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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본 연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중국 농촌개혁의 배경, 과정, 성격, 결과에 대한 다측면적

이고 분석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북한 농촌의 중국식 개혁 조건과 가능성을 진단하여 보았다. 이

를 위해, (l)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농촌경제체제를 간단히 비교, 검토한 후, (2) 중국의 농촌

개혁을 사영농업의 거시경제적 및 사회정책적 의의, 농가전략으로서의 농촌산업화의 성격, 집단

생산체 해체에 따른 사회보장 문제, 경제정책과 인구정책의 상충 문제, 사영경제횔동에 따른 불

평등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장기적으로 평가하고, (3) 북한의 중국식 농촌개혁의

전망을 제도 개혁, 이념적 합리화, 자원 동원, 생산조직 형성, 생산동기 부여, 물리적 여건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해 보았다.

중국 농촌개혁의 핵심적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국가정책의 도입과 농민들의 대웅으

로 요약된다. 0) 농업생산에 있어서 개인 및 가구별로 생산서과에 따른 정확한 책임과 보상이

적용되도톡 농작업 단위를 점차 축소하고 궁 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가구 단위로 분배하여 사

영'농업을 실시한다, (2) 생샨조직으로서의 협동농장은 해체하고 농촌 기寺단위의 행정기구가

농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하부시설 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3) 농업 생산조직의 변화와

더불어 국가의 농산물 수매가를 대폭 언상조치하여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제고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킨다, (4) 농면들이 늘어난 농업소득을 사용하여 다양한 비농업적 소비 및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직업적, 지리적으로 대폭 자율화시키고 대부분의 경제요소들에 대한

시장을 허용, 도입한다. (5)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고 농가의 여유소득을 자본으로 활용

하고 농먼들의 소비재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노동집약적 소비재 제조공업을 중심으로 농촌형 集

體 및 fl營기업들을 신설, 확대, 지원한다, (6) 농촌공업의 기술, 자본, 판매시장 확보를 위해

북한내 도시기업 및 외국기업과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교류를 유도한다. (7) 협동농장의 해

체에 따른 농민들의 집단적 복지서비스 제도의 약화는 각 농민가족의 자체적 부양윤리 강화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체적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영리적 서비스시설을 시급히 마련한다.

(8) 사영 생산촬동 및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확대되는 농민들 사이의 소득 불평둥과 계급, 계층

적 차이를 정담화시킬 수 있는 이념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가집단과 부유계층을 정치적으로

보호, 관리한다.

이상과 같은 중국의 일련의 농촌개혁 경험이 북한에서도 그대로 추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추진되더라도 중국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한 판단이 묄요하다.

제도, 이념, 자원, 생산조직, 생산동기, 물리적 여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따져 북한과 중국

을 비교하면, 북한에서도 중국식의 농촌 생산체제 개혁의 경제적 효과는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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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러가지 물리A 여긴의 싱·이성으로 인헤 51 체제 혁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필 헌싣적

가2'-성01 2 것으로 보인다.

J-러나 A한 WRR제가 
' 

1제의 난관을 극복'한 <l 있는 다른 뚜럿한 대안이 존재하지 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毛·에서 최근 중국 총리기· 중<·[을 방문한 북한 부寺리에게 데북 식량

지71을 약속하먼서 북한에서도 중<·l·과 갑온 i-71 칭부싱]신·Al)를 /lIS적으로 도R]힐- 깃을 71고하

] 이르딨다. 중ap 정J(기· 북한 여랑15제의 핵심히 %인의 하나로 시최주의 7]단$·업의 비

효 성과 저 산성을 꼽고 있으머, %1·r이 이미 도71한 게약제 사잉농7]을 북한에 71하고 있는

것이다, <J제, 이러한 권고에 싱·용하는 조치가 북한에서 시작되있다는 관측도 있디,. 올해 돌

이 (l) 북한 헙동%t장의 분조 3:cc를 종전의 10-25띵에서 7-8멍으로 축소하고, (2) 분조단위의

셍산계획 대폭 히-향 설정하는 한$), (3) 초과 AI산분에 대한 처분Y1을 분조에 님지주는 둥의

조치가 취해절다는 것인데, 이러한 변촤들은 종힙·적으로 볼 떼, 중-of이 1開0넌내 초중반에 싣시

한 v·%i생산 탄1]0화 조치의 상당 부분을 수- -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시발로 북한이 중

국식의 농촌게혁책을 전반적으로 수. 할 깃인지는 아직 불식실하지만, A-정 Il-1촤의 빙·'항이 중

국의 경힘을 심가히·게 고려히.고 있음은 분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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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 론 
'

1970년대 후반 등장한 중국의 실용주의 정권은 개혁정책의 시발로 농업생산체제에 대한 전면

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1950년대 중반 이후 시행되어 오던 사회주의 집단농업은

1980년대 초반에 들어 개별 가족단위의 자작 농업으로 점차 대체되어 갔다. 이러한 생산제도

의 변화는 곧 농업생산물 구성, 농촌지역의 산업 및 고용 구조 등의 변화로 이어졌다. 과거 식

량자급이라는 정치적 원칙을 담은 농정목표는 이른바 전체 생산력의 제고와 자원 배분의 효율

화라는 차원에서 농촌경제의 다변화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목표 수행의 주체도 국가 통제하의

집단생산체에서 자율적 毛제주체로서의 농가와 농민으로 바뀌게 되였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중국 농촌은 개혁기 들어 엄청난 경제[사회[정치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농업생산성 및 농민소득의 급격한 향상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측면의 변화는 범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극히 드문 사회주의 개혁의 성공 사례로 회자되고 있

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면서 농촌개혁에 대한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의 결과들이 발표되

면서, 좀더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장기적인 평가들이 늘어났다. 농촌의 집단생산체들의 해체는

불가피하게 집단적 사회보장장치의 약화/붕괴를 야기했고, 가족단위 경제활동의 부활은 가족노

동력으로서의 자녀의 중요성을 증가시켜 산아제한을 어렵게 만들며, 농가들 사이에 각자의 노

동력, 치부 의욕 및 능력, 정치적 배경 등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부작

용들이 나타났다. 毛제적 측면에서는 사영농업이 반드시 중국 농업의 장기 발전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최근의 식랑 부족사태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오히려 농촌의 비농업부문이 폭

발적으로 팽창하여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 농촌개혁의 이처럼 복잡한 성격과 결과는, 중국의 경험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가능성 및

결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남한의 학자들이나 관련 기구들로 하여금 지금보다 훨쏀 신중한 태도

로 사안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국내외에서 중국의 농촌개혁이 흔히 사영농업의 부활에 따라

급속한 농업생산성 및 농민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진 정도로 단순화되어 이해되어 왔고, 따라서

북한도 중국처럼 농업을 사영화하면 농업생산성과 농민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농

정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성급한 전망이 여기저기서 내려져 왔다. 이러한 단순하고

성급한 판단의 부작용은, 북한 농촌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단순히 일부 연구자들의 학술적

관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남한정부의 잠재적 정책대상이기 때문에

1) 중국 체제개혁의 자체적 평가로는 中輩)<民共收1罷 國家經潛體制汝草委員合 編 (1988), r中羅經淸體

制改革+뚜4, Gao Shangquan an d Chi Fulin, e ds. (1995),

. 등을 찰조. 개혁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종합적 보

고로 陳錦華 초編 (1995), 
( 1995半中國國民經濟和社솝登展報告4, 江流/陸學羲/軍天倫 編 (1995),

「1994-i995年中國] 社숍形勢4)-析興豫測」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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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 십각한 깃일 수도 있CI.,

이러한 문제%을 극복하기 위헤 st 언구는 중국 x-촌개헉의 1111경, 과정, 성격, 길파애 대한

복힙r>이고 비판적 9 분석을 통해 이初이 북한 %-촌의 헉 조건파 가능셩을 진단하는 데에 갖

는 힘·의를 자세히 논하고지. 한다, 구체직으로, (l) 중국과 북한의 사최주의 받진전략하에서의

농촌, x-업, %-민의 사정을 간략히 비교검토하고, (2) 중국의 농촌개헉을 사엉%·업의 거시경제%

및 사최정치적 의의, 농기·진략으로서의 W-촌산임촤의 성지, 집단싱1신·체 헤체에 따른 사최보징-

제, 깅제정첵과 인구정책의 관계, 사영경제쵤·동에 따른 불평둥화 둥의 다임한 측먼에서 %판

직이고 장기적으로 펑가하고, (3) 북한의 중국식 농촌개헉의 가능성과 한게를 짚어본다,

본 연구에서 중국의 농촌개혁을 펑기·힘·에 있0-]서의 장조짐온 농촌개힉이 )g산체제 전촨을

위해 제택된 국가정첵 일가지로 짐약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접이다. 중국의 농촌게헉을 제

대로 이句하려면, 1970년대 밀'의 중국 농촌이라는 7체적인 역사/사최적 싱-픽페서 농민들이 가

어질게 맞물리고, 국가의 게헉정체이 이러한 미시적-거시적 요소들의 %-호관게를 어떠한 양상

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삳퍼보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서 중국식 %-各개헉이 실행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어부도, 이같은 북한 y민들의 미시적 욕구, 宅데, 자원과 거시적 겅제촨겅 및

구체직 
'희징첵의 

3자가 어떻게 및·물리 돌아가게 필지를 1보밀히 겁토해야 어립풋이나마 예측

해 볼 午 있다.

11. 북한과 중국의 농촌, 농업, 농민

중국과 북한에서 좌파혁떵이 성공하여 사최주의정그)이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

에서 W촌이 깆'는 정치/깅 적 중$-싱은 질내적인 것이荒디., 인구의 질내다수가 농민이고 겅제

구조는 이전히 농%(으로시의 싱/]을 벗지 못健을 昏 아니라, 식민지베, 네진 둥의 혼린·을 거

지머 渥'7리던 인t/1들에게 식링: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7제야 밀'로 국가과업의 최우션이 아닐

수 없었다. 중<·:·괴- 북한은 이같은 시-Cf한 과·71을 토지개힉에서 농리의 디.탄게 71단촤에 이르

는 일런의 괴.정을 통해 사최주의적 방식으로 해겯하는데 나름대로 平잇한 성공을 거두었다,

비록 이같은 초기 셩공이 이후에 농업의 지속직 발진과 %-닌/%W쥔·의 지속적 힝·상을 담뵤하지는

못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W-업피· 공입, y민과 노동지·, 농촌과 도시 사이의 구조직 차별파 骨6<-

헝이 뚜럿헤지는 7,[-제가 드러닐·지만, (니·이든) -%--민들의 데다수는 양챔 공산당의 초기 농촌공작

이 그들애게 가지디·준 징의외- 복에 대해 이%J히 진한 김치를 깃·고 있다.

식-한이 1946년 실시한 무상著-수 및 무상분)]]i l-M'식의 칠저한 토지개헉은 l]JA-, 소직%·이 다

수있던 VI/]충으且부터 열릴한 정치적 지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단기간에 농입셍]산%·의 식기적

제V흘 가능 兎다 (고승且, 1923). 이호 북한은 한국진 기의 파괴와 혼린·의 후유중을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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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1953년에 바로 농업협동화에 착수하여 1958년까지 5년여에 걸쳐 농업합작사의 전국적

설립을 완且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에도 농업생산等은 획기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59-51년

기간에는 합작사의 규모가 확대되어 里를 단위로 하는 대규모 합작사들이 조직되였으며, 1962

년부터 오늘날의 협동농장제도가 확립되었다. 실제 생산관리의 차원에서는 1960년 김일성의
'

청산리 현지지도'를 계기로 
'

작업반 우대제'가 도입되었고 1966년부터는 
'

분조관리제'가 전면

실시되어 소규모 농작업 단위별로 생산노력과 분배를 긴밀히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펼쳤다 (고

승효, 1993). 이 기간 동안에도 이전보다는 완만하지만 농업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했던 것이 사

실이다.

중국은 이미 IB30-40년대 혁명전쟁 기간에 일부 혁명기지에서 다양하게 실험된 토지개혁과

농업집단화를 1950년부터 2957년까지 비교적 짧은 기긴에 전국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때 농업생

산량도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다 (Chao, 1970). 1950-52년 기간에 무상몰수 및 무상분배 방식의

土地改革各 끝내자마자 즉각 농업집단화에 들입하여 이를 원래의 목표시기인 1967년보다 10년

을 앞당긴 1957년에 완료한 것이었다. 그러나 1958년부터 실시된 大爾進 기간에는 대규모 ) Q,

民公趾 체제를 기반으로 도입된 무모하고 무계획적인 동원경제체제가 농촌경제와 농민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다. 결국 1961년부터 생산체제의 조정이 이루어져 생산/분배단위로서의

生産隊 및 상급 단위로서의 生産大隊 및 )%,民公社가 포함된 
'

三級' 생산체제가 확립되어 1970

년대 말까지 유지되였다. 조정기의 농업생산량의 회복세는 매우 눈부신 것이었지만, 이후 1960

년대 후반과 1970년대 전체에 결쳐 농업생산량의 증가는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졌다.

1970년대 후반까지를 따지면, 이처럼 중국은 A民公社 조직을 기반으로, 북한은 협농농장 조

직을 기반으로 하여 이른바 集體농업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사회주의 집단농엽체로서의 인민

공사와 협동농장은 내부의 조직구성과 경영방식, 국가경제에의 통합방식 등 기본적 성격들이

서로 비슷하였다. 즉, 농민들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서 토지 등 기본적 생산수닿을 소유하

고
, 생계수요와 노동시간을 각각 감안한 생산뭏 분배에 따르고, 농장 단위로 조직화된 정치촬동

에 참여하고, 국가가 정한 주요한 정치/경제적 시책들을 하루하루의 생산/생활에서 실천하며 살

아 온 것이다. 양국 사회주의 농업체제의 이같은 유사짐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시된 수많은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참고하면 필 것P]다.2) 여기에서는 현재 북한과 개혁 직전

중국 상황의 몇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을 지적함으로써 본고 후반부에 검토될 북한의 중국식 농

촌개혁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 샅고자 한다,

2) 북한에 관해서는, 장원석 꾀 (1995)., r통일경제와 북한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북한의

농업개황,, 고숭효 (1993). 
「
북한 경제의 이해4 등 참조: 중국에 관해서는 Chao (t970),

,

Lardy (1983),

(1984), Rural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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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쩨,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농촌의 일반 헹정기구파 WY]관리기구가 분리 어 있는데, 2딘-

위에서는 군인민위 1최와 헙-%L농장징엉위윈최기·, 리단위에서는 리인민위원최와 리헙동농장관

리위우]최가 省도의 기/로 존제'한다, 개헉 키전의 중3]·에시는 인민공사가 셍산/분베 동 겅제적

기능PE 아니리- 정치/시4헹징적 기능을 Y팔한 이易비. i改/j$IA-의 기구로 존제했드미, 개'희기

에 들이 1단%Y]체로서의 인민공사는 해체되]1 벌도의 행정기구인 鄕政唐와 村묘委員合가 춥

71하였다.

둘찌i, 북한의 협骨농장은 데'힝 농기게 -秒 주요 설비기. 국유이고 토지 및 소헝 k기7- 동은

집단소유인 혼합'적 소-S-구조를 깆-고 있고, 지빙'정부기· VIA%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간1]자

-빤% 직집 긴설/운영히·는 y a (기개입이 겅·헌 7]체농업체제였吟. 이에 비헤 중<·r의 인민포L시.는

싱'데적으로 자율/자족리인 7]체농우1체제였t데, 개혁기에 듭어 인민공사기. 해체되자 동시에 농

업2%산에 필요한 다잉<한 어러 간집자본의 유지/건설도 갑-자기 중단되는 문제기. 니.타나 듣·업Atl산

에 심긱-한 타걱을 주고 있다 (Hinkn, 1390). 이리한 문 들에 대한 처는 이 농민들 자신의

집단체가 더이상 존제하지 않기 떼문에 지빙'정부가 널도의 지원기구를 실립/운영헤야 힌.다.

세째, 북한의 힙동농징·이 체텍한 작업반 우데제 빛 분조 관리제는 농직·업을 세분회.하고 작업

딘·위를 축소하이 싱1신·담담지·들의 첵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셍1신·노럭(업 ) 증가애 대한 키절한

보싱'음 힘·으로써 전체 농업AI신-성을 향상시키&f는 조치였다 (고승효, 1993!213-18). 또한 %·기.

벌로 딧팔을 베분하v, 이유 농산물 1길 릴부 Arn필품 0'l%·음 위毛· 
'

장마당' 이라는 지익시장을

허용하는 등 정직된 관리겅제체제의 Id-짐을 보왼·하기 위한 조치들을 채택하였다, 중국의 김우

도 시기와 지역에 따라 유사한 조치들이 취헤지기도 헴지만 대체로 lg70넌데 말까지는 북한에

비해 /%샨단위의 규모도 크고 A-작업/분배 괴·정에 있어 좀더 깅직된 집단농업체제를 유지하었

다. 물론 自留1也라는 농가번 魂(도 허各하고 지익에 띠·라 어유 농산물과 일부 -%필풉의 교촨

음 위한 지억시장이 은밀히 일린 깃은 북한파 마찬가지이다.

네쩨, 지금까지 %한에서는 농업의 기업% 관리, 농민의 노동계骨화, 농촌셍1신·수담의 진민소

유화 등 집체VI'게의 농촌경제를 全民 VI'게로 잘여올리고 농%-생산[노동을 공71생산/노동에 3

시-시키리는 띵시혀인 의지외· Id이 표띤되이 왔디·. 농민들의 소득, 복지헤 ] 등 사회/겅제적

지위도 도시노兮지·의 <d과 크거1 차이기- 니-지 않는 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일의 주3]L로 도

시치· 농촌에서 함께 추진된 
'

8/3인삔소비제안'은 농민들이 유휴 노동릭과 자윈을 촬g헤 기초

적 소비재를 어느 정도 자 곰·cr骨 수 있도록 허용하어 소비제 공2능릭이 부족한 도시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왼·촤시컸다 (방찬잉, 1995), lAo-년 헉 이전의 중국에서는 A-업AW신·파 농촌깅제

가 그 자체의 <·[빈깅제적 줌요성 및 산업직 특성이 매-F 강조되있다, 51런데 이갑은 독립적 지

위를 깆'는 VI%촌/>t/]에 대한 징'조는 농촌정제의 적절한 다빈화 및 지속성장을 기.로틱·는 부

작2이 있었으띠, 농민들의 사최/경제쟉 지위가 도시IL동자의 그것에 비혜 계속 省악헤진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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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Nolan alld White , 1984; Charg 1994). 따라서 개혁기에 들어 농업과 공업, 농촌경제

와 도시경제의 연계발전을 강조하는 현실적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였으며. 갈수록 많은 수

의 농민들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웅해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A 있다.

4표-l% 사회주의기 북한과 중국의 농촌인구 및 농업노동력 비중

북 한 중 국

총인구 (만명) 1
5935 ('87) 96,259 C78)

농촌인구 (만명) 782 (*87) 79,014 C78)

농촌인구 비율 (%) 40A ('87) 82.1 C78)

총노동력 (만명) l
,
192 ('92) 40

,
152 C78)

농업노동력 (만명) 379 ('92) 28,373 ('78)

농업노동력 비율 (%) 31.8 ('92) 70,7 f78)

자료 출처: 북한 인구는 Nicholas Bberstadt an d ludith Banister (1992),
The Population o f North Korea, p.21; 북한 노동력은 SAO, Producbon Yearbook

(as quoted in The Far East all d Australia 1995, 26th ed., p.466); 중국 인구와 노동력은 「中國統
計年鑑 1991., pp.79-95,

<표-2> 사회주의기 북한과 중국의 농업 및 농부산품의 국민경제적 비중 (%)

북 한 (1988) 중 국 (1978)

농공업총생산액중 농업생산액 243 24,8

국민수입에서 농업순생산액 32.5 32.8

경공업생산액중 농부산품가공생산액 73.l 68.4

사회상품구매액중 농촌상품구매액 56.8 26.4

수출총액중 농부산품/가공품 총액 47,1 503 ('80)

자료 출처: 북한은 이택종 (1995), 
"

북한농업에 대한 중국 농업개혁의 시사점",

p.368; 중국은 
T
中흐統計年鑑 1991,, pp.18-25,p.584, p.616.

다섯째, {표-1%, <표-2>에서 보듯이, 현재 북한에서 농촌인구, 농업노동력, 농엄생산 등이 국

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미 농업/농촌 중심 사회로서의 단계는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당국이 직접 제시한 비교적 최근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농촌인구 비율은 1975

년에 43.3퍼센트로 줄어든 이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1987년에는 40.4퍼센트를 나타냈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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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 차지하는 노동력(IS92넌에 31.8%)이니· 4/1산액(1988넌에 32.5%)으로 따지면 농촌의 중요

성은 더-A 닛'아진다. 이처렴 농업의 싱-대적 y」ti성이 v·기는 하지만 혀링· 및 생필폼원료의 W

骨, 니-이·가 수출의 측띤에서 싱'담한 
-:·
l'기-경 적 중요성各 깆·고 있다는 점은 7지되어아 한디-,

계헉 적 
'1의 
중1·[에서는 농촌c]rn].7(137 닌에

� 

82.IW) A-W노동력(1978년에 70.7%)의 l%시.최직

비중이 압도적인 것이었으띠, 다만 농%)A산(32.8%)의 중<L%은 싱대적으로 작있·다, 실용파의

깅제게혁 역시 >Y피. 농촌을 시발로 한 것은 당언해 보이며, 궁극적으로 세로운 비A-업부문의

발진까지도 농엄과 농촌에서 그. 기본조긴을 마린하리는 의도였다 (Chaug, 1993).

이5째, 북힌· %·촌에서는 그동안 인3L성장骨이 삐.르계 岳촤되5't 농촌인구와 %업)c동61이 싱·

대적으로 l ]1준히 집·소健으며 CC국에 비해) 인구삘도가 비교직 닐·은 둥의 요인이 작용해 농촌

에 지나친 유휴노동릭이 존재한다고 볼 수 似으미, 시기에 따라 오히리 노동릭 부족 힌싱·이 나

티.니·기도 한다.3) W·면 게혁 이진의 중<·'l 농촌에서는 1960년대 인구폭증의 이파가 니.타니.고 4

된 거7/직7]배치 정첵으로 농촌인구와 농7]노동%의 상내
'

A 비중이 전히 줄지 않은 둥의 요

인이 작- · 헤 한정핀 토지에 입칭난 인31-3]'럭이 작용하있다.4) 띠-라서 s·촌의 71칭난 유휴노동

력을 믹이살리고 일자리를 마 
')헤 
주기 위해 x·업 이외의 다양한 대피을 적국적으로 마린하지

일'을 i 似있으이, t 핵십대책이 이른111- 鄕鎭企業 중심의 뇽촌산업최.이디. (대%tIlg, 1993),

북한과 중국 농촌의 이같은 차이짐合 71두에 두고 아레에 중g- 농촌개헉의 31-체적 내용들을

신·피보기로 한다. -A한이 중국과 치·이릅 깆-는 농업정첵과 농촌사징은 상당 부분 중국이 실- -

주의 개힉조치를 통 달싱하러는 2표들과 일치하는 사심을 발견할 수 있으미, 이같은 차윈에

서 북한이 중국식 농촌개헉을 추진하는 겻이 메우 용이할 것이라고 생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점이 중<f에서 취헤진 길과 ·유사한 농촌개혁 조치둘을 북한이 취兎을 때 중국과 마찬가지의
I r렷한 농1핀의 소득 및 생촬수준 향상, 농촌겅제의 성장과 다1쳔촤를 거둘 수 있음을 보장하지

는 않는다. 북한이 %·촌 경Al)게헉을 통헤 언을 수 있는 사회/정 지 성과)L 상당히 불苟.실히.미

더우기 북한의 농촌겅제가 국기.경제 진체에 대헤 깆·는 비중이 상데직으로 낮기 tr})문에 도시경

제의 동시적 개혁파 반진이 진 되지 일'고시는 X-촌개헉 자체의 지속성도 보장될 수 있기 ttl1문

이다.

Ill. 중국 농촌개혁의 재분석
중국의 %-촌게혁예 대한 직 한 이해各 위헤서는, 1970넌데 말의 중국 %·촌이라는 구체지 익

w 

m

:·j) 애비스타트외- 베니스티(Ebol·scadt an d Banister, 1%2:84)는 북한이 유엔에 211시한 인<IL자$L

에 H·거해, 북한이 전반적F-로 ]c동러 부족 싱'베에 있으며 당(긴- 부족 정도가 니욱 심촤릴 것이라는

판측을 하고 있다.

시 농 에만 2억이명 정도의 · 7<Y]·<동릭이 위징'릴려 싱-테에 있다5( 추게되기도 한다 (()[l,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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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회적 상황에서 농먼들이 가진 미시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욕구, 행태, 자원이 중국의 인구,

산업구조 등의 거시적 경제환경과 어떻게 맞물리고, 국가의 개혁정책이 이러한 미시적-거시적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삳펴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중국식 농촌개혁이 실행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도, 중국과 비슷한 개

혁정책들이 북한 농촌에 도입되었을 때 이것이 농민들의 미시적 욕구, 행태, 자윈 및 거시적 경

제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체계 으로 예측해 볼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농촌개혁을 사영농업의 거시경제적 및 사회정책적 의의,

농가전략으로서의 농촌산업화의 성격, 집단생산체 해체에 따른 사회보장 문세, 경제정책과 인구

정책의 관계, 사영경제활동에 따른 불평둥화 등의 다양한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兎다.

(1) 사영농업의 역사적 단절성과 연속성5)

중국의 농촌개혁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농업의 脫집단화 또는 私營fb, 즉 )rnk民公의의 해체를

수반한 가족농체제의 부활을 핵심으로 한다. 개혁 이전의 중국 집단농업의 생산조 인 A民公

社는 아래로 生産大隊와 生産隊를 포함하는 3단계 체제를 갖고 있었다. 지역마다의 일부 차이

는 있었지만 생산대는 농업 생산 및 회계의 기본 단위이고, 생산대대와 인빈공사는 농촌기업

운영, 농업기반시설의 긴설 및 관리, 학교같은 공공제도의 운영 등 규모가 있는 사업들을 담당

했다. 생산대에 의한 집단농업은 해당 지역의 모든 인민들이 농작업에 참여하고 연말에 가구

별 식구수(생계수요) 및 功分(노동시간)을 반영해 수확물을 분배하였다. 수확물의 일정분은 국

가가 정하는 가격에 의해 수매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 집단농업은 1970년대 말부터 지역별로 부분적인 수정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농작업 단위를 생산대 이하로 하고, 생샨성과 물질적 보상을 좀더 엄밀히 연계시키며, 일부 농

가들을 특수 작물의 재배나 특정 작업에 배치시키는 등 생산의 개별화를 강화시키는 조치들이

일부 지역에서 조심스럽게 시도되어 다른 지역들로 퍼져 나갔다. 이러한 변화들은 也産到 라

는 새로운 가구별 생산책임제로 집약되어졌다. 1980년에 공인되고 }982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채

택된 이 제도는. 일정한 농토를 사용해 개별적으로 할당된 작업을 한 농가들이 생산목표를 초

과 달성하게 되면 이에 삼응한 功分을 얻어 그만큼의 보너스를 받게한 것이 핵심이다. 곧이어

也박到 라는 좀더 획기적인 가구별 생산책임제가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실험되다가 t983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현재까지 계속되고 9)는 이 제도하에서는, 집단소유 농지의 사용

권을 식구수와 성인노동자수를 감안해 분배받은 각 농가가 생산물 중 국가세금과 지역납부금을

제하고 나머지를 국가에 수매하거나, 지역의 자유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스스로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5) 이 소절에 논의된 내용은 Chan (1992), 
"

China'S Rural Reform: The State an d

Peasantry in Constructing a Macro-Rationality" 및 장경섭 (1992), 
"

중국 농업 사영화의

성격에 대한 재평가"에 상세히 부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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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3% 개헉기 %-민기·구의 1인당 %c입 1편최. (딘위: 元)
關 團 ' ' 團 團 " 團 團 團

' 關

闢 團 團

' 團 團 ' 團

- - - - 

- - - -

- · -

항 목 l 1978 1930 1985 1987 19E 199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총判 i 151.7 216,22 547.31 653,68 874.97 1046.10
(l-l) 集體經僧수 l 88.53 108.37 i3.37 42,09 56.62 66,()9
(l-l-l) 集體회게수입1 7.02 8,64 9,08 10,08 13.82

(l-l-2) 鄕村企業判 i 3.01 5.24 18,46 26.73 38,52 41,56

(l-l-3) 公益金수Y] l 0.30 o.88 0,79 0.87 l.07

(l-l-4) 集體奬勵수% l o.15 l.6Q 0,88 o,89 l.31 l,63

0-2) 經濟聯슴體수 i i.69 3.49 3,45 l, 7

(l-3) 家庭經營수 ! 54,01 87.44 472.24 568.94 764.86 9fr.63
(l-4) 기타)·]]$산싱수] 9,25 20,41 36.01 39,06 50.54 58,41
(2) 순수 i l33,57 19133 397.60 462,55 601.51 708,55
(2-1) 集體經營수% 1 88,53 lOp.37 33.37 42,09 56.62 66,09
(2-2) 經濟聯슴體수입 l i.69 3,49 3,45 157

(2-3) 家施經營33 l 35,79 62.55 322.53 383.57 494.22 588.52
(2-3-l) 농% l 15.15 21.93 191,46 207,80 240,19 323.5i
(2-3-2) 업 l 6,16 6,57 8.Ii 8.48

(2-3-3) 목축7 [ 12,01 25,71 사,36 60,48 93.15 94.10
(2-i-4) 어업 i 3.59 5.56 7,35 8,19

(2-3-5) 수공% l l.42 2.87 8.I l 9,74 10,72 11,48

(2-3-6) 수s-] 취1 l 5,19 5,80 10.13 10.64 12,Il 14.77

(2-3-7) 공) 2,18 5,40 8,71 8.56

(2-3-8) 긴축% i 7,41 10,25 13.50 I l,90

(2-3-9) 운수1 l s.47 1038 [3.97 13.60

(2-3-10) 임노동 l 2.02 6.24 26.55 38.07 9.66 64.9i

(2-3-Ii) 상업 i 7,27 10.65 10,91

(2-3-12) 요>t [ 6,13 l.69 2.26 1.72

(2-3-13) 개인서 소 l 3.25 4.52 6,41 6.98

(2-3-14) 타 i 4.73 5,20 7,41 937

(2-4) 타fl])&]산성수il l Q,25 20,41 38,01 33.40 47.22 51.W7
. . . rn . . . m . . rn m . . 

. . . .

. . l. . 團 . 團 . 團 團 團 . 團 團
. . 國 圍 團 團 團

團 . . . rn

. 國 團 團

. 

. . . . 團 闢 團

y: 經濟聰%體는 다수의 기3L가 모이 운엉하는 l ]간 협업겅엉체임m

자료 骨처: M'l+1國統計-1鑑 1992」 , p.307.

이같은 농업 셍산제도의 계혁은 >바로 농업Ar산성

� 

및 A-가 소득수준의 팔목할만한 힝·상으

v. 이어졌다, r'中[圍統計/(p鑑,l,에 밥IL퇸 공서쟉 통게를 산퍼 보면, 농업 사영촤를 위한 주요 1

치들이 부분 취해破딘 1978-1985년 기간 동인·에, >지 IRi>A 펑균 식링· AI산링·이 337/i·에서

464ji으<L 25% 가람 높이.졌고, %·민 l 1딩· 신v- 소득(순수)])은 133,6元에서 397,6元으로 거의

31111 가까이 어났데. 1980년데 중반 이7에는 W가의 비>입부문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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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생산성 및 농민소득의 향상에 가려 흔히 간과되는 사

실이지만, 농촌의 고용도 안정 상태를 유지했다, 1978-1985년 기간 동안에, 경작농지는 22엌5천

2백만救에서 21억5천4백만救로 감소했지만, 농업에 고용된 총노동력은 2억8쳔3백7십만명에서 3

억2천1백9십만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농촌 인구의 지속적 증가를 반영해 농업에 흡수되어야

할 노동력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농업의 탈집단화에도 불구하고 완전 고용의 원칙이 인민공

사 대신 가족농에 의해 지켜지고 있는 셈이다.6)

중국의 농촌개혁은 이처럼 농촌지역의 안정적 고용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농업생산성 및

농민 소득수준의 뚜렷한 향상이라는 바람직한 거시경제적 결과들을 가지고 왔다. 이러한 농촌

개혁의 초기 성공은 역를 추전한 鄧小平 실용주의 정권의 정치적 업적으로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인민공사 해체 이후 사영농업의 설제 경영주체인 가족농의 특수한 행위양식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러한 결과들의 발생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飯다. 농업 탈집단화를 제도적 차원에

서 확고히 한 인민공사의 해체는 국가라는 거시적 행위자에 의한 정치적 결정으로서 이루어졌

지만, 연민공사 해체 이후에 확립毛 가족중심적 농업생산양식은 국가가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

이 아니고 미시적 행위자들인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가족농 내부의 사회관계과

경제원칙은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 자신이 전통적 졍험과 현실적 여

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농업 개혁을 근본적

으로 재조명해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의 실용주의 개혁지도부와 외국의 자유주의 개혁찬양자들이 강조하는 가족 단위

사영농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검토해 보자. 생산대 단위의 집단농업의 문제점은 집단 농작

업 과정에서 무임승차를 노리는 이기적 농毛들의 나태로 노동생산성이 낮아진다는 미시경제학

적 혹은 미시사회학적 설명이 흔히 용되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맞더라도 가족 단위 사영농

업에서는 집단농업의 문제점이 자동적으로 해소된다고 믿어야 할 근거는 似다. 집단농업에 대

한 미시적 분석논리를 억지로 가족농업에 적용하면, 농가는 조직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개인이

다른 성원들의 눈에 띄지 않고 게으름을 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설명을 할 수도 있戚다. 그

러나 온정주의적 상호작용을 핵심적 특질로 하는 가족관계를 생각하면, 한 가족원의 게으름이

발각되더라도 심각한 처벌을 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생산성 하락이라는 뱐대효과를 미

칠 것이다, 나아가 가족농은 막상 생계소비, 즉 생산물 분배에 있어서 성원 개개인의 작업기여

도를 세세히 따지지 않으므로, 이 역시 비슷한 반대효과를 미칠 것이다.

따라서 가족농엄이 집단농업에 비헤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사실에 대한 미시적 설명은, 농민

6) 중국 농촌에서도 잠재적 실업인구의 존재성은 인정되지만 공식 통계상의 실업은 아직 었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중국의 모든 농촌 인구가 일정한 농지 경작권을 바탕으로 한 가족경제에 홉수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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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소가 밀·s)-는 체계의 위기외- 생쵤·세게와의 V·계에 대한 선밍은 다음과 길·이 요약'힐· 수

있다. 사최의 근내촤는 체게외. / %A)唱-세계의 진촤직인 분촤와 힙-리화 과정으로 일어난다. 사회체

계는 분회-하고 복잡헤지는 반v·{ $팔세게는 더-A 합-리촤 된다. 증대하는 사회체계의 복짐·성은

AI촬세게의 힙-리촤과정을 자<f하며 세로운 체계발전은 세로운 Ad촬가%-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셍卷.세게는 체게와. 23]없이 잉향을 주고 빌·으며 진게되이 간다.

힌.편 체게에 위겨기. 발Ad하 되면 생쵤·세게에도 씽힝·을 주어 위기를 발싱1시키게 된다. 제

의 위기는 정체성 및 %-기부이의 위기를 Q'게 되고 이는 또한 순巷·과정을 쥐게 된다, 그가 
e'의

시.소통헹위론,에서 설띵하고 있는 위기를 정리하먼 다음과 같다,

4표 2% 체계 및 생普세계의 위기

l 경 제 11 ·경 적 위기 l - l

위의 표에서 가리키旻이 체게의 위기{2 )g督세계에 동기부어의 위기를 낳는다, T한 동기부

어의 위기는 다시 체게의 위기를 강촤시킨다.

이러한 모형은 원레 하비마<기· 상고 있는 신진자본주의사최暑 모힝으로 하고 있지만 U 모

힘을 북한사최, 특히 북한 AI管세게에 3·1- 시켸 섣명하기 워헤서는 및 가지 개 을 비J/어야

한다, U가 전제히고 있는 자본주의적 힙·리성의 넘을 북한이 지향하는 이넙의 문제로 대치한

다먼, 북한식 사최주의 경제체계와 정치체계는 A%할세게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리가 되며, 또한

)W흴·세게에서 사는 주1긴들의 체 에 대한 지지는 주민들의 안정된 정체김으로 표헌할 수 있다,

그 V]데 만일 겅제,징치 체계에서 북한 시·최주의가 지향하는 이넙을 신헌하는데 곤린·이 A&1겨 이

님과 헌신에 거리기. 반생하게 핀다t꾄, 주민들은 정권에 징딩·성을 부여하기 이7]게 되고 북한

사최주의 7민으로서 스스로를 동기 부이하기 어 1게 된다. 동기부여의 꼰란은 다시 체게 위기

·룰 강회.시y/ 수 있디.

따라서 하]-HI]]·스의 A%팔세게론을 빌이 3규한의 생管세계에 적各시키 칫'아내고자 하는 사힝·은

다음과 길·다.

칫쩨, 딕-한의 셍활세계가 파인 이실게 구성되이 있으이 주민 스 로 셍管세계를 반전시키 웠·

는가

吾깨, 북한의 주된 위기가 경제 체계에서 베태되고 있다고 본디-먼 C)-러한 체게 위기기- 생촬

A-l]계에 어실게 반엉되고 있-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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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게신에 $함唱 작骨은 주곡(쌀, 보리, 릴, 옥수수, 공, 고구마, 감자);

111최.; 유지(촤A%, 유체료, 지마); 횡·x]1; 감서; 깁·체; 담배.

자료 출처: 
f l:l:1國統計-半鑑 1卽1 ,, pp,340-54의 자료를 비-당으로 게산,

이같은 가족농업피· 집昔농엄의 미시적 연속성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국 농촌게혁이

대외적으로도 A-IA한 성공직·이 돤 d빌적 이유는 이.니다, 중국 농촌개힉이 y입-AA산성 및 농

가소득은 이 :1보다 g·걱히 힝·상시컸다고 한다먼, 이는 국가가 엄칭난 재정/정치히인 부닸을 안

고 농민들에 데헤 기직인 경 적 잉:보첵읍 시'했기 떼 이다. 즉, 농산물 수매가의 획기직

인싱-, 농작불 피.종c/·조의 내폭적 자A-화, 이%·이촌의 부분적 허용 둥과 같은 거시겅제적 조정첵

은 중국 정부의 기존의 V시핀향적 발 1진릭·을 본직으로 수징하는 대농민 양보책이었던 것이

다 (cf. Chung, 1994). 그리고 농%AW산의 틸·집단촤는 이러한 거시지 정책조정에 수반되었기 때

11에 제도상의 환린· 대선 즉기'적인 농) 깅제사정의 항·신·을 기.저왔다고 -헐 수 있다. %표-4%의

성링C분석(colnpo11ell( aua lysis) 결과에 띠·見먼, 게헉기 농가소득 骨기.분의 대부분이 능·산骨 수매가

상승에 기인한 것이미, CI-외 싱1산성의 증가외- 재배작불의 번촤에도 부분적으로 기인한 젓으로

드러난다. %판일 %tI 1들이 이전파 긴·은 정착히 제약상테에)h·1 저가 수메되는 주곡의 AI산에민.

메달러이· 했다면, 게빅 농기 딘-위의 사영 y직·업에서도 명다른 의의를 칫을 수기. 假었을지도

Jit른다. 비록 y·% 개혁의 싱격이 미시적 차원의 문제들은 중심으로 싱.딩- 부분 섭밍될 수 있는

것이 시·실이지만, 국가의 도시y]힝·히 농정의 d+<적 수정이라는 거시정책적 111화를 y시에 고

려헤야삔· A-촌 게헉의 싱걱에 데한 정혀-한 7-fM이 기.X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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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가 전략으로서의 농촌산업화7) .

농업개혁 초기의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 향상에 대한 설명이 생산체제 개편의 직접적 효과

로서보다는 국가의 농민에 대한 경제적 양보책의 겯과로서 더욱 정확하게 제시될 수 있다는 사

실은 그같은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 향상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데 구조적인 제약이 따

름을 함의한다. 즉,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을 계속적으로 지탱해주기 위해 농산물 수매가 인

상, 고소득 환금작물 재배의 허용, 농지부족에 대응한 이농 허용 등을 계속 실시하려면, 국가

재졍적자의 확대, 주곡자급의 위협, 도시지역의 물리적 비대와 사회적 불안정화 둥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이 결코 장기화될 수 엾을 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젓이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 향상세의 완화 또는 정지이며, 이는 1980년대 중반을 넘기며 중국 농촌에서 실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중국 농촌개혁의 동력은 여기에서 상실되지 않았다, 농업 사영화에

즉각적으로 뒤이어 농촌지역의 소규모 거점지역인 鄕과 鎭을 중심으로 한 농촌산업화(rural

il1dusSalizatiotl)가 적극적으로 추진되荒고, 이 과정에서 중국 농민들은 농업부문에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득향상과 사회적 변신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농촌산업화가 중국 농촌의 사회주의 발전사에서 전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1950년대맣 毛

澤束이 소련과의 이념적 차이를 표방하면서, 스탈린식 경제발전전략에 중요한 수정을 가했는테,

그 핵심적 조치중의 하나가 노동집약적 농촌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모택동은 혁명 완수

후 도시지역에서 소련의 재정/조직/기술상의 원조하에 추진된 자본짐약적 중공업화가 중국 실

정에서 여러가지 한계점을 갖는 것으로 인식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발전전략의 원쳔을

농촌의 엄청난 (유휴)노동력에서 찾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950년대말 大羅進의 와중에서 새

롭게 조직화된 A民公趾 체제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개별 인민공사는 지역별 力葛生의 기치

하에 기초적 생산재의 자급자족을 달성하도록 독려되었고, 이에 따라 소규모 노동집약적이고

토착기술의존적인 농촌형 생산재공업이 집단생산체제의 일부로서 급조되玆다.8>

이같은 역사적 실험으로서의 모택동식 농촌산업화는 비록 철감, 시멘트, 농약, 전력 등의 경

이적인 생산증대를 가져왔지만, 농宅들은 그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당장 필요한 소비재 생산을

제대로 늘릴 수는 없였다, 비농업 프로젝트들을 위한 농엄 노동력의 무계획적이고 과다한 차

출에 심각한 자연재해까지 겹쳐 농업생산은 전대미문의 하락을 겪었고, 급기야 많게는 3毛만명

7) 이 소절에 논의된 내용은 Chang (1993), 
"

The Peasant Family in the 7ransition from

Macist to Lewisian Rural Industdalisahon"에 상세히 부연되어 있다. 관련된 중국 문헌으

로 T國光 (1993), r擇鎭企業陰, 등 참조.

8) 대표적인 예가 土-%爐이1 토법로는 각 지역 인민들이 그들의 노동력과 토착기술을 바탕으로 각지

에 흩어져 있는 철광석을 채취/가공하여, 지역의 관련 공업에 공급하는 목적으로 긴설되었다. 토법

로를 통해 공급된 철이 농기구 제작 등에 사용된 것은 사살이지만, 품질이 낮고 규격이 결여된 제품

으로서 갖는 비효율성이 심각했다 (Riski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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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로 추게되는 인민들이 기아나 릴);M으로 사년-榮다. 모태동식 공71회.의 또c).른 한계는 비목

v·민들이 공업/W산에 동윈되기는 하있-P-나, 이리한 동윈은 게질적이31 舍횐.직이어서 그들이 산

ii노동자로 사회적 진촨(social traIls fomliltiolt)을 할 기최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대약

진 실페 후의 조정기에 들어서, 농촌공업의 셍산 품목 및 조직상의 조정이 이르%]지기는 榮지

만, 이같욘 모댁동식 농촌산71최·의 곤본적 한게점듈은 게힉 직전까지 유지되었다.

게혁기 들이 농업에서의 다양한 딜집딘·화 조치들과 함께 X-촌 비%입부 의 생산파 51各을

회-데하리는 조치가 동시에 취해졌다. 그러니· 집단생산체제로서의 모텍동식 농촌산업은 인민공

사의 T)진적 헤채, 즉 x-촌경제의 管집단촤에 따라 O 조리적 기초가 자언적으로 약·화될 수 밤

에 似있q., 이에 따라 농各산위의 밀·전各 위해서는 새로운 조 헝태들을 도fr 헤이瞼 한 필요鵝

� 

이 j%기났는데, 1984년에 비농업부문의 사직 기업苟'동을 용인하는 역사찬1 조치가 취해졌다. 아

울러 농민들의 인근 鄕소재지, 鎭, 중소도시로의 단거리 이주나 취업을 허各하는 조치가 취해破

다. 농민들은 개인 밋 가구 단-위-% J腦1隱 라는 지위를 얻어 데양한 수공업, 상업, 개인서비스

업을 시작하거나, 소수의 L·동자를 고용하여 Il,營企業의 힘테로 좀더 큰 규모의 제조업이니- 서

비스7]을 시작하게 되었다. If.한 이웃, 친칙 동 다수의 지역민들이 자管적으로 경제적 히력관

계를 힝성해 新經濟聯숍이라는 자격을 인어 자율적인 Y]단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나타났다.

기존의 /%선·대, 데대, 공사 단위의 集慷企業들도 새로운 시징·경제적 호(깅에 적웅하기 위해 다양

한 7엉힙·리화 조치들을 취하고 소유권의 일부나 경엉권을 개인들에게 이양헤 사적 겅제조직으

로서의 성긱을 띠는 사레가 늘어나게 되있다. 이러한 농촌힝 기업들의 대다수가 鄕소재지나

鎭에 위치하므로 11'합적으로 鄕鎭企業이라는 IA칭이 AW겨니·게 되있다,

4표-5> 인도별 鄕鎭企業의 단위수, 고各인원, 셍산량

호 끅 뭄 譯 閏 謁 룰 譯 호 호 룰 호 譯 謁 閏 謁 謁 戰글

단위수 (만개) 고용인원 (만멍) AI신·엑 (의元)
醉

關

전체 >{Il(需 村辯 진체 鄕}/il 村辯 진체 뻬譜 村辯
陰 현

1978 152 32 120 2827 1258 1569 E3 281 212

l%o 142 34 108 3000 1394 1006 657 36듸 288

l%l4 60b 40 146 5208 1879 2103 1710 818 648

19S5 1222 42 143 6S72 겠1 1 2216 2728 1133 910

1짓86 1515 43 130 7937 2275 2260 3541 1414 1103

1987 1750 42 1 16 8805 2398 2321 4764 1826 1412

388 1838 42 117 9646 2490 2404 6496 2438 1924

1989 1869 41 I i3 9367 23S4 2337 7428 2673 2183

l%)0 1850 3Q 107 S265 2333 22% 8462 2987 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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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2909 38 106 9609 2431 2336 51622 4274 3445

1992 2079 39 113 10581 2608 2540 17975 6649 5450

1993 2453 43 125 12345 2881 2887 31541 10788 9572

1994 2494 42 123 12018 2961 2938 42588 35041 13825

주: 1978-1983년까지는 鄕辯企業, 材譜企業만 포함; 1984년 이후는 모든소유 빛 경영 형태의

기업을 포함.

자료 출처) T中國統計年鑑 1995,, pp.363-65.

<표4% 지역별 鄕鎭쇼業의 단위수, 고용인원, 생산량 (1994넌 헌재)

듣 호호 謁 臧류 룰 호蠶 圍 謁호 臨 蠶闢 룰
.

호호호 驕 園룰 룰 룸룸 驛 閨 호룰호 호園 臨 호호 플 國 醫듀호 룰 룰 릉蠶 臨 듣 호호謁

단위수 (천개) 고용인원 (천명) 생산액 (천만元)

전체 鄕辯 村辯 전체 鄕辯 첩+辯 전체 鄕辯 村辯

db京 103 5 15 1242 466 600 9173 3797 4840

天潭 49 3 9 1018 278 576 7661 2051 4732

河4b 1786 20 55 7947 1187 1564 25538 4539 5815

LU西 732 8 . 43 3792 535 1064 10309 1621 3103 
'

內蒙솜 471 8 10 1326 307 169 2460 605 398

遼寧 875 16 47 44rn73 1145 1428 23734 6142 9335

吉林 699 8 18 21사 337 325 4838 989 993

易舊江 773 10 24 2208 400 326 6000 2406 1176

上海 15 5 50 2390 762 628 10447 5999 4448

江蘇 1060 36 76 9420 3976 2908 65520 35005 24665

浙·1 880 26 57 7759 2434 1680 48104 17497 10327

安徵 848 24 53 5874 1532 1200 14952 5908 4476

福建 520 12 30 2998 755 638 9635 3389 2761

il西 1170 20 45 4041 794 589 12651 2856 2176

認 亞 
' '

亞 亞 雲 亞 
'

亞 ·
'

亞
湖北 1642 22 138 6121 1350 1369 16561 6132 4845

湖南 1974 27 98 7046 1546 1261 12747 3925 2639

廣束 1389 28 102 9155 2092 2871 22020 9획0 5844

廣西 5178 9 13 2302 503 206 4895 1908 568

海南 109 1 2 314 61 26 651 151 60

四川 2045 54 106 7403 3113 1660 19734 10225 6246

효州 469 5 3 800 163 28 844 457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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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南 738 7 25 2354 478 517 2879 807 q84

西藏

院西 778 12 32 3155 462 611 5814 1051 1352

甘膚 293 8 9 1686 451 225 2246 708 372

育渴 37 l ] 105 37 22 101 58 23

寧夏 87 2 l 206 81 31 233 143 44

新禮 219 5 4 519 17 47 689 395 9

團 

a

陰論

m 團

團

자료 출처: f'中國統計-T鑑 19g5J), pp,363-65,

4표-5>, 4표-6)에서 보旻이 1開4-85넌부터의 향진기업의 딘·위수나 고뎔-인수의 증기.는 진국에

걷치 가히 폭발적인 깃이있다. 1980닌 초반까지 2빽만개를 밉돌딘 향진기Y]의 딘·위수는

19SO년대 후)긴·에는 2천만개릅 육박하게 되었고, 고용인수는 1980년대 초반의 3초1만밍 낱짓에서

1980닌대 후빈·에는 1억이 가낍'게 되었다. 여기에 조쟉의 -]iL모 璘 형테상 공식직으로는 힝·진기

71으로 분류q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다땅한 비농업부문 생산촬동을 빈뼈하고 있는

깅제탄위들의 계수나 고용인수가 뎌해지먼, 중국 깅제개헉의 헥십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

는지가 분밍해진디-. %-촌 1·l)농업부문의 毛칭'은 게혁기 들어서의 급속한 산업셍산 증데 및 겅

제 전체의 성장에 질대적인 기이를 하고 있다, 특히 1980넌대 중반 이후 x-입AI산 증가세가 둔

최.되고, 개헉기 내내 도시 국가기업 부문의 생삳부진과 지자가 게속되고 있는 점을 김·안하면,
-f촌산업叫는 중국 개힉의 중장기적 성패를 좌우하고 있디·고 보아도 파인이 아니다.

개혁기 중3f의 X-촌산엽화는 루이스(W,Alewis, 1354)가 제시한 후발개도국들의 인구과잉 상

태에서의 이중구조적 공업촤 J';t'헝(dual sec (Ot 頂떠이 o f iudustrialization에

� 

근사한 것으로, 노동집

익·직 소비제공업 및 서비스업의 발전을 중심으로 힌·디·. O-런데 개헉기 중국에서 전개되는 루

이스형 공업촤의 중J오한 특성은 농빈들이 산업부문에 뎨해 딘순히 노동럭만 제공하는 깃이 아

니<11, 자본, 토지, 조리 骨 주요 생산요소의 대부분을 자체 공급한다는 점이다.9) 여기에 덧붙여

산7]고용의 칭·骨 속V에 맞추어 노동락 점진적으로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지- 게개인의

이주, 교육 y {곡1, 구직 V예 관린된 히- - 비- - 各 직짇히 충당하는 것도 L -R집익·직 공업촤에

대한 A게%업의 중요한 기이라고 볼 수 있디·,10) 개헉기 중국 농촌에서는 농1 1들이 급증한 농

업소득을 격·骨 비%·7]부분 AI신·활동에 데한 기$지.뽄으로서 활- - 하고, 가족노동럭에 의존하거

니· 친 , 이웃과의 !대를 통헤 기업조직을 자체적요로 헝싱하고, 旦 
· 

적 생신·기舍各 적극적으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9) 원 의 j (이스 이% . 에서는 도시 난 · 이 산7] 자본, 조리, 기술을 제공하도록 되이있다.

1 0) Ci는 
' 

생신·잉나] /휘'론' (Mei]lassouu, 1981 )에서 주장하는 자본주의 산입촤 파정에서의 신·업지.
-빚의 . 딧원씨 추직음 위한 가족농의 이%3'i 리'초1와 비슷한 힌상으로 -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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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실상 공업화를 농가경제에 내재화(internalization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루이스의 이론에 따르면 농촌경제에 산업 자본, 조쟉, 기술을 제공하여야 할

도시산업부문이 자체의 개혁과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만성적인 생산성 감퇴와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자구적 공업화 노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농

촌산업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역할은 농민들의 비농업부문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기업 소유

및 경영. 인구이동 등에 관한 행정적 규제를 적시에 완화시킨 소극적인 측면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

개혁기 중국에서 농촌산업의 폭발적 발전에 따라 농촌경제와 국가경제 전체의 고용 및 생산

구조가 급변하게 된 거시적 변화는 결국 개별 농가경제의 노동력 및 자본 배치상의 부문다변화

(sectoral diversi15catio 라는 미시적 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된다. 농가들이 노동력 및 자본

을 농업과 비농업에 신축적으로 동시 배치함으로써 다부문적 경제조직(muld-sectoral econom ic

or galIization)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국가가 거시적 경제계획의 일환으로써 지시한 사항이 아니고

농민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자원과 욕구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추구하는 미시적 선택인 것이다.

만성적 농지부족 및 이에 따른 농업의 노동생산성 정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

에, 농업생산 감퇴의 기회비용을 별로 걱정하지 않고 새롭게 허용된 비농업부문의 생산활동에 노

동력과 자본을 신축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였던 젓이다. 개별 농가의 이같은 부문다변화의 노력

이 집합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중국 경제전체의 고용 및 생산 구조의 급변인 젓이다.

여기에 덧붙여 고려해야 되는 미시적 과정은 농민들이 부문다변화에 관卷된 경제적 자율성

을 헉떻게 획득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농민들의 비농업부문 경제활동과 근거리

이동 및 이주를 전격적으로 허용해 주었다고 해서, 30여년간 집단농장의 노동자로서 생활했던

중국 농민들이 갑자기 농촌산업화에 꾈요한 자본, 조직, 기술상의 대응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농촌산업화에 대한 이러한 준비과정은 바로 농업 사영화에 의해 상당 부분 충족

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업의 사영화는 바로 국가의 농민 경제활동에 대한 관리 및 규제

장치였던 인민공사가 해체되는 과정이었고, 이를 통해 농민들은 농가경제 운영의 자율적 주체

가 되었다. 필자의 통계학적 인과분석에 따르면, 농업 사영화의 진전이 농업생산성의 향상에는

모호한 영향을 미振지만, 오히려 농촌노동력의 비농업부문으로의 활용을 촉진시켰다는 사싣이

드러났다 (Chang, 1993).

아울려 수많은 농먼들이 비농업부문의 노동 및 경영 활동에 진출함에 따라 중국 농촌의 고용

구성으로 본 산업구조와 계층구성으로 본 사회구조가 급속히 바뀌어 나가고 있다. 중국 농촌

은 더이상 전적인 주곡생산기지나 농업종사자들의 사회로만 兮정할 7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상공업이 농민들의 주도적인 경영 및 노동에 의해 발전하는 가운데 복합적인 산업구조와 사회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개혁 초기 일부 적극적 농민들에 의해 비농업부문에로의 소규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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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진출이 이루이지는 단계에서논 21들 사이에 그리고 21들과 여타 x·민 사이에 비교적 수펑

적인 직업분화의 관게가 존제慷다고 볼 수 있다 (Howard, 1988). 그러나 게힉이 심화되먼서 사

엉기업, 외자기업 y을 중심으로 본긱직연 지·s주의직 노사관게를 전 로 하는 기7]활동이 희·

산되고 있어, 밀지 않아 자본과 노동 사이의 자본주의직 계骨지메 관계기· 집단지으로 빌·생힐·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농촌산업화가 이처y]] y민들의 미시及1 경제{·1략예 의해 촉발 · 지팅되어 왔지만, 그

장기직인 성페는 걸국 q·양한 거시적 겅세조정책, 도시 국유기업과 농촌산71 사이의 구조적 관

개, 
'헤외지.본의 

중국 진출 y·1략 등에 의해 민감하게 엉향반을 수 w-에 賊다. 우선 다수의 사잉

겅제단위들의 조직괴 이윤이 급 창합애 따라 생산수단 소유의 칩중고1- 지·본기·계함 내두의 문제

주}이 기되고 있는데, 개헉파 지도부 내부에서 이 대한 띵힉한 정치직 Y]장 정리가 되0-1 있

지 못하다. 그리고 도시 국유기업에 대한 본관]적 혁작업이 게속 미루0-]지는 상 에서, 정제

닐·전의 엔진 역할을 놓고 A제적인 겅젱자로서 부긱-되고 있는 향진기업에 대한 정치허 통제압

럭이 언제든지 기·'헤질 수 있디·. 또한 내루 배후지억으로의 진출을 깅·화하고 있는 외국자본이

x·各산업과 이띠한 관계를 설정하노냐에 따리· 향진기업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이 크게 달라짇

깃이다, x·촌산업촤가 진척되어 국가깅제직 비중이 커지떤 커짇수록 이러한 거시적 빈수들의

중요성은 눌어날 수 꺼-에 일다.

(3) 탈사회주의 사최보장체게로서의 가족부양11)

중-L·[ 농촌의 인민공사는 다흔 사회주의 경제조직체들과 마찬가지로 )g산과 사최보장 기능읍

결힙·직으로 수弔했다. 인민공사의 집단경제체제r 헤당 지억 뇽민들 전원에 대헤 고용파 셍계

暑 펑균주의적으로 보장'합-p로씨 사진에 특1虛구호의 데상을 극소화시키고, V 약자외. 징·애인 등

에 데헤서는 집단재정이 허락하는 빔위내에서 신벌적 AW활보호를 실시健다. 따라서 개힉기 인

민곰사의 헤체는 농입 섕)산과정의 管집딘·촤哥 아니라 농민복지체제의 구조 외.해를 초레힐· 가

능성을 안고 있있다. 민일 인민공사의 뒤를 이은 농촌의 기본적 징제조직체가 기본리 사회보

장을 생산과정에 내재촤시키는 원칙을 그데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농민들에 대한 독립된 공적

복지체제가 제도차되이야 할 깃이다, 개힉기 중핵- 농촌에 독립된 농민복지체제가 제대로 하립

되고 있다는 증후는 임다. 다만, 이미 지적한대로 새로운 경 조직체로 둥징·한 x-민가족이 성

인간의 도티적 상·호부잉:을 기본적 唯위윈-%으로 심-기 떼문에, 사최 · 경제적으로 안징핀 가족구

조를 f-지하는 W민들의 겅·원에는 가족의 자체적 사최보장 기능에 의존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

1 1 ) 이 소심애 논의A'-l 내성-F 장겅십 (1 995), 
"

중5[의 틸'사최주의 개헉과 사최보장체게의 진화. - . - . 시

장, <·]가, 가족 사이의 농민복지"에 상세히 부인되이 91디.. 관<]된 중국吟 공식y.힌으로 中華)J<共

/l]刷 國家綿濟慷制改革委員合 編 ( 1995), 
C

社合保障體制改革, 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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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

개혁 이전의 농촌 복지체제는 마르크스와 모택동의 사상체계를 혼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Dixon, 1981),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을 살펴보면, 집단농업체제가 생산의 사회적 관계(s況1

re lations o f productiotl)를 바로 잡아, 일반 농민들이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 기본적 복지

욕구를 자동적으로 중족할 수 있는 고용/분배 원칙을 채턱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모택

동주의적 입장을 살펴보면, 각 단위의 집단생산제가 국가나 다른 단위들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

들의 경제적 필요를 독립적으로 충족시키는 이른바 自)l]葛生의 이념이 복지체제에 적용됨으로

써,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해 매개되는 지역간 및 단위간 재분배가 최소화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는 기초적 생계소비 단위인 가족이 자체적 부양기능을 극대화해야 했다는 점이다. 실제 생산

과정에서 각 지역의 농민들은 시민적 권리의 행사로서 집단 농작업에 참여했고, 수확 농산물의

분배에 있어 일정 비율은 개별 농가의 생계수요(식구수)를 반영해 평등하게 이루어졌다,12) 그

리고 각급 집단조직체는 자체의 재정 및 서비스 인력 범위내에서 특별한 생횔 및 의료상의 보

호가 펼요한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해 표保라는 구호(공적 부조)장치를 마련해야 했다, 이러한

제도는 언제나 해당 가족원들의 최대한의 보호 · 부양 노력을 전제로 兎다.13)

개혁기 농촌경제의 탈집단화는 농민복지를 이중적으로 위협하게 되었다. 농업생산의 사영화

및 시장기제의 도입하에서 농촌 전체의 평균적 소득 향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

이는 농가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막상 집단적 농민복지기제는 그 조직 및 재정 기반이 붕괴되

어 나갔다. 우선, 집단생산의 중단으로 각 농가에 대한 생계식량 공급의 사후적 보장이 불가능

해졌으며, 다만 개별 경작을 위한 농지사용권의 배분에 있어 식구수에 의한 D軟地를 포함시킴

으로써 가족별 생계보장을 꾀하게 되었다. 이 경우, 각 농가의 가족구조와 생산능력에 따라 실

제 생계보장의 실현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다. 특수 곤궁자들에 대한 공적 부조로서의 표保도

그 조직 및 재정 기초로서의 집단생산체가 해체됨으로써, 많은 지역에서 유명무실하게 되었으

며, 이 공백을 가족이나 친척이 메울 수 밖에 値다. 물론 새롭게 둥장한 챤民촛員合. 鄕政府 등

의 기층 행정조직이 농민들의 지역납부금과 소속 집체기업들의 수익금을 활용해 지역 구호사

업을 떠맡게 되였지만, 집단생산이라는 강제적 사회보장 장치가 없어진 상태에서 농딘복지체제

의 안정성이 근본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무수한 농촌인구가 충분한 금전적 준비나

안정된 고용기회 마련이 되어있지 못한 채로 자신들에 대한 사회정책적 수용태세가 되어있지

못한 대도시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이들의 비상시 복지수요 충족도 결국 고향의 친족이 떠

17) 생계수요 층족을 위해 각 가구별 식구수에 비레해 실시한 
'

공산주의적' 분배를 按家息)%,u分配라

하고, 생산노력 반영을 위해 각 가구 성원들의 집단노동 시간의 합계에 비례해 실시한 
'

사회주의적'

분배를 按功分分配라 한다. 지역별/시기별로 차아는 있지만 按家庭/,u分配의 비율이 按功分分配의

비율보다 약간 높은 것이 일반적이었다,

13) 이는 한국에서 제기되어 온 
'

선가정보호, 후사회복지'의 사회정책 기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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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는 경- 기· 嗚'다. /1리고 개헉 이전에 인민공시.체 를 통헤 제공되던 의且긴.은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점차 상품촤되는 겅랸미-저 니·티·L}-, 계인/가구별 재정능럭에 따라 수헤상데가 달라지

고 있다 (Heuderson, 1392), 현제 논의되고 있는 의료, 노후셍계 동에 대한 사회보힐제도들도 기

본지으로 자비부담을 진제로 하는 깃들이어서, 곤궁자들에 대한 재분배직 안정장지의 억骨은

제한될 수 )'Il-[애 없다.

4표-7% 중5'r의 사최복지(언금/구제) 제정지출 (단위: 億元)

' Z임.'1看'] 情 '朝]

1952 176 2,95 l,23 0.l6 050 0.66 l,06

IS57 304 5,29 l.52 
'

0,66 0.70 l,36 2.41

1062 i05 8.14 l.73 l.21 l.lg 2,E 4.02

1965 466 10.94 2.31 l,65 1.27 2.날2 6.71

1970 649 6.53 2.67

1975 921 12.88 3.75 l,75 i.72 3.47 5,66

1378 1111 18.91 5,27 2.45 2,17 4,62 9.02

1980 1213 20.31 7.92 2,50 2.86 536 7.03

l%3 1249 24.04 .01 2,61 3,S7 6.58 8,45

1934 1502 25.16 9,85 2.84 5,07 7.91 7,40

1널85 1866 31.15 12.01 2.65 6,24 8.89 10,25

1986 2331 35.58 14.55 2.69 7.71 IO.40 10.64

1987 244S 37.40 ]6.54 2,56 839 10,95 9.91

1988 2 07 41. 7 18.91 2.62 ).60 12,22 10.$4

1989 3이0 49.60 22.9g 2.81 10. 2 13,73 12.88

1990 3452 55.04 26,21 2,33 12,57 15.50 13.33

1男1 3814 67,62 27.53 3,08 14,20 17.28 22,51

1992 4390 66.45 30.85 3.09 16,62 19,71 15.區)

1993 5287 75.27 34.87 i.63 21,37 25,00 15.40

l%4 5793 95.14 44.90 d.S6 26.96 30,82 19.42

麗

주: <·'Id지급-V <,1동보힘비L 사최복지 지출에 불포'힘·; 사최복지구제비는

은퇴자에 대한 인-;t{· 및 民政部 행정비용 포험·.

자료 舍처: c'111國統計-%f.鑑.l,, 1989-1995닌V)·의 「lId'政, 부분에서 취%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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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시장경제하의 방임적 복지체제는 농촌의 기초 생산단위가 된 농가의 자체 부양기능

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項이다. 농촌개혁의 공식적 조치로서 가구별 생산책임제

(household productiotl res polMibility)가 도입되였지만, 그 이면에는 가구별 복지책임제(household

we lfare res ponsibility가

� 

함께 도입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14) 따라서 가구단위의 사영농업과 함

께 가구단위의 사회부양(social su pport)온 현 중국 농촌의 사회체제의 기본격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다시 말해, 생산과 복지에서 모두 가족중심주의적 사회질서가 중국 농

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15) 이 사실은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여 있는

데, 전제 공공복지비 가운데 대농민 지출 비율은 1970년대까지도 최하 10%선을 유지했으나, 개

혁기에 둘어 점차 감소해 298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10%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다 (<표4% 참

조). 개혁 이전의 비율도 농촌인구의 상대적 비중을 고려할 때 극히 낮은 것이지만, 개혁과점

에서 그 비율이 더욱 감소하게 된 것은 농민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포기 내지 유보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 농민들어 실제로 처한 복지환경은 더이상 국가지도부의 거시정책적

결정이나 이를 반영하는 집단경제적 변수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일반 중국

농민들에게는 농가 단위의 자체적 부양노력만이 보편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인 項이

다. 따라서 농가 내부의 부양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족구조, 재정능력, 부양도덕 등의 미시적

요소들이 중국 전체 사회체제의 성격을 결 하는 거시적 함의를 갖게 된 것이다.

이처럼 복지차원에서의 중국 농촌사회의 성격을 미시적 행위자인 농민들의 가족부양을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거시적 정책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 농민들의 가족단위의 부양

노력의 사회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이념적으로 권장했다는 측면에서는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1980년에 제정된 祈婚姻法은 
"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며,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

고 지원하며,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지원"하는 핵가족적 부양관계뿐 아니라, 
"

친(외)조부모가

부모와 사별한 어린 손자녀돌을 부양하고 지원하며, 손자녀가 자녀와 사별한 친(외)조부모를 부

양하며, 형과 누나가 부모가 별세했거나 능력이 없을 때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고 지원"하는 등

의 확대가족적 부한관계까지 법적으로 의무화시컨 내용을 갖고 있다, 물론 도덕적 부양관계를

형식화된 법적의무(formalized legal res polISibility)로서 兮정함으로써 공고화시키려는 것은 일면

모순된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중국의 거시적 정책결정자들이 개혁 
.

14) 이같은 맥락에서, 초우(Chow, 1988:74)는 
"

새로운 사회보장체제에 콴한 거의 모든 제안들이 가

족체제와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5) 다음 장에서 논의되겠지만. 생산곽 복지에서의 동시적인 가족의존 전략은 복지수요충일수록 복지여

石이 나쁜 모순이 있다. 즉. 가족의 규모, 구조, 기타 인적 자원의 열악성으로 인해 생산조직체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농가는 마찬가지 이유로 인해 복지조직체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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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농민복지체제가 농민들의 가족부양에 관한 테도에 의헤 걸정적으로 좌우되고 있읍을 인식하

고 있다는 점이다.16)

(4) 게획생육의 거시적 필요성과 미시적 모순17)

1 단게 사회주의에서 집단경제체제의 헌실적 적합성o]/ 데해 회의적 펑가를 내리는 중-C·r의

힉정권은 농촌의 효율 셍산관리 및 인구부임7을 위해 농민가족을 농업 7 비%-71 심1산과 농

민복지의 핵심적 조x)체旦서 부활시%1 밥았다. 그 %-1데 이같은 농가의존직 겅제개혁책은 또다

른 중요한 실- - 주의 국가징책인 가족7]1 파 정떤으로 모순되는 문제가 있다. 기본 으로 멜서

스 (Ma1thus)류의 인7성장 억제론을 받아들이는 실성-주의자들은, 다양한 )W산 1길 복지 쵤·동을

영위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적합한 가족 규모 및 구조를 유지하리는 농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극

9적인 산아제힌·을 강요해 兎·C-)-. 개혁정권이 W민인3E 대해 추구하는 가징· 중요한 두가지

거시적 정책목표인 셍1산 · 복지체제의 효各촤외- 인구성장 억제는, 이를 3L체적으로 수용헤야 하

는 y번들의 입장에서 한린으로는 출신·동기가 뚜렷히 증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을 극도로

억제'헤이· 하는 서로 모순된 미시적 헹위원칙을 갖도록 만吾었다. 이리한 상인-에서 다양한 사

회문제들이 발셍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41인 대첵을 마런하지 못하고, 임기웅

y[적<로 가족 획의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반맏하는 농민들에 대해 처벌을 강촤함으로써 악순

현·이 지속되고 있다.

사실, 중국공산당내 실용주의자들의 입장이 개혁기 이전부터 본걱적으로 반엉되이 온 우.일한

분야가 인구정첵이다. 모덱동은 원레 마르크스의 反멜서스적 인구관을 이어빌아 인위적 인구

성장 억제첵을 반데하고, 대신에 생신·체제의 번헉을 통헤 중국의 풍부한 인구(노동력)를 원친으

로 삼는 중국'힝 발전전략을 추진헤야 한다고 주징·했으머, 실제 이를 실친에 命졌었다.18) U-러

L,J 7,J/3 뉘/;-V;汚判. ...A,A,, 州.. .. .,.. 特,, <. ,剋

씨 이른바 婦女1困家論의 -fAt를 놀 수 있다 (장경$, 1995). 이는 가부장적 가족체 하에서 가족부

양에 )RI된 가사의 신제 딨'딩'지·로서의 o]성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미화 또는 합리화시키고, 아울러

생신·체제 게헉의 과정에서 불기·피한 중1[ 고-fr V 동러의 빙·奇合 이성 위주M 실시히.기 위한 선진진릭·

이다,

1 7) 이 소질에 뇨·의꾄 데· - 은 징211] (199:·]). 
"

중-:·'[ 동촌의 김제게혁과 72구문제 -
· 

l·劃生育'의 겅xi)

사최학."에 상세히 부연되이 있다. 게혁기 중-:·[의 인/문제 진반에 관해서 Goldstcin al)C I W ug,
e ds. ( ) 26) , Cb111d[. . TIl0 M<U)y t므1ECc5.보f m끄으gDlD%ic Ch으끄르0 침·조.

1 8) 모이-%은 1949V)의 3 
"

핀·님·관적 러사<l·의 파산"(1992:1898-99)을 통'헤 일찌기 이감은 입장을
분Ie히 壺다.

중핵'에 인7가 臧·은 4은 데단히 -(은 인이디·. 인31-가 1실베 더 중가된디- 하더리.도 인)]].튼지 내핵이
있니·, -

"J. 
첵이란 즉 셍1산이다. 서h%·자산계합겅제'아지.들, 레를 들민 만사스 따위들이 소위 식骨의

증가가 인[/-의 증가를 띠·라가지 못한니-는 일린의 쵱·당한 선)J는 臧·스주의지.들에 의하이 빌씨 리론적
으로 철저히 론바딩'히·었읍반t/)· 아니리· Et·한 이삐 혁띵후의 Y朝과 중국헤빙3(의 사신에 의하이 ty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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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약진과 문화혁명의 실패에 따른 毛노선의 현실성 약화, 그리고 농촌에서의 토지-노동 불균

형의 심화 및 도시 국영산업의 고용창출의 부진은 상황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결국

1970년대 초반부터 외국에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의 강력한 計劃生育(가족계획)이 실시되였다.19)

그 결과,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1968년에 7.025에서 1978년에는 2.968로 급갚하게 되었

다 (CFEPH, 1988:26), 여기에서 한가지 유의할 사싣은, 도시나 농촌이나 이머 오래 전부터 생

산체제가 脫가족화되어 있어 가족자원(family resource)으로서의 자녀의 가치가 상당히 모호해兎

고
, 궁극적으로 多産에 대한 규범이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약화되01졌다는 것

익다 (Chang, 1990). 이는 집단경제기의 출산율 하락에 대한 미시행태론적 근거로 간주될 수 있

다.20) 이러한 상황에서 산아제한과 관련해 국가가 다양한 유인, 감시, 처벌 조치를 취했을 때,

중국 인민들은 이에 대해 좀더 수용적인 반응을 나타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70년대의 가족계획사업이 대성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구는 1970년대말에 이르러

10엌인을 육박하게 되었고, 이에 산아제한을 한충 강화하어 이른바 
"

한 자녀 갖기(므生有 個該

子)" 운동이 1979년부터 전개되었다,21) 인구부문만 따로 놓고 보면, 개혁기에 들어 실용주의자

들이 정치권력까지 장악한 상태에서 산아제한책이 더욱 강화된 凍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같은 실용주의자들이 추진한 농촌의 탈집단화는 농민들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가족중셤적인 사회 · 경제 생활을 영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산아제한의 현실적 타당성을 근

본적으로 약화시漂다, 농민가족이 효율적인 사회 · 경제적 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으로 가족(가구) 규모 및 구조, 의사소통, 자윈배치 등의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조직적 자율성

(organ a tional au tonom y)을 확보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적절한 가족규모 및 가부장적 가족구조는

일정한 출산, 특히 남아 출산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만족될 수 없다. 그 런데 1970년초부터 강력

히 반박당하였다. . .

세상의 모든 사물 가운데서 제일 귀중한 것은 사람이다. 공산당의 령도하에서는 사람만 있으면 어떠

한 인간기적이라도 이룩할 수 있다. . . 우리는 혁명이 모든 것을 개변할 수 있으며 인구가 많고 물

산이 풍부하고 생활이 유족하고 문화가 개화발전한 새 중국이 오래지 않아 나톼날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당시 미국의 애치슨(Acheson)이 중국 현실을 놓고 인구과잉과 자원부족으로 연한 체제 붕괴가

팬하다는 조소를 하자 이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이다.

19) 대약진의 실패에 이은 1960년대초의 조정기에도 가족계획의 필요성이 공식 인정되고, 알부 관련

사업이 실시되기는 했으나, 극히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문화혁명의 와중에서 유명무

실하게 되었다,

20) 이 점은 극단적 산아제한을 실시한 중국에서뿐 아니라, 그다지 강도있는 인구성장 억제책이 실시된

적이 없는 동구궐 사회들에서도 출산율이 급속히 낮아兎다는 사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Chang, 1990).

21) 이 운동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1980년대 초반부터는 농촌지역에서는 첫아이가 딸인 경

우 두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하게 되였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의 
'

한 자녀 갖기'는 계속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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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족게왹하애서 骨산율이 급김한 결과, 개어기에 들어 내부분의 중 농빈吾이 보충적 출산

>기를 깆·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인구성장 엌제책을 포기할 수도 없는 중국 정부는 가족개획에 관A]된 헤이과 처빌

合 대폭 깅·촤함으로써, 농1긴들의 출산헹위에 괸-린된 비各-헤덱 구조(cost-bertefit s tructure )를 단산

에 우-리한 )g·함으로 비.JI'l-려 노d해 완다,22) 즉, 농민들의 단산에 따르는 
'

경제적 불리'를 국가

인구정체 추骨에 대한 
' 

정치적인 보상'으旦 싱'쇄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헉기에 들어

지익1킬로 다양해지는 경제적 이긴, 인민공사 해체로 인한 가족게피 지원조직의 약촤, 정부의 재

징싱· 악화 둥의 요인 제문에 이러한 징치적 보상의 효과는 길'수록 약촤되고 있다. 이에 따

리., 중국 정부는 출산행위의 김·시를 더욱 깅'화하고, 깅'제적 낙태와 불임시술을 대규모로 실시하

는 둥 강압적 방빕에 뎨한 의존을 깅화하게 되었다.23) 그리니· 경제개헉첵피. 인구성징· 의제첵

사이의 모순을 반엉해, 농촌의 출산율은 개헉기에 들이 더이싱· 뚜럿하게 닐아지지는 않고 있다.
된

사실, 1980년대초에는 오히려 힙애출산율이 상숭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健으머, 그 이후로는

70년대 후반의 수준도 어렸게 A-지되고 있다, 1깐변에, 강71'적 산아제한에 한 농민들의 필

사적 데응의 과정에서 니·타나는 데양한 사최문제들이 간수록 심%l'해지고 있다.

%표-8% 1982년과 1990넌의 아동 및 칭넌 인구의 성1敍-언렁별 분포

711 2쓰 쁘t. 國 써 2쁘 d<lt
남성 이성 성비 남성 이성 성비
(십민-멍) (십만IA) (이-100) (11만명) (십만명) (어-100)

전체 5,152,775 4,886,364 105.45 5,823,80a 5,494,952 105.98

o 122,790 109,S46 Ill.6S

l 123,338 1 10,487 111.W

2 126
,
774 115,113 110,13

i 1275068 1165278 10 , 28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22) 가족게피 수-B-01] 따른 坤택은 지억벌 자이가 많지1칸. 잉Lh보조비 지骨, 무旦 의료헤택 부이, 7션

히 7택 베정, 자너의 
'이'삐 
면제, 부모의 A·전적 직장 바1징, 시·입지·i 알선 骨 디·잉C한 내용을 Y함한

다. 기-족게의 위반에 내헤A-])2 l%[y 부과, 끄종 복지 및 보긴 시비스 거부, 학교 및 려징' 베징 제한

능의 빌칙이 가해지-C , 이 빌w]의 시3&]과정에서 1친·발 y먼에 대해 7자비한 폭리까지 행사되는 둥

인7·)유린의 문제가 심·각히·디·.

23) 지1-9·관리骨은 y암 정부에시 시날된 인-/성징· 억제 A-표블 달·성하기 위헤 미.을미.다 恒미 일
'

인구사曾 (demographic po licing)'을 신시히-는메, 이에 응헤 지억 민晋이 교내로 망·을 )UC

김·시조가 나다니힉) 분)l%]지 입산부늘을 회신시키는 등의 에피소드가 빌어지기도 한다 (Bial]CO all( 1

t.{ua, 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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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iI자85 102,893 10835 .

5 1045056 95,963 108.43

6 995482 91,262 109.01

7 1055259 96
,
792 108.75

0 107,870 100,223 107.63 8 114
,
320 1065098 107.75

1 90,150 831608 107,83 9 93>762 87,405 107,27

2 94
5
608 88,130 107.35 10 991783 92

,
788 107.54

3 1015313 941942 106.71 11 100,110 93,603 106.95

4 95,896 901303 106.19 12 971565 91,586 106.53

5 10010핏 94
,
153 106.27 13 100,089 93,991 106.49

6 1051289 99
,
037 106.31 14 105,777 995260 106.56

7 112,160 205,635 106.18 15 111
,
576 1055485 105.7V

8 123,732 216,598 106.12 16 120,923 1141519 105.58

9 129,023 121,574 106404 17 126,228 1195684 105.47

10 1295904 12213끄 106.20
.

18 125,818 119,497 05.29

11 1405719 1321514 106.19 19 133,607 126,687 105rn46

12 136,147 1285727 105.76 20 132,286 128,265 103.13

13 1451222 137,174 105.87 21 138,709 1331260 104,09

14 126
,
388 118,994 106.21 22 126,007 119,602 105.35

자료 출처: 1982년 센서스 자료는 
r
中國1982뚜)%kD普査贊科,; 1990년 센서스

자료는 
r
中國1990후AD普虛10%拍祥寶科,.

첫째, 가족계획에 관련된 농민들의 불법 · 편법 행위의 증가이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의 의

료인들은 농민들에게 가장 닐리 보급된 피입장치인 IUD를 비밀리에 제거해 주는 불법적 시술

을 통해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다 (Bianco an d Hua, 2988:154-155).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

로, 가업 및 혈통 계승, 노후보장을 걱정하는 농민들 사이에 여영아 유기 및 살해가 번지고 있

다 (장경섭, 1993:39-41), 그리고 초음파 등으로 검사 · 확연된 여태아에 대한 선별적 낙태도 늘

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표-8%에서 보듯이 공식통계상의 신생아 성비(여아-100)가 1982년 센

서스에서 107.63, 2990년 센서스에서 Ill,68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상적인 신생아 성비인 105를

훨씬 넘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각각 2천만 명을 넘는 영아를 대상으로 나타난 것이어서, 허

용 자녀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어떻게든 남아를 갖기 위해 발버둥치는 중국 부모들이 여아들에

게 행한 비인륜적 행위의 심각성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둘째, 가족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양식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농민들

역 취학 자녀의 학업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시키고, 이들을 가내 일손으로 동원하는

현상이다. 개혁정책의 전개와 함께. 
"

수많은 농민가족들은 농사일을 돕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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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너晋을 집에 본잡아 두리고 하기" 떼문에 농촌지익 ·긱'급 학교의 취학률이 2에 띄게 낮아지

고 있디. (Pcrry ftnd Won g, 1985:20). 이같은 취학骨 7-l-소는 도시지익에는 없는 헌상이다 (Davis,

1389), 이 문제는 특히 중骨학교에서 11지'헤, 중동학교 제학생수가 1970넌대말에 정점에 이르

고 개헉기에 들어 
-v격한 감소세로 돌아선다. 이러한 김·소세는 가족게피에 의한 중등학1't 취

학연릴 인7의 깁-소友과가 미처 q.타나기 진에 시작된 젓이어서, 그 주된 원인을 경제 및 인구

징첵의 모순에 대한 농민들의 거응방*]으로서의 아동노동력 파보 노럭에서 칠·을 수 끼·애 없다.

물본 중국 농가에서 아동노동럭의 동윈은 진통적으로 헴해진 일이지만, X-민들이 공식 학교교

-H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녀듄의 세로운 실·의 기회를 무시하고 있으머, 국가는 농各이.동들의

미레에 관한 영향릭을 웡어 가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디-,24)

세째, 산아제한에 의한 가족노동락의 부족으로 농촌의 가족중심적 )t산有孚동의

� 

잉위에 어러%

을 느끼는 농민들이나 불법적 입신과 출산에 대한 공시 거주지익에서의 처빌을 최피하리는 농

민들이 무작정 도시지익으로 l-러들어 도시지역의 이른비- 盲流 힌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개힉

기 들어 대부분의 중국 대도시들은 공식적 거주이진의 허가나 노동계약 但이 믹-언힌· 경제지 기

최를 칠-아 
'

불발]적'으로 밀려드는 이농민들로 북적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농촌지억에서

의 겅제개혁과 가족계히 사이의 정치적 모순을 게인직 차원에서라도 엉구적으로 탈피히·려는 사

람들이 많다, 이러한 중 농민들의 겅힝은 이론 으로 홍미로운 것이디-. 그{-동안 출산율 전촨

(fcrtili[y trans itiou)에 관한 이론에 의하IA, 대규모 산업노동자화(proleiarial1ization), 죽 가족농인구

의 도시노동자로의 J}단적 게骨 이동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兎다는 것이 일반적 걸론이다, 그러

나 중6[의 경우는 정치 으로 유도된 출산合 감소에 따라 가족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이에 내헌·

반웅으로 틸기.족적 깅제촬동을 추구하는 가정에서 농민들의 이농 및 산입노동자화가 촉진되는 일

종의 
'

3노동자촤(iuvot[ed proletarhnizatiott)' 현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경제개헉과 가족 허은 5 [가차윈의 정첵결졍으로서 추7되며, 격'긱- 개빌쥐인 거시적 험·

리성을 갖지만, 이 Y 가지 정착목표기· 미시적 헹위체로서의 개1健 %-가로 하어금 서로 모순된

행위규범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순에 대한 미시적 적웅방식으로서의 어아학대,

아동 학입중딘·, 무작징 이농 등·이 집틴썩으로 발싱]함에 따라 디·시 거시적인 중 L성을 깆·는 여

리 사회분제들이 대두되고 웠논 깃이다. CI러나 이러한 사최문제들의 헤졀合 위해 %·민들이

L(들의 미시리 5응w행)테를 자 적으로 1J꿀 기·능성은 기의 없디·고 보어진다. 따라서 개힉지도

부기. 인구a 7 경제 정책의 상호 조율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린에 나서야 1 깃이다.

m m I

24) 분제를 더욱 악최.시키고 있는 깃은 개헉기@]) 들이 중-:·[ 정부가 제징위기의 악·촤블 W미로 농촌교육

데%'E 투지.블 대폭 삭김-健다논 사싣이디- (l]avi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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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경제의 反사회성과 계층분화의 미시적 기초25) .

생산 및 복지 제도로서의 농민가족이 내부적으로 갖는 도덕적 집단주의는 인민공사가 정치

적인 웜칙으로서 견지한 생산 및 복지 원칙과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였다고 위에서 지적했다.

그런데 개혁기 들어 부활된 사영농업 등에서의 경제적 가족주의는 그 내부지향성으로 인해 심

각한 反사회적 부작용들을 초래하고 있다. 개혁 이전 각 인민공사 내부의 집단적 경제원칙들

은 공산당 통치하의 중국 전체에서 실현되어야 할 노동, 생계소비, 교육, 건강에 관한 보편적

권리 보장의 구체적 실천방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농민들은 인민공사에 소속됨

으로써 그러한 권리를 정치 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고, 일부 인민공사가 지역 사정으로 관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의 책임하에 재분배적 기제를 동원해서라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했다. 이 과업은 국가에 의한 경제계획의 중요한 부룬이었다, 개혁기에 들어 마찬

가지의 기능을 농가가 수행하게 되면서 대두되는 문제는, 가족은 인민공사와 달리 정치적 결정

에 의해 구조와 기능이 표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성원들의 노동, 생계소비, 교

육, 건강을 위한 적함한 여건을 조성할 수 없는 농가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때, 다른 농가들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과 구호에 나서게 할 정치 · 행정적 수단을 마런하기가 쉽

지 않다.

<표4> 개혁기 농민가구의 수입규모별 분포

항 목 1980 1985 1987 1989 1991

조사호수 (단위: 호) 15,914 66,642 66,912 665906 675410

일인당연간수입 (단위: 元)

총수입 216,22 547,31 653.58 874.97 1046,10

순수입 191,33 397.60 462.55 601.51 708.55

헌금수입 113,12 35739 460.30 657,68 736.84

일인당순수입별분포 (단위: 9)

100元 이상 9.80 o.96 0.87 o.57 o.40

100 - 150元 24.70 3AC 2.38 l.25 o.77

150 - 200元 27.20 7.86 4.99 2.76 1.55

200 - 300元 2530 25.61 17,51 20.89 6.64

3에 - 400元 8.60 24,00 2134 25.58 11.08

400 - 500元 2.90 15.85 17.21 15.56 1335

500 - 600元 A06 1100 1335 13.00

25) 이 소절에 논의퇸 내용은 장경섭 (1996), 
"

구계급, 신계급, 先富계급 - 개혁기 중크 농촌의 사회

경제적 분화"에 상세히 부연되어 있다. 계층, 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련 중국문헌으로 李明 /李)1壽

編 (1993), 「[p國社含分層」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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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800元 8,02 12.87 17,63 20,90

800 - 10()0元 l.60 2.93 5.47 딕,54 12.83

1000-15()U元 l.8S 4,10 8,86 12,39

1500-2000元 0.26 0.88 2,55 3,82

2000元 이상 0,l6 o.i8 l.46 2.%

곤

자료출처: s' l+l國統計年鑑 1992」, p,306,

이러한 재분베의 한게는 농촌지역 경제활동의 조정을 위해 시장기제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싱·씩·에서 더욱 뚜렷하게 니·타닌-다. 개헉기에 각- 농가에서 가족중십적인 A%신 , 복지 촬동

이 友율적으로 이루이지기 위해서는 가족 단위의 강한 내부지향적 도덕히 유대괸·계가 유지되어

야 하는데, 이러한 骨류의 가족유데는 집단적 차원에서는 反사최적 게인주의로 표출될 수 w-페

없는 깃이다 (Nee, fr85), 이 
· 

은 싱·힁·에서 농기·들 사이에는 경 활동상의 분화뿐 아니라 소득

수骨의 불평등촤, 나아가 집단 사회계충의 발/g이라는 시장지향적 사영%11의 부작용이 긷러

지지 않고 그데로 니-타날 수 뉘'에 없다. <표-Q>를 보떤 게헉기 들이 중국 A·민들은 전반적으로

소可 향상을 경힘하고 있지만 동시에 0들 사이의 소득 차가 획-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y민사회의 寺촤(stratificatio 기기- 딩'장 시·최 전1적 계3平쟁으로 이어저 사최주의 질서의

전먼적 봉괴를 초래할 수준은 아니지만, 곤궁한 극빈계충의 집탄적 발){g에 대한 적심한 사전 ·

사후 대책이 아직 o(린되지 못한 싱·힐·이어서 위기샹힝-이 초래됨 가능성은 늘 짐·제해 있다.

물론, 개헉 이전의 중국도 왼·전힌· 펑등사회였다고 보기는 어唱디-. 공산힉멍을 통해 농촌지억

의 y긴A서외. 도시지익의 식민질서가 타파돠고 세로 도웝된 사회주의 제도에 기초한 통치와

검제긴설이 추진되1친서, 이번에는 국가중심적인 사회주의체제가 갖는 다양한 구조지 문제짐들

이 니-티.나기 시직·했c]·, 모백동은 1957넌의 한 연 애서, 사회주의 중국에서 7기.지 종류의 모

순이 존제하는데 하니·P 
"

직괴· 우리(인민) 시·이"의 모 (이고 다른 하나는 
"

인민 자신들 사이"

의 모순이리.51 지적했다 (Mao, 1971:432-79). 이 기·운데 적파 인1긴 사이의 모순은, 반제 . 반y

71 헉1:g 및 사회주의로의 체제이헹 과정에서 식떵적 7촤에 저'낌·하는 세력을 타도힘·으로쪄 적

어도 중국 내부에서<<- 근본적으로 낮식이 되있다. 인1핀 자신돌 사이의 모순은 사최주의 헉명

피· 이弔이 VI-수된 후에도 어 
'1히 
남아 있거니-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21晋 사이의 짐·

재적 부조촤나 긷'등 괸·게를 반잉한다, 모택동은 이 문제의 헤절을 위해 중국은 l]e<크스, 레닌,

스탈린이 제시한 깃 이상의 정치적 1<0어을 지속적으로 추진헤야 한다고 섭파循다, 이기에서

永久革命論같은 특-R-의 정치이론과 大雁進, 文{h革命 등과 s·은 3직인 l;k-1혁 동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인민 내부의 모순은 구체적으로 노동자 내j(, 농민 내부, 지식인 네부, 노 x·지. · %-민과 지식

인 사이, y‥동지·와 1 1족자본가 사이, 먼족자- 가 내부 등에서 니·티-난다. <1리고 인민정부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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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이에도 모순이 나타나는데, 이는 국가의 이해 · 集健부문의 이해 · 개인의 억해 사이, 민주

주의와 중앙집중주의 사이, 지도무와 피지도부 사이, 관료주의적 간부와 인민 사이 등에서 나타

난다. 이같은 인먼정부와 인민 사이의 모순도 인민정부가 인민에 속해 있는 이상, 인민 내부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인민 내부의 모순은 인민들이 같은 사회주의체제 내부

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 정치 · 행정적 지위, 소속 경제단위나 지역에 따라 다양

한 이해 및 권력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뜻한다. 사회주의 중국의 내부 모순에 대한 모택동의

지적은 외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중국사회의 불평등구조에 대한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하

지만 몇가지 불평등의 측면들이 추가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중요한 두가지를 들면, 첫째, 혁

명 이전의 계급성분에 의거한 사회 · 경제적 혜택과 정치적 지위의 차별화가 종종 지역사회나

작업장 수준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내의 성분업,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 정치 · 사회적 참여구조 등에서 나타나는 여서 차별 및 소외가 가부장적 정치길서하

에서 방조되어 왔다는 지적들이 있다.

모택동 치하의 중국에서도 이처럼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회적 분절과 불평등이 존재했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의 개혁은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사적 영리추구와 자유 시장교환이 허용되는 가운데, 先富계층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불평등화를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을 위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치적 분위기마

저 조성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별적 부의 획득과 축적을 위해 경영능력과 노동력뿐 아니라 정

치직 지위와 사적 유대관계가 동원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해서 교육, 성별, 나

이에 따른 적응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아울러 가족생산부문에서 가족 규모와 구조에 따라 경제

적 섬공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다양한 사회정책들이 이러한 문제를 완화

시키기 보다는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개혁정권은 현 체제를 
"

사회주의적 시장경

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표면적 취지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장점을 결합시키겠다는 것이

지만, 이면적으로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각각의 문제점들이 서로 뒤얽혁 극도로 복잡한 불평

등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개혁기의 농민복지에 관한 정책들은 이러한 계층화의 추세를 완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가

속화시키는 경힝이 9)다. 개혁기에 형성되고 있는 농민복지제제는 생산과정에서 나타난 경제

적 불평등을 사후 으로 보완하기 위한 재분배 기제로서의 성격이 그다지 강하지 못하다. 앞

서 지적했지만 인먼공사 체제에 내재된 집단적 사회보장기제들이 점차 붕괴되) 가는 상황에서

니-타난 방임적 농민복지책은 가족 단위의 자체적 부양책임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물론 새로

운 공적 복지제도들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였지만, 이 역시 개별적 비용부담

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가족의 규모, 구조, 기타 인적 자원의 열악성으로

인해 생산조직체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농가는 마찬가지 이유로 인해 복지조적체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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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도 제대로 수헹함 수 릴을 것이다, 길易적으로, A산과 복지에서의 동시적인 가족의존 전

략하에서는 복지수요층일수록 복지여d이 q·l]ill-지는 모순이 있디·.

개'혁기 들어 능<민인구 내부에서의 先富계층의 힝성과 극빈 소외집단의 발셩)은 아직까지는

지억사회의 법위를 넙어서는 hq사최직 게급갇骨의 과징으로서 nd·정하기는 어唱디.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광대힌· 엉토위의 다-양한 겅 적 입지조긴에 따른 지익간 충회., 51리고 중앙 일 지

방 국기.기3L의 인위적 자원배분에 의한 차녈적 수혜 동의 거시적 요인들이 중1·r 인구 전제 W

A-l%1J총 내부의 경제적 찰평동을 상당 정도 설Ug해주지만 이는 사설상 개헉 이진부터 존제헤 왔

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개헉에 따론 문제로서 즉긱-직으로 인식되는 수준에서의 농빈층 내부

의 불평동촤는 대체로 개벌 %-빈괴· x-가의 다양한 인적 자원에 따라 걸징되이 왔다고 볼 수 있

디·. Y]던%·장의 노骨자로시 A%管수준과 겅제적 자산이 펑준화된 상테에서 국가지도부의 정치

직 길정에 따라 전걱적으로 di]외臧는 자작농화의 과정을 거친 중국 농민들 사이에서는 개인이

니· 가족 차원에서 당징· 동원管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가장 헥심적인 경제적 분화 및 볼펑등최.의

IL인으로 작용했을 項이다.26) 다시 말해, 개번 농민과 농가의 인지 자원 동원력이라는 미시적

요인에 기초한 A-민사회의 게충촤가 전게될 가능성이 크디·.

이러한 가능성은 경험싼) 인7들에서 실제 증띵되고 있다, 우신, 개힉 과정에서 기.구주의 교

-·뉴, 성1펀, 나이에 따른 경제적 적웅도의 차이가 k-가 1득수준의 차둥화로 나타나고 있다. 가

구주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나이기. 2]을수록, 남자일수록 헤당 농가의 소득수준이 높아졌다는

언31·길과가 있다 (장경섭, 1996), 아울러 지역사회에서의 정치리 지위와 간부와의 사적 A-대관

기· 경제촬동에 있이서의 기·종 특혜로 연필되는 힌상도 닐리 관찰되고 있다. 가구규모 賀 가

족-/조가 기·족딘-위 생신·활동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파도 뚜렷하다, 각종 가족AA산부문에서 가

33/-모가 昔수록 기·구 전체의 )&1산싱과 소득뿐 아니라 가구원 일인당 핑/ J생산성과 소득도 높

다는 증거도 제시되었다 (Glirng, 1996). 이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한 농가 및 개인 사이의 징제

적 불펑둥촤를 해%하는 데 개헉파의 기능주의적 시긱'이 적g될 어지도 있고, 비핀·적 갑등론

지.의 시긱·이 2필 이지도 있다, 어띠한 시각에서 헤석하더라도, 힌제 중국x·촌의 경제구조는

%B-한 녔·싱·으로 분촤되고 있으111, 이 파징애서 W민사회의 게兮화가 진헹되고 있음은 분멍하

다. </l-리고 이러헌 -벌x哥화의 A·1)기· 장기적 A로 S·최.되거니 반전필 깃으<L 보는 낙관-邑의

설득릭은 익:하다,

兮국이 비복 사회주의 체제의 겪제적 문제1]들을 1·(본적으로 헤질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

兎·지반, O- 과정에서 1身생하는 불핑둥화 및 3구조 발AI에 대해 딘·순히 필요익·의 치·윈에서

긴-단히 치부하고 닙어길' 수는 임다, 빈연 소외게춥의 짐단적 발생은 사회주의체제의 정당성을

m

26) z·91 사염최.블 헤 토지 사-S-권이 개법 x·가에 분배되있으나 가구별 식구수니. 노동릭규dE에 비 
'

한 ]F베있으므로, 이룰 경제적 . 난최.니· 볼펑%촤의 직접적 요인으로 보기는 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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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수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 경제운용조차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았는 것이다. 문제는 거시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의 수직적 분화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며 경제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물론 현재로

도 중국 인민들이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과 한도가 다양한 정치 . 행

정적 규제들에 의해 근본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해지고 있는 빈부격

차의 발생과 일부 인민들의 절대 빈곤은 우선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에 의해 대처될 수 밖에 없

으며. 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부유계충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실행될 수도 있다. 개혁 과정에서

다양한 미시적 요인들의 쟉용으로 나타나는 중국의 사회구조에 대해 공산당 지도부와 다양한

사회계층의 집단적 평가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 차이는 결국 정치적인 방법으로 좁

혀져야 할 것이다.

D/, 북한의 중국식 농촌개혁의 가능성과 한계

북한의 중국식 경제 개혁/개방 가능성은 북한이 현재 분명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아

직까지는 중국이 단연 두드러진 사회주의 개혁/개방의 성공 사례이며, 북한이 앞으로의 개혁 작

업을 중국의 다양한 직/간접적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과정과 현재의 경제구조, 국가지도

부의 이념적 지향과 정치적 입장, 자본주의 남한과의 갈등 등을 고려해 보면, 북한이 반드시 중

국식의 경제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인지, 추진하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것인지를 쉽게 예측

할 수 없다,
'

북한이 중국의 길을 겯을 것인가 
'

라는 의문에 대해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판단

을 제시해 왔다, 북한에 대한 
'

내재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북한의 고유한 정치이념과

발전전략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강조하는 재독학자 송두율(1995)온 북한에서 여전히 개혁이나

개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헌볍으로도 규정된 북한 사회주의의 주

체적 성격, 즉 
'

우리식 사회주의'의 목표가 방기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강조

되고 있는 
'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나 경제정책의 부분적 분권화도 중국처럼 사회주의 계

획경제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

자팁적 민족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보아

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최근들억 농업에 였어서 
'

협동적 소유형태'를 
'

전인민적 소유

형태'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농업 사유화를 경제개혁의 시발로 삼은 중

국과는 전혀 다른 발전전략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켯이다.27)

북한경제를 오랜 기간 심층연구해 온 재일학자 고승효(1993)는 북한이 오래 전부터 농업관리

27) 1994년 북한주석 길일성은 
「사회주의 농촌 테제, 발표 30돌을 맞아 전국농업대회에 보냄 서한에

서 농민의 노동계급화와 농업의 공업화 전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천명하기도 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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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캅리촤를 위한 노럭을 성공적으로 수헹헤 왔기 때문에 사회주의 농%1을 근본적으로 페기

하는 선g]/·을 해야 합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다. 에를 들어, 북한은 농7]의 기업적 관리를 통

해서 도시겅제외.의 격차 및 괴리를 축소하고, 군협동농장겅엉위윈회에 의한 괸·내 헙동뇽장돌예

데한 기술적 지원 및 거시적 조정을 촉진하고, 작업반우대제 찢 분조관리제에 의해서 농민들의

A산책7]도를 제고하는 둥 다양한 셍산관리 개선책들을 채택해 꾸준한 겅제적 성과를 거)/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를 포기하고서까지 탈사최주의적 농업체제름 도입해이· 할

1실적 이유가 일다고 본디·.

CI-러나 키·지·흐스틴· 대통령의 경제특벌보죄과[으로 이 공화국의 게혁정첵 입안 및 시헹에 겼

숙히 관어했던 재미교수 출신 삥'찬임(1995:2b0-61)은 북한겅제가 외국의 자본, 겅잉빙·식, 생산기

술에 대한 게방이나 내부적인 
"

시장력(markel forces)의 주%1111管"만으로 횔·성촤되기는 O-1렵고

" 

사최주의체제의 기본구성요건인 AW신·수2-의 소유힝테에 대한 개헉"을 필요로 하며, 농입부문

에서는 그나마 A%산체제 개헉 - 하더라도 뚜렷한 정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71다고 본다, 방

찬엉(1995:264)은 중국의 농촌 겅제개헉에 대해, 
"

x-업부문의 게힉을 통헤 VA생1신·력이 향상뒨

으로써 공업화 1길 수출산업 육성과정에 동윈된 노동자들애게 넉넉한 식량을 저림한 (l<·으로 공

급하고 AI산성 제고를 통해 창출된 잉이노동력을 산업촤파정에 투입시키고 농가수입증대를 통

헤 공71생산품에 뎨한 유효수-0-를 칭'출하고 A-산물 싱]신·중대와 이로 인한 %-산骨 수입김·소로

인해 절약된 외촤를 경제힌대촤를 위한 투·지·부문으로 진촨/활용할 수 있었다"고 펑기·한다. 그

러니. 북한은 십긱-한 %-7]정지의 부족, 토릴의 저하와 W-실, k-업용수 부족 둥의 구조적 요인으

로 인해 i-업생산체제 개헉이 중국에서처럽 국가경제 진체의 활성촤를 촉발시킬 기·능성도 없을

뿐디러 농%AW산성 자체를 기직으로 향상시킬 기대조차 하기 어7]다고 본다 (%x·친뻐,

l%5:264-65).

북한 농촌의 (중<·l식) 혁 가능성에 데한 이러한 다양한 논의는 갹자 니·骨데로의 이념적 M

장과 힌실적 겅 
· 

i을 반영헤 - 한의 앞긷에 대헤 심긱·한 제언을 하는 젓이다, fl러니- 이러한 제

연들이 중국의 농촌개혁 자제에 내한 심충히이고 종합적인 분식을 IiI.탕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는 어림다. 이둘의 논의에서는 1우 이Y]적 H]징·을 넘어서 중국의 농촌개헉이 사최주의 집딘
-A-업체제기· 포기되고 시-잉-Xi]과 시장겅제기- 도 7]된 짓으로 간딘-히 요약된디·. 그리고 b-촌개
'혀의 
겅제적 성과도 엄명한 검V없이 괴.대펑가되여 반아들여지고 있다. U러니. 중 의 농촌게

'희F 
사회주의 생산제제의 전린-을 위헤 취해진 및및 국기·정첵으로 요약틸 수 없으며 ] 겅제적

성과V 매- 복집·하게 평가되어야 하L 젓이디·, 북한에서 중국식 A-촌게헉이 추진되어 비-랍적

한 성과를 얻各 수 있는지를 ]'러먼, l(]70년대 말의 2국 y촌이라·는 3)-체쟉인 역시j사회 싱-

칙·에서 t·[가의 개힉징책에 %]fr 어

� 

W민늘의 사최/징제적 벅</, 행테, 지.윈과 중국의 거시적 겅

제환깅 사이에 1성된 셍1산적 관게가 북 
'l- 
%L촌에서도 그데로 제헌될 수 있는지를 121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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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중국의 농촌개혁 시나리오가 북한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려변 다음과 같은 국가정책의 도입

과 농민들의 대응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0) 농업생산에 있어서 개인/가구별로 생산성과에 따
J

른 정확한 책임과 보상이 적용되도록 농작업 단위를 점차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가구 단위로 분배하여 사영농업을 실시한다. (2) 생산조직으로서의 협동농장은 해체하고 농촌

기층단위의 행정기구가 농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하부시설 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3)

농업 생산조직의 변화와 더불어 국가의 농산물 수매가를 대폭 인상조치하여 농민들의 생산의욕

을 제고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킨다. (4) 농민들이 늘어난 농업소득을 사용하여 다양한 비농업

적 소비/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직업적」/지리적으로 대폭 자율화서키고 대부분의

경제요소들에 대한 시장을 허용/도입한다, (5>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고 농가의 여유소득

을 자본으로 활용하고 농민들의 소비재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노동짐약적 소비재 제조공업을 중

심으로 농촌헝 準暫掌營기업들을 신설/확대[지원한다. (6) 농촌공업의 기술, 자본, 판매시장 확

보를 위해 북한내 도시기업 및 외국기업과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교류를 유도한다. (7) 협동

농장의 해체에 따른 농민들의 집단적 복지서비스 제도의 약촤는 각 농민가족의 자체적 부양윤

리 강화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체적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영리적 서비스시설을 시급히

마련한다. (8) 사영 생산활동 및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확대되는 농민들 사이의 소득 불평등과

계급/계층적 차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혁념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가집단과 부유계층을 정

치적요로 보호/1관리한다.

다음으로 북한에서 이상과 같은 일련의 개혁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兎는지 그

리고 추진되더라도 중국과 같은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었는지를 (1) 제도 개혁, 이념적 합리화,

자원 동원 등의 거시정책적 변수, (2) 생산조쟉 형성, 생산동기 부여 둥의 미시조직적 변수, (3)

물리적 여건 등의 측연에서 따져보자.

먼저 제도 개혁의 측면에서 보면, 농업 사영화의 실시, 농촌 생산/행정조직의 개편, 농촌인구

의 자율적 직업/거주 변경의 허용, 각종 생산요소 및 상품 시장의 허용, 가족부양 책임의 강화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보완 등 중국에서 취해졌던 일련의 조치가 북한에서도 무난히 취해질

수 있다. 이같은 제도 개혁은 국가지도부 내부의 노선갈등이나 정책 대상 사회집단인 농민층

의 반발이 있을 경우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중국에 비해서도 국가지

도부가 정치적으로 더욱 통합되어 있고 농민충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일단 국가 정책기조가 정해지면 매우 신속하고 철저하계 제도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

가 북한이 중국에 비해 인구, 경제규모, 국토면적이 퀀씬 작다는 사실도 이같은 제도 개혁의 용

이함을 더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지적한 것처럼 북한은 작업반 우대제 및 분조관리제의 도

입, 농촌시장의 부분적 허용 등 중국이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농촌개혁의 초기에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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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h-사힌· 조치들을 ]Q60넌데 중1된·부터 시'헹헤 왔다는 사실도 감안되어야 할 깃이다.

헉정첵의 이 1적 합리화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낙괸.적인 전망을 내릴 수 있다. 동치 이

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을 내세우며 
'

우리식 사최주의' 긴싣을 감조헤 y 북한 정귄으로서는 군

이 領;/]·平류의 
'

사최주의 초·d단게론'을 내세우지 越'c]라도 달사회주의적인 계힉조치들을 민

족 자존의 치.원에서 쉽게 합리촤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싣제 그동안 깁정일의 주도하에 쥐해진

농各과 V시의 초보적 깅제자-8-화 조지들이 북한의 특수한 역사적 환겅과 이님적 독자성에 데

한 강·조를 통헤 절저히 정딩·화되있있다. 그리고 사최주의 진영의 정치잔1 偏-락이 진햄되는 싱·

땅에서도 북한 정Y}各 독자노선의 중A성을 인민들에게 설득하는메 어느 징도 성공한 깃으로

보이기 때분에 실정-려 개'힉노션의 도입V 그 만큼 자연스러울 것이다, 또한 랜1의 과징애서

진%1적인 소득 향상이 이루(%-]진디·먼 어느 정도의 骨펑등촤가 진-행되더라도 북한 인민들이 이념

적 치·윈에서 심각'한 도전을 힐· 가y성은 낮디·.

s·촌의 )&1산체제 게'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졍제직 자원의 동원능력에 관헤서는 비관적인 전

l%'이 앞선다, 특히 최근들어 북한 정부가 식량난, 에니지난, 원자재난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

는 재징적 능력을 깆'지 못한 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위기상힝·의 타개도 어의치 힐은 싱·

힁·에서 북한 징권이 y먼들의 셍신·의욕 고취 닐 z·입AA신성 
'향상읗 
위해 농산뭅 수매기.를 대폭

인싱-히.-S 동의 새로운 재정지舍을 수헹할 여우-기· 似어 보인디·. ]리고 긱· 지)·M·정부의 차원에

서도 농촌산업화를 위한 새로2- 제원 조달의 이지가 없는 것이 힌실이다. 그렇디-1고 북힌· 정부

가 중국의 일부 해안지빙·에서치71 믹·대한 해외 자본의 유치에 성공할 전망도 당분긴·은 불투멍

하다. 그리나 힌제의 경제적 위기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될 심우에는, 중국에 비해 북한의 농촌

인구 
l< 농업생산의 국기·적 비-牙이 필씬 낮기 때&에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으로도 농촌겅제의

촬성촤 효파를 거둘 논리적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AA신·조리의 헝성에 괸헤 살피보민, 협동농장을 해체하고 가족A-체제를 제도입하는 과제를 추

진하기 위한 북한 정부의 정치직 통 릭도 충분히.고 아울리 북한 농민들도 대체로 이에 骨조省·

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입 사영화暑 시발로 농1긴들이 기·족 단위의 겅제쵤·동을 허대헤 니.긴·

때 51들의 가족친계가 중국애서처럼 신축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조직으로 작용하지 못할 이유가

但디-, 가족 단위의 겅제황동이 강叫될 1141 농1번듣은 가족1·昏럭 확보를 위헤 출신.동기가 骨기.

하는 깃이 지·인스러운 헌상인데, 이 겅우에 중국의 상촹과는 달리 인구31력이 1그다지 심긱·히.지

않은 북한에서는 질제계헉책에 모순되는 강압적 산아재한첵을 싣시할 필요는 但을 깃이다. 다

븐 힌-d, A-업의 사엉촤에도 ·趾구하고 각'종 비A-71부문 겅제管동의 촬성촤를 위해서는 지익의

%]체리 /%A신조리놀이 보강/설림되이이· 한다·. 21 %'1데 북'한은 중5[·에 비헤 지빙- 립체공71 운엉의

징'헙과 기빈-이 부족하다. 따라서 J [잉기71, 사잉기업 등의 역한이 U만큼 커질 수 님·에 飢-:·v대,

이 경-F 중국과 같이 지억의 사최/경Ali직 자 )을 최 한 동원하고 지%주민의 겅영/소우-/고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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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농촌산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이다. .

농민들에 대한 생산동기 부여에 관해서도 중국의 경우와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즉 대폭

적인 농산물 수매가 인상 및 가구별 책임생산제의 동시적 도입이 이루어지면 농민들의 생산의

.

욕이 크게 진작되고, 새로운 비농업부문의 고소득 경제활동 기회들이 주어지면 농민들이 능동

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상식 수준에서도 존재한다. 북한 농민들이나 중국 농민들이나 그들의

경제 합리성에 입각하여 국가정책의 호의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

문이다. 다만 초기 경제개혁책들이 즉각적으로 상당한 소득 향상을 가지고 오고 이를 바탕으

로 개혁의 지속성이 정치지도부의 통일된 입장으로 천명되어 인민들이 북한 정권의 개혁기조에

대해 정치적 신뢰감을 갖는 조건이 충족되61야 할 것이다.

생산체제 개혁이 이론적으로 갖는 젼제활성화 효과는 북한이 현실적으로 처한 물리적 여건

에 의해 얼마든지 상쇄될 수 있다. 방찬영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농업경지 부족, 토

질의 저하와 유실, 농업용수 부족 등이 극도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샨의욕 제

고만으로 북한 농업의 획기적 재도약이 가능할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또한 비농

업부문의 발전에 있어서도, 북한은 이미 도시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잠재적 탈농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농촌과 도시의 차이없이 노동력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서와 같은 루이스형의 노동집약적 농촌산업화가 촉발되기 어렵고 또 시작되C-1라도 장기적인 지

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28) 그리고 농촌제조업에 대한 원료 및 에너지 공급도 상당

기간 원할치 못할 것이다. 물론 농촌의 유휴노동력 부재는 인구부양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

만큼 국가의 복지비용 및 가족의 생계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생산적 투자의 확대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북한에서 중국이 실시한 것과 같은 일련의 농촌개헉책역 추진될 수 있

는지, 그리고 추진되더라도 중국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한 판단

이 필요하다. 제도 개혁, 이념적 합리화, 자원 동원, 생산조직 형성, 생산동기 부여, 물리적 여

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따져 북한과 중국을 비교하면, 북한에서도 중국식의 농촌 생산체제

개혁의 경제적 효과는 이론적으로 존재하지만 억러가지 물리적 여건의 상이성으로 인해 그 체

제개혁의 효파가 상당 부분 상쇄될 현실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소규모 자작농체제의 사회경제

적 비효율성이 농촌개혁의 기회비용으로서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협동농

장의 해체 및 이에 수반된 시장경제적 개혁책들이 가져다 骨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그다지 분

영하지 않은 상촹이라면 사회주의 집단농업이 하나의 현대적 조직농업체제로서 갖고 있는 장점

28) 이는 남한에서 농공단 조성을 통한 농촌제조업 발전전략이 이미 농촌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이후

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전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험에 비교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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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쉽게 간과되어서는 안될 짓이디·. 나아가 최근 남한에서 거론되는 것처림 시장경제적 상

宅-에서 자Ad력을 깆'춘 기업x-체제를 희·립하기 위헤서도 북한에서 군이 가족 9·위의 농입 사영

최- 딘·게룰 거칠 필요가 있는지를 빈·y혜 볼 괼요도 있디·, 걸론적으로 빌'헤, 한편으로 농민들

자신의 7-iIi적 입장과 거시적 개'희정첵의 논리롤 조촤시키고, 다른 한펀으로 %·各 )1산체제 개
'혁의 
기대효과외. 기최비용을 균형있고 IS림하게 고리히-는 대도기· 북한지도부에 ]오청3힌디-고 하

凍다.

V. 결 론

중국의 시장사최주의 개혁에 대헤서 그동안 국내 힉·게 및 관런 단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정지

만 그 이句는 특히 사최학적 측면에서 볼 떼 극히 피싱·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느낍이다. 중국의

%-촌개헉이 북한 농촌의 사회/경제직 변화 전밍'애 데해 깆'는 함의를 도舍하기 위헤서는 딘·순히

깅제제3/L의 형식적 번촤애만 %}착헤서는 안된다. 중국 농촌개힉이 농업생산뿐 아니리. 농먼의

겅제/사최/문화 AA督을 포팔하어 근본적이고 2격한 )+1촤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복합·직

인 시긱·에서 개혁의 1긴, 과정, 결괴.에 대한 A<의가 필요하고, 이-·울러 중국과 북한 농촌의 다

양한 사최경제적 발{] 조긴을 먼밀히 비교함으로씨 북한 농촌의 앞길에 대한 헌실적이고 AW산

적인 절론을 내릴 수 9)을 것이q-.

이같은 취지 서, -F 인7는 1970닌데 후반 이후 중국 A-촌개헉의 베경, 과정, 성격, 결파에

대한 다측면 이고 분석적인 깁토를 통해 이깃이 북한 농촌의 개힉 조건과 가능성을 진딘·히.는

데에 깆·는 함의暑 자세히 <하고자 했다. 이를 위헤 (1) 북한과 중국의 사최주의 농촌겅제체

를 간단히 비교3토한 후, (2) 중5[의 X-촌게헉을 사잉농업의 거시경제적 및 사회정첵적 의의,

농가·진략으로서의 농촌산업촤의 성걱, 집딘-섕)산체 해체에 따론 사최)1장 문제, 경 징첵과 인3L

징첵의 괸.게, 사엉겅제촬동에 띠·른 불펑동촤 동의 다양한 측먼에시 지괸·적이고 장기적으로 평

가하고, (3) 북한의 중5[ A 농촌계혁의 진밍-을 제도 개헉, 이h 적 합리회., 자원 동%l, 생산조직

힝성, 생산동기 부이, 물리 이건 둥의 다양한 측먼에서 평기·해 보았다,

이같은 평가의 길론을 말하111. 북한에서도 骨국 A의 농촌 AA산체제 개혁의 깅 적 효파는 이

易적으로 존제히-지민· 여러가지 볼리적 어긴의 싱·이성으로 인해 그 체제개헉의 友과가 싱·덩· 부

분 상·쇄)1 헌실적 가능성이 큰 깃으로 보인디·. 따라서 骨국에서 晋임似이 제기되고 있는 소규

모 지·지·%A 의 시·최경제적 Is'- 성이 농촌개혁의 기최비- - 으로 서 심긱'叫게 인씨되어야 헌·

것으로 보인다. ·11한지V탈로서는 한핀으로 %t민吾 자신의 7-체리 입장과 기시 개헉정첵의

·>.·<리블 조叫시키고, Ll·른 한펀A.旦 농촌 J%산체 게헉의 기뎨효吟외- 기회비- - 을 <·v-힝있고 면

멀하게 고리하는 내도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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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본 연구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형성된 여성의식의 단면을 추론해보고자 하는 관심

에서 출발하고 있다. 북한여성들과 직접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의식을 연구

하는 쟉업은 많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에 부가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그나

마 제한된 자료를 보는 
' 

시Z 의 닫힘'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을 논의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다각도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주로 맑시즘의

전통 안에서 다루고 았는 다양한 
" 

여성문제"(woman questiolIS)에 촛점을 맞추어 공사영역의 이

분법과 여성억압의 보편성 문제, 여성의식과 계급의식의 관계. 그리고 국가사회주의의 온정적

가부장제의 특성과 사회주의 가족론에 입각한 여성의식을 정리해보았다.

다음에는 이에 준하여 북한여성의 여성의석을 해석해보았다. 이를 위한 1차 자료로는 조선중

앙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의 정기간행물인 
「조선녀성,을 선턱하였다. 「조선녀성, 기사의 내용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길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및 언행을 다룬 기사와 바람직한 사례로 제시되

고 있는 북한 여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표출되고 여성들의 이미지, 이상적인 여성상, 제한된 범

위에서나마 드러나고 있는 여성들의 갈등 등을 통해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의 현주소를 점검해보

았다.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에 관한 소결은, 
'

노동자의식'에 대한 각성과 그 문제의셕에 비해서 
4 

여

성의식'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는 미미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결국 북한여성들이 국가 ·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과업이란 것의 실체를 보면, 그것은 지

극히 단순하고 보조적이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전통적인 여성역할에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식에는 어버이에게 기쁨을 드리는 충신과 효녀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과

개인의 안위나 행복보다는 인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할 것이 우선시 되는 집단주의적 이상이 크

게 자리하고 있어, 여성들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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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인식의 출발 
-

1989년 이후 구사회주의권의 붕괴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여성학자들은 새로운 실험이 전개되

고 있는 역사의 무대에서 성불평등구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졍립될 경인지에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Malit&owska, 1995). 이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된 바는 
'

오늘날 사회주의권 몰락

의 최대의 피해자는 여성노동자'라는 사실이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냐 자본주의 체제 에 따라

여성노동을 규정하는 방식이 달라짐으로써 파생된 결과이다 (Pearson, 1990).

사회주의 체제하의 여성노동은 적어도 명목적인 수준에서는 여성이 담당하는 출산 및 깜

육의 역할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일정부분 지원 및 보호를 받아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권 여성노동은 
' 

값싸고 소모적인' 자본주의 체제하의 여성노동과는 질적연 차이를 가

榮음에 틀림이 없다 (Watd, 1990).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해가면서 과거 사회

주의毛에 속했던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각종 법률이 오힉려 여

성노동을 차별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여성을 고용

할 경우 츨산 및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월치않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

하고 여성들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Haug, 1991; Pallkert, 1991).

결국 사회주의 국가가 
' 

위로부터 내려준 선물'에 익숙해있던 여성들은 국가가 그 선물을 거

두어감에 따라 국가의 보호장치를 상실한 상태에서 자본의 경쟁 논리에 더하여 성차별적 논리

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다중의 억압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다중의 억압상황은 구

사회주의권 여성들의 
"특수한" " 

여성의식"(women'S consc iousr1ess)으로29) 인해 더욱 복잡한 양상

을 띄고 전개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지역 여성들은 노동자로서의 의식은 강하나 여성으로서의

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한 가운데 
' 

분열된 자아'(split identity 를

�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Wolf,

1985; Do11ing, 1991; Malinowska, 1995).

이러한 문제의식은 자연스레 북한여성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북한은 오늘날 이 지구

상에 몇 남지 檢은 사회주의 국가이자 여타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해왔기에, 
" 

여성의식"과 관런해서도 매우 흥미로운 
"

조합"을 보이고 있으

리라 추측된다. - % 
.

.
.

t

.

.

.

금까 북한 과 관 구동향을 보% 존 북한 구가 갖는 한 , 즉 1차자且 확
'

·

.

보의 제한성과 연구자의 부족 현상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여성에 관해서는 주'

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자료 정리 수준에 며물고 있다 (손봉숙 외, 1991; 윤미량,

1991; 한국여성개발원, 1992; 이온죽, 1993). 그러나 이들 연구는 기본적으로 제도적,정책적 차원

29) 
"

여성의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물론 간 한 작업은 아니다. 이 역시도 사회체제의

성격과 관련해서 규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본문의 이른적 논의에서 보다 입체적으

로 규명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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꽈 실Ar활

� 

사이에 니·티·니·는 괴리를 규띵하는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더우기 북한이성의 이

성의샥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o)다.

뭅론 북한사회의 구성운1들파 키접 상호작F各 骨 수 없는 싱·황에서 가치관 및 의식을 언구하

는 쟉업은 밀'은 한계를 가질 수. 리'에 없다. 이리한 한개에 더하이 부딪치게시는 fE 하니.의 어리

움은 그나마 제한된 자료를 보는 
' 

시거'의 닫임'이라 하凍다, 즉 연구자들이 동시에 활용할 수

]-l]-에 없는 제한된 자료들을 놓고 이1딜게 석해야할 것인기·를 둡러싸고 극단31인 관점의 차이

昏 보이51 있다, 그 관짐은 반공이데 로기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상태a]/서 비.리.본 북한 이헤

아니띤 북한의 내적논리에 입지'헤서 미·라보아야 세관적 관점을 긴지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대

벌된디- (최홍기, 1987; 박헌신, ]開8; 서성우, 198rn 윤미링:, 1991; 이온죽, 1993), 더우기 북한어성

과 관런된 언구에서는 이론적 들의 부재로 인헤 언구가 서會적인 수준에 머무룸은 물론, 북한

이성에 대한 이해 내지 헤석을 둘러싸고 분석력과 상상럭에 E]하어 논 을 전게할 기회조차 차
a

단되기 마런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이30) 본 논문은 칫 로, 북한이성의 
" 

어성의식"을 논의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디·긱'도로 dE섹헤보고자 한디·. 이기서는 주로 絹'시즘의 전통 안에서 다7어지고 있

는 여성괸· 및 여성의 게급의식 문제, 사최주의 가족론에 촛점을 맞출 것이다, 니.아가 국가사최

주의의 E정적 가부장제에 데한 논의를 정리헤볼 깃이다,

둘째로는 이들 이론 b의가 북한여성의 이성의*]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적합성合 깃·는가릅

검증헤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차지·-tI로서 조신민주이싱동7 중잉'위 회의. 징
I

기간헹물인 
「조선녀성,을 선택하여, 북한여성의 어성의식을 헤석헤보고자 한다, 특썸히 「조신

너성,을 1차자료로 선 한 이무-는 본 카지기· 주요 선전매체의 하나로서 북한식 사최주의가 이

상으로 가는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반잉하고 있으리라는 짐과 주독자층이 여성이라는 %], 아울

러 기사의 내- - 도 여성을 대싱·으로 하는 기괸·지리-는 짐에서 선덱히.玆다, 인구방빕)로는 일차

적인 
"내용분석" 

(coutent at1alysis)을 중심으로 가 기사의 
"行間읽기"를 

시도헤보았다.

-셋째로는 납한여성을 디·昏 
「조선너싱,의 기사를 중심으로 남북한 여성들간의 

i 

기리감1을 제

한된 )[]위에서니-마 추론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잎'으로 통칭을 모색헤가는 파정에서 실제 남

북한 여성돌·간에 존재히-는 거리김-의 힌7소-計 구171헤骨으且씨 이를 3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30) 항상 그.리하旻 이성과 괸·련된 문제는 주제의 중요성 내지 긴박성에 있어 부차 이기니. 시합하지 館'

은 주제且 인식되어 인5L자들의 관심에서조차 주삔2>인 위치에 미물러왔다. 그러니· 7일 통일의 교훈

가운메 히·니·는 사회문화체제의 통합이 정치징제체꼐의 통'71'보다 더욱 복잡'히·Al 오<]] 기간을 요한다는

초/이다. 통인 이푸얘도 )'B]의 -叫인이 공존하11 있다는 사신, 두 게의 독일 사이에 위게서일이 셍)기
Y 았다는 사실, 이로 인헤 이미 무너진 징'씨 위보 세륩게 마음의 장빅이 쌓이고 있데는 사신 동을
-Y 리{2 74:·해야 헌·디-. - 빈히 이질적인 7 체제가 동'11·되는 과·정에서 가장 P· 피해자로 능장한 7]V}

이 이성이라는 집 의시 우려의 통인과징에 시사하는 삐-가 매우 크디-, 진정한 의미의 통연은 사최의

이느 한 집난도 소외y] 없이 로운 공동체에 통합딤을 의미하기 베吾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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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함이다. .

2. 북한여성의 
"

여성의식" 논의를 위한 시론

2. I 맑시즘과 公私領域의 이분법

북한여성의 
" 

여성의식"(women's consc iot1811ess) 논의를 위한 이론적 틀을 구성해보고자하는 본

장에서는 먼저 맑시즘의 틀 안에서 
" 

여성의식"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2자 한다.

물론 맑스 자신은 
" 

여성의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 개념은 서구의 여성해방

론자들이 맑스의 
" 

계급의식"(class consc iousness)으로부터 유추하여, 계금의식이 생산수단의 소유

유무를 둘러骨 양대 계급간의 착취 및 억압관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

성의식이란 
' 

생물학적 성에 따른 압 및 착취구조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개님으로 사용하

고 있다. 이는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한 사람인 맥키논(C. MacKinnon )의 주장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그녀에 따르면 
" 

성의 페미니즘에 대한 관계는 노동의 맑시즘에 대한 관계와 같다5Va 본

다. 그리하여 
" 

맑시스트의 방법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면 페미니스트의 방법은 의식화}5

(MacKinnon, 1982: 527 )라는 젓이다,

이러한 논의를 따라 본 논문에서는 
" 

여성의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곧 
f[ 

여성의

식이란 어성의 입장(standpoir베은 남성의 입장과 구조적으로 다르며 여성 삶의 토대는 남서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을 전제로 
" 

여성과 남성간에 엄존하는 다양한 불평등구조 내지 억압

관계를 자각함"을 의미한다 (아이젠슈타인, 1984; Hartsock, }987).

단 맑스 자신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 성에 따른 차이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그보다

인간의 본쟐은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 노동의 사회적 형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

해서 맑스는 생산양식의 범주를 볏어나 초역사 인 인간의 본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인간의 본질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역사적으로 진화되는 것이기에 쉽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

만 그렇다고 해서 고정불변의 것도 아니다 (Marx & ET1geIs, 1969; Holmstrom , 1990! 69-73).

그렇다면 맑스의 틀 안에서는 생물학적 차이가 직접적으로 사회적 차이를 가저왔다고 보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보 다 남녀간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에서 행하는 노동의 종류

및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관계에서의 성차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f바르츠 외,

1985; Benhabib, 1987; Holmstrom, 1990).31)

31) 이와 관견해서 여성의 노동과 여성 본질 간에 일런의 변증법적 상호작용 관계를 섣정해볼 수 있

을 것이다. 즉 성별/사회적 노동분업(the sexus l/social division o f 1abor)은 여성의 본질을 구

성하는 특정한 연지적/정감적 구조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이들 구조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여성적

질 및 행동 나아가 여성이 행하는 노동을 규정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렷이다

(Holmstrom.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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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밈'스의 틀 인·에서 성별노동분업의 문제는 페미니스트·들이 주징·하듯이 어성억il-의 보

j)]성으로 인길되지는 當는다. 3 보다 밀'스와 엥겐스에게 있어 남녀간의 노동분업은 
at 

순 1히 자

연발섕1적인 것"이었q· (Engels, 1884). 성벋노동분71이 자언발Arn 이라贊은

� 

아직은 노동이 잉·성

의 섕1물학적.신 직 기능에 긴밀히 속박되이 있다는 의띠에서 )러하다. 즉 물김적 생산리이 아

A 미미한 단계에셔는 잉·성간의 차이와 릴·은 신체직 차이(임신, 출산, 수유)가 대단히 중요한 의

미를 지니리라는 것이다. 객관$i 생산조긴이 발달하여 노동과毛에서 그 비중이 증가될 떼 비로

소 성省분업구조에 기초한 노동럭의 역할은 김-소되고 남성과 여성의 l+W물학적 차이에 부과된

깅제적 의미도 소밀하리라 본다.

따라서 
" 

자언발생적인 노동분업과 남성의 여성지배를 동일시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의 시도는

일종의 자살꼴로 이旦는 길"( 비·르츠 외, 1285:17)이리·는 것이다. 이는 璘'스와 엥毛스기. 
t 

가족

내에서의 지.연발/%적인 노동분업'을 
'

불핑둥한 분업' 및 
' 

티·인의 노동릭에 대한 남셩의 처분권1

과 언관시킨 것은 사적소유외. 국가라는 1긴 히.에서의 노동분업에 괸.한 것이지, 원시사최의 제

])l· 조긴 하에서의 노동분업에 대한 것은 아니기 떼문이다 (쉬바르3 외, 1385; %터-큰레만,

1285),

한편 旨스에게 있어 공사영역의 이분법은 여성억31-의 보편성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아이젠슈

티.인, B)g4)32) 부르죠이. 사최에 대한 비핀·으로 인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q. (Cutler, 1995).

6]'스는 사적잉억과 곰적잉억의 구분 자체를 부인한다. 이 구분 자체가 부르2아 자유주의 이데

올로기라는 것이다,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

사적세게"(private wor ld)의- 
"

공적세 
"

(l]ubIic

wor ld)간에 엄각한 분리가 있읍올 전제로 한다. 여기서 사직세계란 비정치적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깅제적 兮속과 지배, 착취와 경 이 이루어지는 엉억

을 의미하머, 공직세게린· ht니-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형직적으로 

평동한 지위를 누릴 수 있다

고 가정되는 정치영역을 의미한다 (51sIl{aiu, 1981).33) 이러한 공사영역의 분리이·밀·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이룩한 
' 

분리의 01)숟'(zIrt u f libeut[ion)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割'스에게 있어 이러한 분리는 일종의 촨싱·이다. 시민사회의 갇등을 초월하는데 실패

m p r

32) 페미니스트돌은 VA엉역-셍1산, 사직엉역-제셍산으로 TI
L정 
l'으로씨 공사영역의 의미普 바꾸어i

았다 (141shtai]], 1981 : 256: 아이%SA티·인, 1984), 이 들 71·에시 공사영억의 이분1%E 이성%압의
보핀성t로 연길된디.. 이제 여성을 사적인 엉억에, 님-성-위 공적인 영역에 릴부시키는 깃은 지.띵한 이

치이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군이兎디-. 남성은 셍신·영역, 정치, 종교 도 , 지키·문화기 생활엉억 그리

고 보디. 굉-11]위한 의미에서 권 4파 71위를 6'()사힐- 수 있는 공7영억으로 )틴7]되이 겠-다. 반먼에 이성

은 가징, 지-니, 가·사, 성 동으豆. 대V{되는 사직잉역으로 WE,1되어갔다. 그리하이 꿍사잉역의 구분은

남성과 이성을 -吟징짓는 주요한 보%1적인 특성으로 군어저갔다는 것이 페미니스들의 주장이다,

33) s . 에게 있이 사려영억은 비정치 잉p]으見 간주되는 모든 겅제엉억을 포꾈·하는 게님이다. 만임

사적엉역을 가족에 한징한디끄) 밝스 분석의 奇智룰 싱-딩'부분 假어씨리게 될 것이다 (Elshtain.

)9S l . l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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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르죠아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실제로 국가는 부르죠아와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

며, 이 과정에서 국가의 실체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효율적으로 감추어지게 된다.

자본주의적 질서는 이들 공사영역간의 모순과 간장을 내포하고 있다. 시민사회에 들어가는

개인은 모든 차별상황을 뒤로 하고 들어간다. 부, 교육정도, 격업, 종교, 인종, 계급, 성 둥과 같

은 차이는 간과되는 것이다 (Bishtain, 1981; Hemas , 1987; Paternan, 1989; Peterson, 1996). 이제 진

정한 의미의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경제적 착취와 억압은 분리된 정치공간에 의해 전혀 고려되

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

섬'으로 낱는다 (Cutler, 1995).

그렇다면 부르죠아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메카니즘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El하여,
w

맑스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맑스는 일단 국가를 부인한다. 국가는 계급지배의 도

구로서 내재적으로 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부르죠아의 사적영역은 부르죠아 국가의

몰락과 더불어 사라질 것이다. 
"

왜냐하면 국가는 사적영역의 모순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

다"(BIshtain, 1981: 186). 국가 대신 맑스는 실질적인 [환상이 아넌) 공동체가 창출되리라는 가능

성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단 미래의 공동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적여도 탈피하

고자 하는 부르죠아 사회질서의 모순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같다 (Marx & Engels, 1969;

BIshtaitl, 1981). 
'

미래사회에 대한 맑스의 낙관적 전망은 그의 인간관과 무관하지 않다. 旨스에게 있어 인간의

본성은 거의 무제한의 다양한 잠재력의 보고이다. 이 잠재력은 인간의 개인적 삶과 類的存在로

서의 삶이 
"

다르지 않을 때"만이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다. 단 유적존재로서의 실헌 과정은 남

녀를 불문하고 동시에 적용가능하리라 전제하고 있다 (Marx & Engels, 1969; Sacks, 1975;

BIsht金, 1981),

역사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는 일은 모든 종류의 구분(貞 distinctior&s)을 엾애는 일이다.

일반성과 특수성, 보편성과 개별성, 공과 사, 자연과 문화, 남성과 시민(남셩의 대립물이 여성이

아님을 주목할 펼요가 있다), 자유와 필연성, 유적 삶과 특수한 개별 존재로서의 살 등등의 구

분을 없애는 일이다, 모든 구분의 해소는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가능해진다. 공산주의야말로 안

간의 잠재력을 충분히 구현한 체제로서 인간과 자연, 앤간과 인간(남성과 남성)의 갈등을 전정

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BIshtain, 1981; Hartsock, 1983; 쉬바르츠 외, 1985).

이러한 맑스의 논의는 여러 곳으로부터 비판의 화살을 맞고 있다, 먼저 맑스는 루소가 고민

하던 문제 곧 다양한 사회제도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역량을 가진 개인들 사이의 추상

적 연결망없이 어떻게 사회적 살이 최소한의 길서를 구.지하며 가능할 것인가를 지나치게 낙관

하고 았는 것 같다. 즉 맑스는 완벽하고도 총체적인 사회궐서가 해방된 인간 공동체 안에서 가

능하리라 보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의 소멸과 더불어 의식있는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개인

이라든가 정치권력에 대항할 수 았는 안전판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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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shtain, 1981: l%), 결국 2]-스는 인간 공동체에 내한 
' 

위은 개넘'(thirl 110(ion)'34)에 터하어 
ti사회

적"(socittl)이라는 님주안에 모든 계빌적 개인을 /지닐음으로써 (Hartmau, 1981) 사회전통의 힘이

니. 3'L체지3.l 익사직 경힘 속 시 전개되는 다양한 Y1력平1 등을 긴-과하는 오규를 11]하]( 있다.

이러한 일린의 니.이且함은 
"

님'성중심적 러'스"(Masculine Marx)라는 비핀·파도 인길되어 있다

(Steft1110, IX]:151-57), 즉 S]'스의 틀 내에서 어성 노동과 님'성 노동의 차省성이 간과되고 있음

은 물론 심지이 이성노동은 뷸가시%이기까지 하다는 짓이다 (Hart1nanu, 1981). g·스는 게괵된,

의식직인, 목표가 뚜럿한 차원의 노동만을 이론촤健기 tt]1문에, 자인과 인괸·된 어성의 )c동엉역

을 베제하는 오뮤를 71하고 있다, 여성노동의 특성을 간꽈한 것은 인류의 셍]존과정을 신밍하는

데 /가징· 중요한 요소를 간과한 젓으로, 
' 

인{)·온 자연을 통제할 능릭이 충분헤질 떼 필요에 의한

노동으로부터 자우·로와질 수 있다'는 자신의 논의와도 상충하는 것으로서 퍼·스 이론의 익·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

2.2 
"

계급의식"과 
"

어성의식"

Q·l'시즘의 틀 인페서 계-x의식 및 이네올로기 형성과 관런된 논의는 사회주의 체제하의 
It 

이성

의식"을 이해 l-에 있어 A-경-한 분석툴올 제공헤준q·.

낌'스는 인간의 의식파 관린헤서 디.음의 두가지 역설적 ) 주장을 피고 있다, 하나는 - 물론직

R]장에서 의식의 물적토데吾 Q·1효1 주징·으로서, 
" 

인간의 존재를 짐정하는 깃은 인간의 의식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들의 의식을 결징하는 것은 C-1돌의 사최직 존제s%(McLelltm,

1977:389)리.는 주징·이다. 다른 하나는 의*A의 이 올로기성을 강조한 짓으로 
t; O-1느 시대에 있어

서든 지배게급의 이님이 O 시대의 지배적인 이념이 된다. 즉 사회를 물질적으로 지배하는 게

급은 동시에 그 사최를 지적으旦도 ·지베한다" (McLe11atl, 1977:176)는 깃이다.

이로부터 1간의 의식을 骨 ]씨.고 사최깅 적 길정易과 의식적 자원론 사이의 갇동이 도출

되1핀서 이의 헤소를 위하이 계규의식의 혁떵성이 게입되는 旻하다. 이 떼 계급의식은 지배 2

의 이대올로기에 대 ]하어 번증1+]적으로 형성된다. 참된 급의식은 그 계규의 구성원들이 그

들을 억압하는 게규의 판점에서기· 이·니라, 21들 자신이 속한 게급의 관점에서 세기를 볼 젓을
'

요구한다. 그래니- 피지배게금은 지베 이데올로기의 엉힝:으로 인해 " 허위의식"0'alse
'

cousc iol1SUess)合 대먼촤할 기·능성 메우 높다. 따라서 71-핀 게][f 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34) 이린아이가 인이를 V득 가L· 파정온 IS'을 I l>1주촤하고 분류할 수 있는 양히의 A득은 의미한다.

한내 리'스 자신은 어普 니무니- 안이하게 븍정한 게甘괸곳1싱과 언길짓고 있다, A 혀'스.에게 있이 인

이란 주로 자본가들의 
' 

취리·는 t%혹한 힌신음 가장(cover u p )하는 수단으로 간주11다. 이에 ]Ii.라

자기의식적 께담음의 빈증11이 tI·순한 인이이·리 빨7으로 커히.되고, 1브하는 주제 지-체가 사라저 Il l리
는 걸파를 가지P-디. 이에 따라 이셩吾의 

"

공식 잉역에시의 침묵"이리.든가 남싱들의 곡된 지.기 표호)

%은 [·9'스 게 있어서 심지·한 고 리데상이 아닌 깃으로 니.디.니.고 있다 (Elshtain, 1981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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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은 
' 

혁명적 프락시스'에 참여하는 것이다. 
" 

혁명적 행동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변화는 환경

의 변화와 일치해야" (Marx & En 8ds , 1969) McLe11art, 1977) 함은 물른이다.

이렇게 볼 때, 의식을 둘러싼 맑시스트들의 견해는 일종의 
'

고전적인 역설'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즉 명목샹으로 보면 
"물질적인 

존재가 의식을 겯정할 수도 있지만, 존재의 제조건들의

혁명적인 변환은 계급의식의 수준을 고양시키는데 달려 있다" (Barrett, 1980:89)는 주장이 성립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두가지 방식이 존재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엄격한 유물론을 고수

한다면, 우리는 생산조건이 충분히 성숙하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성원들은 그들이 처한 구조적

상황의 본질을 변증법적으로 연식하고 자신과 有은 계급에 속한 성원들과 연대하여 자신들의

물적 토대를 변화시키기로 결심하리라 가정하게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엄밀한 의미에서

유물론적 분석을 넘어서고 있다. 왜냐하면, 익는 물질적 조건에 의해 완벽하게 결정되지 않는

반성적이고도 비평적인 노동자 계급의 의식이 존재함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3'3설을 해결하는 다른 하나의 방볍은 어느 정도 의식화된 지식인층이나 엘리트가 프롤레

( 아 前剋 考 뀌 判刺 卷 아璘 돠렴 .
,
.討 돠. .

들의 이익을 옹호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GidderIS & Held, 1982:51-53에서 재인용). 이로부터

페미니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여성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사이의 유추관계를 상정해왔으며, 그들

자신의 억압된 조건에 대한 의식을 계발할 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여성이 어느 계급에 속하는가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여성의 계급적 지위는 흔히 이중성을 나

타낸다. 여성은 졍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남성의 계급적 지위와 동일시할 수도 있고, 자신이

스스로 생산영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자신의 계급적 지위를 가지기도 한다.35)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지배집단인 남성의 이익에 봉사하는 
" 

허위의식" 내지 
"남성과 
동일시하는 의

a

53

(male-identi8ed)을 화할 가 다(Y t 1985;128- p.. 3
'

1

단 분 한 은 
‥OR 존 물 초55를 h 

'A 
주요 구 요소旦 보아

야 한다는 다. 자 는 
·y 
삶 특수한 물 及 玆부 나2는 ry]

"

聘 相 嗚 2律5, (Hartsock, 1983: 247; 1987) 制 深. /,
/

여성노동자들과 남성노동자들은 같은 노동자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q냐하면 여성노동자들의

물적 토대에는 임금노동에 더하여 그들에게 부과된 일차적 사회적 역할로서의 가사노동(사용가

치의 생산)과 출산 및 자너양육이 부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 x
,

따라 且들은 산활동 玆 오 중 압과 착
<
,

p

직면하게되는 메카니즘을 설명하는데 주력하 있다. 
"

'

35)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하나의 성계급으로 규정하는 반면 맑시스트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내

부의 계급적 차이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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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내 31금과1차는 가부장제의 물적토데를 기·장 7·1헝적으로 보여주는 힌싱·으로서 성차

별을 A-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Hartmaun, 1開1; Harlsock, 1983; Wurd, 1990). 성별 임급

격차는 소위 가족 딩으로부터 유래한다, 가족수당은 노동의 성적분화의 초석이 되머, 학가족의

경제적 초셕이 되고, 21 결과로서 게속되고 있는 cd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의 초석이 되

고 있다는 깃이다.

그러나 다른 한린에서는 바로 이러한 눌적 토대의 차이로 인히1 파셍되는 여성의식은 자본주

의 세게에서 교신-가치普 산함으로써 
'힘성된 ' 
추상직 남성성'과는 대립되는 일종의 

it 

省족적이

고
, 컨텍스旦%이미, 통합적이고, 4%떵긍정적인 의식"을 창조한다고 결론짓는다, 이 의식은 가부

징·적 이데올로기g}. 실친을 비판할 수 있는 
' 

폐미q스트 입장'(feminist s talldpoint)의 기초를 헝성

힌·디·고 보는 것이다 (Hartsock, 1987). 이러한 骨소크 (N. HiU-tsock)의 
t 

페띠q스트 입장'은 사립·과

자연세게와의 언속성 및 상호관련성, 육체9}. 정신의 인속성 및 싱·호관런성에 대한 여성의 체힘

으로부티 나오는 것이다. 그녀는 
H 

인류 9사상 최초로 일종의 완전한 인간 공동체사최의 가능

성, 분리와 대럽 보디·는 오히리 다읾:한 괸·련들에 의헤서 구조촤된 어떤 사최의 가능성이 존제

할지도 모른다"는 비젼을 제시하고 있다 (Har[SOCk, 1開3:247),

이러한 여성중십적 의삭은 하스가 제시한 1·]]- 
'프락시스'의 비전과도 언결된다. 닐'스는 자본주

의 사회외-는 대조적으로 소외되지 鶴'은 세 , 그 안에서 인간이 그들이 만들0-]낸 Ar산물괴�. 좀

디 各체켜인 관게를 체%할 수 있고, 인간이 생산양식과 그들과의 게骨괸·계 떼분에 디 이상 대

1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세게 F 
"계함없는 

사회"를 구싱·하고 있디.. 이 비전의 중심에는 물

론 프락시스라는 개넘이 자리하고 있다. 이 떼의 프락시스란 
" 

체험에 의헤 자기 자신이 빈화되

고 그럼으로써 또 세게를 번화시키는 개인들에 의헤 이루어지는 세게네에서의 자유骨고 칭·조적

인 게약을 의미한다" (Marx & Engels, 1969; McLelhm, 1977),
"

VI·비하게 구성된 사최는 모 점에서 인간 존제의 완진함을 갖춘 인간을 창출헤낸다. , . . 이

론적인 모순의 헤짇은 오직 실친적인 수면은 통헤서만, 인간의 실천적인 애너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McLe11alA, 1977)고 보는 더'시스트 철학은, 인간의 자유로운 창조즈) 행동에 의해 인간

세계와 인간 자신을 힝성하고 빈촤시키는 실천적 존제로서의 인간 개념을 중십에 두고 있는 히
r9러인 弔-2-의 친학이디-.

이를 이서의 겅혐 및 의샥과징에 적용해보먼, 
" 

어성의서"의 게발에 성공할 경우 어성들은 성

분펑등구조의 모순과 익7]'적 샹촹을 뛰어님어 여성 자신의 익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억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가능헤진다.

2.3, 사회주의 가족론

북한여성의 
" 

여 의식"各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스와 엥毛스의 E의에 기초하고 있는 시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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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족론에 대한 이해가 펼수적이다, 공산당 선언은 당시 부르죠아 가족의 현실과 본-질에 대

한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즉 
" 

가족은 자본의 논리와 사적영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것이 완전히 발전한 형태는 부르죠아에게만 존재한다. 여기서 프를레타리아에게는 無家族 상

等이 강요되고 공인된 매음이 부르죠아 가족의 문제를 보충한다. . . . 이들 상황은 모두 자본주의

.

생산양셕과 더불어 함께 소멸한다" (福島正솟, 1976:12에서 재인용)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맑스가 이처럼 가족의 몰락을 주장함에 따라 지금까지 그는 반가족론자로 규정되어 왔다. 그

러나 이는 맑스의 비유적 표현을 오해한 결과이다. 맑스가 비판하고 있는 바는 가족의 부정적

측면, 곧 여성과 자너에 대한 비인간화, 프로레타리아 가족의 분열 및 소외, 사회관계를 교환관

계로 비하하는 것 등이지, 이상적 가족읗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Sacks, 1975;

BIshtein, 1981).

"

공산주의 사회질서가 가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공산주의 사회질

서는 남너관계를 당사자만의 관계로 인정하여 사회가 그o )] 대해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까지 결혼을 유지해온 두가지 기초 즉 사적소유에 의한 부인의 종속과 자

녀의 종속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 (福鳥표솟, 1985:13에서 재인용)이라 답하고 있는 엥겔스의 가

족관에서도 가족소멸론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단 억기서 사회가 가족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는 것은 앳 제도하에서 종교와 콴습에 의해 야기되었던 오류를 배제한다는 뜻이지, 사회에 의

한 혼인과 가족의 보호를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은 프로레타리아 가족이야말로 사회주의 가족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가족으로 본다.

즉 3적 애정이 여성에 대한 관계에서 진실한 원칙일 수 있는 것은 단지 피지배계급 뿐이며

이는 프로레타리아 가족에게만 가능하다. 이들 가족은 성적애정에 기초한,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혼인이 있고 특히 부부간의 평둥이 있다" (Engels, 1894; 福島표夫, 1985:15)는 것이다,

즉 부르죠아 가족의 모순을 해소하면서 등장한 사회주의 가족은, 혼인 당사자간의 자유의지
跡

를 최대한 존중하며, 부부간에는 절대평등이 보장되고, 당사자들 사이의 애정이 상실되었을 경

우에 한해서 이흔의 자유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나아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전제를 폐지하고

어린이에 대한 양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며, 교육과 생활을 결합시키고, 적자와 사생아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 (Sacks, 1975; 福島표夫, 1976).

"

요컨데 사회는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법을 열심히 강구하고 가족 그 자체는 자본주의로

인해 오염된 허위성을 벗겨낸 후 진설한 
' 

셩애'와 상호존경에 기초한 혼인과 그로부터 나온 자

식으로 성립된 단위가 곧 사회주의적 가족상이라 하겠다" (福島正夫, 1976: 17-18; 엥겔스,

1897),36)

36) 레닌의 사회주의 가족관도 홍미롭다. 그에 따르면 
"

연애에는 두 사람의 생명이 문제이며, 게다가 제

3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이 가운데 사회의 이해가, 사회에 대한 의무가 잠재되어 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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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볼 ttll 어느 사최·슴의 국가에서도 가족소먼론을 주칭·하고 있지는 않·다. CI 보다는

오히리 가족에 길림이 나타날 경우 국가니· 사회단체 휴은 조직의 힘을 동원하어 가족을 보호하

겨니- 지핀힘·으로써 개개인 및 사최전체를 위해 가족이 일징한 기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깃이 공통적인 헌상이다.

사회주의 기·족71에서는 
' 

사최의 에심은 가족' 
'

가족은 사최에서 가장 직·은 세포' 동의 표선이

자주 능징·한다. 이는 기·족이 시·최주의.공산주의 시4 및 V덕을 긴실함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

는 旦대<L 작 -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福島]T:夫, 1985:27), 특별히 가족을 사회의 
'

최소 세포5로

3-정함은
.

사회와 가.족이 불가분의 통일관계에 있음을 나타네는 것이다. 나아가 특수한 지위를

71하고 있는 가족파 길혼에 데해 사최주의적 공동체가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가족온 비로소 띵실공히 전체 사회의 가징' 직-은 세At리4는 특징을 부어빈·을 수 있다는 깃이다

(福鳥15夫, 1985; Wolf, 1986),

또한 사회주의 가족론은 
"

국가와 사최가 . 가족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반먼에 가족에게는

사회주의 사최에 대한 의무와 첵임을 요구한다" (福鳥1夫, 1985:29; 엥者스, IS94), 이러한 상호

책 ]과 의무관개 하에서 사회주의 가족은 가족법싱·37) 다음과 갑은 특징을 IA시히.고 있다.

칫째, 가족 네에서 부부간의 동동한 권리를 보장하고, 직업선택 및 사회활骨의 지.유를 보장하

미, 부부의 재산관게에 있어시는 맞벌이를 원착으로 하되, 부인이 수입이 없는 경· 라V 혼인

중에 커득한 재산에 대헤서는 부부공동의 소유로 한다. 이싱의 가사노동은 사회적으로 A-용한

노동으로 인징하미, 재산상의 권리에 있이서는 남편의 노동과 동일시된다,

둘쩨, 이혼의 지·A-는 가족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디·, 단 이혼은 가족의 안징 및 사최세

포로서의 기능과는 대립되는 헌상이므로 신중히 고려되고 있다, 有責主義보디·는 破綿主義를 덱

하는 깅-F기· 밀'다. 이혼 이후 자너에 대헤서는 타당한 보호조치를 강구하며 부양%력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문제V 신중한 2그러의 데상이 된다.

)께, 사최주의 가 71의 커다린· 목직 가운데 하니-는 건진하고 홀륭한 자너세대의 육셩이리.

는 가족의 사밍이 충분히 실힌필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9)다 (福島그夫, 1985:41). 따리.서 모든

아동에 대한 양육 및 교으·에 r)i한 국기-의 피입을 밍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기.족범

은 O- 속에 제된 도덕성과 의J(성을 강조한다는 특징各 깆'는디·,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J a

한다. 레닌은 가족의 의무 또는 잭인이라는 난이블 사용함2보써 가족을 7성하는 자·니들의 의미룰

강'7)LJ 있디-.

37) 가족11]은 긷畓과 가족의 판게를 싱'세히 if정하는 것으i ·기· 사최의 익사지 전통 밀 깅 리 상촹과

깊이 언계되이 있어 
'헌)/l 
중의 간질한 기.족조항처림 인를적인 수는 飯다. 에블 들이 폴唱·드에서는 b·

입의 집단촤各이 데0히 낫기 ul]/if에 사적소-i기- 맘이 남아 있다. 따라시 가족빕 가운데 부부제산제
도의 hf정이 지·본류·의 

-A
l·가외·-L· 벼교'偏' 수 6불 정도로 싱·세히.디. (福島1LA, 1 85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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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각 헌실사회주의 사회의 발전 정도가 가족법에 명시된 사회주의 가족의 이념을 충분히 실

현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가족론의 이상을 구현한 사회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사회주의 가족론 역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사회주의 가족론에서 간과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로는 가사노동과 관련된 분석을 들 수 있다. 맑스 스스로 소외되지 않은

노동의 산물(사용가치)과 소외된 노동의 산물(교환가치) 사일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있음은
'

확실

하다. 실제로 맑스는 소외되지 않은 사회의 수립을 위한 하나의 선겯조건으로서 교환가치의 종

결을 생각하고 있었다.

노동자의 건강, 삶, 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 의복, 주거5
'

연료와 같은 상품들의 질을 기

초로 해서, 노동력을 재섕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 생산물들은

생명력을 유지하는 물건이 되기 이전에 소비되고 말며, 임금을 받고 팔려 곧바로 소비될 수 있

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부가적인 노동은 그것이 인간에게로 유입되기 이전에

이 생산물들 속으로 스며들어버림에 틀럼이 없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은 잉여가치를 획득하는

재생산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여기서 가사노동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여성/가정주

부이므로, 바로 이 노동력의 재생산작업을 통해 여성이 자본축적의 필요조건인 면여가치라는

유대와 연결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Rubin, )975:162).

단 가사노동이 분명 자본주의 체제에 통합되는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젓이 여성억압

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연셜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소련,

쿠바,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혁명을 경험한 사회에서도 왜 여성들이 불평둥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도노번, 1985:151). 나아가 
"자본주의

가 핵가족 없이는 노동자 계급을 재생삳할 수 飯다"고 가정하는 것 역시 
"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Barrett, 1980;50). 이는 노동의 성별분화가 자본주의에 선행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보

다 분명해질 것이다.

두번째 비판은 여성의 생산활동 편입과 관련되어 있다. 엥겔스에 따르면 가족이 남성지배에

의한 일부일처제 가족단위로 변형되면서, 역사적으로 첫번째 계급투쟁이 일어났다. 
" 

역사적으로

일어난 첫번째 계급투쟁은 일부일처제의 결혼 속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적대관계의 발전과

일치하고 첫번째 계급탄압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탄압과 일치한다. . . . 그가 부르죠아라면 아내

는 프롤레타리아이다" (엥겔스, 1894).

이로부터 엥겔스는 여성억압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여성이 
' 

사적인 가사영역'에 제한되지 않

고
, 공적인 생산관계 속으로 谷전히 편입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사적인 재생산영역을

공산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생산수단이 

공동소유로 전환됨에 따라 단일가족은 사회의

경제적 단위이기를 그 만둔다. 사적인 살림살이는 사회적인 산업으로 변환된다. 아이들을 돌보고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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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하는 일은 공적인 일이 된다, 즉 사회는 힙·법적인 아이들이건 이.니긴 간에 모든 아이들을

비夫하게 보살퍼주게 된다" (McLe11an, 1977).

엥有스가 공적 혹온 사회적 Ic 동을 
"시·회적으로 

성인이 되기 위헌· 하나의 기%"로서 인식한

깃은 金았다. 그러나 그의 헤길책, 즉 고( 인 셍산영억에 이성을 펀입시키는 깃은 計스의 소외

의- 사용가치,교촨기.치 이론의 컨텍스트에서 생각 보먼 아무린 의미도 臧]다. 왜냐하면 엥毛스가

주장하는 AI산의 잉역은 소외된 노동의 엉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디·. 동시에 가사 및 자너양

육의 문제가 공적 셍산엉역의 외부에 존재하는 한은 이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가 동일한 조긴에

서 A%산관게 속으로 핀입될 수 일다는 접을 엥$스는 충분히 고리하지 못하고 있다.

2,4 국가사회주의와 온정적 가부장제

구사최주의권을 위시하여 북한%)11서의 여성의 상데적 지위를 이헤하기 위헤서는 핵·가 사회주

.

<-기까 Y收 卷 미]..A뚝 어·隋. .·)陶 ·1뗘4음서·削,.(D.11il,,,/1%l),團
공산뎡·이 주도하는 정첵은 사최정의와 평동의 실헌이라는 이상을 추구句감에 온정적 가부장제

(poter111tI patriarchy)의 원리를 도입하였다. 국가가 마치 가부장이 가족성원들의 
All게를 책임지고

0 들을 데표하듯 모든 성원들의 안닝과 복지를 책임진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성1敍 관게를 통

제하는네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리하어 이 구) 히·에서는 가부징·적 성벌 짇서를 비판한다는 젓

은 吾 국가의 징치체제를 비핀·하는 것으로 연질되어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2

되지 嗚'있'디.

이로 인헤 샤회주의 이데올로기 안에서는 실제로 전통 인 싱별 분업으로 인헤 피·생되는 문

제가 한번도 제기된 적이 似었다. 성벌분업은 지극히 자인스러운 삼尋·으로 긴·주되고 사최직 분

업의 중요성에 骨히 거의 주목을/ 빔지 -Z하였다. 딕분에 성역할 고정관넘이 서구사최보다 더욱

강히.게 유지되먼서,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90%를 14는 싱·쵱·에서도 어성들은 가사보조기구의 V

-k없이 가사를 딥·딩·히·는 림에 빌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館'았다, 그 보다는 여성의 노동시장으로

의 2입 자체가 / 임빽한 여성해빙·의 지표로 받이-晋이졌다 (Engel, IQ87:789).

구사최주의 체제 하에서 남싱파 이성이 실질시인 핑동은 누렀다는 핑가는 헌실을 다소 미화

한 깃이다, 물론 사최주의 국가는 어성헤방을 사최적 목표의 하나로 표방하고, 어성을 J%산영억

昏합히·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를 위헤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힐·당되이온 자너

잉·육 및 가사이. 관<·1핀 잉역의 사최최.를 7진헤길·디·, 0-러니- 실제로 낱녀펑骨이 구헌v)있덤 싱·
I

힘·이나 핑骨을 위한 조긴이 춤슬3 적은 임있너- (Malinowska, 1925).3B}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38) 2/사회주의71에서도 미보.한 헝태의 성불꽹2·'/조는 -E존하고 있었다, 즉 인j( 직입의 이성촤 힌상

이 지속되있으미, 이는 곤 
'헤담 
직3]의 사호1적 지위가 닛음을 반엉히·는 하나의 A-%벡한 지표가 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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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구사회주의권에서는 정당 조격 및 공공행정 영역에서 철저한 할당제를 실시함으로써

명목상의 남녀평등을 실현해왔다. 그러나 사최주의권 여성들은 여성 자신의 문제나 의견을 반

영할 그들 자신의 대표를 가진 경험이 웠었다. 구 사회주의권에서는 노동자/농민이냐 하는 범주

가 여성/남성이냐하는 텀주 보다 훨毛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부여받아왔기 때문이다. 그

려하여 강력하게 각인된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주의권 여성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다는 신화

가 유포되였고, 여성 스스로도 굳이 투쟁하지 않고 얻어진 자섣의 권리를 당연시했다

(Malinowsla[, 1995).397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노동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성원들에게 문화적으로 부여되는 주요

한 권리이다. 때문에 여성들도 자신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데 있

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Haug, 1991), 노동자로서의 정체감 형성은 구동독의 경우 40

여년, 구소련의 경우 70여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사회주의권 여성들은 노동자

로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그 자신감은 그들의 자세나 신체언어에서도 그대로 표출되

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한 사람의 노동자로 인식한다는 것은 여성을 탈성화(desexua]iza - tion)하는 이

데올로기로 작용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여성을 남성과 동일시하도록 하여 여성에게 가해지는

명백한 차별에 대해 여]민한 의식을 계발해가는 과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사회가

여성을 필요로 한다는 자긍심이 지나치게 강한 결과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 구조의 불평등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을 가하지 않는 걸과를 가져온 것이다 (Haug, 1991).

더우기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입각한 국가 사회주의는 국가가 대표로 여성을 대신해서 여성

의 문제를 돌보아주고, 결정해주며, 해결해주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는

3192 y)112%] YA)9.1 Id뇨6g%g %Al%1 759 7 V A CPJS ·l-A<·l

정책을 마련해주였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국가에 의존하는데 동의해왔다

(Dollhrg, 1991). 따라서 사회주의권에서 여성해방운동이 일어난 적이 엾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

운 일이 아니다.40)

다 (Malinowska, 1995; Paul<ert, 1991). 또한 여성의 전문직 참여나 공공행정3 참여는 남성

노동자의 수요 공급에 준하여 조절되었으며,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약 9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 내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리에는 여성의 비율이 극히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에 따른

임금 차도 명백히 나타나, 구동독의 경우 1988년 임금 수준이 400-500M 집단에서 여성의 비율

이 63.7%, 600-700M 집단에서 77, %를 차지한 반면에 1,500-1,700M 집단에서 여성이 차지하

는 비율은 172에 불과하다.

39) 중국에서는 여성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혁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페미니즘의 좁은 시각에

갖혀 계급갈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는 보고가 있다 (Wolf, 1985:17)rn

40) 사회주의 혁떵 이후 파괴되었던 가족의 전통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음직임이 일고 있음도 우리의

주목을 11는 현상이다. 즉 가족은 
'

인격을 형성하는 일차적인 장으로서, 나아가 사회화의 주요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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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까지는 璘'시즙과 헌실 사최주의 3가의 가족 낄 어성에 대한 논의를 중십으로 북한이성

의 
" 

여성의식"을 해석할 수 었는 이론적 플을 정리헤보있·다, 다음에는 장을 비.Td-어 북한여성의

이성의식을 이떻게 
'레석합 
수 있을 깃인가에 데한 논의를 전개헤보기로 한디..

3. 북한여성의 
"

8성의식";
「조선녀성,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본 인구에서는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을 해석하기 위한 ]차·자%L로서 조선민주이성동毛 (이하

女盟으로 지칭함) 중앙위원회41)의 정기간헹물인 
「조션L]성,을 선텍하있다, 「조선너성,을 신데

한 이유는 앞시도 밝힌 비. 있旻이, y 잡지가 이맹의 공식 기관지로서 주요 신진매체의 기능을

수-헹]하는 과정에서 북한식 사회7의체 가 이상으로 하고 있는 어성관린 이데올로기를 중실히
驛

반엉하고 있으리라는 점과, 주독지.충이 이성이라는.짐 아울러 기사의 내2도 이성을 데상으로

힌·디.는 점에서 신텍하였다.

「
조선녀%,은 1996닌 2호까지 총 누게 483호를 기록하고 있으머542} 헌제는 1닌에 6최 닐·헹되

고 있디·. 
「조신너성,의 1호당 기사는 총 40 페이지 내외로 긱' 꾄당 기사의 분량은 비夏적 憾·아

서 ]-2 페이지를 님지 않아 대체로 1호당 30여펀의 기사가 싣리있다. 기사의 내꽁-은 김일성 부

자의 교시 및 언헹에 대한 기사, 북힌·시 사회주의 체제를 谷양하는 기사 혹은 주체사상 학습과

관런된 기사가 주를 이룬다. 이들 기사 가운데 북한식 공산주의 사회가 이상으로 하는 여셩상

에 대한 사레가 둥장한다, 
「조신너성,의 고정기사로는 " 불필의 릭사를 더骨이"라는 제하에서

지급까지의 북한익사 속에서 기혈1되고 있는 영웅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긴측 뒷부분에서

납한사최를 다루는 기사가 동장하고 있으이, 어성의 옷차림이나 에절을 다루는 기사도 눈에 뜨

인다,
「조선녀성,에 실린 기사에 대한 대용분석은 1989년 1호부티 1996닌 2호까지 총 44권을 데상

으로 이루0-1졌다. 특얻히 1989년 부더 현제까지를 설정한 이-1는 lg89닌 동구사회주의의 骨락

이후 북한사회도 입정한 정도의 잉향을 반았으리라 추측하었기 때문이며743> 다론 이쉬-로는 가

자旦시' 제창조되이야 힌·디-는 것이디-. 이를 통헤 가족-K 시민사최 부쵤·의 7억이 될 수 있을 깃이
t%l, l 

'

디·수의 )ttl인'(mill·giual mass )으로 남아있는 어성들이 가족各 통헤 보다 적((적으로

사최에 통'71'될 수 있으리라는 깃이다 (Weinhel·g, ]994: 1%),

41 ) 낙한의 이tIR은 1945노1 1 1월 18인 「J,[조신%Ill·v-이성동11rn 으로

� 

弔·%]된 이후 1 951 넌 l 에 개최된
t

(]'·%1신이섬FE 7]-t-중읾-위윈최에시 
' 1신민주이성h·l]g,t7 통71',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디-,

이;W의 기v파 입]iL, 조직과 기3L 및 훤동에 네'헤시는 북한인7소 ( [977) f북한개론,율 침·조할 것,

/12) 「조신니싱,의 표지에는 주로 이성노동지·骨이 5쏴%로 %장한다. 한데 이 어성骨은 내제로 진통직인

아骨다合-3- 깆춘 미인들이 내부분이다.

43) 홍미旦 사실은 1 993년 2호에 이르러시야 비로소 y/· 여성놀 내한 기시.기 「조선니성,에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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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한 최근의 자료를 통해 북한의 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보기 위함이다. .

「조선녀서,의 기사에 나타난 여성의식을 해석하는데는 먼저 김일성 부자의 교시 및 언행을

다룬 기사와 바랖직한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북한 여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표출되고 여성들의

이미지, 이상적인 여성상을 살펴보고,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드러나고 있는 여성들의 갈등상황에

대한 행간割기를 통해 북한 여성의식의 현주소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남한여성에 대한

사 속 서 북한 성 낱한 성관을 살w]봄으로써 북한 성들간의 를 측랑해보

로 한다.

3.1 김일성, 검정일의 교시 및 언행에 나타난 여성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및 언헝에 나타난 여성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4표 1%에 정리

되어 있다.

검일성 김정일의 여성관을 엿볼 수 있는 기사는 모두 35편이 소개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1989년 5편, 1990년 10편, i991년 12편으로 점차 증가 추세틀 보이다가 그 이후 부터는 감소하

여 1992년에 1편, 1993년 3편, 1994년 2편, 1995년, 1996년 각 2편씩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제목을 보면 {녀성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시려고% <녀성 일군들을 손잡아 키워주시며7

<녀성들의 사회적 해방을 실현해주시려고> {남녀평등의 권리를 안겨주시어y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해 주시려고7 <은혜로운 품%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길일성 부자가 여성들에게 내

린 시혜흘 감사하는 표헌이 자주 등장한다. 아울러 4아름다운 꽃% 4군민의 정 꽃피워가며> 4혁

명의 붉은 꽃> 등에서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한 비유로 예의 꽃이 사용되고 있으며

{녀성은 녀성다와야하오$와 같은 서역할 고정관념이 담긴 표현도 나타나고 있다,

김일성 부자의 교시 및 언행에 나타난 여성관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5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

다. 첫째는 
"

여성의 혁명화 및 로동계급화"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모두 10편이 등장하고 있다. 자

주 사용되는 표현은 수레바퀴에 대한 h
'

)유로 
"

수레의 한쪽 바퀴만 돌아서는 수레가 제대로 굴

러갈 수 鼓듯이" 여자도 남자들과 더불어 
"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헌함으로써" 
"

혁명투쟁 및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적극 참여할 젓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

광범한 녀성들을 녀맹조격에

굳게 묶어세우고" 
"

녀맹을 위력한 조직으로 활성화"하며, 
"

계급의 눈을 틔워주고 혁명의식을

로 유일하게 등장했다는 사셜이다. 기사의 제목은 <자본주의가 복귀된 동구라파 녀성들의 처지>였으

며, 그 내용은 
"

. . . 몇 해전까지만 해도 낱성과 같이 동둥한 著리를 행사했던 동구라파 녀성들이 오

늘은 남자晋의 노리개로 되여버楚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비참한 헌실온 무엇을 말하여 주

는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에 의하억 빚어진 자본주의적 복귀가 가져다 준

것이란 오직 파멸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였다"(「조선녀성, 1993(2):37) 하여

자본주의로 복귀함얘 따라 여성의 지위가 하락했음을 통탄하며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젓으로 끝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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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주는 것" 등이 제시되고 5)다. 특별히 힝·일-1긱대 이성대원들의 투젱방삭을 훌륭한 모범으

로 제시하면서 
" 

힝·일A-격데에서의 너성들의 지위는 남성들과 왼·전히 핑등하였고, 그들은 자기

의 능럭파 재능에 따라 헉띵임·뮈를 밑'이· 수헹健읍"을 깅-조하고 있다,

둘 는 이성의 사회참여를 -SSI히·는 내용으로 모7 10펀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속하는 대용

으로 특기할만한 것은 
"

군민일세"를 위한 지'종 지원사업에 어성이 적극 참t%1할 것을 깅·조하는

내용이 자주 둥징·한다는 점이디·. 곧 
"

녀성들이 당과 조2f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힌신성을 밀·

취하여 전시증산투 을 힘있게 진개"하띤, 
" 

인민군 %사들은 용기백배하여 적들과 더욱 잉웅적

으로 싸우게되며", 이는 
"싸움5-i에 

납편과 아들딸들을 내보 우리 여성들의 숭고한 의무51리. 찬

양되고 9)디.,

한펀 여성의 사최 l-어의· 판切해서 특기할만한 자료로서 
"

너성 군중들 속에 들%1갈 떼에는 E

1J장V 그 들과 똑같이 조선녀성들의 고유한 성폼에 및'게 소박하게 하며

표 ]% 깁일성 김정일의 교시 및 인헹에 나타난 어성관
1 團

團

「 - - - - - - - - - - -

표린된 내용
' ' 團 團 ' 團 ' ' ' " 團 ' 團 ' '

-

" 團 團 團 團 ' 團 團 團

- - - - - - - - - -

鬪 翟 침

lg89 (l) %너성들과 함께 보내신 섣명절) 이성들에 대한 꾜-징7의

수립님께서는 자애로& 눈길로 그.를 비·려·보시머 니그

림게 웃으시였다,,,

나이린 ]%-직공의 손을 잡$시고... 그의 동을 쓸이주시
1회

Iq89 (3) 4우리 녀성들이 曾 좋아하凍소> 어성들에 내한 온징주의

다심한 어버이의 그 사9'A로 친 밀'자식에게런듯 목
도리를 친히 어며주시고

너싱들끼리 공징·을 J /리느라 뛰어다니는 것이 미.음에
질리시어

1989(4) (너성들의 힘든 
1길을 1竝이주시리고% 이성들에 대한 온정7의

공징'너성들, 농各너싱들이 이$1게 하민 원을 헐하고

수]게 함 수 있戚·는가를 친이니이의 십징으로 헤아리

시co-, 이7]고 s> 일에서 헤빙·시키주시리고

{282(4) 4너성온 니성다외.야 하오% 보조적 군인으로서의 어
손을 깨%이 히·).V 못하느냐 하는 깃은‥결혁· 네%l 성다운

듈의 전두 사기에 잉랑을 주게 뇌는 것이요.,.. 군복을

제빼에 손짐하거Ll- 이.침에 세수를 하고 미리를 께y

이 벗<<- 깃<L 소을히 해서는 인-되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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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6) 4몸소 농촌마을 녀맹 위원회를 지도해 주시며) 문화오락사업조직자/
"녀성들이 

해방된 조선의 녀성답게 생활을 락천적으 자녀양육자로서의 여성
로 흥겸게 하며, 가정과 마을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
는데서 모범이 되여야겠는뎨 문화오락사업도 잘 조직

해 보라고... 자녀교양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톼.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것은 나라의 흥망파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 +

4녀성일군들을 손잡아 키우]주시여)
1990(O 

" 

일부 녀성 일군들이 굽높은 구두에 꼬리치마를 입고 새조국건설일군,

핸드백을 들고 다닌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여성지도자상

된다고.,, 녀성군중들 속에 들어갈 때에는 몸단장도 그

들과 똑같이 조선녀성들의 고유한 성품에 맞게 소박

하게 하며 말도 유식하게 하느라 하지맣고 소박하게

하며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해야 한다고 하

시며... 
"

4끔없는 긍지, 보람찬 삶%
1990(2) 수레의 한쪽 바퀴만 돌아서는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 혁면화 로동계급화

수 飢듯이 사회에서 남자들만 역할하여서는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餓습니다. 남자들과 함께 녀성들

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고 혁명과 건설에 적극참가하
여야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할 수 있으

며... (김일성 저작집 26권 p. 379)

{우리 시대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
1990(2) 

" 

남녀간의 관계는 참다운 사랑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평등한 동지적 남녀관계
야 하며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믿고 진심으로

도와주는 동지적 관계로 되여야..." (김정일의 교시)

4전선의 승리를 위하여 떨쳐나선 후방녀성들>
1990(3) 니성들은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헌신성 환時 여성의 사회참여

을 발휘하여 전시 증산 투쟁을 힘있게 전개함으로써

무기와 탄약, 식량, 피복 등 필요한 물자들을 더 많이

생산

1990(4)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되던 나날에> 반제반봉건으로부터 여성
" 

북조선에서 진행되는 제반 민주주의적 개혁은 녀성 해방
들을 과거의 정치, 경제, 문화 및 가정생활의 불평등

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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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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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SO(4) <은헤로운 폼, 끈있는 보%h 나라의 주인, 
'희밍투 
4

" 

당의 커다란 베러속에시 오늘 . 원리 너성들은 나라의 설 4이
떳1틸한 주인으로서 헉띵투젱과 긴설사압에 이바지하
고 있즙니다."

1920(5) 4 군민의 정 꽃피워가1 군내를 립육처럽 지71하
" 

OtJg에서는 군인들의 편의를 보장句주기 위한 사업 는 이성
을 잘 조직하이야"

1990(5) 4자니들을 긴진하게 키우는 것-F 이미니骨의 책임> 꽁산주의 긴섬자 어머니
" 

우리의 어111니吾은 자기의 아이들을 훌&한 공산주

의 긴설지.로 킬러대야 할 무기운 입무를 지니고 있솝

q다."

1990(6) 4니셩동ur을

� 

위럭한 너성조직으로% 8성조직의 촬성화
" 

우리가 새 민주조선을 건실히.리71 핑·범한 너성들블

너1J1조쓰1에 2게 g어 세워야"

1990(6) 4대용처너들의 어머니들은 말한다% %L산주의적 자니양육자로
" 

우리의 모든 이머니들이 q- 공산주의 어미니로 되어 서의 어1·]니
야 하며

자기의 아들딸들을 공산주의 긴설자로 교잉<斗성하이

야 하盛슴니다."

1991(l) 4녀성해)g·운동의 빛니-는 
'혁멍전통을 

마련하시이% 
-어띵직 
이성싱-

"

조신의 공산7의자들, 특히 항일·7격대의 너싱내윈들

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조신너성
들을 헤방'하고 니핑동을 신'힌하기 위하이 직조1 손

애 총을 $고 씨.웠으며 이 투 에서 녀성헤IA-운동의
홀륭한 Y 범을 평조하玆舍니다."

1991(0 4니성로동자骨을 위한 다骨없는 사f 가시.노동으.로부티 이성해
" 

우리 당·은 녀성들의 가징부담을 덜이주고 0 들이 사 방

회에 니·가 마음놓V 일하도록 히·기 위하이 -R-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탁아소와 - 치윈各 많이 건설하였으

미 이러가지 팬의 봉사시%:1을 내대$]으로 늘릴슴니

다."

1991(l) 4
' 

니성헤빙'가' 름 부르시1 
'이명에 
동참하는 이성

"

5]'을 J,느A는 0셩들 게는 노레룰 메워주거니. 잇밀·

各 해주V!서 게-cr의 눈을 의워724 치7의식을 닐이

주는 깃이 좋다고 이르시玆다...

團 團

團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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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2) 4녀성로동자들을 귀중히 여기시며$ 여성의 사회적 진놀
"수령님께서는 

녀성들올 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은 하
나의 사회적 혁명이라고 하시면서 가정부인들이 직장

에 나와 일하면 우선 그들의 사상의식이 높아지고 생

활도 향상되q 얼마나 좋은가고 말씀하시였다... 로동

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녀성로동자들

을 고착시켜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녀성들이

처녀로 공장에 들어와서 20-30년썩 한공장에서 일할

데 대하여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

1991(2) <녀성들의 사회적 해방을 실현해 주시려고% 여성해방, 남녀평등의식
" 

너성들을 사회적으로 해방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문제는 받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한 부분이며 나

아가서는 더 높은 혁명단계의 과업수행과 닐접히 연

관되여"

1991(2) <녀성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혁명의 주체 여성상
" 

녀성들을 사회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믿

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야 . . .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g" (김정일의 교시)

1991(3) 4광범한 성들의 사회적 진출% 혁명적 여성상
" 그러나 이 모든 권리는 누가 녀성들에게 선물처럼

가져다 줄 수는 었으며 녀성들 자신이 적극 노력하고

투쟁할 때에만 행사할 수 있습너다."

1991(4) <녀성들의 힘을 크게 믿으시고> 전선원호사업지원
"

후방에 있는 녀성들이 전선원호사업을 잘하면 잘할

수록 인민군 용사들은 용기백배하여 적들과 더욱 영

웅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1991(4) <남녀평등의 권리를 안겨주시어) 낱녀평등의식
" 

남녀평등권법령은 조선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

들을 봉건적인 압박과 굴욕에서 해방하였으며 그들에

게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

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습니

다,"

1991(4) %전선을 도와 싸운 속사리 녀성들% 전선원호사업지원
" 

전선원호사업을 잘 하는 것은 싸움터에 남편과 아들

딸들을 내보낸 우리 녀성들의 숭고한 의무이기도 합

삐."
.



72

m . c 그 J그드드闢 
' " 團 ' '

그 
' '

' - - - -

1991(6) · 정일의 무거운 부남에서 헤빙'하어 주시리고)lw 가시·로부더의 여싱해방
" 

아직도 우리의 니싱들은... 사최와 가정에서의 이중적

인 1력적 부 l-울 견이지21( 있습니다, 우리는 너성듭

을 가정에서 해19하고 혁1%괴. 건실에서 그듭의 억할

볼 니드/ 높이기 위한 기술헉떵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盛습니디-."

1991(6) 4자니교잉페시 어머니들의 임무와 익할을 밤힌 강령 어미니로시의 R]무

적 지칩)
"

모든 어머니들이 잎'날의 고L산주의사회의 주인공들을

길러내는 무거운 잭입파 엉예를 디욱 깊이 느껴야 하

凍습니다."

1992(4) 4 진시 식寺)t산楢

� 

보장한 니성보잡이돌치럼% 노동하는 이성
"

A늘 농촌의 주인은 너성들이머 너성들이 일을 더

잘하이야 힙니다. 앞으로 너싱들 속얘서 보잡이를 디
많이 키워내야 히·虛습니다."

1993(4) 4조국이 있이야 7]V 가정도 있다% 조급f에 헌신하는 이성
4t

농各너성늘은 남떤과 오11111%-骨을 진선에 내)iT고 <J-

들을 대신하어 식란증산의 역군으로 투 하玆으며 진

센을 지윈하는 t%1러가지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

4너성들을 네라의 주인으로 네세워주시어>
1993(5) 

" 

당의 커q·린· 배리 속에서 오늘 우리 너싱들은 니·라 사최주의 헉멍사업에 昏침·

의 띳띳한 주인으로시 巷1&$平 과 긴스) 사업에 $]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4잘하는데 6관·된 너성들이라 히·시미$
1993(6) 

"사최가 
제 로 A·직어 나가자먼 인구의 절반을 차지 노동하는 어성

하는 니성들이 자기의 의할을 윈민·히 하어이· 합니다."

4거울에 비낀 모 $i%
" 

우리들이 제일 오竭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1294(3) 헤준 말(, 어미니의 모임입니다. 이씨L]가 준 인상은 어씨니의 익틸·

시.람들의 성긱과 2판을 이루는 중요한 엉'항을 줍

니다."

l%4 (5) <너성晋도 d<l시·업에 멜치니·서이· 한다고 叫시1 너성 조그1의 쵤·성회.
ti 

너1에서는 가두너성들과 가정부인들을 국가사업에

金게 조직 동원하여야.,."

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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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6) e 만발하는 혁명의 붉온 꼿% 혁명의 꽃
"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어 나가는 힘있는 부대

입니다."

1996(2) <니성들의 믿음직한 정치조직을 결성하시여> 남너평둥의식
"녀성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

라서 녀성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김일성의 교시)

h " " 

안의 글은 김일성의 교시임.

말도 유식하게 하느라 하지 말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맣로 해야 한다"는 것을 통해 바

람직한 여성지도자상을 제안하고 있는 기사와, 
"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녀

성로동자들을 고착시켜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녀성들이 처녀로 공장에 들어와서 20-30

년씩 일할데 대하여"와 같이 여성에게도 평생 직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기사를 들 수 있다.

셋째는 사회주의 여성해방 및 남녀평둥을 다루는 기사가 8편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남녀평등권법령 발표와 더불어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켜준 김일성의 공

로가 찬양되고 있는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덧붙여 여성들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

그들이 사회에 나가 마음놓고 일하도록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탁아소 및 유치원을 많이

건설하였고" 
"

아직도 사회와 가정에서 이중적인 로력적 부담을 걸머지고았는 녀성들을 가정에

서 해방하기 위하여, 기술혁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음을" 다룬 기사가 소개되고 있다. 사회

주의적 이상에 따라 
"

남녀간의 관계는 참다운 사랑에 기초하여야하며, 동지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김정일의 교시도 나와 있다,

넷째는 공산주의 건설자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룬 기사가 5편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사는 
"

아이들을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교양육성"해야한다는 것과 이것이 얼마나
"

무거운 책임과 영예"인지를 강조하며 
"

어머니가 준 인상은 자녀의 성격과 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김일성의 
' 

여성들에 대한 온정주의'를 엿볼 수 있는 기사가 4편으로, 
"

자애로운 눈길

로 그 를 바라보시고" 
"

목도리를 친히 여며주시고" 
"

농촌녀성들을 친 어버이의 심정으로 헤아리

시는" 
"

친어버이의 심정"을 찬양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김일성 부자의 교시와 언행에 나타난 여성관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는

북한의 여성의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혁명의식 및 노동계급의식이 여성의식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는 김일성의 교시

에서 부단히 강조되고 있는 여서의 혁명화 및 로동계금화44)로 인한 결과이다. 아울러 노동자 지

44) 여성의 
"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집단주의 및 조직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귀省된1 이는 여성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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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주체사싱·은 유일有학으로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증진시킨다는 IA분

하에 남성 대 여성, 지베자 대 피지배자, 객괸· 데 주관, 소수 대 다수라는 잉·분빕 세게관을 싱·

호보各적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논리를 푸1으로써 어성의식은 처음부터 섣 자리를 잃고 있다 (이

겅숙, l%1 ).

둘 , 북한식 남너펑동의식의 대용을 들여다보먼 홍미로운 모습이 보인다. 북한에서 남너펑

등구1올 깅·조하는 배경에는 디'스외. 엥有스, 레닌의 힝(산주의 사상의 엉향 을 빈아 여성을 자본

주의적 착추1아 억압으로부터 헤빙·시키고 있음01] 대한 우월감이 깔려 있다. 동시에 과거의 
f·A간

적 잔제'인 일부다치제, 축첩제, 인신메매, 공사창제 등을 일소하고, 식민지 반 빈·남건 싱·끽-으

로부터 어성을 해방시키준 수렁의 은헤를 강조하기 위한 Ill]경 하에서만 남 핑등 닐 6'1성헤빙·

의 의미기· 강조되고 있다.

셋째, 전시체제기· 부단히 강조되고 있는데서, 한펀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불인·김· (양성철 외,

1986:220-33)을 잇볼 수 있는 동시에, 다른 한핀으로는 신민족주의적 지.y심이 강하게 표출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성의식과 왼런헤서는 상당히 횬랸된 이중의 이넘을 전달할 가능성

이 y다, 즉 전시체제와· 긴·은 위기상힝· 서는 7'1통적 가부장적 가치관이나 맹복적 애국심이 깅-

조되게 마련이디·, 이리한 싱·익·에서 이성들은 후18'에 납아 가족을 지키머 진선을 적극 지원할

깃음 요구반는다. 이 때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비f·r적이거나 이기>인 행동으로 간주

苟 뿐더러, 성 차벌을 위시한 이성문제는 국가의 안위가 우선시되면서 주변적인 문제로 의식션

상에도 떠오르지 못하는 주 旦 화할 가능성이 높다.

를 봉한 전제사최의 힉띵촤를 명분-p-로 하먼서, 주체사상 교육을 위한 자너교육의 공공화 및

집단촤를 추/1함으로써, 여성의 노동계규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역할간등의 소지를 적어도

이 올로기 측면 서는 효울직)3로 등제하고 있는 旻하다,

다섯쩨, s [가 사최주의하에서 전힝적인 온정적 가부징-제가 북한식 사최주의에 3특한 
" 

게인

숭1111"91 싱·보적 관계를 이루띠 나타니·고 있다. 계인y배의 심리학리 원친에는 깁임성의 정통성

을 유지하먼서 북한 주t꾄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높이주는 동시o]> 인민들의 정치사최촤 기능을

수행히-L 깃으로 보인디.. 어기시 11인성에 대한 인민의 存모, 존경, 숭111)는 진심에서 -7-러나오

는 것이지 깅-J%된 깃은 아니다 (땅서省 외, 1986:58>. 대부분의 曾이 김일성과 3]정일에 데해 충

a

조직촤에 대헤 지내한 꾄·심을 j,L이고 있는 A]일성의 교시에서 가장 전헝적으로 불 51 있다. 
"

인3(의

반수룰 차지하 9)는 예성을 
'@
Il$최‥로동게d회·히-는 일은 가정을 1넘촤하고 전사회의 헉tA최.·로h-

l·회.吾 신현1하는데 있이시 매우 중」오71·니다. . . . 이성을 혁Is회.·旦동게g화하기 위해서는 무잇보다도

민지 이성둘의 조 >Arn휜을을 강촤하지 鶴'으%핀 僧혀니다. . . . 3.래서 딩'은 이성동%W중잉·위원최보부터 밀'

난 기C .조직에 이르기까지 ·징인히.게 조직제게를 4추게 하고 이성동1'IA원의 조직섕)반체게블 苟곡]종

록 
'穀令니다" 

(이중, ] 987: 300에시 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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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효자가 될 것을 강조하면서 매듭짓고 있는데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반영된 지도자와. 인민과

의 관계 곧 
' 

지도자는 언민의 핵심이며 그 역도 같다는 변증법적 합의 관계'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3,2 이상적 사례에 반영된 북한여성의 여성관
「조선녀셩,에서 이상적 여성상으로 애시되고 있는 사례 속에서 북한여성의 여성관을 엿볼

수 있는 표현내용은 {표 2%o}] 정리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인 표현내용은 4부록표 1%을 참조할

것) 이상적 여성상을 예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는 총 94편으로. 1989년에 10편, 1990년에

18편, 1991년에 14편, 1992년에 8편, 1993년에 19편, 1994년에 12편, 1995년에 12편 그리고 1996

년에 1편이 나와 있다.

먼저 「조선녀성,의 이상적 여성 사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사최적 생산관계 속에서 담당하

는 일의 종류를 통해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추측해보면, 가장 빈번하게 예시되는 사례는

역시 노동하는 여성들로서 모두 27사례가 수록되고 있다. 이를 세분해보면, 생산현장의 노동자

12사례 (요업공장작업반장 김선숙, 옷공장 지배인 안경희, 생산협동노조 관리위원장 김순애, 상

업관리소 소장 정춘실 등의 관리자급과, 순평얀제사공장노동자, 일용품공장노동자, 보통강피복

공장의 8처녀, 대홍弔년광업기업소노동자 등의 일선 노동자, 온돌수리공 박유옥, 제화공 김금녀,

뜨락또르 운전사 정연화, 무궤도전차 운전사 경순 등), 농민 4사례 (협동농장관리위원장 리옥상,

일명 
'

태성 할머니', 농촌의 보잡이 녀성, 농민 김정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4사례 (탁아소 교

양원으로부터 유치원 건강관리원, 인민학교 교장 유춘접, 고둥학교 체육교사 황길년 등), 소위

서비스업으로 분류가능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4사례 (혁명사적지상점 점장 유춘희, 탄광 려관

책임자 방명숙, 고려호텔 종사자 박상희, 목욕탕 책임자 서윤실 등) 그리고 기타 전문직 3사례

(최초의 녀성비행사 태선희, 병원간호장, 여의사 등)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가정주부, 가두녀성 혹은 가내작업반에 소속된 여성의 사례가 모두 11편 등장하

고 있다. 여기에는 가내작업반 재단사 강선희, 신발가내작업반원, 가내작업반 반장 조현애, 가두

녀성 조순옥, 로동자 부양가족 깁순화, 공민 표순애, 가족지원 대원,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

은 가정주부 등이 포함된다.

셋째로는 영예군인 곧 전쟁이나 훈련 중에 장애인이 된 군인의 아내들에 대한 사례가 모두 11

편 둥장한다. 대체로 이들 아내의 직업은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간호사가 2사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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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상적 시펴에 반영퇸 북한여성의 여성관 1깃 이성의식
-

. - r -
團 團

- - - - - - - - - -

. .

넌도(호) K 제목% 사레의 771공
표힌된 내용 직업 혹은 활동

1989(l) t 31복과 기용이 키길'수록% 탁아소 교양원

높은 게骨의식을 가지고 헉띵2%- 건실에 몸과 1가읍을

다 바치凍숨니다.

19S9(l) 4오리 당페 기昏드릴 생긱·으로% 김순촤 (일반이싱)

지도자동지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으로 건란에 좋다는

베도라지도 심어보고,.,

lg89 (l) 4미-음속에 피는 꽃% 유춘희 (허명사z]지 상

이비이 수령닙을 인제니. 크윽한 향기속에 모시고 싶 점 점장)

은 마읍.,,

1989(2) 4 힉신으로 들僧는 일터-펑양제사공장 조사 l , 2 z]징' 제시.y장노동자

을 칠·이·서%

조사공들의 불티.는 중성심, 시내의 엉웅으로 살며, 혁

신의 앞장에서 딜'리니·강,,.

19S9(3) 4뜨거운 l)}-음 4이치는 혁신의 일티-북창철제 일용풉 일용품공징·

공장을 찾아서%

마치 일'晋'한 주부의 손긴이 미친 부엌, 단란한 가정의

웃음소리 마저 들려오는 旻...

1989(3) 4 여111니의 심징으旦% 유치윈 킨깅·관리우1

어!q니다운 심정으로 이린이骨01)게 엉양가 높고 맛있

는 음식을 공급하기위해,..

1989(3) 4 대-d·모 경급속 셍$기·지긴설징·에 타오르는 헉신의 가젊주부

불긴>

진투의 t]·찜·에도 식당일을 도괴.주11 옷가지들을 말퓨

히 손4)句7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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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4) 4농장의 주인된 마음으로-7초금단체 녀맹원들에 대한 여 원 
'

이야기)

어떻게 해서나 올해 농사를 잘 지어 어버이 수령닝과
탕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

1989(5) <호평받는 신발 생산자들-신발 가내 작업반원들% 신발가내작업반원
모두가 가정부인들이었지만 가정 살림을 이웃들에게

맡기고, 기술을 배웠다.

1989(6) 4인민의 충복된 자각을 안고) 가정부인

대부분이 녀성이고 가정부인들이, 저마다 양어학을 배
우기 워해 책을 보고 토론하면서

1990(1) 4숨은 애국자-공산주의의 어머니% 김옥화(여맹위원장)
20대의 젊은 녀성으로서, 참된 의릭를 지켜 유자녀들

의 어머니가 된 갸륵한 마음씨.., 하나의 대가정으로

화목하게 사는,,, 혁명적 동지애와 참된 의리에 대한

참모습이다.

1990(2) 4우리 시대에 어난 아름다운 꽃$ 병사를 사랑한 여성
" 

어머니, 그는 두 눈을 잃은 것이 아q라 나라를 위

해 소중한 두 눈을 바振어요.'

1990(3) 4전선의 승리를 위하여 떨쳐나선 후방녀성들y 후방여성

후방의 녀성들은 
' 

인민군대의 안해' 
' 

인민군대의 어머

니'된 영예와 자랑을 지켜...

1990(3) 4끝없는 보람을 안고7 김선숙(작업반장)

김일성 훈장을 수여받은 그는 공장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생산혁신자로 소문 다.

1990(4) %충성의 대를 이어) 리옥상(협동농장 관리

지난날 천대받던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 태여난 평범 위원장)
한 농촌녀성인 제가 어떻게,,,

1990(4) %은혜로운 품, 끝없는 보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지난날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오던 산

콜 화젼민의 딸이..,

19SO(4) 4은혜로운 품, 끝엾는 보람% 안경희(옷공장 배인)

일 욕심이 많고 내멀성이 있어 한다하면 꼭 해내고말

며, 
' 

살렴군 지배인'이라고.,.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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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w . J w w. 습 團團 4尋夢 금夢2- < CI. - - 드0 
-

. . - - . - . . - . - -

1990(4) <은허]로운 풉, 管'없는 뵤V]-% 유춘접(인던1학교 교징·)

한 AI을 후대교육에 바치오는 교육지·로서. 사회주의
교- 제도의 - (省성을 1된'양...

l%0 (4) 4 살림집 건설장에 꿋피는 兮싱의 마음) 무IA의 합미니
소직-w의 가정에서 타)어니· 깆'·읜 멀시와 친내만을 반
으며 살이·온 할미니는...

l%O(4) 4 징1%'폈'에 괴어난 아骨다운 景7 唱·길넌(고등중학교 체육
특히 학생들을 뮈해서라먼 사섹도 일정도 시.랑V //J· 교사)
그리 바칠줄 아는 뜨거운 인간에

192에5) % 전사骨의 이1)]니$ 무띵의 曾미니

아骨칠'들이 차리-沿 환장상을 그내로 省어가지고... 군

인긴설자들을 내집한 어머니

1990(5) % 인민에 데한 침·삔 복무정신을 안고 - 진친 셍일필수 김순애(생산호]동조합관리
폼 AI산협동조합 관리위원장 깁순에 동무에 대한 이 위%1장)
야기y

인민 소비품의 젤은 그깃을 만드는 사림-들의 인민에

한 6점과 북무징신

1990(5) < 믄딕띵'에 자링'하는 너셩-고귀한 희싱1성을 발취히펴 표순에'A' 산주의적 인간힝

省도사고를 미리 91-은 표순애너성에 내한 이야기%

사최와 7]단음 위하어 가장 어리운 순간에 자기의 한

몸을 스스 %없이 네멜 骨 아는

1990(5) { 군민의 정 꽃피워가머-인민군대 지원사업을 잘하고 리춘옥(이1위쑤]장)
있논 너11위우1장 리춘옥 %무에 내한 이야기% 군민일치의 이상

엉악스런 일솜씨와는 달리 무히 김손한, 빙사듭이 이

미니라 다정히 부르는 그 부骨

W90 (6) 4 리힌띵'에 피이년· 꽃-앙여 군인 竹헤 리밍회. 동무에 리r$회-(엉애1인이.내)

대한 이야기%
)%촬의 길동무만이 아닌 투젱의 길동무로 성장하는

지·1스린 l·헤..-

Iq90 (6) 4대충치너들의 이미니骨은 말한다% 대웅칭닌광7] 종하기71

우리 옥린·이가 $f이 부易 곳-O-로 제일 변지 달려나 소의 여성

간 것이야 너무도 응딩'한 8)

1990(6) 4이.든띨'들.음 힉믹의 미더운 세 세내로% 징종회.
' 

너최들(세 쌩y이)P 이 한 어미니의 떨'이기 진애

당의 렴'들이다'
.

.

. - . 」 」 - 0 . - 鬪 . . % . ;. . . V 醫 弘 . . 」
' ' ' ' 團 ' ' ' 團 關 團 團 團 '

t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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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6) 4 정성이 지극한 간호장) 병원 간호장
자기의 피를 서슴엾이 뽑아 넣어주었으며 환자를 위

해 온갖 정성을...

1991(1) 4영원히 당을 따라 변함없이> 방명숙(탄광려관책임자)

집을 떠나 출장온 사람들이 사소한 불편도 느낄새라

다심히 보살펴주는

19910) 4나라를 위한 뜨거운 마음y 조남셜(군인4설자조력)
' 

여러분 고마와요. 하지만 돼지들이 걱정돼서...'

1991(2) K해빛안고 피여난 충성의 贊% 강선희(가내작업반재단사)
'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아버지없이 자라는 L-1희들이

부럼없이 공부하도록 철따라 교복과 학용품까지 무

상으로 공급받도록 해주셕었다.'

1991(2) {금골의 녀성들d덕광업련합기업소안의 녀맹원들% 녀맹원

이곳 녀성들은 남편들의 일이자 자기 일이고 아들들
의 일이자 자기 집 일로 여기고... 

-

1991(3) 4은혜로운 조국에 진정을 바쳐-녀맹위원회 부위원장 구성순(녀맹 부위원장)

구성순동무에 대한 이야기)
' 

우리 가정이 일편단심 대를 이어 연, 아연 생산으로

당을 받들어가자'

1991(3) <불타는 한마응 안고 태성리 초급녀맹위원회에서% 태성할머니
' 

태성할머q'가 생전에 얼마나 수령님을 잘절히 홈모

하였는가 그리고 농사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

해 어떻게 이글이글 노력해왔는가를...

1991(3) {미제살인귀들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홍순할머니

홍순할머니는 가증스런 놈들의 낯찍을 불이 펄펄 이
는 눈길로 쏘아볼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놈들의 악

착한 고문이 밤낮없이 계속되였으나... 오직 모른다는

이 한마디

1991(4) E룡호벌의 미더운 녀성 기계화 초병들% 정연화(뜨락또르 운전)

농장로동자들은 녀자나 낱자나 할 것없이 다 뜨락또

르를 몰줄 알아야 한다고...

1991(4) 4당에 기쁨을 드린 녀맹원y 유금봉(뎌맹원, 가정주부)

유금봉 동무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돼지를 잘길러

검덕을 지원할 것을 省삼하였다.
團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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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4) 4 당의 은정속에 貴피니.는 세기.정-엉예군인 안해들에 영예군인 이.네

대한 이야기%

훌륭한 떨'들의 뒤에는 奇륭한 어미니가 있기 o]d런이

디

1991(4) %진신을 도와 싸운 속사리 너성들> . 속시리 너싱

속사리 너성骨-F 치로에 좋다는 약을 구하기 위하여
일심리 Ilj-길을 긷기도 하였고 자기들의 피를 쌀아

부상자들에게 M이주기도 하였다...

1991(5) 4뜨거운 은정, 크나큰 믿음을 만이.안고% 검덕의 너성돌

너tIl예술선동대 할동을 촬발히 벌려 광부들의 진투

적 일의를 디 한寺 북돋워주고,..

IX1 (6) <화성땅에 피o]난 미넉> 순급al성

한7]의 사심도 없이 자기를 바쳐 남의 자식을 고스

란히 키워낸 순금너성

1991(6) 4 이1)]니의 마음2 고분너성
' 

아이를 키우는 일이야 7리 너싱듭이 응딩· 해야 힐·

일이 아니니·요, 이린 일에까지 q·라에 부담을 주어서
야 되或이요'

1992(]) 4충셩의 미-음 살으로 피워% 리신독(수唱님께 충셩)

축윈의 마음을 담아 장생불로의 IA약으로 일러오는

산삼을 마련하어 삼가 올리자...

1092(l) z 딩·의 풉속에서 자라난 인민의 축복-싱-입관리소 소장 정춘실(상입관리소 소장)
2중 로 -l영웅 정춘실에 대한 이야기> 노 력엉웅
그는 한 가정의 어미니이고 주부이기 전애 수령님과

지도자 동지를 어비이로 높이 모시고 사는 인민들의

심부름군이었으미 군의 신·림살이를 입진 어미니입
고 7부

1992(3) 4 심의 순간순간을 충성으로 빗대이며% 오의빈(수링닙께 충성)

수렁을 자기 운멍의 은인으로, 어비이로 모시고 수링
의 f 넉에 조금이니·131- 보님'하는,,,

1922(4) % 진촤의 0 닐이;d 실·ol 있는 8닝의 로빙너싱들> 로병여성 SIM

누릴 진리에 잎'시 반드시 지키야 할 전사의 의무를

다하기, ]-된 너성혁띵가吾,

團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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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4) 4당에 기쁨드릴 한마음 안고% 조헌애(가내작업반 반장)

지난 6년 동안 가내작업반 管동액서 변 돈 10만여원

을 그대로 모았다가...

김정일 동지의 탄생 50돐을 맞으며 당자금으로 써줄

것을 청원하여...

1992(4) <전시 셕량생산을 보장한 녀성보잡이들처7 녀성보잡이

전선에 나간 남편과 아들과 오빠를 대신하여 석량증

산으로 미제원쑤놈들에게 복수

1992(5) 4당의 참된 딸7 리보부(여성 혁명가)

적들에게 체포되여 단두대에 올랐을 때 그 는 조직의

비밀을 지키고 혁명가의 절개

1992(5) 4병사들의 친누이% 김창화

지난 10여년 세월 인민군 군인들을 친동생처럼 어기
고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

2993(1) 4 잊을 수 없는 교하의 아주머니> 교하의 아주머니
' 

나는(킴일성) 이 이름모를 녀인의 모습에서 지을 수
없는 인상을 받았다. 지난 날의 친분관계를 믿고 委

아갔던 아버지의 친구들 보다 그래도 생판 모르는그
' 

아주머니가 생사를 가리지 않고 나를 도와주었다.

1993(l) 4초병의 어머니% 김금며 (제화공)

아들 성복이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에는 초소에

달려가 아들이 얼마 남지않은 생이나마 우리 당을

有드는 충성과 효성의 한 길에서 참되게 살 수 있도

록,,,
w

1993(2) 4전선원 호미에 담긴 뜨거운 마음> 김정원(농민)

내조국, 사랑하는 고향땅과 우리 가정을 지키자면 식

량을 많이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야

1993(2) {어머니의 행복% 아들 s형제를 모두 군

정녕 귀밑 머리 희여진 어머니들도, 사 하는 조국에 에 보낸 어머니

아들딸들을 바毛

19930) 4의리깊은 사랑 속에 이어지는 혁명의 외줄기% 홀어머니들

혁명가의 안해들은 40여년이 아니라 생이 다하는 날

까지도 홀몸으로 자식을 키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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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團 團

1993(3) 4 그 는 가정부인이였다> 조순옥(가정주부)
g 

가.징부인이라고 군사복무暑 못한다는 법이야 없지
館'V니)가.,, 저는 ) 선로-V당원...'

1993(4) < 대를 이이 전헤지는 의리권은 시·링·> 한엉애(항일'혁밍힐사)

] 는 긷림시짇의 호횹과 빌-긴음으로 진셍에를, 노래

를 불러도 길림시질의 노레暑...

1993(4) 2통일부부로 충성다하7]니다% 이인모 부인의 曾

저의 남핀이 죽음의 친만고비骨 이겨네고 당의 품에,

조국의 풉에 인·긴 것은 한 인간의 舍리만이 아닌 가
장 고 길한 혁띵적 신념과 의지의 승리, 사최주의의

(리이비...

1993(4) 4 조국이 있이야 집도 가정도 있다% 이름없는 어성
'

군데동무들을 위한 일인데 이게 뉜 이·깝凍41·요. 조

국이 있고야 집고 가정도 있지.'

1993(4) d춘吾과 한 대오에서% 선희(최초의 너성비4사)
' 

헤빙·된 조국의 하늘을 날고 싶이하는 니·의 소밍'을

헤아리시어 조선의 칫 너성 비'행사로 키워주시고,..

공민의 최고 영예인 꽁촤국 1웅으로 내세워 주시였

다,,,'

1923(4) <os대의 인·엉애가 되자> 안영애(진젱잉웅)
' 

이 당종을 당·중앙위원최에 전하이 주7]시오. 이 돈
으로 나의 당비를 설·이주J]시오,

1993(4) 4신념으로 다지진 30닌% 강연옥(엉예군인의 이·내)

긴긴 30넌 y손파 y 다리가 없는 영에군인과 함께

살이-오1서 상업일군으로서 1늘까지 빈힘·似이 헉밍

의 暴·읜 貴을 普찍· 꽃피워가고 있는.,,

1卽3(4) /름다워리· 헉멍의 꽃% 차정희(잉예군인의 아내)
02에군인니성이 

부)/-없 Y 아이의 이미니가 q는

신성한 의무릅 지닐 수 있있는가...

1993(4) < 조국에 바치는 뜨거운 지성) 리양7 母<f4

리양주 너싱과 그.의 아骨 최학룡 동무는... 사회주의

긴실@l> 도웁이 되는 일을

1993(4) {조<f은 니.의 행복 나의 미래이다2 서윤실(목욕팅' 책입지·)의
' 

이 이미니가 조국에 와서 얻온 가장 큰 헹복은 조신 曾

且통닝' 딩'71의 31에를 지닌 것.'
. 團 團 m J표 

' '

. J v도 pp J 
' 團 ' ' ' ' '

- - 고 . - 극귿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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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5) < 영응의 어머니% 어머니(자식을 나Bi에 바

fl,핏 캅擎힙"懷賴 
)

1993(5) ( 영예군인 안해의 긍지를 안고% 영예군인의 안해
' 

만약 자신이 조금이나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고생

을 한다고. 후회한다면 나는 영예군인의 안해의 충성의

행군길을.., 한 순간도 지탱할 수 없었을 것잃니다.'

1993(5) 4혁명적 랑만을 가지고) 영예군인의 안해
' 

曾 못보는 영예군인 우영남 동무와 가정을 이루던

때까지만해도 우리들의 가정생활이 이렇게 노래소리,

웃음소리 넘치는 화기애애한 랑만에 넘친 생활이 되
리라고는...' 초급단체위원장

1993(5) K전사들의 어머q>
' 

평범한 가정부인에 불과한 내가 초급단체위원장 일

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구... 영광' 최영신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1994(l) 그 나날에 혁명동지를 위해 바쳐진 피만도 14Kg, 소

생한 환자吾은 80여명이나,.. 영예군인의 안해들

<한모습>
'

군대누이'로 불리우는 김창화 성, 희생된 남편의 고

상한 정신세계를 소중히 간직하고 예술영화 
' 

생의 혼

1994(1) 적' 주인공처럼 살戚다고 한 청진 객차대의 박창순동

무...

1924(D 4사회주의 도덕기품 꽃피워나가자% 고려호텔 박상희의 글

우리를 찾아오는 외국의 벗들에게 봉사를 더 잘하여
' 

동방예의 지국'으로 그 이름이 높았고, 티엾이 맑고

깨꿋한 량심과 도덕을 큰 미덕으로 여기며 향유해

온 조선녀성들

1994(O 4스스로 보람있는 일을 찾아% 박유옥(온돌 수리공)

사회주의에서는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무슨 직업이나 다 귀중

1994(1) <오늘의 낱강마을 녀설들% 남강마을 초급녀맹위원회

인민군 군인들은 모두 다 친아들, 친자식이라고 하면 원

서 원호물자와 수백통의 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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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3) 4큰 심장올 개진 조선의 띨% 임은하 (유격대원)

수唱님께서는 회고록에서 20삳도 -7되는 나어린 처
니가 적의 1게 骨데블 의거시킨 사건은 력사에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시1폐서, 인은하-趾 잔심과 시i과 공
산주의자의 높은 도량을 가지고 위만군병사들을 舍
은 길로 이끌어준 유격데의 貴이4으며..,

1996(3) 4손1 헌순(노인을 부앙하는 이
미·음키 굡고 부지린하고 밍링'한 힌순이, 자기 입맛을 야기)
돋구고저 수백리 민길에 달러가 v선을 깆'다 입·상에
合러놓아준 갸륵한 치너, 지-기 손너가 되겠디·는 헌
순이와 함께

1924(3) 4 탄부들의 시·링·믿·는 펑양처너들% 펑양처녀 8띵(틴·진에서

주체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새 세 칭년답게,.. 가랑 자원봉사)
이71고 힘든 초소에서 아름디·운 칭춘을 바치고저 사
랑'하는 부모님과 정든 일터를 떠니- 단전으로 달러간
핑양 처너들1

19%(5) 4 인 나 빙사들과 히-께% 권순희 (엉에군인의 인·헤)
한AI合 영애군인 남펀과 함께 백두의 정신, 군인징신
으로 실·이.돈- 권순희 녀셩.,,

1994(5) 4활찍· 꽃피니·는 군민일치) 룡천군 리111위71최 일군
지급까지 인민군 진사들을 성심싱의로 원호한 깃을
자신骨이 최고시·릴관 동지의 충신, 효너로 骨비되는
긷에서 너무도 응·딩'한 일i , 미·떵-한 도리로...

4꽃피는 미덕, 판을 치는 사최악% 서상보
1994(5) - 1 는 자기의 네 질'을 영애군인에게 시집을 보或다,..,

친부모가 되어 친지.식처럼 키-원는 착하고 이·름다운
너성骨, 돌볼 자격이 없는 늙은이를 모시tr] 骨뵈.주는
니성督·E...

1994(5) 4니-라의 동1의을 지지선 마음으로% 가족지원 우1
지닌· 10이1d간 그 어띤 보수도 비-립'도 없이 나라의
침도-Y송을 위해 모는 깃을 ul-치

1995(l) 4 그들치럼 효너로 살리% 리테옥(인민반 반장)의 글

저와 지의 필은 워대한 렁도자 김징일 징·군닙을

를 이이 잉위히 높이 빌'들이

1998(l) < 칙·실헌 실'림굿들> 옥정리 너패읏1
기·징에서 펠·세긴-실'이도 알骨하고 71-지게 하고 헌종

이 한장, 한 그31-의 힌 쇠붙이V Il-1리지 업·'고 수메하
이 니.라에 란 보1;l]이 되고 있다,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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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3) {영생하는 애국녀( 리보부(군인원호사업지원)

리보부 녀성은 . . , 후퇴의 길에 오른 인민군인들의 식

사보장과 길안내, 부상병을 돌보는 일, 겨울 군복을

만드는 일, 농사일 등 갑절이나 일감이 늘어났다.

1995(3) 4한생을 ' 인먼군대 어머니'로 살리% 무명의 어머니

아들 다섯이 자라자 다 군대에 보냈고 모든 인민군
대 전사들이 친자식처럼 생각되여,,,

1995(3) { 영예군인吾이 사랑하는 리발사% 무명의 리발사
영애군인들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 넣으며 마을별, 날

자벌 순회적 방법으로
그들의 리발을 책임질 것을 그는 스스로 속다짐했다.
그에겐 시간이 많지 못賓다.

1995(4) K크나 큰 영광을 받아안은 급골의 녀성들% 금골의 가두녀성

금골광부의 진실한 안해들이며 어머니들인 그들은

여태껏 광부들을 위해

1995(4) 4피와 땀% 녀의사
' 

혁명동지를 빤리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밤낮으
로 계속되는 치료전투, 조국이 재를 털고 일떠설 때

한사람 한사람의 환자를 완치시켜 초소로, 사회주의
건설현장으로..,'

1995(4) K그 어머니에 그 아들% 오옥덕 할머니와 며느리
이 학생의 여머니는 공산주의 어머니, 이애 할머니도

온 군에 소문난 공산주의 할머니

1995(5) 4고치풍년을 마련한 녀성들y 량책리 녀맹원

녀맹원吾은 어머q 당애 드리는 누에고치풍년 선물

을 마련한 기쁨과 긍지를...

1995(6) 4만발하는 혁명의 붉은 꽃% 보통강 피복공장 8명의

제대군인 탄부들과 가정을 이루고 남편들과 함께 석 처녀들
탄증산으로 우리 당을 받드는 길

t

1995(6) 4로동속에 꽃피는 삶) 경순동무(무궤도 전차운전

경순동무는 녀성들로서는 선뜻 나서기 저어하는 무 사)
궤도 전차운전사가 될 결심을 다졌고... 그러나 그 들

부부는 언제나 화목했고 활기에 넘根다,

.

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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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6) <만진애 잇넣'은 I'J]-음% 우영숙(초i[f너11위%장)
당의 의도를 관칟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탄부들의 안

헤라고 말힐· 51 있戚는가-.

1926(2) 4태성 '針미니치럼 살리> 테성 骨미니

어버이 수령님민· 민고 산 테성할미니처럼 깅애하는

김정일 장군님만을 마읍의 기둥으旦 믿고 따르미 한

R이 21대로 貴주난이 되어 필처지...
- J 

- ' - - - - - ' ' - ' - ' - - '

- - 」

고 L u凰2 - 로 u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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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넷째로는 조직성원으로서의 활동에 
.

대한 예가 제시되고 있는 비-, 여맹위원최의 著·동을 다룬

글이 7돈], 어n%위원장(김옥화, 리춘A, 오옥터 모너, 우엉숙) 혹은 부위원징·c5[성순)의 활동을 다

旻 사레가 5펀, 기타 조직윈으로서 최고입민회의대의윈 1사 , 당원이자 진젱영웅인 안잉얘, 인

민11- 반징· 리 옥 동의 사레기. 각긱· 1毛써 시되고 있다, 너01예술신동대의 쵤·동에 데한 시래

도 니.외. 있다.

끝으로 주인공의 구체적인 사회적 활동 내용이 밝히지지 않은 경우가 가장 種·아 모두 27빈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유격대웃1 임은하, 힝·일헉멍렬사 한잉애, 헉띵가의 안헤 정종화, 0리고 조

남싶, 최잉식, 리양7, 김창촤, 리보부, 오의빈, 리신득 둥과 같이 이름이 밝허진 겅우도 있고, 교

하의 아주미니, 테성할미니, 고분녀성, 속사리L%성, 후방너성, 평양처녀 등과 같이 지벙을 통해

주인공을 소개하는 깅우도 있는 뱐면에 
' 

아들 굉칠을 잃은 어미니' 
'

아들 8헝재를 모두 군데에

보낸 이미니' 등과 갑이 주인공의 정체성이 어씨니로민· 나의.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각긱·의 사 속 서 니.타나고 9)는 이성상의 특징을 접검해보기로 한다. 단 여기서는

긱· 사레별로 특벌히 부긱-되는 어성상이 나타나지 암)1 있다는 짐이 홍미骨다, 오히려 모·든 사

레에 공통직으.로 y장하는 이서괸·이 있디-. 그짓은 소위 
"

W신·주의적 인간형의 진힝"이리.는 범

주에 포함될 수 있는 깃으로서 이는 다음과 닫은 특 을 지닌다,

첫쩨, 공산주의적 인간헝의 전.'형으로는 일단 수식과 당에 충성하고 1국에 헌신하는 모습이

깅·조되고 있다. 그 Sli는 %오리 당에 기昏드릴 셍긱-으로) 4영원히 당을 따라 -1힘d없이% <딩페

기쁨을 드린 너1]){P 4은헤로운 조국에 진정을 바져% <조 은 나의 弔복 L]-의 미래이다$ 농의

제복에서부티 선rb하게 부각되고 있다.

힉를 니·시 세분화해보먼 
" 

지도자동지의 안닝을 바라는 마읍으로 건강에 爭다는 백도라지도

심어보34" 
" 

어버이 수령님을 언제나 CI-윽한 힝·기속에 모시고 싶은 l·1-음" 
" 

아비지但이 자라는

너희들이 부럼似이 곰부하IL록 . 祖따라 교복과 힉·y품까지 무상으로 궁骨받도록 해주신 어버이

수렁님" 
"

싱1진에 수령닙을 절절히 흠모하었딘 
' 

테성할미니'" 
" 

위대한 수령님의 안닝을 비-리-는

축원의 미.음읍 담아 장생불旦의 r8약으로 원러오는 산삼을 r·1런하어 삽가 - 리자는 일hq" 
i(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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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X 주요도시의 주버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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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북한빙·송 및 신문내2 종합 [통일윈, 1995에서 인용)

이기서 1980년대에 보여지고 있는 북한>축의 기본적인 양식을 보변,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

V 나니.나는 것은 f핀족지 헝식애 헌데적 미깁-을 강조하고 있는 깃이디·. 민족직헝리이 
" 

건축에

서 ]JJ족직 특징을 金 살리먼서 힌데직 미감에 및'게 힝성하는 문제는 당의 주제적인 긴축사싱·

븐 구힌해 니·가는 서 화고히 틀이쥐고 나가야 管 근본원칙이다"에서 1약된다고 한다1/J(주깅·

힌, 1994:398), 헌데적 미김·- 
' 

긴축V 현{대적 미7-l·을 지녀이· 힌·디'는 밍제52 입·축핀디·. 이 헌대

적 미김·은 K-]징일이 제시한 
' 

비반복성과 독·창성의 Y1리'으로 니·타나는네 즉, 
' 

긴축에서 모1-s-과

도식, +-시성合 배걱하고 모든 · 축을 언1/1들의 시·싱·미학적 김·징괴. 시대적 23L, O-리3( 지.인지

리적 조 >에 맞게 세骨게 창조힌·니-'는 깃合 의미한다,(촹 펑, ]彈1: 주징촉1, 1994: 413에서 제인

- - ) L]고]고 민족적 힝식과 헌데적 미김合 4'조한 것이 최 에 긴설한 펭앙의 일<J의 신시가지

조성시-71이다,

-l;]-한의 주데분7-는 첫쩨로, 세데수에 의한 것이 있다, 이項은 칙은 세대 산림Y](한 동에 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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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주의적 이상各 실헌
.

하는 인간싱·의 사네는 다시 세 유형으로 나뉘어지, 칫째는 고귀한 희

생정신과 인간애를 구힌하는 사레들이 등장한다. 
"

순애동무는 핑범한 공민이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소박한 L]인이었다. 그리나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가장 어리운 순간 자기의 한 몸을

스스 럼없이 내멜 줄 아는 그 고귀한 회셍싱" 
" 

당장 피가 요구퇸디.고 하먼서 자기의 피를 서슴

없이 昏이. 넣어주었으머" 
" 

집딘·과 동지를 위하여 자신을 바칠줄 알았으머 특히 학생들을 위해

서라먼 사색도 열정도 사당도 낑·그리 바칠줄 아는 뜨거운 인간애를 지닌 교원이었다. 추운 Al

울날 체육훈런을 하다가 휴식시간이 되먼 학)g晋의 인 손을 품에 꼭 껴안아 A어주던 쵱·길년

동무, 학생들이 체육경기에 나갈떼1된 밥세워 체육복을 깨꼿하게 손짇해 주고 머리탄장도 곱게

해주머 L-1희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우리 조국의 미레를 내다본다고 하딘 그였다. 한 학AW이

입원慷을 때에는 품들이 구한 旦骨꿀과 고骨어족, 구미에 맞는 음식을 정성낏 해들고 이틀이

벌다하게 병원에 칠-아가 위로혜주어 환자의 친누나인줄 알았或다는 의료일군의 이야기55 
i(한접

a

의 사심V 없이 자기를 바쳐 남의 자식을 고스란히 키위낸 순금너성과 같은 사람들을 두고 가

징· 이.름다운 인간이라 말하는 것" 
"

언제니· 자신의 건깅-보다 민저 환자의 생1밍을 넘리하는 영신

동무, 그 나닐·에 헉명동지를 위해 바치진 피만도 14 唱로그렘이 되이 그에 의헤서 소생한 환자

들은 80어명어q· 된다" 骨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심을 버리고 티.인을 위헤 희AI하는 집단

주의적 이타주의가 높이 챤양되고 있다.

칩단주의적 이상의 두볜째 사 로는 2민일치의 이싱·을 싣省하는 이야기들이다.'ii인민7대의

안헤' 
' 

인민군데의 어미니'된 잉에외· 자랑을 지커, 너성들은 군복도 만들고 성능높은 무기외. 군

수품돌을 생산하여 전선에 且2다," 
"아들떨'이 

차리준 환갑상을 그데로 省어가지고, 군인건셜자

들을 委·아기· 띨파 고기미 국수와 콩나물을 데접한 이1]]니의 소헹에 대하어" 
" 

영악스런 일솜씨

&l·는 딜'리 무 겸손한 리촌옥 동무... 군민일치의 진통적 미풍을 꽃피워 인민7대를 정성낏 지

원하고" 
"

온 집안의 가보인 그것만은 인된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

군대동무들을 위한 일인데 이

게 71 아킵·%니·요. 조국이 있고야 집고 가정도 있지 않'겠나요' 간질한 기대와 애원을 담고 서습

일이 이 사연깊은 장롱을 대놓은 녀성" 
"속사리 
너성들은 치료에 좋다는 약을 구하기 위하여

項11리 삡-긷을 걷기도 하였고 자기들의 피를 꼽아 부상자들에게 넣어주기도 하였다,,. 자기의

몸에 딩-긴 불은 아링-곳하지 嗚'고 손으로 쥐-읍 2이모아 부싱'빙의 骨에 당긴 불을 찔다" 
i'

%--

촌의 너성들은 진선에 니.간 남편파 아들과 오삐.를 대신하어 식량증산으로 미제원쑤6들에 복

수의 죽음을 주지.리-2 하1친서 ·>Y밑·갇'이에 밀처니.실디." 
" 

깁창화 동무는 지난 10어년 세월 인민

군 [/-인들을 친동싱1처1% 이기고 뭏심량민으로 적(f 도외.주었다, 
'조국이 있구야 우리들의 @복

한 셍활도 있지 일'은기·'" 
" 

제촤공 깁-R너 동무는 아들 성복이기· 볼치의 병에 건렀을 떼에는 초

소에 달려가 아吾이 일미· 남지임'은 / (&1이나마 우리 딩을 반드는 충성과 효성의 한 길에서 참되

셜 수 있도록" 
' " 

징·군 께서 짖-아주신 내조국, 시.링·하는 고향띵·과 우리 가정을 지키지.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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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껏 농사를 지어 한알이라도 C-1 많은 쌀을 전선에 보내자'" 
" 

정녕 귀일 머리 희어진 어머니들

도 어머니라 부르며 밤들어가는 사랑하는 조국에 아들땋들을 바친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의 숭

고한 념원 속에" 
" 

리양주 녀성과 그의 아들 최학룡 동무는, 사회주의 건셜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하기도 했고 인민군구분대 방문에 지성을 다 바치기도 했다" 
'" 

난 그저 그 애를 낳았을 뿐

이지요. 다심한 손길로 키워주시고 공부시켜 초소에 내세워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영생의 언덕

에 내세워주신 품이 진짜 어머니 품이지요'" 
" 

평쩜한 가정부인에 불과한 내가 초급단체위원장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구, 그래서 지금까지 저축한 돈으로 군인건설자들을 위한 위문품을 마

련할 생각을 하였다" 
"

모든 녀맹원들은 인민군 군인들은 모두 다 친아吾, 친자식이라고 하면서

원호물자와 수백통의 편지도 썼다" 
" 

지금까지 인민군 전사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한 것을 자신들

이 최고사령관 동지의 충신, 효녀로 준비되는 길에서 너무도 웅당한 일로, 마땅한 도리로55 
t% 

전

쟁시기에도 후방을 지켜 싸우면서 인민군대를 원호하는 사업에 모든 것을 다 바振습니다. 그리

고 아들 다섯이 자라자 다 군대에 보냈고 모든 인민군대 전사들이 친자식처럼 생각되여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끼고 싶지 僧效습니다" 
" 

영예군인들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 넣으며 마을

별, 날자별 순회적 방법으로 그들의 리발을 책임질 것을 그 는 스스로 속다짐했다" 
it t 

가정부인이

라고 군사복무를 못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습니까, 저는 조선로동당원입니다'" 등에서 감동적으

로 표현되고 있다.

집단주의적 이상의 세번찌 유형으로는 군복무 중 불구가된 영예군인의 아내들 이야기를 들

수 있다. 
'" ' 01머니, 그 는 두 눈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소중한 두 눈을 바根어요. 그

런데 나는 무엇 하나 해놓은 일이 있어요 
'" " 

명화동무라고 남들처럼 건강한 남편을 만나 일생

을 고생없이 사는 것이 편한 줄을 모르지 않았다... 수많은 생각과 번민끝에 자기를 이겨 명

화동무" 
" 

생활의 길동무만이 아닌 투쟁의 길동무로 성장하는 자랑스런 안해" 
" 

병원식당에서 일

하고 있는 장성옥 녀성은 간호원인 자기의 딸 경희가 일생 영예군인의 안해가 되리라는 결심을

이야기했을 때 장한 결심을 했다고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간호원 리경심 동무의 어머니 리선일

녀성도 딸의 결심에 두말않고 찬성해 나갔다" 
"

긴긴 30년 두손과 두 다리가 엾는 영애군인과

함께 살아오면서 상업일군으로서 오늘까지 변함없이 혁명의 붉은 꽃을 활짝 꽃피워가고 있는

강연옥 동무의 소행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 방조를 받을 만한 권리를 가진 영예군인녀

성이 부모없는 둣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신성한 의무를 지닐 수 있었는가" 
" 

만약 자신이 조금

이나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고생을 한다고 후회한다면 나는 영예군인의 안해의 충성의 행군길

을, 한 순간도 지탱할 수 없였을 것" 
"앞 
못보는 영예군인 우영남 동무와 가정을 이루던 때까지

만해도 우리들의 가정생활이 이렇게 노래소리, 웃음소리 넘치는 화기애애한 랑만에 넘친 생활

이 되리라고는 생갹지 못했습니다" 
'"

군대누이'로 사랑스레 불리우는 장풍군의 김창화 녀성이

며, 희생된 남편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소중히 간직하고 예술영화 
' 

섕의 흔적' 주인공처럼 살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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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한 칭진 차내의 빅-창순동무.,. 곱산주의 헉IA가들의 뜨거운 인간에와 동지적 의리" 
it 

한Arn

을 영 군인 남핀과 합께 벡두의 정신, 군인정신으로 살아온 권순희 녀성" 
" 

영에군인을 위해 IA

벼싼 사링·을 바치는 것을 뭉당힌· 젓으로 어기머 영에군인 안해묀 긍지와 宅복에 젓은 아리따운

J1습,. 희초1의 서상)1 동무는 자기의 네 띨'을 잉예/인 게 시집을 보넸다" 骨은 모두 보통 사

립·으로서는 하기 어러운 결단을 내리고 영에군인의 이·내가 된 이성들의 희 징신을 높이 평가

하고 있다.

% 0 조직파 집단을 앞세-F미 지끼희생, 조러성, Kf율성을 기·지는 헉밍적 게급으로시의 노

동자상이다 (양성철 외, 1986; 이중, 1287). 즉 
" 조사7骨의 불타는 충성심, 누구나 한결갑이 시

의 엉 으로 살미 平 할 걷·各 의지와 긱'오로 
'희신의 
앞징·애서 달러나갈 조사공돌" 

'%IA의

꽂봉오리·趾을 교A교양하는 교31원으로 자라기까지, 지는 앞으로 높은 게급의식을 가지고 혁1:M

과 긴설에 몸과 마읍을 다 비.치쟀습니다" 
" 

한 셍을 후대교육에 바처오는 교A지.로서 사최주의

])(육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테 적극 이바지 하戚含니디·" 
" 

깁일셩 훈장을 수여반은 대성」A

업공장 위셍자기직장 2작업뱐장인 ·7]선숙동무는 공징'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rn혁신자로로 소

문났다" 
'" 

인 l 소비骨의 질은 그깃을 만드는 사림'들의 인민에 대한 관점과 사회주의에 힌신

복무정신을 말헤주는 깃이예요'" 
'4

농장로y자晋은 너지.니. 남자니. 할 것較이 다 뜨략또르를 몰

줄 일·아야 한다고 하신 O-la)이 수렁님의 헌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헤..," 
" 

정춘싣 동무 그는 한 가

정의 이미니이고 주부이기 진에 수딩님과 지도자 동지을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사는 인민들의

심부름군이었으1*1 군의 살림살이를 첵임진 어미니었고 주부었다" 
" 

해1'h'된 조국의 히·늘을 날고

싶어하는 나의 소1깅을 헤아리시어 조선의 칫 너성비힝1사로 키워주시고 전투에서 세운 자그마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이 공민의 최고 엉에인 공촤국 엉웅으로 내세위 주시었디·" 
'" 

사회주의애

서는 좋은 직업, 나谷 z ]업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무슨 직업이나 다 귀중합L]다,' 30살 惟]은 니-

이에 스스로 온돌 수리공이 되어 사회와 인1$을 위헤 일헤나가는 마유옥 동무는 공훈도시관리

공의 밍에를 지니고" 
"

구성순 동무는 두 아이의 어머니지만 비가오나 눈이오L}- 자신이 쇠돌생

산을 임진 펑·J/가 된 심정으旦 믹·징·길을 길었다" 
" 

경순동무는 너성吾로서는 선뜻 나서기 저

이하는 무궤도 전차$.진시.가 뇔 결심을 다破고, 그 는 드디어 남자 운전사-趾도 김·탄曾 정도의
- . 진기술괴. 수디기 ·3- 가진 2-진시-5L 지-리-d'디" b-의 시-베에서는 부·칟한 게-;g·의식괴- 딩' 혹은

사최주의에 대한 힌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 

너성들Y서는 선뜻 나서기 저어하는" 일에 직

극적으로 초]-이하2 혁신성이 높은 핑가를 반고 있다.

넷째로는 사회7의 대가족을 강1하면서 7'1통지 여서상 내지 성억할 분엽구조를 미촤하는

사레를 吾 수 있니-. 어기서는 뮤한사최를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비유한디·거나, 온 국·삔各 하

니.의 기·족으旦 M]A·힌·디·거니·, 31일성을 어)il이로 호칭하는 깃 등에서 
'

국가 가족주의' 내지 
' 

기·

족주의적 국가'의 이미·지가 강히-게 니·니·나고 있다 (이온죽, 1987; 19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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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가족정책과 콴련해서는 특별히 1980년대 이후 경제적 상황의 악화, 김정일 후계체제

의 공고화, 그리고 대외정세적 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사회주의적 가족원리가 점차 퇴조하는 대

신 유교적 가부장제 원리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상인, 1993). 곧 유기체적

가족국가론이 
'사회정치생명체론'46)과 '사회주의 

대가정' 개념에 의해 더욱 교조화되면서, 여성들

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이 추진되는가 하면, 사회통제와 사회부양 복지의 의무가 국가

로부터 가족 내부로 점차 이전하는 가족주의적 성향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조선녀성,의 기사에서도 추측해볼 수 있는 바, 먼저 가내작업반의 활동이 강

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런된 기사의 내용으로는 
"

(신발가내)작업반원들 모두가

가정부언들이었지만 가정 살림을 이웃들에게 맡기고 순천에 있는 신발 가내 작업반을 찾아가

여러 날을 두고 기술을 배웠다" 
"대부분이 

녀성이고 가정부인들인 조건에서 그들 자체의 힘으

로 양어못을 파고 물길공사를 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저마다 양어학을 배우기

위해 책을 보고 또 토론도 하면서 남모르는 수고와 땀을 얼마나 바치었던가" 
"평범한 
가정부인

인 녀맹원 유금봉 동무의 집에는 밤긋도록 불이 꺼질줄 몰愛다. 유근봉 동무를 비롯한 그의 가

족들은 돼지를 잘길러 검덕을 지원할 것을 결심하였다" 
"주체교육을 

밤으며 자라난 새 세대 청

년답게 자신의 안락한 생활이나 행복을 생각하기 앞서 조국이 부르는 가장 01렵고 힘든 초소에

서 아름다운 청춘을 바치고저 사랑하는 부모님과 정든 일터를 떠나 탄전으로 달려간 미더운 평

양 처녀들1 
5' ' t가촉지원대원들은 

지난 10여년간 그 01떤 보수도 바람도 없이 낙라의 철도수송

을 위해 曾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왔다" 
" 

옥정리 녀맹원들은 가정에서 쌀세간살이도 알뜰

하고 깐지게 하고 헌종이 한장, 한 그람의 헌 쇠붙이도 버리지 않고 수매하여 나라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5 
M

금골광부의 진실한 안해들이며 어머q들인 그들은 여태껏 광부들을 위해 하는 자신

들의 일을 다 응당한 것으로 여겨왔고 금골의 가두녀성들은 더욱 분발하여" 
"초급녀맹위원장 

우

영숙동무는 당의 의도를 관철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탄부들의 안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고 하면

서 녀맹원들 속에서 탄광지원의 불길을 세치게 지평을리도록 하였으며... 
"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은 사회복지 및 부양을 기꺼이 부담하고자 하는 사례를 미덕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바, 이는 다음의 기사 
" 

이웃들과 친척들은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듭을 키우겠는가고

걱정하면서 다문 멓이라도 애육원이나 친척집에 보내는 것이 01떤가고 하였다, 하지만 그 는 
' 

아

이를 키우는 일이야 우리 녀성들이 응당 해야 할 일이 아q나요. 이런 일에까지 나라에 부담을

주어서야 되겠어요555 
tI 

친부모가 되여 친자식처럼 키우는 착하고 아름다운 녀성들, 돌볼 자식이

없는 늙은이를 모시며 돌봐주는 녀성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 

마음씨 곱고 부지런하고 명랑한

46) 정치적 생명을 매개로 하여 어버이 수령과 어머니 당. 그리고 그 자식으로서의 인민대중이 
'

혈연적

인 관계' 혹은 
'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루자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 

사회정치생명체론'은 봉건유교적 전통과 공명하고 있다 (전상인, 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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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1순이, 자기 입맛을 岳구고지 수백리 민긷에 달리가 /%선을 짖·디· 밥상 올려놓아骨 기·륵한

처녀, 자기네 손너가 되%디·C 혠순이외· 함께라먼 그 어떤 벵도 털고 일어날 깃만 길·았다. 운신

못하는 할미니에게 세수도 시키고 음식도 미 어주어야 했고 시간맞취 약도 집헤야 健다,

쉽없이 횐.지.를 주물리주고 대소변도 반아니고 짐·시도 히리를 펄 사이가 餓었디·.,, 爭은 세상에

서 한 없이 살다 이한없이 간다. 우리 장군님께서 니와 같은 손 를 키워 보내주시어 일%] 힐육

없는 이 늙은 깃두 손너의 무島/L에서 눈을 진게 되楚구니-,,," 
" 20대의 젊은 너성으로서 . . , 옥화

녀성이 1·된 의리를 지커 유지·니들의 어머니가 된 그 갸륵한 미-(씨,,, 굉·복거리 건섣장을 칫·아

가 일손을 도와 띵을 횰렸으며 작입복들을 손질하기도 하었고 식탁을 푸짐히 하고 수1의墻레의

장갑을 기워주는 등.. 김옥화 녀성의 아름다운 공산주의적 품모는 히·L]·의 내기·정으로 화목하게

사는 헉밍적 동지애와 骨된 의리에 데힌· {모습이다" 동에서 질· 나타나고 있다,

한毛, 1980년데부터 가족관계의 가부장제적 촨우)을 모섹하는 파징에서 보다 복고지인 어성관

이 부각되면서,47) 일티에서의 이서싱·도 이D-]니, 누나, 며느리와 같은 가족관게로 場·원되고 있읍

을 볼 수 있다.

즉 
" 

어미q디·운 심정으로 어린이들에게 엉양가 높고 맛있는 읍식을 공骨하기위句"(A-치원 건

강관리원) 
ti마치 
알晋한 주부의 손길이 미친 부엌에 들어온 것만 같았고 단란한 가정의 웃음

소리 마저 들러오는 듯 싶었다"(북칭-철제 일용품곰장) 
" 

너성의 몹으로 남자들과 함께 어림고 힘

든 일, 궂은 일, L·1-른 일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전투의 깝짬에도 식당일을 도와주고 옷

가지吾을 말끔히 손질해주L 骨"(대규모 경글속 싱1산기지>실장) 
" 

명숙동무는 당이 맡거준 이

새로운 초소에서... 집을 떠나 출장온 사림·들이 사소한 팔편도 느낄세라 디·심히 보실·피주는 그

의 정성에 감동되여 손님들은 7구나 卷어미니, 친누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틴·괭· 어관첵

임자) 
u 

저는 앞으로 A-리를 찾아오는 수밀'은 외8의 벗듈에게 봉사를 디 잘하여 에로부터 
'

동방

에의 지국'으로 그 이름이 높았고 티없이 뀌'고 깨丑한 링[심과 도덕을 인간이 지녀야 管 가장

큰 미딕으i끄 어기미 힝·유해 온 조선니성들의 아름다운 兮모를 A극 심·a-1 사최주의 도덕 기풍을

촬짝 꽂피워 니.가凍슴니다" (고리호텔 종사자) 둥애서 볼 수 있듯이, 소위 O-1미니로서, 누이로서

의 이성q.움의 미덕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원-하는 이성의 이미지·흐 표힌하는데도 질· 나티-11{ 있디. 
" 

원 욕심이 嗚 1 내밀싱이 있

어 한다하뻔 꼭 헤내고말며 일을 벌리 놓기도 질·하고 거두어 들이기도 잘하는 
' 

살립군 지배인'"
" 

환자의 친누나인줄 일-았兎다는 의료일군의 이야기" 
" 

남5들의 일이자 자기 일이)1 아들들의

일이지· 자기 11 일旦 여기고 있논 s·골의 너성骨各 광·부晋의 친어미니, 친누이가 되어" 
"제대1]]1

47) 1980h·l 이우 북한이성돌의 모)$으i쵸 김인셩의 이머니 깅'빈·석, 아내 김정숙이 부기'되고 있는 것

V 이외. ICY)·히·지 임'디-. IL 1 1[힌·의 卷·지매체 및 Y싱·매 들은 시·회7의 이넘에 의린- 일정힌· 이吟징'

치없이 이성의 
·1骨3'> 
지위피. 익할을 표힌히·)I 있기도 하다 (이온죽, 1993). 김인성 가족과 괸곡'1된

이싱·적 이성상에 데-헤서는 <T!-록)E 2>-趾 침·조힐' 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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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을 탄광합숙에 풀어놓은 제대군인탄부들의 옷도 남몰래 깨끗이 빨아 손질하여 칼낳처럼 다림

발을 세웠고 친누이의 심정으로 탄부들의 옷도 몸에 꼭 맞게 지o]" 
" 

지성껏 마련해온 국수감으

로 맛있게 차려준 농마국수를 받아 안으며 전사들은 고향의 다심한 어머니를 생각兎다. 깨끗하

게 빨아서 손질해놓은 백포며 베개, 작업복과 목달개를 받아안毛 순간에도 전사들의 눈앞에 떠

오른 것은 정다운 고향의 누이모습이었다" 
'"

군대누이'로 사랑스레 불리우는" 
"후방의 
녀성들은

' 

인민군대의 안해' 
' 

인민군대의 어머니'된 영예와 자랑을 지켜" 
"어머니의 

뜨거운 정성에서 군

인들은 고향집 친어머니의 정다운 손긷을 느꼈던 것" 
"병사들이 

어머니라 다정히 부르는 그 부

름 속에는 얼마나 따뜻한 혈육의 정과 친근감이 넘쳐흐르고 있는 것인가... 진정 그가 군인들을

위해 하는 일은 동생을 보살피는 친누이의 심정" 
" 

제화공 깁금녀 동무는 인민군 군인들을 모두

제아들처럼 사랑해 왔으며" 
"

인민군 군인들은 모두 다 毛아들, 친자식이라고 하면서" 
"군의 
삳

림살이를 책임진 어머니였고 주부였다" 둥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관계를 사회관계로 확대적용

하면서 사회주의 대가족의 이상을 전파하고 있다.

끝으로 이상의 사례에 대한 행간읽기를 통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갇등의 소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집단주의적 이상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이면에는 오히려 가족이나 사사로운 인

간관계를 우선시하는 현실과 집단주의적 규범이라는 담위 사이에서 갈등이 잠재되어 있을 가능

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 

내가 할머니 구실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이겠q 손자를 안고 볼을 비

비는 것이겠니 , , . 나는 어떻게 해서나 올해 농사를 잘 지어 어버이 수령님과 당에 기쁨을 드리

는 것이 할머니의 구실을 하는 것"이라는 기사에서는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와 당에 충성하는

할머니의 역할이 대비되고 있으며, 
" 

정춘실 동무는 녀성일군이다... 그는 한 가정의 어머니이고

주부이기 전에 수령님과 지도자 동지를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사는 인모{들의 심부름군이었으며

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어머니였고 주부였다"에서는 한가정의 어머니/주부와 인민의 어머니/

주부가 대비되고 있다. 또한 
" 

명화동무라고 남들처럼 강한 남편을 만나 일생을 고생없이 사

는 것이 편한 줄을 모르지 앞았다... 수많은 생각과 번민끝에 자기를 이겨 명화동무" 
"자기자

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예군인을 위해 값비싼 사랑을 바치는 것을 웅당한 것으로 여기며

영예군인 안해된 긍지와 행복o)] 젖은 아리따운 모습"의 기사에서는 영예군인의 아내가 된 이들

의 숨은 갈등이 그려지고 있음에서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를 읽을 수 였다. 
"사회주의에서는 

좋

은 직업, 나쁜 직업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무슨 직업이나 다 귀중합니다"하는 
"

스스로 온돌 수

리공"이 된 여성의 강변에서도 갈등의 소지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는 남너 둥, 어성해방의 기치가 강조되고 있는 이면에 여전히 가부좡적 성차별주의의

뿌리가 남아있음을 엿보게하는 기사가 눈에 띄인다. 이를테면, 
" 그에겐 시간이 많지 못兎다. 집

에는 늙으신 시어머니와 자식들이 있었으며 한 가정의 주부로서 할 일이 많았다." 
'"

젓먹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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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머 뜨락또르를 111]우戚다고 아曾티·굴 에쓰딘 그 징열은 다 어디짓·는가, 빌겯이 도중 죽은

뜨락또르와 씨릅질을 하다가 미애아비지의 도움을 반기로 겯십했으나 징작 곤히 <l·든 납편을

보고서는 차미- 께울 수가 일이 문밤에서 마읍 조이딤 침을 잊玆는가'" 
w 

가.정 살림을 이웃들에

게 밑·기고" 등에서 볼 H% 있旻이 가사는 이전히 어성의 g 71이 분1·6하며, 가정부인에 대한 비히.

직 표힌 
" 

횡h)]한 가·정부인에 불과한 내기·" 
" 

남편의 뒷바라지나 하는"{S)둥에서도 전통적인 가부

장적 이데올로기의 잔제를 볼 수 있디..

여기서 북한여성들도 자신의 일과 가사의 책임을 둘러싸고 부부간에 갈兮이 잠· 헤 있읍을

엿보게애주는 기사도 曾견되고 있다. 
"

무궤도 
·{치·운전사가 

된 깅순 동무는,,. 가정을 이무게 되

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1의 운전사/%1활이 끝나리라 AI긱·'穀다, 남핀도 운전대믈 놓을 깃을 -C

히 비.랐디·. 그리다Ll·니 잡다한 기·정실·림은 의레히 납핀에게 밀이 차레玆다"는 사레가 그것이다,

부부간에도 갇둥의 소지가 A·제되어 있음은 곳곳에서 감지시고 있는 바 
" 

우리 사회의 부부라
된

먼 갇은 길을 힌·께 가는 헉명적 동지관게로 발진시겨야 한다고 셍1긱·해요. 길혼했q-고하어 지글

Z])속되는 생활에 만족헤서 자기 아내의 잔재된 창조 가능성을 외먼하는 남자는 자신의 장레

에 한 발 
·1적 전망에도 게으旦기 l]].런h]니q·" (작가 휭석엉숴방대책위원최 g읍, 19939435)

와 갑은 주장이니. 
"

보통 징싱·적인 가정에서도 잘 맞지 잎'는 가 있는데 하물며 명에군인을 11

겨며 생)활하는 과정에야" 둥에서 엿볼 수 있다.

3. 북한여서의 남한어성에 대한 의식
「조신녀성,의 기사 가운데 남한여성을 다루고 있는 경우는 모두 18펀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 各은 <표 3> 정리되어 있디.. 남한여성얘 대한 기사는 1彌9년에 1핀, 1990년, 1991넌에

지· 2편섄>, 1992년에 3펀, 1923넌에 5 ], 19949에 3핀, 1995닌에 2포1 수록되고 있다.

납한이싱관런 기사를 통해 간접적으旦 추론헤볼 수 있는 바, 북한어성들은 남한어성에 데헤

雨價的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旻 하다, 즉 여진히 제국주의적 칙4 라 압비- 서 벗어니.지 못하

고 있는 넘한여성의 비%·한 처지에 데해서는 동징을 IL하먼시 상내적으로 북한식 사최주의 체

제의 -(윌성을 김·조하는 동시 , 다른 한9으로는 남한이성의 운동 한1량에 해시는 비교적 높

·오. 펑가骨 내리고 있디-,

민저 남한여성을 7정하는 기사의 내용을 보먼, 
"

님-빈-부 니성들은 오늘날까지도,.. 온갖 구속

과 사최적 분평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비침-한 생脅을 깅·요당하고" 있으미 
"

남조신의 수빌은

이싱들은 최하춤의 한 존제로서 결喜히.1/f 직71을 언지 못하며 이미 직7]을 가지고 있었모1 니성

m

48) 독기할만한 깃은 1모든 骨에시 
'

인민'괴. 
'

니성'이 c /省되이 사- 된다는 짐이고, 이미니 흑은 이.내旦서

의 이성상이 중심이 되닌셔 미A<이성이나 이혼한 이성에 내한 기사는 거의 칫·아보기 이럽다는 71이

다. 또 한가지는 이셩을 지칭하는 내1$사가 
"

L:t
"

라는 점이 주목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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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해고당하고 말며" 특별히 
"

남조선녀성 로동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보잘것없는

기아임금을 받으며, 심지어는 외국호색관광들과 특권층놈들의 롱락물로 노리개감으로 짓밟히고

9)다..." 나아가 
"

남조선 녀성들은 정치적으로 무권리할 뿐만 아니라 로동생활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항시적으로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 법에는... 남녀평둥을 규정해놓았으나... 그

것을 실행할 의사가 꼬물만치도없는 조건에서 남녀평둥은 빈 메아리로 되고 있다". 또한 
" 

이

남에는 녀성이 있어도 녀권이 없고 아적도 가부장제의 보수성이 녀성들에게 종속을 강요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제도적 불평둥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 37 북한여성의 남조선 여성들에 대한 의식

년도(호) <제목% 남조선여성들에 대한 의식

2989(3) <날을 따라 앙양되는 남조선 녀성들의 투쟁%
"

남조선 녀성운동은 각 지역별, 계층벌 녀성들을 광범히 안입한 조직적

인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남조선녀성운동이 반미자주화에로 나아가
는 흐름에 당당히 합세하고 있다는 젓을 말하여 준다... 남조선니성운동
에서 주목되는 것은 투쟁의 형식과 방법이 지난 시기에 비하여 더욱 다
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5990(2) <끝似는 긍지, 보람찬 삶>
"

남반부 너성들은 조국해방 45년이 되여오는 오늘까지도 식毛지적 및 봉

건적 착취와 압박, 온갖 구속과 사회적 불평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비

참한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남조선 녀성들이 오늘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나.., 참된 권리와 행복을 누리자면 반미 자주화와 반파쑈 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990 (4) <남조선녀성들도 투쟁의 광장에2
't

남조선의 수많은 녀성들은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인간, 최하충의 한 존

재로서 결혼하면 직업올 얻지 못하며 이미 직업을 가지고 앴던 녀성들
도 해고당하고 만다,.. 녀성들의 인권이 얼마나 여지웠이 짓밟히고 있는

가를 말해주고 있다... 낱조선 녀성들은 이러한 굴욕적 처지에서 벗어나

기 위하여 분연히 떨쳐나서고 있다.., 사랑스럽고 귀중한 아들 딸들을 앗
아간 파쑈의 무리들에 대한 증오와 원한으로 하여 남녘어머니들의 가슴
에 가 꿇고 있다..."

1991(4) <항쟁의 대오에 떨쳐나선 녀성들%
t;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인면대중의 결사항전의 투쟁속에는 녀성로

동자들은 물론 간호원, 녀대학생 심지어는 가정부인들까지더 굳건히 서

있다. . 목숨보다도 귀중한 것이 자주이고 민주이고 통일임을 심장으로

자각하였기에 수많은 녀성들이 파쑈 총검의 숲을 헤치며 서슴없이 투쟁

의 길에 떨쳐나서고 있는 것이다... 련이어 일어나고 있는 분신자결 사건

과 렬사들의 희생은 광주를 피로 물들인 살인자 로태우 파쑈당을 그대

로 두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자각한 낱조선 녀성들의 분노와

항거의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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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6) 4주체斗상各 따라 배우는 님'님의 너성늘>
" 

남조선 너성들속에서 주체사상을 따라 MI]우는 사업은 지식인, 로동지., y
1긴, 종교인, 가두니성 동 긱'게긱'충 니성들 %에서 팡범위하게 1敍어지]1 있

디·... 영생볼딜의 J'-체샤싱'은 남조선 니성들· A-에 깊이 파악될수록 커다란
견인릭을 가지고 그들의 사상의식各 근본31으로 진환시키고 . . . 주체사상은

답조신 인t;l)들의 투 의 지키이 되고 있으머 남조선너성운동을 추동하는
불릴의 힘의 원친으로 되고 있다..."

1992(3) %조신너성들의 존임을 짓旨은 일제를 단죄한다%
'"

종군위인·부'에 데한 일제의 야수리 만행욘 국기·귄럭에 의하어 깁·급된 싱·

테에서 김·행毛 조직직인 집딘·강간, 骨간이였다, 1)승도 낮을 붉힐 일제침략

군의 만헹은 극악한 )1죄이며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국악한 벰

죄이머 인%에 내한 모M으로 된다,,."

1992(4) 4날로 와대되는 님·조선 니성들의 투 %
" 

최근 남조선 녀성吾의 투1에서는 지.y적이머 진보적인 딘·체들이 적극 출

힌하고 투 의 징치적 성커이 강화되는 것과 같은 주목되는 헌상돌이 니.타
니-고 있다‥반미투 과 힐께 녀성단체돌의 

'

조국통일위원회'싣치와 남북L]
성늘의 긴·vr昏일내촤와 접촉싣힌, 반통일 악빕인 국가보인·l% 칟페외. 방

북인사식방 투젱 둥 남조선 너성돌 속에시 조국의 자주허 통일을 위한 平
도 진레없이 화되고 있吟."

1222(4) % 민주의. 통일을 위한 투쟁데오에 서서y
"

오높 났조선의 수1&'은 너성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의 뒤를 이어 나라의 자
주, 민주, 통일을 위한 平젱에 과깁'히 니.서고 있다,,. 입종석의 이미니만이

아닌 남녘의 수協'은 어머니들이 민주와 통일은 온 민중이 떨치나 씨合

에만 이+어진다는 깃을 픽신하미..."

1努3(2) 돈에 필·리는 녀지-돌>
" 

남조신에서는 수 많F 사람돌이 원자리가 엾이 고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V L1성骨의 처지는 더욱 디 비찹하다.,, 남조신너성 로동자들은 최저싱)게
비의 ( )분의 1도 못되늠 극히 보잘것但는 기이·임 을 빌·으며 심지어는 외
국호섹관쌩-들과 특c(-1층(들의 骨릭'볼로 노리 깁-으로 짓밤히고 있다..."

1993 (d)
1 짓 되는 旦동의 7:{리5

' '

4 오눌 넙-1신 너성骨은 정치적으로 무권리힐· 岳만 아니라 로동생활에서 심

한 차벌을 IA'고 있으.떠 힝·시적으로 셍존권을 위협당하31 있다,.. 
' 

켜6L징'에
는 님'L]긴·에 취입조d이니. 로동조건, 임骨 등에서 차이를 두면 인·핀다고

i(·정헤 놓았지만 
' 

빕'을 71행하는 괴뢰들이나 자본가놉들에게 그것을 실헹

한 의사·가 보물t간치도 없는 조긴에서 
' 

님'너펑동'은 15 메아리로 되<11 있

니.,,. 님'자들과 A긴·이 시 1올 치고 31학해서 똑같이 骨록금을 내고 힉·교를

다닐는네 너자들은 이%1게 푸데접을 It고 있는 것이디..., 남조신 너성듈욘

생管제기읍 통하이 남조신의 시IVJ지통치와 l;11 1민적 체제를 - 1내로 누고서
는 니성해방도, 자7-, 민주, 昏일V, 이룩일· / 없다는 것을 자긱·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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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5) <이북은 민중의 락원이고 녀성들의 천국이다>
" 

이남에는 녀성이 있어도 녀권이 엾고 아직도 가부장제의 보수성이 녀성들

에게 종속을 강요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제도적

불평등이 조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북 녀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정계와
전문분야에서 자기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운

영되는 탁아소와 유치원이 있어 결혼한 녀성들도 마음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참말로 이북은 민중의 락원이고 녀성들의 친국이다."

1993(5) 4무참히 버럼받는 남조선 녀성들>
"

오늘 공화국 북반부의 녀성들은 나라의 꽃, 생활의 꽃으로 떠받들이우며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참된 希의 보람과 행복을 누려가고 있다. 그러

나 한 지맥으로 잇당은 남조선에서는 녀성들이 사회적으로 천시되고 있으

며 온갖 불행을 겪고 있다..."

1993(6) 4광주인면봉기후 사회의 만주화를 위한 남조선녀성들의 투쟁%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 녀성들의 투쟁은 더욱 장성강화될 것이며 녀

성들의 거세찬 투쟁은 민주적안 새 사회를 반드시 안아오고야 맏것이다."

1994(2) 4돈에 팔리우는 녀성들%
"

오늘 남조선에서는 녀성들이 정치적자유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유련당하고 있으며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수백명의 녀성들이 노여1처럼 팔려가고 있는 것

은 녀성들이 하나의 
'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 기지촌에 끌려간 녀성들은 성적 노리개로 전락되여 온갖 수모와 천대

를 받고 녀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 경기도 동두쳔

미군기지에서 있은 윤금이녀성에 대한 살인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1994(2)
4남편의 뒤를 이어>
t; 

최근 남조선 녀성들 특히 주화투쟁에 남편을 바친 녀성들이 남편의 뒤

를 이어 민주화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 있다. 그것은 생활체험을 통해
'

문 정권}의 허울을 쓴 김영삼 일당에 기대할 英이란 아무것도 없고 오적

투쟁만이 살 길임을 절감했기 때문"

l

IQ94 (5) < 공부하고 싶다>
(4 

남조선 녀성들은 어린 자식들을 근심걱정웠이 공부시키려면 남조선 괴뢰

정권을 타도 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고 투쟁애 떨쳐나서고 있다."

1995(2) <불굴의 기상을 떨친 전인먼적 항쟁%
t4 

세계를 격동시킨 4월 인민항毛의 준엄한 나날에 남조선 녀성들도 남자들

못지않게 용감히 싸워 조선녀성의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35년전

항쟁의 거리에서 4, 19 용사들이 퍼타게 절규한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의

숭고한 념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조선에서는 의연히 미제

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파公 폭압통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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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3) 3사에 길이 IV닐 괭·주인민%기)
" 

너싱들도 y기군·v들과 省'께 용진'히 싸웠으미 또한 이들은 시위군중들에

게 식시‥趾 넌'라다 주211 고무헤주면시 시위자든의 기세를 돋구어 주었다‥
니내학셍)骨욘 데학가와 거리들에서 꼭.숨V 두리움없이 싸7고 있으며 아들
과 납-y[1들을 平毛의 단에 바찬 너성들도 u 들이 섰던 투젱의 대오에서
과김·히 씨.-(고 있다.,."

團 團 . . . 團 團 蟲 團 . 盧 . 龜 . m A. -
'

w c 
'

w cu 團
- - - - - - - - - - -

醫

- - - - - - -

이들 기사에 니·티·난 남한 이성들의 이미지는 자본주의적 착취의 희AI양이자 남너 차별의 피

생지·요, 싱의 상품화의 대상이자 모든 먼에서 수동적이고 보조적인 역할 묶Crl 인간디.운 삶을

엉위하지 $하는 모습으로 L'1리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의 길몬은 거의 예외임이 북한 이샹들이 일마나 많은 시헤를 국가로J/터 반고 있

는가를 깅-조하먼서 )E든 사회주의권을 통틀이 북한여성들의 상대적 지위의 우일성을 내세우이
'

남조신 l<1성들로 하어3 반제국주의의 기치롤 내김고 주체사상오로 7장하여 사회주의 혁떵

건설애 동호]-할 것을 촉구하는 깃'으로 끝맺고 있다,

반먼에 남한이셩의 운동 억링에 데해서는 비교적 높은 필기·를 리고 있는 듯 하다, 즉 
"

지

역省, 게충별로 니성들을 광11]히 안입하는" 조직적 ttl성운동을 궁정적으로 펑기.하고, 굉·주항젱

뎡'시 
" 

너성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간호원, 너데학셍 심지어는 가정주부까지 자주, 민주, 통일을

지힝·하는 인민대중의 권사힝·전의 투쟁 속에 서있었으"을 찬양하고 있다, 나아가 남한이성들이

고용차밍 ]싼대운동, 농민운동, 민주촤 운동 昏에 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참이하는 자주적 진보

적 도에 대해서는 동조적이고 우호적인 입장믈 취하고 있다. 또한 민주촤 운동과 통일운동을

하는 자A들의 뒤를 이어 사최운동에 참여하 핀 어머q晋의 모습에 대헤서도 긍정적인 시선

을 보내고 있다.

어기서도 기사의 마무리에는 이러한 투젱이 더더욱 확대되기 위헤서는 
"

영생]불민의 주체사

상을 배울 것"을 제안하고 있다. T·1한 제안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표현으로서 사최의 주인으

로 당당하게 사는 여셩·들은 11사하는 
' L)·라의 꽃' 

' 

셍활의 資' 등은 다소 $소하게 느껴진다,

지if까지 「조신니성,의 기사를 통해 북한어성의 의식의 한 난면을 해석헤보는 작업은 시도

해보있-디·. 이로부티 /(러지는 북한여성의 모습은 지극히 정힝화 되이있으띠, 기사의 내- - 과 U

것의 진개 1-M'식에는 일정한 페턴이 발3포1다. 
'

한미·니로 ·!1한어성의 이성의식은 여티·의 사최주의Yl 여성들과 [J]h찬가지로 C동지-로서의 계

김-의>'에 비헤서 주체적 
' 

이성·의식'에 데한 인식은 거의 숨기저 있다고 볼 수 있다. 21 이1-로

는 북한서 사최주의체제에서 식-별히 >J'조되31 있는 
' 

사회주의 대기.족' 및 
'

J/단주의의 이상을

구·헌히·Ac- 공산주의적 인간힝' - s-로부터 -H-추해볼 수 있다.

북한이성의 의식2 · 조에는 - 비단 이성에게만 [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런의 위게시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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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최고 위치에 김알성과 길정일 그리고 당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거의 모든 글들이 .
% 

길일성

어버이', 
' 

어먹니 당' 등으로 시작되고 또 끝나고 있는 것에서 쟐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여성들

은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담을 마치 친아버지, 친어머니처럼 여길뿐만 아q라, 주체사상과

당의 교시를 적극 실천하기 위해 인민군대를 지원하고 사회주의 건설힌장에 원조를 아끼지 않

는다. 이 때 여성들은 군인들의 친 어머니, 친 누이가 되고 건설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군들

의 어머니, 누이가 된다. 이 모든 행위의 근저에는 아버지 김일성과 어머니 당에 
' 

기昏'을 드리

는 충실한 효녀가 되기 위한 효심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역성들이 사회주의의 이상을 몸소 실毛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과

업의 싣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남편과 아들을 보조하고 여성으로서의 희생정신을 발취하는데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식에는 어버이 수령과 어머니 당에 기昏을 드리는

충신과 효녀가 되戚다는 생각과, 개인의 안락과 행복보다는 인민과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

는 집단주의적 이상이 크 게 자리하고 있어, 여성들 자신이 수행하는 일의 차별성에 대해 비판

을 제기할 가능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

북한셕 사회주의 대가족 의식"은 어머니로서의 여성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자녀

를 교육할 때에도 자기 자식이 아니라 당과 수령의 자식으로 키울겻을 요구받는다, 리하여

자녀들은 한 가정의 아들, 딸이 아니라 국가 · 사회의 아들 딸로 성장하여 가족보다 국가를 먼

저 생각하는 사회주의 전사가 되는 것이다. 이루 인해 북한여성들은 노동자로서의 자신과 어머

니로서의 자신 리고 여성으로서의 자신 사이에dI떠한 분열도 경험하지 않고 
It

공산주의적 인

간형"의 실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통합될 수 있으리라 본다,

4. 결론 및 제언
「조선녀성,의 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유추해볼 수 있는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민저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을 이해하는데는 맑스적 인간이해가 상당한 적합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에서는 서구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공사영역의 이분볍 곧 공적영역-생산

영역-남성영역 대 사적영역-생물학적 재생산(출산)현역-여성영역에 입각한 여성억압의 보편성

에 대한 인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공사영역이라는 표현도 물론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 보

다는 노동하는 인간, 사회주의 혁명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인간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사회주의의 온정적 가부장제가 매우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여성들

은 수령과 당의 시혜에 한량없는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대가족 하에서 전체는 개

인을 위하고 개인은 전체를 위하는 공산주의적 집단주의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 부자의 교시 및 언행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교시 및 언행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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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어성관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5가지로 나누어지는 바, 칫째는 
" 

어성의 떡화 賀 로동계급

촤"요, 骨째는 사최주의 혁명건싣에 동참하는 여성, AW째는 사회주의 이성해방 및 냠녀핑둥을

닐·성한 여성, 넷째는 공산주의 건설자를 of육하는

� 

O-1머니로서의 어성 그리고 디.섯쩨는 깁일성

의 기.부장적 온징주의의 시헤자로서의 여성이다,

이로부터 북한에서는 여성의 혁빙의샥 14 노동계骨의식이 이성의식 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식빈지 반제반봉긴 상毛·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커준 수링의 은헤를 강조하기 위한 배경 하에서

만 남너펑둥 및 이성헤방의 의미가 깅·조되고 있,음을 엇볼 수 있다. SE한 전시체제가 부딘·히 깅·

조 시고 있는데서, 이성의식과 관련句서는 싱·딩'히 혼랸퇸 이중의 이님을 전달한 가능성이 높음

을 짐작 한다, 즉 71시체제와 길·은 위기싱·촹 서는 전통적 가부장적 가치%l-이나 맹목적 애y

심이 깅-조되게 u}-린이다. 이러한 싱·힙· 시 어성들의 권리를 주징·하는 것은 비애 f적이거니- 이

기적인 헹동으로 간 될 뿐디러, 성 차벌을 위시한 어성문 는 주변화함은 물론이다.
a

한편 공산주의 긴설자로서의 어머니 역管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가정의 익명촤를 통한 전

체사회의 헉떤화를 명분으로, 주체사상 교육을 위한 자녀교육의 공공화 및 집뎐촤를 추진함으

로써, 여성의 노동게급촤로 인헤 야기될 수 있는 역할갈둥의 소지를 적이도 이데올로기 측먼에

서는 효 적으로 등제하고 있는 듯하다. 동시에 국가 사최주의하에서 전힝적인 온징적 가부장

가 북한식 사최주의에 독특한 
" 

개인숭배"와 상보직 관계를 이루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삭은 
「조선니성,의 이상적 사레를 데룬 기사에서도 충실히 반엉되고 있다. 즉 수령

과 딩-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성돌, 집단주의의 이상을 실헌하기 위헤 군민일치의 정신을 骨소

실친하고, 엉에1인의 아내가 되머, 힉신적 R의식으로 무장한 노동자가 되고, 나아가 
'[사회

주의 대가족"의 일윈이 되는 여성들의 사레가 감동적으로 메시되고 있다,

1러니. 이 과정에서도 집단주의의 이상피. 가족 및 사사로운 인간관게에 잘리는 힌싣 사이에

는 일단의 갈농의 소지가 ·잠제되어 있으머, 여성을 비하하는 표호1이라든가 어성에게 주어지는

과중한 익할부답, 그리고 가끔 모습을 드러내는 부부간의 긷'동관게 속에서 북한이성들이 안고

있는 여성분제의 9·1친各 엇볼 수 있다,

이들 북한o]성을 1991년 5월 납한이성들이 처음 만났을 떼 느낀 것은 표먼적 이질김 속에 숨

기진 내면쥐 WA김이있데고 한디·. 즉 북한61싱晋의 표먼에는 북한&l 사회주의 이념은 칟지히

네먼촤하이 호전적이51 투쟁적인 It솝이 니-타났으나, 내먼에는 반세기 동안 피부 세게와 고립

된 페쇄사최에서 살이.오변서 우리 전통사회의 기·치관과 唯동그·범을 그1-대로 긴·적하고 있는 순진

히. )서도 소)L)j·한 모 %을 김-추고 있었다는 지직은 새거볼 만혀·다.

딘· 여성의 위치오]- 억管에 괸·한 한은 사최주의냐 자본주의니·를 떠나 가부징·제리·는 틀 속 서

규정되고 있는 가능성이 빌'조[되있으니·, 어기서도 님'힌·이성들은 가부장제의 이성억7]적 요소를

니판·적으.V 벼-라보기 시작한 반면에, · 한이성듣은 가부징'제의 온정주의를 A]일성 수렁의 은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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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받아들여 오히려 고마와하고 있다는 괴리를 보이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지급까지 남한과 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사회체제 하에서 반세기를 지내왔

다. 때문에 같은 민족이면서도 남북한 주민들은 매우 이질적인 사회제도 및 문화 속에서 가치

관, 행동양식. 나아가 일상생활의 규범 등에 있어 외국보다 더욱 심각한 괴리헌상을 보이고 있

다. 따라서 통일의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에 여성을 적극 포함시킴

으로써 실질적인 사회통합 과정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활용해야함은 재론의

여지가 似다,

이 과정에서 현재 남북한 여성들 사이에 놓여있는 의식의 거리를 측량해보고, 나아가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지향해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여성들의 의식을 
"

다양성이 공존하는 통합"으

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젓이다. 이 때 남북한 여성이 함께 만나 
" 

해방된 의

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의사소통을 가능케함 
"제3의 
입장"을 정립하는 작업이 따라야 할 것이

다.

여기서 북한여성의 여성의식 속에 담긴 바 
"

생존경쟁억 애초부터 배제된 상황에서 어느 면에

서는 우리들보다 순수하고 이해타산이 없는" 면이나 (작가 황석영석방대책위원회 엮음,

1993:28) " 어러운 여건 속에서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럼과 인간성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알지못할 집단적 열정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개인적 도덕성" (작가 황석영석방대책위원회 엮음,

1993:76)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지나친 개인숭배나 사회주의에 대한 우월감, 집단주의, 순종 및 동조, 헌신을 강조함으

로써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개연의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무비

판적 수용 등은 여성의식의 발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여성의

식과 관련해서는 가부장제의 온정주의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 

허위의식"(false COIlsc iousness)을
;; 

의식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한여성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

정관념 및 편건의 내용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되어야할 과제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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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김정일정권은 안정적이라고 지적되는 전체주의 정치체제의 특서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주

의 붕괴의 원인들이라고 지적되는 조건들을 거의 충족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북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기본 틀을 분석함으로써 킴정일정권이 존속할 수 있는 변혁의 역동

적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김정일은 체제를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을 것인가 체제의 변혁

은 가능할 것인가를 분석한다. 둘째, 북한정권의 존속을 위한 정책선택의 범위를 예측하며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정치체제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브르제진스키의 전체주의를 유지시켜 주는 속성을 중

심으로 체제에 중압을 가하는 역동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체계론적 분석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체계이론은 중컬적이고 계열적인 위기적 원인들의 역동적 전개과정을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한 체71]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적 틀을 제공해 주는데에 유용한 이른적 틀이 될 수 있다, 특히

체계진동이론은 정치체제의 번동을 설명하는데에 있어서 체계 내부와 환경에서 일어나는 정치

적인 동요로 인한 중압의 근원들을 권위당국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과 체계의 자체변환과정을 통

한 대응과정, 그리고 소극적 환류와 적극적 환류과정을 통한 체계진동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포괄적인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북한정치체제의 변동에 관하여 이들 이론을 사용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사회주의 붕괴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은 개인의 이윤동기의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로 든

다, 공동소유제도는 자원을 가장 합려적이고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하는데에 필요한

동기와 욕구를 이완시킨다. 따라서 공동소유제도는 개인소유제도에 비하여 비효율적이 될 수

밖에 銳다. 생산수단이나 재원의 사용, 혹은 자원의 사용을 사적 소유제도로부터 멀리 가져가면

갈수록 합리적인 宅제활동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Hayek 역시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

성 때문에 사라지지 않으뎐 안될 운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일정권은 군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군부에 호

의적인 다양한 시책들과 중첩적으로 짜여진 단군 겸직제도에 의해 군부 지도자들로부터의 충성

을 확보하는데에 성공했다. 그래도 김정일은 여전히 여전히 군부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

하여 군부대 시찰을 자주하고 있다. 공산주의체제에서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김정일정권은 체제 안정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 즉 경공업 제일주의를 통한 주민복지정책, 테

러적 경찰통제제도, 군부의 지지, 권력집단의 깁정일 지지 등을 확보하였다. 헌재로서는 김정일

정권 대항하는 군부의 반란이나 쿠데타는 혹 민중봉기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김정일체제의 불안정 요인들은 여전히 상존하여 체계의 진동확대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m 김일성으로부터 정권을 세습하였지만 김정일의 북한통치에 대한 정통성이

결여 되어있다. 길일성과 함께 오巷기간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제도적으로 최고 통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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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에 있다는 것 뿐이라는 야짐을 가지고 있다.

이외- 함께 김정일을 지지하는 A딘·晋의 Y1럭투毛은 J]정일이 조정에 실패할 깅-( 대규모의

정치번동을 초레할 가능성正 31여주고 있다. 특히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야 히.는 김정일로시는

군부의 강'겅파를 제이힐 능럭이 헌제見서는 미昏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부와 정무원은 김

정일과만 종적으로 인결되는 각각 밀도의 정첵을 추진하고 있어서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갈昏가

선7로 니·티·니·고 있다. 이익집단적 길'등의 소지를 보어준다.

중앙통제경제적 운엉체제를 기‥지고 있는 북한판旦들의 무정부직 경제운영은 북한 깅제가 통

제 불가능의 상태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준q.. 이미 개인의 자영업이 상딩지 닐·이 나타나고

있여서 북한의 개방된다번 북한 쥬민들은 자본주의적 Arn骨식에애 상딩·히 빠르게 적응할 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은 상당히 밀·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니·타났다- 군부와의 갈둥괸폐 A에서 한국정부의 침·여문제를 북한 겅제관료와 한

국정부가 어떻 해걸하는기· 하는 것이 관긴이 되고 있다, 두만강개발게획에서 북한이 제시한

니-진 신봉지구는 사최간접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투자曾 수 았는 기판은 한 l정부 밖에

없는 깃으로 분석된q-. 그러나 꽈한 군부는 한국징부의 침·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진퇴잉:난의 문제점을 헤징하기 위헤서는 51정부의 주도하에 
$ 

q.진 선봉 투자 다국

적 콘소시움'을 구성하이 접근헤야 한다, 이미 한국은 북한과의 접촉을 한반도 에너지 게曾기구

(KBDO)라고 하는 기구를 통하이 성사시키고 있다, 다국적 투자 谷소시움을 통하이 국제 차관

단을 구성할 수도 있으머 북한에의 투자를 콘소시품을 통하어 曾 수 있디., 그렇게 되먼 침·가자

들은 위험부담을 한질 줄일 수 있으머 북한은 한국정부를 직접 싱-대하는 것이 아니므로 군부가

반대하지는 않을 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미군만 칠수하먼 한국舍 적화惱· 수 있데고 보고 한국과의 대화를 최피하고 있다. 미

국이 없이도 북한의 도발이나 칩략을 완벽하게 벵'어하]1 q.아가 북한의 군사럭에 치밍적인 타

걱을 가함 수 있는 군시.럭을 익·보헤야 한다. 지금까지의 수세적 빙-어개넘애서 틸·피하여 순간보

복능럭이 틱·월한 
" 

전긷'(scoTiou)헝 한반도 방위체개"를 확보헤야 한다. 이것은 기의 공긱능력음

깃'추지 않-E 고슴도치헝 억제Y:1러피· 구1펀핀c}-, 곡 북한피 어머한 도1身에도 -S-한에 치1$적 타격

을 기-하&] 북한의 체제가 봉괴될 수 있는 군시. 을 깃·추0-]야 한다.

이리한 군시·럭이 깆'추어지면 남북힌·은 전毛에 대한 헥익지럭과 마 B지로 전 을 포기하고

상호 공존의 길을 J/-섹할 것이미 상호 힙지과 교류를 증데시길 것으 로 분석된다, 이로써 북한

정지체제의 볼안정으로 인헤 오%l-할 수 있는 전쟁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헐· 수 9)다.

중<·l은 북한에 데한 영항럭을 가지고 한국블 통제하려고 한다, 이리한 중국의 아킬레스긴이

미.로 인c/1문제이다. 정부는 l/분제에 대한 <f{l)적 공조제제를 확고히 히.여 중국을 제어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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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회유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으로 돌아온 탈북자들에

대한 대가를 북한당국에게 지불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은 나진 선봉자유무역지대 개

발의 주요 목적이 임대료 수입이라고 할 만큽 경화부족 현상이 싱각하다. 이에 한국정부가 탈

북자들의 교육비를 북한딩국에게 지불한다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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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 . I 연구목적

1994년 7월 길일성의 사망과 함께 북한에도 정치적 변화가 찾아왔다. 북한의 장래에 관하여

는 많은 예측이 행해兎으나, 사용된 증거 자료들은 가능성곽 가설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북한의 장래에 관한 몇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는 북한이 잘 통제되고 계획된 경제적 변화를

통하여 살아남는데에 서공한다는 가설이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성

공시키며 경제적 변화와 정보 개방에 따라 정치가 점진적으로 적응해 나가는데에 성공한다. 그

리고는 특히 막강한 군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위주의적인 정권을 존속시킨다는 가설이

다. 특히 북한 영토의 크기는 완벽한 통제가 가능할 정도의 소규모이면서 사방이 정보통제에 용

이하도록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 북한의 생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전쟁 발발의 가설이다. 북한의 긍격한 경제적 실패는 체제붕괴의 조짐을

나타낸다, 이에 동아시아에서의 안정을 희구하는 미국과 일본등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급속하

게 진행시키고 상호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개혁을 거부하는 북한은

극단적인 경제적 곤란과 기아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이 극심하여 김정일정권의 안위를

위협받는다. 나아가 체제 붕괴위기에 당면한 북한은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데에 성공했

다고 판단하고 속전속결의 방식으로 전쟁을 시작한다는 가섣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의 경제적 파국에 직면한 김정일정권은 경제 개방을 통한 경제회

생정책을 둘러싸고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간에 갇동이 심화된다. 이들의 세력균형과 조정에

실패한 길정일은 쿠데타에 의해 축출되고 체제 대안세력이 등장함으로써 북한은 체제개혁과 개

방을 추진하며 한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위의 어느 경우이든지 북한에게 있어서 변혁은 불가펴한 것이 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김정

일정권의 공고화와 경제적 회생을 위해 절대적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에서는 정치적 안정은 경제적 희생을 대가로 요구하고 있으

며 경제적 회생은 또한 정쳐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해 9)다. 게다가 북

한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체제의 근원적인 모순과 비효율성으로 인한 체제붕괴위기는 북한이

생존하기 위한 정책선택의 범위를 더욱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정권은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들 가운데 몇 가지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주체사상에

의해 유지되어 온 북한에서 창시자인 김일성이 죽음으로써 주체사상의 해석과 변용에 대한 이

견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군 경험이 전무한 길정일이 군부를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김정일은 후계체제 완성을 위해 상당히 많은 인원에게 승진을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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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있으L;· 이러한 당2만 가지고서는 주]일싱에 대한 깃과 간은 정도의 충성심을 확A(하기는 %

지 않을 깃으로 ),L인다. J-}징일이 밑'게 된 북한의 겅제성'힁·은 징조] 악촤되고 있다, 딕한 주민-趾

이 i<1기긴·동안 식랑닌과 ·경제려 V'V]에 익숙헤저 兎·으니 최근의 일련의 기<3+]- 긷·은 조초1-趾

은 북한의 Y격한 통제겅제를 이완시킬 수 Il[]-에 일으머 임'시장과 같은 거래들을 4세도리으로 북

인하는 단계에 이르%디., 생쵤· 1수풉을 구있하기 위한 자유는 吾 징보유통의 확산을 의미하1'r]

징부통제로부터의 자유의 폭이 기진다.

김정일정권온 인·징직이리·고 지시되+2 ·7'1체주의 정치Al}제의 특성읍 가지고 9)으%:1시 사최주

의 %괴의 원인吾이리-고 지적되는 조긴들을 거의 충족시키고 있다, 이에 본 인구는 칫A 북한

정치체제昏 A-지하고 있는 기2- 틀을 분석함으로써 J]정일징권이 존속할 수 있는 1/]헉의 익동

적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김 1일은 체제-趾 안정리으로 승게함 수 있을 깃인가'> 체제의 번혁

은 가능힐· 깃인가를 분석한다. 惱·째, 북한정권의 존속을 위한 정책신택의 범위를 측하rhl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 정첵을 제시하고자 한다,

l . 2 연구방법

이스·튼(Dztvid Ellstoll)에 의혀·1;3 정치1썬동을 지지데싱·의 변동을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로 분

류하고 3)다: 징치 공동체(political comtntm ity)의 번동, 체제(regime)의 )i!1동, 권위딩·국지·들

(at1til0rities)의 번동.4t))들이다, 정치공%L체린· 7든 체게卷·동의 기초에 7성진들 간의 공동체적인

의식이나 감징에 의헤 겯합되이 있는 존자1이다, 이러한 징치공동체의 번동의 데표적인 에는 집

딘-분리의 경우라고 힐· 수 있디·. 하위집단이 집단헹동에 의헤 기존의 정치공동제로부터 분리되

이 새로운 사최와 세로운 정치공y체를 칭·출하는 겅-원이디-, 소비에트 언Is·공촤국이 해체되고

111족토1·위의 이러 게의 공회.국y-<L 분리 독8d되는 겅우가 데IE적인 싣 라고 할 i 있다.

정치체제의 존속과 IF{회·는 정·치공A-체의 )/1화와 다르다. 제 l 차 세계대전 이후에 可염의

징치체제는 군주제로부터 비·이미-르공촤<·r으로 번모되었으꺼 1333넌에는 나치독일로 h!1화되었

지만 독일의 정치포1-동체는 상뎨2i으로 빈촤하지 않있·디·. 체제는 가치, 규IPl, Y-1위구조 능의 세

기·지 구성요소로 분리된 수 있디-, 기·치란 공동체의식의 한 부분이미 규범은 요구의 처리와 실

헹에 y)어서의 제도화된 질차이2그 권위5'f조란 권위분배외· 의사겯정 등과 관<1된 일행의 공식

적, 비공식적 A-힝이다. 촨겅의 변촤에 따라 체 는 이예 직응해 가지만 적웅에 실페한 체제는

폭릭적 권[랸의 과정을 兮헤 2쓰]으로 %(1화되거나 파피핀다. 체제의 번촤는 이들 구성요소들의

l;)-1촤리-고 힐· 수 있다- 71위50}는 징치체게기· 사회에 대하이 SA하는 구속직 긷정과 시헹에 데한

된 

m m

z;9) ]lavicl ]<astou, A Syst,elriS Ar1alysis o f' Politica t,ifc, f]hicago, The Univers

(게)icago 
'

Press, l 79, Chapter j > , 1 , l)·]

50) y.1위란 타인의 &1동에 져)j이 핍 i 있는 결정- 
· 할 수 있는 늡/으且써 티.오1에게 수-3-핑으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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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수반하며 또 이런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뒤따른다, 이러한 것은 권위당국자들의

행위가 그 역할의 한계 내에 있는 한 구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의 기대에서 연유된다.

권위당국자의 변동이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권력집단의 변화를 맣한다. 권위역할들의 구조

는 체4 내에서 권력이 배분되고 행사되는 방식을 반영하며 이를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정치체제의 정치적 변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이 채택한 사회주의는 지구상에서 거의 소멸되어가고 있다, 사회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

비에트연방을 비롯하여 동유럽 사회주의는 이미 사멸하였다. 중국은 통치체제만 공산주의적 전

체주의를 취하고 있을 뿐 생산양식에 있어서는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와의 병존을 꾀하y

있다.

북한사회는 브르제진스키(Z. K . Br캠zinski)가 전체주의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분류한 이데올로

기의 독점, 탄일 대중정당, 테러적 경찰통제, 매스컴의 통제, 군부의 통제, 중앙통제졍제 등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지극히 안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이젠슈타트

(Eisenstadt))j)가 공사주의 체제의 붕괴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경제침체, 주민희 각성과 이반.

체제 정통성의 약화, 국제적 위상의 추락등 네 가지 요소를 다가지고 있다. 또 메르켈(W,

Merke1)52 이 동독의 붕괴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정권목표의 상실, 지배집단내 갈등의

확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복지국가적 정통성의 상실, 외교적 압력 등의 조건들 중에서 남조

선적화라고 하는 정권의 목표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이에 북한정치체제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브르제진스키의 전체주의를 유지시켜 주는 속성

을 중심으로 체제에 중압을 가하는 역동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체계론적 분석방법을 취

하고자 한다. 체계이론은 중毛적이고 계열적인 위기적 원인들의 역동적 전개과정읕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적 틀을 제공해 주는데에 유용한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 특히 체계진동이론53)은 정치체제의 변동을 설명하는데에 있어서 체계 내부와 환경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동요로 인한 중압의 근원돌을 권위당국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곽 체계의 자체

그 효과가 발취%]는 영향력을 미한다. 이 영향력은 상호신뢰의 정도. 전통, 문화, 개인적 능력, 복

종과 거부시 나타나는 보상과 제재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지배와 복종의 수직적 인간관계로 나타난

다:Amitai Etzioni, Modern Organization, Nexv Jersey, Prentice-Hall, 1964,

PP.58-67; Hefbert A. Simon, Public Administration, New York. Alfred A Knopf,

i954. PP 188-20t,

51) s. N. 3isenstadt, 
"

The Breakdown o f Communist Regime8 an d the Vicissitudes o f

Modernity," DAEDALUS, Volrn121 
,
No)(1992). PP. 2-8.

52) Wolfgang Merke1, 
"

WafUrn Brach das SED-Regime Zusammen7' in DIrike Liebert,

%Volfgang Merke1(Hg) 
,
Die Politik Zur Deutscherl Einheit, OPIaden, 1991. PP. 19-49.

53) 신진. 
"

국회의원의 집단주의적 정치행태가 정치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제 24집, 서울, 성곡학술문화재단, 1993, PP. 2237-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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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촨과정을 통한 데응과정, 그리고 소극적 쵠·IS· 적극적 촨류과정을 통한 체게진동)11-정을 분

석할 수 있는 포팔히인 틀을 7헤 주고 있다. 북한징치제제의 1쇤동에 관하여 이들 이론을 사

용하어 분석하고자 한디·.

2. 이론적 骨

2.1 사회주의체제 붕괴에 관한 이론들

북한이 딩띤하고 있는 겅제적 실페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q라 사최주의체제가 가지고 있는

내제지인 모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깃은 킴징일징귄의 정홰적 선택의 IA위 남에

있는 것으로씨 해졈될 수 있는 A]질의 것이 필 수 일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겅제적 통제

의 이왼·, 자유의 히·대는 필연적으로 정치간1 자-H-의 의대를 의미하머 정치 불안정이 증가하y)]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될 수 밖에 없었던 필언성에 관해서는 많은 Y1구들이 행해嶺다. 오스트

리아의 겅제학자인 L, Voll Mises는 능럭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는 마르크스의 일

1친시 경제빕칙이 윈초직으旦 오류라고 지 하고 있다. 인간의 A3L가 존재하는 한 셍산과 소비

사이에는 언제나 불균헝이 존재하기 메문이다. 인간사최의 갈등이란 이리한 불2헝, 즉 희소한

상품을 둘러싸고 1身)g하는 것이다, 셍산물의 교흰·왼·개에 있어서도 A4산수단의 소유핀.게 하에서

만이 가장 효율적인 교환관게가 이루이겯 수 있다고 지리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효율

적인 교촨이 이루어지미 사최는 진반적으로 비효율 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꽁동소-i

제도는 자윈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하는데에 필요한 동기와 욕구

를 이毛·시킨다, Ill·라서 공동소A-제도는 게인소1-제도에 비하여 비友율직이 唱 수 키·에 飢디·, 생

산수딘이니· 제원의 사용, 혹은 자원의 사용을 시·A 소유 도로부티 멀리 가져가면 긷'수록 힙·리

적인 겅제활동으로부터 4111 거리가 t組어전데,54)

Hayek 8시 사최주의체 의 비효율성 1111문에 사라지지 않으먼 인·털 운1:M이라고 지적하1- 있

다.55) O-는 수친년동안이나 인긴의 도늬적 전통에 따라 힝성되어 온 시장경제의 
" 보이지 않는

손"의 위러을 41봉하고 있다. 시징-경 는 인간 문띵이 발전하는데에 따라 조 i+씨 이상적인 인

간의 지성이 수천넌동인· 축적되어 ]패·들이진 깃이다. 띠·라서 단시간내에 소수의 이싱·주의지-들의

혀단이 만들어 낸 통제겅제보다 - 월한 깃은 딩'인한 일이디·.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사적 소유제

I 

m m m

54) l,, Von Moses. l·:conomic ()aluati(In in the Socia]ist Commonwcaltl), in F.A.

Hayek(비) , Collectivist Econorulc l]]anuinu, London: l(OUtledgc & Kogan Paul,

1 %3. p. 1 1 2.

55) ]·'.A. l ]ayek, 
'

l'he Ii'atai (<01)CO>t, 
'

fhe Errors o f 3ocialism, Collcctod Works. y(기,1 
,

Chicago, f]hicau'o Ul)iversity Pr·G88, )989,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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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그의 사상의 핵심이며 진보된 문명의 도덕률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다. 그 는 어떠한 정부

가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정부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회

주의체제 붕괴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았다.

Brzezinski는 사회주의는 자체의 내재적인 모순들 때문에 그 붕괴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에 있어서 경제적 성공은 정치적 불안정을 대가로 치러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정치적 안정은 경제적 실패라는 비용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애서 시민사회가 등장하고 또 서방국가들이 공산주의의 독점적인 선전에

대항하기 위하여 현대적인 대중매체수단을 사용하게 되자 사회주의 국가들 내부에서도 민주화

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56)

Eukuyama는 마르크스의 역사발전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책 
" 

역사의 종언과 최

후의 인간"에서 역사발전의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해 역사발전의 추진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이 추진력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과학 기술적 관점에서는 자연과학

이며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인지욕구라고 설명한다. 현대의 자연과학은 인간의 역사를 발전시켜

온 추진력의 하나이다. 각국간의 방위를 위한 군비경쟁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온 중요한 요소

이다. 또 경제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동기는 인간의 지 욕구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셜명

한다.57) 그의 아이디어는 엔트로피(entropy) 개념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모든 체계에 있어

서 엔트로피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자연과학의 체계에서나, 혹은 심리학적인 인간의 욕구영역에

서나 엔트로피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자연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지 욕구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간의 군비경쟁 역시 새롭고 강력한 무기체계를 요구하는 외부의 자극이며 과학기술

을 개발하고자 하는 인간의 지적욕구를 자극한다. 인간의 지적 욕구는 끊임없이 증가하며 외부

로부터의 제한이나 억압이 없을 경우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후쿠야마에게 있어서 자유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

장 좋은 길이며 사회주의 체제보다 우월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91다, 그는 사회주의체

제 붕괴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인간욕구증가와 경제발전요구에 대한 통제설패를 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헝가리의 사회학자인 t. Szelercyi는 사적 소유제의 결핍이 사회주의가 붕괴하

게 된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외향적인 성장에 기초를 둔 사회주의 경제가 내향적 성

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유연성이 필요했으며 사회주의에는 이러한 유연성이

결핍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한다.58)

W) Z.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 d Death o f Communism in the

T%ver%tieth Century, 실exv York, Carls Scribbner'S Sons, 1989, PP. 230-234.

57) F Fukuyama, 7he End o f History an d the Last Man, 십ew York, Avon, 1991,

pp. 27-80.

58) 1. Szelenyi, Socialist Entrepreneurs, Embourgeorgesement in Rural Hungray,



l20

길론적으로 겅제의 효율성읍 달성하기 위헤서는 시장가직의 성71이 괄수쟉이%] 이것이 이루

이지지 일'으먼 그 비且율싱으로 인'헤 사최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제애 비하이 성장이 뒤띨어질

수 에 似다, 북한체제가 외부외-의 괸·ZIl일이 페 겅제체제로씨 존속이 가>하디-면 111효율싱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정권 자체의 존속에는 엉함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51러나 외부세

게와 교류를 하게되민 빌' 
·1된 오]부세게의 싱-품가걱은 기술개발과 인플레이신으로 인해 북한경

제가 김·딩·할 수 없는 정도로 상승한다. 이러한 ])(역조긴의 악촤는 북한겅제를 더 - 위힙히.는

단계에 이旦게 된다. 싣제 汚703대 중반 이후 오일쇼크사대가 빌-싱]雙을 떼, 5(제 윈유가L 급

걱하게 상승한 반먼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연, 아언 농의 비칠금속의 국제가격이 하락하여

외촨시-정이 극도로 악촤된 겅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페쇄깅제가 지속된 후 북한이 외부세계

와 교역을 한다면 교억조긴의 악화로 그 리지· 폭은 북한의 경제체제를 붕괴시킬 만骨 骨직하게

증가할 깃이며 체제에의 리접적인 위헙이 된다.

2.2 전체주의 모델

공산주의체제를 연구하는데 애 있어서는 띨팍한 개님3(성이 선헹되어야 한다, 게님적 혼동이

나 개님간의 식벌이 청·띵혀·허·게 되면 그 룻된 사실들을 수집할 가능성이 뇨이·지며 오류에 논리

적으로 도달하게 된다.59) 적합한 게넘직 틀을 가지고 헝성된 분석적인 모넬은 싱-호 인계되어

나다니.는 복잡히.고 중칩적인 사싣들을 질서있게 정리하고 체게회.하는 조직적 기능을 수헹하미

사실의 인식괴. 에서 인간의 지리'을 인도하는 1광긴적(heuristic)기눙수헹, 체게를 분석함에 따라

서 나오게 되는 에측기능을 수헹하게 된다.60) 따라서 x$확한 개넘파 적접한 모1慮의 섣정은 공

산주의체제를 분석하는 데에 근원적이라고 할 수 있다,
-히 
북한 공산주의체제를 분석骨에 있이서 방법론직 분석틀은 북한사최를 이句하고 분석하

며 장레를 에건하는데에 대단히 중요하다. 북힌· 정권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헤서는 북

한의 호1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근견'이 되고 있는 중요한 도구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이7어질

수 있다. 북한은 전체주의체제이1긴서 방엉<·[기·적, 기·부장적 요소가 강·하게 니-타니.고 있는 정치

체 를 유지하고 있다.

rrieddch외. DrzcvhlNki·는 4·1체주의의 입반적 특징恒·-各 나옴과 간이 제시하고 있디..61) 1, 공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a V 

團 團 團 團

5團 

團

Wisco]ISin, Ooivel·sity o f' W'1SCOUSiu Pross, 1988.

%) Giovanui Sartory. 
"

Concopt In isinforlnaOon 111 (lom para tive Politics," Alnorican

Political Scicncc l(oviow, No.4(Uocomhor, 1970), pp, 1033-1063.

60) K. W. Doutsc11, P이ibische Kybometik MudolIs uu d Perspectivo, Fro1burg,

l%ombach VarIag, 1 973, PP. 44-46.

61 ) []. J , Fl·ie[]l·icIl, Z. K. llrzeziuAi, Totalitariau Dictatorship au d Auto

Harry Ecksteirl aur l l]avid E. Aptor, ()01Upara Ovo Politics, New Yo미(, The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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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적인 이데올로기의 독점, 2, 독재자 1인에 의해 유지되는 단일 대중정당, 3, 당과 그 . 간부들

을 지지하면서도 감시하는 테러적인 경찰통제제도, 4, 모든 매스컴의 통제 5. 군부의 통제 6. 철

저한 중앙통제경제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존하는 체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고 이상적인 형태

로 분류하고 있어서 정치체제의 역동적 변화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철저한 중앙집권적 통제경제라는 착도를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1941년 이전의 나치스 독일을 전

체주의체제랴고 말할 수 없다. 반면에 동독이나 고르바초프 이전의 소련은 전체주의 체제라Z

할 수 있다. 그러나 브르제진스키는 정치체제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전체주의의 이러한 특징적

요소들을 기준으로 상대적 범주로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판혼자들이 비판하는 전체주

의 모델의 한계와 결함을 인정하지만 이 모델이 공산주의 체제의 한 발전단계의 주요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모델인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특히 북한과 같이 고도로 중앙집권

화되고 철저한 리r-1쉽하에 중앙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전체주의모델이 가장 적합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luan Linz는 
"후기 
전체주의적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

이제서 개인 경제적인 분야가 출현하기는 하지만 북한경제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이고 효율적인

통제는 매우 전체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은 후기 전체주의체제로까지는 발전하

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점점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을 분석하는데 에

는 전체주의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장차의 북한사회를 예견하는데에는 후기전체주

의적 권위주의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오히려 Lipset의 먼주주의체제의 안정성에 관한 요인분석62)은 북한의 정치체제를 분석하는데

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는 민주체제의 안정성이 경제발전과 그 정체체제의 유효성, 그리고

정당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유효성은 실제적 성과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대

사업이나 군부, 영향력 있는 국민내부의 세력집단들이 원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정부가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뜻한다. 그리고 정당성이란 현존의 정치제도가 그 사회에

가장 적절한 제도라는 신념이다. 포괄적으로 본다면 립셋의 민주체제 안정요인들이 전체주의체

제에게.도 부합될 수 있지만 보다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권력의 독점, 힘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전체주의 체제는 립셋의 
' 

합의에 의한 유효성'이나 
' 

안정성확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젓

을 발견하게 된다.

다른 학자들은 Friedrich와 Brzezinski의 연구를 기반으로 여섯가지의 특징을 보인 다각적인 면

들을 수용하거나 변용시키면서 더욱 발전시켜受다. Leonardo Shapiro는 전체주의의 특징적 용어

를 다른 방식으로 구분하어 사용하였다. 그는 전체주의체제는 그 건축물을 구성하는 윤곽

Press, 1965, pp. 466-467.

62) S.M Lipset. Political 11jtan.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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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ours)과 기骨(pillars)으로 5*%되었다고 ),L았다. 
" ·E괵·", 혹은 

" 

특징"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지

도자, 합빕적 기(l-의 억압, 개인-h-리의 통t 게속적인 昏원, 도덕적인 지지에 근거한 합법적인

요구 등을 의니한다. 그리고 
" 

IV"에 헤당되는 특징으로써 
" 

이데올로기, 잘 조직된 헹정기구,

깅칠·과 겯·은 무럭적 통제기구" 동을 의미한다. 전체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단일의 지도자의

성이 당·이니. 이테올로기且디· 훨씬 중$r한

� 

비중을 치·지한디-,63)

그동안 전체주의 모 펜에 대한 비핀·은 이 모델이 파시즘과 공산주의를 모두 전체주의로 보고

분석하는데 따른 방71론적인 혼란 기인한다. 그러니· 
'힉명후 
초기 공산주의 정권은 특띨히 동

l
. 체제적인 성격을 지니며 전체적이고 익입'적인 ·투징들을 니·타낸다, 骨리%인 공포징지나 깅·압,

숙칭, 정치의 독짐적 통제둥 전체주의적 속성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이 때의 7)체주의적 접근

방빕은 공산주의 정권의 안정과 제도화적 측먼에서 접근하여 설멍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정치체

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t$회.에 데하여는 고러힐· 어지를 님·기지 않는다. 즉 1인 독재통치가 소수

의 집단적 엘리뜨 통치로의 대제, 겅 정41>결정파정에 있어서 부서긴·의 대립과 권힌.분산, 기능

직 71문적 앨리뜨와 이데各로기 중시자들간의 대립, 정첵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7]딘·세력

들, 특히 족빌집단의 엉향럭의 징촤 둥, 그리고 그리힌· 구[력분신·파 긷등으로 야기되는 정치체제

의 환류효파동에 내하여는 분석을 하지 못하5W 있다.

그레서 이러힌 전체주의모省을 근거로 공신주의 질치체제의 억동적인 괴.정을 분석히.기 위句

서는 체게론적 모델을 응용하는 것이 데단힉 A-各하다. 전체주의 모델에 북한정치체제의 정적

이고 특징적인 양데들을 분식하고, 고도로 중잉'집권촤된 1인 耳은 소수 엘리뜨집단의 정책결징

과정과 그 쵠.겅파의 촨류관개를 분석한다민 공산주의 정치체 특히 북한징치체제를 이헤하는

데에 매7- -y용할 깃으로 사료된q·.

2.2 체계론적 모

32.1.체게진동이론

제계에서 발)W히·는 중압은 %l)게의 R!1트로피를 증기·시켜주1il 체계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고

체게진동의 근윈이 된다. 일반적으로 체 L 직웅적 자기인·정촤(adaptive se lt'-SIltbilizatioll)의 특성

괴. 히응직 지·기조직촤01(hI미ve so l[torgsuizalion)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물리 체게에서의 R형

(cquIibdum), 
- 기직 체게에서의 

'딩상'성 
(ho10eostasis), 사회체게에서의 y싱·싱· (stettdy siate)$]

특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체게기· 정보毛·-8-의 기능을 기-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디.,64+)

이러한 쵠·류작- - 으로 인헤 체2]]가 il 린·되었을 베 체계는 곧 2헝상태로 骨아갈 수기. 있<머,

m m

63) j,eo]la]·do Sc11ap[l'O. 
'

l'OLalital'ianism, Ne%V Yol·k, Praeg'er, 1972, pp, 1 8-72.

6/l) l<. l , asz lo, Il'ILl·O(lucOou to Systems l){lilosophy: Towal·d A No%V Park-[digrn o f

CooLen-Ipo1·al·y Th[)Ugl)t. New York, 1 1arper & 11ovI/ Inc., 1972, pp. 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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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속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에서도 발생하는 체계의 붕괴현상은 다음

과 같은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체계 자체의 문제로서 체계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능감퇴, 정지, 또는 붕괴되는 경

우이다. 체계의 자기규제기능, 자기변환기능, 자기조절기능, 환류기능 등에 이상이 올 경우 체

계는 체계로서의 항상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둘째, 환류통제의 핵심개념인 체계의 산출과 체계 내로 투입된 요구간의 오차의 확대 문제이

다. 체계가 투입된 요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시간의 지체문제이다. 체계는 투입된 요구에

반응하여 산출을 맏들어내기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시간의

절대적 지체라고 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 동안에 발생한 환경적 변화는 이미 투입된 요구

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투입된 요구에 대한 산출과 환경의 현실적 여건

이 만들어내는 요구간의 사이에는 시기의 지체(time lag)에 따른 오차가 발생한다. 시기지체에

따른 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체계의 항상상태의 동요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동요확대요인은 체

계가 항상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가해지는 또 다른 요구로 인한 중압이다. 도달하기 전에 다시

투입된 옌트로피의 증가요인은 체계로 하여금 새로운 함상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심한 진동

을 겪게 한다. 
'

셋째, 오차를 확대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체계의 정보전달 능력과 권위당국자들의 정보처

리능력이다. 환毛으로부터 형성된 요구가 체계 내로 투입되어 권위당국자들의 정책결정 대상의

체계가 새로운 항상상태에 이슈화하기까지에는 수많은 요구규제장치가 존재한다. 이들 요구규

제장치를 통과하는 동안에 요구는 변형되고 수렴되며 최종적인 이슈가 된다. 이러한 최종적 단

계의 이슈화된 요구와 최초로 체계 내로 투입된 요구 사이에는 차이가 존)t한다. 이것을 
"

이슈

화 오차(issuing error)"에 의한 차이라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제 시간에 권위당국자들에게 정확

하게 전달된 요구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정보처리능력의 여부에 따라서 체계는 안정화 될 수 있

거나 혹은 Cd욱 불안정하게 될 수 있다.

체계가 항상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류순환은 체계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오차를

시정하는 것에 그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류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의 현상이

나타난다. 즉 소극적 촨류와 적극A 환류가 그것이다. 소극적 환류(negative feedback)는 체계 내

에 변화가 일어날 때 변수들의 변화를 엌제하거나 저항하는 작용으로써 정상적 체계범주로부터

의 일탈효과를 최소화하여 일반적으로 체계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이에 반하여 적극적 환류(

positive feedback)는 체계내의 변수들에 변화가 발생할 때 이 변화를 더욱 조장시켜주는 작용이

다. 그리하여 체계기능의 정상적 범주로부터 이전의 일탈을 더욱 촉진시켜서 체계의 불균형적

기능이 될 수 있으며 체계의 불안정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65)

65) Yong-Pil Rhee, The breskdown Authority Stfucture in Korea in 1960, Seoul,

Seoul 신ational University Press, 1982,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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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게에서 /위당3(자와 사회간의 매게적 기능을 하는 기구 혹은 요구 이과장치믈의 익

할과 제도촤66]가 약촤되고 거될1록, 징치적 갈동은 양자간의 려점키 충돌로 나니.니.띠 이러

힌. 충吾은 점1] 긱화되고 자주 빔·XI하게 된다. 이 따라 체 )의 진동이 더육 최-데된다, 다<11돌

프(R, Dttlorel띠0ro는 데부분의 정치적 깁'등의 걱촤는 정치71릭꽈 j-민대중 간의 3접직 충돌로

F-터 초dI]된다고 주장힌·다. 간昏·적 정치구조로부터 발/{J)한 정치키 길·등을 헤질하기 위해 취'배

진 정부의 대5<f모 탄3-l'조치는 오히려 긴둥을 악촤시%1다. 키·리스마기· 국기·통치의 중요한 기제

로 사정-되어 f 정치구조에서 카리스마가 소밀되먼 곤 정치권릭과 <·[민파의 매개장·치, 요7 이

파징·치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구조는 권력의 중앙7]권화를 강화하머 국가와 사최간의 메개적 기구들을 파피하

고 제거하게 된다. 이깃은 정치적 갚등을 조정하고 흡수할 수 있는 갈둥의 완충징·치 혹은 요구

의 제도적 ii[- 장치의 괴를 의미한디·. 그 겯과 정치권력은 사회와의 직접지 충돌에 직먼하게

되이 이러한 간동은 3격하게 격촤핀다,67)

체게의 진동이 회·대되어 체게가 붕괴에 이르는 깅우는 다음과 같다. 체게의 진동에 있0-1서

체게의 진동수와 동일한 에너지를 투입하변 그 진폭이 키지게 된다. 이를 꽁진 주파수에 있어

서 강제진동 혹은 공멍이라고 한다. 즉 구y자의 진폭이 대단히 작을 tIll라도 구동진동수가 게

의 고유진동수와 같을 때 게는 는< 진폭으로 진동한다. 고유전동수에 대한 구동진동수의 비율이

l 일때, 즉 진동수가 상호 권'을 떼 그 진폭은 최대가 되미 A-1쇠 수가 작으떤 작을수록 그 진동

의 공진진폭은 무힌·히 커지게 된다. 이111) 공진진폭이 그 게의 탄성한계를 님어서서 게의 요소

의 파괴점 이르게 핀다.68)

징치체계 내에서 각긱'의 사긴들은 체게가 가지고 있는 억제요소의 작%, 자동조질기능 骨의

김쇠릭에 의하어 각 사긴이 체게의 진동에 주는 여파는 점점 김-쇠되어간다. 그리나 Y}-쇠되고

있는 진동에 대히.여 그 사긴과 동일한 진동수를 가진 구동진동수를 가하게 되먼 그 진폭이 다

시 최데로 되는 깃과 같이 김쇠하는 징치적 사건의 어파에 데하어 다시 曾셍하는 정치적인 昏

요들은 21 체게의 진폭을 최데회·시킨다. 게속적인 졍치적 동요사데의 발셍은 정치체계의 진동

을 확대하이 체기]가 가지고 있는 y력의 한게를 넘어실 떼 정치체계를 붕괴시킨디..

제 진동의 叫대예 괸·하여 쏘터(Atlhur Porter)는 깅· 진동(t'orced osc illatious)의 님으로 싣밍

혀-고자 시도하고 9)다. 증폭계수 K ) l 일 때 시간의 진행에 따라 진동이 점점 종폭되어 간다

고 설1%하고 있디-. S[ 그 는 던'진자 동에 있어서 추의 지텡점이 추의 운동%s·향파 동일한 방항

으로 동일한 주기를 가지고 움리일 때 단진자운동의 진폭이 짐% 커진다고 하는 이론으로써 체

게진동의 차데를 설1%하고 있다.S)} /)-리나 /1-는 체게의 안징가 불안징을 나타내주는 모뎁(a

66) Ill]度)(b란 조직파 전치·기· 가치와 인'정성을 피·보하는 괴.정合 의미한다,

67) Italf ])ahreu(lorf. Class au( ] 이ass (lonflict in 111dustria] Socicty, l,011(-Ion,

l<outledge au d Kcsall Paul. [976, P. 65 ff,

68) 공진할 때의 전폭의 크기는 채게의 김·고)량의 크기에 전대직으로 의죤한다.



125

mo del for demonstrating s tability an d instability)을 구성함에 있어서 체계진동의 증폭이론에 관하

여 시간과 진폭간의 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그 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등시간적으로 毛폭이

확대된다고 설명함으로써 체계진동의 확대이론에 관한 추상적 설명에 그치고 있다. 정치체계의

진동 확대는 작용-반작용에 의한 단순한 증폭과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기가 점점

단축된다, 그리하여 불만을 품은 구성원들과 권위당국자들칸의 충돌은 처음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진행이 되다가 이러한 작용-반작용이 에스컬레이트 되면 그 충돌이 점점 급속하게

진행된다. 포터의 이론적 모델은 이러한 진폭과 시간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체계 붕괴과정은 물리학에서의 단진자운동으로 설명될 수 았다. 추의 길이가 일

정한 상태에서 단진자운동을 하던 하나의 체계로부터 추의 길이가 점차 축소되어 가는 상태를
.

가정하면 이 식은 다음과 같다,

·‥‥ · 구 
'

4 
· et‥ · ,

'

end11it : 최대변위(초기의 진폭)

ern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추의 길이가 변한 후의 진폭

C (t) : 어느 순간의 변위

l t : 초기의 추의 길이

l(t) : 어느 순간의 긷이 .

{도표 l y 체계진동모형

團 a

r

a

l

위의 공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의 길이가 짧아지면 주기가 팝아지면서 진폭이 커지게 됨으

69) Afthur Porter, Cybernetics Simplified. 신ew York, Barnes & Noble. Inc.,

1970,PP. 113-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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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臧'은 시간 내에 if격힌· 진$의 증가가 발AW힌·디·. 이 그림은 정치체계 내에서 권위딩·국자

꾀. 흐1·경간의 메개체의 제도화가 약화苟 수록 각지·의 사건이 체계가 더욱 불안정해질 苟률이 더

욱 커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q·. 이 때 외부로느.터 주이지는 구骨력은 체게의 진동合 확대할

칙-률이 더-% 높아지게 된c)·, 즉 징치체게의 직7에 있이서 체계의 지탱짐인 징치체 의 권위당

국자돌파 체 의 진동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의 번동요-인간의 간격이 骨긴·의 매개체를 제거하

어 더욱 가깝게 되면 51 제게진동의 주기는 더욱 憾·아지며 그 진폭은 더욱 키지게 된디.. 에를

들이, 요3(의 규제장치기능이 마비되거나 봉괴되어 중간의 매개체가 요구를 V제하고 毛.화하는

기능을 못하게 되1전 정치체게는 3접 
-]
(민의 요c/-에 3먼하게 되며 체계에 대하어 상딩-한 중%

을 야기시 다. 이에 대하여 권위당국자들은 즉긱·적이고 키접적인 효과를 갖는 징비을 산출하

게 된다. 이 tt]]의 정첵이 체계안징적이먼 채게의 진동은 吾 상쇄되어 핑형상테로 돌아간다. 단

진자 운동에서 주어지는 구동력이 단진자운동의 방·향과 빈·대빙·향으로 주여저서 운동을 익제하

는 깅-(이다. 0러나 탄진지·운동에서 추의 운동1-M·'항과 동일한 빙·힝·으로 주어지는 구동력은 단

진지·운동의 진폭을 파대하는 것기럼 과격'하거나 극단적인 정책의 산출온 체게의 진동을 더욱

회·대하이 정치체계 전체를 눙괴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진폭의 확데는 주기가 감소되먼서 대탄

히 칩은 시간 내에 그 진폭이 최데로 확대되어 체게가 히용할 수 있는 가용管. (체게기능의 정

상기능 Y]주) 을 Id어서게 되이 체졔를 봉피시킨다.

7의 길이가 曾이-지]진 주기가 臧·이지1견서 진폭이 커지게 됨 A로써 憾·은 시긴 내에 s·직힌 진

폭의 종기-가 발생한다. 따라서 가]치체계 내에서 권위딩'국자와 촨겅간의 메개체의 제도화가 의·

최.될 수록 체71]가 더-H- 불안정해지게 된다. 이 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구동럭은 체게의 진동

을 획·데하게된디·, 정치체게의 2F에 있어서 체게의 지빙)점인 권위당국자들파 체계의 진동이라

31 할 수 있는 징치적 동%힌징· 간의 간격이 중간의 매개체를 제거하이 더욱 기.깝게 되1딘 그

체계진동의 주기는 디-A 習]'이·지미 그 진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에를 들어, 요구의 규제장치기

능이 마비되거나 붕피되어 중간의 매 체가 」11구를 v·제히·고 완촤하는 기능을 못하게 되민 정

치제 의 권위덩·국지는 직접 국빈의 요3L에 직1;I-1하게 되이 상담한 중31合 %IA-는다. 이에 1위당

1·[지·들은 즉지'직이고 키접적인 효과를 갖는 징책을 산출한다. 이 떼의 정책이 체게인·정적이면

체게의 ·진동은 f 상쇄되어 펑힝상베로 -趾아긴·나. 남진지. 운동에서 주어지는 < I
t

A 릭이 a·진자

-1동의 닝향괴 반대IX"링으로 주 지서 운동을 익 하는 깅우이다. 그리니. 단진자운동@11서 추의

VA빙'힝:과 동일한 IV"힘$-로 주이지는 구동럭은 딘-진지·운동의 진폭을 차대하는 것처)], 산출된

정책의 성격에 吟吟 체게의 진동이 C-]-와 쇠-데되기도· 
'하이 
정치체게 >체기- 봉괴에 이르게 된

다, 이러한 진폭의 희·대 1상P 주기의 킴·1힌상과 IA宅하여 니.티.니.1편서 대단히 쥐·은 시간 내애

51 V)폭이 최대로 희데되어 체게가 허용힐· 수 있는 능릭 [체 기눙의 정상기능 l;0주) 을 님어서

게 되이 체게骨 별 괴시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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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촨경과 권위당국자들 간의 투입과 산출이 제도화된 원활한 매개적 기능을 배제한 채

직접 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체계는 안정보다는 불안정하게 되며 체계의 진동은 더욱 확대된

다. 이 때 체계의 진동이 항상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가해지는 체계진동 요인으로서의 정

치적 동요사태들은 체계의 진동을 확대한다.. 이러한 극대화된 진폭이 체계의 능력의 한계를 초

월할 때 체계가 붕괴된다.

2.2.2. 네毛트로피

그러나 화학반응을 포함한 어뗘한 경우의 실제적에고 자발적인 과정에서도 우주의 무질서는

항상 증가한다.70) 엔트로피는 체계에 있어서 무질서의 정도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

은 체계내의 무질서의 정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체계와 환경과의 무질서에 대한 정도의 차

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태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개방체계에서는 이러한 불가역적인 과정

에 의한 엔트로피의 증가현상만 일어나는 걸온 아니다. 환경으로부터 11egative en tro py를 가진

에너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체계 내에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엔트로피를 억제하여 체계의 항상

상태를 유지하거나 혹은 기존의 엔트로피 상태를 감소시키기까지 하여 체계내의 질서를 높여주

고 조직을 발전시킨다. 이것이 생명체계가 생명활동을 유지해 나가고 성장해 가는 이유이다.

열역학 제 2 법칙에 의하면 폐쇄체계에 있어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가장 많은 확률적 분포상태를 나타내며 또한 최대의 무질서 상태로 가려는 경향을 나타

낸다. 이러한 엔트로피의 비가역적인 증가법칙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발달이나 진화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리와는 대조적으로 보다 높은 질서화와 조적화의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모순은 개방체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결된다. 즉 모든 체계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므로

질서는 계속적으로 파거되어 가고 있으나, 특히 개방체계에서는 NEGATIVE 엔트로피를 체계

내로 투입함으로써 항상상태를 유지할 뿐만 악니라 자체내의 엔트로피를 감소시킴으로써 질서

와 조적화를 진행시키기도 한다,71) 이러한 문제는 Prigogitle의 확장된 엔트로피의 기능으로 설

명될 수 있다, 즉 폐쇄체계에서의 엔트로피는 CLAUSIUS 의 방정식에 따라 항상 증가하게 되어

있다:

dS 환 0

70) 엔트旦피의 개념을 통계역학적으로 정렵하는데 공헌한 사람은 불쯔만(Ludwig Boltzmann.

1844-1906) 었다. 볼쯔만은 주어진 상태에서 분자들의 배열방법의 수(W)를 이용하여 엔트로피(S)

가 종가한다고 증멍하었다(Dickerson, e t, a l , 1980: 605-606)

s - k In W

k는 매 분자당의 겨체상수로서 볼쯔만 상수이며 In은 Logarithm을 의미한다. 이것이 볼쯔만의 엔

트로피 대한 叫률적 졍의이며 통계역학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하여 열역학적 엔트로피와 무질서라

고 하는 개념 사이에 중요한 원칙이 성립되게 되었다.

71) Bectalanffy, o p.c iL, pp.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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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나 씩·체게에서는 엔트로괴의 총번촤가 PRIG001NE 의 개님에 따라 다읍가 같이 표 ·l

1딜 수 있다.

dS - deS + diS

dS는 제계내에서의 Q]{트로피의 총번촤寺읍 나타내며, deS는 제게내로 유입된 외부 엔트로피

를 니.타내며 diS는 체계의 비가·억적인 과정을 통하어 나티.나는 내부 엔트로피를 말한다. (iiS가

일정하거니. 혹은 중기·하는 반먼에 dS는 외부로부터 충분한 에너지가 체게 네로 유입되1/l [IS는

Neptive기. 될 수도 있으미 건3{· 진체의 811트로피는 김-소될 수 있다,72) 외부로부터 투입되는 엔

트로피 deS는 pos itive일 수도 있고 또 Ile gative일 수도 있다. 이러한 ne gative엔트로피의 투입이야

말로 슈뢰딩거 (Schrodinger) 가 만하는 
"

조직체는 11egative엔트로피를 먹고 산다."고 하는 진술

의 기초이며 조+11의 lIC gcntropic 겅'항이다.

생명체계는 본질적으로 방체게이다. 개1-M'체계는 촨겅과의 晋임餓는 물질 고<핀· 과정 즉 어
l tl 요소들을 1싣·아둘이기도 하고 7한 내 보내기도 하머 이떤 요소를 성장시키기도 하며 또한 소

IS시키기도 하는 과정을 게속하고 있다, 어떤 조긴하에서 개방체게는 소위 
"

향상상테"에 도달하

게 되는대 이것은 초기의 상테외.는 독립적이며 또힌· 자기체계의 paritmeters에 의句 질정핀다. 이

러한 싱·데는 O 체개의 펑힝상데외·는 또 다르다. 이러한 항상싱·태(steady state)는 디·양한 초기兮

내로부터도 도딜틸 수 9)으며 다양한 교란괴.징-위 겪은 후에도 동일하게 도달되는 것이다.

개1-2·체게는 최대의 名트로피 가용링·을 判·보하뻔서 항상상태에 이르기까지 생녕활동을 통하

어 외부로부터 엔트로피가 낮은 에너지를 투입하어 증기·하는 트로피를 익제하고 단위용寺당

엔트로피의 잉·을 김-소시킵으로씨 성장한다, 셍1떵체계기· 일탄 최데의 엔트로피 가용량을 깆·는

함상상태에 도달한 후에는 쇠퇴의 과정을 시작한다. 체게는 더이상의 용단을 증가시컬 수 없으

며 이에 따라 중가하는 옌트로피는 체게의 단위용량딩' q%트로피의 양을 증기·시키게 된다. 단위

各寺당의 엔트로피의 骨가는 ·결과적으로 진 체계의 엔트로피의 중가를 초례한다. 이러한 트

로피의 증가가 51 체 가 허용할 수 있는 엔트로피의 총량의 한개 즉 그 체계의 스레쉬홀드

0hreshold)骨 71어설 때에논 51 체게가 시.밀하게 된다.

개]'v·체게%. 페쇄체게{.l-의 기·징· 중요한 차이는 
"

엔트로피"의 개닙으로 실밍필 수 있다, 메

체개는 省트旦피의 게속적인 중가겅향을 가지게 피므로 쇠퇴하게 되나 이에 반하여 개방체개는

811트로피의 김소경향인 네7트로피적인 겅힝·을 깆'게 되어 구조를 정교화 할 수 있게 핀디·. 제

계는 체게 네의 q!1토로피의 중가만 억제한다먼 엉속적으로 존속한 수 있다.

m m m

72) KeoueUl D. Oailey, Social El]trol)y Theory, /%lbany, Ncw Yol·k SUIte Uuivol·sity

l%ress, 1開0, pp. 8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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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계의 안정

김일성이 사망하고 난 직후인 1994년 8월에는 북한의 로동신문이 
" 

일단의 야심가들과 그 동

조자들이 조선로동당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한 강한 경고성 논설을 발표하여 김정일체제의 승계

과정에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兎다. 또한 이와 동시에 경비가 삼엄한 평양의 외교가에 반

김정일 전단이 살포되였다는 하는 보도와 함께 김정일체제의 위기가 보이는 듯했다. 실제로 약

3개월간을 김정일은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많은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러나 1994년 10월 20일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보내는 사적 편지에서 
ti

김정일

각하, 조선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자"라고 언금하였으며 북한은 미국이 길정일의 지위를 공식적

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

이와 r-]불어 김정일이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핵확산조약(NPT) 탈퇴와 미국과 합의

한 1994년 8월 12일의 제네바 합의는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매우 획기적이고 가장 큰 외교적 승

리라고 자축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김정일의 공적이라고 선전하였다. 김정일은 그가 정권을 인

수하면서부터 북한의 국익을 위하여 수행한 업적으로 가지고 권력승계의 정통성을 인정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길정일는 길일성과 같은 혁명적 혹은 국가수립과 같은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에 실제 업무수

행에 있어서 발휘되는 지도력으로서 그 합법성을 인정받고자 노력한다. 김정일은 체제보전과

개방을 통한 제회복 하기 h%운 정 사 서 민하
.

있다. 개방에 있 서 줌국석

을 다르지 않고 경제건설을 管 수 있을 것인가, 또 독일식으로 흡수통일되지 않으면서 경제적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김정일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이다.

3. I 군부의 지지확보

공산주의 사회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군부의 지지는 절대적인 요건이다. 특히 북한의 김정일

은 군경혐이 전혀 없는데 군부의 지지가 권력의 안정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김정일을 군부에 이식시키기 위한 작업을 조심스러우면서도 치필한 계산에 의해 단계

적으로 추진한 작업이었다 35 그는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되었다, 국방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일차적 수순이였다. 그리고 국방위원장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1991년 12월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이 되었고 1992년 4월에는 북한군의 원수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충성할 수 있는 군부의 실세들을 확보하기 위해 1992

년 4월 23일에 664명의 군 장서을 조선안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의 이름으로 진급시켰다. 김정

73) 신진, 
"

낱북한 교류叫대와 전쟁위기가 북한언론의 정치사회화 기능에 미치는 영향," 국방대학원 안

보문제연구소, 안보학술논문집. 제 5집 제 2호, t994, pp. 39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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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인민무릭부장 2긴- 에 는 :1수省合 딜-이-주었으미 총71·모장 최괸·에게 자수번을 날아주

있디..

김정일이 군권을 징'약하도록 >카기 위헤 깁입성은 1992년 북한의 힌빕을 게정하어 국빙·위윈최

가 중잉·인민위원최의 산하 부분별 위윈최에 불과하딘 것을 「국가주권의 최고군사기관,으로 그m

위상을 높玆다.(힌법 제111조) 개졍 헌1%은 주석이 보유했던 일체 무럭의 지휘통솔권을 1,가g.위

윈징'에게 이관하였다.(헌법 113조) 그리고 국방위원장은 
it

국가의 전반적 무려과 국병A설사입

을 지도"하는 권한을 갖는다(힌법 제114조 1)

이러한 수순은 킴일성이 A&]존해 있b 중에 권력의 111심인 군긴을 길정일이 장악하도록 고러

된 것이있다, 그리하여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일에게 국방위원장을 맡기지는 젓으로 이미 인식

하고 있었으띠 이에 띠·라 북한 권41 네부에는 이에 데한 불만도 표출되었다. 딩·중앙위원최는

이에 한 볼만을 기-지고 있었딘 반면 군부는 치.기의 지도자가 국방위윈최 부위윈장을 민·고 있
a

으며 국빙·위원최기- 덩'중앙위원최 산하 군사위원최로부티 독립하어 당중앙 군사위윈최보다 상

위에 위치하게 된 것을 기어하었다. 즉 군부의 우대이미 지위상숭이라고 간주한기 때문이디.. 김

일성은 김정일이 군데의 경헌이 진무하57. 군부에 대한 공힌이 전히 일는 가운데 1정린로 인하

여 북한 군부의 위상이 강촤된 짓으로 >하어 3부가 김정일을 지지할 것으로 게산하였다.

실제로 북한 인민군의 지취 통솔69은 당중앙위우1최 군사위원최에게 있었기 떼문에74> 군은

덩'의 헉1-8적 무징·력으로서의 억'실을 하도록 되이 있었기 때문에 딩·군긴·의 갇骨에서 군부는 딩·

간부에게 복骨하도록 q어 있있다.

김정일은 딩'내외의 반체제세력의 반발을 통 하변서 군부를 징·악히.기 위해 1男3닌 3필 8일

한국 서의 
' 

M스피리트' 힙'동군사畓런을 이유로 「준7·1시%·톄,骨 선포75)하필다, 김정일은 북한

지억에 이러한 비샹사태를 유지힘'으로써 일체의 비판을 불허하고 199i닌 i윌 12일 헥苟·신.급지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인76>힘·으로써 실제 전 이 발발할수도 있읍을 북한주민들에게 확신시키

고 있디·.

북한은 김정일의 
「昏진시싱'테. 신포(1993. 3. 8,)효파를 3 화하기 위헤 

「

핑잉·시 군중집회,를

시발로 지'도省旦 군중기회를 잇달아 개최하었다,77) 7한 북한전3에서 150민·낌의 칭넌학싱1들과

수심만7의 제제군인들믈 지.윈임 헝식으로 군에 징집 복귀시臧다, 평잉·에서는 동촤괸.제훈6파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고

74) 1 980넌 채뎨뙨 조선 로동당 규약 2 조: 딩·중암위핀회 군사위원최는 딩·군사정첵 7]헹방11各 토의
짐정히.미 인먼군을 A]/한 전무징·릭 깅'촤외. 수산7] 발진 괸-한 시.입을 조직 지V히.미 우리니라의
군대를 지취한디.. ] 92년 신 힌;Al·은 1 980년 旦동당규익.V디. 7선하어 무러의 지취통솔·)이 딩.중잉.

에서 
-:·
;-12'위%:1회旦 이관되있음을 나니넨디..

75) j;(동신분 1993. 3.9.

76) 로-k신문 19開. 3. 1 3,

77 ) M동신 
,
1 993. 3.9.-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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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훈련을 실시하는 등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조성하였다.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1993.

3.12.)에 이어 정부성명(3.12.)과 외교부 비망록(3.15>, 조선 반핵평화위성명(3rn27. 등은

� 

북한에 대

한 압력은 곧 전쟁을 도발하겠다는 감한 의지를 보여주고 앴다.78) 또 1993년 3월 15일의 모스코

바 방송은 북한에서 3월 24일이나 3월 26일경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유포되

고 았다고 하면서 이 날은 국제원자력가구의 
「

대북 특별사찰 수용촉구 결의안,의 시효가 만료

되는 시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평양이 등화관제훈런을 실시兎다고 밝히고 있

다,79) 즉 북한주면들에게 유일사상을 C-1욱 강조하고 일체의 일탈행위를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

면서 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80)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이후에도 휴전선 일대에서는 아무런 전쟁도발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81)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국내정치용으로써 깁정일의 군정과 군령권을 장악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파악된다. 즉 김졍일은 이렇게 삼엄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여 사최적 분위기를

삼엄하게 유지82)한 직후 국방위원장에 선출되는데에 성공하였다, 1993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5차회의 마지막날,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선출S3)됨으로써 싣짇적으로

북한의 군부 한 전한 통치권을 장악兎다,

그러나 로동신문이 전하는 국방위원장의 선출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고인민회의에 관하여 로동신문은 4윌 8일-10일의 전면을 최고인면회의 소식을 게

재하면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선출에 관한 기사는 4r월

� 

10일 기사에 한번 그리고 다음 2일동안

외국의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내부 불만을 최대로 의식한 것으

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정일은 그 후에도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曾았다. 군부와

당내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길정일은 이어서 1993년 7월 19일에는 fr25쟁쟁 참전 원로군관과 장령 99명을 숭진시켰다.84)

이에 앞서 7월 16일에는 오진우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 것과 
「로병,을 대

표하여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론설을 로동신문에 발표하게 하였다. 또 김정일이 다수의

장성에게 승진계급장을 달아준 다음날인 7월 20일에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총참모장인 최

광으로 하여금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론설을 게재하게 하여 북한 군부의 지지를 확고혁

78) 내처통신, 종합판[48). 1993. 4.1.-6.30,, 내외통신사, p. 221.

79) 내외통신 ,종합판(47). 1993. I.1.- 3,31., 내외통신사, p, 339.

80) Johrl Meril, 
"

North Korea in t993- in the Eye o f the Strorm-", Asian Survey, vo l

,,

'

3묘 )[' ('>t.d,,,.........,,,.
82) 김정일은 1993년 3월 24알 준전시상태를 해제하였다,

83) 로동 문 1993. 4. 10,

84) 로동신문 199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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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hIJ骨이 飯었디·.

김일성이 서·망히·자 깁정일은 김일성 추도대최(1294. 7. 20)를 및'아 이전에 40-100위의 서일에

된-괴.하던 겸정일피- 고위 장성들(차수)各 22-27위까지의 서일로 {·상승시실다, 이어서 김일성 사1'g·

100일 추모일(1994. 10. 16)에는 백학림, 짐본普, 김굉·진, 김의힌을 17위에서 20위로 승진시컸다.8S)

이짓은 김일성 사후 권럭의 공백기에 김일싱을 지지하는 군부세럭 즉 군 윈로]룹올 승진시

주]으로써 권력구조의 동요를 사진에 차탄하고 이들로 하어3 김정일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울

티.리 억할을 하도록 의도한 것o)었다. l%힉·림은 1918년AI으로 김일성의 전렁출신이다. 김굉·진도

1912넌셍으로서 6.25동란 떼는 인민/을 잘고 대구 부근까지 네리왔다. 7 후 19929 김정일파

오진우가 윈수로 숭전할 때 최팡, 길굉·진, 이을설, 주도일, 최인덕, 이7익, 김%률 둥과 함께 차

수로 진骨健다,

김정일은 김원성의 g·작스런 사r/에 띠-라 김일성의 合타리 역할을 兎딘 군원로들로 하이a-

김정일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였요나 권릭7조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는 이들各 7-]일성 시.밍.

이진의 서열로 복귀시컸다,

1996넌 7월 8일 김인성 사밍·2주기 중잉' 추모데최에서 김광진 인민무리부 1부부장을 서열

S위에, Cf리고 백이·립 사최안진부장을 서일 30위에 복귀시켰다. 그러떤서 1 이을선%위총국장

은 서열 11위애, 조1-M록 군총정치6[징'은 서일 12위에, 김엉춘 7총참모장은 서일 13위에 승진시

기 김철만(국12'위71 서일 14위), 최대복(당비서 서일 15위), 양형십(최고인민회의의징·, 서열 16

위) 능 정치국 후보위원들보다 치음으로 시얼이 앞서게 되었디·,

이와 긴이 집정일은 권럭의 공백기에 군부내 지지파의 위상곽 세력을 叫보하는데에 무잇보

다도 민저 힘을 기울였다. 1995넌과 1996넌 호1제에 이旦기까지 김정일의 군관게 기괸·의 방문이

대단히 횔·발해破다. 이와 더불어 김정일은 1996년부터 인모1군 칭·건일인 4월25일各 국가관f 밍절

로 격상시커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부의 지지를 악보하는 에 노력을 기·완이고 있다,B6>

3,2 권력기반의 상대적 견고성
-A한 노동당 딩세i-에 의하1겐 전딩·대최는 4닌1-·1-디. 일리게 되어있으나 1차당대회는 1346년 s림,

2차딩·대최는 1948년 3윌에 인鼓다. 3치·딩·내최는 6.25초1징1을 이-H.로 1956닌 4월에 게최되玆으미

4치·당대회는 l%1닌 월, 5차는 1970년 니월, 6차는 19809 10원에 각'리' 省녔디·, Ct런데 1차 당·

대최에서부터 6차 당데최까지 -R-일하게 노동당 중앙위윈으로써 자리를 지킨 사p·은 71원성 한

시-림' 밭이다. 김입셩은 Y1릭에 위헤가 필 수 있는 인물은 모두 다 숙칭하는네 성공하어 더 이상

빈·체 세럭이 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네 에 성공하있디·. 한나 아렌트가 지적한 깃처럼 전제주

의 독·재자는 그 헥&]세력들을 대상으로 晋71但이 음모를 꾸며내고 이듣 인사룰 교제히-는 능럭

85) d.]성有 외, A.1정일 숭 체제 공54최. 동헝·, 서舍, 민족통인인3Ltl, 1995, 4, P. I l .

S6) 대외퐁신, 제 1 (WI<i, 서울, 네외통신사,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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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의 존속이 달려있다87)고 하기 때문이다. .
'

그 런데 김정일의 권력 승계와 관련해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정치행태를 나타냈다, 김정일은

1973년 2월부터 ' 3대혁명소조운동'의 책임을 맡으면서 정치 일선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 5기 7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잉위원회 비서로 선출되었으며 1974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제 5기 8차 전원회의에서 정치국위원으로 선출되어 길알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

되었다.

이 후계자로 공식화 된 1974년 이래로 겁정일은 권력엘리뜨들을 자신에 대한 지지과로 만드

는데에 노력해 왔다. 정치위원회 정위원 가운데 김동규만이 1976년 6월에 길정일의 정책에 문

제를 제기하다 1977년 10월에 숙청 되었을 뿐 그 이후 정치적인 문제로 숙청된 사람은 거의 엾

다. 1970년부터 1980년 사이에 정치위원회 정위원 11명과 비서국 10명 가운데 숙청된 사람은 각

각 1명씩 뿐이며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정치국 정위원 19명과 비서국10명 가운테 숙청된 인사

는 한 명도 없다.

이것은 1970년까지의 정치적 격변기와 계속되는 숙청기昏 거치면서 김일성 김정일에게 맹목

적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엘리뜨만을 선별하는데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정치문화적 분위

기를 만드는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후계자로서의 깁정일은 약 20년간 누구도 적으로 만들지

않는 정책을 취해왔다. 오히려 갈둥관계에 있었던 삼촌 김영주와 계모 김성애, 이복동생 김평일

까지도 포용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이것은 북한정치가 김일성-김정일체제로 안정되어 전문엘리뜨적 능력위주로 평가받는 시기

와 부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1980년대 이후는 당비서국에 충성심과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겸비한 엘리뜨들이 대거 진입하게 되었다.

1980년 제 6차 당대회까지는 군출신이 점차 증가하여 26%에 이르고 있으며 군출신으로서 담

과 정무원 모두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인사도 8%에 이르고 있었다. 또 당과 정무원에 동시에

소속된 겸직 엘리뜨도 점차 증가하여 6차대회때는 38%에 달하고 있어서 노동당에 의한 지배를

확실히 하고 있다.88)

또 6차 당대회때 선출된 14명의 정치국 정위원 19명 가운데 7명(37%)이 군인이였89)던데에 반

하여 1989년 말에는 14명의 정치국 정위원가운데 2명만이 군연이었다. 이것은 김알성체제가 안

정되자 체제안정에 필요한 군인들의 소용가치가 더 이상 펄요 없어졌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경

제건설을 위한 전문엘리뜨의 동용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

그러나 1989년부터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자 깁정일은 당성과 혁명성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하

였다. 1994년 깁일성이 사망하자 군인들을 다시 승진시켰으며 어느정도 체제가 안정된 1996년

87) hannah Arendt. 
'

The Totaiitarian Leader," in BarbEra Kellerman e d., Folitical

Leadership: A Source Book, Pittsburgh, The University o f Pittsburgh Press,

pp. 212-213.

88) 양성철, 북한정치연구, 서울, 박영사. 1993, P, 13·8.

89)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prn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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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윌에는 일부 군부싣세의 서원을 더욱 상승시키고 니.머지는 디.시 김원성 싱]존시의 서일로 -81-귀

시겼다.

%]정일은 7선적으로 김정일의 친인척돌음 딩'정의 주요 위치에 배치했다, 이듭은 깁일성-김

정일의 신성가족으로서 향후 권커구조의 붕피나 반린·에도 끝까지 김정일을 지지할 짓이라고 보

고 그 지위를 보장하고 7)다, 최근에는 이들의 서얼이 조금씩 상승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서 이들에 대한 겁정일의 기대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어19 7/단이 권위주의$)이고 전제주의직일수록, 그리고 그 집딘·내의 비공식조려에 의한 헤1의

은 커지게 딘다, 그 집과 비공식집단에 의'헤 공식조직은 부시되머 비공석조직 가입자는 더욱

7-력한 A·대감을 %·게되어 그 렵단에 강럭한 엉힝·을 미친디-.90)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공식조직

에서와 비공식조직에시의 정짐을 깁정일이 회·보하고 있다. 이러한 징우 그 웅집럭은 이Id 집단

보다도 강하머 어띤 위기상宅·애서도 분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디.. 북한의 최싱·층

지배71딘·은 최고의 특권을 향-1하면서 김정일과는 친인칙관게, 학교 동문관계, 은 
'헉명유지·너

로서의 고L동운띵체의긱을 깅·하게 가지고 있디·.

길정일은 남산인t1학교 인민반에 fr 학한

� 

후 6.25 전毛 중에는 중국 동북지빔·으로 피난 갔다,

그 곳으로 피난리- 있딘 만경대 혁떵유자녀학원 인t긴반 4학년에 펀입하였다. 진 이 끝난 후 핑

잉·의 삽·식인1긴학교외. 평잉·제4인빈학교를 다넜다, 1954넌 평양제1초(중학교애 진학하었으띠

1957넌 남산51급중힉·교에 입학했다.

tv표 2% 김정일의 친인척과 서얼빈동

출처:동일 fl ]W6.8 (서물, 면최.문제연5t소)와 서울신분사唱 북한인멍사전(l995)(서各, 서울산
분사, 199되를 중심으% 제구성

90) 14:l·ying Goff'lnan. Asilos: Ctu%s sur la cou lOo]) soc iale des ma lados Il-IGl] taux e t

a t1tres rec lus, Pa)·is, l]OUhlcday & Corn{]any, luc. 
, 1968, P,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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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김일성 종힙대학을 졸업兎다. 1994년 현재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자는 당서열 100위

가운데 25명이다. 그리고 김일성대학 출신자는 34명이다. 이중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이면서 김

일성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13명이다. 이것은 당서열 100위 가운데 46명이 만경대 혁명유자녀학

교와 김일성대학교의 동문으로 남다른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빨치산 세대는 고령이기는 하지만 13명이 당서열 200위에 들어 있으며 김정일과 같은 빨

치산 2세는 임수만을 제외하고는 22명 모두 만경대 혁명학원춤신이다 또한 김구태를 제외하고

는 모두 김일성대학을 졸업한 동문이기도 하다.

이들 빨치산 2세들이 우대를 받고 있는 것은 이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뿌리 깊으며

김일성이 주장하는 
'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입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모두 당에서 높은 서열을 점하고 있으면서 김정일과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

지고 있는 집단으로 인식된다.

북한의 지배집단은 이와같이 철저하게 상호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1995년을 기준으로

당서열 100위 중 46명은 김정일과 학교동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상당수는 이중적으로

학교 동문이거나 빻치산2세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 그 외에도 13명은 빨치산세대이

다. 혁명1세대들은 고령이지만 북한사회의 최고 원로집단으로서 김정일체제의 동요요인에 대항

하여 강력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직계후손인 빨치산 2세들은 북한식의 귀족가문

출신이므로 길정일체제 옹호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이다, 김정일의 핵

심적인 유대라고 할 수 있는 친인척만도 당서열 100위 이내에 12명에 이른다,

결국 북한의 최상층 지배집단은 김정일과 혈연과 같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김정일에

대한 갈등이나 불만으로 인한 쿠데타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동문이 아

닌 엘리뜨 들간에 파벌경쟁은 있을 수 있으며 동료들간에 충성겅쟁을 위한 알력과 음모는 진행

될 수 있다. 그러나 길정일에 대한 도전은 그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주변에 포진한 김정일의 측근세력의 성향으로 볼 때 김정일에 대항한 쿠데타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오히려 길정일은 그의 나이 또래의 젊은 세대들과 어울리고 있으며

그의 논문 
i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사회의 경제와 과학, 기술수준을

높이는데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과 달리 카리스마를 갖지 못한 김정일은 그의 통

치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경제건설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다. 김정일은 83.인민소비재운동에 많

은 관심을 기울이고 추진해 왔으머 개방과 무역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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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 지베집단의 유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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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민 지지확보노럭

깁정일은 북한주민의 사최주의에 대한 긍지와 애첵심은 사최주의로부티 많은 헤 을 볼 떼

라야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1긴들이 자신의 체제애 대하어 자신김·과 만족김·, 그리고 우윌

J.l·을 기.져야만이 어 l 위급한 상적·에서도 A-숨을 바쳐 체제를 수호하게 핀디.고 주장한디-, 헤방

후, 북한에서 토지개힉과 산업국2촤를 통헤 멈'은 주멘들이 국가로부터 해택을 IA-고 국가와 체

제에 대하어 신념파 V지를 가짐으로써 6.25전4 당시 이들이 희섕1적으로 대처할 수 있있다는

신넌을 가지고 있다. 71정일은 또한 인민들에게 빈 管그룻만 놓고 사회주의제도가 骨디-고 교양

헤서는 사최주의의 우윌성을 겁.이 인식할 수 없으머 사최주의적 애국주의사상도 가질 수 없다

고 강조한디·.91)

A]정일은 북한주먼눌의 소비제 생활을 개선하기 위히펴 1984닌 g월3일 8,3. 인먼소비제$샨

운동을 전개健다. 김정일의 이리한 사고는 교조주의적인 사싱-주입만 가지고서는 지.-F주의와의

정젱에서 인민들의 지지를 획·보管 수 없q·는 데로 이어진다. 김정일은 인민 )g횔·수준의 질지

험·상을 위헤 A-업의 헉신을 통하어 식량/W산을 증데시키고, 경공업헉멍을 통하여 일상셍촬용폼

의 양적,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노 려하고 있다,

김정일은 1993년 말 제 3 차 7개닌 계 이 싣페로 돌아가자 김정일 주도하에 <션적으로 왼.

충기를 갖고 농입제일주의, 깅$%제일주의, 무익제일주의를 주장하어 인민의 소비$촬에 만족

도骨 V일 i 있는 빙'인'을 강구하고자 하있다. 이외· 김·은 J-]정일의 실용주의적인 사고는 K-1정

일Al]제의 추근세러돌에 의히·이 7]폭직인 지지를 반고 있다. 싣제 일선 관서에서는 김징일의 이

러한 징·책지시骨 멈고 북한의 주VI들이 식량을 구하리 간디꺼나 불건을 구하러 여행증 엾이 디.

니는 이毛에 대하이도 관대하계 처리히·j] 있는 힝포)이다.

북한의 깅직%l 사최주의 경제에서 니·타니·는 힌상직 문제점은 식管둥 셍활괼수품파 소비재의

곱·-;p·부족, /%산 원자재 낄 중긴예의· 에니지 공급부 , 투지·재원의 궁v·부족, 신·%]시선과 기술의

9 1 ) 김정인. 
"

J<l]셍촬음 니욱 돕 1 데 내하여(덩- V앙위, 페i]오17험의최에서 한 9설. ].984,2,16);

깁성有, 주체시.상의 이론적 VI최-. 서 · ,
1 993, <Il<통일연c/원,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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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성,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인은 사회체제와 정책적인 면에서는 주체사상과 ] 보호

를 위한 폐쇄적 자급경제체제의 추구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管 수 있다. 내부경제체제에서는

주어진 생산목표량의 달성을 위해 자재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뇌물거래, 자재 은닉, 생산목

표만을 달성하기 위한 조악한 생산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또 주체사사에 의한 경제통제로 인

해 대외적인 경제관계가 경직되어 나타나고 비효율성이 확대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표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경제 낙후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

운 
"

사적 이윤동기 보장체제의 제도적 결핍"이라고 한 수 있다. 현재 경제적 파국 직전에 처한

북한경제는 국가 주도의 경제구조로서는 생산과 유통 모든 젓이 주먼의 펼요를 층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법령으로는 금지된 개인들의 장사체제에 의해 운용된다고 할 수 있

다. 毛제적 극한상황에 처한 주맨들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장사를 하기도 하며 물건을 만들

어 내다 팔고 그 돈으로 다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소득을 만들기도 한다. 또 텃밭을 이용하

고 곡셕을 기르고 가축을 사육하여 내다 팔기도 한다, 텃밭사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법으로

는 금지된 것이기는 하지만 관용적으로 묵인과 처벌이 적당히 병존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는

이들의 자셍적인 경제활동에 의해 생존해 간다고 할 수 있다, 주민 개개인의 사적 이윤동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북한 경제는 식량부족사태에서 우선적으로 벗어날 수 잇

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가 제도 으로 보장이 된다면 북한경제의 급속한 도약도 가능하다.

문제는 경제적 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하고 았는 김정일정권이 정권의 안녕을 훼손하지 않고

이러한 
"사적 
이윤동기의 보장정책"을 01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3.4 테러적 경찰통제제도의 유지

북한체제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는 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테러적 찰기구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당기구와 국가안전기획부, 사회안전부 등이 이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기구에 있어서의 조직은 생산단위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초급당조직, 부문당조직, 시군당

조직, 도당조직, 중앙당조직으로 유기체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들은 당원 상호간과 일반 주민

들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이 하나의 임무로 되어 있다, 특히 당간부와 당원들을 같시 통제하는

기구는 당비서국 조직지도부이다. 이부는 국가의 전기관과 해당분야의 당조직을 3선(당조직게

통, 행정계통, 보위보계통), 3일보고통제를 통해 감시한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반탕, 반체제음모자, 간첩색출, 국내외정보수집, 정치범 감시 등을 통해 체

제를 유지하는 특수한 업무를 가지고 있다. 교화소도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하여 북한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주민들에게 가장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구이다. 사회안전부

는 치안을 담당하는데 체제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기구이다,

북한은 정치사상범을 수용하기 위해 특별독재구역을 설치하여 약 20만명에 이르는 주민들을

감금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반체제적 사상에 대한 조건반사적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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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디..

이들 데러적 겅칠'기구들은 1[한주1핀·趾-위 적짇한 시.IPl절차도 거치지 않은 체, 사힝시키기도

하이 이디론가 데려기.서 영원히 소식이 끊어지는 겅우V 비일비재하다. 또한 고문과 최약·의 김·

<상테는 북 
'l·사회에 
보毛촤되어 있디., 북한 딩·국은 주먼들을 엄걱하게 昏제하t·l 어띠힌. 비핀.

도 히용하지 않는 )으로 보고피고 있다. 이리한 비s·지.o]) 하이는 적질한 제판짇차 엾이 징

치범으로 骨러 톡멸구역 수성-소에 수김·된다. 살아서 吾이.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일·러지

2 9)디·.')2>

이러한 공포징치로 인혜 체제에 공개적으로 대항하는 사람은 기의 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W·체 전딘·이 산포되기도 한다, 1996<l s필 초에 귀순한 고준은 1994닌 초에 펑남 성친군

과 양덕군에서 
" 

김일성 71정일이 망할 닐·이 밀지 않았다", 
" 

칭넌들이어 일어나 싸우지/s 등의 내
- 이 남긴 삐라가 살포된 적이 있으나· 주모자는 吾 체포도]어 처힝되었다고 전한q..93>

19Q4년 8월경 언론에 공개된 Al-한주민의 공게처힝 공고분은 북한 A포정치의 한 탄먼을 보이

준다. 북한에서의 겅 직, 정치지 상핍-이 이려워질수록 북한 주민의 인권은 길·수록 최익·의 상쵱·

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211은 미횹한 실정이디·

북한의 여힝1허가재외. 일반인 출입통 지익이 북한 진익의 45%에 이르는 것은 일·려진 비-이

다. 또한 신체장애자들을 
「
제레종 관리소,에 강제 수용하어 강제피임시키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인간은 친부적인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는 국가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 아L]

라 인간이기 떼문에 부여빈'은 깃으로써 국기· 이전의 군]리이미 국가초칠적인 권리이다. 띠-라서

국가라 할지라도 인1·1의 본릴적 내%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북한당햄·이 핀.단하는 국가적

목적을 위하이 신체상의 이유로 이틀을 격리,단종 昏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인간 존제에 데

한 부정이다.

인권은 개개인으로서의 인긴·에 최고의 가치를 부이히·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권이란 체제+-지의 걸4돌이 되고 있다.

북한내 인권은 사실상 존제하지 않F-미 다만 공민으로서의 공민권만 존제한다. 이러한 공면

5」l-1은 프로레타리아 3제7)력에 의하이 보장되는 권리이며, 3가내적인 권리이다. 또한 유물론적

인 인간관에 입리-하여 꾼짇 d%체 의헤서만 공민린이 보장되씨 히 공민권의 
'헥십은 

노 동

의 Y-)리이다.

북'한에서 인간은 인간이 만든 체제나 이넘 이전에 긱-자가 존업성을 가지고 테어니.미 3. 존엄

싱이 존중되고 보호반는 실을 <it릴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인간은 )4몰적 욕구

q2) o.s. l)o par tlnont o f State, Dc1nocratic Peo p le's ]lop. o f Korea Humau l(ighEs

Pl·ac0ces, l%5, Intcrnet, klan·ch 1996.

93) 한국임보, 1 9(]6. 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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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에도 정신적 욕구를 가지며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을 계발, 활용하여 정신적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또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인권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러

한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 미국 국무부, 미국 아시아워치, 미네소타 법률가 국제인권위원회둥 많은 국

제적 인권기관이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조사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보고서에 대하

여 북한당국의 일관된 태도는 
" 

이들 보고서 내용은 전부가 거짓이며 조작된 것이다. 만일 U런

보고서가 발행된다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Z

협박하는 것이다. 1994년 8칠 보도된 공개처형 사진에 대하여 북한이 
"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공개처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때문이다. 북한의 체제유

지의 핵심은 인권탄압에 기초하고 있다. .

4. 체계의 진동확대

4.1 이데올로기와 리더쉽의 균열

겸일성의 사망과 함께 북한에는 최대의 위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신화적 존재가 된 김일성과는 달리 김정일에게는 오린시간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는 것

호1에는 길일성과 같은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이다. 전세계 공산주의 역사상 아들에게 권력을 승 ,

계한 것은 공산주의의 어떤 이론으로도 정당화하기가 어렵다. 김정일만이 길일성의 유업을 가

장 잘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기능론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론적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김일성의 유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서할 수 있는 능력있는

후계자들의 경쟁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20여년간 후계자로서 위치를 굳혀 온 관

행과 엘리뜨그룹의 지지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엾다.

게다가 김일성이 물려주고 간 북한의 경제상황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최악이 되고 있다. 1989

년부터 1993년까지 북한의 경제는 거의 l>4이나 줄어들였으며 그 이후 1996년까지는 홍수피해

와 구조적인 농업실꽤로 인해 극심한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 지방에서는 식량확보를 위한 주민

소요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 정치체제의 안정을 위해 엄격하게 통제

했던 지방간의 여행도 식량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곧 정보유

통과 함께 자유의식의 신장을 위한 첫걸음이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또한 북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과 우호가

격이란 이름으로 행해졌던 경제통상이 봉쇄되어 북한 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북한은 서방

세계와 거래할 수 있는 경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독자적인 능력으로는 경제회복이 불가능하

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해 도약단계에 이르는 수 밖에는 대안이 엾다. 그리하여 북한은 두

만강지역개발과 특히 나진-선봉지구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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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의 박정희대통링이 추진했딘 깅제건설모毛을 적극적으로 칩·고하]1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딩·민한 이러한 위기들은 북한정권의 ]]l-안징을 7레하고 니-아가 권릭투젱과 민중-A기

등을 야기시키 조반간 북한정권이 붕괴苟 가능성도 일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은 의외로 체제

인·정적인 요소吾을 밀'이 획·보하고 있다.9{) 동유림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지리적으로 페

되5A 고립되어 외부의 정且가 북한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데단히 효과직으로 차단하는데 성공하

고 있다. 삼변이 싸다로 둘러싸여 교통이 차단되있으며 이웃한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를

표빙·하이 어느정도 완충역할을 하고 있디·. IE 헌대에 사성·과 문촤의 침투와 교륨에 가장 중요

한 억할을 수행하는 델레비전에 ·의한 정보의 유입도 근윈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한2f파 일본의

넬레비전은 미국w피. 림-은 NTSC tV'식을 체택하고 있는데 북한은 유럽과 권'은 PAL방식을 체택하

이 외국의 텔레비진 진파가 북한내 주민돌의 의식에는 거의 엉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릴

게 차단된 정보는 북한 주1긴들이 북한과 외국, 특히 한국을 절히·게 비교하지 못하도록 만들

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회화과정은 전세계 이느 나라보다도 철저하고 치빌하

여 힌존의 정치체제와 깁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체제에 대한 도진을 거의 붙가능하게 晋

고 있다. 북한 당국의 주민통제 역시 칠저하디·. 식량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북한의 지빙·에서의

폭동은 다易 지역으로 픽대됴]지 못히·고 그 지억에 3한피고 있다. 그동안의 이동과 어헹에 대

한 통제제도 떼문이다.

주]일성은 진정일이 군1력을 W게할 수 있도록 
' 

수계지·론'을 통하어 합리화시켰다. 김일성이 셍

존해 있을 부터 후게자문제가 니·오는 젓은 김일성의 힉띵위업이 장기성을 띠머 대를 이어 게

속되어야 히-는 익사적인 사입이기 떼문이라고 섭명한다. 그런데 깁정일이 후게지로씨 지목된

겻은 그가 김일성의 이·들이기 떼 이라서가 아니라 
" 

김일성 수렁에 대한 끝엾는 충실성과 모

든 위데하51 비범한 사상, 그리고 징신적인 풍dE의- 특질을 체득하고 있기 떼분"이다. 그리하어

김징일은 김일성애 의헤 수령에 데한 충싣성의 최고 진힝이머 가장 빛나는 모빕으로써 7일성

의 헉명위업음 데를 이어 끝까지 완성헤 기·는 
'희명의 
최고지도자鄧)로 부지'되었다,

J]정일에 대한 이러한 힙·리叫는 깁징일이 정권의 전먼에 등장하기 위한 구실이고 명분이었

다. K]일싱이 죽고 노1' 호1재는 김징일이 -0동안 행해 p, 입지과 관료주의, 그리고 북한 지도부

내o]]서의 1럭구조 네에서의 익학관게에 의존힐· 수 1사에 없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김일성의 키·리스마는 북한정권의 정통성의 중요한 근원이었다. 그런데 김정일이 이

러한 김일성의 키·리스1)]p를 계승하이 북한을 통치한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헤서

m

()4) Scott Suyder, 
"

A 1;'r(ifnework for Ac])ieving [iccoudliation on the Korcau

])011il)SLIla," in Asiau Survey Vol.XXXV, No8, August 1 995, p. 703.

95) 사최과'아원 철'학연31·소, 철학시·전, 허임7, 사회파'희'骨판사, 1 985, pp. 38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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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카리스마에 대한 개념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

막스 베버에 의하면 카리스마란 어떤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의 특성을 지칭하는 단어2

써 그가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능력을 毛부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적어도 특별히 비범

한 권력이나 권력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성을 지청한다. 이러한 속성들은 평범한 인

간으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겻이며 오직 천부적으로 신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을 받은 사람들은 지도자로 간주된다.

이러한 카리스마가 실제 권력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나타난다.

項째, 탁월한 능력과 매력을 가진 비범한 인간으로써 국가의 대부분에 의해 존경을 받는다고

인식되는 지도자. 둘째,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찾기 위해 헌신적으로 싸웠던 전형적인 국가 영

웅이나 구세주. 셋째, 국가성립의 초기단계에서 그의 지도력을 발휘하억 응집력있고 통합된 사

회를 창조한 지도자, 넷째, 국가내의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정당화 시켜주며 국가와 미래에 대

한 이상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이러한 이상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그 추종자들에

의해 인식되어지는 지도자. 다섯째,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정치적 사회적 졀서를 합법적으로

정당화시켜 체제안정을 이룩한 사람96) 등을 말한다.

김일성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데에 대부분 성공하고 있다, 초기 등장과정에서는 실존

인물이였던 김일성장군의 이름을 차용하여 그 후광을 업고 등장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조작된

선전의 반복적 효과와 50여년간에 이르는 통치과정을 통하여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획득하였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이러한 조건을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인 특서으로는 카리

스마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탁월한 눙력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능력을 발

휘한 것도 아니며 국가성립의 초기단계에 동참한 것도 아니다. 또 그의 추종자들에게 북한사회

의 미래를 제시하며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다만 오랜기간동안

김일성의 측근에서 제 2인자로서의 권력행사를 해 왔으며 헌재도 그의 지지세력들이 권력을 장

악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다른 견해도 조심스럽게 개진되고 있다. 절대적인 카리스마의 소유자에게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자로서 절대자에게 가장 충성적이며 그의 위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은 절대자의 카리스마를 계승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적어도 이러한 측면은 권력승계 초기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최소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이양된 권력의 강화과정을 통

해 새로운 카리스마를 창출해 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역사 으로는 이러한 카리스마가

계승된 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수로부터 그의 사도인 베드로와 바울에게로, 시저로부터

96) Ma% Weber, Economv an d Society: An Outline o f Interpretive Sociology, Vol,3,

e ds. 
,
Guenther Roth an d Claus Wittich, 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pp. 241-24i



l44

아우구스투스에게로, 레닌으로부터 스管린에게로 , 긴·디로부터 네루예게로, 페론에게서 그의 아

대에계로, 이숭만으로부터 이기붕 게로, 케네디로부터 그의 동AW들애게로, 모 동에게서 그 후

게자듭에게로, 동合 그 에로 들고 있다,07)

그러나 이러한 사레들온 그 후계자들의 독자적인 비보1'한 능력에 의해서이지 키.리스마가 승

게되었다고 보기는 이림디·. 물론 어느징도의 긍정적인 엉'향을 반은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지반

키.리스1파의 숭계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하이 Scalapino는 다읕과 간이 지적하고 있

다. 북한정권이 A]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가·는데 깁일성의 키.리스마는 이진되지 않·는다. 김일성

이 죽各 후에는 김정일이 그 스스로 자기자신의 정통성을 얼마나 확보하는가에 북한정권의 안

징 이부가 달리있다.백)

실 로 김정일이 효과적인 경제개헉파 권력구조 개핀을 통해 키-리스마暑 파且하게 된다면

그짓은 김징일 자신의 새로운 카리스마이지 집일성의 키·리스마라고 하기는 이7]c}-. 또 간디나

수하르토, 부토, 징·개석 등 아시아에서 절대직인 카리스[If클 가지고 통치했던 지도자의 혈연적

후게지·들이 원래의 그 들만큼 키·리스미·를 확보하지 못兎다. 이것은 키.리스마가 게인에 내제한

친부적이고 의사적인 산물이지 승게될 수 있는 성名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렇다먼 김정일에게 있어서 북힌·을 뭉치'惱· 수 있는 징통성을 팍보하기 위해서는 소위 
" 

유훈

통치"거긴· 중 권력구조를 장악하고 J]정일의 능 을 발휘하고 북한사회의 미i91를 보여이· 한다,

그리하어 지난 94년 10월 북한과 미국간에 북한 핵문제를 헤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 

북미 기

본합의문 체텍'이 전적으로 김정일의 영도하에 이루이臧디·고 선/1하고 있다, 진징일이 북한 데

표단으로 하여금 북미 기본합의문에 서떵히·도록 지시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需) 이로써 깁정일

이 미국동 깅·대국파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승리를 젱취하고 많은 국의은 도모兎디,고 선전100)

함으로씨 권정일의 지도자로서의 h-력을 선전하고 있다.

또한 %m-1정일은 그의 통치 스타일을 김일싱과 긷·은 카리스마에서 찻는 것이 아q리- 
wt 

인덕정

치"와 
" 

광폭정치"의 게님으로 1립하고자 노럭하고 있다. 주민들에 대하어 보다 가까이 접근하

여 주민들의 지지를 사기 위한 노띄읍 기운이고 있다,

북'죈·통치에 있어시 근간이 되고 있는 주체사싱·은 대내외적인 급격한 촨경변촤에 의해 위기
-趾 멋·고 있니.. 국제최으로는 1린과 동-8-립지 시.최주의 국가들이 창괴되지. 제국주의, 자본주의

w

97) (]IlUUg Jooug.-Gun, 
"

(dharislna a]니 Regime Legitimacy: Political Successiou il)

North Kol·oa". ill The Joul·nal o f ]];ast Asian Affflirs, Vol.VII, No. 1 
,
Winter/S])ring

] g93, pp 딜4-95.

98) Itobert ScalElpino, 
"

TI10 0ulted SLiZtos an d Asia: [/Utore Prospects,' in foreign

Affail·s, Wiuter )991-1 9%, PP. 34-:·15.

y) 旦동신분, 19<)4, . 10, 20, 
'

, 1 1 , )6,

1 00) 로%신분, 1994. 12. 23.



사상문화의 침투를 경계하고 주체사상에 대한 사상교육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김정일은 1994년 21윌 1일 발표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글을 통하여 소련에서 사회주

의가 붕괴된 것을 비난하고 북한에서의 사상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북한은 외국의 사회

주의체제가 붕괴되는데에 비하여 북한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이

기 때문에 붕괴필 수 없다고 주장한다,101)

김정일은 1984년 합영법 실시 이후 1개월에 1회로 완화되었던 
'

주민생香총화5를 1991넌부터

는 다시 매주 1회로 환원하여 강화하여 주민의식의 해이와 자본주의사상의 침투를 막아내고자

노 력하고 있다, 또한 출판보도물과 문학예술들을 비롯한 사상문화수단들을 철저히 장악하여 사

회주의를 견고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02)

1992년 7월 23일의 로동션문 사설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이 다원주의를 설교하면서 이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고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제국주의

자들이 인사교류와 기술협조라는 간판 밑에 부르조아 문화를 전파시키면서 사람들을 부패, 타

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 언론이 긍정적 모범의 원칙과 춘추필법의 서술방식을 채

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고 북한언론의 관행에 비추어 본다면 북한사회 내부에 이미 다원주의

에 관한 논쟁이 만연하고 있으며 부弔과 부패, 개인 이기주의, 도덕적 타락등이 상당함을 보여

준다. 조선일보 2992년 9월 24일자는 북한의 일부 고위층이 즐기고 있는 
' 

기쁨조'의 
'스트립쇼44

장면이 사진과 함께 보도되고 있다.103) 김정일은 1992년 to월 10일 당 창건 47주년 기념논문에

서 관료주의의 팽배, 지도자의 지도력 부족, 지식인과 청소년의 사상오염등이 사회주의 국가 붕

괴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북한사회에서 부정과 부패는 더 이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돈

과 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특히 경제문제와 관련된 장사 둠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다,

4.2 지배집단내의' 갈등

권력엘리뜨와 전문엘리뜨 집단은 권력구조상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며 구체적으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길등을 빚기도 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과학기술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리

고 경제가 발달할수록 전문엘리뜨정당성을 증가시키며 영향력이 커진다. 반대로 사회의 발달이

미약하고 단순화할수록 권력엘리뜨들의 영향력이 커진다. 사회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때로

는 성장률을 둔화시키며 경제적 회복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데올로기자들과 같은 권력엘리뜨의

團 團

t01) 김인숙, 김정일, 사회주의 위업의 향도자, 평양, 1993, 평양출판사, pp, 6-7.

102) 백학순, 북한정권의 생존전략과 전망. 박기덕, 이종석 된,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 색,

서울, 세종연구소, 1995, prn82,

103) 신진, 남북한 교류증대가 북한언론의 정치사회화 기능에 미치는 영향, 통일원, 북한의 정치사회화

실태, 1992, PPW I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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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당성을 약촤시d다.

북한의 지배 엘리뜨吾긴·의 길'등에서 죄곤에 가장 두드리지게 나타나고 있는 깃이 북한 군부

외. 딩·, 정간의 간%이디-. 특히 북한 군은 킬일성 AI존시에는 딩·의 혁멍적 y징·릭으로서의 억할

을 충실히 하여 딩·정첵을 가장 충실하게 무릭으로 담보히.는 기능과 역할을 수헹헤 왔다, 그러

나 19%s의 게정힌71에서 국방위원최가 딩'중앙위읏1최 군사위원최보다 우위애서 북한인민군의

총 지취통할권을 장악하고 %j정딛이 <·r빙·위원회 위윈징·이 되먼서 군부의 영항 을 그 어느 trIl

보다도 깅지애 나티.니-고 있다.

1통적인 공산주의 국가에서치럼 군부가 당의 철저한 정치적 통제를 밤는 조직이라면 덩·정

군간에 견·兮이 표민회-되지 않는다. ]-러나 최근 들(%} 북한의 이러한 갇등이 공식적으로 표헌

있다. 북한정부는 1995년의 막1:l]한 수재피해를 지·력으로는 복구 불가능하어 국제사최에 긴g식

링· 원조를 공개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전세개의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북한에 데한 데

대적인 식량지원을 추진하었다, 그린데 19%넌 1월 20일 북한은 외교부대빈인을 통해 외국의

식링·원조를 거부한다51 발표兎다. 뉴욕과 제네바 동애 있는 국제 구호기관의 관리는 북한의 외
'

(부장이 북한군부의 이러한 정첵취소를 비난하고 q·섰다고 전했다. 그리고 외교부부부장 최수

혼은 U 이유는 
" 

외21·의 식링원조기· 계'헉개빙'을 부추기러는 적대세력에 이용되는 것을 우려한

군부의 지도자들이 이暑 반q]하고 있기 문"이라고 싣12했다.l(M) 즉 북한정부가 전세게에 <

한의 실상을 일·리기·먼서까지 추진하고 있던 시·i]을 군부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에까지 군부

의 실릭이 증가하있다.

이에 북한정무원은 군부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 억으로 제동을 가하먼서 쌍방간 세력 길'

동이 있음을 표출시키고 있다, 즉 북한의 군부가 미국과 추진히-고 있딘 미군유헤송환휩의를 북

한의 외교부가 이를 제동 걸고 
'힙싱·을 
걸럴시겄다. 즉 북한외교부는 데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닐'인 1996닌 1월 20일 
" 

미<-·>이 유헤송혼1·에 따른 보상에 권·린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유해발골조사딘-을 헤체한다"고 1吐표했다. 0리나 실짇적인 이유는 북한 군부의 외

교부에 데한 식링%조사입 巷빙-에 데한 데웅조치이며 fE 다른 이%-는 미군유해힙상은 외교부기·

7-IL히]야 할 인인데 북한군부기. 주도하고 나선데 따른 길'둥으로 알러破디..]05)

이에 북한의 군부L 북한 외교부骨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사 를 칠·고 있었다. 1996닌 4월

16일 제주도 정싱·최71을 ul-친 한미 양 데통宅은 한반도의 평촤헙정을 위헤 아무런 진제조긴 없

이 한국과 북한, 중1·'l과 미국의 IL간에 4자회딤을 개최할 컷을 북한에 의健다. 그리고 북한

이 제인·한 닉-미긴-의 별도의 회담을 하지 않을 것임을 멍백히·게 하였다. 이에 북한은 4월 19일자

로 4자최남의 필요성과 힌실성을 겁토한다는 공식반응을 보였q-. 그 후 북한은 다시 미국파의

10 ) 
'

l'he New Yo]·k Ti1nos, l·'ebl·uary 8, 1996/A6.

1 05) 내외통신, 쫑헙'%1·(59), 서各. 외哥·신사, l)./l/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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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접 접촉을 하기 위해 
" 

미국측에 4자회담에 대해 구체격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55고 밝

혔다. 이러한 검토와 설명을 요구하는 북한의 일련의 행태는 4자회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자

체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그 q]가를 받아내자는 계산이었다. 즉 공산주의 협상이론에 따른省

협상제의는 다급하거나 약자의 입장에 놓인 측이 그 입장을 만회하기 위해 제의하게 되어 있

다. 따라서 협상제의자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 미 일 3국은 북한측의 이러한 설명요구가 북한측의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보아 고무

되었다. 이애 공동설명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7월 11일 미국 뉴욕의 미북 접촉에서 북한은

공동설명회를 수용하는 대가로 미국의 추가 곡물지원과 추가적인 경제제재조치의 완화를 요구

하었으며 7월 23일의 실무접촉에서는 공동설명회의 개최와 동시에 상기 조건을 이행하자는 제

의를 하였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우선 공동설명최를 개최한 후 4자회담 이전에 경제제재조치

를 완화하는 안으로 절충하였다.

그 런데 갑자기 북한군부가 이를 결렬시켰다. 1996년 7월 25일 북한은 북한군의 이름으로 
" 

우

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평화협정 체결전까지의 정전상태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미-북간 합법적인 군사접촉 채널을 구축할 것"을 미국에 제의했다.106) 북한의 외교부

의 주도하에 공동설명회가 성사될 것처럼 보이자 북한군부가 갑자기 불과 이틀만에 이를 저지

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북한 지도부가 4자회담이 그다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중도에

의견을 바꾼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공동설명회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곡물 추가지원 및 경

제제재조치 완화를 받아내더라도 한국을 상대로 하는 4자회담에서 얻을 것이 상대적으로 미미

하다고 판단되어 중간에 그 결정을 바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았다. 외교부가 직접 거절하기

에는 명분이 약하므로 군부와의 의견차이로 인해 결렬되도록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또 하나의 가능성은 실제로 외교부와 군부가 대남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하고 있어서 군부가 저지하고 나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북한 군부가 외교부

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지도부가

중간에 의견을 바꾼 것어라고 하더라도 군부와 외교부는 다른 안건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

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 실제로 군부가 반대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외교부가 추

진한 공동설명회 수용이 김정일의 재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압력에 의해 취소될 수

도 앴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김정일이 아직 북한 군부를 완전히
J

통제하고 있지 옷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북한 내부에 지도층간에 정책결정을

둘러싸고 갈등익 표출되고 았다.

북한은 1991년 12월의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 창설과 이에 대한 관련법의 제정함으로써 북

106) 한겨레신문 199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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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경제적 발전에 돌파구를 마런하고자 시도하었다. 그러나 북한은 자유무익이라고 하는 경

제특벌구역을 칭·설하는 깃에 대한 두리움과 
'합께 
이헤의 부족, /부 및 감깅파의 반대 능에 혼

선을 빚3( 있다.

fL한 정무윈 내부에서도 부서간의 징젱파 일'릭이 상딩·한 것으로 보인다, 겅제특구에 관헤 제

징부는 
'헤외의 
자- 과 자본省·동에 데하여 높은 새율을 부과함으로써 세입을 증가시키리고 하고

있는 빈-l])o]) 중앙은헹은 1[자본을 유지하기 위하어 닛·은 세율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

제부서들이 경제특구에서의 외국인의 지·-7로운 출입을 위해 무사중 출입을 주징·하)C 있는 밴·1펀

보안관게 부치는 이에 l])페하고 있다.107)

1996년 9월 18일 북한헤군의 잡수함이 강룸 잎'바디-까지 침71하여 좌&된 깃은 북한 군부와

북한 남사업부는 북한 헹정부외·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젓을 보어준다, ]리고 그 이

후 북한이 보어주는 외교적 수습첵은 이들 강징파가 북한 정첵을 길정하는 것을 보여준다. 북

한은 A-엔 인·보리 의장의 실1MHL쓸 북싣'하)1 안보리가 대북한 의정·성명을 체택하자 동헤안에

노동1호 시헙받사를 발표하는 것 등은 위힙적인 궁세적 힙박으로써 북한의 과오를 덮으리는 킹·

경z[의 입장을 표111한다. fl리고 이러한 와중 7'1문관且들의 북한경제최셍을 위한 노럭은 희
AI됩 수 있다고 생긱'한다.

북한 毛정부가 1996닌 9월 13일 니·진 %j봉지익 투자-1치를 위한 국제 섣떵회를 개최하는 동

안 북한 군부는 같은 날인 9월 13일 북한해군 <l·수함을 윈산항을 출발시지 한국의 동해안에 11

누시킴으旦써 2[제적인 긴장을 초래慷다. 북한해군 짐'수함애 의한 대남 간칩 침투가 상레3·1인

깃이고 -(언히 발각된 깃이기는 하지만 3- 이후 북한이 취하는 <[제적인 대응테세는 북한에의

平자유치를 원하는 국가의 정 과 데도라1고 보기 힘들디., 이것은 직이도 다음 핏 가지 가능성

을 보어준다.

-%l-한의 지배집탄 내의 의사결정과정이 치밀하거니· 조직적이지 못하이 힁직인 유대를 깆·추고

있지 못한 것을 보이준다. 헌1제 1징일이 군부와 경제부문, 그리고 당징 모두를 확고하게 통 하

21/ 있다3t 하기보다는 집'정적인 세릭R헝과 군)/의 지지에 의해 얹머 있는 모솝을 보어 준다.

많은 정첵길정과정이 깁정일에게로만 수A 보고되고 제가될 昏 흰적인 A 와 혐릭은 기의

이루어지지 嗚'T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겅제부처와 외교부치는 
"

군부가 반대헤서 곤란하

다"고 지적하고 )디-." 한 에로 7]징일旦7티 히기·를 빈았다고 하는 깅제부처의 어떤 일도 군부

가 지Jl'l- 반 헤서 일이 안되고 있다고 북한11·리기. 지적하고 있디..]OS) 이깃은 힌재의 실권지.인

7정일에게 과잉충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딘·들 ·
· 

부, 딩-, 경제전문가 둥의 경쟁적인 71단들

간의 긴'·V이 니·타닌-디-,

m m

1 07) 백학순. o p.c it. . p]). 73-74.

[08) 세19구소, 북한정세와 남복한관게의 진로, 징첵과제보고서 95-.04, 서울, 1995. 12,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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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4,3 경공업 중시와 군부의 갈등 
'

중공업위주의 경제정책과 군사부문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북한격제구조에 있어서 심각한 자

원의 왜곡현상을 초래하였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필수품 부족현상과 노동자들의 생산의욕 감퇴

는 북한경제운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북한 지도부는 제 3차 7개년계획(1987-1993)이 끝나는 1993년 12월 이례적으로 북한경제

계획의 실패를 공언하였다. 북한경제가 목표에 미달해도 항상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하던 전례

에 비추어 파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경제운영의 실패를 담보로 경제전문관료들의

책임을 물어 권력구조를 개편할 수도 있다, 또한 숙청은 직접 하지 않C-1라도 대대적 숙청분위

기를 앞세워 경제정책의 근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초석이라고 추정된다. 실제 그

익후 북한의 경제 고위관료가 북한 경제운영의 실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숙청된 사실은 보도되

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공업 위주에서 경공업위주라는 대대적인 경제구조의 전환시책이 보도

되고 있다.

그런데 1994년부터 시작된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농업제일주의 등 제 3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의 설패를 완충하기 위한 경제구조의 방향전환은 북한 군부가 가지고 있던 상당량의

자원이 박탈되거나 혹은 배분과정에서 군부가 소외되는 처지가 되었다. 1993년 말에 북한당국

이 공표한 북한경제운영의 실패 책임이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전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수 없도록 만들였다, 이러한 근원적인 정책전환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집단은 바로 군부였다.

북한군부가 필요로 하고 있는 물자의 조닿에 있어서 우선 순위에 밀린다는 젓은 언제 펼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을 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군부의 이러한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 력은 경제부처 및 행정부처와의 갈등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으며 점차 강화되고 있다.109)

북한의 군부는 별도의 경제적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독자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군사경제부문은 1970년대에 들어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제를 벗어낫다. 이들은 농장운영에서부터

광산, 무기, 군수공장 무역은행 등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통제하며 완전히

독립된 경제조직을 구축兎다, 특히 인먼무력부의 외화벌이 사업은 외화획득이 가능한 사업이면

무엇이든지 덤벼들어 일반 주민들의 원섬을 사기도 한다.1107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는 김정일과

인민무력부가 자체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군부의 독자적인 경제규모는 북한경제의 20%-40%

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I

그 런데 북한 당중암위원회는 당창건 50주년을 기념한 1995년 5월 1일 경제사업에서 정무원

109) 4.2 지배집단의 같등 참조.

110) 배인수, 귀순자쟁점대담, 통일한국, i9961월.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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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첵임제와 징무원 중심제를 깅·촤.하고 겅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凍다

는 발표111)를 하었디·. 인민무력부는 이미 fl-%·위웃)최 산하에서 정무원신·하로 <]1경되었디-. 이것

은 인민무릭부의 독·지-적 겅제부분을 정무원이 昏수하凍다는 것으로도 헤석될 수 있지만 경제부

문과 같·온 시.필·적인 이익에 데하어 그렇게 간단하게 그 통 권이 이7·1되는 것은 71력구조상 불

가능하다, 단지 외힝직, 헹정적으로만 인민무력];-t가 정무원 소속이 된 것이지 그 자체의 재정

깅제군1까지 정7윈으로 이전된 깃은 아닌 깃으로 분석된다. 만악 이전되었디.1건 <l-로 인한 군부

의 항거는 힘청낟 것이미 정무윈1.고}- %L릭부간에, 그리고 인민무력부외- 깁정일간에 긷등의 소지

를 내포하게 되는 바, 김정일로서는 이러한 위헌을 무骨쓸 하둥의 이우-가 없기 때문이다, 조떵

칠(전 김일성대학고(수)과 고엉촨(전 북한외교환)도 동일한 견혜를 가지고 있다,112>

북한당<·r온 이러힌· 정체전환예 앞서 북한군부를 달레고 대남 군사적 우위를 계속적으로 확

보하기 위한 노릭을 기울이고 있었다, 970닌대 예신·증가율은 매년 펑 f 14,9%수준이었으fl)

1980년대에는 펑77 7.0%의 에신.증가율을' 기록했다. 0리고 1987넌부터의 평R 에산중가율은

5,2怪에 그치고 있다. 그 V'l la94넌에는 3차 7개닌 겅 계피이 실페하고 1 완춤적 예신·편

성을 위헤 긴축에산을 실시했다. 산증기-율 3.2% 가운네 인민겅31]비는 전닌데비 3.2% 중가, 사

회문촤시책비는 2.8% 증엑되效다. 그먼데 군사비는 전닌도 데비 4,l%가 증액되어 첵정되었

디·.113) 핑7'(적으로는 군사비가 다른 부문보다 밀'게 책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92닌V의 예산이

전닌대비 6.3% 증가한 깃에 비추어 본다면 싣짇적인 군사비 지출은 닐'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추

정된다. 또한 공어적으로 IFs된 에산상의 군사비지출은 북한경제구조 펑가에 있이서 적절한

깃이 되지 못한c]-. 북한은 지금까지 군사비의 싱·당부분을 
' 

인민경제비'에 은닉하어 사용하였기

때문이디·. fl릴다뻔 인민경제비에 은 해 i았딘 군사비 예산을 삭김'하고 표먼적인 군사비는

증엑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함 수 似디·.

4.4 중앙통제경제의 균얼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싣싱·은 시량부족으로 R.)상지위진 것보다 더욱 십긱·하

다. 총체지 피-Sf상테에 리1펀헤 있는 것으로 평기·된다. 인간의 본질을 외떤하머 자발적 AW산V릭

이81'히·고 중잉·통제식으로 A!l·리하고자 하는 사최주의 경21)체제의 톡유의 비효율·성이 사최,

깅제 전반에 길치 니·타니-기 때문이다. 비효 적인 중잉'통제경제의 에곡된 운영, 김정일체제의

존속을 우]해 -f신적으로 베정되는 지·원의 에곡현상昏各 북한겅제를 수습하기 어러운 단게에 이

m m

J

l l 1 ) 로동신)f. l 996. 5. l .

1 1 2) 조선중앙인깁-, 19엄', 1994, p 73.

1 i 3) ] 994VI 4윌6인 8인, 4,[한최7-인민최의 9기 자회의 94<l 예산심의, 내외통신, 종'힙·핀·(52),

서울, 네외통신사, PP.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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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하였다.

게다가 유일사상에 따른 결정권의 중앙집중방식은 경제, 사회의 각 하위 부문에서 힁적, 종적

졍제적 조정과 관리능력을 상실했다. 게다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원자재의

부족과 함께 북한경제를 더 이상 생산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

든 다락밭들은 매년 다가오는 장마와 폭우에 의해 많은 토사를 개천 바닥에 쏟아 부어 개천과

저수지의 바닥을 평지보다 높게 만들였다. 그 결과 약간의 폭우와 장마에도 늘 홍수로 이어지

는 
"

A災的 天災"를 양샨하게 되었다.

북한의 식량부족은 일회성이 아니다. 수십년간 체계적으로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이다. 1994

년부터 대외적으로 공개된 북한의 식량부족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1996년은 말할 것도 飯

고 1997년에도 지극한 식량부족사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은 당면한 毛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온 양면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 우선 제한된 경제개방정책의 일환으로 경제특구를 셜치하여 북한경제에 숨통을 틔게

하자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이에 대하여 토지임대료 수입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서는 경제특구에 최소 150억 달러 이상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이 투자되어야 하며 이러한 재원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차관에 의존해야 한다, 대외적 신용도가

없는 북한의 차관능력도 문제지만 차관 상환도 역시 걸림돌이 아닐 수 飢다. 이에는 한국정부

의 주도적 역할이 공헌할 수 있으나 한국정부와의 거래는 북한정치체제의 안녕과 남조선 괴뢰

정권의 타도와 남조선 인민해방을 추구하는 긴정일정권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이럴 수

도 저럴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증가하는 북한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제적 난국을 외적 분쟁과 긴장

조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에 비하여 떨어

졌지만 군사력에서는 외국의 간서만 막을 수 있다면 한국과는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전쟁을

끝내고 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북한 군부의 충성맹세이자 호언장담이다. 김정일의 명령만 거

다린다는 북한의 구호는 북한경제의 파국이 통알 후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걱정에 더불어 전

쟁야기를 두려워하는 한국에 대한 또 다른 위협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4.4.1. 북한 개방정책의 실험장: 나진-선봉

북한의 지도부는 개방과 자유 장으로 인한 효과를 선망하 있으면서도 능적 효과

를 두려워하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개방과 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외형상의 법적,

제도적 정비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내부구조의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부는 개방

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조만간 북한 사회가 경제적연 측면에서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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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빈촤를 71게 될 것으로 보인디·. /1 방等은 인의 사져 엉익 서의 자3-시장거래의 허가등

자본주의적 요소를 싱-당히 vsj함으로써 외국·지·본의 북한 유입으로 인한 주삔충격을 왼·화하고

자 시도'힐' 것으로 보인다,

힌제 북한 지도부의 AI각·이 이러하기 It11문에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장거레를 if제하지

않고 3)다. 물론 빈으로는 금지되이 있지만 딩'국은 상당기간동안 이러한 자-7시장 거레의 순기

능과 역기능적인 효과에 대하여 시힘기간을 331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적인 곤란에 치히·게 되자 중C·;·이 사최주의체제를 h-지하띤서도 걺제직인 성장을

히.는 깃을 베·우고자 하있다, 능소딩의 Al側堅持(공산당 잉2, 사회주의 노선, 프로레타리아 독

제, 마르크스-레닌 모택동사상) 기본노선을 지키삔서도 동시 징제직 게헉파 게빙·에 성공한 젓을

의미있게 지기보았다, 그러니. 북한은 중국과는 달리 영見의 크기와 인3L, 한국과의 대립괸·게,

그동안 칠저하게 쇄된 정보체게 둥으로 인헤 s [지적인 계빙'조치·Y 전체 주1괸들애게 미치는

잉향은 지대하지 않을 수 없디·.

북한은 1984 합영빕을 제징하면서 국제깅제힙릭을 통한 경제개발에 관심을 가졌다. m90년

까지 복한과 중국은 싱·호 수삽 긴에 이르는 투·-자를 성사시%]으로써 국제격제 릭사71의 시힘단

계를 거치고 있다. 이에 자신을 얻은 북한은 중1·r*A의 겅제개방을 통한 경제건섣에 상당한 의욕

을 보었다. -趾론 중A[보다 강도 높은 통제와 ·rf 가

� 

가능하디·는 지·신김-을 비-팅·에 3·p고 있었다,

d91년에는 유엔개발계者](UNDP)의 주관 하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시 개최핀 동북아소지역 게

획회의(Northeast Asia St1bregioual Progr111nmcMeeting)에서 두만감지역개발을 UNDP 5차 게획

(13Q2-l%6)의 동북아지역 협릭사업 최- 선과제로 추진하기로 겯정함에 따라 관<)구 정부차

윈의 협의대상이 되있다. 두반강 겅제지데(TRBZ Turnerl 11iver EcollOlnic Zorle)는 두반강 하구지

역의 33(간 접겅지대를 지칭한다. 중국의 y춘, 방친, 51리고 북한의 나진 신날, 러시아의 포시

에트(자루비1리를 잇는 약 1친핑방 킬로미터의 소십-리'지의이다. 그러나 이에 데한 각d[의 입장

과 긴헤차이가 서 이렇디·할 진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두만깅기역 개발게획에 대하어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 이 지의의 게발이

북힌· 깅제의 숨통을 틔어 줄 i 있을 쌀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의 들창문 억할을 할 수 있는

창/기 빌 수. 있다고 판탄하기 때문이다. 대외무억 깅제위윈장은 밑·고 있는 %,>징우는 두만깅·지

역 개1吐이 +한경제 최-h[의 시·cf%이 필 >이리·54 펀딘-히·고 있디·, 이.名리 김정우는 이 지띄 게

날에는 힌·51의 참여가 필수적이미 한국의 참기· 없이는 이 지역의 개발이 거의 불기.능하c).고 판

딘·하고 있는 깃으로 분식된다, C)-러나 주1정-F 위원장의 이러한 )W지·과 군부 지도지. 및 깅·겪파

의 생거·-은 힌·3f징平에 대힌 깅리'한 뻬제를 윈칙으로 심 t 있어시 이에 대'한 긴'5이 에싱-핀디·.

두만강 개명계 이 1뷴표되자 북한E 나진 신-%에 지.유무%지대를 건실한다는 게리을 세우고

l%)l%H 12월 정무YI 1정 74호를 통해 나진 선발 지·l-무억지데를 설징히·고 니-진, 선봉, 칭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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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였다, 이어서 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채택·된 신헌

법을 통하여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경제협력 관련조항(17조, 37조)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2년 10월에는 외국인 투자법, 합작법, 외국인 기업법 등 관련법규를 마련하였다. 1993년 1월

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환콴리법등을 채택하였다. 이

어 1993년 10월에는 관세법, 출입국 관리법, 토지임대법 등을 마련하였다. 북한의 헉러한 신속

한 관련법규 제 은 경제개방과 국제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조치가 지난 1984년의 합영법보다도 훨쏀 진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대로서는 기반이 충분히 마런되지 못하였다. 북한은 정치적인 안정을 場손시키는 것

을 두려워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당국은 경제적 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로 인해 파

급될 정치 경제, 사회적 효과를 두러워하고 있다. 또 경제특구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노 하우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까닭에 그 효과 예측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체제의 안정과 길정일정권의 착근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즉 북한 지도부의 개혁이나

쇄신 없이 봉쇄된 한 지역의 개방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얻고자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개방정책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힘들뿐만 아니라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

하기 혐든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북한 역시 세습에 의해 김정일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쇄신을 기대하기 힘

들다. 권력투쟁에 의한 정권장악은 지도부의 교체, 사회의 개혁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결제

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으나 북한의 경우 이러한 효과도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

중국의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특구는 이 지역의 경제개발에 의해 외화를 획득하며 주

민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자국의 수출신장을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선진국의

고급 기술을 익히는 기회가 되며 기업경영능력과 산업정보와 자본을 자국의 다른 지역에까지

파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주체사상에 의한 획일적이고도 지나친 통제정책은 경제특구 개발로 인해

획득되는 경제적 효과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나진 선봉지구를 지리적으로 외딴곳에 설치하며 철저한 봉쇄와 감시를 통해 외

국 자본주의의 오염으로부터 북한 내부를 보호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이 지역의

인구가 현재 13만명인바, 가까운 장래에 5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

인구는 북한 전체의 4.5%에 달한다. 또 현재와 같이 거주 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가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에서도 친척방문은 어느정도 허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100만명

의 친척들곽의 왕래는 이들이 획득한 자본주의적 문화와 정보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를 벗어나게 된다. 이들은 한국의 기업언을 포함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엽경영과, 상품, 자본주

의의 합리적이고 개인적인 논리, 자유에 바탕을 둔 합리주의적인 판단능력 등을 보고 배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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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한국의 겅제발전과 자유애 대하이 리접 체험하게 된다, 이들의 이동과 정보 · 산을

믹·는다는 것은 현실3i으로 불가능히·이 이것은 吾 북한정치체제의 최대의 불안정 요인이 될 짓

이디·,

또 니.진 선봉지구에 5[ 기71을 兮여시키게 되W 북한주민들에게 헌재까지 강조하던 남한

에 대한 북한딩·국의 선진이 허구가 되이 납조신 해방론이 더 이상의 4을 잃게 된다. 이것 또한

북한정치체제의 중요한 불안정 요인이 핀다,

이리하이 북한딩·국은 초겨에는 니·진 선봉 개반에 한국기입의 침-여暑 적극 희망하기도 하었

<니. l·]-지1J/페는 투자 설멍최에 한히·침·관딘·의 입국의 신녈직 허가라는 tg·7]을 통하이 한국징부

의 자의에 의한 참가거부를 유도해 或다. 북한의 겅제특3L는 북한의 대외적인 신용도 측1后에서

볼 떼 한국기업의 히-가기· 투자기업의 안전을 예측하는데에 필수적이라는 사싣을 일·민서도 V의

로 한국을 베 시킵으로써 투지·싣1:8회의 且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결)이디·. 이것은 자유무역지구

설치를· 둘러싸고 북한 당국 내부에 개빙'피기- 보수파간에 길·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고위 관리들은 니.진 신봉 경제특구를 실정한 주요 목적은 상기한 바와 같은 파骨且과

를 기데하논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토지를 외국기업 게 임대힘·으로서 셍기는 외촤를 획독하

는네예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고 밝힌다,114) 또 외5( 기입이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상

당부분各 국가에서 편취하이 북한 겅제와 김정일이 직접 관장하는 중앙당 39호실의 재정휙·보에

V움이 되고자 한q·.

그러나 북한운 깅제특구는 값싼 토지이용료와 길'싼 노동럭이 전제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

다. /J'씬· L<동력은 북한 이외에도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동 동아시아 지역에 멸이 존제한

디·. 더욱이 북한의 겅제특구는 미국이나 시방으로부터 지리직으로 멀리 떨이저 있어서 그디-지

매럭적인 요인이 되지 旻한다. 한국이나 일본이 가징' 가까운 투자국인데 한국만이 의사소통이

자으-로물 y 일본도 사실싱- 의사소통이 불가능히-다. 또 북한의 지임省·에 따른 노동 셍산성도

/[다지 높지 館'은 젓P.Y 분석되고 있이서 북'한깅 특구에 투자할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주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 지억의 사최간접자·난시실의 일악함은 외국平자-趾 더-A 어렵게 반든디-. 사최간접자

본은 크게 4개분야로 니.눌수 있는데 교.통부문(도旦, 철V, 항만, 공힝·), /%1촬편의시섣(싱·하수도,

전기, 기·스), 봉신부문, 용수시실둥이다. 니-진 선본에 요칭되는 사최간접시설비는 거의 150억 달

러에 이른디·. 북한 자체적으로는 이러한 액수를 동윈할 재윈이 似다. 북한이 외국 차관을 들여

외- 사- - 하고자 헤도 - 한의 호1재의 데외적 신벙·도로서는 이러한 이수의 차관을 공여힐·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들여但·다2iC 하며라도 매닌 윈리금을 싱-촨하면 기업들이 지불하는 토지이

- - 료는 연tI)- 남지 임'는니·.

m

m

1 1 4) iV'잔엉, 남-A한 겅Al]협력의 전 ,
1 996년 34 서울, l.(IL':t骨 임원최 발표y.y p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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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나진 선봉지구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가 필요하다. 일

받기업인으로서는 즉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이러한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없다. 자본주의사회

에서도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는 수익성이 떨&1지므로 공공재원을 가지고 정부가 투자하는 이유

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나진 선봉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외국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

다면 경제특구의 개발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당사자가

바로 한국정부이다.

그런데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한국정부를 상대할 수 없다. 한국정부와 거래를 한다면 북한당

국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는 
"

남조선해방"의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어떠한

대회제의와 협력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북한이 거부하는 이유이다.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정부는 한

국의 주도하에 투자 콘소시움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미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K5DO)의 성립과 그 운영에서 북한이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이 참여는 하되 북한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방법을 북한은 원하고 있다. 한국이 KED0를 통하여 어떠한 효과를 거두였는지

에 대하여 차후 평가할 일이지만 헌재로서는 북한이 한국의 참여를 허용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콘소시움은 북한에의 차관단을 구성하여 국제적 차관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다. 또 콘소시움을 통하여 직접 구성국이 직점 투자하면서 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볍이 있을 수 있다.

이로써 한국은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과 함께 투자함으로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북한

의 한국참가 거부라는 완강한 들창문 사이로 젖어들어갈 수 있다. 또 한국정부가 국제차관탄을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차판을 형성한다면 북한이 콘소시움의 대표로 한국정부가 되는 것을 허용

할 수도 있다. 이戌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의 큰 개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한국의 대표단 선출을 거부한다면 현재의 KED0 에서와 같이 북한을 개발시키는 것이외에는 남

북한 관계개선과 같은 다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4.4.2 북한 개방정책의 실험장: 내부경제

권일성이 생전에 쌀이 곧 공산주의라고 언명한 바 있는 데 현)}] 북한에서는 식寺부족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식량을 구할 수가 없었기에 북한 당국이 지급하는 팡곡권

은 주민의 거주 이전, 여행 등을 통제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당국이 지

급하는 식량이 賀 개월씩 밀리는 경우도 허다하여 식량에 관한 한 주민통제를 방치하고 있는

셜정이다. 당국이 발행한 여행증명서가 였어도 식량을 구하러 간다고 하면 검문소에서도 통과

시켜 주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전역이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검문하는 사람도 주맨의

한사람으로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국제적인 위기를 빙자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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젱위'협파 전%위기를 고의로 조성하지 않는 한 주민의 이동과 정보의 유통은 Ll 어느 때);t다도

쵤·빌·히·다.

북한 내부에 자셍하는 시징·겅 데하여도 북한 지도부는 U디.지 엄>]한 i-/-제를 하지 않고

있다. 떠으3't는 가1인간에 물긴을 사31 파는 )이 71격하게 통제되어 있지만 헌재는 북한 진역

에 
t' 

상설 입·시장"이 힝성되이 있는 실젼이다. 毛우에 따라 단속은 하지만 헝식지인 단속에 그苟

뿐이q.. 주IV)들의 생쵤·필수품 조달은 싣짇적으로 이러한 임'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에 데하이 북한 지V부도 A-인하띠 그 빙"향-읜 지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릭·징·엽당비서(서열 21위)는 지·-i시장겅제처럼 경젱이 있는 짓이 좋으머 우리V 자본주의 사

최의 좋은 점을 본벧·아야 한다고 인骨하고 있다.115)

북한의 상거례 영역에서는 거의 자본주의 시장거레가 헝성되이 있다. 이것은 북한 주민이 이

미 자본주의적 상거래에 상당히 익숙헤 있어서 북한내부의 시장개방에도 능숙하게 적응 할 깃

으로 에싱·된다, 북한은 곰식리으旦 농민시장을 인정하고 3)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거레가 허용

린 품목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떼(에 임·시장이 지·E발/g적으로 나타나게 되있다. 이러한 71·

시장이 형성뒨 것이 이미 오래 된 일이고 싱-팅·히 보편최.되어 있어서 북한의 데도시 주민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판다는 것을 다 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의주의 겅. 공식적인 -Is--

민시장이 다섯 곳이며 임·시장은 여種 곳이다, 물론 임·시징·은 o]A히 불법이다, 인·전윈이 나타나

띤 물건을 급하게 김-춘다, U리고 인-전원이 지나가먼 물건을 다시 내놓고 기래한다, 농촌의 경

우에도 6't 단위에는 암시장이 헝성되어 있다, 111 지빙·의 역전 앞에서는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시.고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신실직으로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

의 역전 앞에는 거의 암시장이 
'헝성되어 
있다,

이러한 - H-헝의 상헹위들은 복한에서도 2레되었기 1fl]문에 안{1원들도 거의 알고 있다. 괴.거

한국에서 암시징·의 존지1외- l- 거)]l 품목에 대하여 정부니. 판런 공무원들이 모누 알고 있있지만

임격하개 단속을 하지 않았덤 깃파 마친-기·지인 깃으로 보인다. 이들도 )t활에

� 

필요한 불품은

이리한 임·시장에서 구3]하고 있다, 경-(에 따라서는 괸런 공안윈이나 안전원들에거1 적당한 정

도의 퍼볼로 묵인되기도 한다, 인-진윈들도 월2만 가지고는 살 수 없기 떼문에 노골적으로 상

님'울 요구하기도 한디-,

모든 주민들이 장시-히.는 깃-F 이.니미 다른 사립'吾은 기업소에서 구7/한 자재를 가지고 기.내

수공입-A 하이 가c/ 등 일-1풉을 만늘이 네다 필·기도 한다. 이들이 만드는 재품은, 국가에시

만드는 깃보다 품질이 - 수하미 비싼 값에 닉-송교포吾이 사기.는 것으로 진呵진다. 또 장사도

하지 일'3< 수공71도 하지 않는 시십'늘은 직징'에 니·기·는테 겅우에 %라 직장·에서도 할 일이 W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 l ) 세종오131-소, -t[한징세외· 님'분괸·계의 진로, 징체괴. J,(고서 95-4, 시울, 세종인구1, 1 995. 12.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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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월급은 못타지만 배급은 탄다. 가끔 실뱀장어잡이등 외화벌이에 동원되

기도 하며 하루에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도 한다,116)

북한의 이러한 상황들은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기업소나 상점, 배급소를 통해서 주민들의 생

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수단 확보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주민의 경제생활 영역에 있01서 북한의 내부생활은 이미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북한도 개방 직전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생활영역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필수품들을 만들어 팔고 구입하는 과정을 묵인하고 있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정부의 공적인 공급으로서는 주민들의 생활필수품 공급을 충족시킬 수가 엾으며 주민들의 자발

적인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주민의 섕활骨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북한 공무원들의 보펀화된 부패관련 행태이다. 알

반적으로 부패란 개인적인 재산이나 지위의 획득을 위해 공무상의 의무를 벗어난 작위 또는 부

작위 그리고 사적인 것과 관련하여 영향력의 행사를 규제하는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패가 만연된 국가의 전형적인 특징은 정부가 관여하는 경제행위가 지나치

게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재원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관장하고 있다.

처벌 듬· 강제규범에 의해 유지되는 정치적 행정적 질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용

연되어야 한다. 사회의 많은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관습이나 태도, 가치관 등이 정치적 행정

적 질서를 용인해 줄 때 가장 잘 지켜질 수 있다. 사회적 용인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질서나 사

회적 지지를 상실한 행정질서가 존속하려고 한다면 강제적인 법적 제재조치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재조치조차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것이 제재한 만한 행위가 아니라고

묵인되면 그러한 행정질서는 이미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다, 행정짇서의 불합리성이나 실현불가

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용인의 힘이 클수록 법적 규범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압력

은 작아진다.

북한사회에서 생활필수품을 구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련의 법규위반행위들은 념선 관계 안전

원이나 공안원들의 포꽐적인 묵언 하에 행해지고 있으며 주민들 역시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하나의 질서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오랫동안 존속해온 전

통적인 것이라는 믿음이 있거q 혹은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었으며 합법적인 것은 정당하다는

신념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었을 때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생국가나 북한 사회에서 법

으로 규정된 것이 정당하다는 주민들 사이의 신념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 다른 방법은 이러한

질서가 광범위한 주민들의 감정적 신뢰를 획득하거나 혹은 이성적 신뢰를 획득하는 경우이다.

북한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생존하기 위한 상행위들은 이미 주민들의 광범위한 동의와 신뢰를

I

1 16) 오명선, 귀순자쟁점대담. 통일한국 1996. 8월,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PP. 88-95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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叫보한 상대라고 할 i 있다. 북한 딩'국의 게인장사 금지5Y-정各 이미 사(화 되71고 오히리 개

인의 상'행위가 정닯싱合 파보하는 단계라고 힐- 수 있니.,

이러한 상'행위들을 세심·스%<:]게 v-제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세로운 억압으로 비춰지미 사

최 불안정의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한q·. 따라서 세습에 의해 징권을 장악한 김정일체제로서

는 이러한 불7]적인 계인 상唯위들을 규제하지 못한다.

이와 너닐0-1 걔인 상SAl위暑 묵인하는 데가로 반는 뇌늘동 관런 7무원의 부징이나 骨볍-행위

들은 겅직된 사최질서에 오히리 윤唱·유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관린 공안원이나 인·전윈들이 개

인 싱-헹위를 지나치게 임격하게 통제하고 규 한다먼 북한 사회에시 A량을 비롯한 생)필骨을

구할 수가 없게 된디·. 북한 전억이 극십한 생필품 부족헌싱-에 시달리게 되미 이것은 오히리 체

제를 십지-하게 위힙하는 요인이 된다. 이 떼 공식적으旦는 불법이나 현f실적으로는 A인되는 일
-)의 
과정을 통헤 게인들의 상'행위 둥의 쵤·동이 보징·되면 개인의 생촬은 보다 윤택해지며 정부

는 큰 부7]-없이 주빈의 불만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걸 l· 수 있다. 그렇지만 심우에 따라 인제든

지 이를 어힐· 수탄은 이전히 장악하고 있는 5!1이다, 즉 북한사회에서 공7원들의 부정부폐는

북한사최를 생존시키는 T 다른 메커니즘의 3省·을 수헹하고 있디.,

이러한 헌싱-을 기.지고 우리는 북한의 주민들이 북한의 
-행정짇서를 

반아들이지 館'는ChI d

주할 수 있으미 니-아가 북한의 정치질서에 대한 합7]성이니. 정당성에 매하여도 최의를 가짐 가

능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힌제까지 나타난 骨거들반 가지고서는 정치질시에 데한 최

의는 J-디.지 밀'지 鶴'F 깃으로 i인디·.

5. 체계의 붕괴와 복원

5, 1 . 제제이완헌상의 표먼화

깅제운띵을 장악하31 있는 닉-한깅제JF치의 계 의 무정부성과 혼란은 북한 겅제를 더< 파

단에 이르게 하고 있다. 고운A적으로 부여되는 북한경 부문에서의 /g산량과 O- 목표 의 수치

는 허위의 1-지·로 채워지머 목표 /%신·량의 대부분은 주민들의 지-빌'직인 게인겅제촬昏에 의헤서

충 되고 있는 싣징이디-. 즉 - H. 
'l-의 
공식겅제부분 이미 파산하었다고 한 수 있다.

게다가 북한정치체제를 지1해주는 괸·且집딘·들의 겅제리, 비겅제적 일탈-행위들은 북한정치체

제의 위기수준을 힌에에 이르게 하고 있다. 김정일은 1994넌 11원 
' 

사최주의는 과힉·이다5라는

1·:-IC-을 하어 부징부패를 견하지 봇하먼 딩국1-부들이 인민대중들로부터 A-리될 수 있다51

51,하있다. 또 ]區)59 6싣 19일 밥11:m논분에서는 사최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페행위에 叫이 비니·힙적 투%으로 런저히 극복 이· 힌V·고 깅·조臧다. 正 1995년 10
'

노작'이리·C- 논문애서도 부징부패의 메격·은 구하고 니·실다. E>정일이 지지한 이러한 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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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현상은 북한사회에 만연한 것으로써 관쿰와 주맨들의 가치관이 급격하게 바뀌어 가고 있으

며 당성과 사상에 의해서만은 통치가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관료들의 사적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을 위한 공시기구나 공식 지위의 이용 행위 등은 국가

의 권위를 실추시키며 김정일정권의 통제의 정당성을 소멸시킨다.

또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던 과거와는 달

리 식량등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동은 당국에 의해서도 묵인되고 있다, 사회

적 이동성(social mo bility)의 증가는 주먼들간의 정보유통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더 이상 북한

당국의 사상교육이나 외부세계에 대한 진실왜곡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 이와 함께 암시장의 묵

인 역시 북한내부의 경제운용체제는 최고인민회의와 정무원에서의 중앙집권적 경제체제의 고

수라는 언명과는 별도로 북한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현재의 북한사회에서 주

민들의 생활필수품은 대부분 이들 불법 개인상인들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형편이다. 식량난의

심화에 따라 당국이 허용한 텃밭제도는 북한주민들에게 소유의 기쁨과 생산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생산품을 교환하기 위한 암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켰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경제행위로 인한 소득의 증가룰 경험한 주민들에게 다시 사회주의의 중

兮통제경제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번의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다. 즉 주민들의 의셕 속에서 일단 증가한 엔트로피는 혁명적 조치가 아니고서는 감소되기 어

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부족과 경제적 파국은 북한주맨들의 생존을 위한 탈북증가로 이어진다.

탈북자의 증가는 북한의 민심을 공개적으로 자극하며 북한정치체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목소

리를 대변하는 것이 될 것이다, 공개적으로 체제비판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북한에서 탈북자에

대한 소문은 
" 

임금님은 발가벗였다"는 어린아이의 외침과 같이 북한 주민모두가 진싣에 눈을

뜨고 제목소리를 널 수 있는 혁명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중국, 러시아등지에서 북한으로 도로 잡혀 들어가 처형을 당하는 탈북자에 대하여 북한 주민

들은 더 이상의 체제저항적 북한탈출을 시도할 의욕과 용기를 잃게 된다. 만약에 정부가 
"

북한

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에 손상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방치하

는 탈북자 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의지를 근원적으로 껼는 項이나 다름似다.

5.2. 네겐트로피: 국제적 긴장조성

체제 내에 증가하기 시작한 엔트로피를 낮추기 위해서는 정치체제 자체의 변혁을 통하거나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끌어들여 내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체제내 엔트로피의 증가를 억제하고

나아가 더 · 낮추기까지 할 수 있다.

김정일이 군부를 장악하는 마지막 계였던 국방위원장 취임을 위해서 북한은 핵문제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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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씨.3( [한 내부에 준전시상테를 신y하여 내부의 1杜발을 완71히 통제한 후 미lg·위원兮 취

입한 바 있다.

식.한의 겅제회복 정첵이 실페하고 깁징인 제제의 셍존이 위헙을 받게 될 징-원 -%한은 국제적

긴장조셩을 통해 %'한 네의 갈동구조를 해길하리고 시도할 수도 있디·. 미<·:·이 - 러하는 파국

(crash hmding)의 다읍 순서이다.

헌311 -g.한은 힌·C·[에 비하이 월등힌 군사력-위 보우 하]C 있吟, 미국등 외세의 긴섭만 배제힐· 수

웠다면 북한은 7일-]0일 사이에 한반도 전익을 공산주의촤 할 수 있다고 장남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까지 사징거리 l,500킬로미터 달하는 대%동미사일을 개管兎<u] 사징거리 500-l,O[)0킬旦

미터의 노동 1효 , 노동 2ci 미사일을 계발하이 산진 베치한 것으로 알러지고 있다.

96-96 3방벡서에 의하면 북한은 긴축재정에도 불구히·고 94넌 데비 정v·군을 103만 밍에시

104만 띵으로 종가시派으머 장감차1卽어데 야포 50이데, 진투지원힘 10어칙, 힝·공기 20여대를

중강 )11]치'號2-. 북한은 1995닌 10월 400이데의 %c 기를 동원한 대5모 기동군시.훈.련을 싣시

한 Ill- 있으머 이들 동원된 장비외. l·g럭을 원상복귀시키지 않고 휴진선 일대에 %1진 치시키고

있다. 이리한 젓은 북한의 기슴남침능릭올 더욱 강촤시키고 있는 짓으로 써 일단 유사시에 미

군의 칩보밍·에 걸리지 않고 삐-른 시간에 한국을 공략省'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 시헹하고 있

는 으로 풀이된다. 또한 북한 국내적으로는 전 분위기를 언骨함으로써 y한 내부의 짐·동을

역압할 수 있는 기제로 시4할 수도 있다.

북한은 핵꽈 촤학진에 관한 준비도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젓으로 일'러졌다. 인민무리부 총

참모부내에 
' 

헥, 촤학빙·위s'을 설치하고 산하에 s게 부서를 두고 있다. ]부(작진부), 2부(혼Al

빅-), 3부(겨술부), 4부(기재부),5부(정曾부), 32부, 힝·도괸·리부, 화/g빙·인구소 둥이 있1가, 이 외에 8

게대대 빙릭의 전투1-S릭을 보유하고 있다,

이럽게 원등한 무장릭을 IL유하고 있는 북한에서 주]정일이 북한의 공리 인 최고첵임자에

1]임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돌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 히.미 딩'떤한 북한깅제의 위기

暑 극복히·는 젓이 과 이다. 이에 북한은 경제직 7}체에 대한 불만과 네부의 김정일정5{1 만대

A·l]력을 익입'하기 1해 AJ징원이 회갑'을 맞이히·는 2002년에는 최il-진치를 시合에서 힌디-는 제2

의 남졈 시나리s-를 -H-'한 주1;9들에게 배$한다.

이러한 신포는 끝웠는 경제적 꼰란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이 되면 이러한 고통도

종1으을 고한다는 미g]1의 희tg·合 제시헤 7는 역힐·을 수%하기도 하미 다른 한V]으로는 준전시

상·테와 깁-은 진$ 전야로씨 빈·체제세릭을 업단하는 구셜로 삼기도 한다. 실제로 북한은 국 적

인 V.1장을 조서힘'으且써 외국의 위헙리 조치·壯을 북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h-도하는 공

작·을 함으로씨 l내 정치려인 엔트로피의 증기·를 억제하는 네毛트로피직인 긱노·-을 수宅하도록

A·도 
'l·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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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ND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117)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

이 상당히 높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한국을 적화하는 것은 이미 실패하였으며 남아있는 유일한

방볍은 북한이 보 하고 있는 군사력을 사용해보느 아니면 한국에 흡수守하느냐이다.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게 되는 것은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합리적앤 의사졀정의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적

인 파국을 돌파하려는 마지막 방법이거나 국내 정치적연 갈등을 외부로 전환시키려는 무모한

결정일 수 있다.

북한은 현재 l}000톤-55000톤의 화학무기를 비축하고 있으며 弔화시 생산능력은 연간 4 ,500톤,

유사시 생산량은 연간 12,000톤으로 추정된다. 이들 무기의 대부분은 겨자가스, 포스겐., 사련V

가스로 알려지고 있다. 주로 박격포, 야포, 로켓포 둥에 이용되며 80-240밀리 다연장 로켓용 화

학탄과 항공기 및 헬기용 화학탄으로 제조된다. 그리고 휴전선을 따라 전진 배치된 1,254,5,군단

등의 탄약고에 배치 저장된닥.115) 게다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학무기도 야전에 배치된

.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19>

또한 한국과의 특수전 수행을 위해 북한은 비정규군 특수부대가 약 15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유사시 한국군으로 위장하여 후방에 침투한다. 여기에는 여군이나 처녀로 가장하는 
t 

여

자강하소대'까지 있다.120) 북한은 이들을 침투시키기 위한 AN2 콜트 경항공기둥 특수부대의 사

전침平를 한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군인은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으 민간인은 북한의

화학공격에 대하여 무방비상태나 다름飯다.

이러한 조건을 알고 있는 북한 당국이 주먼들에게 배포하는 가상 시나리오는 북한 주민들에

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북한은 미국, 일본과의 수교를 통하여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함으로서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켰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미국의 연휴가 시작하자마자 북한은 서울 .

및 인천지역에 6만 여명의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젓을 비롯하여 전국 주요 대도시인 부산, 광

주, 대구 대전에 약 1만 여명의 특수부대원들을 한국군의 복장으로 위장한 채 AN2 콜트 경항공

기와 글라이더 등을 이용하여 야간에 침平시킨다. 이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화학탄을 터

뜨리고 주요 통신망을 차단하여 전국을 통신암흑의 상태로 만든다. 그리고 해주에서 방송되는
" 

구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군의 무장봉기라고 선전한다, 아침이 될 때까 이들은 모든 주요 통

신망을 완벽하게 폭파, 두절시킨 후 요인암살을 계속한다. 미국등 국제기구의 사실확인 작업은

1 17) The New York Times. January 28, 1996/IOL

1 18) Jane's Intelligence Review, August 1996.

I t9) Joseph s. Bermudez, 
'

North Korea'S Chemical an d Biolo8ical Warfare Arsenal,"

Jane'S Intelligence Review, May 1993, 1)p 225-228; Paul Bracken, 
"

Risks an d

Promises in the Two Koreas,' ORBIS, Winter 1995, p, 56.

120) 한국일보. 1996.8.13. 특수부대 출신 귀순자 최승찬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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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R어진다, 이에 북한은 낱조선 인민들의 요칭에 의헤 괴뢰정권<로부터 남조선 인민을 해

닝·한다고 하민서 서合 인친 부선 %L, 괸-주, 데전, 창원, 울산둠 전2f 주요 도시와 산업 낄 군

사도시에 촤학딘·을 장착한 미사일을 다시 발사하여 치IA적인 피해를 입힌다. 그리고 휴전선 일

데에도 굉·111위한 지억에 촤학틴·을 납사하여 6'l·군의 방어능력을 떨어뜨린 후, 제독부데를 잎·세

751 기71부대가 휴전선을 넘는다. 이와 동시에 보벙은 휴전신 밑으로 파놓은 땅曾을 통하이

1입하이 휴전신 근처에 치되어 있 l 헌-Sf군의 전빙·부대와 a)]비사딘-들을 포위 압축하어 순식

간에 쩨딛시킨디·. 1리고 서울 및 주]Srn 대도시를 힝·하이 남하하는 한펀 지빙·에 있던 특수부대

피. 인힙-히.여 미국昏 외세가 개입하기 전인 일주일 이내에 한국의 적화에 성공한다,

혹시 미국이 진젱에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지상군보디.는 공군의 막대한 촤럭에 의존

힐· 것이미 북한의 포데듣을 공걱하고 이어서 북한의 지상군들에 대한 막대한 공격을 통하여 더

이상 진격하지 묫하도록 管 것이지만121} 미군의 이리한 전략은 무용지뭅이 될 것이다. 북한의

$진지들은 이미 지하촤 되어 있어서 미군의 공걱에 노骨되지 않으머 북한의 지상군들온 미군

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한국의 내부에 들어와 있어서 한<·f군과 북한군이 구별될 수 없도록 하

는 월남식 전 개넘음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니-리2는 북한주민들에게 지금까지의 31통이 끝나는 희망의 서곡이미 김정일정권

은 T민불만을 전젱으로 돌리는대 성공할 수 있는 닝'7]이다, 그동안 북한은 체제안정을 날성할

수 있으머 체제인-정이 안길 겅7- 실제로 전젱을 도발{p-로서 마지막 키·드를 시.펑할 수 있다.

6. 결론 및 정책 제언

6.1 , 김정일 정권의 안정

김정일정권은 군부의 지지를 비-딩·으로 안정을 칫·아기·는 것으로 보인디-. 김정일의 군부에 호

의적인 디·잉<한 시책들과 중첩적으로 싸여진 단군 겸직제도에 의해 군부 지도자들로부터의 충셩

울 피·且하는데에 성공健디-, 그레도 김정일은 어%1히 이진히 군부로부터의 지지를 칙·보하기 위

하이 군부데 시칠·뜩 ·지·주하고 있다. 공산주의체제에서 권력은 총구로부텨 나오기 떼분이다.

%J정인징권은 제제 안징직인 미러 가지 조건들, 즉 졍궁입 일주의룰 통한 주민복지징첵,

러지 정毛·봉제제도, 부의 지지, r/1릭집단의 K]정일 지지 둥을 피·보하玆다, 헌제로서는 깁정일

정7·1에 대힝·하는 )라/의 반란이나 쿠데타는 혹 삔중-%기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분석된다.

L]q나 니.른 한펀에서 깁정일체제의 분안정 요인들은 이전히 상존하이 쳬게의 진동苟·대요인
m m m

1 2 1 ) l<dwa]·a Wt1fuel·, ass istk1111. secre tary o f [lefenso for s trategy anc l roclu irements,
"

No)·tIl Korea coo l.iuues Lo ]]OSC a scr ious c hallengc to peace by its large

C()UVeu 0oual forces, tIlei1· forward ])08(U)·e, a n the c lose(l ua tul·C o f l,he No]·th

Kol·eau )·cgjfn(]," heforo l-louse 1)(Inel 02/23/95. 1<]이·'404 (1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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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일성으로부터 정권을 세습하였지만 김정일의 북한통치에 대한 정통성이

결여 되어있다. 길일성과 함께 오랜기간 권력을 장악하고 있였으며 제도적으로 최고 통치권자

의 지위에 있다는 것 뿐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일을 지지하는 집단들의 권력투쟁은 김정일이 조정에 실패할 경우 대규모의

정치변동을 초래할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군부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김정일로서는

군부의 장경파를 제%1할 능력이 현재로서는 미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부와 정무원은 김

정일과만 종적으로 연결되는 각각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갈등과

혼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익집단적 갈등의 소지를 보여준다.

중암통제경제적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북한관료들의 무정부적 경제운영은 북한 경제가 통

제 불가능의 상태로 들억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개인의 자영업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북한의 개방된다면 북한 주먼들은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 상당히 1빠르게 적응할 것으로

분석된다.

6.2, 대북투자를 위한 다국적 콘소시움 구성

북한이 경제회복을 위해 추전하고 있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은 상당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와의 갈등관계 속에서 한국정부의 참여문제를 북한 경제관료와 한

국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두만강개발계획에서 북한이 제시한

나진 선본지구는 사회간접시설이 전무한 설정이다, 이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정부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 군부는 한국정부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주도하에 
' 

나진 선봉 투자 다국

적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접근해야 한다. 이미 한국은 북한과의 접촉을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KZDO)라고 하는 기구를 통하어 성사시키고 있다. 다국적 투자 콘소시움을 통하여 국제 차관

단을 구성할 수도 있으며 북한에의 투자를 콘소시웅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참가자

들은 위험부담을 한결 줄일 수 있으며 북한은 한국정부를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므로 군부가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6.3. 전갈형 자주국방능력의 확렵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미국에만 매달려 있다. 한반도에서 미군만 철수하면 언제

라도 한국을 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

은 미국과 상당한 정도로 접촉하고 있어서 북한으 전략에 따라서는 미국과 급속한 관계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분석하고 있다. 남은 일은 미국과 상호 불가첨조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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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으로써 . 윈신적으로는 미/合 칠수시키고 나아가 한)/l-도에서의 A-사시에 미국이 게입할 수 叛

J[록 할 수만 있다]y 북한으로서는 최상의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힌· 전략은 한국·이 북한의 남침을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릭이 긷여

되어 y)다는네에서 오는 d본적인 문제짐이다. 사실 미국의 헐린턴 헹정부는 북한의 핵동건을

미국 외<It정첵의 기-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니·旦 간주하고 있다,122>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 왼·촤히.고 핑촤외. 안징을 구축히·기 위해 북한파의 1] · 을 꾸岳히 확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인식한다, 겅제직인 관게뿐만이 아니라 졍치적 괸·게도 게속적으로 게선할 에정인 바, 그 속

도와 정도는 북한의 반응에 닫리 있디·고 표1$하고 있어서1)3> 진적으로 -%한의 시긴·표에 따라

미국파 북한긴 정치 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있다,

단 이에 데한 및 가지 한겨이 있다, 미 하원은 1995닌 5월i일 104회 호의 1회 분과에서 H,

R. 1561호의 의결을 하였는 바, 아래와 깁은 조긴이 충족되지 않으먼 미국의 클린틴 헹징부는

북한과의 언락사)]L소 개셜을 님이서는 외교관계를 수립해서는 안되며 또한 븍한에 대한 무억과

무지.제한을 완촤시키는 조치 이상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짇의하있다. 그 조긴은 첫쩨, 북한징부

1< 남북한간의 남북대화에 임헤야 하며 둘쩨, 남북한간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신인을 충족시

켜야 히·1치 A<째, I t'한괴. 谷반-도에 괸·힌· 5[의 징·기정첵에의 진 에 힙3 叫는 깃이어이· 힌·디..

즉, 비무장지대에 1111지된 북한군의 숫자를 깁'축시키고 비무장지대로부텨 l%리 띨어져 제배치해

이· 하이, 중거리 틴·도미사일의 베치외- 이동윽 if지해야 하머 북한이 미사일이나 대필살상무기

의 수출을 R·지캐야 한다는 조긴이디..[34) 그 4'1데 이러한 조건들은 지굼 딩장 해걷해야 하는 문

제기· 아니라 그렇게 하戚디·는 의지만 보이주어도 조긴을 충족시키는 젓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전 - 7혹은 한국의 독자적 &g·워능럭 징어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김정일은 주민들의 경제적 붇만을 헤소하31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헤 
$2002넌 련

징일 시율최갑-잔치'설을 유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애상된다. 본'한주민晋의 졍제적 곤란은

b·>·조선 방을 위한 군비경젱에 있었으이 힌제 한국에 비하이 승산이 있는 것은 전 香이기

ttl17이다. 북한주민들 억시 이릴가 이럽게 사L니 차라리 전쟁을 句서라도 배불리 믹고 <1다는

귀순지·의 말을 -11한사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

또한 북한의 깅제가 파국애 이<t게 된다1핀, 또는 7-]정인정권이 국내직 갇 등各 헤소骨 수 飯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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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디1, a IM l,eadership IPO1· l.he Noxt Century,' U,s, Department o f State

(]ispaCch, AprIl l . 1 開6, Vol.7 , No. 1 4, PP. 160.

12:3) Will8(OIl l.ol·d, Assistz1111. Socr다ary for 1<ast Asiau an d Pacific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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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Towar(} 
5

1rnhe KoreiiU Peuiusula," iJ.s. Dopartmetlt o f State Dispatch, Al)l,il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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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큼 권력투쟁이 심각하게 진행된다면, 김정일정권은 국제적 긴장조성을 통해 내부의 갈둥

을 해결하고자 전쟁을 도발曾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는 남북간의 경제

적 격차는 북한의 권력지도충에게 섬각한 불안을 야기하며 우월한 군사력에 의한 통일유혹을

강하게 밤을 수 밖에 飯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하되 주체적

인 자주국방능력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은 미군만 철수하면 한국을 적화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과의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미

국이 없이도 북한의 도발이나 침략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나아가 북한의 군사력에 치명적인 타

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수세적 방어개념에서 탈피하여 순간보

복능력이 탁월한 
" 

전갈(scorpion)형 한반도 방위체계"125)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거의 공격능

럭을 갖추지 않은 고슴도치형 억제전략과 구별된다. 즉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북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여 북한의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군사력이 갖추어지면 남북한은 전쟁에 대한 핵억지력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포기하고

상호 공존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상호 협력과 교류를 증대시킬 것으 로 분석된다. 이로써 북한

정치체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오판할 수 있는 전쟁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함께 태평양지역에서의 펜타곤 안보협의체를

.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광범위한 다자

간 안보협의체(The ASEAN Rwonal Forum , ARE )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와는 별도로 한

국, 일본과 함께 동북아시아 안보협의체삐ortheast Asia Security Dialo gue, NEASSD )를 구축하고

자 한다. 미국은 이러한 협의체 안에 이전에 적성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북한을 끌어

들여 영구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126)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우선적으로는 러시아

와 중국이 제외되고 있어서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한

반도에서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우선적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6.4. 탈북자와 대북 교육비 반환정책

한국정부는 북한이나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 난민들의 망명요청을 거부했다.127>가

125) 윤진표, 
"

안보환경변화와 한국의 국익." 국방논집 33호 1996. l). 28.

126) Winston Lord, HIRC testimony, U.S. mus t a llocate resources to back secur itv

po licies in Asia, 6/27/95, (5430). EPF203

127) 1994년 4월 6일, 격영삼 대통령은 경제계언사와의 오찬에서 북한 벌목공의 망명을 不許할 방침

임을 밝兎다. 그 이유는 중국측에 우리가 홉수통일을 원치 않으며 북한벌목장의 인부도 북한을 자극

하지 않기 위해 데려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T 그리고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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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넌·민을 다시 받이.들이기로 한 것온 비·W리한 일이다. 감대국의 틈에서 통일을 이룩하기 위

한 조심스러운 외교의 일1펀各 보여준디..

l 94닌 4칠 14일 韓 · 러 외)(징'관은 모쇼코비·에서 북한 벌목곱 송환문제를 헙의하였는 바,

한숭주 외무장관合 어떤 징우에도 틸·주자돌이 북한에 송환되지 않고 러시아 1·f내 ]의 且호하에

둘 것과 본인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a( 이주를 원할 징우 
'헙조해 
骨 것을 요청했고 코지레

프 징·관은 적7]한 짇치·를 거쳐 윈하는 나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힐· 것을 약속했다.

04,4,18 한승주 외무장관은북한 빌목공 難民지정절차를 )W략할 방{]임을 리시아빙' 귀국최긴에

서 밝혔다. 그 는 귀순의사와 신분이 피·실한 겅우 유엔난민고등핀·7관실(UNHCR)의 난민지정절

차를 거치지 않고 리시이· 정부와의 협의만으로 한국으로 1J]-로 러오기로 했다고 설1$兎다. 이

에 19%.5,깁 통일원 데빈인도북한의 빌목공 송毛· 요구 관런 논펑에서 정부는 순수한 인도주의

적 차원에서 법목W들의 자의에 띠-라 적법한 절차를 기치 귀순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

의 틸·북자 정책이 북한의 민주촤과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이 일리게 되있디..

서독의 콜총리도 자국민으로 간주되는 동독 ]d-민들의 1강명요칭을 혼페히 번·아들인 바 있다.

지난 1989년 헝가리외. 체코등에서 0름 휴가를 지내딘 동독주맨들이 서독헹을 요구히.%TI 농성을
IPl였다. 이들은 외견싱· 죽음을 무릅쓰고 탈舍한 갓도 아니었다. 그러나 콜총리는 「독일익사의

/(늘에서 고통을 당해온 동독주민들을 l]11-旻하게 및'이坤야 한다,머 받아들있다. 그 후 서독에

데한 농독주민의 이미지는 희망 그 자체였다. 동독주민의 자빌·적 표에 의한 동서독 통일이 이
a

루어지게 된 것은 우언이 아니었다,

북한징권 틸·출자들의 한국햄 요C - 에 대하어 한국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자 북힌.은 아

애 쐐기를 박·기 위해 힙박하였다. 한국정부가 이들을 반이.들인다면 이들을 닙-치한 깃으로 간주

하어 길정적인 보복조치를 강구하쟀다고 힙박皇다,

또한 북한딩·국은 국경을 탈骨하리는 북한 주민들애 대히.어 사삳명렁을 내렸다.126> 국경 딜·출

지·에 데한 사살1:g릭은 동서독 51'겅지대에서 겅험한 비· 있다. 독일이 통일된 후 사산밍링을 네

린 사람은 
「 l/1인쪼1죄,로 처빌되고 있-위도 겅일한 바 있다.

인//1은 국가의 존재이유롤 초월한디·. 어띠한 국가의 이며한 정2]도 인간의 친부적 권리暑 빅·

틸·할 수 似디-, 닉한이 징권유지暑 위헤서 지.sr하는

� 

국경탄츨자 사실·은 21세기에 진입히.는 앤류

의 이성에 대한 적대31위이1*1 인권별'삳-행위이다.

h인이 통일핀 후 서 은 %독의 기의 모든 햄위 대하여 관대하었디., 그러나 인권1;q죄 특

히 y독낟출자에 대한 사骨명(g을 내린 $]]위는 반인권죄로 규정하여 넹혹하게 저리하였뎌., 이

·것은 지·닐지 몽일읍 이분 동독에 내한 최데한의 꾄·A-의 한 있다.
'힌/·f·P, 

- H-Q% 인권위원최의 회%국으로서도 인권보호의1/를 지고 있다, 2'인구1애 관한 세게신

m

1 28) South Chil-la Morning PosI,, 19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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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은 북한탈출자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국을 포함

한 어떤 나라에서든지 떠날 수 있으며,, 
「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박해롤 피하여 타국에 피난

거주할 권리룰 가진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탈북자문제는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통해서만 해결될 일이다. 또한 인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높은 평의와 태도만이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자유세

계의 대북한 문제해결의지는 인류의 생존권을 보호하는데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정권

탈출자 모두를 따뜻하게 받아들여약 한다. 북한의 탈북자 문제는 북한의 민주화를 앞당길 수

였는 중요한 문제이며 나아가 인류의 인권신장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북한과 한국은 2개의 독립된 국가라고 하기보다는 2개의 특수관계에 놓여있는 국가들로써 양

자간의 거래는 내국간 거래로 국제적 연정되고 있다. 더우기 이들은 쌍방이 다 자국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렇다면 자국민으로 추정되는 구성원의 인권말살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국

가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인류의 이성을 살해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중국과의 有계를 우려하여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외교를

주장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한국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러한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인권문제이다.

정부는 안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여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

보해야 한다, 또한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회유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으로 돌아온 탈북자들에

대한 대가를 북한당국에게 지불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은 나전 선봉자유무역지대 개

발의 주요 목적이 임대료 수입이라고 할 만큼 경화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이에 한국정부가 탈 .

북자들의 교육비를 북한당국에게 지불한다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서

독의 경우에는 소위 
「
교육비 반환,을 통하여 동독에 합법적이고 떳떳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며 동독도 당연히 받았다. 동서독간 이주협정체결까지 이어졌다,

탈북자들의 교육비를 북한에 반환하는 것이 북한의 묵시적 동조를 얻기만 한다면 북한은 인

권옹호라는 선전적 효과를 거둘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리를 취하며 낱한은 이들 탈출자들을 보

호하고 확대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북한에의 재정적 지원을 통

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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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들의 생활세계가 대중매체에 어떻게 반영되Z

있는가 둘째, 북한의 국가 정책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층분치는 않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에 대한 어떤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북한 위기론 및 붕괴

론이 북한 주민에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등이다. 비록 북한의 대중매체가 실생할

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이데올로기화 되어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북한

의 실생활을 완전히 분석한다는 戌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중매체에 드러나는

것이 단지 그들의 이상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그것과 갈등하고 모순되는 현실이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서 제기되고 이를 해결할 방도를 제시하는 계몽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들이 안고

있는 일탄의 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분석 수단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렇게 대중메채를 통해 드러나는 이상사회와 현싣사회와의 갈등과 모순, 그리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실생활의 모습에 최대한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에 중심을 둔다. 르페브르 (H. Lefevbre)의 일상생활

에 대한 사회학이나 하버마스(J. Habermas)의 체계와 생활세계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북한에

적용하여 과연 북한의 현재의 모습이 체계와 생활세계에서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북한은 일상섕활에 대해 주체사상의 윈리를 도입하여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 정치, 경

제, 문화와 같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세계(일상생활)에 대

한 연구는 곧 북한 사회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체계

와 생활세계의 판계를 
' 

북한의 제도와 체계'와 
'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간의 상호작용의 관계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분석수준으로서 
'

국가의 정책', 
' 

대중매체', 생활세계'昏 분석하는 분석昏을

제시한다. 이것은 북한의 국가정책이 곧바로 생활세계로 첨투되기 보다는 대중매체를 매개로하

여 전달되고 학습된다는 의미를 가지고있다. 특히, 김일성이 
' 

현지지도'라는 이름으로 주민들과

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김정일은 
' 

현지지도'라는 3접접촉보다는 대중매체

를 통한 주민과의 상호쟉용이 더 중심적인 지도의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유력한 대중매체는 신문, 방송, 영화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신문은 사회

주의 국가 일반에서 보이는 선전, 조직, 선동자로서의 지위 이외에 잤력한 교양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신문을 통해서 대중교양의 증요한 내용을 관철시키고있다. 특히 신문은 당성, 계

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의 사명은 결국 길일성.김정일에 대

한 충실성 교양을 그 무엇보다 우선으로 한다, 또한 방송과 영화에서도 동일한 이론과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그들이 지향하는 이상사회로의 이념을 끊임없이 전달하

고 있다, 특히, 1980년대이후부터 북한의 대중매체는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으로 논조의 중심이

바뀌었으며, 사회주의 붕괴와 겹치면서 킴정일을 중심으로 한 
'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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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이를 지지나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힌-의 일상싱1횔·의 기-E 인 원리는 다읍파 A]'은 4가지의 내- - 이 중심을 이3'/고 있다, 첫쩨,

닐,l.최주의적 대기.징론'으로서 이것은 수립-당-대중의 통일체로서의 사최정치적 셍1멍체론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q.. 이는 . 닥한 사회전체가 하니.의 대기·정을 이루는 운명공동체7]을 강조현-다.

7 한 최<-]-에는 c·>110일치블 강조하고 헉명 11베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는 骨 북한이 과도기의 힌

싱·唱·을 집단주의적 련·긷로 헤건히·고자 힘을 보이7고 있디·, 돌 로, 사회주의적 생骨양식론이

디. 
' 

민족적 헝식에 사회주의적 내2'을 중심-p로 그들의 사최문촤적 Al-을 잉위省· 깃, 낡은 잔제

의 칭산괴. 사회주의적이고 힌 직인 문촤생활을 엉위할 것을 강조하고 y)다, X째, 자럭%A&]의

윈칙이다. 
'
- 리식 사최주의' 대한 구호에서도 드러나고 았듯이 자럭%)g의 원리을 지키지 못

하먼 동구와 V은 상·唱·이 V레힐· 깃이라2il- 강조하고 있으1*1, 19S5닌 데홍수 이후에는 더욱 더 이

러한 지.럭갱]생원칙을 장조하)1 있는 싶징이다- 마지막으로 대중운동의 강화이다. 
' 

정춘실운동1,
; 8,3인t/1소비품 셍신·운동', 

' 80년대 속V 창조운동', 
' 

다수씩군 취운동' 등등 각 분야에서 대중

운동을 진개'힐· 깃을 호소하고 있다. 이 라 깁·이 
'

사최주의직 기-정론', 
' 

사최주이 셍활잉·식론',
' 

자IA생', 
' 

내骨운동' 동이 헌제 북한의 생管세게를 가로지르는 국가정책의 헥심인 젓이다.

이리한 4가지의 윈칙에 따라 북한의 식.의.주 등의 3데 AI활이 조직되고 있으111, 사최문촤 의

식 역시 이것을 중심으로 교0 /되고 있다. 고J-러나 이러한 AI활의 모숩 이면에는 국가정첵이 그

대로 실헹]되지 않고 이러가지의 부정적인 힌상이 나타나고 있읍을 피-인'骨 수 있다. 고잗직인

녕페로 지적되모) Y-)위주의, 관且주의의 헌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인빈들의 싱1管에서도

·;업의 치.별, 학릭의 차省, 보신주의, 소극주의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세대간의 의식차이도 발

AI하고 R)다. 이러한 힌상은 특히, 1990 대에 들이와 더욱 강화되고 았으며, 그 상당한 부분은

. 제 북한이 안고 있는 겅제위가에서 연유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헌싱·이 아직은 심각·한 )%힐·세게의 위기헌싱·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曾다,

북한의 위기기· 졍제위기에서 직집적으로 파)&1되기 )i<다는 이깃을 원인으로 하어 이넘과 헌실사

이의 괴리기· 커지는 데서 파셍된다고 보)딘, 아직은 셍]활세계에서의 위기 징후는 o]러 가지 부

정적인 
'힌상에도 
불3t하고 붕괴로 치달을 정도로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디., 또한 국기.의 정첵

역시 ct 적으로 1단되고 있고 이에 c)1한 북한 당국의 冊71없는 사상고(양이 셍1활세게의 이왼.

[상을 믹'51 있는 깃F-로 보인다. 디·만, 이러한 헌상이 겅제위기의 문제, 비사최주의· 
'헌상의

문제, 당)f>- 인민의 긴11-문제 骨에서 계속린다먼 앞으로 심격·한 상핑으로 치달을 기.능싱도 또한

(제한다, 따라서 힌재의 북한 상힝은 과도기적 )g·촹이리·고 할 수 있다.

앞으로 M한사회가 안고 3)는 (제들을 혜질하기 위해시는 크게 다읍꽈 같은 3가지의 과제가

있다고 ]i(어진다. 칫쩨는 경제위기의 극복이고, 둔째는 힌실에서 드 러나고 있는 부징지 힌싱·괴.

비사최주의41 헌싱·의 해건 IA'도이띠, 셋쩨는 당과 인민, 특히 최고지도지.의- 인민의 계속리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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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보장이다. 여기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포함된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관

료적.형식주의적 사고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 사회는 국가의 기본정책이 아직은 생활세계에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고 이를 통

해 체계외· 생화세계간의 결합이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

헌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C-1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은

콱도기적 상황에 있으며 앞으로 이의 극복여부가 앞날을 규정짓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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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1.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 주민들의 생활세계가 대중매체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보고자 한다. 북한 주민들

의 생활상은 과거에는 비밀에 부쳐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의 유

통, 외국인들의 잦은 방북 및 최근에 잇닿아 늘어나고 있는 귀순자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

활상이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삶에 대한 단편적이

고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북

한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여전히 북한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있어 당면

과제임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다음으로, 북한의 국가 정책이 준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자 한다, 과거에는 북

한의 당이나 국가기관의 정책이 기관을 통해서 주 들에게 격접 하닿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1980

년대 이후 김정일 후계체제가 등장하면서 대중매체를 통해 
' 

선전.선동'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중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하달된 국가정책이 주민 생활상에 끼친 영향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대중새체를 연구한 논문들은 몇 편 있지만 국가정책이 대중매체를 거

쳐 북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공식적인 대중매체를 통해 충분히 알기는 어렵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 스스로 김정일에 대한 담론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북한에서는 1980년

부터 김정일이 사실상의 후계자로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므로 1980년대부터 북한

주민들 사이에 후계자로서의 
' 

깁정일담론'을 형성될 수 있는 소지가 존재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위기론 및 붕괴론이 북한 주민에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

보려고 한다. 북한 위기설은 오래 전부터 여러 출처를 통해 나오고 있였으나 5990년대 경제 사

정의 악화와 1995년 홍수로 인해 붕괴론으로 비약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굿하고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은 각각 상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01서 참으로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만일 위기가

정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닌 체계의 위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체계와 유기적 연관을 갖고

있는 생활세계의 위기가 설명되어야만 위기 자체를 설명할 수 있다- 통독을 가능하게 했던 것

은 동독 정권의 문제나 서독의 통일 정책이 아니라 통일 이전부터 많은 동독 7민들이 동독을

탈출했毛 데서 기인하며 이미 생활세계가 흔들리고 있었던 데 더 큰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북

한의 위기 및 붕괴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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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4으로 p생긱'된다-

그렇다고 헤서 데중1111제에 빈-엉된 북한의 헌실이 
' 

1실 O- 자체라고 하기는 어71디·, 오히려

미촤되거나 왜곡된 이데올로기일 수 9)다. 하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L1들이 지향하는 세게만이

니.티.나는 것이 아니>. 이것과 모순적이고 간둥적인 헌실의 문제가 분출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촛집을 및·춰 %-늘날의 pf한의 셍1쵤·세게를 살피JIL고지

한다,

1 딕 기존 연구 김토

북한 1구는 오래 동인 정치/조외- 권력관게 및 3]일성,킴정일 옌구·에 집중되이 왔다, 1990넌

대 들어 毛제 분야 연/가 骨%f하게 이나고 있는데 반해 북한 사최 연구는 크계 늘 니·지 館'

고 있다. 그L럼에도 불구하고 1800뎨 말 
' 

북한 바로 일'기'운동에 힘입어 사최분야에 대한 인구

성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고, 드문가<데도 정치학 인구자가 아닌 사회학과 인접학문분야에서

북한 사회를 분석한 굴들이 니.오고 있음은 빈·가운 얼이 아닐 수 賊다. 최1't 언구성과 중에서 북

한 사회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 골들을 및 편 실·뇌보기旦 하지·.

- 깅식의 논문은 사회학 언구자기- 쓴 본 직인 북한사회 연구서라는 졉에서 주목할 만하다,

51의 논문 
81 

북한지%충의 담화와 인민의 이데올로기적 지힝"(l994)은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의

밉:은 분제짐이 북한에V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싣제iL 북한 는 체제%9화의 징후나

빈쩨제직 길·둥이 일어니·지 않는가에 데헤 제제기한다. 이 문 를 풀기 위해 1980노1 이후 북

한에서의 이 올로기 셍신·파 이에 기초해서 헝성되는 사회유형 및 이에 적웅하는 주빈들의 이

올로기적 지힝을 밝히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 Iv 에서는 김일성의 
' 

신닌사'이· 당기관지인

3로자,의 논심(72(l)을 간추리 지베이메 - 로기의 담론을 추출健다, 또한 ['조신문힉3에 수록된

단y]소실(112긴)各 내- - 분식하이 북한 사최의 성격과 피지베충, 특히 노동자, 농민, d로인테리,

병사 둥 4개 게충의 이닝적 지힝을 v·명하고자 하었다. 북한사최의 성격을 전통적 사회, 유사骨

3')(% 사최, 갇동힝 사최의 통합으로 섣IA한다. 게층에 따리- 지배권력과의 통管력이 다르게 나텨-

난다고 증16해 낸 짐은 싱'딩'한 터'긴이다. 너·시 밀'헤 피지)11)츰이 지배권력과 거리가 {$이질수록

잊 기-지 점에서 갈동적 요소가 커지고 있-읜을 발견해 내었다. 그럼에도 찰구하고 그의 글은 치

IA키인 힌·계를 진제)-/J 있다. 
t'조선문학J,이라2 정간물은 북한의 문 단체의 기관지라는 접,

q.시 말헤 CI 문예V<체는 -좌힌징/의 외긱·vI·체리·는 점을 충분히 3(리히·지 일·'{<디·. 조신)E힉에

7장하는 1실돌읖 통헤 피지배 담론구조를 발견힐· 수 있디·, 그러나 - ] 담론3L조가 지베·적 담

론구조의- 분리퍼어 지곡]회.되어 있는기·에 데한 P본%인 회의가 필요하다,

익사VI속학지· . l 주강->1의 
C북한의 V]족생)苟·풍솝: -%한$활풍습,,(IE4)은 북한 주x ]의 의식주

d 생촬 {빈·에 걸치 디·旻 본·걱적인 인<P-서이디. 이는 $힌의 t'주체셔싱·C,총서에서)iL터 E'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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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r조선녀성,, 화보집, 
r조선건축, , r조선예술,, F고고 민속,등 방대한 자료와 화보를 동원하

여 민족생활풍습이 걸어온 길과 현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보통의 민속학서가 주로

민속학사와 민속 현상을 서술하는데 국한되어 있다면 저자는 북한의 생활풍습이 북한의 이념

및 정책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를 구명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더욱이 그 는 분단과 통일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풍습을 바라보고 있다. 다시 말해 분단 50

년 속에서 
'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기반을 둔 북한 풍습에 내재되어 있는 민족적 특성을 규명

함과 동시에 통일로 가는 길에서 계승하거나 지양해야 할 것들을 규명해 내고 있다, 이 책은 이

방면의 드문 저작 중 하나임에 틀림엾다, 하지만 이 책은 민속서라는 접이 갖고 있는 제한성이

있다. 북한을 다른 부문에 대한 정치우위의 사회라고 이해할 때, 어떤 풍습관련 정책이 도입되

거나 바뀌게 된 정치적 설명이 간과되어 있다는 아쉬움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시대를 연속적

으로 봄으로써 1980년대 김정일 후계체계가 확고해 가면서 김정일의 정책이 생활풍습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별다른 주목이 엾다는 한계도 있다.

이온죽의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1993)의 제2편은 

" 

북한여성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다루고 있다, 그 는 비교적 오랫동안 사회학적 이른틀을 북한 사회 연구에 적응하여 북한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한 바 있었다. 이 논문은 우선 사회주의 가족이론을 정초한 맑스 · 엥겔스의 이론

과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실제로 이들의 이론을 적용했던 레닌, 스탈린 및 모택동 등의 이론

을 정리했다, 주로 소설과 같은 문예물을 택하여 북한 가족생활의 실제, 즉 혼인에서 이혼, 가

족의 형태, 친족관계, 장례, 부부관계 등에 이르기까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 · 설명하였다. 소

설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경弔할만하다. 
" 소설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겠으나,

북한의 사최주의 사실주의 문학관에 의하면 비록 창작이라 하더라도 헌실을 앴는 그대로 반영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일종의 현실의 전형화로 간주할 만하고, 또 나아가 소설도 일종의 선전교

양매체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상적인 모형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깃들어

있다.55(이온죽, 1923: 171)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飢다. 그가 지적한 바대로라 할지라도 이 글의 본론은 소설에 반영된 현실이지 실제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소설 분석이지 소설적 배경이나 주제가 현실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음, 이 논문에서 인용한 소설들은 시대적으로 방대하다. 하나의 주제에 1970년대 소

설과 1980넌대 소설이 많이 인용되고 있어서 시대적 변화상을 짚기가 곤란하다. 김재용에 따르

면 1980년대 이후 소설은 1970년대 소설과 창작기법, 소재의 발굴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고 한다(김재용, 2994: 258). 길재용은 이러한 차이는 시대적 · 사회적 차이파 연관되어 있다고

본디- 그러냐 이 논문에는 그러한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 아쉬운 바는 전반부

에 상당한 양을 할애하여 정리한 사회주의 가족론이 북한 가족 분석에서는 별로 설명되지 않았

다는 점이다. 한 논문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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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진(1995)은 북한 
' 

인민'의 일상생활을 1실을 통呵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시 그는 동구외.

사최주의권의 봉괴 이후 이를 섣멍하려는 틀로서 시1/1사최 개넘이 적질치 않다고 펑가하민서

l:11인·으旦 제2사최(the secon d soc icty)를 적용하고 있다. 그에 의하인 제2사최는 기존시-최 더·에

존제하는 
'

또 하나의 사회'를 폄하는 짓이머 이러한 예로서 7 사회주의권에서 발견되있던 임-

시징-, 지하신문의 쫀제, 야학 동의 비공식 학습체닐 등을 들고 있다, 한핀 제2시-최는 완전한 사

최를 향한 spl촤이1-9 )1%아라고 진단히·고 이 제2사최는 제1사최에 필수불가결한 안전1번브리.고 한

디.. /f러니. 제2사최기· 형성되먼 제1사최에 대한 룡미나 신뢰가 쇠퇴하미 따라서 V 사최의 간

3이 더-A 빌어지게 되어 주1긴들의 가치의 이중성은 더더욱 커지게 마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제2사회의 정의를 네린 그는 이를 비·탕으로 북한사최의 일상·섕]활에서도 이리한 제2사최

의 모습이 존제한다고 절론네리고 있디·, 즉, 소섣을 통헤시 북한에서도 이러한 제2사최적 요소리.

힐· 수 있는 인텔리들의 북한사회에 대한 비판 骨가, 북한 사람들의 인싱에 있어서의 게인주의적

인성의 춤가 징후들, 이중적 인성의 형성, 직7]위신의 이중성, 경제셍1횔·에서의 이중성 등과 제일

차적 관계 즉 가족, 친구, 애인괸·게둥에서의 관게활성화가 나타나고 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 는 이러한 헌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헤 사회주의69의 눙괴외. 외부정보의 유입, 어리운 경

제상쵱·, 사회적 骨만의 축적으로 인한 복寺한 군중의 양산骨을 들고 있디.. 그리고 이러한 젓이

지속될 깅우 주1 1들의 외부Y의 대거 틸'舍, 북한 지도부의 징첵변촤로 인한 계헉,개방의 심촤

혹各 반대의 경우인 통제의 깅'촤, 미-지막으로 제3징권의 출힌농을 애견하고 있다,

이싱·에서와 같이 서제진의 분석은 소실을 통헤 북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추적'힘-으로써 그

·趾이 긱· 빙·떤에서의 인식과 번촤의 양싱· 그리고 전망등을 V출하고 있다. 그의 언구는 그.동안

귀순자들의 일빙'적인 중언에 따른 이데울로기 힘·축쟉인 북한 일상/g활을 구체적인 북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는 접에서 일정힌·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의 제2사최개넘이 가지

j·t 있는 제들, 즉 2시-최가 주로 구사최주의권의 봉괴를 설멍히.기 위헤서 고있·된 계님이며

따라서 O-들 사최외· 북한 사회가 가지는 특수샹이 Al) 로 싣닝되지 않고 있다는 것파 제2사회

{2 자뵨주의사회에서 오히리 더 잘 나타니·51 있다는 A등이 헤1$%1지 않고 있다. 이것은 그의

분석에서 소선을 통하이 2사회적 요소만을 간추리 님으로써 그가 말한 것처럼 비록 북한에서

제2사회지 요소기- 등징-히-교 있- - 에도. 이를 극-퍽-하3( 있는 과정을 간파하고 있어서 인민으로 치

우친 분식이라는 인상은 빔-는디·.

한변, 이친·행(1993)은 서제진과는 h!l-대의 방'항에서 북한의 주민생활에 접근하고 있다. , 서

재진이 주로 소설을 통해 그들의 하부엉역에서의 힌싱'들을 주로 분석하고 있는 반먼에 이찬헹

y, 반대로 북한의 공11적인 분건을 해 이骨 역추 1히.는 빙·빕을 사용하고 있으며, 7로 주민
-趾이 딩'의 Ix· j을 <0'이·늘이는 의3녀t준의 분제를 제기'하31 있다, 그 는 북한 Idl들의 의식수준

을 ·정리지 에단하기e 대단히 어리운 파제임을 인정하11!서도 및가지 나타나는 실천적 자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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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를 분석하는 젓은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그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혁명화, 공산주의화의 방침과 이를 실현하기 조건으로서 사상교

양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분석하면서 길일성과 김정일의 논문, 그리고 북한 방문기를 통해서

북한의 주민들이 완毛히 신녕화퇸 공산주의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5단계라고 할 수 있

는 공산주의사상을 자긱·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에까지는 이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리$

매우 높은 수준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현재

이러한 수준을 뛰어넘어 공산주의사상을 신념화시키는데로 사상교양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상의지격 단결과 신념의 공고화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 장애를 받을 수 있

다고 하면서 그러나 근 50넌간 실시되어 왔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와 생활을 지지하고 영위해

왔던 북한 주민들에게서 급격한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찬행의 분석은 북한의 특수한 성격을 이해하는 데o]]는 도움을 준다. 그러나 북한의 주민들

이 느끼는 일상적인 모습을 구체적인 근거와 분석없이 제시힘으로써 한편으로는 많은 의구심을

들게 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戚다.

백욱인(1990)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일상생활을 분석하기 보다는 정치,경제5사회적 조건이 북

한주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그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체제와 생산방식 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분석이라기 보다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구조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戚다,

그 는 북한의 생산영역에서의 조격구조인 조직, 여가, 휴가등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인 노동, 여

가, 휴식이라는 영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한 노동현장에서의 사회관계도 계급관계가

아닌 직위 체계에 의해 兮정되며 이것의 주도성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관계에 의한다고 진단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일상생활은 기본적으로 수령의 교시와 탕의 지침, 직업 집단의 관리

방식에 의하여 규정되는 특징을 갖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주민 생활의

전영역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상적 요새의 우위가 주민들

의 물질생활과의 괴리를 발생시켜 사회 조직 원리에서 정치주의적, 주의주의적 특성을 나타내

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국방비의 부담등으로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문화비가 점차 하

락하면서 북한 주민의 축적곽 소비의 균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있다.

직접적인 북한의 일상생활 혹은 정치문화적 생활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는 민족통일연구원

의 일련의 보고吾들이다. 히, 1995년에 나온 
r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 上.T는 여러측면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일상생활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글은

북한의 
' 

새 세대'들의 가치관을 소설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 임순희의 글과 소설과 영화, 출판보

도물을 분석하고 있는 이헌경의 글을 들 수 %다. 이중 임순희의 글은 서재진과 거의 동일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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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로 분셕윤 하고 있다. 임순희는 소설各 통해서 북한의 
' 

새 세대'들이 전통리인 북한의 가치

권·에시 조굼씩 w탈되고 있으미, 이기에는 4징3인 요소와 부징적인 요소가 다 같이 있지만
t

전빈·적으로 인셍관에 91어서 집딘-중셤에서 자아중심으로, 有혼o]i 있어서 겅제적 조건의 - 선이,

효에 있어서 소흘허 하지는 않으나 자기주장이 뚜럿한 것으로, 남성관/여성관에 있어서 남존어

비의 깅·한 사상이, 교우괸·계에서 신의와 헌신의 중요싱이, 언애관에 있어서 지.유언예의 11호가

니.타니-51 있다고 분식하고 있디·, 51의 분석은 서제진의 본석과 동일한 측면은 가지고 있으나,

서재진이 주로 북한사회의 제2사최적 측먼에서 고찬되고 있다면 C)-는 소섬과 귀순자들의 증인

을 기초로 중실한 분석을 진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소실을 통해 분석되는 과정에 소

설의 전 i·적인 목적과 주제보다는 인骨1i사에 대한 지나친 비를 분석의 촛%1으로 하고 있어

서 소설에서 설정한 부정적 사레애 대한 과대헤식의 이지를 납기고 있디.는 점이다,

한핀, 이헌겅의 
-計은 -<한의 정치사최화에서 드러니·31 있는 유교적 가치관을 딤·干히.고 있디-.

그는 분석을 통헤 북한사최에서 -1교직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있으떠 이깃이 오히러 북한의 지

배자들에게 효과적인 통치의 전술로서 이 - 피고 있디·At 보고 있다. 특히, 가족주의직 가치관의

강최.,상,하긴·의 위게잘서의 강조등은 개Q)<상촤릅 통한 7신주의와 가신주의의 정치힝테를 드

러내고 y)다고 주징·하고 있다. Cf러먼서 이러한 유교적 본질 및 진통의 平리가 鼓있다번 유교

적 통치tI·의 빈各예 의한 통치'M태는 성공을 기두지 못慷을 깃이리·고 주장한다,

그 는 7)체적으旦 북한의 정치이님, 정치사최화의 과정괴· 권과를 유교적인 개71과 원리로 骨

치시지 해석하고 있다, 그릭지만 과인 유교적 요소의 존제와 북한의 징치이넘, 정치사회촤의 과

정이 도식적으로 언걸될 수있는 것일까 이느 사최에서나 전통% 가치관과 0 들이 추구하는 가

치관의 혼제와 복합의 양상은 언제든지 가능하떠 따리.시 북한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교적

네- 의 본질적 부분 즉, 사회구조적 부분, 사唱'들의 의식 지향등의 분석없이 헌상적인 모습을

통한 해석만으로 그의 주징·이 설득럭을 깆·기는 데딘·히 어럽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헤 우리는 다음과 권-은 언구의 필요성各 느낌 수 있다, 첫 , 킴정일의 등현·

괴- 북한사회의 빈촤를 언결지이 고찬해야 曾 괼요가 있디·는 것이고 둔째, 위의 언구들이 거시

직 은 l]!시적인 한축1핀에만 치우치 있{2 것을 극복하고 두 수준을 언관지이 j,t는 연구기- 굄

요하다는 깃이디·.

l , 연구 1%Al론 및 분석틀

1.3.1 연구 방법론 : 1활세게와 체계 이론

거시지 수骨과 미시적 수준各 인관짓는 연구가 11[로 셍찰세계외- 체게에 대한 연/이다.

싱1횔·세게, 즉 일상성1쵤· 인구는 2 시애 기반한 거시이론체게가 싣띵력을 잃은 오늘날 주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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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빌고 있다. 어느 누구도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이 賊다. 그 의미는 분명한 것 같지

만 학문적 용어로 규정하고 나면 생소한 개념인 것처럼 보인다. 이 연구 자체는 이미 사회학이

정립되어가던 20세기 초반부터 管성화되어 1920년대부터 시카고 학파의 버제스(E. Burgess), 40

년대 르페브르(H, Lefevbre)와 같은 여러 학자들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1960년까지 거시 실증주의 학문에 밀려 일상생활 연구는 뒤로 밀리지만 곧 거시이론이

사회과학에서 정당성을 잃게 되는 1960년대 중후반 이후 다시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다. 현상학에 기반을 두고 발전시킨 슛츠(A. Schutr 와

� 

고프만(E. Gofftna11 의

� 

헌상학적 사회학

과 민속방법론(et1momethodology)은 일상생활을 주요한 학문적 원천으로 복권시킨다. 하지만 일

상생활 연구에만 치우쳐 일상생활영역이 전체 체계와 어떤 관계에 있고 후자로부터 어떤 영향

을 받으며 현상해 있는가에 대한 고 민은 간과되어 버렸다. 이에 우리는 르페브르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점을 눈여겨 볼 만하다.

르페브르는 일상생활을 인간의 특수한 분야로 설명하기를 겨부한다. 그에게 있어서 일상은

전체적 삶의 외현화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회전체의 

인식 없이는 일상성에 대한

인식은 없다, 일상성과 사회 전체의 비판이 없이는, 그리고 그들 상호간의 비판이 없이는 일상
된

생활에 대한 인식도, 사회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사회 전체 속에서의 일상생활의 상황에 대한

인식도 할 수 없는 것"(H, Lefebvre, 1961: 17; 박재환, 1994: 32 재인용)이라고 역설한다. 그 는 민

속방법론의 일상생활 연구가 미시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뛰&1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분석될 때만이 일상생활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세계 연구를 통해 현실의 전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맑스의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의 하나는 
'총체성(totality) 

이다�. 맑스의 총체성으로서의 
'사회구성

체' 속에서 생활세계는 경제적 관계의 반영물임과 동시에 토대로부터 규정받는다. 그러나 이론

에 의해 퍼·악되는 총체성이라는 이론은 현실과 일정 겨리를 두고 존재할 수밖에 似다. 마페졸

리(M, Maff'esoli)에 따르면 이른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는 현실을 고정된 상태로 인식하

기 보다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부각되며 끊임 없이 변화·생성된다고 파악한다. 일상 세계

가 단순한 이론적 도셕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헌실을 이론으로 환원해서는 안된다(박재환,

1994: 40). 이런 점에서 총체성의 주장이야말로 억압,강제.공포의 정치적 전체주의를 정당화하며

인간의 인식으로는 총체성에 도달할 수 였기에 작은 이약기(small narrative)에 주목해야 한다(문

화와 사회연구회 편, 1994; 도종일, 1991>는 료따르(1. Lyotard)지적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各 생활세게, 즉 일상생활에 대한 인식은 북한의 생활세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암시

를 주고 있다. 북한이나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생활세계를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입각해서 인

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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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림'의 쵤·동빙-식, AI)횔d·M'식-E로서의 )생활양시은 시·림들의 管동과 A%쵤·의 어)- 한 험태q. 영

역만 아니라 모든 쵤·동괴. 셍필-을 디· AlA'히·고 있다, /%활잉·식은 세테뜸속이나 기.정/g卷·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곡1-들의 인식唱·동과 게조촬동, 시·최정치苟·동과 졍제횔·동, <x-s셍苟·과 일싱-싱1

촬, -趾릴A%췰과 정신)W쵤·, 도덕毛위이· 교제 5이 다 싱)횔·잉1식에 포함된다, 셩)휠·양식은 촬동빙·식,

생쵤·Is·식의 측면에서 사람돌의 모든 활동과 )g場·을 특징젓는 종입·직인 개넘이다(빅-승덕, 1985:

221).

f/1힌,

)W省·양식은 일징한 방식에 따라 진헹되는 사람들의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9민·큼 그깃은 해

딩· 사회제도의 성격과 떼어놓고 A&]긱·할 수 없다. 봉긴사최에는 ·봉건제도에 의하어 규정되는 - If

긴적 )1骨양식이 지1111하있디-먼 자본주의 사최애는 자본주의제도에 의하여 -y(-정되는 자본주의

적 생省·양서이 지배한다. 사최주의 사회에시도 그에 고유한 AA활양식, 사최주의적 )W촬잉·식이

지배한디.(미·승덕, 1985: 222),

북한의 $활잉·식은 리'스적 寺체성의 개넘으로 7성되어 정치, 경제, 문촤외. 긷·은 모든 영역을

Y궐·하0( 있다. 북한의 셍1骨양식론에 기반히·고 있는 북한의 일싱·AW활은 
'+사회7·)제의 

인식 웠이

는 일상성에 대한 인식은 없다"는 르페브르의 진술을 임두에 둘 때 이해기.능하다. 일상AI틸은 바

로 -P한 제도의 빈·엉이이 제도의 성격이 일상생촬의 셩%을 지베하게 된다. 일상생활을 올비.로

이헤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징치, 겅제 등과 긴·은 거시적인 제VA 성걱을 민저 이해해이·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만으로 볼 때는 북한의 일상생卷·의 A회.상을 놓치기 쉽다. 북한은 1947넌

사최주의헉명을 시작하여 lES년겅이 되띤 사최주의 제도가 수립되었다고 힌·CI., 위와 같은 31

징·에서 북한의 일상)W촬을 보면 1958VI 이레보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사최주의 Al쵤·세게를 1伯

화 임이 힝성하V 있다고 해석힐· 수 있다, 그러니. 사최주의적 섬1횡·세게 속에서도 1970년대와

la80년대는 언속적이라고 보기 힘든 차이니. 모순이 존재하고 았다, 또한 사최주의적 A)1管양식

체개의 일반적인. 틀에서 보기 힘든 분제吾, 예킨내 민족주의적 셍苟·잉·식의 깅·조 같은 깃도 빌·

A%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W管세게를 이해하기 위헤서는 - f선 3페브8식의 사최진체의 인식이 전제되

이이· 한c}·. 북'힌·의 )%쵤·세)11 또는 일상셍1힐-t 7-1체의 반엉이1]-1 7시에 전체에 대한 이헤로J(티

접고·기-능하다. 히.지만 7시에 마페졸리가 인심하는 짓처럽 제V적 수준의 이8 이나 이론파는

일정힌· 거리를 ) ,L고 z%핌세게는 제하31- 있음을 염두에 두여야 한다. 또한 거리가 있을 1만

아니라 진제와의 오1정한 모순-위 안고 9)고 있으미 이 모순은 필언적인 차이를 낳고 있음을 이

헤할 때 북한 )W촬세게를 역동적FJL 피.익·할 <t 있다. 이E-]한 Arn세게는는 <1체(제도, <·r가)에 의

)]%'적으旦 ·]-'f징반1-c 깃이 아니라 역Y.로 A[]苟-세게는 진체에 대헤 일정 정도 자5성음 가지

미 &10-작- -8- 힌피·(L Althusser, l 91: 82). 이를 석-럼 - 로 도식화하111 다음과 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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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그립 1%

1 2

l 북한의 체계 l - M l 북한. 주민의 l
l 및 제도 l 4-- l 생활세계 l
L 國錯 J 2

위 그럼에 따르면 전체로서의 북한의 제도 및 체계가 생활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일차적이다.

하지만 생활세계에서 감지되는 차이나 모순은 역으로 전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다시 말

해 이 과정은 일직선적이기보다는 피드백을 거치게 된다.

그렇다면 생활세계와 전체로서의 제도 및 체계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전체에서 발생

되는 위기는 생활세계에 61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생활세계(사회문화영역)昏

정치, 경제 영역(체계)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하며 비판적인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이론을 독

일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 ]. Habertnas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그의 책 
F

의사소통행위론」 The Theory o f CommutIicative Action (1987)에서 베버의

합리화론에 기초하여 세계를 체계 및 생활세계의 양대 개념으로 이원화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체계는 정치, 경제 하위체계로 나누고 있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는 3가지 차원의 분화과정

에 따라 진화적 발전을 한다. 첫2째, 효율성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재생산과정(즉 체계 system)

이 의사소통행위의 맥락(즉 생활세계 life wor ld)으로부터 분려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것을 
' 

체

계와 생활세계의 분리 Entkoppe1utrn라고

� 

한다. 둘째, 체계내에서 일어나는 분화현상이다. 사회

체계는 기능적 요건에 따르면 
' 

매체조종'에 기초한 형식적으로 조직된 행위체계로서 작용한다.

친족체계로부터 분리된 권력, 그리고 자본주의의 융성과 함께 발달된 화폐제도는 각기 국가기

구 및 시장경제라는 하위기능체계로 발달되어 나가게 된다. 다시 말해 정치, 경제 하위 체계로

분화되어 나간다. 셋째, 생활세계 내에서 발생하는 분화의 차원이 있다. 생활세계는 확실성, 배

후성, 은둔불가능성을 특성으로 하는 
' 

의사소통적인 발화들 사이에서 의미를 유지해주는 상호

연관성의 장' 혹은 
'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개인 각자의 배후에 놓여 있으면서 이해과정을 지지

해주는 언어의 맥락'이라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생활세계는 문화, 사회, 인성

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성분으로 구성된다. 이를 표로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4표 1%생활세계의 구조적 요소

l·……l J기·*· 1淵]L租'1']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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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소가 밀·s)-는 체계의 위기외- 생쵤·세게와의 V·계에 대한 선밍은 다음과 길·이 요약'힐· 수

있다. 사최의 근내촤는 체게외. / %A)唱-세계의 진촤직인 분촤와 힙-리화 과정으로 일어난다. 사회체

계는 분회-하고 복잡헤지는 반v·{ $팔세게는 더-A 합-리촤 된다. 증대하는 사회체계의 복짐·성은

AI촬세게의 힙-리촤과정을 자<f하며 세로운 체계발전은 세로운 Ad촬가%-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셍卷.세게는 체게와. 23]없이 잉향을 주고 빌·으며 진게되이 간다.

힌.편 체게에 위겨기. 발Ad하 되면 생쵤·세게에도 씽힝·을 주어 위기를 발싱1시키게 된다. 제

의 위기는 정체성 및 %-기부이의 위기를 Q'게 되고 이는 또한 순巷·과정을 쥐게 된다, 그가 
e'의

시.소통헹위론,에서 설띵하고 있는 위기를 정리하먼 다음과 같다,

4표 2% 체계 및 생普세계의 위기

l 경 제 11 ·경 적 위기 l - l

위의 표에서 가리키旻이 체게의 위기{2 )g督세계에 동기부어의 위기를 낳는다, T한 동기부

어의 위기는 다시 체게의 위기를 강촤시킨다.

이러한 모형은 원레 하비마<기· 상고 있는 신진자본주의사최暑 모힝으로 하고 있지만 U 모

힘을 북한사최, 특히 북한 AI管세게에 3·1- 시켸 섣명하기 워헤서는 및 가지 개 을 비J/어야

한다, U가 전제히고 있는 자본주의적 힙·리성의 넘을 북한이 지향하는 이넙의 문제로 대치한

다먼, 북한식 사최주의 경제체계와 정치체계는 A%할세게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리가 되며, 또한

)W흴·세게에서 사는 주1긴들의 체 에 대한 지지는 주민들의 안정된 정체김으로 표헌할 수 있다,

그 V]데 만일 겅제,징치 체계에서 북한 시·최주의가 지향하는 이넙을 신헌하는데 곤린·이 A&1겨 이

님과 헌신에 거리기. 반생하게 핀다t꾄, 주민들은 정권에 징딩·성을 부여하기 이7]게 되고 북한

사최주의 7민으로서 스스로를 동기 부이하기 어 1게 된다. 동기부여의 꼰란은 다시 체게 위기

·룰 강회.시y/ 수 있디.

따라서 하]-HI]]·스의 A%팔세게론을 빌이 3규한의 생管세계에 적各시키 칫'아내고자 하는 사힝·은

다음과 길·다.

칫쩨, 딕-한의 셍활세계가 파인 이실게 구성되이 있으이 주민 스 로 셍管세계를 반전시키 웠·

는가

吾깨, 북한의 주된 위기가 경제 체계에서 베태되고 있다고 본디-먼 C)-러한 체게 위기기- 생촬

A-l]계에 어실게 반엉되고 있-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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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생활세계 주민들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는가 .

1 . 3.2 분석틀

전체로서의 체계 및 제도를 국가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管 때 국가의 제도 및 정책은 주

민의 생활세계 또는 일상생활에 어떤 영합을 미치는가를 설명할 틀은 { 그림 l%과 같다. 이 글

에서는 생활세계에 접근하는 길로서 대중매제를 분석한다.다시 말해 대중매체에 생활세계가 반

영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전자에 대한 연구를 거쳐 후자에 접근하려고 한다. 4그림 l>에 대중매

체 분석을 첨가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 "

e
w

스] 르 느

4

그림을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국가정책이 대중매체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본다.

2. 대중매체가 북한주민의 생활세계o]] 어떠한 정보와 엉향을 주는가를 본다.

3. 생활세계가 대중매체에 어떻게 받영되는가를 본다.

4. 부차적으로 국가정책이 생활세계를 어떻게 구축하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본다.

5. 가설적 수준이지만 생활세계가 국가 정책에 대해 어떤 반작용을 미치는가를 본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 

인민'의 섕활세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생활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적 개념을 검토한 뒤에 대중매체에 대한 면밀한 내용 분석의 방법을 적용하

도록 하겠다. 즉, 대중매체에 나타난 담론 분석을 통하여 그것들의 내용을 충실히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은 북한의 대중매체이며, 국가의 대중매체에 대한 정책적 내용과 대중

매체의 역할들을 또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感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책과 대중매체, 인민

들의 생활이 서로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가를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결국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분석 방법은 대중매체에 대한 딤론분석, 생활세계와 대중매체간의 상호작용,

국가정책과 대중매체, 그러고 국가정책과 생활세계간의 총체적 접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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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대중매체: 인론, 방송, 영화

힌대사최에서 대중메체는 우리A%필에 지데한 엉향 미치고 있다. 우리의 생촬에서 내중1]]1체

없는 Arn을을 싱·싱-하기 어러-위 것이 바且 현데사최의 일싱'섕]찰이라고 할 수 있다, 띠·라서 어L

국가에서든지 
- ·f가7{력을 장악하게 된 계- f은 중매체를 통하여 그들의 이념과 정첵들을 일반

<,(민들 게 널리 신7·1하고 이를 통헤서 시곡f들의 일상XI활을 듈의 요구애 및.개 ]y최.시키고자

한디., 특히, 텔레데모크라시(tcledemocracy)라는 말이 나올징도로 데중매체의 위력이 51욱 깅-헤지

민서 g가권릭과 대중매체의 유착과 공존의 관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따리.서 이처럼 중요하 대두되고 있는 대중매제에 대한 분식은 우리에게 일싱·AI활에 대한

분석의 중요한 도구로서의 의미를 깆'는다. 내중매체를 통해서 니·타나고 있는 일상셍촬의 모습

과 대중메체를 통새서 조직하려는 일상싱1활의 );-t습을 분석하는 것은 해당사최의 일상/%1촬을 이

헤叫는 중%한 익할을 담딩하게 되었디.

이장은 중매체가 일상셍著을 이리가지 측면에서 드러q]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북한주민들

의 일싱'생활을 이헤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북한의 대중베체에 데한 정책과 역省-을 분식하

도록 하戚다.

분식의 대상이 되t- 짓은 주로 -h(한의 인론이론과 정책, 방송 그리고 엉촤이론 및 정케을 중

심으로 하였다.

2. l 언론

2.1.1 언론이론

북한에서의 언룐은 칠저히·게 덩'에 통제되고 그 입무도 선전자,선동자.조직지·로서 위치지어지

고 있다, 초기에는 레닌의 인론이론파 거의 동일하있으니., 시기기. 지나면서 특히, A-일사상체게

가 자리1(<민서 -F 사최의 유일사상촤에 중십을 두고 김일성주의에 촛접을 平는 헉밍전통에

대한 PJ·조 동으로 1 11-뀌고 있디·. CI-러니- 아직 전빈·직인 체계에 있0-]서는 레닌주의의 틀에서 왼.

진히 )이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핑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자·의 국가에서의 인론은 레닌의 언본이론에 의해 지111]적으로 규징되어 왔다,

레닌이 러시아 
'희밍 l+)1부터 인론의 중요성읍 강조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 

'l· 
인冬이론은 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 엉寺을 미칠으1$], 언론에 선전지..선동자.조3자로서의 기능-위 부이하있

다, 념'스에게 있이 인易매체기- 이데올로기의 i단으로 간주되어 상부5L조의 빔주애 포힘·되며

개인적 소우-물이나 잉리f/- 위주의 수단이 평 수 없는 정치적 기구로서의 억할이 우선시되있

틴 것이d·먼0]겅0, l%y 21) 레닌에게 있이서 인론F VI·순히 성J(/조의 힌 이데- 旦기 v·

딘·이 아니디·. 레VI은 오히리 신12을 헉rd히 수단으로 인식하고 省·용할 깃을 감조하먼서 싣진적

인 측면에서 신문의 기능파 억'힌·을 규정리J( 신분을 딩-피.적인 흑백논리에 따라 시- - 하도록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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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했던 것이다.<김경근, 1989:27) 그 는 언론매체를 선전자,선동가.조직자로서 뿐만 아니라. 정부전

복과 민중봉기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언론매체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만 이것은 혁명이 성공하기 이전 혁명실천의 과정

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혁명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못한점에서 한계를 갖

는다.

레닌의 언론이론은 스탈린에 의해 
' 

위로부터의 혁명'을 추진하기 위하여 더욱 C-1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되었다. 스탈린의 언론이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 1) 언론매체별 진로를

명확히 할 것 2) 볼셰비즘 역사에 대하여 委은 연구를 할 것 3) 당 생활을 소개할 젓 4) 사회주

의 경쟁의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 5) 인민들이 상호 스탈린주의적 우애를 다지도록 할
.

것 6) 편집자는 노동자, 농민통신원의 편지를 근거로 편집작업을 할 것 7) 문학과 여]술을 소홀

히 취급하지 말 것 8)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기사를 쟉성하고 편짙할 것 등이다.

결국 레닌과 스탈린에서의 언론사상은 단순한 상부구조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혁명의 과정

과 혁명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민대중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교앙하여 조직하는 등의 적극적인

실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들을 사회주의 사상과 당의 정책과 노

선으로 교양하고 조직하는 수단으로서 당의 유력한 무기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언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길일성 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혁명투쟁에

서 출판물이 노는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몸소 혁명적 출판물을 수많이 발간하시였으며, 혁명

투쟁의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로 되게 하시였다"(정치사전, 1973:1202, 서울:지양사).

이렇게 항일혁명平쟁에서 그들의 언론사상의 출발점을 찾고 있는 북한은 당연하게도 북한

언론의 모든 활동의 기본지첨을 여기에서부터 끌어오고 있다. 특히, 길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항일혁명기의 경험이 겪일성의 위대성 선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가장 유력하게 뒷받침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맑스-레닌주의의 언론이론과 북한 언론이론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旨스 레닌주의에서 신문은 선전자로서, 선동자로서, 그리고 조직자로서의 기능과 임무를 부여

받고 있다. 북한에서도 r신문이론,에는 
" 

맑스 레닌주의 신문의 사회적 기능을 가장 뚜렷하게 정

식화한 것으로써 우리 신문들의 활동에서 귀중한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배순재.라두임,

1967:24) 고 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r신문학,에서는 시대의 선진사상을 열렬히

옹호 선전하는 시대의 선구자로서의 역할, 인민대중의 참다운 지향과 의사를 진실하게 대변하

고 적극 고무하는 진정한 여른의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고, 
「신문학개론」에서는 시

대의 선구자, 진정한 여론의 조직자를 제시하고 나아가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는 가장 예리하고

강력한 사상적 무기인 당적 신문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로 인민대중에 대한 사상교양자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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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문화2잉·자직 억包·, 대중동7]의 감릭한 j /기로서의 %힐·, 대 平젱, 데적언론전의 강력한 무

기로서의 익할, 대외선전과 외교의 수딘-으로서의 p)할 동을 제시하고 있다.(김영주.이141수,

1994: 30-31) 이렇 1(았을 때 레닌이 별한 신문의 사명인 선전지·, 선동자, 조키지.로서의 기능

이외에 북한에서는 3;t잉·자직 역할을 더 추기·하51 있으며 이를 더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디-, C'l.리나 이러한 3[체려인 신문의 사명에 잎'서서 이 모든 것-趾이 
'

모든 사최성원들을 위대힌·

수링님과 당에 끝似이 중직한 )·디·운 김일성주의자로 t/)·들며 사회를 김일성주의의 요구대k로 철

지히 계조하미 나아가서 주체 위업의 세계사적 숭리를 이룩해 나가는 데 적곡 이바지하는 것'

(c"출핀JIV시.업에 대한 낭의 방침 해설1,, 1985: 5 ; A-제/, 19891 75쪽에서 재인싱-) 이라]I 하이

절대적인 y표에 순종하는 깃으旦 위치4고 있다.

다(으로 북한에서 밀·히.는 당성과 >]Iii·성, 인민성에 대하여 신·퍼보지·.

민저 딩·성파 게3성에 대하이 살피보자, 민저 
r신(이론,이론에 曾히고 있는 것으로는 

"

모든

사최적 이데올로기와 l‥IT가지로 게급사최예시는 신분도 일정한 게급의 이익을 표현히·있으미

또 하고 있다, . . . 로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조선인민들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며 국 로동운동

의 위업수행에 성실하는 ty 기에

� 

우리 신문들의 급성이 있다. 당은 게급의 전위대이띠 뇌수이

디.. 그러므로 신묜이 게급성을 띤다는 깃은 吾 당성을 띠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베순제.라두

임, 1967:42-43)라고 하여 
f신문학J]이나 if신문학게易(%등에시 이야기하고 있는 수링에 대한 충싣

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디-.12)j 이젓은 아$) 
r신문이론,이 북한에서 유일시·상체계기- 찐·진히 지리

잡지 못한 상입에서 다스-레닌주의의 조신적 
'힌싣에의 
직- - 이리-는 관점에서 씌여졌기 때문이라

54 보어진디·,

다음으로 언론의 인민성과 대중성의 문제이다, 
r신문이론,에서 인민성과 대중성에 대하여 다

음과 길·이 밝히고 있다, 
' 

인민성의 원키이란· 우리 신문이 칠두칟미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미

그들의 지향을 반영하고 있는 전당의 조직적 의사인 딩'정첵을 인삔데중의 깃으로 반들도록 이

비.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중성의 원칙이란 신문시입에 광121위한 데중을 인입하이 C·1들의

적3리인 지지외. 정치적 연딘·으로 1간든다는 깃을 의미한다.'(배순재.라두임, 1967: 47-49)고 하고

있다. 2)-리고 r신문학1,파 
E'신분힉·개론,,에서도 

' 旦인민의 자주성을 옹호하미 그 들의 창조적

힘에 의거하이 모는 분제를 풀어니-가는 헉1-A정신'으見 규징하면서, 
t 

인먼성은 인민데중의 이헤

관게와 j( 구를 정화히 빈-잉하미 그들이 11게 이헤힐· 수 있V록 통속A으로 민·드는 데서 표힌되

tr], %성은 신분보도시·Y]에 굉차]한 중을 적극 1-가시키는 데서, 즉 노동 신원들과 열셩펄

자들 그리고 광1)g한 %지.吾이 참기.하는 데서 표 1딘다'(조헝창,리준하, 
r신문학J, 1]일%종합대

J w w 

rn

m r

1 3) r신분학[,이니- i'신문학개론,에시 담성 녕에 내한 충실성이띠, 이깃은 W 수 )이 제시한 딩'징첵을

우. l 1 지도적 지침으로 심-v 신분의 녜옹合 딩'징첵으旦 인괸·되게 하미 딩·피· 수링의 사상과 이륜, 방

침읍 절·지히 各호 %%.젠包· 香만 아니리. CI.외. 이긋니·는 5갖 비딩·직.히대키 깅향o)) 하이 비니.'fl적으

61 午7하는 네서 니.니·난다리-)C 하이 A]정인의 출d·보도시·싱'을 반엉하고 있는 딩'성개님合 표헌하)

R)디·. (A]영주.이1/녀1, 199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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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출판사, 1982:13)고 하여 
r신문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마지막으로 언론의 전투성과 진실성문제이다. 「신문이론,에서의 정의를 보면 
( 

진실성을 보장

하는 기준은 객관적 현실을 건실하고도 정확하게 반영하고 인식하는 세계관인 혁명적 밀스-레

닌주의이다..., 진실성 원칙과 함께 전투성의 원칙은 우리 신문에는 역시 엾어서는 안될 원칙이

다. 우리 신문에서는 전투성이란 계금적 원칙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 들을 예리하게 폭로하여 당

정책을 기동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이악하게 관철시키는 데서 오는 본성을 맣한다.'(배순재.라두

임. 1967:53,57)라고 규정되고 있는 반면에 r신문학」과 「신문학개론,에서는 
' 

진실성은 현실을 있

는 그대로 정확히 반영하는 데서 나타나며, 전平성은 새 것을 열렬히 옹호지지하며 온갖 반당

적.적대적 경향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데서 표현된다'(조형창.리준하, 1982: 23)

고 하여 맑스 레닌주의를 진실성 보장의 기준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북한의 언론은 그 기능과 사명, 그리고 성격에서 맑스 레닌주의와의 일련의 공통

성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 또한 존재하며, 그젓은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정치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재정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2 검정일의 언론관

혐재 북한의 정치, 군사,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김정일의 이론적 기반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엾다고 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특성상 수령의 사상과 의도

가 북한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지침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이미 북한사회에서 수령

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사상

과 의도는 그가 수령의 지위를 공고하게 한 이후부터라기 보다는 그가 후계자로서 부각되기 시

작하면서 이미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김정일의 언론관을 살펴보기로 하자. 실제로 위에서 살펴본 북香의 1970년대

후반부터의 언론이론과 정책은 거의가 김정일의 사상과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언론관을 살피는 것은 북한의 언론이론과 정책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

다.130)

우선, 김일성의 언론관을 보자. 그의 언른관은 주로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김일

성의 언론관은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레닌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언

130) 어기서 깁정일의 사상과 의도대로 정책이 실현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지

침이 된다는 것이지 그의 마음대로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이란 사상

과 내적 조건 그리고 대외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좍용하여 해당 국가의 이익을 위한 구체적인 실친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제임스 E. 앤더슨은 정책을 
'

문제 또는 관셤사를 다룸에 있어 행

위자 또는 행위자 집단에 의해 추진될 목적 지향적인 행동경로'로서 정의하고 있으며 그것이 이루어

지는 환경과 분리시켜서는 적절히 고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임스 E. 앤더슨, 이종수·이대

희 역. 
r정책형성론」, 대영문화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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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선7·1자, 신동자, 조3지·V서의 역할을 강1히.고 9)A며, 여기에 문화iR잉·자적 역할을 3닐

이고 있는 정도이다. 그리나 구체척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단싱·팅·으로 인헤 남한헉밍에 대한 언

론의 기 파 게급성, 딩·성, 인1/1성, 대중성, 진실성, %·1누성 및 반제연대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8히, 언谷의 일반지 원칙으로서 덩-성, 게61성, 인민성 동의 강조가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에

서 니-타니·는 원칙이라먼 어기에 납한과의 괸·계에 따른 전투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한 반제언뎨

셩이 징·조되어 나디.나고 있는 것은 그의 독 
' 

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깁일성의 언론관이 자신의 7]으旦 최초로 표멍된 것은 1945넌 12윌 17일 일렸딘 조선공신·딩-

-11조선 1직위원최 당 제i차 씩·내집행위원최에서 헹한 
' 

북조11 공신당 긱·급 딘·쳬들의 시.업에

있이서의 칙·오와 길점에 대하이'란 보고서에서이다. 여기서 딩·먼과업의 히.L}.로서 딩· 기괸.지
「 

정로,에 대해 언曾健는데 
" r정로, 신문사의 기구를 히·장하고 1기에 유능한 일꾼들을 피.건하

이 신문의 질을 높이며 그 부수를 5만부에까지 닿하게 하는 동시에 일간으로 하어야 할 젓이다.

이렇게 힘으로써 . 원리 신旻이 집단적 신7:1자.조려자로 되게 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여 신문의

3할을 강조힘과 y시에 선전지·,조Al지·로서의 기%을 깅·조하고 있다,(권잉주,이넘수, lg91: 19)

이러한 북한의 언론관은 1367넌애 A-일사상체게를 팍E]히·1꾄서 점차 러-스-레닌주의普 틸·각시

키고 주체사상에 y,]긱·한 인론이본으로 苟·w헤가기 시작한다, CI것을 주도한 이가 바로 7정일

이디-. 킴정일은 춥핀·보도의 I [적을 다읍과 같이 정리하면서 그간의 혁멍수단으로서의 언론을

교졍하기 시작한다,

우리딩·의 출판물과 통신, 방송은 김월성 동지가 쌓으신 %V나는 힉떵전톰을 개숭하고 ]- 주제

적 출핀-보도사상名 A-원의 지도지침으로 하이 깁일성 동지가 게척하신 엉핑·스러운 헉밍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기.는 9을 자기의 숭고한 $p적으Y 히·고 있습니다(-I-‥-f- 思想國際硏究所,

1987 2 141).

즉, 언론의 기본목적은 모든 사최의 구성원을 체힝의 공산주의자로 육성하여, 사회를 주체

사상의 요구데로 개조하고 나아가 세계 힉명의 승리-趾 완수하는 적극적으로 공헌하는네 있

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목적과 괸·린하여 언론이 가저야 헬- 임무를 정리하먼 다음과 갑디-,(김정

일, 
' 

우리당 출$)·보도물은 온 사회의 31일성주의촤에 이비.지하는 위럭한 사상적 무기이다',

1974, 깁엶주.이)/]수, l%)4에서 제연. · )

1) 전사최의 성원名 주체'험의 공산주의자旦 만드는 데 공힌할 것

2) 딩-원과 노동지.를 당의 정첵으로m 11]<육하는 촬동을 힐· 짓

3) 
'헉19 
1통을 교·h.할 것

4) 혀녕교육, 게i(31(양을 강화힐' 것

5) 겪·제외. 문화능 공산주의 물짇적 요세를 접령하는데 공헌힐· 것

6) 조국통인과 남조선 
'헉낑, 
세개헉tA은 위해 투젱領- 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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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적으로 인간개조의 과업을 제기함으로써 공산주의 인간을 창출

하는 것에 신문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신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원칙은 무엇일까2 김겅일은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첫째로, 우리당 출판보도물은 주체의 원칙을 자기활동의 근본초석으로 삼아야 합니다,...둘째

로, 우리의 출판보도활동은 철저히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밑에 진행되어야 합니다....셋째로, 우리

당의 출판보도활동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원칙은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별리는 것입니다(김정일, 1974; 김영주 · 이범수, 1994에서 재인용)

그리고 이를 실헌하기 위한 언론사업의 방식으로는 항일유격대식 방법과 속도전의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혁명전통에서의 원칙과 그들 특유의 속도전적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길정일이 등장하면서 맑스-레닌주의적 요소가 점차로 탈각되어가고 주체사상을

체계화시키면서 이에 따라 언론사상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전개되고 있다. 특히, 공산주의 인

간형, 즉 김일성주의로의 무장과 항일혁명투쟁의 전통교양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즉, 북한의

언론은 이때부터 김일성-깁정일의 후계구도에 맞 지면서 그 임무와 원칙 사업방식등이 변화되

기 시작한다. 1974년의 한 논문을 통해 김정일은 온 사회의 길일성주의화 위업을 위해 새로운

혁명단계의 출판보도강령을 독창 으로 천명하고, 김일성주의 출판보도사상을 더욱 발전, 풍부

화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강령과 내용에는 언론의 임무, 목적, 원칙, 방법 그리

고 언론인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까지 포괄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2.1,3 언론정책

이상에서 북한의 언론사상과 이론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에 기초하여 나타난 북

한의 언론정책을 살펴보자. 북한의 언론이론과 마찬가지고 북한의 언론정책도 역사적인 시기에

따라 변해왔다. 즉, 초기에는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에 따라 대중에 대한 정책교骨과 선전, 선동

에 중심이 놓여 있던 언론이 점차로 후기로 넘어올수록 겸일성에 대한 선전과 선동 및 사회주

의에 대한 우월성 선전, 그리고 경제선동을 강조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별로 나타난 북한언론의 변화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같다.

i 1冀混]冀· l 說店富野具...
l 1정치간행물· 민중보, 반일보 l 의 역사만이 인정 I

l 
* * 

1頂업雲柔 가 함認測/입... l
l 1기타· 청년平쟁, 농민平쟁, 소년선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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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사직 <9천1과정 속에시도 북한에서 
「로동신문,의 지위%}- 억할은 )/1하지 않고 있나,

「51동신문,은 [J-것의 %시·성에 있ry 서도

� 

21리고 티· 신문에 미치는 잉함먼에 있이시도 북한에서

왕좌의 지-리를 차지A-고 있다. 특히, 딩·의 기관지로서 북한의 모든 분야애 데한 정첵적 지침과

총적인 선 1을 수헹1하고 9)디·, 따라서 「로%신v,이 북한의 모든 신문중 중심이이 티. 신분들이

거기에 하위체계를 이 는 피리·미드힝을 이르2 있다고 힐 수 있다,

깁정입이 꽁식직으로 동장한 {q80년대 7빈·부터 1제까지는 그가 북한의 전반$]인 위무를 거

의 다 징·2->-히·고 싣집혀인 통치를 헹사하던 시기라V 힐· i 있다. 이를 반엉하듯 그에 대한 충실

성의 강조와 우리식 사회주의예 대한 강조의 
·計이 
부리 둘고 있는데 이것은 렵일성 사후 김정

일의 귄릭징·이·과 무관하지 9는듯 하다. 즉, 
r +Il주조신,의 책임주괼인 김정숙은 조신기자동1·I

제7차대최暑 및'이하이 다음파 같이 말하5/- 있나.

" 

위대 
'l· 
수링이 입으민 

'어밍키인 
심)/, 방송, 봉신 J-l-지들도 일고 -F리기지., 인본인들의 섕]띵

도, 임디-, 떼문 -(리 기지-, 인론입吾은 지%-l·d-에도 딩페 잘임이 兮실하었으띠 오들도 1%9한似이

초)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충서으로 높이 l/l-들이 가는 것이다. 이깃은 호1세기의 가장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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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령도자를 스승으로, 친어버이로 높이 모신 우리 기자, 언론인들의 크나큰 영애이며 . 다시 없

는 행운이다"(김정숙, 1993. 12: 80).

김정일 역시 언론이들에 대하여 
"우리 
당 사상선전의 일선을 맡도 있는 기자, 언론이 주체혁

명위업, 사회주의 위엽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 있는 견결한 투사들이며 당의 참된 문필

가들입니다"(김정일. 
'조선기자동맹 제7차대회에 보내는 서한' 중에서)라고 하억 기자들이 당의

노선을 적극적으로 해설선전하는 선전가, 선동가들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북한의 언론인들에게 가장 정당한 신문보도의 내용은 
'

모든 출판보도물을 친애

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의도가 꽉 들어찬 주체의 출판보도물로 위력멸치게 하는 것'(신주식,

1993. 12: 57)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에서 언론(신문)정책의 변화는 북한이 설정했던 역사적 과업에 따른

변화, 북한 신문이론의 발전에 따른 변화 둥으로 크게 두 가지의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초기에는 주로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문의 기본사명과 임무가 정해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먼, 후기에는 주체의 언론이론이 둥장하기 시작하면서 유일사상

화를 위한 신문정책과 길일성-김정일 후계구도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기에는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내용과 사회주의적 사상교양이 중심을 이루면서 여기에

당면한 경제건설을 위한 노력동원운동이 나타났다면, 후기에는 주체사상에 따른 주체적 사회주

의로 내용이 바뀌고 노력동원과 더불어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내용 등이 r-l 강하게 나타

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 

우리식 사회주의'의 내용적 선전과 선동, 그리고 사상을 중

심에 두면서 여기에 경제선동을 결합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項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

자선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한 사상적 교양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헌실적 요

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2.2 방송

현재 북한에는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젼 방송이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의 연론이 당과 통제에

철저혀 장악되어 통제되고 있는 戌과 마찬가지로 방송 역시 당과 국가의 정책과 노선을 그대로

집행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 
.

북한은 %평양방송국>이 
' 

겹일성 조국개선 환영 평양시군중대회'를 중계방송한 낟짜인 1945년

10월 14일을 방송국의 개국일로 잡아 이날을 방송절로 삼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그리고 제3방송이라는 유선방송이 존재하고 있다. TV방송으로는 조선중앙TV와 만수

대 TV가 대내를, 개성TV가 대남부분을 맡으며 출력되고 있으며, 라디오로는 조선중핑방송이

단파와 중파, 유선방송망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으며, 평양방송이 대남곽 국제용으로 존재하

고 있다. FM방송으로는 평양 FM이 있다. 그리고 당통열전선부에서 운영하는 대남방송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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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소리방송이 있다,l)))

이중 &신중앙lg-송이 이심적인 Al힐-을 히.는데, 중앙)p·송은 r])내 주민들을 대싱·<로 하는 깃

이니 만·핌· 핑암%v·송이나, 1선통신사기- 대외적으로 보도한 사실合 보도하지 fy은은 경· 도 있다,

따라서 핑잉·빙·송이니· 조선통신사의 보도만으로 북한의 
' 

인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w도반았으리

라고 셍1긱-할 수t:- 似디·.132)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인11)생唱을 분석하기 위헤서는 조신중잉·l's·송

에 한 네- - 분식A 통하여 -t[한이 어떠한 내-S-을 북한의 인민들에게 진딜'하리고 하는지를 살

피보아야 할 깃이디-. 중잉·빙'송은 데체로 디·음吟 같은 내- 들을 벙·%하는데 A-(A와 일기에보, 음

익·파 7.j일성.주1징일에 대한 찬兮1-8'A-, y)-한에 데한 비난방송 동이다. 이중 음악이 아주 밀‥t 부

분을 치.지하고 있다.

북한의 방송에 대한 보도정첵을 실'피보면 다음과 긷'디·. 김정일은 
" 

우리 출핀-趾과 통신.빙·%은

모든 사최구성원을 참다운 주체'헝의 공산주의지·로 키워 사회를 주체시·상이 요프ta하는 대로 개조

하고 니.이.가서는 세게이명의 )리各 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공힌힘·을 기본사명으로 삼고 있

c)."고 하면서 
%' 

당의 의도외. 딩·이 시한 방7]을 무조긴 1싣·아들여 철지하게 관철해 Ll.가도록51

출핀· 보도부달 필·동기.들에게 요구하고 있다.(A.1정일, 674,5,7) 이젓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인론

정첵에 보듯이 동일한 내덖-을 IA'송에V 7.%로 3용하고 있는 것이미 띠-라서 북한의 빙·송은 객

괸·적 사실에 내힌· 정보의 제공보다는 딩·과 <·:·기-의 방침을 
' 

인삔'들에게 해%선전하는 젓을 주

입)/로 하고 있다는 것을 월' 수 있다. ]Q93<1에는 조신중앙빙'송위원최 위원징· 정하철은 기지·동

tI% 7차대회에서 
" 

빙'송이 오눈난의 시대적 사님을 다하기 위헤서는 자기의 
'힉밍직 
성걱에 한치

하도록 영도자의 사상을 V·1본의 1%멕으로 파악하여 방송전반을 철두철1J] 영도자 사싱·으로 일색

촤시켜 나가야 힌·니·. 우리 방송은 친에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파 위업에 충실한 방송으

旦 펴-고히 진촨됐디-. 위데성 선전을 주축으로 하어 긴지헤 가먼서 빙·송의 특성과 지VI 맛을 진·

실곡}으로써 시칭各과 실제의 효과를 드 )(여이· 한다"고 하어 김정일에 대힌 위대성 VI%·1을 기본

축으로 하이 닝·송이 인민들 게 엉도자의 사상은 1일'하<그 이를 기반으로 하이 실제의 인민셍

쵤·을 게즈1해 니-건 깃을 주장'히J( 있디..

團

團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p

l :-] l ) 31--·l·의 소리 tx-ve V]'한의 독사리인 선쒸 인 
'

%1-:힘/1족<57전선'의 낭송이라는 구심·이 있다.

1 32) 인뵨에 있는 리.디오 프레스의 조시-에 의하Iv·l 펑양방송에 31도되었지만 중앙삥-송을 Y힘-한 데내방

송으로는 · 1히 보도되지 嗚'·은 네벙-음 1 9S년외. 96년에 01렇게 집게하고 있다. 주{L한 깃만 긴·추리)[(
II], 95닌의 깅 ,

"

칭진 데힉·AI 빈·정사. 네모"보<L暑 비난한 논핑, A]엉심· 대통唯의 c북지. 기 발0
-5· I]]난한 ·논%M, l 적군파2) 다니·가의 체 IL치. 관련헤서 북하의 딛'리 위조시.d <l·이骨 부인한 꼰

식랏11.-제에 띠·환 북한의 위기설‥ 1 11난한 - It-낑 Z·이-'11, 96넌의 경A에는 f 진'비아 낙한데사:(tI-

인서기2((l·의 
'

ul.d,'-리-기. 님-한 Id'·쟈의 책리!에 속미 - 8·피威디-'<< 담최., 미<·f의 2001/1뎔고] 삭량원X< 시.신

J,l >'l·에 통]<헤但·디) )LV, 러시이· j iL익대]L-)/. 농성시·d의 첫]tv, Il%]인은 징{{범%l-지.리Jr 주정·, 4기.

최딤- · 검토중이리.는 4;l·한 대01인 닌'회. 1이다. 북한은 지닌-'해 대if모 寺수피헤블 조선)

제직인 숫지.로 보L:.했는데. 사 l- 
·:·
t-내에는 지·금에 이르기가지 전히 보도되지 칭3t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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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북한의 방송은 언론 분야와 거의 동일한 이론과 정책에 따라 통제되고 있으

며, 따라서 북한 인민들에 대한 사상적 무기로서의 수단이 되고 었다.

2.3 영화

북한에서는 언론 못지않게 영화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한에서는 영화의 선

전.선동적 성격을 중시하고 또한 이것이 가지는 국제적인 성격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영화를 통해 실제의 인간들이 벌이는 구체적인 모습을 영상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선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영

화를 행동의 예술이며 생활의 예술로 정의하고 일정한 역사적 과정속에서 생활을 객관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며, 역사적인 문헌자료, 시사보도자료로 이용하는데서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

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계몽하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

고 있다.

2.3.1 영화이론

북한의 영화이론은 김정일의 「영화예술눈,133) 이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북한

의 문학예술론의 기본은 바로 여기에서 근거를 두고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의 문학예술론을 살펴보자. 북한의 문예이론에 의하면 
' 

사회주의

적 문학예술은 인간형상과 생활화폭을 통하여 세계에서의 사람,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옳

게 보여주고 사람,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진리를 형상적으로 구

현함으로써만 근로자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으로서의 책

임과 역할을 옳게 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 할 수 있다.'(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5: 11;

r북한의 문예이론,, 1989년 재출판)고 하여 예술의 역할을 사람들에 대한 계몽활동에 있음을 분

명히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교양하는데서 여러가지 예술이 다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엉화와 소설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여 문학예술 중에서도 영화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영화에 대해서는 
' 

당보의 사설과 같이 호소성이 높아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 나

가야 한다. 그리하여 혁명투쟁의 매 단계에서 동원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r사회주의 문학예술

론,, 114쪽)고 강조하고 있다.

133) f 영촤예술론,은 1973년 김정일이 당선전선동비서로 있던 시절 발표한 문건이지만 1983년에야 공

개되어 1980년대 널리 소개되었다. 김병로에 따르면 깁정일의 많은 문건이 초기에는 공개시에 제목

을 밝히지 않고 내용중심으로 소개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문건의 제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김병

로. 1993: 11)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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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언론이론에서와 w·이 영촤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싱, 로동계로f성, 인민서을 깅·조하는

데, 
' 

딩-성은 딩페 내한 충싣성을, 로>계2성은 로동게급의 립징'과 관점을 고수하고 로돈계d의

리익을 옹호함을, 인1;0성은 7동자.y민을 비롯한 광71한 인민데중의 리의을 옹호하고 그 듈의

생활과 i>-정을 징당하게 표헌하며 근로인민q]중을 워하이 철저히 복무하는 것'C(주체사상에 기

초한 분cli]이론J, 93-110쪽)으로 정의하고 
"희1b적인 

네용, 게급적인 네용을 담아낼 깃븐 주장하

고 9)다.(사%i과미·원 분학인5(소,1975: 136)

또한 영화에서 IL헌되어야 管 인물에 뎨해서는 사실주의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의 모 4이

라기 보다는 
' 

전힝화'라는 개님을 네세운다. A, 싱]촬의 본짇을 표헌히.는 것으로서 AW활에서의

진헝간1인 깃을 예合에서 전힝적으로 진香시키는 과정이 0깃이다,(사최과학원 문학인/소,

汚75: 228) 이%'] 진힝성을 보쟝하기 위헤서는 
' 3-기· 속하고 있는 21)급과 게층의 본질적이미 일

1但·&1인 성격적 질을 정하히 하히내til 사최섕1필·과 혁멍平쟁에서 그 개급과 계층이 차지하는

지위와 익할을 金바로 보어주미 ct did·과 게충에 대한 딩·의 M장과 테도를 멍백히 표현'하여

이· 하미 여기에는 
' 

작가, 예술인들의 $l·단이 주이져 있다'(사최과학원 문학인구소, 1975:

238,243)고 하여 순수성을 부정하고 힝·싱- 사최적 조긴과의 밀집히 겯부시커 에숩적 힝상을 칭·조

하는 깃을 필수적 요구로 하)1 있디·.

다음으로 부정적인 보다는 긍정적인 것合 위주로 하이 이를 통헤 주민들에 데한 게몽파 신

도를 젼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깁정일은 
" 

이떤 칭군들은 부징적인 깃이 맛이 들어가

야 씨나.리오도 되고 희곡도 되고 소실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대 문제는 무엇을 p]본으로 삽

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내 A&]긱'에는 긍졍적인 주인공, 모범지인 싣베를 기본으로 삼는것이 옷다

고 봅니다"(사최과학원 문학언구소, 1975: 256에서 인-H라고 하<J 있다. 이깃은 북한의 노동

당이 추구하는 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인 깃으로 보이는데 
'

문학에술작품에서 긍정적인 것, 모 범

적인 깃을 기본으로 내세우는 깃은 사최주의 호1실을 반잉하기 위한 중요조긴으로 될 뿐만 아니

라 긍정적인 모1 1을 통하여 시곡1-들을 교양게조'할 데 대'한 당의 방칩에도 전적으로 부힘-한다'

(사최과학윈 학언구소, ry75: 257)라]l- 하여 영촤가 딩'의 빙'포}에 부합혜야 한다는 것을 암시

句주고m 있다,

이릴게 북한의 잉촤이론은 7'1체적으로 사최주의적 세 인간힝의 창출과 주민들에 데한 당의

정·%11과 노선을 헤실 침투시키고 주민들을 v·징>인 모%i%]合 통해 감촤하는 깃을 주된 목씨으로

히·31 있디.51 힐· d 있디-.

2,3,2 엉화정책

북한에서 실징적인 영촤사입의 착수<< ](J47년에 
'조신예舍엉촤曾엉1'가 실립되고 첫번쩨 엉

촤로 4내고힝·%(1949년)이 만돌이지1 서 부터리·51 曾 수 있다, 반면 칫 기록영촤13{)는 4우리의

1 34) 북한의 영최.는 에술엉촤, 기록엉촤, 과학잉촤, 아동잉촤 骨 로 니% 수 있s네, 에舍잉촤는 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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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라는 것으로 초기에는 이러한 기록영화를 중심으로 북한영화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4표

2참조%

4표 2% 북한영화의 시기별 정책

1 시 기 1 주 요 정 책 내 용 l凰
1

l 1945-1950년 l ) y 북한영화의 태동기, 내용으로는 주로 공산주의 혁명 찬양과 대일전 l 
'

l 한국 까 i 무용담을 담은 중국, 소 화 상 l
l l · 시설과 제작편수의 절대 인 부족 l

1谷""삐厄컵픔갑열,,,h,.,. l
l l · 인민무 부 산하의 2.8 예술 화촬 소 창 l
l l · 과학 화촬 소 兮 l
l l · 冊 후반 유 사상 초한 창작 등장하 물 큰 l
l l 중을 차지함 l
l l · 창작했다는 작품 화화 작 l斷圈麗斷團團麗

%

+ 출처: 김문한, 1989에서 노재승의 글을 재정리

현재의 북한영화는 
t 

우리식 사회주의5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김일성의 위대성에 대한 것이 가장 중심적인 부쬐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당의 위대성을 선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나서고 있는데 이것은 당의 위대성에 대한 선전이 곧 김정일

에 대한 위대성 선전이라는 의미에서 북한의 후계체제의 완성과 김정일로의 권력이양을 드러내

주고 있다.135)

작품이나 사실 내용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젓을 의미하고. 기록영화는 역사적인 사 이나 가적

행사. 김일성.김정알의 현추]지도, 외국수반의 방문활동 등을 기록한 것을, 과학영화는 과학기술적인

내용을 주먼들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영화, 아동영화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화를 의미하

는 것이다,

135) 
"

오늘 우리 영화예술 앞에는 당의 위대성을 깊이 있게 형상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

且 나서Z 있1..-.., 우리당의 위대성을 잘 형상하자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심오하게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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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5넌 tr조신영촤�, 1 월호에는 
' 

위대성 선전에 적극 이비-지하겠다'라는 제하에 다읕과 같은

/L헌이 있디·,

위대한 3]정일 동지의 발기외. 정릭적인 지도밑에 창작완성되는 다부작 예술잉화 4 민족과 운

l:M%은 위대힌· 주체사상이 진빈적으로 구헌된 인민데중중심의 -위리식 사회주의재도와 자본주의

사최 그리고 판이한 두 제도하에서 싣아온 각이한 인간돌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징닐파 위

대한 51정일동지의 사싱·과 영도의 위데성, 위데한 령도자를 모신 민족의 후손만대의 번엉을 구

가하고 있다.C'조선영화,, 1995.l: 37)

이것은 헌제 북한에시 가장 중심적인 문 로 등장한 71정일로의 권력이잉:과 그가 네세운 
' 

우

리식 사최주의'가 어떻게 엉화부분애서 표출되고 있는가를 말헤주는 것이다, 힌제 북한은 이러

한 주/정일에 대힌· l·>전과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내- - 을 결힙·하이 영화를 민·들러는 노 력을 보

이주고 있는대, 
'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질 븍징과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칭·작실친에 구헌하

는 것은 엉촤에술 칭-조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 적 문제이다'하고 하면서 
' 

우리식 사회주의'를

제대로 구헌하기 위한 조긴으로서 
' 

인민대중의 행복한 싱1촬을 반엉할 깃', 
' 

이것이 당과 수필에

의해 I.l]-린되고 있으-머 
' 

인덕정치'를 잘 7헌하고 있다는 것', 
' ' 

인티정치'의 형상에서 51정일의

헉명리 꼼모를 그러낼 것', CI.리고 
' 

관료주의와 세도, 부정부패에 대한 투쟁을 전실하게 반엉할

·項' 骨을 시하31 있다(J]정 - , IE53: 17-l%, 다-邑 한핀 칭소년에 대한 잉촤교양애서 가장 중

요한 깃으로 주체힉멍위71의 게%旻제를 제기하고 있다,(김텍진, 1995.5: 41-43) 이것은 두가지

의미블 가진다고 보는데 칭소넌이라는 세대싱'의 특징상 이들에 게속적인 헉1$진통을 강조험·

으로써 이들이 주체사싱·으로 철저히 무징피어 끈까지 
'이띵괴· 
건설을 헤야省·다는 깃이 하니.라

<0, 다음으로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혁띵의 세 교채기에 이들을 김정일을 중십으로 한, 그+-리

3:c K]정일로의 권력이양의 징딩'싱을 교양하리는 것이 다른 히·Ll·의 이유로 보인다. 이처림 현재

의 북한영화에 데한 정첵은 기·장 중요하게는 수렁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교란, 혁떵71통 교

잉·과 우리식 사최주의 대한 - 쉼성 교잉]이 기본으로 시고 있으며 이를 사싱·히으로 IL힌하는

이러가지 다양한 소재들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136)

이싱-o]]서 간]J-하게 -A'한의 인론징첵과 1-94-, 엉촤骨에 대한 정첵 동을 실·%보았다, 북한은 시.

회 의국가가 /J-리히-旻이 딩'가 J [기· 의해 이것들을 省저하 통제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
m

촤하억야 한다." 
F조선잉촤.,, 1 995년 l%호.

) 36) 여리한 데용A 가진 잉회-의 주제끌·은 다-s-파 깁--2 깃들-8· 들 dt 있다, 혁띵신배에 한 존징

최-(의 대가징에 대한 깅-조, 숩·은 엉1-들의 이이·기, 겅제긴설에서의 영웅직 平쟁이야기 듬兮이다.

이비한 y제는 이전에 )11헤 !]l<'t 省'라지지 않은 %eJit 보인지V 모j1니· 이진에는 퓨·旦 전쟁음 소제
-E - ·공징·에시의 긴실을 소XII旦 한깃이 $심이었다1d] 호1 는 이러한 내- 을 딤'아내기 위한 소제 설징

이 디.칠·'헤지5'( 있니고7 할 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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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무기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상적 선전의 내용은 수령을 중

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의 우월성,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

로 하고 있다. 
.

따라서 북한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끊임없는 선전과 교양에 의해서 북한 
' 

인민'은 북한 당국

이 요구하는 사회주의적 인간으로의 가치관 주입이 지속되며 그들의 일상생활 역시 그렇게 조

직되어 나가는 것을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교양.선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정리가 가능하다.

1) 수령에 대한 위대성 교양과 당에 대한 충실성 교양

2) 사회주의에 대한 우월성 교양

3) 집단주의 교양과 근로하는 생활에의 가치부여

4) 반관료주의, 반부정부패 교양

5) 맨.관.군의 일체성 교양 등

3. 대중매체에 반영된 생활세계
1980년대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를 단적으로 정리하면 거시 수준의 견고성과 미시적 수준의

유연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영국의 한 사회학자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시사적이다.

북한이 겉치레 변화에는 익숙한 곳임을 알아야 한다. 옷이 좀 덜 군대식으로 바뀌었다든가,

방문객들에게 자기들도 변화를 원한다는 말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다 계산된 발언이고, 실제

는 아닌데 마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Aidan Foster-Carter, 1990:7;

이온죽, 1993: 290 재인용).

이 인용문의 저자는 북한의 변화를 다소 허위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여러 학자

들은 
' 

북한은 점차 변하고는 있으나 아직 의미있는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5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는 편이다(최항순, 1995: 570). 하지만 두 가지 점에 주목해 보자, 먼저, 북한

의 변화가 겉치레이건 북한식 표헌으로 3대 혁명의 결과이건, 무언가 변화가 짚히고 있다는 사

실이다. 다음, 북한의 변화가 겉치레라뎐 북한사회를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두 가지는 떨어져 있지 않고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들의 잠정격 결론이다. 그렇

다면 1980, 90년대 북한 사회, 특히 생활세계를 이루며 움직이는 구성원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

도록 하자.

3.1 생활세계 구성원a]

최근 북한 사회는 김일성이 중심이 되어 통치했던 북한사회와 기본 골간면에서 별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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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러나 1980넌 6차 IL동당 대회에서 길정인후게제게가 공언된 이후 북한의 7도권은 조1

징일에게로 넘어기·는 양상을 볼 수 있다. 1가침내 19O1 년겅이 되먼 1]일성은 정권의 헥심이리.고

힌· 수 있는 군부 앞에서 
'헹한 
인신 V에 다음과 갑이 발언한다.

가 이 는 %i·A]고링이2로 최고사령관으로시 님'을 지새우1*1 전군을 지취하고 통솔하기 권.

d힙-니다. 이제부너 나는 당중잉-위원회 군사위윈회 위원장으로서 고문의 억함을 힐·것임니다. 니-

는 전체 )111군장1%·들이 김정일 최고시·링괸·의 씽링을 녀·의 띵령과 긴·이 이기고 그의 T$링에 절

데복종하머 최2/사령관의 힌도를 충성으旦 뉴이 반들0-]나간 것을 기대힙·니c)0-1일성, 19Ak

455).

1960, 70닌데 김정일은 진111에 니·서기 보다 덩-合 중심으5L 비공개적이11'1시도 영%을 발취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미 휜·동히·였디-민 1980년대에는 후계자로서의 공식적인 위치 서 J민에

니.서서 포괼·적y-로 唱%하있디Jl 볼 수 있다(시·까이 디·까시, 1991). 고1러한 위지 서 김정일은

d륀·세게에 엉힝·릭이 있는 여러 가지 정첵이Ll 구성원리를 제시하였다, 칫쩨, 사최정치적 A%밍

제에 기1산한 사최주의 대기·정론, 둘쩨, 사최주의적 션1촬잉]식론, AW , 자력%셍1의 원히, 넷쩨, 대

중운동 등이 그깃이디·.

3.1.1 사회주의적 데가정론': 
' 

사회정치적 생명체1의 구힌
'

:1재 북한사회를 이헤하는 칫 권읍은 사회정치키 생명체론과 사최주의적 내가정론을 이해하

는 길인 짓 같다. 1에도 
' 

사최5 J생띵,' 
' 

정치지 성1밍'과 권'은 말-을 兎으나 정식촤된 것은 1986

년 김정일이 
' 

사회정치적 A%명체'라는 - - 이를 시%하고부터이다. 21는 사회정치적 생멍各 
"정치

적으로 긷합된 사회키 권단파 운명을 긴'이 하는 시·랍·들이 지L]개 되는 A(브%l"으로 5J·정하고 그

d밍의 V 태는 53이미, 수령파 딩', 인VI데중으로 구성시는 모든 북한 구성71은 
' 

한지봉, 한기·

족, 한7'의 l'g공동체라고 x)l-兎다. 여기로부터 
"자식들이 

자기 부모릅 사랑하고 존경하는 깃

은 자기 부V가 >Ill·느시 다른 부모들보디· 낫기나 그들로부터 어ta 덕을 요}을 수 있기 If11문이 아

니라, 바로 자기를 낳아키워준 생밍의 은인이기 Iq)문71니디·"리·V 하어 수렁괴. 당, 인빈대중의

곱·동체는 
'하나의 ' 
대기·정'이라고 설띵히-었다0]징인, 1986).

' 

사최정치직 생님체'론을 둘러씨.고 이러 힉·자들의 논젱이 있었다. 스즈 끼 마시.유.끼(舞木昌之)

는 
" 

북 
'l-의 ' 
사최정지직 /%fM제'론"o]]서 사회정치적 /%밍제론음 유교 및 주자힉·이 기초하는 동

아시아 사으-에 기반-히-고 있다(박한려 yd, lEl: 244-248)고 지직했다, 그러나 와다 하//끼(和田

春樹)는 /1 시·싱-·적 인.원-A 吾라-邑의 
"

국가론,,에서 칠'고 있데.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 

지헤月

내는 J iL분파 패기를 네는 부분, /]-리고 J), · 밍'f 내는 부분이 인체·%1]도 있거니외- <·l·가에1;·L o

2/l, 언-/IL히.미 셍id-8-기제01]서 시.최-8-기제ct-<L 개님을 리·장하있다. 외.디- 하루끼는 이 조]에 입

기-하어 북헨·사회의 성Vi을 l 주의커인 깃으로 신1-8하고 비%l·하었다. 전지.는 
' 

사회주의적



가정론'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는 반면 후자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유럼적 유기체론 전통에서 온 젓이라면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그야말로 전통적인 아시아국

가관의 맥락에서 설명하였다(와다 하루끼, 1993). 또한 전상인은 이를 주자학 전통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적인 유교월리와 다른 한편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으로 해석하였다(전상인, 1993: 57-8).

한편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입각한 대가정론을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 기든스(Anthotly

Giddetls)는 
'

친밀성 영역'을 민주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서 파악하여 친밀성에 기

반한 
'

생활정치'야말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기든스, 1992). 그의 이론을 북

한에 적용시커 보면 북한의 
'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다른 지평에서 보일 수도 있다. 길일성(과

김정일)은 자신의 독특한 정치방식인 현지교시 및 현지지도를 모든 당원들에게 끊임 없이 강조

해왔다. 책상 앞에 앉아 지시하고 명령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내려가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와

열의를 직접 느껴보라고 당원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는 동안 당과 
' 

인민대중'은 서로를 육체적

으로 느끼며 부모자너와 같은 일체감을 느끼게 되어 당과 
'

인민'간%1 분리가 없어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무튼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통해 개인 및 가족이기주의를 허물고 사회 전체를 가족

운명체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TV드라마인 f우리 땋(3부작)」 137)이나 영화

「대동강에서 만난 사람들(2부작. 1992년작),에서는 피를 나눈 사람들만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것으로서, 외로운 노인들이나 독신의 부상군인과 사랑으로 가족을 이루도록 계몽

하여 이런 것을 바로 사회주의적 대가정이라고 혼보한다, 또한 최근 북한 방송, 대중 매체, 문

예물들은 군맨일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데 주력을 맞추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 . . 녀맹원 겹영순동무는 2차례에 걷쳐 인면군구부대를 찾아가 공화국기발과 <충효일심 ,

군민일치 라고 쓴 축기를 넘겨주었으며 혈육의 정이 가득 고인 수많은 원호물자를 안겨주었

다...현정숙동무는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越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

고 경애하는 장군넘께서 우리 혁명을 령도하고 계시기에 세상에 두려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슬

픔을 힘과 용기로 가다듬고 집에서 7마리 돼지를 길렀다(r조선녀성,, 1996, 1호: 26),

심지어 북한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원호물자나 넘겨주고 정치사업으로 군인들의 사기를 돋구어준 다음 우리가 훌쩍 가버린다면

병사들이 얼마나 섭섭해할 것인가, 아예 몇 달동안 꾹 눌러앉아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녀성들의 적은 힘이나마 합쳐주자...이리하여 승정실외 26명의 녀맹원들은 건설장에 눌러앉아

여러 가지 형식의 정치사업과 예술활동, 로력지원으로 3개월이란 나날을 보냈다(r조선녀성.,

137) 이는 조선중앙텔레비젼 상영드라마로서 제작된 연도를 통일원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줄거리

에서 김일성 교시는 나오지 않고 김정일 교시만 나오는 젓으로 미루어 적어도 김일성 사망 이후 작품

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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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96. 1호: 27 ).

다소 비힌.실적이까지한 이 수기가 tIl-딩·으로 하고 있는 
6

군민일치5의 사회주의키 대가정론 역

시 딩·이니. 지도부와 주1/.1과의 거리가 ]$어지지 않도 )J·료주의를 빙·지하t 릍L브이번서 인반

주;Il들이 군을 사수헤야 나라를 지킨 수 있다는 정신이 깔러 있다,

3.].2 
1 

사회주의적 싱1판양식론1

김정일은 r엉화예술론」 에서 사최주의직 셍촬양식을 다음과 갑이 지적한다.

셍촬양식이란 사회지 존재인 사람들이 생)횔·하는 방려, 횔·동하는 방·시으로서 51것은 주로 시

최Id· 사림'돌의 사샹·의시 수준에 띠·라 서로 다旦게 니·타난다(김정일, 1989: 53).

A%촬잉·식은 단순히 A·l>테품속이나 기·정셍骨에 3[한되는 9이 이.q라 사람들의 인식卷.동, 겅

제, 노동촹동, 도덕'행위, 교제 骨 사랍의 J 든 환동과 셍苟·을 특징짓는 포괼·지인 게V]이다,

사최주의적 셍활양식론이 필입했딘 이유는 무잇일까 우선, %]일성의 다음과 간은 지적에시

찾을 수 있디·.

지금 시·최주의$팔양식01> 데呵 잘못 생각하는 사曾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깨모하고 좋은 옷

을 입고 다니는 깃各 시·회주의)%횔·양스1이 아니2il 미.치도 너절한 -%을 입고 다니는 것이 사최7

의생쵤·잉:식인 )처S] AI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1것은 질·못입니다....나라의 겅제토대

가 약힐-때01]는 爭지 못한 옷이라도 71고 참아이· 하였지만 깅 토대가 허락하는 조긴에서 무엇

때꾜·에 니절한 -V을 E]고 디-니凍솝니까. 나라의 깅제토대가 강·회.되{ 따라 모든 근로자-趾이

<步은 옷을 3[1고 다니이 좋은 집에서 살도록 하이야 합니다0]일성, 1974: 319),

CI.러한 A<>일성의 지적이 니-오게 된 데에는 1970년대 초빈·, 비록 북한 경제적 조긴먼애서 높

2 수준01] 올라있었다 할지라도 25민들이 斗거01) 지넜던 검박한 - 7]竹팎을 돌J;L지 않-는 - 생쵤·

습tI·을 쉽게 비J[1지 않고 있었딘 시·징이 있 )을 깃이다. 이러힌 지적은 1980닌데에도 계속되0-),

직7]동ill조줘들은 로h%Y[과 직Tg운]들이 공징·인·퓌·을 문촤직으로 꾸리고 옷차림과 (단징·을

힌데 미김-에 및'게 <l-히-고 다니V록 하여야 하感습니다, 로동게7과 리1)%원들 속 시 비문촤

히이1)l 비도닉적인 생촬인습을 리뻬기 위한 데중직인 두T을 벌려 그 들이 사회주의려 생苟.문

화려. 생苟·잉:/j을 추/저히 세워니-가도록 하이야 하凍습니다(%q정일, 1984c: 211),

이러한 A/시에도 骨[/-하고 주1긴들이 9은 솝%5-을 쉽게 비리지 못하자 영촤, 소선을 만들이

사최주의직인 분촤셍질·에 대 데대직으로 寺보하기니·, 심지이 단속을 하는 령<까지 별·4샘했다

- ·l, 한디·(님'인숙, 1990: 147), 북한 님-은 /W활잉:시을 
' -A 적이미 자본주의적인 진·재1로 이헤하

기 때)Co]] 사회주의 시데에t J깃에 밋'는 셍管잉·식으<l< 신2il 촬동헤야 한다(빅·송덕, 1985: 228)

고 ]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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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생활양식은 그들의 문화 테제처럼 
'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5을 중심으로 이

루어져 있다. 주강현은 그 생활양식을 세 가지 측면에서 셜명한다. 첫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와의 판련성이다. 
" 조선의 역사와 문화, 조선사람의 생骨감정과 풍습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조선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원칙이 생활양식에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민

족적 미풍양속과의 관련성이다. 이웃간의 상부상조, 웃어른 섬기고 아랫사람을 아끼는 정신, 손

님을 접대하는 방식, 조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한민족의 심정이 변

하져 않는 이상 사회주의적 생활앙식은 민족생활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셋째, 우리

식 사회주의가 유난히 강조되는 것은 헌재 북한이 처한 국제적 현실과도 관련성이 있다. 1990

년대 들어오면서 생香풍습에서도 이전보다 더욱 
'조선적인 것'을 강조하고 그 뿌리와 현재적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주강현, 1994! 31-33), 
.

3.1.3 자력갱생의 원칙

자력갱생의 원칙은 북한이 정권을 수립한 이래로 계속 강조해온 것이다. 길정일이 1982년에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도 주된 기조는 
' 

주체.자주.자립,자위'노선이다. 1991년에 급박

하게 변하는 세계정세와 남북 분리 유엔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발표하여 19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나라들이 좌절되는 상황에

서 북한이 살아남으려면 
'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자주적 권리와

존엄을 옹호하자면 자기 문제는 여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야5

한다고 역셜하였다(김정일, 1991). 그 후에 나온 김정일의 모든 담화문에서도 유사한 논조가 흐

르고 었다.

최근 북한의 방송, 정간물들에서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못지켜 망해버린 사회주의 나라들의

주민들이 현재 얼마나 어렵게 사는가를 열심히 선전하고 있다. 다음의 수기를 보자.

나는 지난해 8월에 어느 한나라를 다녀오는 과정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셔야 조국도
'

있고 나도 있다는 이 투철한 진리를 다시한번 깊이 다지게 되였다. . . . 4{개혁>%과 44개편%%의

비바랖속에 혼탕이 된 그 나라에서 대학생들이 낮에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식당과 상점

의 접대부로, 판매원으로, 지어는 범죄단체의 깽으로, 술집의 매춘부로 전락되고 았는 사실에

대해서는 C-] 이야기하지 않겠다, . . , 그 는 수재였고 정열가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붕괴된 후

걷잡을 수 없이 뛰여오르는 학비를 감당할수 엾어 대학을 중퇴하게 되였고 비리로 가득한 사회

현실을 저주하며 비내리는 어느날 저녁 목을 매여 자살하였다. , . . 그 가슴아픈 현실을 목격하며

나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청년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복받은 세대들인가에 대하여 사무치게

느끼였다. 니-의 경우만 보더라도 평범한 로동자의 아들로서 장학금까지 받으며 근심걱정을 모

르고 과학탐구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겸책공업종합대학 선박공학부 겸 동 춘(r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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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4,, 1294. 2호: 84)

최근 북한 l-M{들이니· 정간물에도 이러한 류의 기사는 자주 둥장하고 있다, 특히 1995닌파

같·은 대홍수가 일여난 후 지.럭곈셍의 원5은 어L떼보다2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뉴스시간

에는 매번 자력겡)생을 실친한 공장, 기업소, 헙동농장의 사呵를 소개한다, 19%년 5월 4릴 방·송

보도를 소개하면,

중잉'빙·송 주경석 특피·기지·가 보네온 소식에 의하민 사리원 애힉·수지일용품W징· 노동지.들이

4월 게시을 107%로 수헹한 기세로 일용품 Ar산遠

� 

게속 늘이고 있습니다, 공장 일 吾은 자릭毛

셍의 혁IA정신을 높이 발휘헤서 내부에비를 적 칠·아내면서 )W산을 늘이기 위한 조직정치시-업

을 찌·고들고 9)습니디·(r'조71중앙방송,, 1996. 5.4, 12시 tg·송).

북한은 1開0년대말부터 게속 되고 있는 사최주의의 죄·힐과 그로 인한 북한 겅제의 악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버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자력겡)셍의 원칙을 수헹1하는 데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신령 모든 1닌이 동윈되어 산니.물 昏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지라도C'함홍)·g·4·,1294,

6. 1 1 일 14시 30분 삥'송) 자신의 니·라 있는 지·연을 管 이용하어 자력겡생 하는 깃이 사최주의

를 끝까지 옹호하는 짙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3.1.4 
' 

대중운동'

내骨운동은 위의 지·릭겡Al의 우1칙과 함께 대중의 열의외. 칭·의성을 모을 수 있는 중IL한 기

로서 헤빙· 후부터 사- - 되어온 기제이다, 일<l)·직으로 도 력동원운동의 경.읜, 8시간 정싱·적인 일과

를 미.친 후에 과외Y l·가해야 하므로 개인의 얼의가 임이는 가능하지 않다. 김징일의 동징·으

V 인해 내중운동은 상당히 쵤-성회.q있다. 그 는 1973넌 V 동딩·네 조직 . 선진 선동답딩· 비서로

선奇되고 니.서 1975넌깅부터 본걱적으로 
'

3대헉명소조운동'을 전게해 니.실·다(사까이 디-까시,

ty브 2%138>,

주민Al환과 괜곡1한 대중운동으로서, 그는 384 l 
" 

인민셍1촬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73리.는 님·촤

를 발표한 후 <8 3일 인민소비품>셍산 동을 대대적으旦 진개히.있다. 이 (동은 <j정일이

19S4년 8월 3일 
' 

경공업제품 {시장'을 방)(한 후 전국지으로 7:1게된 소비품셍1산운骨이다. 모든

공장, 기업소에 AI쵤개'1수품(싱)필품: 骨쓴이 주)공징·, )W필격장, -%필직·업Ill·이 만들어지고, 인민반

에V 기-내직·업반이 만들어지는 동 도시와 노동자51, A-촌에서도 기.내)W산협동조함과 기.내작71

m

m m

1 3S) 1 984년 9귄 <3데혁멈소 71 최 외 88V]. 2원의 <3데힉삥소조긴성 1 5주년, 중잉·보고최%o]]서

쵱-징-업이 한 보고에 띠·르1]] 3대희%소조L 공·징‥ %1동동장 · 각· 기판과 학교 骨에 키 는 2..3끽, %g·

게는 30‥4018 
-i/‥l·'드( 
피·71, 북한 전익으로 리·신·시이 있나v 한다. 1973년-y,니 1 1 년 반동71 파견된

3네헉%3소조%J은 연인%. 총 1 0만 8친 71j)]이 %A이끼 1 984닌 겯 딩·시 피.견 인구], /1만6친61긔이1$이었

다2J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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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39), 부업반이 조직되었다(신홍규, 1991: 76). 이 운동의 의의는 가정에 있는 유휴노동력, 즉

전업주부들이나 노약자들에게 공장이나 생활에서 폐품으로 남아도는 물자들을 동원하여 생활

에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해 다는 점이다. 또한 부족한 생활펄수픔을 자체 주민들이 생산하여

가계에 수입을 보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자력갱생의 원칙을 주

민들이 생활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녀성,, 1996. 1호: 32).

또한 1980년대 말부터 오늘냘까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공급부문에서 발

생한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 폐단을 막기 위해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추진하고 운동의 하나

가 정춘실운동 이다. 북한은 주문제로 상품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체계이다, 주문제하에서

상점 판매직원들은 공장에서 물건이 오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주민들의 생활은 윤

택해질 수 없을 것이다. 정춘실은 
' 

우리가정수첩'이라는 것을 발명하여 군 내의 손님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필요시기에 맞추억 미리 장만해 놓고 손 이 주문하면 즉시 제공하였다고 한다( 「

조선녀성」 1992. 제3호). 노동당에서는 그의 모범을 다른 판매원들이 따라 배우도록 했다.

나는 정춘실동무를 17살의 단발머리처녀로서 상점판매원을 曾 때 처음 만나보았는데 이제는

그가 2중로력영웅이 되였습니다,,,정춘실동무는 내가 보증을 서서 입당시켰지만 그를 참다운 인

민의 충복으로 키운 것은 당중앙위원회 김정일조직비서입q다... 당의 방침대로 <정춘실운동

을 벌리는데서 중요한 것은 판정책을 관철하여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정춘실동무가

보여준 헌신성과 희생성, 이신작칙, 자력갱생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것입니다(김일성, 1994: 544),

2991년경 
' 

정춘실운동'이 본격화된 이래로 
「조선녀성,에서는 특집을 내어 당과 국가, 인민에

효녀인 정춘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국가 일군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효시하였다. 그

를 주인공으로 하여 
r효녀,140)라는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그 외도 그는 많은 대중운동을 제기하고 수행해 나갔다. 몇 가지만 열거하면 80년대 속도

창조운동141), <새기준.새기록창조운동 142), 26호 선반을 따라 배우는 충성의 모범 기대창

139) 가내작업반의 노동보수는 시간애 콴계없이 작업량(생산寺)에 따라 지불된다(리창근, 1989: 71),

140) o] 영화는 정춘실을 주인공으로 삼아 1991년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되었T

141) 김주석 탄생 70돐 맞이 기념 사업을 위해 각종의 창조물을 건셜하는데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 제2

차 7개년 계획을 성과 으로 달성하려는 군중적 생산혁신운동으로 1982년 직업총동맹 제6기 3차 전

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이 혁신운동을 통해 주체사상탑, 개선문 건립, 김일성 졍기장, 인민

대학찹당, 창광거리, 평양산원과 빙상콴 등이 건설되었다.

142) 1961년 4차당대회 김일성수상의 훈시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1981년 김정일의 지시로 본격화되

었다. 7-8월을 
'

새기준 · 새기록 창조운동월간'으로 설정하여 북한 전역의 공장 · 기업소 및 개별 근로

자들간의 노 력경쟁운동음 집중적 전개한다. 정무원과 각 도의 행정 · 경제지도 위원최가 주요부문의

공장 · 기업소에 대한 
'

새기준 · 새기록창조운동'의 
'

표준공장'을 설정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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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骨%143j, <1935%>l 6월 공작기게 새끼치기 운동144), <디.수칙·군쟁취운骨 ]45 ) , <2벡일전

투 146 ) 동을 晋 수 있다0:]귀옥.깁체-위, 1弗6),

' 

속도'에 괸·v-!된 운동은 주로 노동력동원을 위한 대중운동인대, 김달훙같은 31러호텔 骨업윈

各 18년 동인· 
' 

충성의 지원 돌긱 
'

로 히·기·한 기록名· 깃'고 있기)L 히·디-(a'2리따.,, 1993, 제10%),

k
그러한 내중노력운동에 대한 어러 기-지 비판 중에서 중·(ty 허짐으로 한 귀순지.는 

" 70일전平,

200인전平 동의 노%깅젱 동도 며칟이 지나민 시들헤지 시간만 1111-(는 일상이 벤·복되t>1 노동

의 질적 헝·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 힐·광칟은 200일진平에서 계획의 절반도 이루지 못"

(]긴족통일인구원, 1994: I ll)했디.고 중언健디.,

위와 간P 사회징치적 셍밍체론과 사최주의 대기지론, 사회주의적 생활껑]식론, 자력겡1셍의

윈 및 대중운동 등은 /W촬J{·11게에 /·r가 정책이 가로지旦는 운엉원리라고 볼 수 있다.

3,2 식생활

위와 같은 )g촬세게에 영힝·을 미칠 원리들이 구체>으로 주민들의 서생唱·에 어띨게 나니.니-

는가를 살펴보지·.

석셍활에서 가장 기본적이먼서 기·장 중요한 문제는 식唱7문제이다. 식량은 전후에는 l-Il]급 로

주민吾에게 베- 시있지만 1957닌부터 
' 

식량공if l{7)'로 공Y[된다고 한다. 북한의 언간 일'곡 셍

신·량·은 198i닌 950만톤, 1990년 현제 l,0()0민·톤이리그1- 兎다(김일성, 1994 418). 0러나 언합통신

사에서 추게하는 바는 다읍파 같다,

m

1 43) 핑양방직기게공징의 26호선반에서 
'

실비A!l-리'의 모11[]음 칭'조%]'으로씨 발도(·이 y} 군중운동으로

1%2%J 6월 17일 A,[한전8으로 진게되었디·, 이 운동의 d)>심·은 노동자의 싣비기게에 데한 통제권을

깅·촤.하고 2-1둘의 작H]귀·리정신을 뢰·산셔키는데 H)다.

144) 이는 50V{대 
'

곰작기계세끼치기운%L'에 기원을 3)- 1985VI 6월 11인싱주셔이 힐·북네 힌지지도-計

하딘 중 공징기계새끼치기7동을 군骨적 시으/F로 호소하삔서 시리-되있다. 후진기 블 l 촤하리는

의도에시 선진기게를 V+f히�-이 지-체최2로 현네최시키리는 
-7-7이다, 

이 -Z·%-E SOVI네 ->il-한의 기게

선비의 <1·-후와 깅제 문제의 십지' l'合 )L 러네는 히·니·의 에이기도 히.디·.

145) 1 9%<·l 알-)[셍산식-)L 1 25이면·y의 일'곡$신·기지暑 >]령하이 
'

비는 문제' 긷히.기 위한 노4

4(Z.으3,t시 20만(군, 18민-톤-v, 15삔-h·;·[, ) 2<Il-s군, 10만톤군, 만톤군, 5만톤군 2으로

화시리 복표 제시하이 군둘간의 식;봄y선·깅샘을 유IA'시키러는 운兮이다,

1 46) 88닌 2월 A)일무디 외-해 9싣98) 정8'·l 청겹 40주넌까지의 2벡인 노 닉平샘. 득히 이 운동·은

198 d 세게칭5·<축제를 잎)31 긴축물들- 
· 잎:당지 %l·-'y하리는 이·%]친- 운동이디,

[47) 인1%]l·커으로 님'-'l·의 대%-11의 ]J- J에서는 
'

배],i·제'로 7장히七 네 )pl·헤 직한·읜 
'-v-cIL제'로

다. 4,[ 
')페서 
이렇게 주·징·하{<- H기·는 공김·량이 제한되이 있-L 상풉의 A3[l·을 조징하는 세도가

제인네 반낀 %[한·읜 x그11에게시 60전에 사시 노 A-지·, 사),LYl에게 8%1에 초t·;,c히-기 떼분이라고 한다.



209

<표 5% 년간 곡물생산량 .

A 출처: 연합통신사 편, 1995: 208. 본문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했다.

연합통신사의 자료에서 1991년 
'

곡물'생산량과 김일성이 발표한 1990년 
' 

알곡'생산량 l yooo만

톤은 거의 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길월성의 주장의 경우 멕시코ICC위원장과의 대담이기 때문

에 선전적 차원에서 부풀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합통신의 자료의 경우는 출처가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

곡물'이 알곡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곡인 쌀을 의미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FAG 집계에 기반하고 있는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곡물은 씰인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통계청, 199B 138). 그런데 북한의 경우 식량의 개념은 이미 쌀이 아닌 쌀을

포함한 알곡으로 규정되어 있고 헌싣에서도 그렇게 통용되므로 쌀의 수급만으로 과부족을 계산

하는 젓은 비현실적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농업생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쌀경작 면적당 생산량이 세계적 수준이라

고 하는 호주보다도 능가한다는 점이다.

4표 6% 쌀경작 면적당 생산량(단위: k /ha)

w 출처: 1990년 FAG 연감; 통계청, 1991: 138-141쪽 재인용.

하지만 전통적으로 북한의 경지는 농사, 특히 논농사에는 부적합한 땅으로 알려져 왔었다, 게

다가 북한의 골치거리인 한냉전선은 북한에게 있어서는 천적이였다. 1977년 당 중앙위원회 제5

기 제13차 전원회의의 총결주제는 
"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한랭전선으로 인한 가물피해

를 미리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일 만큼 한해.냉해는 심각한 문제玆다. 
' 

대농

의 해'였던 1992년 농사도 결국 이러한 문제가 겹치면서 실패로 돌아갔고 제3차 7개년계획(1987

- 93년)이 실패로 끝나고 식량사정이 호전되지 못하자 완충기(1994-96년)를 설정하여 
' 

농업제

일주의148)'방침을 앞세워 오고 있다(통일원, 1995: 288),

김정일은 그러한 현셜에 대해 
"옷감이나 

집 같은 것은 엾어도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김정일, 1984a: 90)고 하여 식생활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團

148) t982년에도 
'

농사제일주의'를 방침을 세운 적이 있다(김일성, 1987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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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건빙-도로서 1970넌대Jr터 <·1시해오던 
' 

다1삼' 조성과 함께 
;

30만 정보의 긴.석지7와 
$20만정

보의 새띵·찾기', 
'

l
,
500만톤 안곡2il지짐링'과 

' 

다수라군 쟁취$동s을 추진하었다(김정일, 1984b;

최운4(, 1992). 또한 숨은 엉웅 제1호로 선 비품종을 량한 백설희 언3'E사를 선정할 만큼 한呵

니. 넹1해에 잘견디-: 폼종 1計을 찔사적인 p·[표로 선정히-51 있다. 백설희 연구사를 주인공으로

만-F 영촤(c'얼네빈째 겨울)(19 3넌))14S> 애서 주인공은 자신이 개발히.리31 하는 
i )g/WI호5의 과

제로 누· 기-지 분제를 설정하었다. 
' 

첫째, A장기간을 줄인다. 骨쩨, 식몰잉양상테를 높어 당분도

骨 높인다. 과거 이론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l)11타적이다. 하지만 설징(주인공이름: 굴t이 주)

이 반듭고자 하는 이 품종은 7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데 중요성이 있q-. 특히 식물/%A욱.

기간이 曾고 한냉 기후가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는 셍장기갼이 하은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

적인 과제이다.' 또한 한윤의 
r

씨앗J(1992)이라고 하는 소선도 비슷한 소제를 설정하고 있다.

북한 방송들은 봄, 가을이띤 보도의 l/4 징도를 %·사에 관한 소식으로 체운다. 일손이 부족한

모네기, 수叫칠에는 
' 

사최노동150)'에 참기.하는 당 · 국가기관일군이나 공장 노동자, 관리들, 학AIl

들, 군인들의 소식을 전히.기에 바東다, 심지어,

E]정일동지께서 산리를 칠'으시어 骨소 모를 내신 인민적 풍모를 따라 배워 모내기의. 깅·넹]

이 영양단지 모 2기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칭산협동농장 %-장윈吾의 사회주의 겅

Ar호소에

� 

호응하는 킬기모임이 각지 힙동농징·들에서 3헹되고 있舍니디.cx잉·빙·송1,1996. 5.6).

라고하어 깁정일의 호1지지V를 대데직으로 신전兎다.

또한 부족한 식량사정 속에서도 북한은 어린이들에게 먹거리가 우선 배정되도록 신경쓴다는

기시-V ·자주 暑 수 있다.

晋타일各 붙인 91은 잉0/실안은 c/섹에 맞'게 찬징·, 이동식조리대, 기-시대, 가마 얄른알·븐

한 져종 쿠·밍·v3L들과 가공설비들이 그쓴하게 깆-추어져있었고 깨꼿한 위셍4[을 입은 취사원이

엉잉:가높은 수십기·지의 가공풉을 만들고 있있디-. 어린이 식료폼 기.권(원료는 진직으로 국가로부

터 매省', 매주 게시대로 보징·변·ow있는 도 당에서는 x·촌너맹조A들에서 사최적운동으로 생산

하는 어러 기·지 A·산-趾괴. 산물들을 CI 지·너들인 혀·아소, A-치원 어린이들의 잉잉·공급에 骨리

도 또다시 MIl리를 높리큐·있다는 젓이었다, 그의 {징을 실증이나 하듯 가공신과 잇담아있는 1)

복도잎에 1호1/티 6호 창고기· 있있다. l·昏'하게 꾸리진 메 창고마다에는 품骨이 디.른 콩기름,

침깨기름 V 기름7-, 까나리151), 새우, 조게 동 미.른 수산물류, 도리.지, 고사리, ] qy 둥 산나불

m

] /汚) 2부직잔두서 1 993년 조)1예술영촤骨엉소에서 직시있다. O. 엉촤는 7인공으로 
'

꿎피.는 처너'의
C 인공으V -7밍한 存잉최가 돔장慷다는 집애)%-}v 북한에시 T%반을민· 兎·플 짓이다,

1 5()) 북한에서(2· 언간 1 , 000명이싱'의 -
'

(입원을 가진 곰징·, 기업소의 %l.리인군들 60인간, 宅징깅리부

문 31군들은 48인간, l , 00018미만의 -
'

%3] 1을 가진 공장, 기HI소 핀.리인 · 돌은 72일간, 
-s)징징2

-

· W군높 60 BI 생산<,-·-동(사%,‥k'. o·쓴이 주)에 의)l<직으%L 침·가하도록 h-t-정히.고 있다(리Z
1냄89: 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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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남새류를 비롯하여 백여가지의 식료품원료가 차고넘쳤다(r조선녀성,,1996. 1호: 36)

우리가 현재 듣고 있는 북한 소식에 따르면 1996년에 발표된 위의 기사는 경이에 가깝다. 만

일 허위보도가 아니라면, 주.부식물은 탁아소나 유치원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된다고 하는 귀순

자 이옥금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대로 추론해 볼 때, 공급할 수 있는 물자들을 정주시

남호협동농장 유치원, 탁아소와 같은 곳에 우선 배정했을 것이고 그 곳에서는 최대한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아무톤 남북문제연구소가 제작한 「특집 북한소식」 (1995년 제

작) 비디오물을 통해 5.1절 기념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체육대회의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참가한

북한어린이들의 영양상태는 그다지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문제연구소의 주

석에 따르면 현재 3만개의 유쳐원, 탁아소의 70%가 폐쇄 상태라고 한다.

겸정일이 하는 사업방법의 특징의 하나는 
'

통큰 사업'이다,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을 치르기 위해 북한에서 조성한 많은 건물, 조형물들도 
' 

통큰 사업'에 따라 이루어破다(유작촌,

1992). 그는 식당을 지어도 그러하다고 한다. 
' 1991년 3월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5

천석으로 한 형성안을 보아주시면서 국수집을 규모가 크게 잘 형성했다고, 국수집이 5쳔석이면

옥류관보다 훨씬 크고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알씀하시였다5(r조

선녀성,, 1991. 4호: Io. 김정일의 통큰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귀순자들이나 방북자들이 비판하

고 있다. 특히 
' 

제13차 평양학생축전을 통크게 벌리기 위해 외화와 물자, 식寺을 집중적으로 투

입하는 결과 공장가동이 급감하고 국가로부터의 물자와 식량공급이 금감하였다'(민족통일연구

원, 1994: 118)고 어떤 귀순자는 진술하고 있다.

한 편, 북한정권이 2972년 추석성묘를 허용한 이래로 그리고 1989년부터 민족명절인 구정과

단오 등을 부활(연합통신사 편, 1995: 301)시킨 이래로 북한주민들은 명절날이면 전통놀이를 하

거나 전통음식을 해먹기도 한다고 한다.

(단오)명졀놀이는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r-]욱 홍겨兎습니다. 가족 친척들이 모여앉아 훙겨

운 노래소리에 맞춰 민족요리를 맛있게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평양管광기계공장과 삼신

탄광탄부가정에서는 예로부터 우리 민들이 즐겨하는 쑥떡과 부平쌈152)을 준비해 왔습니다.

('조선중앙방송」,2994.6.14-)

북한은 1990년대부터 TV방송프로그럼에 요리시간을 편성(남인숙, 1990. 제1호: 152)했는데 주

로 생활에서 자주 활용되는 음식재료나 민족음식재료를 이용한 요리를 주로 한다고 한다. 또한

각종 정간물에는 널리 식용되지만 좋은 줄 모르는 각종 건강식품들이나 그의 요리법을 소개하

15t) 까나리란 바다고기의 일종으로 맛좋은 반찬감.

152) 부루란 채소로서 주로 부루쌈, 부루국, 부루생나물, 부루나물 요리를 해먹는다고 한CB주강현,

1994: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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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다, [" ]리마, 1992년 7호에는 긴깅·석풉으로 
'

고구미.'를 흥보하고 같은 첵 19a3년 5호에는
' 

민족요리기숟'을 소개하기도 한다. 요리의 재i 는 육류이기보다는 주로 채소류라고 한다(남인

숙, 199T 152). 이는 북한의 부족한 축산꼴 실정을 1·잉함·과 동시에 읍식정체에도 지.릭%셍의

윈커이 반잉되어 주위o])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료를 동윈하는 모合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의 대중매체에서는 호1재 -%한이 4고 있는 A린난을 엿보기 어렵다. <.> 한 귀순자의

젼술에 따르1(l 
'30밍이 僧이죽는 것을 직1] 보았다" 

" 

게성에 살았는데 l·11일 l . -. 2씬이 雪이죽는

것을 J·L았다" 
"지·식A 
목졸리-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晋는 겅우도 있다"Cr한거레신문, IS6.7.12)

고 한다. 게다가 이레직으로 홍수피해를 보도했딘 l%6닌 8월 중순의 폭우로 북한주민은 또 한

쳐패 수닌·을 당히-고 있을 것이다. 국제적십자연맹 북한 7제관인 고프 데니스는 12개도 145개

시군이 1백50억달러 가량의 피해를 입있다고 한다((한거레신문, 1996,8.l%, 헌제 북한은 공개적

으로 국제적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3.3 의섕]촬

1360년대 중반까지 북한주민의 복장은 
' 

친리마시대의 AI횔·앙식5 맞는 의상으로서 남자의

것은 인민복(일명 
'

El)닌복')과 V 동복, 어자의 것은 핀지고리에 {]정치마의 한복, 노동복으로 딘·

조3고 이일적인 젓이었다(통일원, 1995: 285). l%0닌데말부터 집차 발전하기 시작하이 1970년

대 종<il·에 김일성의 l/시로 주민들의 복장이 디·잉·한 섹깜로 변촤하기 시작하있고, 1978닌 10원

김징일의 지시에 띠·라 평양에서 처음으로 열린 춘추의류 진시회는 160여종의 남너 성인복파 아

동복이 진열되었고 이성복에 인분홍, 하늘섹 동 허-은 섹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박완신, 1彌9: %),

1980닌대 들이 김정일은 정3업발전과 의류산업의 발전에 관련한 정첵을 제시힌·c].. 19849 2

윌 16일, 그-는 당 중암위원회 첵임일군11의최에서 
H 

인민생촬을 더( 높일데 대하어u라는 중요

한 닸촤를 발표健다. 51는 fr]화�에서

� 

깅-W업 1身전各 사회주의 방전의 척도로서 보31 있디..

인%d]들의 AW촬이 지난날 토스레옷을 압고 신·딘데 비하번 괜찮다고 하딘 때논 이미 지나갔V

니다. 인민돌에게 빈 밥그룻을 y고 사회주의제도기. 爭다고 교양하이서는 그 들이 시-희주의제도

의 침·다운 우월성을 K[이 인여할수 임으머 사최주의지1·[주의사상을 가질 %· HI슈니다(김정

일, i%4a: 189-190).

그의 주장의 헥심은 최소한의 의려주 헤짇에 만족하지 말고 ];t다 나은 의식주의 필을 보장하

V핵- 하이야 한다는 데 있는 깃 같다. 1984넌 871 3일 평잉·011서 개최된 
t 

경공업제품전시정1-

tV'At'한 J->징일은 7·1시된 의-E, 신발, 기·정용풉, 느.엌세·긴·, 학벙-품 등의 생촬· . 품을 骨리뵤r

종5-f의 디·앙촤, 세린촤를 V'조한다, 1勢()년 5월 2일부티 4원까지 사흘동인· 핑잉·애시 게최된 
;

If,[

깅>업대최'에 깁정일은 
' 

깅공입혁rd을 펄저히 수헹힐·네 데하여'라는 서한 한 통을 보4다,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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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며 그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는 문제,

경공업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소비풍생산을 군중적운동으로 벌리

는 문제, 연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경공업을 적극 지원하는 문제...'(r로동신문」1990, 63 ) 등을 주

로 언급하였다. 또한 1994년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주창된 
' 

경공업제월주의' 정책에 따라 1996년

라디오방송에서도 경공업 공장이나 가내작업반, 부업반 등의 의류 및 신발, 화장품 생산성이 향

상되고 있다고 자주 보도하고 있다. 겸정일을 비롯하여 국가관리들도 공장을 방문한다는 보도

도 간혹 나오고 있다.

5980넌대 이후 그러한 문제를 김정일이 대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다, 첫째,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으로서 북한이 사

회주의건설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소비품을 공급해주지 못하지 않았는가. 둘째, 일상적인

소비품, 특히 의복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대된 힌실을 반영하지 않았는가하는 사실이다.

첫째 해석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은 
' 

중공업 우선, 경공업 .

농업 동시발전'노선을 취하여 중공업을 발전시키되 경공업과 농업에 연관되는 소비재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 생산을 발전시키는 노선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제2차 7개년계획이 끝나는 1960

년대 말에는 농업부문에서 기계화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다(깁귀옥, 1991).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경공업이 저발전할 근거는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공업 및 농업은 1970년대부

터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졍공업부문의 발전이 낙후되는 기점은 언

제인가 1970년대 6개년계획기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오원철의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 1970년

대 세계적인 에너지파동은 북한의 원유수입을 제한하여 석유화학섬유산업의 열세를 가져오게

했다는 내용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1960년대말부터 시작하여 6개년계획경제기간에

정유공장을 건설하여 여기서 생산되는 유류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각종 화학제품 및 섬유를

생산하려고 했다. 그러나 에너지파동으로 원류값과 원자재값의 폭등을 가져와 북한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계획수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였다(오원철, 1995), 결국 1970년대 세계경제불황과

1950년대 중후반 30%昏 상회하는 과다한 군사비의 지출은 직간접적으로 경공업의 발전을 지체

시켰고 1980년대 김정일의 위와 같은 조치들이 나오게 하는 배경으로 된다,

둘째 해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 같다. 
' 

의복의 다양화 추세는 일상복보다 외출복에서

먼저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주면의 기호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사회경제정책의 변화

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이 특이하다'(통일원, 1995: 285)는 주장이 있다. 즉 정부의 정책이 변

화를 유도했다는 논리이다. 남인순에 따르면 김정일은 
' 1986년 주민복장규정을 지시하여 바야

흐로 여성에게 바지착용이나 국방색, 검정색옷의 착용을 금지시켰다고 하는데 바지는 여성다운

풍모를 飢애고 국방색이나 김정색은 외국인들이 군복으로 오해할 것을 걱정'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 

질서유지원들이 거리에 나와 바지입은 여자를 적발하여 벌금까지 물'리기도 하였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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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 1990: 147)고 한디·, 이러한 근거로 보먼 번촤를 兮도한 것이 사회경제정책이라는 7장이

설득럭이 있디·, A[한이 제가 강·한 사회라는 짐을 염두에 둘 때 정첵이 번화를 가져)게 했을

수도 있지만 혠실적 요구기· 정 을 수빈·히·기도 한다. 깁정일도 주민늘의 붑질분촤셍1촬얘 대한

요구가 높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디·. 또한 <정춘실요·동 이 결정되었던 배경에도 주민吾이

2 구하는 싱·품은 늘어 
· 는呵 7민들이 주문하면 21제서야 공급하는 과겨의 l·MA데로는 더 이상

헌싣적 문제가 있었다([(조선너성,, 1卽2. 1호). 다시 발헤 주민들의 요구를 미리 일아서 공급하

는 빙·식으로 불긴을 충분히 피·뵤하라는 취지이다. 띠·리·서 정첵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의 1언화를

인졍하고 확산하는 파정이 있지만 힌실적 IL구가 있있기 떼문에 정책이 꾈요했디.고 이해헤야

할 깃 간다. 귀순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주민 중에서도 특히 칭닌들은 중국이나 구소린을

통헤 서방파 남한의 A-행이나 변촤에 대헤 어느 징도 알고 있다(민족통일연구원, 1994)고 하지

않는가. 북한의 y%q촤를 다읍과 같은 지리에서 엿볼 수 있디·.

지나친 사치와 깁치징' 그·]운 장식은 사림'들에게 불페김'을 준다. 원부 칭넌듭처럼 웃)-을 길

게 하거q· 여름에 샤쯔 아래깃을 비·지안에 넣지 임'고 드러네 놓고 다니는 것은 단정치 못한 옷

차 l%뿐 이-L1라 신체의 I<-힝애서 하체의 길이를 A]·게 보이게 하는 것으로서 R힝적으로도 및·

는 옷차림이라고 볼 수 似디·...옷차림에서 1한 중요한 것은 웃의 섹잗과 장식을 C-]떻게 신정하

는가 하는 것이다. 옷차림의 색갈과 징·식은 게절적, VI렁적 특성에 맞게 할 뿐만 아니라 AAA:]세

의 특성에 맞게 선버히.이이· 힌·디·0:]징11, 1991: 93),

십지이,

리 인낀은 민족직 김·정에 있이서 유순하고 부드리-(번서도 아름다운것을 좋이.한다. 화장에

서 눈7위를 진하게 그.리는 것은 구리색씨-림'·趾의 언굴형에 어울리는 것이지 조신사람의 얼굴형

에는 잔 및'지 않t디·. 지Ll·친 촤징·은 사람의 인품을 멀구고 51-의 문화수준의 저속성을 니-티.q

디·. - 리칭넌骨은 옷차림퐈 미리단징·, 회.쟝에 이르기까지 
'힉명하는 
시대의 칭년납게 소박하닌서

도 딘·정하게, 아름Id·게 하이야 한다0q정본, lSI: 95),

이러헌 l/·1叫는 소설에)L 1핀임되이,

학창시절과 1긷리 미리를 길게 드리운 동창셍1 처녀는 진한 촤징·에 허은 밋·답리 욧을 차리 자

기의 아름다움음 한껏 드러내고있있다. 그외- 마주11 칭%J 역시 싣 생긴데다가 아레우 인최색

옷차림을 하였는대 힌대식으로 지은 V복 아레로 내려가먼서 멋지게 퍼진 비.지와 윤나는 구7

에 o )르기끼·리 흠1)'-8·데 없이 미끈·하였다0]성-한, If-)0; 19),

이러한 ]pl촤를 반엉이니. 하旻 1勢0년대에는 페션촤JIt D'옷차림k,이 출긴·되기 시작했고 1卽2년

가을 깅'원1L Y1산에서는 페션디자인 공A-t전 대최가 일리기도 健다. 또한 lEO년대 들0-1 이성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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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옷차림과 미용에는 자본주의세계에서처럼 패션현상까지 나타나 목결이, 서구형 네글리제,

패션벨트, 화려한 화장술이 등장했으며 남성복에서도 콤비, 잠바 등 다양한 의상이 선호되는 경

향을 보였다'(연합통신, 1995: 210고 한다, 
r毛리마,나 「조선녀성1 등 정간물에도 옷차림에 대

한 기사가 종종 실리고 었다. 천리마에 실린 기사 제목만 項 가지 소개하면, 
" 

양복과 와이샤쯔,

넥타이의 색어울팀"(%리마,, 1991. 5호), 
"옷차림과 

몸단장"(%리마,, 1993. 5), 
"

옷차림에 어울

리는 여러 가지 갖骨새"(「천리마., 1992. 6호> 등이 있다.

한편 한복(북한식 
'조선옷')에 대한 소개도 旨다. 

" 

아름답고 우아한 조선옷"C천리마,, 1993. 3

호), 
" 

여성들의 조선옷차림"(r천리t, 1990. 9호), 
"조선옷맞추기"(「천리마」, 1991. 10호), "치마

저고리 책갈맞추기"(「천리마,, 1991, 8호), 
" 

어린이 첫돌과 색동옷"(r천리마,, 1993. 8호), 
" 

전통적

인 신발과 치레거리"CA리마,. 1993. 5호) 둥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영화를 보면 여성의복이 1980년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히 달라짐을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중반만 해도 젊은이들의 경우에도 외출복으로는 한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

었다, 예를 들어 1985년작 
f유원지의 하루」를 보면 유원지에 놀러가는 두 가족의 성인 여성 4명

중에서 단 한 명만 양장-양장이라기 보다는 대학생 유니폼-을 했다. 그러나 1993년작 「도시처

녀, 시집와요」 에서는 도시여성이든 농촌여성이든 노소를 막론하고 한복을 입은 여성이 별루

눈에 띠지 않았다, 조선옷은 주로 연장자들이나 격식을 차린 사교적언 모임에 가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듯했다(이온죽, 1993: 344). 하지만 남성이 조선옷 차럼을 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

이상과 같은 예에서 북한주민의 의생활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 북한의 현싣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但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악화되어 있는 毛제적 상황에서는 더욱이 그렇다. 현재 식량문제는 고사하고 외출복 한 벌

을 제외하면 짐에서는 누C-1기를 입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최근 잇달은 북한 귀순자들

의 진술에는 아연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북한의 공식문건, 뉴스에서는 보고 들을 수

가 없다. 단지 중잉경공업 공장의 생산실적보다 지방경공업 공장이나 가내작업반의 생산실적을

더 많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 중앙경공업 공장 가동에 문제가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3.4 대중매체에 비친 주생활

북한에서 주택의 문제 역시 북한사회의 사회주의적 발전과 궤도를 같이叫고 았다, 한국전쟁

으로 인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공장, 학교 등의 공공건물과 인민들의 주생활은 다시금

서작될 수 밖에 飯었다.153) 따라서 북한은 파괴된 국토의 복구를 위한 전후복구건설기를 거치

153) 전쟁중 북한전역에서 파괴된 상황은 전 국토의 70-80%, 평양의 경우 90%라고 하며, 공장건물

8천7백개소, 60만호의 주택, 5천개소의 학교, t친여개소의 병원 및 진료소, 263개 소의 극장 및 영

촤관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1954-1956년 조선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3개년게획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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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있다, 이때 d설의 우선 순위는 학·교, 공장, i-M원 둥의 공공적 성격을 띠는 것이 1차적이었

i
, 기진·과 주택이 2치.적이었다. 한진 북한의 주텍긴설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깃은 표준

최.외. 규긱회.이다, 이 은 주旦 사회주의 긴설의 속도의 문 와 결부되어 있다고 보어지는 셰,

설게일 !
'

<의 부족, 목제,철재,비-趾 농의 공업화, 건설의 기개화를 다그치고 단기간애 씹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 1이있기 때7이다.154) 또한 <3설에서 규A촤와 표준촤가 제기되는 깃과 동시에

그 
'형식에 
있어서 1긴족적 형식을 강조하있다. 

'
ttl족적 헝식에 사최의적 내용을 담는다'는 51들

의 문최-정첵이 긴신에서2-L 고1대로 적평-되었딘 깃이디·.

이렇게 1950넌데에 진행된 북한의 주$필·은 이후에도 많은 빈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2기에 인tcl들에게 신·림·7] 문제의 헤곌 O 자체가 E제가 되있다먼, 80닌대말부티 힌재에 이르

기까지는 인7다3활의 향상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5]- 따라서 긴실에 있어서도 일정한 빈촤

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절이다-l55)

K 표 7% 북한 주테진섣의 목표 한국애서의 추졍치

[ . l ·[ IL [ 1

l·')A/2a圍"[""'33'3,k)iV<[과/J-i[[·i 
銳 ' " 'iV'[·<['i·3

I Ii-)61-1970닌 l 120만세대 l 80만세대 (67%) l

1 1971-127띤 l 100만·-11·l]l 98만·1}·11 (88%) l
i l978-l·)849 l 간 20-30만 l 70-105 (50%) l

'k'

출처: y북한개요%」,, IS95; 조'헌식(1990)에서 제구성

t

이,', 또한 북한을 빙·문한 빙·문객은 북한에서 기록영화 
'

페 속에 솟아난 조선'을 보고 2.t 김-싱·을 이

렇게 져51 있다. 
"

히로시마-趾 방-趾케慷다. 남은 깃은 시체吾괴· 빈 페허晋香이다. 핑잉은 賊어臧다. 고
<
I
t리 v·1년의 수도가 제가 되있다. 힌·룡도, 진남$도, 신의주도 C:i 힝직조차 칠·기 어립다"(홍동근, i'미

완의 기'힝·인기,骨. 주감'힌, 
f
북힌·의 I;Il족셍휨· 풍舍2, 282에)%] 재인정-),

1 54) 이러한 설게 및 d.A]의 -a-A촤외. 표준촤를 시헹)히·는 데에는 상당한 진통도 7은 것으見 Jrn 인다�.
-a-긱촤., 표준촤가 제시된 시점이 56%41,깅이51 이tf11는 북한에서 소위 종피·투젱이 빌어지는 상릭·이였기

메문이디·. 이때 ·%]인성 t-(-旨‥은 건실이시 ·y제리이져 못한 지·세를 지커히·낀서 소련식의 
(경빵씨71 

J,!.IA'

各 지렬히 비 1히·있디-.

1 55) 디.- l - 권‥은 밍-에시 l]1촤의 모- 을 ·趾 5% 있디-, 
'

띵:지비·른 산기會을 따라 세개의 부라을 이루고

이.Id·히.)]) 플·이根'F 1 29동의 던-중분최.주·덱들{페는 ) /-킨·방에 전실과· Al- 팀·이 았]1 뜨 리'얘{J 창·x%.

짐숭- 리 曾이 x-hIl들의 셍쵤'에 :1리히‥게 것'추이지 있솝니다' F조신중암방'송, 1996<l /3 30인 t창

송. f/1' 1 
'

친에히.는 지V지.y지께서는 ] 인거리의 싣곡}11 구泉1미-다에 미'이.소, 유치원, 학교, 싱'R]%'領

은 물론 잉화판도 ·건선히.이야 한다고 히·시<0서 7VI들의 셍쵤-에 불핀이 있-i세라 세심히 )1살

었다. . . . .
'

- t 뜨 거운 은정속에 통인기리에C 7거 동의 싱'7]骨잉%)의7합봉사밍-, 9게동의 힉·id, . 으

지7], a·이.소 L.1 리고 12게동의 가스2균<와. 9게y의 리링;곱][f소. 16게동의 진료소가 매 /피1')]·니·에

직중하게 y어입'이. 있다' (l'조{'IL]성,, 1992닌 4호, l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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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식의 글은 1990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도에 끝나게 되는 북한의 주택건설

을 미리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통계가 다른 책에서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주택건설에 대한 통일원과 그밖의 통계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Ai 이 기간에 북한은 1992년에만도 11만세대의 주택을 건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년동안(1972-1992)에 농촌마을에 국가 자금으로 건설된 문화주택은 근 100만세대

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y조선중앙방송,, 1996년 5월 14일자). 그러나 이처럼 1996년

도에 1992년도의 실적을 밝히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는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주택건셜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주로 이루어졌고 이

후에는 그 결과가 부진하다. 이것은 북한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택건셜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견설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89년도의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해서 대규모의 그리고 고층빌딩(아파트)를 중심으로

하여 헌대직 미감을 감조하는 축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읍중심부로 넓게 뻗어나간 포장도로 좌우 량컨에는 온천물을 리용하여 난방화를 실현한 5층,

6충 탑식 아311f트들, 현대 인 미감에 맞게 꾸려진 문화기관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줄지어 일떠섰다,,,, 양지바른 산기슭에는 현대적으로 건설된 농촌문화주택들이 오붓

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리소재지에는 아담하게 꾸려진 학교와 문화회관, 여러 가지 편의봉사시

설이 그쓴하게 자리잡고 았다.....그런데 군소재지 건설은 처음에는 예견했던 것처럼 활발하게

벌어지지 못했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군소재지에는 2-3층 짜리 다층주택이 몇동 있였을 뿐이

고 5-6충짜리 탑식 주택이란 한동도 飢였다.(깁영섭, 1991:84)

라고 하여 농촌에서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군을 거점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줄이고자 한 시책

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주로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컨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56) 1980년대에 들어와 벌어진 주요건섣사업을 들뎐 다음과 같다)57)

m

a

156) 1994년에 북한을 방문한 재미작가 이충렬씨는 상원시멘트 공장을 방문하는 길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구역은 보면서 빨간 진흙오로 벽돌을 만들어 새로 집옹 짓고 있는 모습을 且았다고 한다. 그는

또 상원시벤트공장의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구역은 신형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음에 비해. 다른 상원시

의 구억은 60년대에 성장이 멈춰버런듯한 낙후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충렬, t995)

157) 1980년대에 들어와 건설되는 새도시 건설의 바침과 지도는 거의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고 었는

것으로 알려진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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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X 주요도시의 주버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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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북한빙·송 및 신문내2 종합 [통일윈, 1995에서 인용)

이기서 1980년대에 보여지고 있는 북한>축의 기본적인 양식을 보변,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

V 나니.나는 것은 f핀족지 헝식애 헌데적 미깁-을 강조하고 있는 깃이디·. 민족직헝리이 
" 

건축에

서 ]JJ족직 특징을 金 살리먼서 힌데직 미감에 및'게 힝성하는 문제는 당의 주제적인 긴축사싱·

븐 구힌해 니·가는 서 화고히 틀이쥐고 나가야 管 근본원칙이다"에서 1약된다고 한다1/J(주깅·

힌, 1994:398), 헌데적 미김·- 
' 

긴축V 현{대적 미7-l·을 지녀이· 힌·디'는 밍제52 입·축핀디·. 이 헌대

적 미김·은 K-]징일이 제시한 
' 

비반복성과 독·창성의 Y1리'으로 니·타나는네 즉, 
' 

긴축에서 모1-s-과

도식, +-시성合 배걱하고 모든 · 축을 언1/1들의 시·싱·미학적 김·징괴. 시대적 23L, O-리3( 지.인지

리적 조 >에 맞게 세骨게 창조힌·니-'는 깃合 의미한다,(촹 펑, ]彈1: 주징촉1, 1994: 413에서 제인

- - ) L]고]고 민족적 힝식과 헌데적 미김合 4'조한 것이 최 에 긴설한 펭앙의 일<J의 신시가지

조성시-71이다,

-l;]-한의 주데분7-는 첫쩨로, 세데수에 의한 것이 있다, 이項은 칙은 세대 산림Y](한 동에 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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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대가 살며 1-2층으로 지음), 여러 세대 살림집(한동에 많은 세대가 살며 2충 이상의 여러층

건물)으로 나눈다. 둘째로, 건설 지역에 따른 분류로서 도시형 살림집, 도시주변형 살림집, 어촌

살림길, 임산마을 살림집, 농촌 살림집등익 있고, 셋째로, 세대별 보조실 규모에 의한 분류로 보

통 살림집과 여관식 살림집으로 나누며, 냇째로 방 배치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외통형, 량통형이

있고, 다섯째로 뜰의 이용조건에 따른 분류로서 개별뜰 살림집과 공동뜰 살림집둥이 있다, 여섯

째로, 평면 특성에 따른 분류로서 퇴마루형, 헌간형, 바깥 복도형, 중간복도형, 섹찌아형, 혼합형

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층수에 따른 분류로서 단충, 2-3층, 4-5층, 6층 이상의 고충, 약 18층 이

상의 초고층 살림집등으로 나눈다, 이러한 분류에 의하면 최근에 평양을 비롯하여 주요 도시에

건설되고 있는 살림접은 초고층 혹은 고층 아파트형의 살림집이 될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민족적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미감을 강조하면서 초고층의 아파트를

중심으로하여 살럼집을 건축하는 것이 현재 주체건축의 현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북한의 구체적인 주생활로 들어가 보자.

북한은 
u

주택생활풍습은 사람들여 집을 쓰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풍습으로서 인민들의 생활

풍습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살림집은 사람들이 살아 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될 근

본조건의 하나인 것만큼 인류발생의 첫 시기부터 집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사람

돌은 오랜 역사를 거쳐 여러 가지 형태의 살림집을 짓고 발전시켜 왔다"(사회과학원 민속학 연

구실, 2990; 주강현, 1995, 276에서'재인용)고 하여 살림집을 중요시하고 있다.158) 북한에서 원척

적으로 모든 토지와 주택은 국가소유이다, 따라서 주택은 개인의 소유로서가 아니라 개인이 국

가로부터 배정받아 그 이용권만을 가진다.159) 그러나 최근에 귀순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158) 북한은 
'

가옥'이나 
'

주택'이라는 표헌보다는 
'

살림집'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는데 이는 살림집익
'

사람이 살림을 하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159) 북한법에 명시된 주택관련 법을 살펴보면 다을과 같다. 1992년에 채택된 힌법 제21조에는 
'

국가

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법에서

는 제 9조에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

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괄고 사거나 개인의 젓으로 만들 수 없다." 제 10조에서는
"

국가 소유토지는 쟌체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토지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어 토지의 소유권

을 국가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여러방면으로 리용할 수 있다m"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50조에서는 
"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

권을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주며 그젓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민

법에서 제59조에 
"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

용품과 승용차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 제60조에서는 
"

개인소유인의 담당자는 개별려 공민이1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소비적 요구에 맞게 자유로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

분할 수 있다"고 하여 부분적으로는 삳림집의 개인소유가 가능함을 計히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는 살림집은 그 자체가 토지와 함께 국가소유로 되고 그 이용권만이 개인에게 배정되는 것으로 보인

디.. 따라서 북한에서 살림집의 자유로운 선텍은 국히 제한적이라고 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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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남는 토지에 건축을 하기도 하여 그깃은 ·게인의 소v-로 인정하고 있음合 범·히고 있다.

C.1러니. 주어은 공곱성-위 띠는 젓으로 개인들의 소으-로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주역은 주텍의 질과 양에 따라· 개인들의 직骨과 
-:·
l가에 한 y헌정도에 따라 차등 공 IL 되고

있는 깃으로 보인다. 내체적으로 산피본 공급기준을 보111 다읖과 같다,

4 표 8% 주택의 공급 기준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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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일%, T95: 290쏙에서 재인당· 
.

익·석엉은 북한各 빙-문하여 펑양도시추)실과 주여에 대하이 다음파 같이 1身하31 있다.

평압-F 페허위에서 도시게획을 가지고 사유제산에 데한 장애없이 사최주의적 딩·이 Ct1설한

도시이머, 주거지외. 혁1'M적 기님불과 공공긴꿀로 이루어진 도시이디., 조선노동딩의 장3억사가

臧·oc 곤 7]이이 진젱의 ]-촤를 쥐었고 41통지으로 수도가 아니있다는 깃이 다른 나라의 수도되.

다-3 점일 깃이뎌·. 서풀과의 이질직인 요소를 들어),L라1션 주메구조먼에서 7]딘·주거지 이고 개

인의 단>.주텍은 W는 A!1이미, 개인시·7]이 없으므h( 상가기· 힝성되어 있지 염·고, - 8-휴지는 모두
-

'

X공위릭·시설이나 A·;-지대와 공우1으로 되이있고, 취사와 난밍'에 필요한 언료도 71단적으로 조정

되5t, 긱· 주거지는 층과 171에 [q·라 구분 없이 히·나의 공동체暑 이iIi)1 있다는 주1이다,(된-석

잉, Iq[-)3: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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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는 그가 본 평양의 주생활의 특징은 집단거주형태, 상가가 없는 녹지대와 공원의 구조,

공동체적 생활양식의 보편화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영화와 그밖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드

러나고 있는 실제의 주생활을 추적해보도록 하자.

먼저, 영화에서 아버지가 교수이고 어머니가 교원인 가정의 주택은 초인종이 설치된 고충 아

파트(중간 복도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바닥에는 모노륨이, 부엌에는 신셕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여주연공은 따로 한방을 쓰고 침대생활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식탁은 따로

셜치되어 있지 않고 둥근 밥상에서 식사를 하며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장면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TV 드라마, r우리딸4) 평양에서 거주하는 북송교포의 경우도 역시

고층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거실에 쇼파가 설치되었고 전기포트까지 구비하고 있었다.(예

술영화,r철산봉의 아들,) 그러나, 농촌의 경우는 주택사정이 도시보다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화속에서 비추어진 모습은 일반농민의 경우 구옥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협동농

장 기사장의 경우도 역시 아파트가 아닌 단독 주택이지만 구옥에서 생활하고 있었다.(예술영화,
r열네번째 겨울J)160) 한편 같은 엉화에서 평양에 거주하는 국가과학 지도처의 간부언 경우는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입었다. 영화 
r나의 어머니,에서는 전곡리라는 농장의 시골집은 우리의

시골집처럼 앞마당이 있고 거기에서 빨래를 너는 모습과 함께 부엌에는 붙박이 솥(알미늄)을

걸어둔 장면이 나오고 있다. 영화만을 통해서는 주택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지는 않지만,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교수나 북송교포 그리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주택을 배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거의 較었으며(대부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었다), 컴퓨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집집마다 요란한 가구와 가전기구, 화려한 장식등은 보이지 曾는다. 그러나 마당이 있

는 집은 마당마다 꽃이나 채소등을 가꾸고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집안을 정갈하게 꾸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을 꾸미는 알은 인민반을 통해서 경쟁으로 되고 있는데, 김정일은 가정을 111

릴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모든 가정들에서 집을 알뜰히 꾸려 모범가정, 모범세대가 되기 위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살럼집 주변도 잘 정리하고 길도 포장하여 인민반을 규모있게 꾸려야 합니다(r천리마,,

1990.,1호: 73)

r천리마,에 소개되고 있는 가정을 예로 들면, 
' 

마당, 꽃바자를 곱게 둘러친 마당에는 각종 아

이들의 昔이시실이 가득, 탁구판 4개, 미끄럼대, 회전목마, 그네, 수毛그네 등, 한 여름에 징·기며

160) 위의 영화들은 시대적 배경여 다르기 때문에 도샥적인 비교는 어렵다, 전자의 두 영하는 1990년

대를 후자는 1970년대가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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舍놀이를 즐길수도 있고 
'희·舍도 
管 수 있게 네);t진 상파 의자가 사이를 두고 9)있다y(r친리미-s,,

1勢0, ]호; 73)고 AL힌하3f 있어서 대체적으로 죠]안과 함께 집 주]p]에 대한 정리)L 잔 되고 있

을 일- 수 있다. 또한 
tr조신여성벙�,o]]서도 함홍시 륭성구역 운동 1동 3인민반을 예로 들먼서

' 

주위환경에 어울리게 언분홍빚의 외장제를 꼽게 비.른 답식 고寺문촤주택의 띠체며 알른알른한

A-리창들 그기로 미-딩'에 하나외- 같이 반듯하게 깔아놓은 블로크, 마을암 콩지에 정성낏 가쓴히

둘K-]친 울타리며 츄식터, 이·이들읍 위한 이리 가지 이.동h-희 놀이기구외. 운동기제들, L'f O-)니를

돌려보아도 %J을은 규2교있고 정돈되어 있다.,... 하기에 오듈 이 마을의 51 어느 71을 들리 보아

도 윤기도는 장판과 무늬고운 빅지를 비·른 담1치, 정C전 가구들애서 일·晋한 주부의 솜씨를 칠·

아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면장과 칭·고, 세먼대,..,W 어디라임이 규모가 있고 정P ]이 있다,'

리.고 소게하고 있다. L'7.V:1데 이러한 시설들을 것·추는 데는 거의가 자럭%)W적 진릭·에 입긱-하여

동네 사람'들의 힙>직 <-력을 통해 혹은 인민군데의 도움을 통 이루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

디·. 따라서 r' :1리미·,등에서는 
" 

우리마을 - 우리초i"리·는 란이 따로 정헤지 있이서 인민군대의

미·을 시설들에 대한 긴실과 징버를 소개하고 있으머, T한 역으로 마을 주반들의 인민군대에

대한 원호사업 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인먼반 긴실과 정돈이 마을주민들 간의 헙

동적 혹은 인민군내의 노럭췹1에 의해 이르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준다고 하兎디.,

또한 이리한 인민반에 하여 모보]을 선정하이 {3.16모)/1가정>이Ll. %7월 1 1일 붉은기 인민반%

의 칭효룰 부어하고 있디·. 이것은 인민반을 꾸리는네서 경1을 -1도히-L 깃으로서, 인민반장은

긱' 가정을 세데별 ·집J['l·리기 겅XI도표둥을 통하여 마치 Ar산헌징　에서

� 

생산실적을 IL시히.둣이 하

이 경젠을 유도하고 있다.

주이의 배치는 살림1]을 중심으로 구식미.다에 딕·아소, 유치원, 학교, 상%망들은 물론 엉촤관

도 d설하51 있다. 에를 들어 통띨거리에는 27개동의 싱·업8잉·w의종힙AL사망·, F 게동의 학교,
- H-치원, 탁아소 21리고 12개동의 가스공급소외· 3개동의 식唱]공급-i, 16개동의 진료소가 메 구직

미·디- 적중하계 듭어S)'이- 있다(a'조선너성5,, S92, 4호: 3-Il) 고 하이, 인민셍촬과 관련한 어리

기구듭의 배치가 ·ytd}의 조성과 힘·께 빼려 고 있는 項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았은 I[l] 북한에서 주셍팔은 산림집 V)선을 중십으로 1950닌대부터 꾸준히 반진해오

고 있디·고 핑가할 수 있다. L]-리고 10801d데 부터는 { 적 미감을 강조하1;9서 고춤, 초고寺 아

파트를 중심으로 하어 촬발한 주덱{1설사7]을 진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L'W리51 이는 80넌대 A

부티 깁정일o]) 의하이 깅'조毛 인1/l$촬'향싱·의 분제꾀. z)길피이 있다. 그e·1나 북한겅제의 71제

외- 지·VA%$노수1의 한계등으로 해서 복표에 부 l-하는 실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일·'

는디·. 최-H에는 가정에서 
'모f세대들이 빈방에 분 키平는 일, M'에 전骨을 키는 일이 없도록

K->y 주의를 돌리고 있다'고 하며, 
' 

니fy) · 들이

� 

가졍에서 전기시설들을 제떼에 수리정비하이 디.

리미를 니롯한 진기A-품 시- - 파징에 전기가 낭비피지 M도록 히.고 있다, 한)친 骨/익· f 전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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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약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물이 넘어나지 않도록 하는데도 늘 관심을 돌리고 있다5C조선녀

성,,1996,2:27)고 하여 가정에서의 절약을 강조하고 있다. 주택의 배분문제는 급별 혹은 도.농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골의 처녀들의 경우 도시 총각과 결혼하여 도시로

이동하려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북한사람들은 주택문제로 인한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국가에 의해 무료로 주택이 공급되고

있고 주택의 사용에 대한 비용이 한달 생활비의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즉 주택을 통한 생

활상의 차이를 별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에서 가장 큰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북한은 
'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견지에서 그리고 
' 

우리식대로 살자5라는 구호에서 보여

지듯이 주체적 주생활을 계속하여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고 있듯이 가정의

강조와 더불어 주생활의 향상에 쏟는 노력은 더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 방침으로서는

자력갱생적 전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사회의 많은 부담을 가정으로 이관하고

농촌에서의 일정한 자본주의적 경리의 도입을 통해서 인민들에게 그들이 생활향상을 위한 일정

한 역할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3.5 문화생활 및 사회의식
I

북한 
' 

인민'들의 문화생활은 한마디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의 주채사상에 근거한 사최주의생활양식론에 따라 민족적인 특성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C-1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단군릉 발骨, 동명왕릉 복원 등을 통해 민족적 전

통에 대한 강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일부의 논자들은 이러한 북한의 문화

적 상황을 유교적 전통 혹은 민족적 형식으로 초점을 맞추고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민족통일연

구원, 1994)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일면적인 성격을 가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북한이 3대혁명

을 제기하면서 여기에 문화혁명을 중요한 하나의 혁명과업으로 설정하고 았기에 이에 대한 이

해와 평가가 없이는 형태상의 유사성에만 비추어진 분석일 수 있기 때문이다.161) 여기서는 대

중매체를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북한 
'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사회의식에 대해 1980년대 이후의

모습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문화생활이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참다운 생활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자주성은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을 참답게 누릴때만이 전면적으로 발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홍록, 1991:75) 특히, 문화생활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키우고 고상한 정신도덕덕 풍모를 갖추며 다양한 문화정서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생촬이라고

161) 물론 현재의 북한 인민생활을 살펴볼 때 유교적 흔적이나, 민족주의적 내용이 잔재하고 있고 최근

에는 이것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북한 인민의 문화생활과 사회의식

에 대한 총체적인 핑가속에만 그 의의를 제대로 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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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먼서 사회주의 문촤생활애 대하어

사최주의문화성1骨 인민대중이 사직y-로 축적하고 빌냐1시키온 사싱·정신적 및 물징분촤적

제부를 가지51 사71·돌을 진(핀리F-로 빌'진된 인간으로 키우는 깃을 목적으로 내세7고 있는 y

회-p)%촬이다.(김홍록, 1991. 1호!76)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징- 신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7사최의 인대리

촤정첵블 철저히 괸·전하는 것이라31 한다. 따라서 북한애시 1身하는 문화헉1 의 성과적 수%여

부는 인테리화 의한 사람들의 정신도덕적 가치[사상관1 기·치)가 높아짐을 7로 의미하고 있는

깃이다-

이러한 문화/%1횔페 대한 강조는 다시 문화'희tg에 데한 4'조로 인결되는네, 1994년에 나온 근

에 띠.르면

몬화헉멍을 디.그치는 젓이 우리% 사최주의의 -(원성과 생쵤·력을 높이 보%시키는 데서 나

서는 중요과업으로 되는 깃은 한미M디로 밀-하이 분최-혁띵을 힘있게 밀고시·김·으로써만 사회의 전

I;0·적 7촤수준을 習임임이 높이v 사회에 긴진한 분촤$香기풍을 희%하머 우리 인111의 d%1하

고 문밍한 문최.셍1쾰·기품을 더욱 횔-찍· 꽃피울 수 있기 If117이디-C'친리마, 1卽4.1호: 124)

라고 하여 최곤에 주징·되고 있는 
' 

우리샥 사최주의'의 우월성읗 V러내주는 것으로서 중요하

게 쥐)되고 있다.

이치럼 북한에시 분화AI활이란 사림'들을 자주지 인간으로 v싱하는 하나의 혁띵히 가%이자,
a

. 읜리식 사회주의라는 북한 사회주의의 - 으省성을 도러내기 위한 것이리·고 힐' 수 있)%다, 71러먼

-A한에서 주쟝하는 이러한 문촤)1활의 구체적인 모습各 1일가지 측1진에서 실·피보기로 하자.

민저, 시.림-들에 대한 교육 문제 즉, 인 리화 )V-제기· 게속 제기되고 있다. 그깃은 문최.헉14의
' 

중)1고리'를 인테리회.로 선징한 정첵적 지 ]이기도 히·1지만, 문회.셍骨의 중심을 통속적인 의

미에서의 
% 

문화(cul[11r리'162>가 아닌 사최주의직 인간양성을 위한, 즉, 주체헝의 혁밍가룰 닌·성하

기 위한 정신시·상적 수준의 향상'을 본섣로 叫띠 다론 한y:1으로는 딩' 분이·에서 기시· 이싱-의

실릭을 v·춘 V력H)1:[- 7)꾼- - 키워네는u]) 있겨 떼분이다. 이에 따라 인민들에게 사싱· 힉·it의

깅·회.외. 
'切·께 
모)i;.기- 대31·이혔의 학릭정도計 기지도록 하고 있다.

m w

1 62) 문화(culturc)에 대한 정의]/ 인%'-학자 다 1리(E. 
'

l'yIor)가 정의내린 
"

지식, 신앙, 에술, 도이

I
rnq률. 핀·습 일 시·최의 한 성Y>t로서의 V>긴'에 의해 의득된 기타 모5 능릭과 A관合 At함하는 -

·동체"로시 이해된다. 이기에->:-< 
- (-진 ]d-화(인간들의 - A적 ·g3(블 중족시키는네 $1요촉

히.<<데 1 런되 AI신·수<l-, 셍귄·빙'시, <[·뮤 V)외- 정신%r최.(인긴-들의 비실 질직이T 징&1적인 -t(3

족- 위헤 이1닌 :t9·녑이니- 상·징 y ·
'셍신죄인 

깃)旦 니-31'-j<-네. 인반직t-로 昏칭히·이 쓰-L R촤의

A. - -A·은 의tIl로서 징신분화.를 지칭'>'l·다 (31엉복, 1994: 308·-309), 빈-1펀 낙한에시 쑨촤.혀밍< 다

음가 권· 3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칫페가 공신·7의 인%J‥h·성이고, 普 가 문최.정서적 p//의 숭·혹,
u].지막으로 공산주의적 도닉 기J·음 의·q:1하는 깃음 석-표i 히-LIt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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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북한에서는 일하면서 배우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데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

등이 해당분야의 직장들에 셜립되어 있고, 야간 및 통신학부들이 조직되억 있다. 어장대학은

1970년대에 농장대학은 1980년대에 조직되었다고 한다.163> (리도형,199):72-73) 그래서 룡양광산

과 같은 곳에서는 모든 광부들이 다같이 고등교육을 받고 한낳한시에 기사자격을 밤았다고 한

다. 로동신문에 의하면 장수원 협동농장에서도 농촌문화혁명의 일환으로 모두가 대학교육과정

을 마치도록 정치사업을 진행하여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대학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결국

모두가 대학졸업생이라는 자랑쇼러운 일을 해냈다고 선전하고 있다/로동신문,, 1996.8.2 4면)

그러나 이는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업반원들을 농업기사로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

인다.

다음으로 북한에서의 여가생활을 살펴보자. 이는 북한이 추구하는 문화정서적 생활의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여가생활은 하루 노동 8시간, 학습 8시간, 여가 8시간이라는 구호가

말해주듯이 여가 활도 조직되고 있다, 먼저, 북한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듯이 IA 1拔 교

육을 통한 예술적 자질의 향상을 01렸을때부터 강조하고 있다, 북한을 소개하고 었는 화보집이

나 방문기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특별활동등을 통해 1)%%, 1抗를 갖추

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64) 따라서 실제로 북한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유희를 즐

기거나 한가한 시간을 보 때 춤과 노래등을 자연스럽게 추고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165) 이미

알고 있듯이 북한에서 여가생활의 기본은 노래등을 비롯한 공연문화가 활성화 되어있다는 것이

다. 이것은 물론 군중동원과 노력장에서의 근로자들에게 의욕을 고취시키는 선동적 의미를 가

지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힘들다. 영화 
「대동강에서 만난 사람들,에서는

여객 유람선에서도 음악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공연을 하는 장면

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공장이나 모든 직장들에서 예술소조가 꾸려져 일상적으로 노래, 연극 등

을 제공하고 있다. 대규모 건설장에서도 예술소조들이 찾아가 공연트을 제공하는 것은 거의 일

상화되어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여가생활에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또한 영

화감상이다. 북한은 지난 30여년동안 문학작품 7만여편과 주요 영화 및 무대예술작품 8천여편,

주요 가요작품 1천8백여편, 주요 미술작품 1만 2천여편등이 제작되였다고 말하고 있다,(r조선중

앙방송,, 1994년 6월 ][6일 방송) 북한 발표 통계에 의하먼 1987년 당시 1인당 영화 관람횟수가

163) 이에 반해 공장대학은 이미 1951년에 혁미 창설되어 운영되었다고 한다.(최기룡, t99t: 78)

164) 북한이 1)J拔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자신의 항일혁

명투쟁시기의 에술이 가졌던 인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알게 되면서 모두가 1)v 1拔를 갖고 예술을 사

랑하는 사람으로 키우야 한다는 셍각을 력하고 있다. 아마도 북한의 체제骨 생각할 때 이런 김일성

의 생각이 이런 lAIR 교육에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된 긴일성 회고록 
r
세기와 더불어 5, 참조,

1 65) 「유원지의 하루,를 보변 할아버지와 어른 그리고 어린이들이 함께 유원지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놀이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남한에서 놀이시설등이 거의 어린이들어1게 독점되고 있는 項과는 달

리 놀이에서의 세대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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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핀이라고 힌·다.(김뎔한, 1989: 391) 이럽게 보았을 It]1 -<한 사람들은 그 이유가 이떻게 되었든

간에 YE 영화관람민에 있어서는 한국)1다 양 1인 먼에서 앞서고 있다고 보3.1다. 단적으旦 조

선영최.에서 영회-7)-상이 고정린·으로 되어있어서 잉최.를 관71-힌· 사림·이 3- 영촤를 보고 느낀 깃

을 
·召-로 
써서 다른사람에게도 7'{파하는 효과률 내고있다. 북한은 이런 영촤감싱·을 대중지인

시·Y]S-로 진 하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딩'정췌에 대한 교양과 시·싱·의식의 고취, 분최.생쵤·에서

의 사최 의적 /{A찰앙'식 5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힐· 수 9)다.

다各-으로, 북한에서 4은 사骨들이 즐기는 어가 중의 하나는 낚시이다. 이미 대동강번이나 보

통깅'변에서 시하는 굉·겅은 이러빈 우리에 소게되어 있다. 엉화 k'대동강·에서 만난 시{들4,

에서도 한가하게 9시하는 장먼이 나오고 있으111, 대동강예서는 수상스키도 하는 장면이 니.온

더·, 일요일닐'예는 가족끼기 공원으로 놀리기·거니· 대성산 유원지 혹은 평양의 관광지로 유희롤

가는 사림이 있는 것으로 보인디·. 또한 수영장에서 수영을 줄기는 모습V 방송되고 있다.

(c'조신중앙방송J, 394년 윌 31입 빙'송)

S[한 북한의 대骨매체를 통해서 특이하게 넬'71되는 깃으로는 
' 

사진찍기'가 하니.의 취미/g횔·

Y 되고 있음을 혀·인할 수 있다. 1990넌의 3:)리마, 에서 
" 

오둘 우리나라 근로자들 속에서는 닐·

요· 따라 사진애호가들이 늘·이기·01 있다"고 하면서 사진은 
' 

기넘이 되게, 지.언스림게, 셍김 진

이 U대로 나타나게, 사람의 크기와 위치를 비-로졍헤서, 선처리를 렬·해야 한다1동의 사진을 질·

y]기위한 구체적인 기141까지 소개하고 있다.CAl리마1, lEO, 10호,Il호) 그러나 이런 취미는 북

한 징제기 녈이 갚수록 어러워지민서 싣질적으로 이械을 즐기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함 깃으

로 j,L여 1다.

민속t-M짇등 는 전레의 민속놀이도 骨 1다, 장기놀이는 보펀촤되어 있는 듯이 보이]I, 최근

에는 비·둑도 촬성화피고 있는 깃으로 보인다, 또한 민속 씨릅도 계속이어지서 1등에게는 획·소

룰 부상으로 주고 있디-, 이러한 trn 속鄲이는

� 

추서, 구징, 단오, 한식 등의 민속 4대떤질이 정A

공휸일로 지정되71서 쵤-성촤되)1 있는 것으로 보이머, 최근에 북한이 민족, 민족주의를 강조하

먼서 이것들이 인민들속에서 더A 骨성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디·.

이처럼 북한사람들의 72촤A(]필-은 에술공연과 괸·%]-昏各 한펀으로 하고, 우.윈지외. 공원등에시

의 가족과의 유희를 ·술기는 것 V으로 크게 나타난다. CI러나 이깃이 힝·상 수동키인 위치에 있

는 것만2 아니고 스스로 가 문촤룰 /W산하고 소비하는 힝대를 띠고 있다, 아무- 공인애술파

c(!l·린한 이가AI촬이 9상적으로 진햄피고 개인의 능력을 발취하는 깃파 군중선진의 의미도 v·이

깆'는 깃이라먼 A-희이. 관런된 짓은 가족의 가치를 강조히.이 4단적 문촤/g팔의 가치를 겅-조하

-

'

il 있는 것-s로 ),LS)다, 톡히, 꾜‥회·생苟· 자체V 조리되고 집단촤되이 있는 1+한에서 개인적으로

骨71 수 )는 문촤시설보다는 오히려 기A단위로 혹 집단리으로 骨길 수 있는 이와 1

53로서 Sd-리져 있는 項이 특징이라고 하戚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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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북한 인민의 문화생활의 이면에 깔려있는 그들의 사회의석, 혹은 사상의식

을 살펴보자. 이미 식.의.주생활을 살펴보면서 1980년대 이후에 들어와 
i 

현대적5 이라는 이름으

로 혹은 
' 

우리식' 이라는 이름으로 주체의 고수와 변화의 흐름이 공존하는 것을 살펴보았지만

이것이 사상적인 의미를 갖는 사회의식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다.

먼저, 북한에서 헌재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적 대가정론이다. 수령과 당 그리고 대중의

혼연일체의 모습을 강조하고 이를 교육에서, 그리고 안민들의 사상생활에서 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젓이다.

이것은 우선 교육의 목적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북한에서의 교육의 목적이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창출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혁명가로서만이 아니라 수령에

대한 충실한 전사로서 교육시키는 것이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들에 대한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에

대한 충실성 교양이다..,, 그들이 말을 배우고 사물을 알기 시작하여 생활과 행동을 익히기 시작

하는 때부터 하여야 한다.(%리마, 1995.2호: 83)

충실성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높이 우러른 말

과 존엄있게 부르는 말을 정확히 배워주는 것이다.(r천리마, 1995.2호! 83)

위의 글을 통하여 우리는 단적으로 이미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을 잔행함으로써 이들의 세계관 형성에서 수령에 대한 위대성을 몸에 체현하

는 적어도 그에 준하는 의식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내용은 특히, 청소년기의 교육에 있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대중매체를 통

한 청소년교육의 핵심적 내용이 혁명위업계승에 관한 문제로 집중되고 있으며,166) 특히, 김일성

의 죽음 이후에는 사로청(사회주의 로동청년 동맹)을 깁일성주의 청년동맹으로 바꾸면서 수령

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강조하며 또한 길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후계세대의 중심적인 세

력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에 제작되고 있는 북한 영화에서도 이러한 사회주의적 대가정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영예군인부부의 딸로 스스로가 입양되어 혁명선배에 대하여 존경을 표해야

한다는 젓을 암시해주는 r우리딸」이라든가, 신문과 잡지등에 자주 둥장하는 영예군인과의 결혼

166> 
"

청소년 교양영촤이]서는 주체혁명위업계승문제를 기본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청소넌 교양영촤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성스러운 임무를 직접 걸머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생활과 투쟁을 그려내기 때문이

며 청소년 사업의 본긷적 측명들을 기본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

청소년 교 양 영화에서는 무엇보다 먼

저 본문제의 A)기에서 주체혁명위업 계승완성문제를 전면얘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택진.

1995: 4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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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이들 영예군인에 대한 인민반의 헙럭동이 이릍 말헤주고 있다, 이처립 사회주의 대기.징

론의 구체적인 표힌으로서 혀띵선베, 잉애군인, 군민원치등을 대중매체를 통하 계속 강조하어

7-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디-,

그러나 한면으로는 세대간의 긷骨의 흐름도 制各 수 있다, 1994넌애 북한울 방문한 이중렬에

의하민 그기· 펑양에 체류중 且았던 TV 방송 드라마(r어머니는 포수었다,)에서 평잉·에 디-니는

骨찌1 아들이 아프다는 핑게를 대고 능·촌y사도 기.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 노는것·읜 뵤고 자신

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둘째 이·들을 설 하이 인민군대에 보내는 네용이 나온다, 그러면서 
6요즘

세대 아이들은 모든 게 다 저질로 이루여진 줄 g·고 있어서 큰원'이리.1펀서 걱정하는 헌지 북한

관계자의 이야기를 전하고있디·.(이충렬, 1995:51-52)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에서도 세데간의 의

식차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두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북한의 인민들이 북한의 공식주장처럼 사최
a

7의 데가정을 이루기 위헤 싣 로 서로가 노럭하고 있는 측9이고, 다른하나는 내중매체4상에

서 이것들이 게속헤서 강조되51 9)는 짓은 거꾸로 이러한 사회의식이 대로 싣천화되지 않고

있유을 반영하는 이기도 하%다, 그러니. 디.음파 긷은 말에서 엉예군인이니-, 
'희명신 
에 대한

존겅동은 대체로 무리없이 북한의 사람들이 맏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디.. 즉, 영애군인과 함

께 건설장으로 간 한 처녀에게 일자가 처니에게 이떤 관게인지를 묻자, 처녀는 이렇게 대답

한다, 
" 

전 아직 승낙을 반지 묫한.,, 이 영에군인동무의,,." /1러자 그 첵임자는 이렇게 밀·한다,
" 

아! s%소, 일·%y어, 몰라서 분은게 아니요. 너7도 펑7]한 것 같으먼서도 너무도 놀라운 일이

여서·.· 엉예군인 동7! 이게 비·로 우리사최거든. 무엇 j가 조3竝에 더 큰것을 비.치지 못헤 애

$는 이린 사람들의 마음과 니.음들이 위 한 주체사사의 빚발아래 횔·찍· 피여나고 걸합퇸 우리

의 사회! 이게 비·로 힘이야. 사랑의 힘1"(정멍실, 1990.6!42)

이러한 북한의 사최주의 내가졍론이 북한시.림·-旨에게 하나의 사최의식으로 주입되고, 또 것

이 긍징3·1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세대간의 갈둥 혹은 세대간의

의식치·이기· 시서히 발AI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렇기 떼문에 사싱·교양에 대한 강

조를 통하이 이들에게 혁떵에 대한 계슴과 그에 내한 솔.비.른 태도를 갖기를 깅·조히.고 있기도

한 깃이다.

다읍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데도이다. 대체로 최근에 귀순헤온 사림·들의 증인에 의하

111 도저히 북한이란 곳이 징제난과 겁쳐서 산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최소한 대중매

체를 ·통해서 플·여다 본 ->1한은 ]-런징도는 아넌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구호만으로 표1'A되기는

하지만 
' 

7-리식 사최주의'에 에한 허·고한 믿읍들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다고 보어지며, 이것은

1런과 동구의 깔괴 이후 이놀 사최가 쥐고 9)L 부정리인 측1펀에 대한 강조를 통하이 니욱 깅.

하 사7]'듣의 의식최.로 연긴피)( 있는 (이 보인다. 우신 이들은 J/료교%과 무상치료제 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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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省, 증오, 야유의 대상에 대하여서는 이름이나 직위, 직급을 나타내는 이름말애

<<놈V), << 자삭>>, << 새끼C>, <<녀석>V 등을 붙인다.(p. 99) .

직위 뒤에 
' 

어른'과 
'

선생님'을 붙인 경우는 실제로는 잘 보이지 番는다, 다만 
4

선생'

의 겪우 
'

의사선생'과 
'

연구사선생'과 같이 나이가 많은 중년 이상의 화자가 전문직 직

업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앴을 뿐이다A33>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

동무'

나 
'

동지'를 사용하거나, 뒤에서 보겠지만 
' 

반장아바이', 
'

반장아주버니'와 같은 가족 관

계 호칭을 사용한다.

냠한에서 흔히 쓰 이는 표현인 
*

과장님'과 같이 직위나 급 뒤에 바로 
'

님'을 붙이는

경우는 
' 

낡은 사회에서 쓰이였으나 오늘 문화어에서는 쓰 이지 않는다'(김동수1983:98).

북한은 가족 관계의 효칭 - 지칭을 그대로 집단 내 구성원 간의 호칭 · 지칭으로 원용

하여 쏘고 있다. 
' 

회사를 가정같이, 평생 직장, 사장을 안버지처럼. 사원들 간의 가족적

연 분위기' 등과 같이 김단에서 가족 관계를 원용하는 것은 대개 집단(의 목적)에 대한

충성과 희섕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된다. 북한에서 집단 내의 구성원들에게

가족 관련 호청 · 지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 특허 주체사상에

서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보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맺어진 집단 관계를 더 기본

적이고 중요한 관계로 인서하고 있다.

집단에 가족 관계를 원용하는 겻은 같은 동녜 사람들을 가족처럼 부르는 것에서 나

타난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직명 뒤에 가족 관계의 표현을 덧붙여 부르거나,

아예 혈연적인 가족 관계처럼 부른다.

낯선 동네에 이사 온 어린아이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동네 어른을 
*

큰아버지,

큰엄마'라고 부르고(「생의 혼적.), 같은 동네에서 사는 중년 아주머니들이 그 동네에

사는 중년 남자인 
'

반장'을 대개 
'

반장아주버니*라고 부른다(「종달새.). 또 인민학교 4

학년 국어 교 과서에는 풍년이 왔다고 들판에서 
'

아버지 어머니들'이 춤을 춘다는 표현

이 보안다. 남한식으로 하자면 
'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될 것이< 
'

아버지'에 대해서
「

조 선말대사전.은 
'

卷 혈언 관계가 없는 4<나이가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낱자>>를

높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헉 놓고, 
'

健집아버지'를 예로 들었다. 남한에서는 
'

아저

씨'라고 표혈될 부분이 상당 브분 
'

아버지'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앴다.

이런 가족 관계 호청은 비단 같은 동네 사람과 같이 아는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전히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통한다.

" 

져기 웬 아버닙이 오시네 
"

('종달새.)

나이가 지긋한 낯선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이다. 남한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모료는 사람에게 
' 

아버님*이란 호칭 · 지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비

교해 보면 주체사상이 가족 관계의 호청 - 지칭을 얼마나 집단 관계에 원용하고 었는가

를 여-실허 일 수 있다. 전혀 혈옌 관계가 없거나 아무리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모 두가

혈연에 의한 친가족과 같은 
'

아버지. 어머니, 큰엎마, 큰아버지'연 겻이다.
' 

아바이'라는 표현도 이런 범주에 A한다. 
'

아바이'는 
' 

아비지'나 
'

어버이'와는 전혀 다

꼼0. 
r조선말대사전,의 

' 

선생'의 풀이에 
'像 
<<일청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램>y을 존경하여 이르는 맬이라는 표현이 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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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는 것이다. 특히, 김일성 사망 이전부터 이미 김징일로의 권릭이양이 전개되었고, 따라서 헌

제의 시21i에 대하이 김졍일로의 일씬'적인 겪'사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다,

다음으로 -낙한 
' 

인빈'들의 직71관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지·신들은 이미 키업의 차별을 철폐하

였으머, 따라서 직리에 대한 귀친의 의미가 사리·졌디-]1 7장히·고 있다, 물론 북한의 대중메체吾

통헤서 jl(먼 상딩-한 정도로 직입%·이 팽骨촤되어있는 9을 칠·아볼 수 있다. r칠산-%의 아들1,에

서 주인공 춘석읕 둘찌] 아들의 핑양거주까지V 말리민서 省광산의 기사로서 일하게 하는가 하

면, u'友니1,에서는 넘'&CI올 111라 띵양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된 주인/이 7'평양넥화점1,의 소장으

로 기.게 피었지11)-, 초1천군의 상71관리소로 q-시 돌아와 호1든일을 솔선하이 한다든지 하는 장면

-趾이 나오고 있다. 친리마,에서도 주인꽁 딜'홍이가 J)y기· 하기 %.어하는 
'

구두수리공'일을 자

%하는 농이 소개되고 있으며(r$리마,, 199i.10효: 77-78), 역시 r천리마%,에서 )C로괸·리소의 답

51-이.주머니의 )갈은 들욘 처니들이 자원하여 학교를 骨우]하고 도로관리소에서 일하게 되는 일들

. 와 1개히.고 있다,(r추]리마」, 1995.1호: 50-53) /1러나 이렇게 사최직으로 직업의 귀친이 없이 어

71고 힘든일을 자윈하이 일하는 기품을 소 하q고 있는 벤-1진에 억시 디-음과 같은 말에서 직업의

차벌의서에 대한 원단을 잇볼 수 있다.

직입이 좋아야 빗이 난다고 하먼서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관리공으로 배치1일있·을trIl A

< 71고 창피헤하미 %·칭%들과 거리에서 만니·도 지-기의 ·지업을 선旻 말하지 않고 숨겨두었다.

(["조선영촤., 1994,2호: 55)

다들 1선이요 중요 
·1신이요 
하먼서 거기에만 배치헤달라고 하는데 -$촬에선 있이야 하는 구

7수리공 v·은 일은 누가 한단말이요,C'친리미-Il, 19S3,10호; 77-78)

J ]데 군사복무를 마치31 군복을 벳으미 또디·시 - 1린 )/1거로운 셍긱'에 짐·짐줄이야. 어디에

배치반아야 할기. A-촌데생이여서 농촌에 )考치하지 않을가. 이왕이면 시네에서 일하고 싶다대천

리마,, lgq4.1호: 92)

즉, 위의 첫닌 가 게인에게서 니·타니·는 직7]관을 3접적으로 표힌헤주고 있다맨, 두번 는

]$이 니.는 일 즉, 중 L건실장이니-, 7요 공장, 탄광兮에만 지원반이·서 드러니·는 일을 하고자 하

는 혀입의식을 드러내준나. 세1신쌔는 도.농긴·의 차이에 의한 직71베치의 치·벌을 걱정하는 깃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부쩍 둘어나고 있는 굉·산이니. 농촌으로의 지원은 익으로 p+한의 밀'

은 사람들이 X-촌으로 가지 않으리고 하는 깃을 1러내주는 이기V 하다. 따리·서 김론적으로

북한.은 려i]에 있어시 두기·지의 깅항성 즉, 하나는 궁정적인 면으로서 볼수 있는 힘들고 이려

E 일 대한 지.%:1과 침·이가 사최적으로 지지를 반고 아름다운 소헹1으로 비춰지고 있디·는 것이

3./-, c)·른 
-히·L]·는 
부징적인 깃$-로 오히리 이i/'l 일晋-8- 지·신을 드러내는 계기로서 이정A거나

-卑은 이 A-촌과 중요히-지 않은 인애 대해서는 무괸-신하거니. 히%게 어기는 깃등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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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한편 북한에서도 학력에 의한 차별을 여전히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영화 「철산봉의 아

들,에서 주인공 춘석의 둘째아들이 평양의 검책공업대학을 졸업하고 기사가 되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를 모두가 부러워하는(혹은 자랑스러워 하는)장면이 나오며, 또한 좋은 대학을 졸업했

으니 평양에 계속 머무르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한다. 또한 r조선영화,에 실린 영화감상문

에 의하면 영화의 내용 속에 대학을 졸업한 연구사가 신발수리공 여성과 사랑을 하 서도 둘의

직업때문에 고민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조선녀성,, 199412호: 55) 또한 영화 f 열네번째 겨

울,에서도 나가는 연구사들을 빗대%1 농민들 
"빼꾸기 
나는데 둘 안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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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서

들에 대한 불신감을 표시하는 장면이 나오고 았다, 이처럼 지식인들에 대한 부러움과 불신이

여전히 혼재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일단면이라고 할 수 있兎다.

다음으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회의식 가운데 하나는 자력갱생적 의지이다, 우리

가 북한을 평가할때 자력갱생전략을 이야기 하지만 이들의 사회의식으로도 이것이 구조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예술 영화 
r 열네번째 겨울」에서 주인공은 자력갱생의 표본으로서 내세워

지고 있으며, 예술영화 
r
평범한 사람,에서도 走노동자의 자력갱생의지가 모범으로서 세워지기

도 한다, 이미 %8.3인민소비품 생 운동%처럼 인민반에서의 자력갱생운동이 대중운동과 결합하

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난 해소롤 위해 군을 중심으로 한 자력갱생전략

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168) 우선, 숨은영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백설희연구사를 영화화한
f열네번째 겨울」에서는 주인공이 주위의 만류와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에서의 당과류를 해

결하기 위하여 24년간을 혼자서 연구활동을 전개하여 결국에는 성공한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

다. 이 영화에서 대비되는 등장인물은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어기고 편안한 길을 택하는 사람이

다. 즉, 이 둘을 대비하여 북한사랖들이 가져야 할 모범적인 상으로서 주인공의 자력갱생의 의

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예술영화 
「평범한 사랖,에서도 주인공이 낡은 전동기를

교체하려는 것을 반대하고 이를 새롭게 보수하여 더 성능이 좋은 전동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

람들을 설득하고, 그가 전동기와 함게 살아온 이야기를 전해준다. 여기서도 지식인들이 자력으

로 전동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손쉬운 교체만을 생각하고 있을때, 주인공은 국가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과 공장에서 자체로 해졀해야 한다는 신념을 전하면서 결국 일을 성공으로 이

끌고 자신은 또다시 새로운 일을 찾아서 자원을 떠난다. 여기에서는 손쉽게 국가에 의존하려

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스스로가 소극성을 버리고 일을 자력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t68) 이항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또 요즘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징후 가운데 하니-

는 
'

소왕청 전위군 창조운동'입니T 김일성이 최초로 소왕청 유격 지구를 만들效는데, 소왕청 유격

지구처림 각 군에서 자셍하고 자기 무장하고 자위할 수 있는 운동이 全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개방의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의 난국을 타개해나가기 위한 다

른 방법을 강구하고 3)는 젓입니다," (현대경제사최연구원, 1996년 4월호: 24), 이것은 북한이 최근

의 경제난 해결을 두가지 방향에서 모색하고 있다는 項인데 밖으로는 나진·선봉을 중심으로 한 개방

을 추진하고 안으로는 군을 중심으로 하여 자력갱생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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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론, 이러한 지·럭4$의 실천에는 아직 모든 사림·이 나서고 있지는 못한 젓처럼 보인다, 예

술잉촤 G'평14]한 사림'J에서 전동기기· 고장 을1tI) 이깃을 고칠 생각·은 안하고 바로 상부에 보고

하이 새것으로 교체하리는 싱)걱·, 
[r얼네번쩨 지合,에서도 실페를 7러위하여 키워낸 骨자를 다

시 심지 館'으리는 
'협동A-장 
위名최 위원장의 모습등은 바로 그것을 밀·해준다,

미-지믹'으로 김일성, 김정일에 데한 충실성이다. 집단주의가 吾 사최주의라고 인식하고 있을

징도로 북한은 1]딘·주의骨 게속해서 깅·조하고 있지만, U 중심에는 깁정일이 서 있다. 
i 

당신이

없으먼 조국도 없다'라는 말에서 안 수 있듯이 7정일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깃-위 사고하고 
-d

A

동하는 의 A이 깊이 뿌리박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宅들의 셍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

는 가장 징·럭한 실 X-리이자, 반박논리의 iE기로 되고 있다. 에술영화 「省산봉의 아들」 에서

아들에 데한 대우에 붐만을 품은 부인이 남편에 내헤서 
' 

우리 길'라서딘지 걸단을 내자'라고 하

지., Y인공은 어버이 수렁의 가르침을 들이내번서 부인을 설득한다. 이에 부인은 아무말도 못하

고 만다. 또한, 애슬영촤 「열네毛쩨 거울」 에서도 군기동농장징엉위윈질이 14닌의 연구끝에 성

공한 종자暑 짐과가 두3·1워 심지 않고 공징·으로 보네비리자, 
' 

리딩·비서'가 그 를 칫·아가 당의 빙·

침을 듣이대며 
' 

당신의 이번 毛위로 입헤 우리의 과학이 딘 하루라도 후퇴힌·다)$ 당앞에 첵임

을 지라'라는 1身로 당의 권위를 tt이 위윈징'에게 항의를 한다. 또한 Ti/ 드리·마 r, 리管」 에서

도 잉:너로 들어기·리는 주인곰에 대하여 극구 반내히·딘 영에군인부부도 김징일이 대긴한 일이라

는 맙을 리담비서를 통헤 전하자 吾비·로 
' 

장군님이 보내준 띵"이리·며 양너를 승락한다. 이것은

김일성,깁정일 그리고 딩'위 권위가 가장 올비·-邑 것이미 이에 빈·대는 셍긱·할 수 없다는 것을 암

시헤주고 있다, 실제로 많은 귀순자들도 이에는 거의 일치한 의견을 뵤이고 있다. 이것은 북한

에서 11단주의의 본질이 吾 수唱과 당에 데한 兮실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띠-라서 수령과

당음 떠니·서는 울바른 %1딘·<의도 似디-는 것을 밀'해주31 있다, 결국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에

내한 충실성은 그깃이 강제로 주입되 BI 혹은 자밥시인 것이긴긴-에 상당한 정도로 인식되0-1

있고, 딩-연한 것으로 )‥끼지고 있는 깃으로 보인c}-.16rn

이릴게 보았合때, 북한 
' 

인t긴'들이 기·지 사최의식은 사최주의 대기·정론에 의한 모든 
i 

인1긴'

의 VI치단결, 우리식 사최주의에 대한 우苟성, 펑통한 직업판, 일성,J]정일애 대한 E한한 충

실성 등이다. 3-러니· 이깃이 북한의 현 
' 

인민'들의 AJ]필·의식으로 구조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직 섣부른 판단을 네리기가 이림다, -2러니· 힌·가지 픽실한 것온 대중매체骨 통헤서 이리한

d吾이 2 岳히 강조피고 있고 이깃에 내하여 아키은 
' 

인민'들의 커디.란 반1분이나 김·등을 三러

a 된 

m m m

16F)) 물론 4.[谷의 대중MIl체기· v의 W제히-에 있기·는 히-지민· 건인성.깁정인 0리고 딩-에 내힌. 질데리인

V·]위吾 j /-정하는 깃은 7'1무히·다. 그리고 귀순자들이 증인하는 깃에 의혜서도 당의 귄위는 거의 전데

직인 으로 니·니시.:J i)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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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4. 생활세계, 대중매체, 국가의 상호관계

4.I 생활세계, 대중매체, 국가의 상호관계

이 글은 르페브르의 생활세계 논의에 바탕을 두고 국가적 수준의 거시적 구조는 생활세계인

미시적 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반영된다고 하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들의 활동이나 의식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연구는 집합행동을 개인적 동기의 사회적 총

합으로 이해함으로써 구조와 구조의 역동성을 간과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박종철, 1993: 178).

상대적 박탈이론이나 합리적 선택이론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르페브르의 생활세계론은 개인적

행동과 의샥 속에서 구조의 반영을 찾으려는 시도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시적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였다.

문제는 그렇다면 전체로서의 거시구조는 미시적 생활세계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이다. 특히 현

대와 같이 복잡하고 정보의 홈수 속에서 거시구조는 대중매체를 통해 나타나고 생활세계에 거

시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거시구조에 대해 영향을 받기 쉽다. 예를 들어 보자. 군부 상층

부에서 패권을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 싸움이 미시적 수준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는 않는다. 이때 권력층은 매개물을 통해 대민 홍보사업을 전개하여 정당성을 갖춘 세력과 갖

추지 못한 세력을 판별해 정당성 있는 세력쪽으로 주민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그 중심과의 일

치를 강조할 것이다. 북한이 1996년 4월초에 도발한 휴전선 사건을 두고 여러 신문에서는 북한

군부의 강.온 대렵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었다. 1990년대초 김정일이 군부권력을 장악하는 과

정에서 김정일 세력으로 들어간 측과 반김정일 세력간에 미묘한 대립이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

한 문제가 정말 있는가는 확답할 수 없지만 북한 사회는 1990년대 이래로 유난히 사회주의 대

가정 안에서 
' 

군민일치'라는 구호를 강조하여 방송, 신문, 각종 정간물 및 영화, 소설 등 문예물

에 이르기까지 
'

군민일치'관련 기사 및 문예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 제작된 T}/드라마 「

우리딸」 (1995)은 일반주민들은 자식 었는 영예군인들을 제 부모와 마찬가지로 대하는 길이 사

회주의 대가정을 이루는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 r조선중앙방송,이나 「평양방송, 등은 주민들이

군인들을 원호하는 미담을 계속 방송하고 있다.170) 다시 말해 국가적 차원의 행동은 대중매체

를 통해 생할세계의 주민들의 행동을 촉발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분석틀 { 그림 2%를 가저와 셜명해보자.

170) 존 메릴도 이와 유사한 해석을 하고 있다. John Merril, 
"

North Korea in 1992", Asian

Survey Vol. XXX111, O.1, JANUARY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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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틀 <그림 2>

5

l 1

[스 -- 5至] 르]
4

과거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힌지지도가 <민)4촬세게에 직접적인 엉항릭읍 미振다민(c그림

22의 4 경로)171) 김정일의 둥장 이후 4 겅로로 이7'1히 강조되고 있지만 이 길보다는 11친을 통한

2로의 경로를 선호하는 깅향이 있디-, 국가는 정첵을 )u·송이니· 노동·신문에 보도를 하고 주민들

은 
' 

독보시간'에 신2사신이나 당의 지시&을 히으먼서 국기· 징책을 이헤하고 정첵合 헌실 속

에 어멸게 구현'惱·까를 고려하고 검토한디·, 21럼디J선 3의 경로, 즉 북한주빈의 셍骨세게기. 대%

매체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T한 3의 징로를 통한 국가정책의 번화 및 수정의 겅로는 있을

수 있는가의 분제가 납아 있다. 지금끼-지 살피본 북한 대중매체의 성격과 기능, 식의주 및 주민

생횔·전반을 살피보고 귀순자들의 중언을 비교하먼 3의 경로는 별로 가능할 것 같지 않다172), V

히리 5의 깅로는 가능할 것으로 /%각된다. 김원성이나 11정일은 
'

주민의 헌실적 요구'라는 언떵

은 자주 하고 있고, 간혹 
' 

반'익떵세력의 임'헤기동'이라는 말로 심각한 사회분제를 지적하고 9)

는 것 긴·디·.

다음에서는 히-버[J스가 말한 국가 및 체 의 위기가 주민의 %骨세게에 어떻게 빈·찡되고 있

는기-, 과인 북한이 처한 국가의 위기가 AI필세개의 위기, 특히 붕괴로까지 나타나는가를 살피보

기로 하자.

4,2 체게 위기

하비미.스에 따르민 시·회학적 사최宅위는 시·회적 행위 일빈·의 힝식적 징吾만이 아니라 T

한 3-3적이]( 안정직인 상호작용의 인절을 가능하게 하는 9위조정의 매커니즙도 7요하다5(

1 7 1 ) 김인전은 이를 
'·c령의 리骨괸·리'라고 tdts히·있다(김인짇, 1 996).

1 72) 하지만 이 경로가 %]·전'히 昏체된다·고 a,(기e 이7]다. 9-건·부에게 때省'되는 
「

71·고신문,괴. 
「비Id신

문,A 昏-해 북한의 딩국P(는 3)반주%21들이 吾-3- 수 있는 
-:·
!-내외의 소려을 들을 수 있다(삔·

71, 1 994 : 134)고 한니·. 이리한 신문 는 북한 사최에서 131'생하는 문제거리들이 리지 M'게 실렸으리

라31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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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장은주, 1995: 148) 즉, 그에 의하면 사회적인 행위는 현식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야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호연결망에 대한 탐구를 전제로 한다. 이는 노동도 사람들간

의 하나의 사회적 상호합의로서 가능하다는 젓에서 드러나듯이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그에

따른 일종의 합의로서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국가적 수준에서의 거시

적 정책의 측면과 미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 사이의 생활의 문제로 구별될 수 있戚다.

구체적으로 사회의 진화는 2층위로 구분되는 데, 사회의 진화는 체계의 복잡성이 증대하고

생활세계의 합리성이 증대함에 따라 체계와 생활세계가 분화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양자

는 동시에 분화된다. 체계는 화폐와 권력을 매개로 하여 작동하며 이것이 점차 규범과 가치로

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회적 교통, 즉 목적합리적 경제행위와 행정행위라는 하위체계들을 조절

한다,(장은주, 1995: 197) 그리고 이러한 체계의 분화는 규범준수적인 태도나 정체성을 형성해주

는 사회적 귀속감을 주변으로 밀어버린다. 이렇게 하여 체계와 생활세계는 분화되는 것이다.

(장은주, 1995:298) 결국 이러한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리는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의 분리를 가져

오는 것이다.173>

하버마스에 의하면 이러한 체계의 통합은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위기를 맞게 된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현재 북한이 겪고있는 경제난은 곧 북한의 제계통합능력을 약화시키는 정당한 요소

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사회의 작동원리가 하버마스가 말한것처럼 화폐와 같은

교환관계를 기초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권력을 통한(국가조직을 통한) 매개 역할

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제위기만을 체계의 위기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체계를 하나의 제도화된 물적토대로서, 혹은 제2의 자연으로서 바라혼다면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국가권력)와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생산이라고 할 수있다.

여기서 북한의 헌재의 모습은 물적생산에서의 위기를 거치고는 있지만 국가(국가권력)의 위기

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위기가 경제적 위기로부터 직접 파생한다기 보다는

이념과 현실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것이 더 크다고할 수 있다. 바로 이점에서 경제적 위기

는 그 이념 실현의 요인중 물질적 조건에 장애를 조성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의 위기가 자기 스스로에 의해 결정된다기 보다는 바로

인민들의 동의의 거부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북한은 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경제적인 위기와 권력교체기란 점에서 체계의 상당한 진통

을 겪고 었는 것만은 사설로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체계가 발을 붙이고 있는 생활세계와의 접
J

173) 이린 의미에서 북한을 체게와 생활세계라는 2분화된 사회로서 普 수 었겠는가하는 것이 쟁점으로

吾어오게 된다, 최근에 사회주의에서의 시민사회론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臧던 바로 그 맥락에서 북한

을 상대로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이분법적인 도삭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

다고 본다. 이에 대해 서재진이 그의 책(서재진, 1995)에서 규정내리고 있는 제2사회라는 개념은 일

단을 겅청할 만한 적용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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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도를 눌리감으로써 이것이 심긱·한 사회통합의 위기로 발전하지 鶴·고 있으미 또한 체게 U 자

체도 체게권럭의 분권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기 기구의 부분직인 자율성고양등을 통혜서

이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히러 우리는 북한사회의 위기를 대로 포착하기

위헤서는 체게와 셍)쵤·세게와의 상호직·됨·의 접촉거리의 증데여부를 민저 주목해야 할 필요를 느

낀다.

4. 활세게 위기

섕]촬세게란 하버마스에 의하먼 吾 앎의 세계이다. L.(리고 이넘헝(idml type)으로서의 생활세

계는 윈시부족사회가 근접히그( 있는 것이다, 즉, 공유된 동짇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개별

인 모든것을 상호직·용을 통하여 1체로서 스스로를 재셍1산하고 있는 것이다,(장은주, 1991 203)

그리고 이러한 AI활세계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짐국 이는 사회통합

의 차원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합리성의 위기 혹은 동기부여의 위기기. 닥卷 떼에는 사회통

합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밀'Ar시키는

� 

것이다. 이를 북한에 적용시커본다면 생횔·세게의 위기

는 정권에 데한 정당 의 부이를 ]부하는 깃으로부터 그레서 그것이 북한인민들에게 동기부여

의 위기로 발전하먼서, 북한의 
' 

인민'들이 지.신들의 정권에 정딩-성을 부여하지 않는 셍활세계에

서의 체게와의 분리가 보디· 더 11화되는 것으로 이이·기 될 수있디·. 즉, 체게와 )%4활세게긴·의 일

상적 접촉과 신뢰의 붕괴, 이노1과 힌실의 괴리김'이 )A기는 순긴·부터 발)J]하게 된다고 볼 수 있

니-.

이런 관 1에서 보자1친 북한에서 이러한 省·세졔 서의 위기힌상온 y정과 부정이 교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위로부터의 규%적 가치의 전파외. 이애 대한 수各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존제하11서도 이깃이 부분직으로 이毛·되는 힌상도 반$한다, 오히러 국기.와 중메체를 매개로

한 AI촬세계와의 절합은 더욱 깅·조되고 었지만 때로는 위의 4그림 2) 에서치럼 4의 과정을 벙

힙'하고 있다, 주, 김정알의 힌지지도가 여진히 게속되고 있고, 5(기.권릭의 핵십부 인사들의 현)

지지도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174>

그러니· 기·징- 중요한 깃은 지금까지 사회주의적 기.치를 가지고 9)던 북한 
( 

인민7들에게서 가

치의 이완힌션·이 어떻게 니-타니·고 있는가가 분 로 된다. 즉, 신세대의 문%l], 싱제난으로 인한

사최적 촬동의 이왼· 헌상, 지·A-주의 물김의 부분적인 유입힌상이 가져오는 사상직 가치의 이완

현상능이 CI젓이다. 따리.서 이런 헌상이 기존의 사회규1/1직 가치를 압도하게 된다먼 사회통힙·

의 위기 1싱·은 더-A J>이 깃이리-고 예싱·할 수 있다. 그러니. 북한의 대중매체블 통해서 살피

m m

m

1 74) 중림'방송·은 1 9SId도의 인민6!· 창<1인을 맞아 당 정치국원들이 격-기 군부대 및 셍신·호1징·을 방$f

한 젓읍 보도하고 있다. IL한 이러한 헌지지도 이외 김정일은 모빔딘·위등01) J.>-사)>['1지등의 헝51)暑

통레 이들과의 리7'i시인 의사소昏을 히·고있는 w言.파普 주3(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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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북한의 모습은 아직은 이런 현상들이 압도적으로 혹은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175) 이것은 북한이 아직은 인민들의 일상사에 있억 위로부터의 사상적 교양

과 일체감의 강조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우영(이우영, 1993)의 지적처럼 북한의

규범적 통제를 수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효과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176)

물론, 최근 길정일의 
'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5에서

수정주의와 행정화, 형식주의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헌상이 현실

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서의 부정적 모습이 체계의 위

기수준과 생활세계의 통합을 위협할 수준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민들은 아직

북한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일부의 부정적인 현상의 전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생활세계의 위기로까지 치닫지는 않고 있다고 하戚다.

결국 북한에서 체계수骨에서의 통합의 문제 즉, 체계의 위기는 경제난으로 대표되지만 이것

이 곧바로 표출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체계내에서의 부분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권력

의 강화와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한 자율성 제고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가의 규범적 통제 역시 아적은 
' 

인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위기가 계속된다면 현재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 보이는 것처럼 광범한 이탈헌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도 사상교랸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위기의 극복을 최우

선의 과제로(곧 체제생존을) 제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념과

현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사상교양의 강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이

념 실현에 방해자를 설정함으로써 오히려 내부적 단결력을 더욱 높이는 것도 함께 병행할 것으

로 보인다.

175) 귀순자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그루w]-의 창설이나, 국가보위부의 위상강화, 군부의 권한증대 등

은 이러한 생활세계의 위기에 뎨처하는 요소가 없는 것온 아니지만 반드시 생활세계에서 드러나는 비

사회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전자는 아직 상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있지만. 후

자의 두가지 현상은 김정일로의 권력이양과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드러났던 미국등의 위협에 대처

하는 동원체제의 구축이라는 의미가 더 짙기 때문이다.

176) 이우영은 그간 북한의 사회통제에 대한 분석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보코 있다. 첫째, 사

회통제를 물리적 통제와 동일시한 나머지 제도적인 차원의 통제기구만 집중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
둘째, 규범적인 통제를 분셕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월장은 겁見하지 못하였고, 셋깨, 지배이념은 단

지 물리적 억압에 의해서만 주입되었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는 오히려 북한이 사회통제에

성공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화의 측면에서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제도적 특성

의 먼에서 분석하고 북한이 자신들의 규범적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수용자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단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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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과제

이상에서 북한 
t 

인11{'의 )C습을 살피꾜Jl -<19이 가지는 3 [가와 )%활세계외.의 상호직·정.을 고

찰· 보았다,

헌재 북한에서 가장 1요한 사상 선전,교잉<의 수단은 대중매체이띠 톡히, 영화는 당보의 사설

피. 같은 임무를 부어반고 있다. 이러한 대중매체를 통한 딩.국기·정첵의 31(양내용은 북한이 추구

하·는 이상지0deal) 사최의 모습과 헌릴에서 드리나고 있1-< 모순을 극%하는 )을 7요 내용으로

히.고 9)다. T한 이러한 LIl중매체를 통한 
·:·f기·정첵 및 사싱'))(양의 내各은 시기에 따라 빈화되

·e J,L습을 )IL어주고 있는데 Iq90년대에 들어되·서는 %A정일旦의 충실성 깅'촤와 사최주의의 고수

普 1심으로 하여 d'宅되고 있음을 히·인힐· 수 있었다.

ff한 이리한 대중1]]1체를 통한 1')진은 인민들에게 단순한 11전만이 아니라 게몽의 성긱을 징·

하게 띠兄로, 북한인민돌 게 비.림·히한 생쵤·상, 혹은 힌제 극복해나가야 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lAO닌대에 들이와서는 사최주의 /괴이후 북한의 우리석 사최주의의 긴지를 위

헤 사최주의적 대가정론, 사회주의적 2%A펀시:식의 고양, 자락%Ar의

� 

실친, 집단주의의 발양 동이

강조되고 있는데, 51것은 비.로 헌제 북한이 지향하2고 있는 I f적이자, T한 헌실에서 니-티.니-고

있는 문제%]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핀 북한의 대중매체가 북한의 인민섕1管에 미치는 잉향은 이·직은 효율적으로 조1개되고 있

다고 보이진다. ]-러나 부분적으로는 갈등과 모순이 드러니·고 있으미, 대중매체를 통해서 - 1 들

이 설정한 이념파 이깃을 위한 헌실간의 투쟁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J고1니- 이

러한 부정A 호1상들이 곤바로 체게의 위기 혹은 셍촬세게의 이완, 그리고 체게와의 미-칠·로 이

이지고 있지는 않다. 이깃은 북한사회가 힌재 4]긱'힌· 겅제난에 부딪히고 있지만 이깃이 곤바로

심긱-한 위기로 이어고 있지 않은 힌실이 입증헤주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사최에시

발견시는 부정적 힌상듈이 lEO년데, 그리고 사회주의 봉괴 이후에 접차 증대하고 있다는 깃이

다, /.t깃은 이제까지 공고한 긷합을 T-지해效딘 딩·과 인민, 수렁과 인민의 짐합이 점치. 이완되

CI< 있는 힌상이리-고도 曾 i 있으며, 이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경제난과 개빙'에 따른 1身작2, Z

리고 관且주의, 형식주의 骨의 반사최주의직 사상의 발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힌제의 북한

은 이리한 깅힝·이 骨데1필 깃인가 아니(된 이러한 - 제들을 해결하고 성공직으로 자신들의 체제

를 지키니.길· 것인기의 5!B조기적 상식·에 처헤있다고 길易 내림 수 있c)-.

0-러면 이를 헤짇하기 위해서 북한사최에 요구되는 과 는 무엇인가 그깃은 다음과 같이

징리될 수 9)다.

우선 제기되는 과제는 기-·장 크·게 직제난의 3복이다, 이릿은 북한이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

고,177) A]정우의 닫에서V 나티.니.듯이 힌제의 국제괸계는 자본주의시징·으로 통힙·되었다고 인정

하는 깃 v-다. 따라서 -%한으로서도 사최주의 붕괴 이후 니·진·선봉을 자유겅제무역지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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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경제재건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骨요한 문제는 국내에서의 생산구

조의 문제, 경제규모에 비한 과도한 국방비의 부담 그리고 경제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제거함으

로써 자체의 생산능력을 고양시키는 젓이다. 이러한 과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한다면 경

재난으로 인한 심각한 지경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개방을 통한 경제개혁에 따른

부담과 개방을 하지 않고서 경제를 회생시키기는 어려운 조건에서 이 역시 쉽지 않은 전寺이

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일본과의 수교를 통해 우선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고자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제난의 극복은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특헉, 최근의 변화의 흐
m

름이 인민생활 향상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 것이라면 농업과 경공엽의 발전에 우선하고 생산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겯하는 방향에서 경제난 극복이 모색되어야 한다. 북한의 농업, 경공업, 무

역제일주의는 바로 이러한 현실적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현재 주민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에 대한 대책이다. 본문에

서 지적되고 있지만,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이 북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학력에 의한 차별현상

이 아직도 엄존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직업에 대한 차별의식, 정춘실 운동이나, 벅설희 연구사의

영웅적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소극주의와 보신주의둥의 형태등이 그것들이다. 또한 세대간의

갈등 헌상도 보이고 있다. 해방과 전쟁을 거친 센대들이 소위 
' 

세 세대'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

의 중심에는 그들이 건설하고 발전시켜온 
'조국'에 대한 걱정과 

' 

새 세대'가 자신들의 요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외에도 북한이 경제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

하고 있는 개방정책에 따른 부작용도 아울러 나타나고 있다. 몇해전 북한을 방문한 교포가 안

내원이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개방을 통해서 그리고 중국의 연변지역

등을 통해서 밀려오는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의 물결에 대처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그러나 위

에서 살핀것처럼 아직 이러한 현상이 부분적이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그러

나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비사회주의적 사상의 유입과 경제난으로 인해 이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체제의 안정에 심각한(적어도 정권의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최근들어 사상교챨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방을 진행함에 3)어서
'모기장'이론에 의한 개혁·개방을 모색하는 凍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정영철,

I

1995). 하지만 더욱 중요한 깃은 북한 스스로 가 개혁을 과감하게 진행하여 자체의 면역성을 길

러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과 인민들에 대한 계속적인 결합과 사회의 민주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위의 문

제가 사상적인 문제라면 이것은 국가와 사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일심탄결의 보장이다. 또

한 북한의 구조상 수령 일인을 중심으로 사최가 짜여져 있는 곳에서 수령의 공석은 심갹한 정

團

醉 ww 醉

177) 북한 방송을 보면 내부적으로 경제난이 심각함을 드러내놓고 있 는 않다. 만 대외방송을 통해
‥1 문 들을 간혹 할 수 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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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공빽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안고있는 공시지인 주석>의 공%은 싣짇적으로 분

기· 되지 않'는다 하디라도 앞으로도 이전과 같은 
' 

연]J'들과의 게속직인 인게를 어떻게 보d·

한 것인가가 문제로 핀다. 7정일의 힌지지도나 데중매체를 통司시 주민들과의 일치단결이 깅·

조하고 있지만 이깃이 형식주의 혹은 71위주의적으로 된다면 
' 

인민'들의 이일·힌상이 가속화빌

소지도 있을 것이디-, LL래서 td주촤가 요구된다. 최H들이 깅·조되고 있는 
' 

사최주의 대가정'론

骨은 따라서 북한 게는 그들 사최주의 체제의 앞으로의 진밍-과 관련句서도 중요한 정치시-상적

지/j으로 되는 것이다, 지3까지 -7-축해온 수식-딩·-대중의 통일체로서의 그들 체제의 유지는 채

게외· 생省·세게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부단한 접촉거리의 좁힘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디·. 만약 이

깃이 무너지게 된디·띤 체게와 )%활세기)의 급긱한 분촤를 수반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는 심긱'한 상황으로 삐-져들게 省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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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t

북한의 확탭 연구

1. 서 론
.

북한 화법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나는 화법의 차이가 남북한

사람들 사이에 느끼는 이질감의 일차직인 바탕이 된다는 측면이다. 남북한 사람들이

구체적인 삶에서 느끼는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 화법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질감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북한 화법에 대한 남한의 인식이 편향적이라는 측면이다, 실제로 북한

촤법온 주체사상적으로 무장된 목적의식적인 인위적 요소들 - 생경한 어휘, 선동적인

억양, 웃을 듯 말 듯한 이상한 표정, 兮걱적인 몸 동작 등 - 과 지 역 방언의 시대적

변천에 의한 자연적 요소가 공존하는 이중적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러나 남

한에 소개되는 북한 화법은 북한에 의해 
'

주체사상적으로' 무장되고 다시 남한 언론에

의해 남북한의 차이가 극적으로 부각되도륵 선省된 것들이다. 따라서 남한에 소개된
' 

북한식' 화법은 편향적일 수밖에 없고 이 런 편향성各 남한 사람晋에게 북한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저兮감과 거부감을 낳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화법과 관런된 제반 저작물과 영화, 텔레비전 드 라마, 회화 교육

용 비 디오 테이프 등 북한o]]서 제작한 영상 자료들을 바팅·으로 북한 화법의 실태를

파악하여 통일을 위한 정 책 결정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이 글은 첫째, 주체사상의 언어 생활 문제로 북한 화법 규범화의 배경과 방향, 骨

째, 북한 화법 의 실제 양상, 셋째, 북한 화법의 방향 제시로서 의의를 가지는 북한의

화법 교 육 앙상, 넷째,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에 대한 졌책 제안의 네 부분으로 이루

어졌다.

2. 주체사상과 언어 생활

주체사상은 민족주의적 성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를 민족의 공통성을 결정

하는 요소로 보아 중요시한다. 특히 언어를 혁명 투쟁의 도구로 보 기 때문에 언어를

통한 사상 의식 개조와 언어를 통한 선전 선동이란 측면에서 
' 

사최주의적 민족어 건

셜'이라는 기치 아래 문화어를 바탕으로 언어 생활을 규범화하여 놓고 이를 학교를

통해 철저히 교 육하고 9)다.

북한의 언어 정 책이 주체사상적으로 변한 1960년대 이후 이런 언어 규범화와 주체

사상적 언어 활 교으은 특히 강조되였다.

3. 북한 화법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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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받지 않고 마치 조선시대 왕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쓰도록 한 반면, 원쑤에게

는 원쑤들이 한 행동, 원쑤들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도 
'

대가리 쌍통을 싸쥐고 몸뚱이

를 비틀였습니다, 뒈져라'와 같은 표헌을 쓰도록 인민학교 때부터 가르치고 있다.

북한의 호칭과 지칭은 첫째, 봉건 잔재 사상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 표현을 사용치

않는다, 둘째, 집단적 성격을 띤다, 셋째, 김일성 부자와 
'

계급적원쑤'에 관한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넷째, 방언 표정이 규범화 되었다라는 네 가지 특징을 보인다.

봉건 잔재 사상이 낱아 있는 표현은 
'

숙모, 숙부, 백부, 춘부장'과 같은 한문투 호칭
· 지칭과, 

' 

서방님, 아가씨, 도련님'과 같이 조선시대 양반과 평민 계층의 겨]급적 특성

을 드러핸다고 판단한 호칭 · 지칭, 
'

작은댁, 첩'과 같이 낡은 문화와 관련된 호칭 . 지

칭을 가리킨다.

집단성은 
'

동지, 동무' 등과 같은 표현이 매우 일상화되었다는 과, 
'

분조장, 당위원

장, 반장' 등과 같이 집탄 관계를 표현하는 호칭 · 지칭이 시골의 동네 사람들과 같이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도 일반적인 호칭 · 지칭으로 쓰인다는 점, 집단 관계의 호칭 ·

지칭에 가족 관계의 호칭 · 지칭을 원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

동무'는 
' t아버지동무'와 같이 친족 호칭에 붙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상황

에서 쓰일 수 있는 호칭으로서 전체 어휘 빈도수 순위에서 50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

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

동지'는 상대방의 직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고, 촤자보다

호칭이나 지칭 대상의 지위가 높은 경우 공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표현이다.

가족 관계 표현을 집단 관계 표헌으로 원용한 것은 
'

반장아주버니, 반장아바이'와

같이 직급 뒤에 가족 관계 호칭을 붙이는 것과, 동네 사람에게도 
'

큰아버지, 큰엄마'라

고 할 뿐만 아니라 
' 

저기 웬 아버님이 오시네'와 같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 

아버

님'이란 표현을 쓰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이것은 
'

길일성아버지'를 모시고 사회주의

체제라는 한 가족으로서 살고 있는 집단 가족이란 측면을 사상적으로 무장시키 기 위

한 수단이다.

김일성이나 김렁일에게 붙는 
'

경앵하는, 아버지, 원수, . 수령, 장군, 친애하는, 지도자'

등과 같은 표현들은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

당어머니'의
'

어머니'에도 해당된다.

원쑤들의 호칭 · 지칭에는 대부분 
'

늠'이 붙는데 이 
' 

놈'은 전체 어취 빈도 순위에서

44위에 이르고 있다.

. i3. 소리마루

북한 화법의 소리마루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

로동계급의 혁명적지향과 전투적

생활감정'을 고양하여 선동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이 다듬어진 젓이다.

높이마루는 대개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주어진다. 세기마루는 단어의 損음절에 주

어진다. 이런 소리마루는 문장 단위까지 적용된다. 소리마루는 세기, 높이, 길이 뿐만

아니라 억양, 끊기, 속도, 율동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억양의 경우 
' 

있습니다,

아니애요, 끝났어요'와 같은 경우 
' 

다, 요' 앞의 소리마디가 다른 소리마디보다 높게 발

음되 어 이 른바 
' 

북한식' 억양을 느 끼게 한다.

그 러나 실제 북한 영상 자료를 통해 보면 중년 이후의 남자 대부분과 여자 상당 부

분은 남한과 거의 다름없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주체사상적 교



25(i

- h-과 훈런合 만온 어7J아이놓·의 깅-F·;-< 언제 이니시 니. 
'

북한서' 만<이디..

. 4. 감정의 힝상화

7체시-싱'에시는 A-l'정V 
' 

사최게급직셩써'을 띤다. 따라서 게인의 자연스러운 김-징

표' 1보다는 -711J촤%l 갑정 헝상촤의 기교에 의새 길·정 표힌을 하도록 하고 있다. %.l

인성에 대해시는 연세나 다힘'힐C 존겅과 신뢰, 끝似는 홈모의 김·정-8- 드 러 이 떼로

는 V-몰-8- 畓릭 떼도 있이이. 하]I 윈쑤에 해서는 인제니. 증오심과 이게심의 감정을

s러내0>· 한다.

이 V'] 김·정 헝싱'최.는 
' 

일3'f에 일'省둣말旻한 웃음빗 - 띠고 k을 반( 김-고'와. 같이

표정, 음섹까지도 v-정하5)- 있다.

C 
'

l- i<·1 니- 이런 Y]Lt/]叫기· 신제-frL LL{2- 시·림-의 인상'적인 김-정-S- 통제省 J%At 업뎌., I f

한의 인상 22활에시 IL 러 나는 김-징 IL힌은 
'

주체시·싱·직'인 싱-w이 이.난) 셨t 에는 지.·판
스 러< 게인 김H정 표힌이 주종음 이룬다.

3.5. 설득 전략

주체사상·에서는 모든 실득 7'{략이 기본적으로 3)인성의 교 시와 담의 정첵에 근거하

이 벅1·딘·히-고 당성, 인민성, 게급성에 바팅·을 -7어 이부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 레서 
'

딩·

의 r% 령 %弘지 鶴各 깃인5 
'

라교 叫거니-, 
'

김일성 필수닙의 믿'씀·에 띠.리.'리-2 히-면
1
,

'

· -

'

-

'

/J도 거 역하지 못하며 이깃음 거 억하는 것은 그대로 반-%A 사상을 가진 깃이 된
1J.

CI 러니· 싣제 자료에 의하1긴 쉴득을 하기 위혜 혈 인·지간의 정 리를 이- - 히-거니- 아는

사림·을 동원하는 장먼이 아주 딩'연스31) 兮장'한디-.

4. 북한 화빕의 방향: 화뱁 교 육

4.1. 주체사상파 화님 교육

주체시·싱'에서 Il(斗- 인긴' 개조의 iV}-이디-, -吟히 인어 생) 쵤· VI-C-H- 딩·의 정 책-皇-

판苟시 키고 시·싱 ) ([징'음 히·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언어 셍苟·의 중추를 이

Y-F 촤%/J Al(육은 북한 국이 :d(육의 진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 아도 과언이 아니 다.

4.2. 북한 화1핍 교육의 양싱-

북 
'l-은 
녕·독과 c/언을 매7 중요시하기 떼문 반음 5it- 을 骨시한다. 남한의 초-v

학]It 6학넌에 해당피는 고-등2중학교 2학VI 과정 에서 
'

코 인-소리協-기, 317:1장소리 닐'기'骨

설l-M히·라는 언습 분제가 나-S- 징V로 /1 %T-준V 141)-F 높다,

인VI학교 ) y이 교과서+2 3L제적인 묘사 위주·% q이 있이서 윈dd 데한 有-dE의 표

헌파 원쑤에 한 즘-k의 표헌이 국단직-g-로 내&되어 매우 %E'은 부분에 등상한다.

인 VI'이·]l< 3힉·닌 j-이 IE 괴.서 
'

지<TA의 싱·통, 미 w이 1례졌디-'외. 긴·온 X힌-을 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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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인민어의 사용은 통속어의 사용으로 이어지는데 
'

있수다, 왜 그 러슈, 먹丑아'와 같은

표현들이나 
'

미군 닭쏘는데 무슨 상관업네까'와 같은 표현들이 국어 교과서의 본문에
그대로 등장한다. 고 유어 표현을 강조하여 

' 

십삼세'가 아니라 
' 

열세살'이라고 하도록 하
고

'

서점, 랭차, 오침, 노트' 대신에 
' 

책방, 찬단물, 낮잠, 학습장'과 같은 표현을 쓰도록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 본문을 통해 가르치고 있다.

소리마루 교육은 특히 강조되어 인민학교 1학년 1학기 첫단원부터 높이, 세기, 길

이, 억양, 끊기, 속도, 율동성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계속 반복 훈련하도록 하고 있다.

감정 형상화도 음색, 표정 등에 대해 일정한 규범화를 해 놓고 이를 반복 훈련시키

고 있다.

모든 판단은 규범적으로 하도록 교 육한다. 규범의 근거는 김일성의 교시로서 토론,

글짓기, 이야기, 편지, 일기, 관은귿짓기 등 모든 부분에서 김일성의 교시를 먼저 인용

하고 거기에 따라 전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것을 연습 문제를 통해 반복 훈

련시 고 있다.

결국 북한의 화법 교육은 학생들에게 가장 주체사상적인 화법으로 무장시키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5. 통일을 위하여

남한의 북한 화법에 대한 인식은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주체사상적인 것을 거

의 맹목적으로 민족적인 項으로 판단하는 일부 학생들울 비롯한 태도와 섬찔함을 느

끼고 무조건적인 거부감이나 저항감을 느끼는 태도다. 이 둘 모두 통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먼저 주체사상에 의한 목적의식적인 인위적 요소와 지역 방언

의 시대적 변친에 의한 자연적 요소라는 북한 화법의 이중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룰 있는 그대로 보여 주어야 한다.

학교 교육을 통하여 북한 화법의 실체를 교 육함으로써 북한 어린이들이 김일성이나

통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교육 훈련 받았기 때문에 울먹이지만 자신의 친

아버지의 은혜01]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 렇게 교육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울먹 이지

않는다는 것, 주체사상의 인민어, 고유어가 인간 개조라는 교 육의 기본 명제 아래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젓 둥을 알도록 해야 한다,

언론에 등장하는 북한 화법이 주체사상적으로 무장하여 남한과의 차이가 극적으로

드러난 겻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일상 생활에서 등장하는 화법, 즉 자

연스러운 방언적 차이에 의한 화범까지도 확대되어, 북한 사람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

르게 완전히 주체사상 인 별종이 아니라는 겻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일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뜨리 먼족의 朴법을 구

축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엽은 기본적으로 상호 인정의 바탕 위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북한에서 한문투의 말이나 영어투의 말을 고유어로 고 치려는 노 력은

넘한에서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 등은 이런 작업에 긍정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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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이 아녈 J< 없디.. 븍히 북 
'l· 
회새에 내한 윈정한 인정은 통인i 인 

' 

t- 패배김-t t )
-Af할 수 있도혹 하는 장치가 될 수 9).y>- 깃이디·, 자신이 시-- - 하논 w·이 

' 

인등-한' 말이

리.는 인식이 %S'은 사최 분제븜 인으킨다는 깃·F 이미 잔 일'리진 니-이기 떼문이디-.
l'·>.지 비'으로 주체사싱' 의 해 J)(-f]- 훈련묀 북한의 이린 세내들이 통일을 통·해 자신

의 징 체성을 상신하 됨 가-'c·성을 <l!- 리해야 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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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q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1. 북한 화법에 대한 남한의 인식은 편향적이다. 우리가 접하는 북한 화법은 대

처]로 북한 언론에 의해 
'

주체사상적*으로 무장된 것들이고 이 가운데 다시 남한 언론에

의해 선별된 것들이다. 남한 화법과의 차이가 극적으로 부각된 것들로서 주체사상적인

화뱁이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젓이 북한 화법의 전부인 양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몇 넌 동안 북한의 화험은 남한의 텔러]비전에서 말의 내용은 물론 화법

그 자체로 코메디로 다루어졌다.

남북한 화법의 차이는 분단 50년이란 세월이 만들어 낸 자연스러운 겯과가 아니다.

분단 이후 남한 화법이 언중들의 언어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시간적 변화의 소산이라

면, 북한 화법에는 주체사싱-에 의한 목적 의식적인 작위의 요소가 깔려 있다. 그러나

북한의 화법에 존재하는 이런 목적 의식적안 작위의 결과가 북한 화법의 전부를 이루

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화볍은 어찌되었든 과거의 유산을 계승적으로 내재할 수밖에 飯

기 때문이다. 북한 말 생香은 분단 이진부터 존쟤해 온 방연의 시대적 소산이라는 자

연적 요소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위적 요소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전개되

고 있다.

방송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생경한 어휘와 이상한 억양과 부자언스러운 표정의

선전 선동 화법이나, 유치원섕들과 같은 어린 아이들의 규격적인 몸짓 등은 주체사상
을 바탕으로 한 인위적 요소들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중장넌층들의 일상 화법은 납한

과 거의 비슷하거나 분단 이전의 북한 사투리 정도로 그 차이가 인식된다. 이것은 자

연적 요소들이다.

1.1.W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항이 일차적으로 느 끼는 이질감은 화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화법의 차이는 곧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의 생활 양식의 차이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낱북한 화법의 차이가 낱북한 사람들 사이에 일차적인 익

질감을 조성하며, 남북한 화법의 차이는 삶의 방식의 차이로 확대 인식될 수 있다.

그래서 코nIl디물로 소개된 북한 화뱁은 한순간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이것이 통

일이나 전쟁과 연관되면 섬뜩함을 자아내는 바탕이 된다. 분단 전의 북한 사투리가 드

라마에 등장하면 향수를 자아내지만, 어색한 표정. 팍딱한 몸자세와 제스처, 이칠적인

억양을 동반한 
'

북한 맏'이 동장하먼 북한 사투리와는 전혀 다른 이잘감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저항감은 통일에 대하여 부

정적인 인상을 조장할 수 있다.

1.1.3. 북한의 화법에 대한 연구가 의의를 끗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북한 화

뱁의 실태와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남북한 화껍 동질화를 위한 터를 닦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체사상에 의한 인위적인 요소만이 극단적으로 확대되어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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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촉'r 촤T침의 신제 앙싱-을 밝히는 깃-은 회.TIl의 동毛성 회복의 차우1을 님이 한핀으로는
4·f한 사 ]-돌에 대하이 가지고 있는 기부김·이니. 저힝곡14 4-l-소시키{< 한 삥·핀이 tI 깃

이다.

1 
.
2. 인구의 벌위

l,2.l . 북한 촤1tI에 괸-한 -F<의블 시작히.기에 라·서 
'

화님'의 게님.을 분삥히 71-으로씨

이 언2-f의 TI]위-趾 한징하고자 한다. 
'

화%tI'이 7체직으로 )[[잇을 가리 는지에 뎨헤 아

키 이랗다· 할 인치를 보 이지 -2하고 있는 깃이 7리의 신신이기 베문이다.

최.님이린· 반 셍판의 빵111과 원리-趾 가리킨다. 힌제 
'

화님'이란 민-은 임이의 
'

8 1)COCh,

Ehc 2111 o-f s pccc h, S lICa king'에 싱'2하는 게닙으로 $ 이는 旻하다, 이것을 
'

화술'이리-

칭하기도 하지만 ,
'

il%iIi이롄· 용이는 기술직인 寺떤에 치중한 長.한 인싱·을 주기 때문에

, i'A·d);·이란 딜-이-趾 신텍히시 $고 있디-고 본 수 있다(전엉{ 1991:2). 화T리이 지근은 데

중合 상-데로 한 인신이네 曾표의 t)}위를 M이 네촤, 선 ,
豆의 骨 말로 이*it어지논 모

-: . 1위의 51칙 혹은 C/L 이론을 가리키는 게닙으로 쓰 이고 있다. /( 러니- 실제로는 화
]p(의 네2에서 주로 연선(혹은 데骨 발표)이나 싣뚝의 이론에 핀·해 91급하고 있다.

이기에서는 
'

최.141'을 
' 

대인 의사소통(inl,crIlersonci comrmlll icItion)'178)의 게히으로

必고자 한다. 
' 

데인 의사4마i 
' 

이란 
'

자기 네 의시.소昏, 떼량 의사소통, 조 직 의사소통'

등과 상데되는 개념이다. 졸고(1996)에서 
'

네인 의사소통'이畓 
'

말을 중심 매체로 두 사

람 이싱-이 적4직인 피y-백을 주고111'으미 의미, A 살을 A--Y하+도 骨동'이라고 정의한
Ill- 있다. 이에 삐·딩·히-이 이 3에시 

'

화님'F 데화자가 싱'데暑 지거 대한 싱-데애서 상데

의 만- 
- 

애 - 8-님하ltl시 밀'을 하는 헹위 진만을 가리킨디·.l'/9}

최.tI]이 단순히 말을 논리직으료 조 리 있게 잘 3[싱하2- 닌'음을 정叫히 하는 차우1合

님이 대인 의시-d-통 추미1'各 가리키는 깃으로 51·정하기 때문에 이 2에서는 J·f한 화1偏

의 민읍파 이취 . iL 헌피· 권-은 인이적 요소는 뮬론 익骨, 소리의 세기, 뉴이. 징-단과 같
-S 준언이적 요소

,
표정, 제스치, X짓파 간은 비인이적(nonvcrbal commun ication) 요

소-
, 실득의 전략파 v-t 네화 경엥 요 인 V을 포김직F로 다룰 것이디..[MO)

기본직으로 대링: 의사소통에 속하는 빙-송 오1어는 그것이 tg-송의 기v이나 효과피- 관

런 VI 깃이 아니리. 선전 신동을 위 
'l- 
빙하기리-는 측빈파 /·린될 때는 화님의 x)1위에 넣

이 
'VI-께 
다룬다.

이깃은 
' 

叫141'이 l-+띵·히 대인 의시·소통의 게넘으旦 쓰 이이· 한다는 주장에 인치-직으

V <-f기한 깃이지11}- 북한의 촤법 중 -(리에기1 이%1김-을 조 싱하는 요소가 발-A이나 이

취의· 깁은 인어직인 요소리· tIl-친-가지 i( 의앙, 3(정, AlA %피. 같은 비8이적인 요소 외.

%1 인성의 교시에 고·기한 선h과 인·s·이리-는 깅엉 진략적인 XI에도 있기 때분이다.

[78. 좁·역(DU5)에시 iuu'2tIr·rsolg L·t)U;IlUU icatioll, ;Il(L·%IL·IS)lUtl c·omIllUO ictlUoa, 0[-rnut iul[ioatl coruu-lUU icII[io11, OIlSs
COUl]MIl [CZ[oou.8· 거y> 시기 t )1기 의사1Bd·, l:Il l 의시소%-, 조직 의시소셩-, 내랑 의시1)A-으로 l%헌께. 있디, 이
이와. 내.q. 내해서는 ·A..,-(1낵15)피. ·A'-.l!.(1넷)0)吾 /i'고

170. 기니· Q 시<V에 귀· ]· 세 l 내-S/.. ·j-고(100G)M 취/IL

180. 인이적 Ir인, l)]인이리 요 1, )시소.통 겅잉피 전i·7리 A.s에 레唯시-(:· -7·개1교1i)과 4'1'd(1브)(i]를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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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북한 화법의 省실적 바탕을 이루고

있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 생팔 규범화의 문제 둘째. 방省적 요소와 인위적

요소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이중적 구조의 북한 화뱁의 양싱- 셋째, 북한 화법의 인위적

요소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북한 화법 교육의 앙상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실

태와 원인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비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북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심리적 거부감이나 저항감의 극복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이 글에서 북한 화법 교육에 대해 다루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북한 화법 가운데 목적 의식적인 인위적 요소가 대부분 학교 교육을 통해 훈

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위적 요소는 나이가 어릴수록 심하고 중년 이상 세대

에서는 드물다.181) 남성우 · 정재영(1990d2)에 의하면 
'

특히 
'

60년대 후반 일종의 어학

혁명으로 야기된 문화어 운동 이후부터 민족어의 이질화는 더욱더 심각해졌다. 해방

이후의 서]대들에게는 이러한 省상이 민족의 재통일과 민족의 장래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었'다. 어학 혁명은 吾 사상 교육과 규빔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

로 이것을 가장 잘 반영하고 앴는 것이 국어 교육이다.

듈째. 북한 화법 교 육은 북한 화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북

한 화법의 변화 양상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l.2.3. 북한에서 발행된 잭에 실린 내용을 본문에서 
' ' 

안01] 널어 인용하거나 인용문

의 형태로 인용할 때는 인용 원문의 표기대로 앤용하였다. 다른 표식 웠이 본문의 한

부분으로 인용할 패는 남한의 맞춤법에 따致다. 다만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는 북한

의 출판물에서 모두 고 딕체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본문의 글자체와 같은 체로 고쳐

인용하었다.

1.2.4. 이 글에서 일차적인 자료로 이용한 출판물은 북한에서 출판된 언어 생활과 관

련된 이론적인 저작물들인 
r조선管규범집., 「조선말례절법., r 조 선문화어문법., 

r
조 선

말화술.. 
「조선말대사전, 등과 

「

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리론, 등을 비롯한 북한에서

발간된 언어 생管에 관한 논문들, 남한의 북한 언어에 관한 각종 저작물들과 주체사싱-

이나 북한의 교육에 관한 각종 저작물들이다.

다음으로 북한 화법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북한에서 제작한 다음과 같

은 영상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영상 자료에 대한 해설은 唱의싱- 조총련에서 홍보를

위해 제작한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0) 북한 제작 영화

1) 
"

금강삳으로 가자"

0 1986년 쟉 0 조선여)술영화촬영소 0 상영 시간: 80분

o 영화문학: 리희찬 o 연출: 박상복 o 주연: 조명선, 전정희

0 내용: 무병장수에 효과 있는 약초를 찾아 금강산에 오른 젊은 남녀 과학자들 사이

에 벌어지는 이야기다. 웃음 속에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혐은 과학자가 가진 뜨

ISL 이런 사실은 1970넌대 7반으로 추정되는 북한 화넘 교육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다, 자세한 녜용은 뒤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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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운 조국에를 보이준다, 僞]은 과하자는 마져라에 이일게 말한다 .
" 

자기의 것을

사랑하라,"

2) 
"

생의 흔직"(1:l · 후편)

0 19卽년직· 0 조신2,8영화에술췰·영소 0 상영 시긴·:130분(전펀 70분, 후편 60천.)

o 대본: 리춘구 0 언을] 조경순 o 주인! 오미란

0 내용: << 김일성상>>계관인들인 리춘구와 조겅순, 인민배우 오미린·이 펄치 주는

김·동의 화폭, 이 영화는 남편이 회셍된 충걱을 이겨내고 20어 넌 간 꾸준히 힘

기合 농사일을 해오다가 영움판리위원장으로 된 이느 녀싱의 실제한 사실을 뜨

겁게 형상한 대작이다,

(2) 省레비전 드라마
"

종管새<省레비)소섭>"

0 1990년작 0 조선중앙唱레비昏 0 싱-영 시간: 100분(1부 55분, 2부 45분)

o 국본: 손광수 o 연출) 신징남 o 주연: 조은숙, 장정란

o 내용: 1990년에 조국에서 인기暑 끈 텔레비)런속소싱울 비(있로 묶어낸] 작품이

다, 어느 한 농촌을 7대로하여 노래-趾 %L칙 사랑하는 두 처녀와 그 애인들이

보수적인 마을을 우리 시데에 맞게 전번시지 나가는 파징음 재미나게 형상하고

있다. 사랑스럽게 그러진 주인공 두 처녀가 인상적이다,

(3) 조충련 제작 회화 고 욱· 영싱- 자료

1) 
"

조선어강좌"

0 총런영叫제직·소 0 상영 시간: 126분

0 네등.: 이 비데오는 헌제 청년학교와 z ]-종 우리 말교실들에서 교 재로 쓰]여지고 있는

<<조 선어깅·좌1))의 내등·을 비데오촤한 것으로서 우리 말의 기초와 일상적인

회화를 보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 
"

우리 말 교싣(회화펀)"

0 총련염화 작소 0 상영 시간) 30분

0 네용: 우리 말의 초보적인 회화블 배우기 위한 교 용 비데오, 내2은 <공원에서>

<문벙) <동포집방문> < 식탁에서> <학교빙·문) <아칩> <자기전) <짐가에

서y 동 일)g-생管에서 쐬여저는 인사빌'들이 알기 쉽게 수록되여 있다,

이들을 자료로 선대한 이유는 우선 자료에의 접근이 용이微다는 깃과 둘째 이들이

갖는 의의 때문이다. 영화 
*

금강산으로 가자*와 
'

생의 횬적'은 북한에서 메단한 인기暑

晋있巷 작骨晋이다. y[ 텔레비전 드라마 
'

종달새'는 북한 농촌의 일상적인 생할에시 이

루이지는 데회· 싱-핑·-왼 창피기 좋욘 자료로, 이 작품도 믹-한에서 대단한 인기틀 끕있딘

작폼이다. *(잇보다 이들의 시대적 립이 헌재라는 4이 자료의 데상으로 선정한 이

유이다. 회화 영삼 자료는 북한 말의 표본을 고찰하기 위해시다.

이 외에 남한에서 방임된 
'

통인젼망 
' 

와 
' 

남북의 창'애 등장하는 북한 자료와 귀순

자듣의 말을 자료로 살確다.

이 갈에서 인용된 曾皆은 이들 자료에서 인-g-한 젓들이다. 특唱한 겅우를 제외하고

는 인일이 7체적인 출처를 밝히지는 替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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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체사상과 언어 생활

2.1 주체사상과 민족어

2.1.1. 남한과 북한의 언어 정책이 덜라지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1947년 어문연구회

의 본부를 김일성대학에 두고서 이를 강화하면서부터다. 그러나 당시의 언어 정책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였다(고영근편 1990:13-4). 그 이후

북한의 언어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해 왔지만 오늘날과 같이 문화어 운동을 주축으로

한 주체적인 언어 정책의 양상을 띠어 결과적으로 남한과 심각한 이질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주체사상이 확립된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북한의 언어 정책은 1964년과 1966년 감일성의 교 시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보옜

다.182) 이 때 형성된 옌어 정책의 골격이 주체사싱- 언어 정책의 골격을 이루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졀국 북한은 1960넌대 중반을 기점

으로 오늘날까지 이어 오는 주체사싱-에 입각한 언어 정책을 적국적으로 펴고 있다고

曾 수 있다. 이 1960년대 중반은 길형찬(1990)의 분류에 의하면 주체사상 확럽기에 속

한다.133) 주체사상 퍅립기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 사상에서

주체를 표방하였다.184) 스탈린 사망 이후 후르시초프의 스 탈린 격하 운동으로 김일성

이 취한 반소 입장이185) 북한 내외적인 정치 경저]적 배경 하에서 민족적 주체 입장으

로 변함으로써 주체사상이 자리를 잡아 가게 된다.186)

2.1.2. 주체사상은 크게는 맨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주체사상 내에서는 주체사

상이 민족주의와 전연 다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137) 주체사상이 국수적인 민족주

182. 
' 

이 교시들은 그 이전까지 전개되어 왔던 북한의 언어 정책과 스탈린의 
"

마르크스주의와 언어학의 {록력 문·제"에서 제시된 인

이 도구과 인어의 비계급성, 국제어 함昏설 등 사최주의 언어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언어학자들이 공동 참여하여 완성한
깃으로 생각된다.'(남성우· 정재영 1990:63)

1(%3. 김형찬(1990:IS)에서는 주제사상의 변화 발전에 대하여 
'

현재 북한에서 군릴하고 잇는 주처1사상은 그 창시가 1田0년에 있었던

項이 아니며 또 한번 체계화퇸 사상도 아니다. 이 사상은 i955년에 츨판된 
r 4월테제,에서부터 시3%여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중요시 하자는 사상으로 대두되였고 이런 사상은 공산주의교양이라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田0년대를 거치며 주체사상은 그 q]용먼에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및 국켜비1서의 자위라는 내용
을 포함하게 되었고 i970년대에 와서는 자주성과 칭조성이 인간의 사회적속성이라는 것을 중심으로한 논리적 체계성을 보이게 되

였다. 결국 197CM대 말에 들어시 주체사상은 칠학적인 曾各 쓰게 되었고 1罷년에 긺정일의 
「

주제사싱어] 대하여,라는 논문으旦

나타나게 된것이다'는 것에 근거히석 주체사상을 마르크스주의 도입기0945-19651, 주A]]사상 창시기G圓-Si)>, 주체사상 확립기
(lSi1-19721, 주체사상 이론 정립기(1972-1田0>의 단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削. 주체사상 확렵기에 관한 내용은 김tId區>)을 주로 참조

185. 이런 반소 입장은 IT7년 il월 소련 10월혁명 낄주년 기념 모스크바선연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평둥의 원톤1, 민족 자주성

과 루판 존중하는 윈칙, 상호 내정 불간섭의 원칙' 등에 혐입어 민족적 주체 입장으로 변하게 되는 듯하다. 이런 모스크바 선언
은 1%0년 각국 공산당 및 노동자 대표최의에서 개차 확인되어 깁일성이 자기 고유의 노선을 가는 데 힘이 된다. 여기에 중국의
문화혁명으로 김일성 격하 우동이 중국 홍위병들에 의해 전개되자 <국과 북한의 관계마저 악화되괴 더욱이 111년 이후 중소분
정으로 외국 윈조가 격감되자 김일성은 y국과 소련 )1이에서 자주 노선을 택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1형찬0933>을 참조

186. 이 가운데 사싱 1서의 주제라는 통치 이데올로기가 1958년 이후 교육에서 가장 민저 정립된다.

187. 
'

긴일성은 1966년의 연실01]서 주체가 민족주의자가 아니라고 2정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의 문叫, 역사, 인어 및 전통 사랑하
는 것이 주제이지만 민족주의는 아니라는 길일성의 정의는 아직도 주체사상과 민족주의의 차이를 확하게 해야 할 한게를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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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룰 이- -
'蠻다는 
진은 분12한 사신이다.1韶) 따리-서 7체시·상에서 언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노{T

언이는 민족을 A·징 싯는 공동셩가운데서 가장 중」CL한깃의 히.나입니디·. 피骨이 ·
'

%3t 한

링旦인·애서 살아도 이가 디旦1;I-l 하니·의 IV] 이리·고 Is·할수 但舍니다. (f 김일셩저직.%]

fl, 권)

1975년 조 신로%딩- 칭당 30주넌 기y)]으旦 밍%·되있으미, 주체사상피. 언이의 판게骨

W-체지으로 보 이 1고 있는 
r 주체사-X페 입긱'한 언이리易.에서도 %1인싱의 

' iV시'를

Ill-빙으로 인어와 h%족의 V{·<1성이 강하게 부각되이 있다.189)

111족는·제이. 괸·린피는 인이란 81.IA의 y봉성合 -R-지히.띠 멘족의 VI잉 . 斗7·적喉긋1合

위한 표식으로서의 연이이다, 인이의 공통싱을 띠닌· 1민족이란 있율수 없으미 민족어의 자

7적발진이 없이는 삔<의 지·F·성도 보장省'수 似다,

인이의 존제기·치{' VI족의 지·북·성을 71헌히·는네 있으미 언어는 구Al)커으로는 민족의

인이로 존재한다.

득히 주체사싱·에서 1족직 특성으로서 인이의 성긱-皇- 깅-조하는 깃은 인어 생한 게조

의 문제는 민족 자주 투젱의 문제와 직唱되1il 
'

미 骨 우두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

의 VI족이만랑정착으로부티 <fl족이暑 지커네기 위한 투젱이 삔족헤방투젱의 한 고리'

(「주坤사싱·에 입각한 오}이리론, p. 42)가 된다고 뵤 기 때문이기도 하다.

2요 인이 생활 규범화

2.2.i rn 7제시·상·에서 인이는 헥띵 투젱을 위한 목키지 도 구이기 때문에 주체시.싱·

各 인이 자체보다는 언이 얼·동各 깅·조하게 VI니-rn 그 레시 인이의 연7도 길-:·'r 오1이의

신친에 관한, 인이 신추1을 위한 인7이이야 한다고 본다.It10}
m m m m m m m

히3( 있다.'(김형찬 ]냄.)D:H7)

18h. 싸호성(I(l{])에 의하먼 3쩨게의 시.최%·의는 J [제지인 프돌31]디리이. - rn a%이리는

� 

미.l L스의 기대외-e 틸
주.의취민 형테를 띠고 있다.

[80. 인이와 Id(A- · 인길 %R< 네)S·t 인이 징;J]의 %/l;l·%1이 71 )9[i]V'l %j인성 ]l(시에서)L 진· 느러난다. Ct1기서는 
-혜lg

끼 <l.I,L낳에 시%. 인이 개'여-2- 비펜-히-w,/, 있뇨.데 71이 문제낳 V!족 M-세외 V(길 짓시 121·디는 깃-8- CI 미뀌·-
. B 있1%J싱-'[ · %]재% 1100:211).

%]앙최(P)R)>의 
'

- 신-P의리인긴의 인이셍윕-'IP>l에 [:11히이'리는 q·HJ패서는 
' 

l
. 이 섕황의 본 d 복성. 

' 

사최려성2
시-S. 기/디, %x)'히게 게신·시싱긱·3- 기-71다, VI.·A쟉인 A ·8- 기-X>-%].있내·, 시귀져인 성)補. 가지)(있r
있4-.데 o] E7·데 

'

민%적임 싱러'에 네해 디-A·괴 11이 116-하-Ii- 있q.
" 

민족에t/l /l(-3.%1 V]-: -
'

I% <-소-BIf인 만'[ 이昏 띠나서]-L 2 1. K이 아i',t이 l<·V 쫀제한5·도
시1-c t/ !·[7-셍윈V 있名 1 임[J.
( 1어Aj{]애 -의d려-0소기 a, !2이신3캘·r d<길 

' 

} 1족징신이 d·C(.3· 닝-히게 1·-)-'0. VI%·적lo·조j·11도 높원

<'-기인 VL'7성1M·S. 3>-]'. 없게 되는 f)J."

100. 깁·성3)-P· - I l<시에시 
'

-

I
,

]
. l-r 1

.이힉'키뽀니t의 복리은 인이셍1핀- 게신히-><매 있디·')l. 니-vll 인니. 이%'l 축V(이
기-%)- 언이리론,에서{2 시-;>까시 인이 이 이 7)이 시실·S· 세-VI-리 l. 사실료,2!- 인식하있다w-d ) 11%).히/Il. 있다.

" 

지-,l·끼지의 인이 F구r- 인.이%t요

� 

사·Il·2- -A심으C 체게져으로 .
'

I L 1해지 못히.있t-미 너-Y.기;-:- 지루.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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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언어 생香을 닐은 봉건 잔재 사상이나 사대주의적 태도를 뿌리뽑는 투쟁의

한 고리라는 목적 의식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1인}

언어는 먼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 사상의식발전에 크 게 작용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며 새로운 선젼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혁명에

이바지한다.(「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리론, p. 32)

언어 생활, 특히 화법이 일상 생활에서 막중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현실적인

생할의 필요로서 화법이 부吟되기 매문이기도 하다. 북한에서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

서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미1고 그 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인간 의식

개조 혹은 사상 교 양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규칙적인 
' 

총화*를 통해 당과

군중의 통제를 강화하고 자기 비판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音고 뉘우치며 당 정책에서

이탈한 것을 시인하여서 당의 통제에 다시 들어가는 과정을 중요시한다.192) 북한에서

는 생香총화, 자기비판, 토론회가 일상화되어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인민학교 2학년에 입단하는 소년단 시절부터 
「

생활총화,라는 토론을 통

해 반성과 비판을 한다. 
「

김일성원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생활총화에서 학생들은 하나

씩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생활을 반성하게 된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직장이나 마을별로 계속되는 이 토론회를 통해 북한 학생들은

청산유수같은 말솜씨를 배운다.193)

이 글이 자료로 삼은 영상 자료에서도 불구가 된 
' 

전쟁영웅'과 불구라는 이유 때문에

헤어진 여성을 접단 토론시 자아비펀을 하게 하고, 새로 만든 기계나 영농 방법을 
'

토

론'을 통해 발표, 토의하는 상황들이 등장한다. 북한에서 이처럼 말을 중시하는 것은

말이 
'

단순히 현실을 묘 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창조'해석 
'

자연헌상의 세계

에 았어서는 그것을 해석하고 가공하고 정리해서 체계를 이룩하게 하고 정신현상의 세

계에 있어서는 그것을 형성하고 규제하면서 일정한 형태를 통해 의식화'(이규호

1985:90)하기 때문이다.

2.2.2. 통제의 구체적인 틀은 규탬이다. 그 러므로 언어 생활을 목적 의식적으로 통제

하기 위한 구체적인 틀인 언어 생활 규범은 북한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194)

장에서 인어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을 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까지 보지 못하였다. 종래의 인어리론은 - 리 시대 인어분야앞

에 니-선 모든 리론실척적문제들에 해답을 줄수 없었으며 식민지나라의 인어문제를 포함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인어운제
를 원만하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보편적인 길을 다 밝히지 못하였다."(r주체사상에 입각한 인어리론, p. u>

hI. 따라 인어의 발진을 위해 
' 

민족적 게급 해방'이 선결 문제로 된다.
"

주권이 제국주의자들이나 그 앞잡이들에게 있고 빈족적자주성이 보장되여있지 않는 조건에서 민족어의 자주적발전이 이

고 생가하는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리론,j

192, 깁일성은 이리한 담과 군중의 통제률 실여학게 되는 젓은 개인 엉웅주의와 이기주의骨 근본으로 하쁜 소부르죠아시래鴻 가지
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핌일성의 

'고동교육시-업을 개선管더] 대하여'라는 19田년 연설)

191 유교신보 197넌 7월 1일자. 특%] 기칙 
「세계로 가는 교육, (猛· TI%을 강요하는 북한의 東육 

"

철저한 y상화及육 人性 敎育은

項진" 제하의 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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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최Y의직VI족이긴설에서 인어3-l(14]화7/·제는 멸한 지위-於 차지한다,

/i. 깃-E 1/-잇보다도 인이-]'[·l/]촤기· 인이에 대한 인민대중의 목적 의리적 키--8-의 가장 리

극적인 
'힝테의 
하니·旦서 로동게규의 답의 오1이정케 판省의 중X한 꽁간으로. 되는깃]Il- 관

<3된다. <강창조 汚9025)

21 리고 북한의 언이 셍場· 3]바1은 M'한의 인이 v-111과는 달리 언이 셍脅 교육의 방향

괴. 네-A율 걷징히·니 모5 인 1이 의무적으로 지키고 따라야 한다.If)G}

말을 얼f·)-리 게4}적으 고치2J는 J/,든 시.람骨이 l>l·드셔 j-깃을 AVr록

� 

하여야 
'신니

디.,(l'사최과힉-의 임)IL 대하여,에 심 { 3]일성의 교시 )

2.2.3. 「주체사상에 임각한 언이리론.의 내용을 삐-딩·오로 한의 인이 셍香 61141화를

다음과 긴·이 징리曾 수 있디·.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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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쁘[ /].·/[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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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

[ 2y체 l 계i'·L성, 인121성, Al-화싱 l 답성 l
] . ·

n

·l.‥1. ·S. l . ·.H겨 0%l. 씨 奴 1 . 菩, T·l 니 이. l
l . ·

%

·니·,f.겨 l· l . ·Il 년 ] . 이 사상 ]메‥ l
l ·

30인싱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y제사상E 사최 昏제외- 인간 게조를 목)L로 한다. 사

회 통제와 인간 게조의 기뵨 frI 은

� 

T4'성, 인VI셩, w i 게61성이다. 사최 통제와. V)긴·

게조의 인i - 으로 인이 셍활合 昏제하게 되고 언이 생활合 통 히-기 위제시 농장한 깃

이 문회.어이다.

구피1사상은 인간의 자/싱, 인간의 장&성, 인긴의 의식성을 %자로 하고 인어 Ai-141

m m m J 

m m m m

19‥t. 님잉희(IA헤에서는 인이 셍반 
-it·법회의 W인성‥S- 

' 

인이x]RI에서 리'은 시·최의 . H$ 7>지'히 엾애기 위%'l 71인
S]에)%-] 7제시성·의 . 9.-7를 )d.A언)J, ](-힌呵니·가기 웨 l. 싱·%타') . 9. 」t , 인이C,(·범촤의 안심-3. 위헤서-V 싱.
미V.71-기 임' }. - 조신이31<f;.에시도 필%<직 1. . a/il-, 시·최셍괸·의 /.는 dd-야에시 사최7의EWE<(칙- · 세-7-'
. ,
)

. A'j 
'히Ji. 
있니.

IG5. 김인석의 A'l&시에시V·. o)V) 시치 붕 의 31먼이 J,!. ]디.
" 

시최구기시·최01]Ic- 1 1 119히 - l , I·건 시.위려 ],]-].>· 시-림-vt의 힐%L -
-

'

i t-제하.fl. ·
'

K-AS]수 있는 切시의 · I i-싱이 있0
A>- /.마한 ]i'·.이리.t/, 있으 ! 

- 

:·]기 · 사최) <1시</- 피%1록t 있A%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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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방향은 
'

주체성울 기본으로 하여 로동계급성, 인면성, 문화성을 관철하는 것이며,

당성은 언제나 모든 생찰의 사상적 기초가 된다'. 언어 생활 통제에도 이것은 마찬가지

로 적용된다. 자주성은 평양을 거점화하여 반 서울말, 반 제국주의(미국, 일본)말의 형

태로 나타난다. 창조성은 형식적으로는 공산주의 도 덕 함양이나 고 유어를 근간으로 한

어휘 창조 형태로 나타난다. 의식성은 길일성, 김정알 우상 숭배와 
'

계급적원쑤'에 대

한 증오심 고취, 선전 선동성 중시, 정치 사상 교양 중시 등으로 나타난다.

이것들은 어휘 정리, 문화어 규범 확정. 소리마루 법칙,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어
el]절 창조 등의 구체적인 언어 정책으로 나타나게 된다.

3. 북한 화법의 양상

북한 화법은 지역 방언의 시대적 볜천에 의한 자연적 요소와 주체사상에 의한 인위

적 요소가 이중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적 요소는 인위적

요소에 의해 상당 부분 사라져 가거나 특이한 양상으로 변모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북한 화법의 구체적인 양상을 발음, 언어적 표현, 소리마루, 감정

의 형상화, 설득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3.1. 발음

3.1.l. 자음

3.1.1.1. 북한의 발음 가운데 남한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두에서 두음법칙

이 적용되지 않고 
'

B-
'

과 
'

L4
' 

이 발음되는 젓이다. 1966년에 발간된 
r조선말규범집.의

'

표준발음법' 제2장 단어 첫머리의 발음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196)197)

제5항. <<6 >>온 모든 모음앞에서 [e-]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론문 락하산 리론

리 旦 린198>

w

196. 이 글에서는 19田년에 발간된 
「조선말v-범긱,과 19田넌에 발간된 「조선말규범집,을 비교히여 骨 사이에 의미 었는 차이가 似

는 내용에 대해서는 IT6년에 발간된 
r
조선말규범집,에 일차 으로 근거한다. 이것은 1366년의 「조선말규범졉,에 대해서는 1971넌

의 
「
<<조 신말71-범집>>해셜,이 나와 있어 북한 화법의 양상을 살피는 데 역러 가지로 &리하기 때문이다.

197. IA%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얘서 개정한 
r조선말규범집,에서는 

'

문화01발음법'의 
'

제2장, 첫 소리 자음

의 발各5에 어두 
4크'과 ' L '의 발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1구정하여 놓고 있다.

제6항. <<私>>은 모旻 모음앞에서 [w]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레: 라x]외 려관, 른분. %각, 리론, 레7, 용광료
XI)B%. <<L>>은 모든 모음잎에서 [1-]로 발음하는것을 윈칙으로 한다.

례: 남녀, 냠냠, 녀사, 뇨소, 뉴톤, 니執 당뇨병

결-A 1966넌의 ·7(범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단지 예만 몇 가지 달리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촤학 기호 인(璘 : 분자 기호로는 P>을 가귑}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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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t 로케트

제f)힝·. < L- >>· m - 모든 Y음21'에시 l]L 1로 밥-齒.하4<.깃을 핀키오且 l-다.

례: 니VI·, 뇨소 , 니d, -]1-돈

/-1곡1 데 1971년에 반간y) 
「<<조{1말교11]7]>>헤{l,에시는 이에 께하이 

4

오눌날 7리

의 언이셍1빌· 서는 세로운 받음헌싱'이 발 히·이 우리 받의 반-S--島 디욱 씀J그회.시키]L

있디·. 제2장o}1시는 이리한 세로운 발음힌상을 -u-111화하기 위하이 도}·이 쳇띠 리의 발음
l+1음 5/·정히·고있디·.'CIt 하고 있다. 권국 두음빔칙合 ) ,t 시하는 힌상은 세로이 동장한 힌

상이라는 맘이다.

단이의 9 미리에서 <<2- >이 반-S-되게 V-))F 우리 VI' 빌·을에서 니.니.난 새로-7 
·R

의 
-하니.이다.

U 전 는 낸-어 ·칫 미리의 C ty V> 은 제데旦 %l'음되지 않는깃A로 %]이있었디.. 2.z 러니.

신지 인이%1천에서는 단어 칫미리의 <<& y<合 /.i-내旦 밥음히.%< 세로운 VI-음힌상이 811-진

하게 되었다.

우리 말 발음 서 원여닌· IPJ叫1심'전을 고리하이 이 제5항애시는 단어 칫미리에 오는
·< >>은 뒤에 이1tI 5료음이 오12-지 싱'괸·似이 Y두 RI旦 1심·음히.는것을 원최으j& 삼았

디·,

: 로동, 락'관7의, 리유, 료헤, 름힝…

이 조항도 제5항과 같·은 성진의깃이다, … <중략X… 그런 A늘닐·에 외.서는 M든 V各
I%i'에서 IL- ]을 빔'음할1 있으미 신지로 빌'음되고 있다. · . . <중략>...

<<L >>이 단어 
'칫미리에 

JEt진서 우외. -2'은 M움잎'에 i이는 딘이4·< C.l. 수가 31마 피

시 M·'는다.

레: 님]닙:, 니자, L·]사, 1J도, 0오]일, hI>IR)), 님-7, 녑려, V]원, V 대,.,.

이3;L 7 
'

과 
"

의 밋'음3 
'

7리 발의 반음을 디욱 昏부화시키'기 위하이 세로이 민·

들이 넨 발음W이라는 사신F 리)g-써(1976)의 r 조션말회.술,의 설t 에서도 하인된다.

료<J
,

L >>는 모-F -V-음잎'에서 [i- , L 1로 A'음하는것이 ·121이나 릭시-직으로 한지.맏

]l'[,[ IC.,3.3고 以(V/"['
김V·A잎'의 칫소리 <로L· >>도 t죔'음되지 않온>음 V수 있다. 이럼게 지난 

' Io·이의 칫

미리 서 <<d ) 니. <<L <를 빔음히.지 鶴'는깃E 히.니.의 관-Ct으<t 되이景 )깃이다.

' 조신t신)[-111구1,이나· ' <<조신민'6'1배]1]되>헤설.에·논 O- 5/-t)1쟉 성지 떼분애 이른삐-
'

히各반-8-'이 일지딴 
r조추1曾회-술.에 jtIPl 이러한 이두 

"

과 
'

t-
'

에 네해 및 가지 
4

히

용발음' 조 창을 v뻥하고 있다. 
'

히各1-z-'F 디·읍괴. 간 깃骨이디..

10[). 
'

t

I

· ]'이란 V]꼰. 3- 
' 

(에서 -
'

,

'
- 기기로 쓰인나. 한 기기4·:]· 

' 

A·1히c}·, i - 3.%·M니., -A남하다'의 싱J
기·지]-'C 

'

중V.의 h·l, 감시·의 h·l 긴이 2 이는 셩.y.다, . A히 칫범 의 4//.>:- 디구·괴 긴이 f포,신 비]시.·진,에 -M'
r
I

· ]1밍1 [0 (-F!V)·진> (l<그M히다>y의 힝으).t 쓰이이) j I
J

- 잇‥ - 하리/d 히-;-·, 생·긱.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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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모음앞이라 하더라도 생활에서 이미 굳어진 단어들은 <<E >>를 <<L >>로 발음하

는것을 허용한다.

례: 래일 - [내일], 람용 - [남용], 랭장고 - [냉장꼬]200>, 로 인 - [노인], 람색 - [남색1,

뢰성벽력 - [뇌성벽력]

<<o > 가 끝모음앞에 오더라도 다음 소리마디가 <<a v>로 이어질 때 첫소리

l<W >)를 <<+- b)로 발음하는젓을 허용한다.

례: 로럭동원 - [노력동원], 로런하다 - [노련하다], 랑랑하다 - [낭낭하다], 래력 - [내

력], 랭랭하다 - [냉냉하다], 름름하다 - [늠늠하다], 롱락하다 - [농낙하다]

이러한 관습으로 하여 << b, R, AL , - rr, 11>) 등 겹모음앞의 <<d >>은 발음되지 曾

는 현상을 볼수 있는바 그것을 허용발옴으로 한다,

례: 량강도-[양강도], 력력하다-[영역하다], 륙백-[육백], 례절-[예절], 료리-[요리], 략력
- (양녁], 련락-L열낙], 륭성-[융성], 령감-[영감]

우와 같은 어음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렬>>과 <<률>>이 올 때는 <<W >y이 발음되

지 않는것을 볼수 있는바 이것을 허용발음으로 한다.

례: 대省-[대열], 치릴-[치열], 라렬-[라열], 규률-[규율1, 비률-[비율]

단어 첫소리 <<T- >>는 모든 모음과 어울릴수 있으나 겹모음앞에서 발음되지 않는 경

우가 있는데 이것을 허용한다.

례: 녀성-[여성1, 녕변-[영변]

이尋게 보면 1966년의 규정은 어두에서 
'

d
'

과 
'

La
'

을 발옴하도록 했지만 이 규졍은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나 1970년대까지 많은 경우에 어두 
'

A
'

과 
"

이 발음되지 않았

으 리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언어 규범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비추어 볼 때

규범적인 발음과는 상이한 
'

허용 발음'을 규정하여 놓고 앴다는 것은 그것이 현실적으

로 상당한 세릭을 헝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앴기 띠1문이다. 다시 딱

해 적어도 1970년대 중반까지는 어두의 
'

E
'과 "

발음은 싱-당 부분 남한과 동일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지근은 어두 
'

Z-
'

과 
"

을 거의 규정대로 발음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글의 조

사 자료가 되었던 영싱- 자료의 경운 대부분 
'

3-
'

과 
*
L-
'

이 어두에서 발음되고 었다. 이

들 자료에 
' 

왜 그럽네까'와 같은 비규범적인 탈吾이 드물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자료들이 규뱀적인 의도에서 헌실 발음을 무시한 項만으로 보기는 힘돌다. 오히려 어

두 모 
'

,

'

Lw
'

이 남한과 닿리 그대로 발음되는 쪽으로 볜화를 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項

이다.

이것은 1992넌에 발간된 
r조선말대사전.에 실려 앴는 

' 

바른 발음법'의 내용을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r조선맏데사전.에서는 '

발음규범을 바로 지키도록 하는데 도움

을 주기 위하여 발음상 주의하여야 할 경우에 그 바른 발음을 [ ] 안에 넣어서 표시'하

혁 놓고 있다. 그렇다고 바른 管음이 현실을 전연 무시한 발음은 아니다. 이것은 
'

대唱,

치 曹. 라省, 
-7/-률. 비 률' 등의 발음이 각각 

'

[-열]'과 
'

E-은]'료 싣린 것과 
'

람색'의 경우

그

00. 
'

랭장고'는 「조선말대사전,에 
' 

4장창고'의 준말로 표기되어 았다m 
' 

창고'의 발음을 [창꼬]로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e

랭장고'의
'

/d
'

는 0 로 발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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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섹'이란 말合 %Bd-된 멘'로 il-정하Cit 
' 

M'색'各 各따른 만로 규정하이 等은 것201>을 dI

아 안 수 있다.

위에시 든 에들 가운네 
'

히용 1身음'이 
' 조신말데사전.의 

'

바론 받읍'파 다른 짓晋을

모아 보1된 디·음과 같다.

[ . - - - - - i-----... - - . - . - - - i-.---.---·-..----... l--- . . - . - ·-. - -. . - - - i----- . -

].. l/芽//B['<//]/안L
1 l 

'

L;·l-L//IV//國고%J/("
] 0 3/團노고/V3고'國나 AL/ P
l [. . - - . . - . - - . - - -- - l-------.---.---.-.-i---------------l . - - . . - - - - - - l

[.rn m 그 고그者�'j·p·..rn....] . <쁘3/...... l...현한t . J 團 團 1

l i-를普[/-...-]-弱3,.-....·-..-l-고쁜9-.l
t B페' 0 A團 

團 

J C國圖'J

1992년에 민'간·닌 「조선말데시·진.에서는 Il)759의 허-9- 알음이 부분 1(166닌의 규

q

20[. 
r
초 

' 

)발대시진,에)%·i는 
'

81-섹'- 나yv) /0이 {%히고 있니·,
10색 - > h]색
니.v-떠) r 조 - !말내사7.!,의 j래-','-기0;P·B-< 

'

- >' 기호·룰 
'

비귀·범리인項· IP;l]직입것에 at%(L-:. 깅꾸.에'1
식61에서는 익V에 

'

if 
'

패 
'

L.
'

A21 L I
l·싱되>.y 7)-자발의 깅-tr <l-지의 7·1121은.에 -%일히-게 )(기히·A]. 임/J자. 

·

o

· 0- <]인)]' 이리'한 깃은 곡D>l'의 l]]'A-이 71젠-히 
'

h]섹'-PJ,L 군이%8-3· VIAl'히A-> 것이라고 It- %U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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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管음으로 바뀌였다. 이런 사실은 위에 나타난 예들 외에도 
(

률법, 률동. 략략스럽다,

련련하다, 련平, 련립' 등과 같온 모든 경우에 공통되는 旻하다.

허용 발음이 없어진 것은 이음절에 나타나는 호a 
'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음 애들은
「조선말화술,에서 이음절 

'

3-
'

이 
'
Lf
'

으로 허용되었던 것이 
r조선말대사전,에 m L대旦

'

3-
'

로 규정된 것들이다.

이음절의 모 
'

이 그대로 모 
'

로 발음되는 것은 
' 

략략스럽다, 롄唱하다. 롄루, 련립'과

같은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3.1.l.2. 북한 발음에는 된소리가 많다. 남한은 이유 옜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말이 대

하여 표준 발음에서 된소리가 아닌 글자 그대로 발음하도록 하고 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

사건, 조건, 초점' 등과 같이 비어두음절에서 된소리로 발음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 된소리 발음을 바른 발음으로 가정하고 았다. 다음 예들온 리싱-벽(1975)el]서

고른 것들이다.

두부국[두부꾹], 밤거리[밤꺼리1, 국수[국쑤], 저고리감[저고리깜], 연필갑E연펼깝], 안건

[안껀], 지도원격[지도원껼], 간부급[간부끕], 승차권[승차권], 시계방[시계빵], 당셩[당썽1,

감사장[감사짱], 모범적[모범쩍], 문제점[문제껌], 공민증[공민쯩], 나무짐[나무찜]

북한에서 된소리에 의의를 부여하는 것은 된소리가 
'

감정정서의 적극성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말을 힘 있고 박력 있는 생기발랄한 말로 들리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젓은 뒤에서 언급할 감정 형상화를 통한 선전 선동과 밀접한 관런을 갖는다.

우리의 언어실천에서는 순한소리를 된소리로 내여 갑정정서의 적극성을 나타내는 현상0

들이 적지 않다.…<중략>…

우리 말의 된소리법척의 적중한 쓰입은 언어실천에서 맏을 힘있고 박럭 있는 생기발랄

한 말로 들리게 하며 따라서 강조하는데서도 이 법석을 잘 살려 말소리의 효과를 높이도

록 하여야 한다. <리상벽 1975:통4)

된소리가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고 하면서 든 4](리상벽1975C54)와 
'사平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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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향 서 2는 CI-룻된 발음' 가운데 한 가지로 
'

E한소리暑 VI소리, 기%2소리로 받음하
는 41싱-은 l-旻된 받음이다'고 한 뒤 2소리와 ti.린하이 든 에들(갇.은첵:71)의 낀)2는

북한의 W소리화가 상-딩'히 임반직이라는 젓을 보 이 준디..

이러한 
'헌상晋을 

지니·치 람%하여 E 촤이발음-]-71+1에 이굿니.는 인이 似)/,록 히.어야

한다,

< 사디·>>를 <C씨.다>>, <<질기디.>y를 <<필기디.>>로 발음하는것은 문회.이일.읍이

아니다.....<중략>...

그 렇다고 叫이 3· 
-1似이 

< 11-고서>>를 <르짐2'1서>>로, <<조긴VV을 (<Y긴>V 으로

발음하여 촤어빈·음5한u에 :.란을 7기나 인이의 촤.성-운 )·추는 일이 없이이, 한다,

음 그吾

: 교 파서-B&[과시1 (교꽈시)

뒤지디-[뒤지디] (뛰지디·)

돼지-[돼지] (때지)

잘잔다-·[잘잔다] (질·찐-다)

잔산다-[잘산다1 (질$-다)

세디·-[세다1 (쎄다>

수긴-[수긴1 (f-건)

사온다-[사온디-] (씨.·온다)

비.론-[A·비-른]202) (올삐-른>

주 ]디·Ai--1주인다운] CT인따&)

셤다운-l'칩·다운] <V·따운)

이 에들 가운 는 남한의 깅우 진히 된소리로 날 수 임t 경우도 상당히 있다. 이젓
은 긴국 남한에시는 전히 된소리가 될 수 餓는 민·들까지도 북한에시 된소리로 빈.음되

는 헌싱'이 상담히 존제蠻다는 깃을 의미한다. 다음과 간은 경우는 납한의 깅우 일부러

틀리게 밤하지 않는 이싱· 된소리가 필 수 없는 애듭이다,

시-다[씨.다1, 7]·고서171꾜서], 조건[7조11

뒤지다[뛰지다1, 산잔다[잔짠디,l, 잘산다1잔)반다1, 수7:l[쑤<11, 사F-다1.씨.온다], i바9

삐·론1, 주인다운[주인띠.운]

다음의 에(「조신M뒤·12}1]. 제.11장 43항)들도 남한에서는 예사소리로 발음되는 굣까

지도 북한의 된소리화 힌-x-이 닌리 직용피고 있다는 것을 보이 준다. 발읖의 표뵨이

되는 [조신이회화·의 빈'음 가운데 
'

수)f하심니다'는 기의 
'

쑤2하t]니다'且, 
'소식'E

'

Y식'P 로 들린다.

앞긴1:앞실i &난장1-A띤·장1 t소리1.낮Y식1 랭기11끼'l 렝장2%tI랭장1-tI

이런 된소리촤 힌싱'은 31음절에 만의 세기가 오는 인반지인 북한의 소 리마루 
·%1상파

20 .
f %·111·름,온 「

- 비v.의 요.기로 ],t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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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어 볼 때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일음절o{l 반드시 말의 세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센 소리는 된소리로 될 수 앴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그러나 '교과서'의 경우는 남한에서 많은 경우 
'

교 꽈서'로 발음되는데도 북한에서 
4

2

과서'로 발음퇸다. 「조 선말대사진,을 살펴 보면 
'

교과, 교과과정, 교 과목, 교과서, 교과

서종이' 둥의 이음졀 
'

과'가 된소리 
' 

꽈'가 아 예사소리 
'

과'로 발음 규정 어 있고,

1988년 발행 r조선맣규탬집.에도 
'

교과서'는 순한소리의 례'에 실려 있다.203) 
'

교과서'

대하어 
「<<조선맏규범집>>해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과>V와 어울려 만들어진 말에서는 제대로 순한소리로 나는 경우가 많다.

<<과학, 과목, 과업… )과 같이 단어의 첫소리에 올 때는 말할것도 없고 ((교 과서,

일과표))와 같이 단어가운데 오거나 <<제1과, 제3과)>와 같이 교과서의 차례를 나타낼

때 단위명사처럼 쓰이는 경우에도 순한소리가 제대로 난다.

이러한 발음현상과는 달리 규정조항에서 든 례를 비롯하여 (호조선어과>>, <<력사

과>V, << 안과>y, <<신경과>>…와 같은 격우에는 [과]로 되지 않고 [꽈]로 발음되며 나

아가서는 부서의 이름들인 <<일과, 이과, 삼과, 사과…j)도 [일꽈, 이꽈, 삼꽈, 사꽈,..]로
m

발음된다.

'

교과서'는 북한의 된소리화 경향에 비추어 볼 미1 오히려 이상하게 보 이는 대목이다.

이것은 낱한에서 된소리로 발음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북한에서 그대로 된소리로 발

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된소리 발음과 관련하여 흥미 앴는 발읕은 
'

원쑤'와 
'원수'의 

발음이다. 
'

미저]. 일제,

남조선괴뢰'를 지칭하는 
' 

원쑤*나 김일셩을 지청하는 
'

원수'의 발음은 모두 
' 

원수'이지만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를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길일성에 대한 표현이

잘못될 수 있는 우려와 전자의 경우이 대한 적개섬의 고취가 이유인 旻하다.204)

3.1.1.3. 평안 방언의 자음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

자음에서 /)C - 戈 /의 주

변이음이 [K . If
h
I가 아닌 Ets . ts

h
]인 동시에 /c . ar . E . L- /의 조음점도 齒寬보다는

앞인 
-齒高 
내지는 齒間인 점 등으로 해서 r 구개음화 省상이 수용되지 않은 凍'(김영

배1992:339)이란 점이 지적되어 았다. 그러나 조사 자료의 경우 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런 현상이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景다.205)

3.IT. 모음

3.1.2.1. 모음 / ]/는 [ 71로 발음된다.

203. 
r조선말규법집,의 

'제U장m 
한자어에서의 된소리 발음'의 

'

제43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f이소리를 내여 발음한다'라는 규정

의 첫번째로 
' -과('1-;l-, 

1蜀)'의 항에서 
' 

내과, 의과 경리과'의 尋7는 모두 된소리로 발음하도록 하고 있다,

04.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권력 숭게가 완진히 이루어지지 않은 최근의 경우 신문에서 김열성에 대한 지칭인 
'

원수'가 
'

윈쑤로 잘
旻 표기된 현상이 권력이 자리매김하지 못한 북한 사회의 증거로 제시된 적이 있다m
205. 구개음화와 관련한 특색으로는 자음보叫는 모음의 경 가 더 눈에 띄는 것같다. 

' 

이디, 그러십니까' 등이 
'

오데, 그러십내까'로

발음되는 初은 이첫이 
'

어듸, 그러십늬까'의 발음 영향으로 보인다. 이런 헌상이 물론 
'

L
,

L
'

의 조음점이 치경이 아니라 치간인 이

유이겠지만 현실적인 실현으로는 자음보다는 모음애서 차이를 드러낸다. 이와 같은 현상은 
'

L
y

L
'

이외에도 상당히 광법위하게 일
어나는 것 같다. 구제적인 내용은 모음 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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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 [어메j

왜 그럽니까 (왜 그림네까]

안넝하십니까 [.인'닝하십네까]

누·이 l.누에]

이깃은 자음 
'

c
,
L
'

등의 조 음 위치가 남한과 같이 치경이 아니라 치간이라는 방인

직 이-i로 선명묄 수 있다. 이런 힌상은 
'

누이'가 
'

누에'로 曾음되는 것에서 보旻이 
4

C
,

L-
'

의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자음의 깅우로도 @산되어 가는 것 같다.

/ 1/는 l-l]로도 반음된다.

인니 [인늬1

管아비지 [할아131듸j

이런 힌상은 / l/가 l:-I l骨 거처 l 11 1로 발음되는 것이란 의심스러운 가정을 혜 보게

한다.206)

어디 - j 어듸 - > 어데

그 럽니까 - > Ct 립늬까 - > Ct힙네까

안닝하삽니까 - y 안녕하십늬까 - > 안녕히.십네까

'

%·이'의 경우만 제외하뻔 모든 현상이 
'

C
,

u
'

파 판련하이서만 나타나고, 1988넌의
「
조 선말il-l+1집.에는 

'

제 항, <-]>X는 41모음으로 발음하는것을 윈칙으로 한다.'고

하이20/) 이두의 /-l/는 그대로 [-1]로 管음하도록 하고 있이서 북한에서 /-]/가 이중모

음으로서의 발음을 )g'덩 부분 그 q]료 t-지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3.12표 / -]/는 []J에 가깝게 반음된다.

이머니[오미니1 지정1'곡정]

여)시'르L느니 먼지[AH-지]

님었이요-[h있어요1 이기1]요기1

여럿이]요럿이1 디1'도1
1꺼이라1드<거라] 너의1),·에1

리상-비(1975)의 
「조名밀'화술,에서 잘못된 발舍合 언骨하1곈서 / ·l/에 대하이 

(

입술음

옆으로 빌리거나 오무리1)l << 이미니>>가 <<으므 니>> <<오모니>>旦 되J1見 입술

을 아레우로 자인스71게 T屬리야 한다*라]( 한 %1이나, 위의 에돌이 4·17]위하다는 깃으

로 J,L아 이린 헌상-은 싱-덩'히 인빈·직인 힌상'으로 보인다.209}
團

野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J 團

200. %>잉배(IU2)애시<-< 힌 l· I s므1에 
'

:MA(피시 이중)/rn-Il인인 
'

-

- 1'가 임It Ii], 모는 [i]j( %l.'싱걱의 
'

- 의1는 l&i!
Ct러니. 이것p. X 이 

' 

J에 과·힌· 빈·s.이지 디-른 V 分이 
'

- l'로 l;1·8되는지의 이]W에 핀.힌 깃各 이-니디,
207. 

'

- 14·위'에시1 된소리자-M-괴 직려·림 II)1외. 닌·억려 기갑-데니 끝에 있 t)l 
'-)'기. ' )'로 WA-되{7 것 . g

신-i'. 일부 
' 

11'피. 삐슷'히-게 IA음함·1- 히-S-하J(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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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단편 소설짐 ' 의리.에서 
'

어머나'를 
' 

어마나'로 표기한 부분이나 위의 <<오

모니>>의 표기가 보이는 것으로 머루어 볼 때 이런 현삼은 억두만이 아니라 어중에서

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i209)

/ i/가 E-니로 발읕되는 현상은 등그런 입술을 연상시키는 북한 말의 전형으로 인식

된다.

3.1.2.3. / 1/는 [ il]나 t U로 말음되고, / 3/는 [ 41로 발음될다.

명령[명넹]

유복녀[유봉네]

녀석[너석]

놀러오너라[놀려오너라1

리상벽(19751 69-7이에서는 
'

<< i>k>를 << {)>로 曾음하는 것은 그 릇된 현싱-'이며
'

f, 1, J- ,

-

rr 가 昏모읕으로 발음되는 현상은 그릇된 현상'으로 사투리의 영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210)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는 방옌의 잔영이다는 사실을 김영배(1992)의

에들을211)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배OS92)에서는 평안 방언의 경우 
'음소 
연場에서

상승적 이중모음은 자음을 션행시키지 않고는 자유로우나, 자음이 션행되면 상당한 저]

약이 있어 소수의 예만 앴고, 圍{에서도 /Lw - 3- - A - a · 戈 / 다음에는 언결되지 않

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

3.1.2.4. 북한에서는 입말과 글말을 어휘. 발음 둥애서 상당히 구분하여 사용한다. 
'

소

리11il-지기' 헌상과 
'

입말 허용 발음'은 발음의 예이다.

소리빠지기는 모음이 이어질 때도 일어난다, 그것은 입말에서 자주 쓰이는것으로서 두

개의 모음가운데서 뒤의 모음이 줄고 그대신 앞의 모음을 길게 발음한다. 이렇게 하는것

이 입말에서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자재를 내여준다

[자재를 내-준다]

버를 베여드린다

[벼를 베-들린다] (리상벽 1975: 61)

위의 예들은 단일 단어로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

11* d'나 
'

Il* %'의 구조

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경우 
'

%'는 모두 본동사와 보조동사의 결헙 어미들이다. 그런데

이 글의 조사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

소리ail-지기'가 다른 경우예도 일어나는 것을 볼

208. 
'

어머니'는 그대로 [어머니]로 발음되고 남한에서 흔하 쓰이는 [오마니]라는 
'

북한' 발음은 없었다.

209. 한진건(1990)의 「조선말의 어윈을 普아서,에서는 
' 

어마나'에 대하여, 
' <<어마나X>는 <<어머1>로부터 변하여온것인데 t

<T>는 그냥 보骨되고 <<머>>는 << 마)y% <<니>>는 <<나>)로 변화되였다, << 버>>가 <<마)>로, <<L >>>가 <<나>>
로 번히-게 된或各 감탄할 ltl] 높 모음이 음모음보다 더 세기때분이다.'(11 코91라고 풀이하고 있다. 낭힌페서는 똑같은 말이 

'

어
머나'인 점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

1'가 [ 11로 되는 것은 
'

T의 발음이 b]에 가깝기 때문이다.
10. 

'

T기- 
' 

1'且 管음되는 예로 
'

너성->너성'을 들고 있다.

211. 선녀t네�, 즉寺[측럼, 수료[수로], 가셨다[가셋다], 가면서[가멘서], 녹여서[노게서], 爭星낭반], 械다[젯다], 버[베], 비벼서[비베
서], 쳔넌[천넌], 면%T멘r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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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왜 때리니.[례 떼·-니J

북한에는 frl管 히용 발음이 앴다. 이 가운네서 
'

통속직입曾에시 必이는 히2管음'은

남한과 상당한 빔·음 차이를 보인다.212)

토<<..고
,

- 도, 
- 보>>를 - /1대로 빌'各하는것이 우1최이니·. 통<Al입111'을 할 tI>) 특히 대

회.를 1 때에 <<-구>>, - 平>>, (<-루<>리·고 빈'음하는짓各 허용한다.

레: <가구>>, <<가두)>, 효<가기- >> <리상1피 19'/0: 05)

3.1.3. 숫자

리상비(1975:65)은 아라비아 숫자에 데한 복한의 받음을 다읍과 같이 섣뼝한다.

수자를 읽을 때는 될수 있는대旦 고 유조신만로 읽으띠 g이진젓만 한자밀'로 표헌한다,

7자는 세가지로 빌'음한디·.

l 2 3 11 5 6 7 8 9 10

하나 돌 J셋 L% 다섯 어섯 인·vr 이2] 아有 얼

일 이 삼 사 J관 흑 칠 필· 구 십

칫 둘쩨 셋쩨 넷째 다싯쩨 이섯쩨 l-d께 어넓쩨 이·홈째 열째

아리·버아숫자를 인제나 표기데로 밥음히·지는 鶴'는다는 뜻이다. 
'

년, 9, 인 받음은

24유말로 표현헤야 하이 경f에 따라 한자밀'로 曾음할 수 있다'고 if정하였고, 
'

수사와
Id-위를 반읍항 때에도 될수 있는데로 고유조신만로 魯1어야 한다'고 it-정하楚다.

h노1 - [다싯해1, [오넌]213>

3게월 - 12音1, [삼계윌]

IO%s- - ['일t상] (Al%필->214)

5(D/ - · l'.{071 (2커/고午)

225g 
· - ('이백크)몰디·섯그Y]-j (이베이십오21람) (리상씨1975)

. . 團 .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2. 이길은 인이의 미1샹과 긴린되논 것F2R. 인이의 인%/1성-S· g ]VI에 의해 사용되는 인이it l ]]제31 -
'

,B

것이 통속지이고 Il)R·범적 1지리도 4:l/%/. 嗚이 쓰이1 %//'·은 그 旦 Ri%로 인4히기 It)11(안& M인다. I

7]-p]- 이취들이 김월성의 교시昏 미홋히.이 모는 /.애서 자71스립게 쓰인[:)·.
이린 H]달괴 굴밀'의 치-이는 -V- 리인 j ,L분·씨지 피신·되이 있나,

"

글닌'에서논 K<])i·M·피 0은 y]-킴-한 만%V, < f개외. 길이 3/오(·다>>, <<수정긴'이 W뵤. CV지>y, l< 깅->과 권.이 v·!·
51 의지y>, <솝닐피. 7]이 j,OL %7 삳'건%> %획21 I ll.8차1- 시서 힝.94 깅·조하나 Ri말에서A:- 익양·ftr 볏길·--
직조하책JF · iL데이 비-B-히.리 히-지 임'<t디-. /l.리히이

(<A-간한밤><, <<A>다>>, < ds %,1동자>>, C<MI 찌V>, < JLe)-%. 側.>
로 ·

'·필게 힘畵- 7이 0 정V를 나디넨디-."(리상비J!f7S깁5)

213. 1디싯해H %·}직이 피는 VIA·이.]( 1오VII뷰. 히.g. VI%이다.
A/l. ( > -%의 반8+q. 플 l 반<·F고 시피이 있디.

%



.

277

김일성의 교 시에 의하면 숫자를 한자말로 읽는 것은 사대주의 경향이다.
a

지금 7리 사람들속에는 말을 하는데서도 사대주의겪향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좋은 우리

말이 있는데도 한자말을 섞어쓰고있으며 그래야 유식한것으로 생각합너다. 그래서 나이를

부를 때도 <열다섯살>이라고 하면 듣기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십오세>라고 합니

다.

숫자의 한자말로 읽지 않는 것은 잘못 알아듣기 쉬운 숫자의 구분에도 적용된다.

수자의 발음은 천천히 불러주고 철저한 복창과 확인을 하는것이 좋다.

섞갈리기 쉬운 <<1)>과 <<2)키<<일V)과 <<이y>), <<3>>과 <<4>기<<삼>뜰과

<< 사y>), (<1)>과 <<7)y(<<일>>과 <<칠>>)은 고유한 우리 말로 <<하나>>와

<<둘>>, <<셋>>과 <<넷V), <<하나>>와 K<일곱>> 식으로 말하는것이 좋다.

또한 다음과 같은 수자도 고 유한 우리 말로 발음할수 있는껏 발음하는것이 알기 쉽고

섞갈리지 않는다,

례: 121% - <A 백이십일프로)>는 <<백스물한프로>>로,

서7사람-<<삼백사십칠사람>)은 <<삼백마흔일곱사람))으로… (리상벽1975)

3.2. 언어적 표현
W

3.2.l. 어휘, 어미

3.2.11 
「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리론,에서는 

' 

혁명적인 언어생활기풍을 세우기 위

한 윈칙'을 
'

낢은 사싱- 잔재를 버리는 옌어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우는 일*, 
'

근로대

중이 즐겨쓰는 알, 주체성있게 발전한 언어요소를 쓰는것', 
' 

대상의 특성에 맞게 언어

의 표헌방식을 세련시키는것'이라고 曾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어휘 정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 된다. 
「
조 선말례절법.에서는 언어 사용의 전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앴다.

언어분야에서 주체를 세워 우리 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사람들이 그것을 %는데

서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언어의 민족적

특징을 최대한으로 살리며 그것을 자주성실현을 위한 투쟁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것이다. 이젓은 언어안에 있는 외래적인 요소와 인민대중의 혁명적지향에 어긋나는

요소들을 버리고 자기의 고유한 말을 살려쓰며 그젓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머

특히 민족어>] 고 유한 우수한 민족적특성을 적극 살려 그 것을 주성을 위한 투쟁의 실

천에 맞 Il 더斗 세련시키고 발전시켜나가는것을 말한다.(김동수 1980:10)

이런 입장에서 서울말은 못쓸 말이 되어 있다고 보아 어휘 정리가 반서울말의 성격

을 띠다 보니 남북한 어휘 차이의 심화는 가속될 수밖에 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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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남조%j에시 쓰고 있는 빙' 있7니디-. 지급 님'조선신문길읜짓은 보11) 엉어나 인
- 만을 숴이쓰는것온 더 Id)"針짓도 없고 한지-밀'-F 중국시·람들2조 쓰지 鶴'는깃끼.지 밍·빙· %

고 있合니다.

서울날은 잘 T 질·사는 놈들의 J (르丑이·적취미률 반영한 방이다,…C중략y… 미2f시엉

이와 일본밀', 한자밀'이 마구 뒤섞여 잡당말이 된 시불말은 썩어삐·진 부르丑아 생唱·풍조가

y기고 고 루한 섹채가 짙-F 퇴패적인 말이디·.(「주체사상에 입각한 인어리론, l]p, 81-82)

「
주체사상·에 입각한 인이리론.애서는 

'

사회주의척인어y-팔1화의 뮌칙'으로 
'

주체, 계

骨직립징·, 인민성, 화성'을 들고 있다. 이 가운꼐 
'

있팀1성'이란 모든 말파 曾은 인민

내중올 위한 깃이어야 하고 인민 대중이 이해할 수 었어야 하고 인민 데중의 입맛에

맞아야 한다는 깃이다. V'허최(1985)에서는 언어의 인민적인 특징에 데패 
'

인멘에 네한

省릴한 사갈울 지닌 사람F 절내로 인민들이 辱아하지 않는 까다로운 曾을 할수 엾다'

고 곱정하고, 인VI어의 븍징을 
'

오(기 쉬우민서도 뜻이 깊은것. 셍활적이뻔서도 문화적

인깃. 인민네중의 절싣한 - Ct구普 반영, 솔표]하고 띵叫한것'이라교 들고 있다.

O- 러므로 인민이에는 통속직인 이휘도 모 두 포省-하게 된다. 북한에서 입말 이취로
' -W-땅, 밍-탕. 꺽' 동이나 

'

징신이 {핑 돋다'외· 같은 표헌을 사용하는 깃은 모 두 이런
'

인민성'에 바탕울 둔 %들이다.
r조신曾데사전.은 

'

고유어'를 
'

$래 우리 말 어취를 말한다. 다시말하이 오4) 엣남부

티 우리 인민들이 만들어 씨내리오는 이취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에시의

고-7어란 이원지으로 고유한 말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2이져 익숙한 밀을 뜻曾을 管

午 었다. 다시 발헤 한자말이더라도 우리 맏로 y}-진히 굳이 비린 말들은 고유어로 본

다는 깃이다. 디-음은 
r주체시·싱-에 입가한 우1이리론.에 인용된 깁원성의 교시다.

한자말이라고 하더라도 시·람들에211 아-X하게 인식되고 우리 말로 완 
-1히 3어비린것은

그닝· 두이이· %니다. 베-謁- 들이 료惱'22, . <빗'흐..죄은것은/관지:난으]<고) 즈B표이 읜

.겻.3)J브 .띠·라서 그 런 말들은 고치지 鶴'dI-도 덜니디-,료닌줄-은 필지>

3.2,1.2. g북한 어휘 사용의 차이는 이미 이리 꼿을 통해 지적되있기 때문에 이기에

서는 91상적인 표힌 가운네 쓰 임이 아주 다른 문장 단위의 관용 표힌, 및 가지의 이

미, 
' 

게骨易1원쑤'에 데한 표'唱에 데해서만 고찰하고자 한다.

인상적인 문징 단위의 관-1적 표힌도 남북한에 차이를 보인다.

f)1似뎌 - <]14·니

안됐다 - 5 11인·하디·

이 글의 조사 자且에서는 
'

l)1樣·디·'리·고 헤야 할 상唱·은 모 두 
'

省似다'로, 
'

미안하다'리·

고 힐· 싱-빙·은 모 두 
'

VI·臧다'로 표헌하고 있다.

이미 시·-W에서도 憤 가지 치-이骨 )w(인디-. 이 덴 치-이는 빙-인 요소 이디-.

( l ) 이데 기-니- 이-프니- 아서씨는 시7·3L니· 정믿'이니· 놀리가도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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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용하라요. 놓으라요. 왜 때나요

(3> 찾아보기요, 꾸리기요, 가기요 .

(4> 찾자요, 공개하자요, 떠나자요, 방조를 받자요

(5) 먹읍세

(6> 가겠수다

(7> 어디 도망간

(l)은 인민학교 어린이가 사용하는 반말체의 말투로 형, 어머니, 남모르는 아저씨 등

에 두루 쓰 이는 표현이다.215) (2), (3)은 명령형으로 남한의 
*

하오'체에 해당하는 등급의

명령문이1 (4), 니는 청유형인데 특히 (4}는 격식을 委춘 자리가 아닌 경우 윗 사람은

물론 대중을 향해서도 쓸 수 있는 두룬 쓰이는 말투다. 비격식 상황의 
'

- B 시다w 정도

에 해당된다m216) (6)은 의도형이다. (7)은 
' 

어디로 도망 掠-나7'의 의미로 쓰인 표省이다.

다음에 보이는 선어曾어미 
'

確'도 남한에서는 잘 쓰 이지 番지만 북한에서는 일반적

으로 쓰 이는 표힌이다.

(1> 만나겠으면

(리 있戚는지 없戚는지 그게 문제요, 도와줄수 있겠는지

(3> 주겠지

U)은 50대의 여자가 20대의 남자에게 
'

만나려면'의 의미로 쓰 인 말이다. (2)는 
' 

앴을

지 餓을지'와 
'

도 와줄 수 있을지'의 의미로 쓰인 겸우다. (3)은 
'

주었거든j*의 의미로 쓰

인 표힌이다.

북한에서는 명령문에서 
'

- 소*와 같은 
'

하오'체의 어미가 아주 발이 쓰인다.

(1) 먹소, 앉소, 놓소

따라서 상대적으로 
'

해라'체나 
' 

해*체가 남한에 비해 적게 쓰인다. 이것은 
'

동지들사

이에서는 직위여하를 가리지 말고 서로 높이는 말로 주고받아야 한다'(리상벽1976:

296)는 것과 관련되어 보인다.

어자의 말투에 쓰 이는 어미는 남한곽 특별한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

녀성의 말은 남자와 다른 독특한 말투를 가지고있다. 이미부터 잘 아는 사이거나 치음

만나는 대상이거나 할것없이 친밀감을 느 끼는 대상에게는 <(- 습니다)>, <<-습니

까 >> ,
<<-십시오>> 대신 <<-예요>>, <<-어요>>, (<- 세요>>를 쓰는 경우가 많다.

본래 <<-예요y > , <<-어요>>, <<-세요 >의 말투는 친밀감, 상냥감, 반가움을 나타

내는 특징적인 표현인데 거기에 억울리는 어감을 나타내야만 녀성적인 표헌으로 된다.(리

상벽)975: 296)

215. 김骨수(1需 田)에 보면 예문으료 
'

운전수동무1 올해 핍을 얼마나 실어나를 게획이나 
'가 
보인다. 그러나 이 격우의 

'
- 나'는 

' 

계

획인가7'의 
' 

하게제' 정도로 보인다.

216 남한에서는 
'

하라외 가기요, 찾자요'와 같은 
'

- 리1 - 기, - 자 뒤에 
'

- 요'가 펴을 수 없다. 특수조사 
'

- 요'의 연HL에 홍미로운 단서
를 제공해 주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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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1.3. 북한에서는 깁일)g 부자에게 L+딘·적인 존깅과 숭베의 표헌을, 
4

게4적원쑤1

에게는 Cf단직인 줌오의 표헌各 사용한다. 히 4]91싱에게는 
'

만수)(강을 삼가 축원

하%T니다'와 랄이 조선시데의 왕을 인싱-'僧 만한 표헌을 사용하도록 이린 아이晋에게/L

가르친다. 또 {]원성 부자에 관한 표헌은 고-우이, 인민이 원칙의 적용을 Ip·지 않는다.

{1일성 므자에 관한 표唱에 데헤서는 남싱A- - 징제영(If)90)에 잘 나디.나 있으므로 이

기시는 
' 

계骨지윈쑤'에 네한 표헌늦을 인12)학교 2조이 교과서를 싱-요로 창피고자 한

다.
'

새급직원쑤'曾은 데체로 
'

일본제-3f주의자, 미<·r제6r주의자, 님·조신피뢰도당, 지주2 및
그리· 판턴된 사람듣을 가리킨다. 이들에 테헤서는 C:t들을 )흐르거나 가리킬 때만 자국

적인 표린合 쓰는 깃이 아니라 드1rn이이 한 헹동, 그 들에 대한 행동, 그들이 한 밀-, 그돈

에 네해 한 말에서도 자작직인 표헌을 쓰도록 하-2 있다. 이련 표현은 인민학교 1학년

l 
'타기 
교파서의 본문에서부터 동장한다.

다음은 인민학교 국이 교과시에 나오는 이련 if守1晋 가운데 일부이다.217)

츠L그L료의 들으.l. 고)표

iiJ,징·은Z8) 이 렇게 지일이띠, A If·1'에 JE르는 썩이1)iiI-진 세상, 시·피.나)>'-에 i-꽁 본이

놓고 칭감수로 이1·1-에 <<도적>y이라고 V+자骨 세振습니다. 청강수방울이 이1가

잇'을 떼이-디· 早포IT-려 싣이 타-趾이%IV니다. 조w'한 웃-S-, 머리체풀 거 미쥐고 굉·쾅

땅비.박에 짓受기까지 한니다. 질비히·/)l 피->클 내骨고 쓰 러진 아이들의 시체률 빔-A

거 리이, 가리 쌍봉을 싸쥐고 &뚱이暑 비틀있V니다, 피뢰군놈이 시퍼린 킬로 할

머니의 -%을 네 리掠습니다, 띵'크들F· 사람들을 낄아3히고 짓이기놓았습니다, 시피

린 총창으로 누니.의 앞-가슴·롤 국국 찔리 푸비데고 네동Ur이頸습니다

� 

니·.w.기]첩<짐 登으Lrn듸1코L%m표

지주 아들놉을 떼리%히고 
'힘껏 
RI'이·주있습니디·, 21 논의 대가리를 振舍니디., 지주

b을 후리처 51 자리에 끼7러므1剋습니다, 치죽이고 t(J'았습니다, 세1;d 에는 눈일-이

)빠지]1 네1%8쌔에는 귀가 달아d습니다, 빌'로 믹' 짓꿈·게비리시있습니다. 곤봉으로 O.

·%의 뒤통수를 힘껫 주리·치시었1니다, 연제놉 -8- 음 晋싸기에 包 이.넣고 족치싣

전술, 마치와 낫, 총을 집'온/ 민음리 
'l· 
로%r 위대/ Y]쑤 미제 족친다, 씨.칭·으로 잎·

의놈合 쐬.간기시었4 니디·. 07은 대가리를 밍·에 푹 박으며 너부러破습니다, 지큐·v

음 딩'장 치죽이라, 미제 . >Y놉들의 가슴퍽'에 복%L의 닝칭'을 박고 TE 박3)-舍니 다, 그

A두의 M'찍·에 힘7깃 平減디·, %-띵' 녹아닌- 8J·제1·P들, 징-교놈의 -A풍이가 허공-S- 난았

디-, 시·V-]'듈의 피를 1暖-아 제 배-睡· 체- 는 의'독한 우17X들을 모조리 떼리]/-시지 嗚'

J(서는 . 으리 들이 절 대로 *1복히-게 산수 似습니다, 이 t'9'에서 잉우·1히 骨이비리고야

믿, ia치인는·>7이. f페저 리., 짓어1집V니니·,

' 

게il·직윈7'에 한 이 런 지속-한 AL힌各 V-111 직이다.

,,
:[[[,LA/[,,;]AL-],:,) A,I,f,L,.Ii·-i.l-.A;l.L..,,,,새.j·d,,>·B-기,>,判 3

애 치

213. - Ii%이 
' 

게고'직원쑤'기 아닌 %.'[.·기는 
'

- l)장/-니1%]께서는'ol·/)J/l] 쓰.Il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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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저속한 말을 쓰거나 루추한것에 비유하는 말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쓸

수 있다.

o 배때기, 모가지, 눈깔, 아가리, 턱수가리, 대갈통, 손목치, 다리갱이, 매스껍다...(리상

벽1975: 249)

3.2그. 호칭 · 지칭

어떤 집단의 호칭 · 지칭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T 첫셋, 언어

는 세계를 드 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규정하고 창조한다는 측면이다. 호칭 . 지

청은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 좀더 확대하면 집단 구성원들 간의 일반적인 관계망의

양상을 드 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관계 양상을 규정하고 그 규정에 의해

삶의 양상이 창조된다. 특히 북한처럼 목적적인 언어관을 가지고 언어를 통저]하는 집

단에서는 호칭 · 지칭의 규님화가 곧 살의 규범화로 이어진다.

骨애, 호쳉 · 지칭이 일상 언어 생괄, 특히 구어에서 차지하는 양적인 크 기의 측면이

< 졸고(1996)에서 텔레비전 드 라마인 
r
일일영상소설 일출,의 대사 어휘를 계량 분석

한 바에 의하면 10만여 개의 전체 대화 어휘 가운테 호칭 - 지칭이 12% 이싱-을 차지하

였다.219) 이것은 일상 언어 생香에서 호청 - 지칭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

에 남북한 입말 생활의 동질성 회복에 호칭 · 지칭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

에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북한의 호칭 - 지칭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에서 남한과 차이를 보인다.

첫째, 봉건 잔재 사상이 낱아 앴다고 생각한 호칭 · 지칭을 사용치 않는다.

둘째, 집단적 성격을 띤다.

셋째, 김일성 부자와 
'

계급적원쑤'에 관한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項째, 방언 표헌이 규범叫되었다.

3.2.2.1.봉건 잔재 사상이 남아 있다고 판단한 호칭 · 지칭들을 
'

숙모, 숙부, 백부, 질

너, 춘부장'과 같은 한문투의 호촁 · 지칭, 
'

서방님. 아가씨. 도련님'과 같은 조선시대 양

반과 평민 계층의 계급적 특성을 드 러넨다고 판단한 호칭 · 지칭, 
' 

작은댁, 첩'과 같은

낡은 문화와 관런된 호청 · 지칭을 가리킨다.220)

219. 조사의 대%l 된 어휘의 수는 총 i%52개荒다. 이 가운데 기본도 순위 10%]위에 들어 있는 어휘 중 호칭이나 지칭과 관련된
어취듣을 양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骨 이취가 101田3개이고 기본도 1003위까지의 운용 어휘 수가 90b615개이니 이들 어휘가 차지하는 비율은 12aO2%나 퇸다, 
' 

미
$ 길, 오 선생, 조9 · · ·

'

등과 같은 부류를 조사의 편의상 게량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생Z ]-면 - 리 입말%h 호弔이나 지칭
관련 어취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보다 훨썬 높OR 것이다. 특험 중학교 2학년 학생인 

'

남영'의 경7 이 호칭과 칭 관련 어휘가
차지하는 비合各 매우 크다. 자세한 내용은 졸고(1996>을 참조

220 
"

오늘 남조선에서 봉건유교 , 자본주의적 괸여]를 반영하는 례절적표현 수단과 수법들이 그대로 쓰이고있는것은 봉건 및

자본주의적 착취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고있는 남조선사회제도의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싱격과 관련돤다. 남조선에서는 <<가천,

계부장, 계씨, 신고장, 선모>, 신자당 자당, 자A, 매씨)y와 같은 이름말과 %A-상, 노인장, 노헝, - 씨, 생왼, 아기씨, - 양, 나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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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조 선말데사조1.에는 

'

숙]/-, 숙모, 백부, I-u]모, 질너, 춘브장'과 같은 한문투 호청 · 지

칭은 쓰지 않아야 한 이휘로 니·와 있다.221)

숙부 -% 작은아씨지 0]파VI

숙모
1
.% 직.은이미니, 심.촌어미니. DI;권:끄 (2>

「조신밍'데사진.의 일러)/기에 
'
-%
'

는 마1펴'히 고-i어로 다든어 써야 骨 한자만이나

외 래이률 고유이애 보 내 주는 표시다.

이젓은 
'

11'의 겅7도 마찬가지다.222)

군1 대] (1> << 자네>>骨 %/ 럽게 이르는 밀' (影 전날에, (친한 사랍이나 손아레사랍인 남

자의 성이나 이름닐에 뒤붙이료 쓰이어) 혀몰일고 친근한 사이임을 나타네는 T身.

r조선管데사전,에 
t 

계꾸-2 : 晋 작은아비지 P 십/인 아비지의 박네동셍w과 같은 骨

이가 원고, 
' 

숙모'의 경우 마지믹·에 떵기된 어휘 1진도수 
*

(2)'는 이곗이 이진히 사용되

고 있음을 보이 주는 것이므로, 고치야 y다는 규정이 헌실 언어 셍脅로 그대로 반영

된 깃은 아닙을 알 수 있다. 북한 인어 셍할이 잣는 규11]과 힌실 사이의 이중성읕 보

이 주는 데목이다.
'

서방닐. 아가씨' 동은 조 선시데 양반 층의 문화와 판린된 호쳉 - 지칭으로 보아 사
-g-하지 않도록 하고 었다.

서별·닙 전날에, CD << 서방>)을 안어 이르는 말. (르) <<비舍 W는 쉽)은 사람>j음 일반

사람들01 부르는 말.

아가씨 전닝에, <<시집길' 니·이의 처니 fL는 러은 색시>>骨 뇨이어 이르거나 내집하여

부J르는 멜'. 2:{>

'

曾아1{l, 할멈, 아Ttl, 아주14], 아주기'과 같各 표헌들도 
*

하인올 낮추는 管'(%]동수

198132)로 보아 쓰 이지 않는다. 
「조신管데시·전.에시도 '할아141, 曾님' 따위는 

'

하은사

최에시' 5 이딘 릴로 규정하이 놓고 있다. 
'

아%21'에 q]해서는 4은 사회에서 쓰 이턴 민'

이외에도 
'

지난난에 쓰 이딘 한자만이나 한문투의 省'에 데하여서는 오늘낟 -]것을 省빈·

인이셍管에시 될수록 $ 지말리-L 旻'(「조$管데사진.의 省리두기)으로 骨있 
'

C% 기호

가 안에 - 趾이 있다.

m m m m m m m

힐아111, 어W>> 피 같9- 부朴1셔'득이 기)W 쓰이/E있으1J( 지이1) < 삐스니, 미담, 미 < 미<)j외. 같은 외<·rI身찌끼기吾이 모1탁'
쓰이]1 있 - .

"

(4>쥐t DS]:33>

221. 김일셩 ) ]L지에 VI·한 L(칭 . 지칭에서는 고-H.한 -7.리발보디/ 
'

) d!Ill, l
"

l% t2덤'.Il%', Ih'導%-'와 같F- 힌-s

A. 귀供·(1[E{:-M>에서-(f 
'

IC, 娘'도 2긴 진·제가 t I
- 

1아. 있는 발로 비$1·히·w고 있다. 그렁지만 「조신%l·데사진,-

$제로e 니. 쓰이고 있디-.
"

- 씨 l.W (e 사림·피 성이니. 이큼먼에 -P·이이 존창의 뉴 
- 니·LJ내L 말 Ct (대씩시로 쓰이이> <<그사%]->>의 旻으2로 骨 7]

W'게 이且{-2- 말. OCII)
암(불y)조)) (니지.의 성이니. 이0 이·][1에 쓰이이) z 치니>y년· 메집-히이 이르는 IS' (IT"

223. 
' f 조신1/0귀시·진,의 본래 표기는 디몸과 긴다.

" 

아기씨[즈0드1 [!91 Pd'에, 시7]간 L]이의 처니 모는 v%1으. 쉑시>>를 iv이이 이且기나 t:61히·아 j /르4< 달,"
이 기Arn. 

'[ 
<:- 소리의 vs-이0]·한의 표힌네로 히지-민 

' 

높이미t'>른 기-리키는 것이다. IA·린P- 닌밀
식하이 이것·皇. 사전에 밍기히이 /A:-고있디·. 이 2에서-l.:- 이 기%2네 M%이에 판한 내칙-llf 인봉히-7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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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 문화가 아니더라도 주체사상의 측면이서 
' 

낡은 문화'와 관런한 호칭 . 지청은

사용되지 않는다. 
' 

작은댁. 큰마누라. 본마누라, 본처. 작은마누라'와 같은 표현이. M]

이다. 
'

작은댁'은 첩과 관련 없이 
'

작은아버지의 집*이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도 이

젓이 낡은 문화의 소산이란 측면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앴는 듯하다.224)229

3.2.22. 북한 호청 - 지칭의 집단적 성격은 집단 목적에의 동질성을 강조하는226) 
'

동

지. 동무' 등과 같은 표힌이 다른 어느 호칭 · 지칭보다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과. 
t 

분조

장, 당위원장, 반장' 둥과 같이 집音 관계를 표현하는 호청 - 지쳉이 시골의 동네 사람

들과 같이 친밀한 사이에서도 일상 호칭 - 지칭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우선 드 러난다.
그리고 집단 관계의 호칭 - 지청에 가족 관계의 호청 - 지칭을 원용하여 사용하고 앴다

는 침에서도 드러난다.

집단 내 구성원 간의 호칭 · 지칭 가운데 특허 많이 쓰 이는 것은 
'

동지. 동무*다.227)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100만여 개 어휘를 대상으로 한 빈도수 조 사 가운뎨 

'

동지'

의 빈도수는 If332로 빈도 순위에서 볼 때 70위를 차지하고 있고,228) 
'

동무'의 빈도수

는 1,598로 빈도 순위로 볼 d I 50위를 차지하고 앴다t229)

. 특히 
'

동무'는 
「조선말대사진.의 

'

卷 일반적으로 남을 무관하게 부를 때에 쓰는 말'

이라는 풀이에서 보듯이 매우 광범위한 호칭 · 지칭이다. 절친한 친구 사이에 이루어지

는 사적인 대화이어서 남한에서는 당연히 
' 

더'라고 해야 할 상황에서도 
'

너' 대신 
'

동

무'라는 호칭이 쓰인다(「종달새.).230)

224. 그러나 
'

큰댁'에 대해서는 
'

<<큰집>>을 높이여 이르는 말이란 뜻과 
' 

낡은 사회에세 낱을 9여 그의 <<본처j>를 이르는
말의 두 가지 뜻 풀이가 있어 

'

큰집'이란 미미로 사용하고 었다, 북한 어휘 정리 사업의 문제점을 보여 주는 한 면이다,
225, 이런 측면에서 

'

어른'이라는 말을 
'

결혼한 성인'의 뜻으로는 쓰지 못하도록 된 것도 눈에 띈다. 
' 

어른'에 대해 
'訟 
전날에, 관례

를 한 사람'하고 전날 쓰이던 예로 
' -(리 삼존도 장가룰 갔으니 어른이 臧昔다.'暑 들고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

어른'이란 표현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226. 
"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켜야 할 가장 혁명적인 언어례절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세 사람들%f이에 맺어지는 인간관계, 서로 동지져으로 결합되고 통일단결
되여있는 공산주의적인긴관계의 본잘적특성들을 반영하고 있다."(김동수2983d08) .

227. 
'

<< 동지>>(哥무)는 오늘 문화어에서 가장 맘이 쓰이는 이름말로 되고있다. 이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서로 혁명동지
를 밈고 존경하면서 싸워나가는 혁밍하는 시대 사탐들의 사회적괸켸를 반영하며 고상한 도덕적풍모를 보여주고있다'(김동수
198{W-99)

228. 
「

조선말 대사전,은 부록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 일링표5를 제시하고 있괴 빈도가 높은 어휘마다 풀이말 마A>믹어] 괄호 속

에 그 낱말의 빈도를 표기하여 늦고 있다. 이 빈도 일람표는 
'

104만 7$76개의 단어를 가진 여러 분야(문학예술, 사회정치, 과학기
술, 신문보도 등 180여개 분과와 과목]의 현대조선말 본문을 분석 조사하여 얻은 어휘빈도수목록가운데서 절대빈도수가 If까지에
이르는 어취들을 빈도수크기차례로 배省하여 묶은項'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빈도수와 순위는 이 일람표에 근거한 젓이다.

29. 
「조선말대사전,의 어휘 빈도수 조사표에 나와 있는 호칭과 지칭 畓련 어휘의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w

aso. 위에 4시한 대화는 여자 애인이 노래를 잘 불러 시곧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손풍금으로 반주를 하는 징은 남자가
반주를 일부러 들리게 하려는 생각이 있는 줄을 알고 그 남자의 천-/가 하는 말이다, 장소는 들판이고 주번에는 아무도 없이 두

사람만 있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당연히 
'

너'라고 하여야 할 상촹인데도 
'사적인 
분위기'보다는 비판이라는 성격 때문에 

'

사회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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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같은긴 자걱이 임딘-말이·"

%.1동수(198:-l:189)에서는 
'

<<너>>는 주見 사직인 Id-위기에서나 가정적인 한징에서

쓰며 사최직분위기나 공직인 환경에서 쓰4<짓을 심가坤야 한다. 이때에는 <<동무>>

나 상대1·s·을 이르는 다른 管各 쓰고 사람네커사 <<너>y의 사용은 피하이야 한다.'라

Al 하고 있다. 위의 에는 친구 사이인지려-도 
'

비s-' 때문에 가정 인 분위기나 사x]인

분위기보다 사회적 분위기나 공지인 If위기가 우신하는 이-l 때문으로 보인다.
'

동무'는 자신보다 나이가 이린 닐'선 시곡1-을 부르는 발이1도 하다. 50데 남자가 자

식 또래의 낳신 補은이를 부를 때도 
'

i-무'라는 호칭各 사용한디·(r종달세.).

신제로 
'

동)커'는 남한의 저우 
'

권씨, 이칠수씨, 영미씨'외. 갇이 
'

씨'에 혜당되는 기의

/I[ 싱·황에서도 
'

{1동무, 이苟수동무, 잉미동무'피· 갑이 쓰 인다. 
'

동무'가 쓰 이지 않는

경우는 
' w아버지동)촌, *삼촌동무, * 인니동무'와 V'이 힐인적인 가족 킨·게 t산 한정되는

旻하다·A]l>

C-1러나 '동지'는 쓰임 상하한 약이 있다. 
r
조 신밀'데사전.의 출이받로만 且1진 

'

동

지, -暫-무'가 
'

헉 동지'를 일컫는 %l'로 V든 깅우 $인 수 있는 젓 간지만 
' -k지'는 인

반 1‥동게i/·이 일JR'직으료 사용하는 호칭은 아니다. 
'

동지'는 데상이 지·신보다 높고,
' 

사廟괸·, 인구사, 인민위윈장, 퍼임비서' 동과 간이 네상의 사회직 지위 자체가 상당히

높온 징A-일 매, 곰직인 분위기에서만 쓰 인다. 
'

인/사'暑 부블 때 보조 언/윈들은 
'

언
<
I
t사X-지'라고 부르지만 긷은 직위끼리4즌 

'

언5t-사s듄무', 일반인들은 
'

인구사신 
'

이라고

부른다m 인반인들이 당과 직접 판魂된 착입비서나 인민위원징'에 대하이 
'

책입비시동지,

위윈장동지'라고 부르지만 
'

반장'에 데헤서는 
'

반장동지'라됴( 부르지 替는디·. 그 러나 당

위후1장은 자신뵤다 직급이 낮은 펴입비시를 
'

책임비시동무'라고 부른다. 
'

동지'의 플이
'

勒 (존함아래에 쓰 이이) 존겅과 芬모의 신을 니·티·내는 曾*에서 보듯이 김징인을 가리

권 때 
'

김정일동지'는 가%하지만 
*

김정일동Y'라는 표헌은 쓰 지 長-한다,232)

구1동수(1983)에 의하먼 
'

동무, 동지'와 같이 사회직 직급 뒤에 붙는 띵칭은 일정한

제게플 유지한다.

좀겅파 관런한 이름핀-애시는 또 한 <+이른>/, <<*선)%A님y>올 붙여 쓸수 있다,

사최적 ·직급이나 직위에 <t어른>>을 -礎·이 이릅11'로 %이기도 
'l·디..

기사징·이표t, 사무장이른

이것온 대체旦 니.이든 시-Y)-이 시·최직키위가 우인 시·림·各 높여 이暑 떼 쓰인디..(p.99)

사최적인 직위니. 직骨, -칭호의. 판린한 이름밀'을 이기 위헤서는 <르호1지>>-趾 -냄인다,

. . . ·<줌라)… <·[동지'-·<· 데신 < C.동무<h昏 분이는깃.tt 이열이나 지위, 리67·t 가리키는

이름말만 쓰는겁보다 조급 높이% 깃y 로 Y1디..(p, f]8)

. 團 . . . . . . . 團 . 團 . . 團 團 . .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기'-X- · 어 l- k히다.

:Il. 
'

·

l
(' 라1·f 표'헌E 

'

7.l·'P ttl-리 감님' 긴-디-'吾 
' 

3
t

'
- 따리· 깅'%d d디-'로 비·분 %1에서 )A(이 속M'에 니1

.

I iI-<< 겅우 내신하고 있다. 이깃은 VR프1 징이나 ]고에 으한 : l·게 l 
' 

친-/'吾 V두 %IV1·의 복쟉$. 긴이 8

效기 l%)l-2-안[L 11인다,
'232, '
%L지'라{:- 표<1이 

'

(존71이레에 $이이> 존깅과 홈보의 징- · 니나네는 밀'이리[1/. 풀이9 깃본. 
'

%R인'名 기.리y
J-]징일 동지'려·/d j ,L르는 경7.에만 한징된 5이달이리고 ·본다, - )·i.%)에시 

'존햅이리는 표'힌2. 실제5(는 %
%J이 사의 친족일 김-7· 만 

'41'히기 
떠1-RI·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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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省, 증오, 야유의 대상에 대하여서는 이름이나 직위, 직급을 나타내는 이름말애

<<놈V), << 자삭>>, << 새끼C>, <<녀석>V 등을 붙인다.(p. 99) .

직위 뒤에 
' 

어른'과 
'

선생님'을 붙인 경우는 실제로는 잘 보이지 番는다, 다만 
4

선생'

의 겪우 
'

의사선생'과 
'

연구사선생'과 같이 나이가 많은 중년 이상의 화자가 전문직 직

업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앴을 뿐이다A33>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

동무'

나 
'

동지'를 사용하거나, 뒤에서 보겠지만 
' 

반장아바이', 
'

반장아주버니'와 같은 가족 관

계 호칭을 사용한다.

냠한에서 흔히 쓰 이는 표현인 
*

과장님'과 같이 직위나 급 뒤에 바로 
'

님'을 붙이는

경우는 
' 

낡은 사회에서 쓰이였으나 오늘 문화어에서는 쓰 이지 않는다'(김동수1983:98).

북한은 가족 관계의 효칭 - 지칭을 그대로 집단 내 구성원 간의 호칭 · 지칭으로 원용

하여 쏘고 있다. 
' 

회사를 가정같이, 평생 직장, 사장을 안버지처럼. 사원들 간의 가족적

연 분위기' 등과 같이 김단에서 가족 관계를 원용하는 것은 대개 집단(의 목적)에 대한

충성과 희섕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된다. 북한에서 집단 내의 구성원들에게

가족 관련 호청 · 지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 특허 주체사상에

서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보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맺어진 집단 관계를 더 기본

적이고 중요한 관계로 인서하고 있다.

집단에 가족 관계를 원용하는 겻은 같은 동녜 사람들을 가족처럼 부르는 것에서 나

타난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직명 뒤에 가족 관계의 표현을 덧붙여 부르거나,

아예 혈연적인 가족 관계처럼 부른다.

낯선 동네에 이사 온 어린아이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동네 어른을 
*

큰아버지,

큰엄마'라고 부르고(「생의 혼적.), 같은 동네에서 사는 중년 아주머니들이 그 동네에

사는 중년 남자인 
'

반장'을 대개 
'

반장아주버니*라고 부른다(「종달새.). 또 인민학교 4

학년 국어 교 과서에는 풍년이 왔다고 들판에서 
'

아버지 어머니들'이 춤을 춘다는 표현

이 보안다. 남한식으로 하자면 
'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될 것이< 
'

아버지'에 대해서
「

조 선말대사전.은 
'

卷 혈언 관계가 없는 4<나이가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낱자>>를

높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헉 놓고, 
'

健집아버지'를 예로 들었다. 남한에서는 
'

아저

씨'라고 표혈될 부분이 상당 브분 
'

아버지'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앴다.

이런 가족 관계 호청은 비단 같은 동네 사람과 같이 아는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전히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통한다.

" 

져기 웬 아버닙이 오시네 
"

('종달새.)

나이가 지긋한 낯선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이다. 남한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모료는 사람에게 
' 

아버님*이란 호칭 · 지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비

교해 보면 주체사상이 가족 관계의 호청 - 지칭을 얼마나 집단 관계에 원용하고 었는가

를 여-실허 일 수 있다. 전혀 혈옌 관계가 없거나 아무리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모 두가

혈연에 의한 친가족과 같은 
'

아버지. 어머니, 큰엎마, 큰아버지'연 겻이다.
' 

아바이'라는 표현도 이런 범주에 A한다. 
'

아바이'는 
' 

아비지'나 
'

어버이'와는 전혀 다

꼼0. 
r조선말대사전,의 

' 

선생'의 풀이에 
'像 
<<일청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램>y을 존경하여 이르는 맬이라는 표현이 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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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표헌이다. 
' 

아바이't 인본의 내판외국이데학 조 선이인구실에서 피NIl r ‥園鮮語)dE

典.에 보1된 북한 방언으로 
'

할아버지, 잉{l"을 旻하는 깃으로 나와 있다. 그리나 네부

분 
'

아삐-이'는 네상이 자신의 이피지 또 래인 겅우에 사용하어시 남한의 
'

아저씨'骨에

해딩되는 싱-에게 붑는 표%l이다.234)
'

아비-이'라는 호칭은 쳰근한 사람에게 인상직으로 쓰 이는 호청이다. 친한 21구의 아

비지를 그V 
'

아미-이'라고 부르며, 같은 동네의 접은 이성들이 아버지뺄 되는 
'

반장*에

게 
'

반장아저씨'와 
*

빈-장아비-이'블 간이 41이 쓴다(「骨달새.).

님-편을 
'

세데주'라고 하는 것도 짐딘·직 성긔을 뵤 여 주는 표省이다.

" Al)대주랗 힌·미.딩' At셨이JCL,"

간호원이 퇴원을 기다리는 출산부에게 남폈을 비롯해 가족들이 確·이 왔다는 젓을 전

하는 반이다(r생의 횬적.). 자신이나 남의 남펀을 
'

세내주'리-i- 표헌하는 것은235) 인차

적인 가족 판게보다는 집단지인 꼭적 괸·게가 더 중시되지 않고는 뷸가능한 일이다.

3.2.2.3. 북한 호칭 · 지칭의 성격으로 11인성 가족에 데한 표헌파 이른마 %급 원

쑤'에 데한 표헌이 서로 극단 이라는 접을 들 수 있다. 특히 김省성에 네한 호弔 - 지

칭은 마치 조신시데의 왕을 연싱'케 
'한 
집도로23fi) 3단직이고, 부모보다 디 지극한 사

링을 메풀어 주t 대상으로 표헌毛다. 빈-면에 게骨적 원쑤에 데해시는 
'

한 하늘을 이고

살 7 없는' 극도의 중오심과 적게심의 데성-으로 표현된다.

71인성 가족에 데한 호청 · 지청으로 디-틈파 간은 깃들이 있다. 이 에들은 모 두 인민

학고1 %어 교과서에 나온 호칭들이다w

겅에하는 아비지 김인싱%1수닙, 아비지 김인싱원수님, 아니지원7님, 원수님, 위 한 수

M 김일성fr 수測�, 짐에하는 수령 %J일성%:1수님, 이니이수렁 김일성원7닙, 김인성장군님,

징'군닙

친에히·는 지도자 김정일신셍9, 지도자 김정인신1님, 권정일신/%AH, 친에히.는 김정일견)

셍님, 지도자선생님, 선셍님

이런 대도는 김省성 낮자의 아비지외· 이미니, 曾아비지에게V 坤당巷다.237)

깅'반석이머님, -趾요볼굴의 W산주5.l'이ul투사 김정숙이미님, 원수님의 할이.비님, 외할아
u}님, 11헝직신$닙

이둘의 4칭 · 지쳉에는 반드시 
'

닙'을 본인다. 꾹한에서 위 뒤에 비·로 
'

넙'을 분이
m m m a I I 된 5

2:M. 
「종딤세/ 동%f하Ac- 

'

l
%

13징이.비이'는 이-키 힌이-ill지가 아니디·.
'

2:15. 석·힌에서는 주제시실에 의'苟 님-존이111시 AL%暑 제기兼디)1 히·고 Cf레시 이네에게도 빈·말·s- 쓰지 봇하도목
에 내신 2&.칭괴 지·칭에는 

' <7인'이 計이 있디,
236, Al )성이 i 신시cll 굉에 111.H·힌 면·헌· -%은 이리 V에시 보인다. 예를 품이, 김인성의 교시룰 말'로 인용習· It}1는

리)t-지, %]인싱의 교시쁠 )료. 인-9·할 II)1는 잎'뀌 이베을 푸·이리1 농의 내-2-이 -확한의 의술 -i'P/]서라 
'1'

r
조신;$'최숩,에 보 ]다.
'J:1 

. 김1%101은 김3)성의 이미니, %]커A고. A]징 J의 이미1-1, 김'唱키요. {]인성의 이·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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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극히 이]외적이다. 
'

과장님*과 같이 직위 뒤에 바로 
'

님'을 붙이는 표현을 사

용하지 않고 대신 
'

위원장동지, 반장동무, 반장아주버니'와 같이 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극존칭을 사용하고 
'

님'을 붙이는 것은 이들의 나이나 화자가 누구냐와는 전

헉 상판없다.238) 어린 나이의 김일성, 길전일에게도 극존칭의 표현과 
1

님2을 붙인다. 마

을 할아버지가 같은 마을에 사는 젊은 부인인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에게 이야기를

하는 쟝면도 
' 

어머님끄쓰르 할아버지{쯔 가까이 다가서시며 나직이 말씀하시옜습니

다'239)라고 묘사하고, 할아버지의 절은 강반석에게 대한 섕각도 
f

(강반석어머님은 정말

홀륭하신 어머님이시구나1)'라고 표현된다(인민학교 2학년 국어 
'

어머님의 정성i).240)

김일성 부자 이름 앞뒤에 붙는 
' 

어버이, 아버지' 등의 표헌들은 김일성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

친애하는, 위대한, 경애하는, 원수, 수령.

지도자'와 같은 표헌들은 기존의 뜻에 특별한 뜻을 더하여 갖거나 설제의 뜻보다 핑씬

과장되어 었다.241>

어버이 勒 <<인민대중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친부모도 미치지 못할

뜨 거운 사랑과 두터운 배려를 베풀어주시는분))을 끝없이 홈모하는 마음으로 높

이여 이르는 말.

친애하다 (주로 <<친애하는>>형으로 쓰 이여) T <<가장 친근히 대하고 따뜻이 사랑하

다>y를 끝엾는 존경과 홈모의 정을 담아 이르는 말.

반대로 
'

원쑤*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증오심과 적개심을 드 러내는 표현들을 사용한다.

지주 아들놈, 미국놈, 일제놈, 일제순사놈, 미제승 이놈, 원쑤놈, 남조선괴뢰놈,

왜놈, 지주놈, 전두환괴뢰도당, 황지주놈, 지주녀편네, 털보놈, 악착한놈, 녀편네, 승

이, 백정놈,

거지같은 자식, 이년, 저년, 죽일년,

'

계급적원쑤'들에게는 
'

놈'이라는 접띠사가 대부분 붙는데 
'

놈'이 얼마나 많이 쏘 이고

있는가는 
r
조 선말대사전.의 전체 어휘 밴도수 조사에서 

'

놈*이 L653회로 빈도수 순위

238. 길일성을 대명사화 할 때는 반드시 
'

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한두번만 그이를 만나뵈옵지 않았건만 뵈읍게 될 때마다 홍분이 앞서는것을 어쩔수 없는 그었다."(「의리, p, 190}

대신 3인칭 존대를 나타내는 
' 

당신'이라는 표현은 옛날에 사용했던 표현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29. 밑줄은 펄자,

240, 김일성과 4정일에 대해서는 극존챵의 말을 사용하는데 인민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

제料 높이 . 귀러러모시는 맬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보인A
"

아버지윈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을 우러러모시는 맣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는 또한 끝없는 존겅의 마음을 담이- << 친
히, 몸쇠 손수, 삼가, 교시, 말骨, 만수무강, 게시다, 올리다, 모시다> >와 같은 높임말을 써야 합니%
L3 위대한 수령 김일성윈수님의 뇨코 원합니다"
241, 김일성과 접정일에 대한 호칭 · 지칭 때문에 많은 어휘의 의미가 변질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
이다. 

'

수령'도 마찬가지다. 
'수령'E 
김일성에게만 한정될 뿐만 아니라 

'

%娛 樹勤, 
'·)%令, 壽帥'과 같이 

'

首領과 같은 음을 가진 동
음이의어의 사용도 못하게 하고 있다. 

'

怨野를 
'

원쑤'라고 표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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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44위에 을라 있디·논 깃오로 암 수 있다. 
'

원7'는 304회로 478위에 올라 있다.242)

:-l.2.2.4. 문화어 g-l/)에서는 사平'리를 쓰지 만'도록 하고 었지만 북한 tR-인의 호칭 .

지칭이 싱-당 부분 5-/-111이로 되이 있는 짓 같다. 이런 빵인직 요소를 보이는 호칭 . 지

칭은 디-음파 같은 깃들이다·343}

가시어미니(1모), 가시아1[1지(장인), 심-춘이머니(고JIL 듕), 심-춘아비지CJ모부 등), 가시

학아버지(처'할아비지), 가시'骨미니()-]할미니), 외삼촌이미니(이모 둥), 이.가얼·(시조1 가지 업‥

/ 딸), 아저씨(형부), 사7어머 ](인·사툰), 시.둔이·버님(미{시·둔), 이.세끼(지,식合 닐-추이

부르는 말), 아이이미니('성숙한 처너. 시집을 가 긴' 여자 <<안해V>풀 남에게 이骨떼')

LL 러나 이 표헌들은 <;r림국익인구원(1995)의 
r 님'익한 친족 호칭 · 지칭이 삐교 분석.

에 의한 깃둘로서 이 분석이 낱한에서 삳고 있는 북한 고'昏 사람들을 주로 네상으로

한 것눌이기 때문에 싣제로 잖은 부분이 규141이로시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인曾 수 餓

있다. 다만 이들이 모두 
「조신만네사진.에 힌제 사십-시고 있는 3산들로서 수록되이 있

다는 집으로 미루이 보아 이들이 규빔어라고 기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244)

3.3. 소리마루

소 리마루란 말 소리의 뉴이, 깊이, 세기, 억양, @기, 속도, 을동성과 간온 소 리의 友

骨合 만한다. 북한에시는24M 우리 민-이 
*

반음이 류骨하어 의양의 2소들의 민족지특싱

이 %E렷하고 듣기예 좋으미 발음의 요소와 딘-위가 풍부히 발전되이있다는 깃은 7수한

밀'소리의 뽄질적특성'인昏만 아니라246) -(리 1身의 신名·은 
' 

曹음의 2소들이 骨부하고

말소리7조가 인민데중의 민족직김-징에 맛·고 힌대직요5L에 및게 발전되였다는것을 의

미한다. 이리한 우수한 필'의 받음T錦各 1겐족이의 기농을 퀄씬 佳이는네 <L게 작용한다'

·12. 「조1'>n身데사진,의 '

{-1쑤'에 한 풀이에서도 7제시싱이 
'

. 1쑤'에 새 일미나 41개심피. 중오%鴻 고잉하고 있는지 안 C
" 

윈午 해骨 끼처미 괴맺힌 VI'힌·이 시A!-치 용서計수· 없는자 IL는 헤營 끼치이 y.1한이 맷히게 히는 시%힌상"

243. ( ) 안의 표힌은 남한의 싱내 표힌.

2411. 님·헌·과 던리 
'

광각, 치니'기 니이이린 
'사내아시, 
너자아이'의 무으로 이91이이曾에게도 자71스{'1게 $이고 았는네 이깃미 1沙인

적 요소인지는 희인하지 旻健다.
"

< 츙리은 여섯실이라·지",(「조{'1말 사진, 
'hI"의 
얘14·>

" 

디싯산에 닌 -t·리애가"[t시리, 11213)
'

2·'(따'리1:- 표91도 상당신 %신-력을 기·tI %i두이<E $ 이는네 이%0/- l 1직 」fl&인지는 펴민하지 -%雙다.

'

2·1미. co 료료키기. 작p. 니11 시.%+p>· 
- 징11.i'게 이1( ILf (2) (디른 VI이잎01]시1/1 %이이) 르 작은 시몰>j但. 키31게 이

%는 曾"

o
'

IJ 미'기 Ii·'/어로 쓰 ] 표힌·旨: J·1·Il-기상'메, 32미·d꼬%l, 꼬마게회, CM며·둘찌r레 꼬미骨양, ·1마1:

보미·삐탄틸윈숭이, 보미11117, A't미5<메빌레, 꼬마전사, 2교미J[.l/M·Ill, 꼬tI%반파, 꼬u1셀-피% 꼬미· M·피%나비,

꾜미-H-러데원(「A선%I대사6,)
2‥c, AEBI서 소리삐구-野 징조히1<:· 깃은 서合1브1!l-의 치번심-S ) l 시키기 끼한, ·A W· 시.완% 1 y)%가 A
-하/t( 
있는 횔7 A(인디·. 이것p. 극e적인 서운1브에 대 

' 

[ I PM직인 시각에시 먼7핀다,
'240, "

- V-리 만p. -fl.칭기.미 뇨'i%닛응파 긷고·着음이 있LIt 리웽도 Cf으며 폼·기 도 메.i- 아름답it니디·, <.Z-V
1관음이 매.Y· ·닝IL'%1니다, ·그령.기때·V에 . . 리 %身꽈 V·[로.씨는 W시일의 이ttl 니·리· 널'의 닌%·이든지 거의 미- . 대로
디-."(「%l일성저작신%],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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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한다. 그래서 
' 

발음법을 더욱 완성하여 민족어 말소리의 우수셩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며 그 리용 규칙과 규정을 정멀화하는것은 말소리의 주체적발전을 위하여, 바른

말을 쓰는 기풍의 확립을 위하여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적언어규범

화를 위하여서는 말소리분야에서 발음법을 더욱더 완성해나가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주체사장에 입각한 언어리론.:164-165)고 설명한다.

그러나 리상벽(1975)의 설명을 보면 이런 소리마루는 우리 말의 아름다운 특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

혁명적지향과 전투적생찰감정'을 드높이기 위해 강조되고 있으며, 전에

었던 소리마루 헌상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새로이 
'

창조'되였다는 젓을 잘 曾 수 있다,

이것은 세기마루, 높이마루. 길이마루, 억양 등 소리마루의 모든 영역에 걸처 마찬가지

다.247)

세기마루는 매 단어의 첫머리에 힘을 줌으로써 말소리흐름의 절도와 률동미를 보장하

여주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백을 나타내고있다. 말하는 사람의 패기가 있을 때는

세기마루가 더 뚜렷해지고 의욕이 없는 박은 세기마루가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 조선말 소리마루의 힘있는 수단으로 보충되고 있는 세기마루는 우리나라 로동계급

의 혁명적지향과 전투적생활감정을 반영한것으로서 소리마루현상의 특징을 이루고있

다,(pp, 認-89)

오늘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이룩된 문화어소리마루는 높이마루와 길이마루의 한계가

뚜렷하고 박력있는것으로 발전했다.-‥<중략>…

이처럼 문화어소리마루는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적인민들의 전투적생활감정에

맞게 세련되였으며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이 높이 발양된 주체가 선 소리마루로 더욱 다

듬어졌다.(1), 90)

이리하여 조선말에서는 세기마루가 급격히 발전하고있다,…<중략>…

세기마루는 단어의 의미를 명백히 나타내려는 적극성과 높은 사상감정이 작용하는데로

부터 생긴것이다.(p, 100)

조선말말소리흐름은 혁명하는 시대의 인민들의 생활갑정을 반영한 씩씩하고 락毛적인

특성으로 일관되여있다.…<중략>…소리빛갇도 바로 그것이 로동계급의 소박성과 진실성

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말소리흐름전반을 로동계급의 구미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으

며 속도의 조절에서도 문화성이 철저히 보장되고있다,(p. 109)

문화어억양은 조선말발음의 모든 좋은 특성들을 살리고 더욱 발전시킨 아름다운 억만

이머 천리마의 기세로 계속 혁신, 계속 毛진하는 로동계급의 사상감정과 혁명적지향에 맞

게 다듬헉진 세련된 억양이다,(p. 111)

3.3rnl. 높이마루. 길이마루, 세기마루

3.3.1.1. 리상벽(1975: 91-94)의 높이마루 규칙을 보면 높이마루는 보통 晋음절에서

247. 북한의 화법 교육에서 소리마루가 강조된 것은 대개 1975년 이%라고 짐작된다. 1973년 출판된 
「

국어교수법,에는 소리마루란

멍弔조차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196년 「주체,에서는 이것이 아주 강조되어 있괵 1975년 출판된 
「조선말화술,에서도 소리마루가

아주 강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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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째 음절의 위치에 오는 것을 알 f 있디·.246)

T T 關 龜

조국 나라 닝'윈 혁닝
d T T T

헉%진화 조<·r에 니·라잃 깁씨·람
欄 료 T T

제2%R신· 칫열베 봄)1리 친지·*l

헤비.6.기 V구·;] 1슴로치 딱다구리

아미<)가 밥/과 3V.라]1국 게구3%
를 纖 T T

조국통일 데안체게 빙'W순서 밥싱-머리
d 驗 T T

친리마운昏 획·대재/g산 暴온기종대 부리드1리다

높이마루는 이힐을 끔맺기 바로 진에 었는 음절을 뇨며 소리네는 것이 일반적인 g

칙이다. 에暑 늘이, 
'

VI-그룻' 동이 그 자체로는 
'

그
'

와 같이 둘째 움절에 높이마루가 주

어지지만 뒤011 
*

파' 동이 -1솝으민 끝에시 두뺀4rn 음절인 
'

릇*에 높이마루가 주어진다.
「조선曾 대사진.에 나타나 있는 이들의 높이마루는 다음과 같다.

빕'21旻 回囚%

아씨지 回비그

도라지 回囚띠

개구리 띠2%

이것F 일빈·4인 힌상이지 모吾 껴우에 그대로 적용되는 깃은 아니다.

깃들이다 1互12[AlFU

니.무그旻 因1괴[Ill%]

놀다 田回

3.3.l.2. 
' 

세기미-루는 매 단어의 橫읍절에 오는것이 건형직현상'(리싱e이1975: 韶9)으

31 
'

세기마루는 높이마%루 길이마루와 관게 일이 쳇마디에 힘을 주어 독자직인 기농을

수행한다'(리상-니19'm: 100).

( a T A 醫 霧 欄 T T

히있의 주인답게 모든 일올 이악히·게 l·지고 알晋히-게 히-어 0개넌게희의

교든 쇼지-s.- 6.@d 3>)·趾71EM . q-7-]{w히.지.

a

'쳐8. 
<·(이마J( r로나1발 LIl시진,애 ·푼이1반f %9로 )2님'랑의 표세이에 표기되이 있는 깃-8- 몰 수 있다. 디읍1 이외. 괸 l
이시진,의 일리7기(p 3)디-.

" 

높닛이는 各7]말뒤에 수자 l, 2, :i으旦 권:·시하있다.
이 수지는 CE성능<]y-do!-석기(2(B3)M 측젼한 깃 -旨 핑)한 깃F고서 1은 M'은소리, 2는 )1昏1

의비한다.

김개/끼·l [츠1크 메]
미늘IV [3][1]h) PM]
세]교게지디- [크15므01 [y(자)"



29f

3.3.1.3. 길이마루는 
'

고 정된 길이마루'와 
' 

형상적길이마루'의 두 가지로 나뉜다. 일정

한 단어의 일혀한 소리마디에만 나타나는 일반적인 길이마루는 고정된 길이마루라고

하고, 길이마루가 고정된 것을 무시하고 임의의 소 리마디에 길이마루를 만드는 것은

형싱-적 길이마루라고 한다. 형상적 길이마룬는 
'

주로 모양, 행동, 정도를 정밀하게 묘

사하는 수단으로 쓰 이며 대로는 사싱-. 갑정의 정도를 보여주는 어조에도 복무한다.'(리

상벽1975: 94).

정리해 보면 세기마루는 모든 경우 어절의 첫마디에 오고 , 높이마루는 대체로 어절

의 끝에서 두번째 음절에 오고 , 길이마루는 고 정되어 었기는 하지만 형싱-적 길이마루

가 있어서 임의의 강조하고자 하는 위치에 온다. 이러한 세 가지의 소리마루는 결국

오늘날 북한 말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특이한 율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율조는 
'

소

식'을 
'

쏘식'으로, 
'수고하십니다'를 '

쑤고하십니다'로 들리게 하고 있다.

3.3.l.4. 또 소 리마루는 단순히 어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도 작용하는데
'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발전하고 있는 문장소리마루의 표현방석'을 리상벽(1975:

103-108)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로 종합하고 있다.

a

첫째 방식은 문장소리마루가 있는 부분을 다른 단어에 비하여 소리를 높여 말하는 것

이다.

둘째 방식은 문장소리마루가 있는 부분을 다른 부분에 비하여 소리를 낮추어 말하는

것이다,

셋째 방석은 문장소리마루가 있는 부분을 다른 단어에 비하여 세게 발음하는 방식이다.

넷째 방식은 문장소리마루앞에서 긴끊기를 두는 방식이다.

다섯째 방식은 문장소리마루의 말마디들을 다른것에 비하여 급격히 속도를 늦추는 방

식이다.

이러한 소리마루는 선전 선동을 위한 화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따라

서 북한 맣에서는 이러한 소리마루를 강조할 수밖에 餓었을 것이다. 다음은 긴 문장의

소리마루 표현 방식의 한 예이다(리상벽 19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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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억양, 晋기, 속도, 율동성

3.3.2,l, 소리1·l-Y는 VI-순히 k이, 긷이, 세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양, 晋기, 속도,

율동성도 모 두 소리미-루에 포骨되이 장조되고 있다. 이런 깃들이 모 두 모이 북한 민-의

소 리 各조를 이7고 있는데 특히 이 가운데 憤 가지 익양은 우리가 귀순한 사림-吾의

발에시 L 끼게 되는 -吟이한 북한 밀'의 흐름을 힝성하고 있다.

예暑 ·들여, 
'

- 會니 대'외. 간은 겅우 
'

공손히 데1曾 때 <<니>>가 약진· V드라지11{서

흐 롭리양이 포물선올 그 리게'(리상비1975: 認2)되이 특이한 各조로 들리게 한다.

[공손히 대답하는억管1

특히 
'

분화어익양에시는 << 했어a>>, <<몰라·요>y>, << 가자요>y>, <<오시리.요>>

등에서도 <<IL>>의 健'소4마디가 다른 소 리미·디뵤다 놓은소리로 音읖'(리삼비1975:

123-124)된다.

M

g

d
- 에 -

[공손한대답의 %얌]

1갑탄을네타내논 징서직 억管1

세기1J]-Y가 칫음진에 주이지고 높이마) 가 
'

- 이요', 
'

- 니다'의 겅우 끝에서 ) /%11째 읍

전인 
'

이', 
' 

니'에 주이지 이런 율동싱이 셍기hI고 이런 울동싱은 
'

북한3'且 듣리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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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a

3.3.2.2, 끙기에 관한 내용도 중요시 되어 다음과 같은 네 갈래의 끊기를 설정하고

있다(리상벽1975: 124). 
-

03 건 끊기(///)

借 보통끊기(//)

卽 짧은끊기(/)

(되 순간끊기

끊기는 낭독과 같은 경우에 특히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규범화를

형성하고 있다. 다음은 끊기의 예이다. .

아// 그 어떤 폭풍속에 선다해도// 나의 심장은/ 영원히/ 위대한 수령넘의 숨결로/ 고 동

치리라/// <리상벽1975:127)

3.3.2.3. 말의 속도는 내용에 따라 노 동자. 농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기준 속

도를 정해 놓고 있는데 기준 속도는 다음과 같다(리상벽1975: 132).

[ 종류 ] 단 간 l 骨 l 말하 l

t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감정으로 일관된 말은 all-르지 않

고 정중하게 발음한다'(리싱책1975: 136)고 규정하여 놓고 있다.

이런 사실은 다음과 같은 규정과 관唱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인용할 때 최대의 정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 시원문 앞뒤에 공간을 둠으로써 교 시와 자기 말을 뚜렷하게 구별하여야 한다.(리상벽

197그: 242 
.

결국 김일성의 말은 앞과 뒤에 상당한 꿈기를 한 뒤에 느린 속도로 정중하게 발음하

도록 로1어 있1

3.3,2A. 말소리 흐름의 을동성이 관해서는 
' 

우리 말 억양이 듣기에 매우 아름답고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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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이뵤이는 요인의 하나는 말소리에 骨동성이 있는것과도 鶴'이 판린되이있디-(리상

니1975: 1:37)'고 보고 있는데, 이련 율동성은 %소리의 이, 세기가 내조되고 y-r힝을

이루뻔서 만는다고 11넝하고 있다.

분화이 소 리미-루의 기뵨직인 융동으로 다음과 간이 선%g하고 있다.

문화어소리미.y 도 기-fE적인 률-i 은 있다. 즉 두게의 소리미.디에는 칫소리미.디에 호1이

생기고 세게의 1리마디에서는 둘쩨소리1'Il-니, 내개의 소리111-디에서는 칫째의. J)쩨소리마

디에 
'힘이 
셍기 VI다. (리상이1975:137)

苟국 세기마루가 어절의 첫띠-디에, V이마루가 이절의 잘에서 두巷패 따디에 주이진

다는 점과 판린이 됩 수 있는 부분이다. 이짓은 다음과 갈은 에에서도 착인된다.

집에는 부모도 아이도 있디·.

조국통일, 해바라기 도무메기

11
I y

l/
J

11
t J

11
7 J

친리마기수, 친리rt)-작업반
R

f
//

J l
l/
/

공산주의적품성 <리싱·1희1977 l%)

3A. 감정의 형싱-화

3.4.Irn 감정의 사회게급적 성격

3.4.1.1. 북한에서는 권·정도 
'

사회게합적성직'을 띠는 젓으로 규정한다.

디.시말하면 김·은 사骨'卷상에 대헤서도 사람들의 시.싱·관집, 태도, 지향성이 다르1곈 그깃

에 의하여 이·기되는 정서리성긱도 달라진다. 하기에 깁·정은 시.최게骨직성지을 띤다.

사람들의 김·징은 인간의 지·주성이 칭저히 보장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최에시 비로

소 전띤 으로 조1·진히.게 )敍-진한다.

7늘 7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람들의 %1정은 위데한 수령 ]에 대한 끝일는 존

겅과 昏모의 감징, 그.이를 33으로 모시고 시.는 무한 
'f 
영에깁·과 헹복감, 

'이띵직-V지에,

7]단7의김·졍, 혁 민사입에 힌·가하고있는 <L지김-과 자부심, 게if적진7돌애 대-tf 증오7J·과

길-은 헉1-M리이미 공산주의직으로 일관시이있다.(리싱·니 1975:R·l)

북한의 회.입의 방향이 Al-II]화에 의한 인간 개조9) 접을 초1-안할 때 위의 인용문 가운

데 미-지막 표힌 
'

인판되이있니-'는 
'

인판되이있이야반 한다'로 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띠·리-서 북한 최끄) 교A-에서 
' 

희16적이며 공산주의 으로 인괸·되이있디-'는 목표를 이루

기 위'레 김·징이 강조될 i키-에 일다. 선전 신동을 위헤시는 논리 으로 신득하는 짓보

니- 싱·대의 A징各 자극하는 짓이 칭씬 더 효과직이기 때문이다(y.진 - 최싱-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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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碧92:127-135).

대중 화범의 경우에는 이것이 투별히 강조되어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卷저하게 요구된다m249)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자신의 사상심리적내용을 반영하는 방송원, 강사들이 당성, 로동

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화술창조의 첫째과업으로 된다,<리상벽2975]

153)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서는 
*

소리빛갈'을 매우 중요시한다. 소리빛갈은 
'

심리세계, A

관적현실의 본질을 생동하게 표현하는데서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리상벽

1975:185)로서 맣하는 이의 사상을 드 러내는 목소리의 표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

로동

계급의 귀맛'에 맞아야 한다.

이것은 주체사상에서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집단을 위한 감정이 우선시된다는 것을

말한다. 사싱-적인 당위성이 개인적인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로를 통제한다는 것이<

개인 감정이야 어쩌되었든 김일성 부자의 은해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에 대하여 언제나 행복감을 느 적야 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완성을 위한 과업o]l 대하여

만족감을 느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표현할 때는 항시 기昏애 차고 만족한

얼굴 표정과 음색을 드 러내야만 한다.

공산주의자는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럭을 다 바쳐 투쟁하며 이 투쟁에서 가장

큰 기쁨과 긍지를 느 끼는것입니다. 그等기때문에 혁명이 간고하지만 혁명가들은 언제나

명랑하고 쾌활하며 정열로 차있습니다. (깁일성의 교시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p. 211)
.

기분은 외적작용이나 환경의 영향애 전적으로 의존되지 輪는다. 매개인의 사상의식과

지향성은 기분의 발생변화에 項毛적작용을 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 우울과 비콴을 
'

모르고 언제나 락천적이고 명랑하였던것처럼 우리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배우며 자연과 사회룰 개조하기 위한 실천활동과정에서 언제나 건

전하며 전투적이며 명랑한 기분을 가진다,(리상벽1975: 149)

이처럼 북한의 감정 표현, 북한 화법의 표현대로 
'감정형상화'가 

철저혀 선전과 선동

을 위한 사싱- 무장의 수단이라는 축면에서 강조되고 앴기 때문에 감정의 최고점은 언

제나 김일성에 대한 것이며 다음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것인 반면 개인적이고 이기

주의적인 감정은 가장 저급한 감정이다.

우리의 감정에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것은 우리에게 가장 고 귀한 정치적생명을 안

거주신 어버이수령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 끝없는 홈오의 감정이다.(리상벽1975:

242-3)

247 이唱 측면에서 서울말은 
'

인민들의 혁멍적 미%l-'에 맞지 않는 말로 -]7-전한다,
"

<< 서울>>방송에 나오는 녀자들의 코rw맹이소리, 간드러지게 아양떠는 소리, %1-들의 뺄레웰레하는 소리들은 모두

가공된 소리빛갈이며 그것은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미감이 맞지 않는다."(리상벅197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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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최외. 인민, 집1난과 희밍똥지의 리이울 위'하이 체%]하는 걱징은 도딕찬1긱징으로시 긍

졍리이고 가치있는 걱정이다,

그 러나 개인리7;7의리인 셩걱各 띠는 걱정은 가장 저릴한 걱졍이다,(리상1의h75: l/19)

그 리고 4:]일싱 
'

우1수'에 데한 김-정이 d단 으로 W고普 깃이라민 7체의 
'

원쑤'에

대한 김R징은 극단지으로 중오심, 적개심에 차 었이야 한다.

:-iw42w 김-정 형싱-의 
-if빔화

3.42.l. 북한의 언이 생팔 y-Til화는 인이직 차원에 미물지 않는다. 이런 규님화는 김-

징의 형싱-화 차윈에도 21데로 적-1된다. 리싱-버(1975: 162-169)에서는 이런 i)fIll 인

감징 형싱-화의 1진AL骨 랑 보이 준다.匹0) 이 부분에서는 
'

감징의 힝상기교'라는 제목 민

에 
'

1) 도 이칠감정의 힝상기교, 2) 미씨감毛의 빙싱'기교, 3) 지직감정의 힝상기교, 4)

후각, 미각. 촉각직 김-정의 형상기교, 6) 정서적표헌들에 데한 형싱-기교'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이들 데당 분야를 다시 멋 가지로 7분한 뒤 각각에 q]하이 구체적인

감정 힝상화 기교4를 rft/ 적으로

� 

실멍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 화1錢의 이혜에 중요한

빚 가지를 추리 정리-해 뵤민 다음과 같다.

o 위대한 수링 김일셩동지애 한 우리 R.l1긴들의 존징과 횹모의 김·징

이러한 경우-趾 화술로 힝상할 떼에는 Z/.은소리1닐잗을 기본으旦 한다, 집중%현딘·위

에서는 C-] 깊은소리블· 1-]]띠 미리울림으로 띄울수 있다. 이떼 우울한 반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헤야 한다. 약간 미소를 답고 숭엄한 표정으로 하면 管소리도 計아진다.(리상빅d7 :

162-163)

T필'의 속도는 느 린펀이니· 사랑송과 芬돈되지 N' i록 삐·르고느7)울 조절해야 한데.

맺음토에 약간의 어운을 둔다.

높닛·이가 미l:Il하니. 그-내신 깊은 소리빛갈이 높이마루늘 데신하는짓을 볼수 있디.,

긴 - 장에서는 드 문드문 맘은소리꾀- 조화-趾 이루w 하t짓이 辱디·.

억양에서는 느낌식월말투, 느낌리읽기투가 진헝이다.

o - 리의 사회7의제도에 대한 먼·족과 g·지

이린 깅우에는 맑·은소리가 기y으로 되1쓰서 W줄부$에서외. 긴·-E 집중표헌단-위 서

는 4은소리로 바꾸이 강조%l·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족파 i·지름 니.타넬 때의 -%r소리빛킬·

을 V·i-은소리이i 깊j),<리1닐4合 약긴 -趾·趾 1깁'올 /다,

7체에 따리. · 낄시H]말투, 입1간시 ]기平로 
'할'수 
있다.

<l>족의 tI>소1L 기·득친· 표정을 지으-VI시 1셜-하먼 갑졍표%')도, 이울리게 된다,

진반키으로 격%기· y으니- 웨치는것과 <%.-l - 되지 일도록 해이: 한디·. C'-t 러지.먼 심장-E )요

끼/%t 소 는 익제'<'l·다 하는 기분상대를 -H-지하는것이 좋다.

o 기]p파 자·렁'으로 가득찬 징

'

250. 이기서는 
' 

촤2에시의 /l·징표 ]끈m- 꼭소리의 다임[$'1 Ivv·과 IPl%-잉리(I/鴻](l, 익떤, 속도, VA브 吾2·
니{:· J·i71'd 면1/%1상이다'라Jt 김-징 If.힌·3· 목소리 %g{j·괴· 만) 잉려에 관한 것으% 설1's하/J 있지t/! /

의 [11프1까지-M· Al%'한 考범위41· 임익 건 - /체·21으>- <IPl비히이 제시'하·Ct(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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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례운에서는 맑고 힝있는 목소리빛갈을 배치한다, 밑줄 부분에서는 더 높고

힘이 있어야 한다. 깊은소리나 굵온소리 같은 것은 이 감정에 어울리지 當는다.

발음상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와 비슷하다. 눈은 미소를 떠고 입은 옆으로 퍼지는

경향이다. 입술모양이 앞으로 나오거나 평평하면 기쁨과 자랑의 감정이 담긴 발음을 할수

없다.

자랑하는 대목은 격조를 높이고 문장에 따라서는 속도를 내억 줄기차게 내리엮을수도

있다.
a

o 사랑의 감정

발음은 또렷하게 모나지 않고 부드럽다. 눈도 y고 입술도 읏는 상태이므로 둥근모

음발음이 모호하나 허용될수 있다,

o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적개심, 증오의 감졍

이런 내용을 형상할 때에는 적개심과 증오의 목소리는 맑고 탄력있는 소리별갈이다.

어둡고 우울한 빛갈은 섞이지 않는다. .

밑줄부분은 입술과 목을 긴장시키는것으로 증오갑을 더 크 게 한다.

모든 발음에 힘을 주머 증오를 나타낼 때는 입을 크 게 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가

는 모양으로 씹듯이 발음한다.

말소리의 높낮이는 비교적 굴곡이 심하고 일반적으로 기준음정이 높다.

한마디한마디 조리있게 힘을 주어 따지는 식의 맏투로 하는것이 전형이며 때에 따라

속도를 내여 줄기차게 엮을수도 있다.

o 아름다움에 대한 갑정 
'

얼굴에 알렬듯말듯한 웃음빛을 띠고 눈을 반쯤 감고 명상에 장겨 아름다움에 도취

하는 때의 형상

감정은 사상을 바탕으로 표현된다고 규정하고 감정의 형상화를 이처럼 규범화하여

놓았기 때문o]] 예를 들어 김일성에 대해 말하면서 
'

약간 미소를 담고 숭엄한 표정으로'

말하지 않거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말하면서 
'

만족의 미소로 가득찬 표정'을 지으며

말하지 않으면 사상 자체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런 며1에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짜증

나고 피곤할지라도 감정의 태도를 바꾸어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갑정 형상화의 극치는 
'

감격에 목메여 울음을 뗘뜨릴수 있으며 흐느낄수도 있

다'는 낍일성의 사랑에 관한 부분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은 북한의 어린이들이 김일성

을 찬양하면서 울먹이던 장면을 설명해 줄 수 앴을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어버이사랑올 이야기할 때 감격에 목메여 울음을 터뜨릴수 있

으며 흐느낄수도 있다, 이때의 눈, 코 , 입은 적극적인 표정으로 변한다. 이 표정은 수백마

디 말보다도 더 큰 격정을 자아내여 대중을 울리게 된다,(리상벽1975: 247)

「

종달새.에는 밤을 새워 남모르게 노 동을 한 뒤에 길일성의 모 습이 담긴 대형 건조

물 앞에서 
'

수령님 수렁님 모시고 싶어'吟는 음앞을 배경으로 주인공이 감격의 눈물올

홀리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 수령님에게 감격의 눈물을 흘릴만한 어

떤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김얼성에 관한 규뱀적인 감정 형상화가 상황적인 맥락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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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싱-푸)· 없이도 이부이진다는 깃을 보 이 주는 예이다.

a.4.2.2. 이더한 규1+l 김'정 힝싱-화는 
' 

인민들의 시·상감 읍 심도있게 구힌할 짓을

요< I
L 반고있는' 데중 매체나 네중 연일의 싱-w에서 더욱 강조된다. lg-송 화술 서 

'

힝싱·

기교는 기방과 會-Z(, 만족과 찰만 동의 게선을 나누는데 그치는젓이 아니라 사상깁-정

의 중요한 부뵨을 맏은 소리빚긷의 지극히인 작용에 데하이 주의를 돌리는 있다.(리

싱·삑IS75: 1能)'고 강조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감정 형상화에 별한 주의暑 기을이도

록 깅-조한다.

내중잎'에 출언'랑 떼에는 윈고-趾 보는 <의, 내용各 형싱·하는 주의, 骨가짐 데한 주으>,

군중을 미.읍<으로 31는 7의 骨 3-Zl게의 7의로 1111분된다. 이느 하니.도 소畓히 할수 飯

는 주의이다, 그 리므로 이디에 밀'E 주의를 돌려야 하臧는가 하는것은 리骨1差 특샹 따

라 디.르지만 일반적으로 내-2-'죙상에 집중하는 주의가 닐'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디·, <1짓을

표로 구분하먼 디.各과 긴'다.

(리상벽1375: 158)

위의 X에서 
*

晋씨보는 주의, 암송 및 기억하는 주의'를 제외한 
'

네용형싱-의 주의, 데
-샹-파 교{1하는 주의, 표정, 댕동에 대한 주의'는 {1정 형)g-에 판한 주의이기 때문애

60%에서 90%에 이르는 
'

주의'가 자]-정 힝상에 베딩·되이 있음을 우( 수 있다.

3.4.:-i. 감정 형싱-의 이중적 양상

북한에서의 주1-정 표헌, 특히 텔z)1비전이나 라디오 동 내중 매체를 통한 화1침이나 영

촤니. 내줌 인설의 김·정 표힌은 자인스러2· 개원 내적 길·정의 표$1이 이.니리- 미-띵·히 표

等1헤야 管 i-111직인 l'정 표힌의 싣언이다m 우리가 방+- 매체를 통하이 집하게 되는
고r한 이린이, 이·니·운서 등의 웃는 旻 따2 旻한 기고(한 얼굴 표징, 상할예 및지 않게

김-정에 북VI'친 듯한 -W색과 의앙, 이린이돛이 표]인성에 관해 이이·기하거니· 통인에 관

311 이야기하唱서 버이던 장1딘들은 이런 차원에시 이헤헤야만 한다.
고L 리나 감징 표현음 7fl/1촤 하었디-고 하이 인간의 모든 김-정 IE힌을 통제한 수돈 엾

다. 4·l-한 사회에도 Al-II]파된 김-정 표힌 외에 자언<러운 게인 네직 김·정 표힌도 있니·.

또 구1'정의 if121-X은 세대에 따라서도 싱-管한 차이-趾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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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귿의 영상 자료에서 보이는 감정 표힌은 이런 사살을 입증해 준다. 일반 성인 남

자 대부분과 일반 성인 여자 상당 부분의 입말 가운데 김일성이나 사회주의와 관련되

지 않는 일상적인 대화의 감정 표현은 실제로 남한의 감정 표省과 특별히 다르지 替

다. 이들의 음색, 억양, 태도, 표정이 
'

북한식(-주체사상식)'으로 변하는 것은 이듈이 김

일성 부자나 사회주의 체제에 관하여 대중적으로 이야기할 때이다. 또 그 러한 
'

내용열

지라도 개인적인 대화의 상황일 경우에는 
' 

북한식' 감정 표현이 거의 드러나지 僧으며,

대중적인 말일지라도 대상들이 아주 절친한 동Id] 사람들일 경우에는 
'

북한식'의 선젼

선동조의 말투가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

밀패식管곡기'를 개발한 確은이가 이것을 동녜 사랍들 앞에서 셜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경우 전혀 
'

북한식' 감정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종달새.). 노 래

공연에 앞서 자신의 고 장을 떠나지 않戚다는 내용의 말을 수많은 청중 앞에서 하는 처

녀들의 말투도 일상적인 말투이고 감정 표현익지 특별히 선전 선동식의 
'

북한식' 말투

나 감정 표현이 아니다(「종달새.L251) 할아버지도 이]외 없이 김일성의 은해를 찬양하

기는 하지만 이 할아버지의 딸투나 표 은 일상적인 것과 변화를 보 이지 않는다(r금감

산으로 가자,).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일단 주체사상이 강조되는 대중적인 연설('북한

식'의 표헌에 의하면 
'

토론')의 장면일 경우애는 예외 없이 
'북한식' 

감정 표현이 강조

되어 드러난다(「생의 흔적.).

위에 든 애들은 모 두 최소한 20대 중반 이상의 성엔듈이다. 어린이들의 경우는 이와

아주 다르다. 어린이들은 이런 
'

북한식' 감정 표현이 거의 일상화되어 앴다. 특히 김일

셩. 통일, 
'

원수'에 관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겪우에는 이1외 없이 극단적인 
'

북한식'

표현이 드 러난1

이것은 이런 
'

북한식' 감정 형상화가 규범적인 제시와 교육에 의한 결과임을 보여 준

다. 성인 남너의 경우 이런 
'

북한식* 같협 형상화는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되고 알상적

인 대화의 상황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 주체사상적 화술, 특히 소

리마루와 같은 감정 형상화 교 육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것

이 거의 일상화 되어 있다는 점은 이것이 규뱀적 제시와 교 육에 의한 결과라는 것 이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

북한식* 감정 표현이 규범 제시와 교육에 의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 김일성 부자와

사회주의 체제라는 사상 교육을 목적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통일을 위한 동질

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앴다. 김일성 부자와 사회주의 체

제의 찬양과 계급적 
' 

원쑤'들에 대한 중오심과 적개심이라는 화껍 감毛 형상화의 목적

과 대상이 통일을 통해 餓어지기 때문이{ 그렇게 되면 화뱁에 앴어 
'

북한식' 감정 표

헌도 당연히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었을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태어

나면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 이것이 일상화되고 몸에 唱 어린아이들의 경우일 것이

다.252)

251. 그러나 이 경우 두 어자 주인공의 말투는 일상 생활이라는 상황에서도 기F적으로 
'

북한식'이다. 다만 대중 앞 언실이라고 해

서 말투가 특별히 바뀌지 앓는다는 것이다.

252. 이에 관헤서는 뒤에서 -7-체적으로 다룰 것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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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설득 전략

3rn5.l. 설득의 骨범성

악한에시는 설득 조1략도 데체로 T-14)화%l 旻하다. 설득 전략의 규71성은 데체로 디.

음 V 가지에 Ill-탕을 두고 있다.

칫째, 모든 설득의 기는 {J일성의 i(시(낭의 정책)에 비-탕合 둔다.

둘째, 모든 설득은 기본적으로 昔성, 안민싱, 게합성에 111-탕을 둔다.

모든 설득의 근거블 4]일싱의 효시에 둔다는 내용은 저작骨의 겅7 데부분의 지작눌

이 김인성의 교 시블 앞세-F고 이것을 바탕으로 네용을 전게헤 나가는 것에서 알 수 있

다. %J일싱의 교시는 /A든 영익에 巷쳐 있으인서 모든 사고, 가치, 믿읍은 뭍론 T-l-정

영역까지에도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또 당의 정퍼은 이떤 경우에도 지항할 수 없

4 불가항릭지안 짓이다m 따라서 
'

닝'의 밍릴 - 따르지 않을項인가·7'리·고 하민 이떤 경

7에도 저항하지 i-한다.

3그든 신득F 가성. 인민성, 게骨싱에 Ill-寺을 둔다. 昔성. 인민성, 게급성에 삐-탕을 昏

사회주의의 4한 체제에 데한 비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치'1제의 모든

내2에 대헤서는 항시 y정직 가치반이 존제해야 하고, 이론적으로는 일상 셍팔애시도

당성, 인삔성, 게급-성이 平卷한 사람들은 도 미직 모순이나 잘못이 씬혀 없다. 이것은

이 骨의 잉싱- 조사 자료의 네용 속에시 질' 드러난다. 영화나 드 라마의 갈둥은 언제나

싱-네에 내한 오해나 충성의 Tg-t칭에 있이 차이로 인해 빚이질 따름이다, 동장 인물 가

운네 악역을 맡아서 도 딕직으로나 사회주의 가치 판단적으로 나쁘 일을 하는 사0은 
.

아무도 飯고 따라시 이로 인한 갈동도 전히 없다. 당성, 인민성, 게합성은 결국 모든
*

인민'들에게 행복을 보 잠해 준다는 가치 판단을 전제로 모든 섣득이 행해진다.

3.5.2. 설득 전략의 이중적 양)g-

1체사성-이 진통직으로 내리오는 차의 양식을 한끼빈에 삐·꾸거나 인간 존의 자언

스 리운 발로를 모 두 통제한 수는 餓다. 사고 판딘·이 교11]지으로 제시되고 의사소통의

전략이 if빔적으旦 전형화되이 었다고 해시 - 배한의 3쯔든 의사소통 조1략이 이로1 길-II]에

따르는 깃은 아니다. 상'대방合 실득하기 기헤 K]원성 의 교 시를 인용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w인이나 안연에 의존히.는 겅7가 본 조사의 자료에도 보인다.

디·- 의 두 네화 싱-횅·이 그. 것合 보이 준다w

t 싱·편l>

이: 아이, /1 러니까 O O y지한테 임'리고 군에 실캔]· 갔q·7지.요

hI: 쉬는 날V 아<:1데 )릭·헤줄가

여: 이·, O O 동지야 -%특'-하고 A촌긴· 아니에요, C-l. 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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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차, 이런, 말끝마다 오촌, 오촌 그러네

<상황2>

남: 말싸움 그 만 하기요, 시간이 似소.

여: (애원)

남: 장동무, 이 동무들 빨리 정문 밖으로 내 보내기요.

여: (계속 애원)

남: 이 동무들 여기 잡아 두라요. 내 보위대에 전화하架소.

(여자들이 미리 연락해 놓은 연구사 등장)

남; 연구사 동무가 어떻게 아는 사이요

<연구사의 설명)

남: 그 렇소 노래 공연 참가자들이란 말이지2 그 게 정말이오 아니, 왜 그걸 인제야 맣

하오. 나도 노래를 사랑하오. 해 줍시다.

項번째 상할은 노래 공연에 나가떨어질지도 모르 니 공석적으로 리당에 허락을 받지

않고서 살짝 다니오겠다는 것인데 오촌지간이라는 연줄을 이용하려는 태도이다.

두번째 상황은 노 래 공언에 참가한 여자들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

밀폐식탈곡

기'의 부품 제작을 직장장(남)에게 부탁하는 장면으로 직장장이 보위대에 전화를 할

정도까지 안 된다고 하다가 
'

연구사 동무'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과, 노래 공연에 참가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만으로 부탁을 들역 주는 겪우다.

선전, 선동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이와 같은 장면이 방

영된다는 것은 어찌 보먼 이런 상황이 도 덕적 죄책같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일

반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은어를 살펴 보면 
'

력, 사바사바, 구멍수'와 같은 은어들이 들어 앴음

을 볼 수 있다. 남성우 · 정재영(1990: 199)에서는 이들 은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풀이

하고 있다.

스 구멍수

물품 구입 · 주택 배정 · 노 동 · 여행 등 일상 생활의 모든 분야가 순리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안면으로 통하는 경향이 팽배, 이를 
'

구멍수'라고 부르고 있음.

A 빽 · 사바사바

사바사바라는 외래어가 유행이 될 정도로 북한 사회는 합리성이 걸여되어 있으며, 구

멍수 · 빽 · 사바사바는 북한 주민 생활의 방편이 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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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 화뱀의 방향: 화뱁 교육

4.1. 주체사상과 화힝 교육

4.1.l. 주체사상에서 국어 교육各 Y 가지 측띤에서 중](성을 깃·는다. 하나논 lit육

자체에 데한 骨{L셩이다. 복한의 교육 이론가들은 교육 사업은 
*

인간 게조 사업'263)으

旦 시, 주채사상이 주체 인간 게조 이론을 제시하교 있으미, 인간 개조를 吾 
'

사%l·들을

자주성과 창조성 의석-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키-FE 사입'이리·고 61-정하고 있다
34)2而) L:L리고 이런 인간 게조는 시·싱- T[양을 통히·이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사싱- 34

양의 7요 네용은 주체사상 교양, 당정책 교양, 
'이립진통 

교 앙, 히삥 itt骨과 공신f의

교 양이라고 확징짓고 있다(김횅찬 1990:82).恕(i)

주체사싱·, 담징졔, 혁딩9동, 헉뻥 고t양과· 공산주의 교양이 교육의 네-S-이라t$ 이것

뜩 달성하기 위한 도 7로시 가장 중-fL하게 직'용하는 깃은 인어이다. 
' 

언이는 민지 사람

듈의 헉닝진세게관헝성파 시·상의식管진에 크게 작- - 하는것으로 하이 사람들을 닐은 사

싱-의 구속에서 헤방하미 세旦운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헉밍에 이바지(r주체사

싱·에 임각한 91어리론, p. 32)'하는 젓으로서 히lg과 투쟁의 도구이기 때문이디..

읽기, 쓰 기, 달하기 지식 기능의 헝성은 본짐에 있어서 깅애하는 수링 A일성원+닙의

위대한 끼닝斗싱·과 그의 구헌인 딩'정첵-8· 해싣 신진하머 O- 관칟에로 대중을 조 ]동무1히.

는 X 릭을 험성시키기 위한 교-2·교양파정이디-.

위고 쓰고 밀'하는 지식기 
'

- 이 없이는 수링님의 교시와 딩'징첵으로 무징'히·S 사업도, 그

를 헤실선진하는 시·리2L, 대중을 담징첵 판·철에로 1직동우1하는 사업도 셍라한수 飢다.

<「<·r어교午범, p. IC6)

q-읍으로 인이와 언이 
-%VI촤가 주제사성-에시 차지하는 위치의 중4L싱이다. 주체사

싱'이 오}이의 공통성을 바탕으로한 인종의 V}족주의지 셩직을 띠기 때문에 주체사상에

시 인이의 위치는 막중하다. 또 , 앞시 보았듯이 인이 셍管을 규11]화하는 것이 신진과

신동 및 사싱-싱의 고 취에 있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헝식은 내용을 if정省· i

있기 때문에 i[가11적인 언이 셍활은 吾 RY-121적인 사고로 이이지게 S다. 다시 만해 주

체시·싱'에 입吟한, S. 리고 주체시·싱-을 위한 언이 -u-111화는 주체사싱' 자체의 수-1을 조

징'하게 된다논 깃이다.

I 

m

匹3. 
' 

]%브)1중이 주제를 이룬니 헤도 < 6-은 헉% · 위z]이시4 i·비른 지]21가 씰요'하미 이런 지도는 7-d
j< 있으며 인민rI)종-息. 이 지-L지를 츙실'히 띠·旦미 :[].에게 J·e步혀이익· 친다. 그.리고 이弔게 충싱을 하게 히니 위히.이시{
를 히익야 히는데 이 t RI'개조괴징이 -;L'· - 8·M·의 힌 · %Il-S·이본이미 신친이디·'(깁'헝포R9-n']27).

254. 
' -),l-%j-의 교-A-'아은 · g/ 계의 - 1요%l 셕-지율 기·지고 있는데 첫찌]l5 J)·(< 인뎀리營 TV의. -b랙1.

회.되게 히뇨· )1이삐 v- {'> %d·조&)의 -
'

V산헉%M이 - !,l·VI교-3학의 청락키인 a· 이다.'(김'팀친·]닛)D:t)0)

A, ITO%,·! 10원 시최기아-원에시 
" 

사의추의·'12벅%·]· - 주·체시싱에 기초힌"이 -는 책으· 풀%Il-히卦는네

의 기-S V]리불 이-Y-{-:·네 지키이' 恒 디싯 기지 y[]히으旦 ]> A3)·에시 Id-의 . ;)-있시싱· 제게를 M·w험· 깃, 2) 추4
동게·;'f젠천-S· 세·르 깃, 4) 괴이- · S· - l ,L장합 W, 5) [%l<·B·꽈 셍산 V 동- 결아한 것名 晋고 있디{

' 

50. 귄링%)<Il)9[)9G)에 의'히민 . !·1·VI은 공신구의 - 1%t임0, %3신著. dd잉0, 1긴' 초의 ·bI-제 t내분에 4'EVjtl()
V>이 lORM 11원 ]/;3 8>l]힝·g. At[$l-'VI· ·PIl조로 된 :,1뗘. 개징-:- %11임되-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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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은 1960년대의 김일성의 두 차례에 걸친 교 시 이후 국어교육

을 강화하여 교수 요강을 새롭게 작성하고 우리말의 정리 방향에 따라 교 과서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조선어 파목 시간수를 늘이는 등 획기적인 조처를 취하였다(고영근편

1990:21).

4.1.2. 그러므로 국어 교육에서도 특히 언어 생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화법은 아주

막중한 위치를 자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어 교 과서 전체가 선전 선동을 위한 화

법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대. 구체적으로 인민학교와 고등중학

교 국어 교과 단원 가운데 화법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해설 단원을 보 이면 다음과

같다.257)258)

묻넘 말에 대답하기(인민1-2 제5과)

인사말하기<인민t-2 제20과)

말할 때는 몸가짐을 바로 가져야 한다(인민2 제8과)

차례대로 말하기(인민2 제20과)259)

존경을 나타낼 때에는 토 << 시 츨를 써야 한다(인민2 제23과)

높이 우러러모시는 말(인민3 제2과)

느 낌말하기(인민3 제11과)

토론글을 어떻게 쓸것인가<인민3 제14과)260)

문화어로 말하기(인민3 제21과)

입말의 특성(인민계 제24과)

조 리있게 말하기(인민4 제38과)

국어소조활동과 구연(고등중1 제17과)

말하기와 언어례절(고둥중2 제24과) .

문학작품에서의 대화(고등중3 제2과)

선전글과 선전활동(고등중3 제7과)

소1rn3rn 북한의 교육에서는 모범이 제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본다(김형찬

1990:113). 그 런데 여기서 모범은 강제적인 규범의 성격을 면다.

김일성에 의하면 청소년들을 교양하기 위해서는 교 원들이 자기의 실지 행동으로 그 들

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며 이렇게 모범을 뵤이려면 교 원들이 먼저 
"

고 상한 혁명가적 도덕

성을 가전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

1977년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겸일성은 교양사업이서 깨우쳐주는 방법을 사용하다가 안되면 모범을 보이라는 말을 하

고 있는데 첫번째의 모방과 두번째의 모방사이는 거리가 먼 젓으로 두번째의 모방은 강

257. 낭독에 간한 모든 해설도 궁극적으로 선전, 선동을 위한 화술을 위3]i 존재하는 것같다. 낭독에 판한 해설 管윈의 수도 아주 많
은데 이것은 다음 장에 제시되어 있다.
258. 

' 

인민'이란 인민학교 국어 교3서를, 
'고등중'이란 고등중학교 국어 교과서믈 가리키며, 

' 

인민1-)의 d-2는 1학년 2학기를 가리
킨다.

59. 어기서 
' 

차례'란 맣 순서 취하기의 차례가 아니라 말의 내용에 있어 차례를 말한다.
60. 이 단윈은 작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토론(선동)을 람 하기 위한 연설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다 고 있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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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이 있지 않은가 )%1각된디-, 특히 선셍누]이라는 사회직인 지위·趾 가진 사w-이 자기뵨을

띠.르라는 II<시블 거 1힌·다는 깃이 히-심1에게는 쉬Pc 월이 아니]'11 Alt 1이 디· 공신·딤·의 딩·

우1이라는 북한의 사정 118에서 ]It%·]의 본음 띠·르는 )요· 기부한다는 깃은 그리 쉬운 인이

아니다.(김헝꾸1-1990:s/l)

따라서 모14]의 근본 마탐이 되는 국이 교과시의 화141 양상은 27'L깃이 북한에서 지.언

스 %1게 발전한 화빔의 땅싱-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이국·하고자 하는 이싱·직인 촤111의 잉·

싱-이즈( 감제 y·Ii}으로시 통제릭을 깃'는 짓이다. 이VI 측인애시 북한의 화71 교육의 내

웅은 曾으로 북한이 나아가고자 하는 피섭의 이싱-적인 모 苟 재시이다. 그리고 이 모省

A 강한 통제릭을 가지기 때문애 이 모델을 통헤 북한 화기이 앞으로 이等게 전게필지

普 에축할 수 있디-.

4.2. 북한 화법 교육의 양상

4요1. 발음
버

4.2.l.1. 북한은 국어 교육에서 닝'독과 /인을 아주 중요하게 다룬다. 인민학교와 고

동중학교 모든 파징의 국이 교파시 41문은 넝-독의 데상으로 존제한다. 북한의 국이가
- 

독을 중시한다는 젓은 교과 단원 가운네 닝'독 권·한 헤싣 토(원이 밀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는 깃에서도 管 수 있다. 다음各 직짐직인 남8과 판린{l 헤실 Q-원돌이

다.2()1)

·<.f·은 
憎어 - ]이이· 

'各니·(인민]-·2 
제17511-)

동요, 동시의 음·기(인띤 제11과)

1기에시 習기(인삔3 제18파)
-15장끈에서의 높낮이(인민:·l 제:·]S파)

1(힌적인 晋기(21민4 제2z]-)
. 1기에서의 속%-t(인VI/l 제11파)

국어소조휜·동과 /인<고동중1 제17과)

산-St을 이멸게 읽0가(1%줌1 제28과)

시暑 잔 움지·t;B(고등2 2 세3과·)

읽기에서 깁'경징서실'리기(-긴-V중V 제 4 - >

신 추1·>-+괴- 신진일'>AL(고-Ri-:i 세 f피·)262)

임 기平치. 히p'[읽기(0tv중:l 제 13과)

이처 림 낭독이나 -5t연이 감조되는 것은 이것이 신전 신동에 아주 i파 이라고 생직'

히·기 떼문이다.263) 실제로 31둥중학교 1학년 제17파에서 5[연의 이린 의한을 신띵하고

w T

261. 번-l;0에 2의 이'해에 핀'한 헤신 던-%·IF. 
'

dp. 긷 새기임이야 %1디·'OFJ-VI 제a과)기- - R.인히.게 )m<인 난.

202. 이 OVI.은 &-1전-z(내C요 · 신동'히V M>‥ 이%·MM J ( Ci깃名· 이<EM 임-3· 겻인기에 4한 내.r이디靜�.

20:i. 디%< -<VI에)s·>는 이린 - Il-인-[/- 동해 -
'

I
r민지 지신꾀 시싱-시 ) 」3벌· LAi,히리는 의52;1 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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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구연이란 감동적인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쥐은것처럼 생동하 말하는것입니다, la리하

여 구연은 듣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곽 느 낌을 주억 아버지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튼

튼히 무장시키고 아버지원수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말씀을 관철하는데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고등중1:79)

42.1.2. 낭독이나 구연의 강조는 소리마루, 소리빛갈. 속도, 표정 둥의 훈련과 함꼐

계속 반복되는 발음 훈련으로도 나타난다.

북한의 발음 교 육은 두 가지 점을 특정으로 한다. 한 가지는 발음 교 옥이나 훈련이

일상적인 구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연을 위한 발음 교육, 즉 귿자를 졍확

혁 읽기 위한 발음 교 육이라는 정이고, 다른 하나는 발음 교 육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다는 것이다.

글자를 정확히 읽기 위한 발음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인민학교 1학년 2

학기부터다. 인민학교 1학년 2학기 발음 교육은 단원 내용이 주어지고 난 다음 주어지

는 
' 

련습'에서 밑줄 친 글자를 바로 읽는 것과 단어들을 발음법에 맞게 읽는 것의 두

가지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에서 제시된 낱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언된 봐도, 오리 모도, 손으쏘주실, 기다례, 봐외

언제나, 피스난, 활짝,

星皇빵쟬]-, 고요, 솨여서

잃고, 밝게, 웃으라, 
'要빛안고, 

웃는

물어봤더니, 곱고, 헐벗고, 찾아간대요

빼앗으려고, 강기슭, 金지, 강가, 蜜다. 업어건늬라, 업고, 들어서자

주어전 단어들은 모 두 본문에 제시된 문장 가운데서 봄은 項들이다. 이들 발음 교 육

이 일정한 규칙이나 체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본문을 정팍히 읽기 위

한 것들임을 알 수 앴다.

인민학교 2학년과 3학년에서도 낭독을 위한 발음 교 육이 
*

련습'에 다음과 같은 지문

을 통해 반복 실시되고 있다.

다음 단어들은 읽을 때 어느 말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말하고 그대로 읽고 바로

쓰시오,

다음 단이들에서 쓴대로 읽는 단어와 쓴대로 읽지 않는 단어들을 칫아 발음법에 맞게

읽고 바로 쓰시오.

q음 단어들에서 바르게 읽는대로 쓴 단어들을 찾고 그대로 읽으시오.

북한의 발음 교육온 남한에 비해 볼 때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y1학교 4학년에 해管되는 인민학교 4학년 수준에서 발음 변화의 규칙을 묻는
'

련습' 문제들이 주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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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이들에서 바르게 히는대로 e 딘-이들음 찻고 구끄 hI3흐%흐1:시2.

그션리 모{·%7]

그<-친리 수진리 딘·품업 딘·품님

수친리 단품노1 <민줄은 필·지.>

고昏중학교 2학넌 파정에서 
*코인·소리礎-기, << >>소리旨기, 입$장소리旨기y 굽칙

各 자세하게 실거하고 있으띠, 
'

魂會'으로 디-음파 같은 깃들이 제시되이 있다.

1. 코인·소리81'기란 어떤깃인지 레를 들이 수1%$하시오.

2. 다·류 단어 에서 코 안소리닮기가 어띨게 되는가-騷. 밝히시오.

박-趾핀-, 이튿td', 꽃모앙, 복란骨, 읽는다, %누르디-

3, <<& >>소리넙-기란 이1딘것인지 레를 들고 심넝히.시오,

4. 입친장소리81'기란 어7)깃인지 레를 들고 실밍하시오. <이하 셍략>

또 고둥중학교 2학년 파정에시 마찬가지로 
' 

된소리되기'와 
'

L- 苟가, C 침가'의 
6소리

끼우기'에 헤 자세히 다루고 었다. ·

4.2.1,3. 북한에서는 입曾 허용 발음을 학교 교육을 통헤시도 가르치고 있다. 인민학
교 a r어 교파서 4'아년의 제24파 입말의 특싱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보인다.

둘째로, 입빌은 토를 쓰는데시도 글말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입발에서는 7로 입맏에서만 쓰이는 토-趾 많이 씁으로써 입말의 밋·이 니.게 합니 .

룰 들이 글날인 <<니·얘게 이야기하라 
'한니다.>>라는 

문장에서는 骨말 서 주로 쓰

이는 <<-에게>>라는 旦骨 쓰고 있지빤 이깃을 입만로 管 떼는 입믿·에서주로 쓰이는 토

인 <<-더리y>를 써서 <<니.더러 이야기하리. 합니다,))라고 
'일으로써 

입믿·의 특성이 실·

이·니· t1-니다.

입말에서 주로 %이는 토에는 다음과 같온깃들이 있습니다.

C3 - 지, - 군, - 구려, - 구만, - 네, - 누만, - 징, - 다3t, - 라구, - 세요, - 미러, - 하고, - 처링
m

4.2.2. 언이적 표헌

「

주체사삼에 있지'한 인이리론,에서 세 
'

헉떵시인 언이 暑기품을 세우기 위한 원

착'인 
'

남은 시·싱- 진-제普 비리는 71이에 내한 올미.른 빈.점울 세우는 일', 
(

근로네중이

즐기쓰는 管, 7체성있게 발신한 언어요소를 %논길', 
' 

내싱-의 특싱에 맞게 언어의 표

힌빙'식을 세로)시키는깃'이란 우1척욘 학교 ]l(육의 이취 사용에시 그내로 강조되고 있는
2fi4) 학고( 교-A 에시는 칫먼째 우1 E 고-i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어의 사용, 平빈째

71칙은 인민이의 사칭-, 세v삐1] 원칙은 %1월성과 {]정침에 데한 흠모, 
4

게급A원fl曾에

q1한 증오%-l·을 고취시키는 극단적이교 자국직인 표힌으로 나타나고 있디..2韶)

m m

m

20d. 제시싱에 31각%l !이리<·3-S· 둥새 보면 힉·[IA:. 인 니. 인이 
'

, t-범.>::. m I /,범기AJA 지키시 데-7 J,
<-l.17)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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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T.1. 고 유어를 살려 쓰는 것에 관한 태도를 잘 보역 주는 귿이 인민학교 · 2학년

제15과에 실려 있다.

아버지원수닢께서는 네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면서 또 물으시였습니다.

<<지금 몇살이지 j>

<<십샅세입니다.>>하고 나는 얼른 대답을 올렸습니다.

<<십삼세 그건 조선말이 아니지, 열세살이 조선말이야.y>2{i6)

'

열세삼'을 
' 

십삼세'라고 하는 것은 사대주의 경항에 mI-져 반인멘적인 사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인민학교 3학년 제21과 
'

문화어로 말하기'에서도 이런 내용은 설명되어 있다.

<<서점y>, <<랭차y>, K<오침 츨
,
<<노트y>와 같은 말들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대신에 다듬어진 문화어들인 <<책방>>, <<찬단물>>, <<낮잠>>,

<<학습$>V과 같은 누구나 알아들을수 있는 말을 써야 합니다.

고등중학교 1학년 
' 

어휘의 갈래' 단원에서는 
'

한자말과 들어온말'을 다듬는 방향을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J) 고유어와 뜻이 같은 한자말이나 들어온말은 버리고 고유어를 살려써야 한다,267)

恭 이미 우리 맏로 굳어진 한자말이나 들어온말은 쓰되 그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像 한자말이 기본적으로 고 유어와 뜻이 같더라도 고 유어와 달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써야 한다.

卽 뜻이 같은 고 유어가 었는 한자말이나 들어온말가운데서 못쓸것은 버리고 고 유어릍

만들어써야 한다. 
'

4.2.2.2. 국어 교과서를 통해 보면 인맨어의 사용은 대체로 격식을 차리는 말을 기피

하는 헌상으로 나타난다.268) 김일성 길정일에 관한 표현이 아니고는 인민 대중이 쓰는

일상적인 말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았고 이를 통해 그 런 말을 항시 쓰도록 조장하고

앴다.269)

고 등중학교 1학년 제19과 
'

황금뎡이와 강낭멱'에는 지주와 머슴의 대화가 등장하는

265. 세번째 윈칙에 대해 
' 

혁명적인 문풍이 혁명적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대중4]게 커다란 감화력을 주는項이 그 헉야기내용의
혁명성과 진실성에도 달려있지만 인어의 표毛형식의 전투성, 호소성, 통속성, 생동성 등과도 관런되어있다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26Srn 북한 화법에서는 숫자는 되도록 
'

고유조선말로 표헌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고유어로 된 단위 명사%1- 어울린 수사는 고유한
셈법을 f대라 발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

10밀은 
' 

열昔이 옳고 업맬은 틀리며, 
'

20마리'는 
' 

이십마리'로 읽으면 틀리고 
'

스무마

리'로 읽어야 한다. 또 
'

끄소'은 
' 

이백스물다섯그램으로 앍도록 권 沖]-고 있다(리상벽 1975田).

207. 예로 든 낱말 가운데 
' 

홍F>큰불, 글격->뼈, 금년->을해, 일식->q가람 管곡-)마당毛'과 같온 것들이 있디1 이런 통제는 자
언스러운 언어 발전을 막는 것으로서 인어의 이짇화를 한층 심흐PJ키는 결과를 낳고 였다고 본다. 깊일성의 교시에 따라 이런 말
들은 조선말대사진에서 骨이를 달지 않고서 

' 

채소 >남새'와 같이 되어 있다.

268.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에 관한 표현은 
' 

만수수감을 축원하옵니다'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2(S. 사투리는 본건 잔재 사삼이 남아 있는 것으로 취급되괴 평양을 문화어의 기점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쓰x ] 말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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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슴의 데화<< 
' 

있수다, 페 2:1 러슈, 모旦%-, 하시우, 믹곱아'와 같이 표힌되고 지주

의 대화는 
' 

자네, 보 애게나, 이 사W"파 긴-은 하게체로 표唱되이 있다.

E 
'

게급시윈7'로 분류피는 인11인이나 미<·f인의 반도 우리가 인싱-리으로 그들의

말을 숍내내는 시 그네旦 표헌되이 있다.

<<많은 ·본이니. 박이가적2t< v 향에나 가고싶온 마各이나 없느냐 >>(고등중2'익·닌 제1)

과 
' 

피7 
'l 
무{T' 중에서 오]본31의 대화)

k

- 리 미<f시.랍· 1 선시.管 위'헤 )(셍 밀1이 14'이 %]g니0.

미군 넓'Y는네 두1-손 상/-7] 까

히히히..- 님·세끼7- 진·두 4았지, 히히히…(고昏중 학V) 제27파 
' 

다시 힉·a로 기.는V' 중

에시 미국인의 대촤·)

긱식을 차리지 않는 일삼이 표힌F 데화가 아닌 丑에서도 
'

메에는 果료륵 소 리가 나

고 징신은 핑핑 돕았습니다'외. 깁·이 骨장한디-. 특히 입말직 표힌을 중요시하이 입말에

서는 
'

모 두'가 녀i땅'으로 표힌되고, 
'

하7, 가두'외· 간은 표헌이 $ 이미, 
'

W탕, 제꺽'과

같온 표헌이 t 인다.고 실밍한 뒤 이짓이 대화가 아닌 교과서의 본분에도 그대旦 쓰 이

고 있다.

4.22.3 김언성과. 김징일各 가리키는 깔'과 부르는 팔은 믈론 -)들의 헹위에 관한 내

뎔-까지도 단직인 존칭을 사-1하이 표힌하도록 
'

인이 레절'로씨 g-II]화하이 it-정하고

있니.. 인민학교 w년 제2과에서는 
'

無이 7리리모시는 말'이란 제꼭하에 김일성과 김

징일 대한 인이 예절을 실녕하고 있다.

무엇뵤다도 아비지A·1수님패 친애하는 지V자선생님의 존 ]-을 징중하게 묘서야 
'합니다,

- . . 중T>... 아버지fr 수�71피. 진에하는 지도지-선Arn님을 우러(q모시는 말을 히.기니. 글을

骨 tt])에는 I:·c한 끝없는 존겅의 마음을 두1'아 표친히, g소, 손수, 삼가, 교시, 면'骨, 만수무

강, 게시다, 모시디.>>와. 같은 높임 l'을 씨야 힘니다.

이군1 언이 예짇은 반닥 실리되어 있고 교 과서 네의 모든 표힌이 이를 힐저히 지키고

있다.

- 리는 인제나 ]'·rnl 거흀 충성의 마음各 담아 이.버지71수눠께외. 친에하는 지도지.선생%d깨

드리는 인사말을 살하어야 7}-니다.

아111지우]수님께외· )에히·P 지도지-선생Id//]] 인사룰 드 71 떼 는 로료경에'히.-L 아비지

김인성우1수님 [J 밉'{ 니디·.>>, <<친애하는 지노.자 갑징인신셍7} 고 맙습니다.>>라51 점중

히 인사8>'읍 하.이이· 기·니니..(인1/J]-딕:9)

W·t친에 
'

게61·릭원7'들에 대헤서는 아추 C/(단적오且 감정을 자극하는 표힌을 $도 록

6t-샘]파하고 았다w27(l}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트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270. ·난피이<i 시各하먼시 촉.된 l<j보· 쓰지 替도뱍. 하는 4이 아니라 )'llA리-PJl 
' 

계찹지71쑤'에게 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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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원쑤놈들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지주놈의 상통>), << 미제놈이 뒈졌다>>는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인민3:58)

미제놈둘과 게글적원쑤들에 대해서는 << 대갈통%창, <<모가지VV, <<상판대기>>,

<< 뒈지다>V, <(족치다>y 둥과 같은 멸시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써야 한다.(고등중

1:14>

4.2.3. 소리마루

4.2.3.1. 소리마루애 대한 훈련은 인민학교 1학닌 1학기 국어 교 과서에서부터 이루어

진1 인민학교 1학년 1학기 국어는 주로 글자 익히기를 위주로 짜여져 앴다. 그 런데

글자 익헉기를 위해 제시된 본문의 형식은 대부분 시로 구성되어 있다. 1학년 1학기

교과서에는 단원의 구분이 없지만 그 내용과 구성에 따라 대개 34개의 단원으로 구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34개의 단원 가운데 단어로만 된 단원이 하나 있고271) 구로

구성된 단원이 하나 있으며272), 나머지는 단문, 동시. 이야기, 문, 동화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동시가 17개를 차지하고 있다.273) 이들 동시도 살펴 보면 형식면에

있어 일정한 율격을 모두 유지하고 있T 예를 들어,

아가야 아가야/ 고 운 아가야

무럭무럭 자라라/ 고 운 아가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설날이 오면

원수님 우러러/ 설인사 드려요, .

인수도 그려요/ 남이도 그려요

아름다운 우리 나라/ 기발을 그려요.

나라 위해 싸우시는/ 아버님을 도와서/ 원수님은 비밀련락/ 다시셨지요.

일제놈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시며/ 원수님은 비밀련락/ 다니셨지요.

앞에 나온 세 편의 문장은 시라는 표식 없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단원들이{ 비록

시라는 표식은 없지만 이들은 동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비슷한 율격의 시

를 연속해서 賀 개씩 본문으로 제시하여 읽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정한 리듬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네변째 시는 
'

비밀련락 다니値지요'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이

다. 다른 시들도 이 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율격과 리듬을 가진 시들이다.

인민학교 1학년 2학기에서 인민학교 4학년까지는 시 단원이 나오면 대부분 
'

끊기부

71. 단이로만 구성된 단윈은 가장 음에 나오는 단원연데 여기에는 
"

아이"라는 단어 하나만 나왁 있다.

272. 이 단윈은 두번재 단원으로 
"

7가누가 이기나"인데 이것을 구로 보는 것은 다른 문장 단위의 단윈은 반드시 끝에 마침표가 표

기된 반먼 여기에서는 마침표 표기 엾기 매문이다.

7 . 이·計의 71체적인 구성 양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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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와 
'

높낮이부호' 그 리고 이 둘울 fl'한 
'

割기부호'가 주이지고 이깃에 따라 일징한 신

율을 타고 金도록 만복 흔린시키고 있디-. 다읍은 인민학교 4학넌 제13파에 린 
'

정다

운 그 소 리 똑 똑 똑'이란 제목의 시의 
'

VIi' 부분 중 省부분이다. 74) .

4, 다읍 시련을 읽기부호에 및게 命으시오,

아ul지 71수님의
. -h

높으신 妥을/

그 작은 손으로

ly..는 d///
나어린 살림군의

- 

h

징다운 소리/

높이 이 울려라

똑/ A/ ///

이런 허기는 시 단원에만 국한되는 젓이 아니라 산문 단원에시도 반복 畓卷된다. 다

음은 인민학교 4학넌 제7파 인기 단원의 
*

련會' 骨 일부분이다.27rn

k

빙·금 기차에서 내臧는지/ 
'한 
질·미니가 d늡길을 건니오디니/ 사방을 平

R

리1신거리$있있디·.///
/

<<펑양에 A-1음 오십너까 >>///

< <
철

<아니/ 닐 해전에 値·9B 데두 통 27 旦感구니·,/// 문수거리로 가려먼 어
-i

느 11111스틀 티-야%는지 · · · >>///

이린 후련은 실16문이나 省기-E-, 기헹문 骨 骨의 종骨暑 가리지 않고 페속 반복 魯

6된다.

특히 이퓐 식의 畓런에는 만드시 111저 이떻게 윈이야 히.는가를 제시해 놓고 L't에 貴

추이 따라 읽도록 Al'으로씨 y-T/1화된 방식을 w·복하이 畓랜하도록 하는 
'잉태를 
취하고

있다w

4rn2.3.2. 고 등중학교 피.정에서도 이 런 히의 읽기 훈런은 반복 哥린된다. 특히 11등중

학)iC 1학넌 제tI파 
'

S-시권은 봉화'헉19 사적지暑 찾이·시'의 
'

린6'은 이들 히기가 밀정

한 -f동파

� 

리b-을 강조하고 있A을 잘 뵤이 준다.
團 團 團

團 團 團

'

2 /;. ·쇠 
'

. (규'뇨. 내 가시 힝으로 이jl(이兎-l.:-네 1번2- Id·R. 판$')- 싯이Cl., 2VI各 M기 )/호이> )씻'7-이 
-贈

-S- 
1

1

4이 위기되. 71구이 읽기에 핀-한 것이디.
'J' 

, 이 곡.녀('2 내 표.함으旦 이.;il.이집산·l:Il i!111괴 2빈은 려이쓰기 단2(예: 
' 

닺선, 坤이70-:·져' 띠이>의 l%'-J%

/i기 j ,l·玄에 맞게 임는 깃 . I l . 4VI은 읽기 j , L호 닛'게 읽<,:- 깃이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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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과들을 률동내용에 맞게 살러 읽으시오. .

n 
. 기행문 << 서깊은 봉화혁명사적지를 찾아서>>에서 다음의 글을 힘주기와 박자표

식에 맞게 읽으시오.

tI I If W J w J IJ 2 11 y 41 5 (y l y (y t J 11 f u y

이어 우리는 <<아침운동터V)에 올랐습니다. 훈훈한 봄바랖에

. << 미래의 참다운 주인공이 되라>>에서 다음의 글에 알맞는 힘주기와 박자표식

을 하고 살려 읽으시오. <이하 생략y

인민학교 과정에서는 끊어읽기에서 
'

긴脅기'와 
'짧은晋기'만 

다루어진 반면 고 등중학

교 에서는 여기에 
'

순간晋기'와 
*

중간끊기'가 첨가되 
'

잇기표식'이 더해져 선율과 박자

에 맞춘 읽기는 계속 반복 훈롄된다. 다음은 고등중학교 1학년 저]1과 
'

조국의 꿈' 중

일부이다.

이 명작을 끊기를 바로하면서 金으시오.

n 
. 끊기표식에 맞게 잘 살려金으시오.

진달래꽃 방긋 웃는V새봄인가요/

종달새가 지저귀는v하늘인가요//

봄날처럼 따사로운V조국의 품은//

나을 안아 키워준v어머닙니다///

(V 순간끊기, / 着은晋기, // 중간끊기, /// 긴留기)z76)

. 알맞는 끊기표식을 하고 살려 金으시오. <이하 생략)

또 
'

높이마루'와 
'

길이마루'가 고등중학교에서는 낱맣 단위로 등장한다. 다음은 고등

중학교 1학년 제7과 
'

억린 동무 노래부르자'의 
'

련습' 가운데 2번 항이다.

2, 다음 과들의 시련을 소리마루를 바로 지켜 金으시오,

7 
. 혁명가요 <<어린 동무 노 래부르자 > 에서 시련을 소리마루표석이 맞게 음으시오.

+ 腸 w
4

자유의 강산에서 우리 자라고
團 헐 除 4

평화의 락원에서 꽃피려 하는
m m 倫 %

새 나라 어린 동무 노래부르자
T

餘 m

세상에 부러울것 그 무엇이냐

( · 높이마루 - 긷이마루)

4.2.3.3. 선율과 박자에 더하여 읽기 속도에 관한 교육도 실시된다.277) 다음은 고등중

학교 1학년 제5과 
'

약속'의 
' 

련습' 중 일부이다.

70, 인민학교 국이 3에는 제1料 
' 

읽기에서 晋기'라는 설얠 단원이 있는데 어기서는 
'

省게僧기'논 문장이 끝났 때 쉬는 晋기로
4-5개의 소리마디를 발음하는 등안만큼 쉬괴 

' 

짧게끊기'는 문장 S]서 반점0이 있는 곳이q- 아무런 문장 부호가 없는 곳에서도

하는데 1-2개의 소리마디를 발음하는 동안만큼 쉰다는 설명이 보인다.

27 . 발의 속도 훈련은 인민학교 4학년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심2

l. 디.음의 녜A34- 속도표식에 및·개 살리 읽으시%,.

< 조]러·'>

r·l-A] 마딩-에 나원·틴 한 81/이 차에서 내리시는 /l. 이를 보고 핑-·;d·헤 사무%)i 뛰이들

이 7..ul 친에하는 지도자센생님쎄서 오시 있디.뉴깃-益 일·리있나,

3-c]·를 및'이%'[ L:·.서5란·인굽·骨의 깁·긱은 삐긷 RI있다,

J돈은.)/]y IV企.3].%안군量에<Il..일'.리d고 
-하았다]

( · 베)·F 속도'1
-- 느 린 속/조,)

0 곡1 속도에 판해 븍이曾 힘은 %1인싱과 %]정 1의 교 시 괸.한 부분을 읽을 tf11의

속도에 관한 것이다m 길일성파 41징일파 관린된 내-r은

� 

집중하게 y.린 %도로 읽도록

가르친다,

어기서 아비지7녀·닙의 1싣'%은 :Id히 정줌히 임으민시 t에 림- 이울리게 비.탕3V 11

통속도로 制이이· 한니니·.(21'1(중3:136)

선7'1曾에 인융한 아비지71수님의 )'t(시이- 친얘하는 지느,지.선셍님의 밀·끔은 보식으2.

]各깃이 아니라 좁 f·린A.도旦 사상이 잘 진81-되도록 정중히 외어야 하01 잎·뒤에 긴俯

기블 두어야 한다.(고등중:·127)278)

1지 할올 러을 때 겅에하는 아비지 월성71수7]과 친에하는 지도자 김징인신생닙에

대 
'{- 
존깅과 昏/7의 정을 니-타네는 문징-들은 빠旦지 않·게 징중히 읽이야 힙·니다,(인%/]

/l:30)

4.2.3.4. 소리마푸, 소 리빛간 둥 낭독 교A에서 가장 큰 분제는 이들 방서이 일정한
RY-닐名 제시하고서 이들 i7-Il]에 맞추이 읽도록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자기 나름의 김

정파 정서에 맞추이 개성 있게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 에 貴추이 닝.독하V

록 반복 훈린骨으로씨 인정한 i/-vI을 의히V록 하는 깃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린 아이
돌은 ) Il-치 미·스게임合 하듯이 믿'을 하고 있는 짓이다.2'/9)

이깃은 언어 셍할의 6fIt1화가 )'E기나 정시의 Al-vI촤에 2/L치는 것이 아니라 인이 내
- 1에 데한 김-징도 ]i바1화하교 있다는 깃을 W'한다.280) 즉 추이진 3에 내한 인의 CI

때 L-I-때의 캄정F 무시되]C 덩·인히 )·끼야 한 %,l·징울 규범직으로 제시히.고 이들 반복

훈린읍 昏헤 익히도록 하고 있다는 짓이다.

4요4. 감정 형)g-

4.2.4.1. 북한 화%P] Itt육에서 디-Y게 되는 김-정은 개인직인 자인스러운 김-정이나 가

'278. 
이 ] i닉1 욍·의 T 저·2- 메 71· Ad- I ll·7--'2 쌨(;'i. 표기朴 카니·게 하늠 ·A이디,

'2 
0. 이<-]. - v[·빔되A-> 이 닝'-E-의 

-w-j‥31인 J·[:시이 선젠 션동-8. 위한 깃이기 때·난이다
280, ·s-{·L 3/-%.f %>-정 징시가 -iPl]히.의 L'l]싱익 되는 것은 이니다. 

<

, i·l;t]촤의 대상은 假-시 감{접서에서 신12딘 내 가.지·於
이.부이지/I( 있고 대론 김-김싱시{-:- 이F. 1 1 1미하게 디.)l-t이지-,<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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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간의 화목과 같은 감정이 아니라 선전 선동과 관런되는 감정이고 이런 감정들은 규

범화하여 나타난다는 것은 북한의 국어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북한은

감정 형상을 철저하게 규범화하여 교육하고 있다.

감정정서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아버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머 이-R지원수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넘께 충성다하려는 감정정서를 비롯하여 주체의 조국에서 사는 晋없

는 긍지와 학습과 생활에서 느 끼게 되는 기쁨과 감격,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사랑의 감정,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감정 등이 있다.(고둥중2: 93)

실제로 국어 교 과서에서 예로 들거나 설명의 대상이 로1는 감정들도 크게는 이런 감

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화법 교 육에서는 이런 소리필갈도 규범화된다. 고 등중학교 2학년 제24과 
'

읽

기에서 감정정서살리기' 부분에는 말소리 빛갈을 
'

맑은소리, 속삭임소리, 깊은소리. 省

은소리, 거센소리, 굵은소리, 가는소리 등'으로 나누고 어떤 경우에 이들 소리가 나오

는지 셜명하고 있다. 그 런데 이러한 분류는 앞서 말한 대로 언어 섕활이 규범화되어

있다는 것과 주어친 내용에 따라 느 껴야 할 감정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생각해 뵤면

이것은 일종의 규범화T 즉, 앞서 언급한 같정정서의 종류와 관롄하역 어떤 장면에서

어떤 소리빛갈을 내야 하는지를 규정해 놓았다고 할 수 앴다.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그項을 보여 준다.

아버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존경의 갑정을 나타낼

때에는 깊은소리빛갈로 읽는다.(고등중학교2:95)2)RI)

거 소리는 부정인물들282)의 맣을 읽을 때 많이 낸다.<고등중학교2:95)

그 러므로 처음련에서는 맑은소리에 깊은소리빛갈을 조금 물들인 기쁨과 의혹의 감정정

서를 실려읊어야 하며 다음 련은 맑고 힘있는 소킥빛갈로 아버지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 긍지와 자랑의 감정정셔를 잘 살려을어야 한다.(고둥중학교2:11)

소 리빛갈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여러 곳에서 규범화되어 반복 설명되고 있다.

례를 들면 <<꽃션과 補신)V에서 은덕이가 아버지원수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

님께서 보내주신 맵시있는 선물옷에 꽃신까지 받쳐신고 거울앞에서 기뻐 어쩔줄 모르는

대목은 맑은소리빚갇을 바탕으로 하면서 행복과 기쁨에 넘친 어조, 억양으로 퇸 입말투로

구연해야 할것입니다.<고등중]:82)

39
. 이린 내용은 계속 반복되어 설명된다
"아버)]윈수님고1-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에 대한 끝없는 흡모와 존경의 감정을 나타널 때에는 깊은소리멸갇로 읽는다."(고
둔즘크 핵7)

" 

아버지윈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에 대한 끝效는 존경과 흠모의 감청올 나타씽 때 는 깊고 맑은 소리로"<고등중2 :

10-D
'W2. 
북한 국어 교과서에서 부정인물들이란 

' 

일본 제국주의자, 미국 제국주의자, 남조선괴뢰도당, 지주'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令 가
리A)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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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서 실 旦 f 눈·장에는 lY수f둡에 대한 중오와 분노의 김·징징서가 흐르고 있다,
[J러旦로 骨)와 분1‥의 감징各 집중하이 $권'-F 흐름으로 읽이야 한다,( 동중2:94)

.

-(리 나라 사최주의제5/서 사는 <L지와 자부심의 감정各 나타네거니· 기밖과 자할으

로 가득찬 v-정울 니·디·낼 떼 VI'은소리1될길을 기본으로 읽는다.01骨중Wt)

아니지우{수님파 친에하는 지도지·선A%님의 위대성에 
-A시 감동되楚-魯 떼의 < 이.>>는

성대를 얻[·]- 울리지 않고 입을 그개 벨러 목구멍소리비숫하게 길게 W(아 h낌울 니.티.낟

수 있다,(고등중2:12)

t

린舍'에서 소리빚간의 문제를 다룰 ut도 일단 이띤 소리省갈로 임어야 할지블 제시

헤 주고 나서 그 깃에 따라 임도록 하는 뿐뎐을 督 튀 이를 다른 허우에 웅용하는 벵1

을 취하고 있4

그 다음 과들에서 아래와 같온 소러빛긷'을 잔 살러읽A시오.
-

1
. 구언교재 <<晋신파 짚.신>)에서 q·음의 대화블 묶음IL안의 소리및갈대로 살려읽으

시오. 
'

할머니외· 은틱이의 성걱과 감정을 심'리割으시오,

< 야1 꼭및·네. 할머니 4고 권은 소리> 이 贊신이 骨 곱지요 y)(밈-고 얕은 소리)

소리띳갈은 인민학교예서는 
' 

마음이 드러나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라는 
'

런습'을 昏

해 반복 畓린된다. 이런 반북 훈린은 인민학교 1학닌 학기부터 시작되고 있다.

2. 다음 이야기에시 밑骨各 친 말과 민줄을 치지 鶴'은 밀'-9 이뻔 111-음이 드리니·도록 어
I f) 목소리로 말해야 십니까 21 데로 이야기하시오.

인민학교 2'피·닌의 제15과, 제 4과, 3하닌의 제]상과, 제17파, 제30파, 제39과는 이런

소 리빚장의 만복 편-VI이 
'

린숩'에 집 제시시이 있는 부분이다.

고骨중학교에서는 
'

소리빛관을 잘 살리'나 
'

주1-정징서暑 살러'라는 지문으로 
'

린숩'에

서 소 리및갈이 반복 포로]되고 있다. 고동중학교 1차년 제18과, 제2S과, 고둥중학교 학

년 제1과, 3학넌의 제6과가 그 짓이다.
2'1 러나 인민학교나 고동중'아교 <if이 교과시의 모든 본분이 결국은 낭독을 위한 네본

이라.는 71을 셍각해 보면 이깃욘 소 리n]-루와 마찬가지로 매 시간마다 1한복 畓런되고

있다고 뵤아야 할 깃이다.

4.2.4.2. 감정의 ii-111촤외· /'t-깃의 보1·복 喜魂은 표징파 테도에서도 보인다.283}

베룰 들먼 로<꼿신과 진신>>에서 - 71안 식51가 이·비지후1수닙께서와 친애하는 지도

지.신A%님께서 보네주<l 사람의 신볼옷-皇- 1身이.안-F 기참으로 설Eli이는 구연의 첫 대꼭에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

233.'억1%1가, -F신구의자는 
'112과 
41.실-8· 위한 부쟁에시 기징- 7관기管꽈 궁지를 )-·-끼미 항싱' %21히.미 페필

상버]0SPl20( C, t·정히V 있1-'}-. 이 ]i'.신의 마지1가 J ,L분 
'

정일로 지.있다'12- 
' 

정일로 치.있어야 힌·디F旦 새셕 1 %· m,
-h· 셍리·헤 Y민 -M.한의 이린 이이·8이 힉lg]g. y쟁 l:11해 1$히J/!)k·l 짓는 이피%l· <음.의 I ;l:d- 이苟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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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행복과 기쁨, 감격으로 물결치는 표정올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연을 듣는 사람들

도 뜨거운 어버이사랑에 감격하여 구연하는 사람과 어울리여 듣게 됩니다. 이것은 수백마

디 말보다도 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지주놈이 기름진 배를 슬슬 문지르며 <<이건 설날부터 궁상맞게, 다 제

명이 관아서 그 련거야, 나무나 해지고 와서 죽울것이지.V>라고 하면서 도끼눈을 부릅뜨는

깃을 보고 부엌녀가 참읕수 엾어 지주놈을 쏘아보는 대목은 계급적원쑤놈들에 대한 참을

수 웠는 증오를 가지고 이를 가는 표정으로 구연해야 합너다. 이것은 말로써는 다할수 없

는 힘있는 표정으로 됩니다.(고등중1 82-3)

원쑤놈들을 꼭 족치고야말겠다고 할 때에는 주먹을 굻게 틀어쥐고 내흔들게 됨니다.<고

등중1 83)

4.2.5. 규범적 판단

북한의 국어 교 육에서는 감점의 규범화 교육만이 아니라 판단의 규범화 교육도 실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사고 판단을 규범화하여 제시함으로

써 사상을 세뇌시키고 앴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 판단의 규범화 교육은 주로 말하기를

통해 이루어전다.

4.2.5.1. 북한의 국어 교 과서 
*

련습'의 주종은 
'

무엇 무엇에 대해 써라'보다는 
'

무잇 무

엇에 대해 (자기 말로) 이야기하라'이다. 이처럼 말하는 것 자체를 연습의 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런데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는 대개의 경우 규뱀화되어 있으며 그 규범

화에 맞추어 자신의 말로 옮겨 이야기하도록 하고 앴다. 이것은 인면학교의 경우 글을

읽고 난 느 낌을 말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결의를 말하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 

련습' 문

제이 잘 드러나 있다. 다음은 인민학교 3학닌 제22과 
'

배움의 종소리'의 
'

련습' 중 일부

이다.

3,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새 옷과 학용품을 받아안고 감격의 눈물을 홀리는 영실이의 모

습에서 느낀 점을 다음 차례에 따라 이야기하시오.

(D 안에 자기의 느낌을 넣으면서 이야기한다.)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새 옷과 학용품을 받아안은 영실이는 장군님의 그 사랑이 너무도

고마와 감격의 눈물을 홀립니다.

나는 여기서 U 을 가슴뜨겁게 느 꼈습니다.

나는 앞으로 아버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소년단생활도 잘

하고 공부도 더 잘할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고 등중학교의 경우는 주어진 글의 내용에1 대한 사상을 분석하여 말하도록 하는 경우

가 이에 속한다. 다음은 고등중학교 1학년 제26과 
'

은희에게 행복을*이라는 단원의 
' 

련

습' 중 일부분이다.

2. 다음 글에서 보여주려 하는 사상적네용을 교 재내용을 들면서 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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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71·상문 <은희에 헴-&f-윈>>에서 븐희의 LT든 희망과 M복은 낑-그리 991은깃은

미제외. 그 앞잡이놈듈이미 1국봉인올 이룩하고 ·은희에게 행복各 안기주기 위하이A·1는

바로 C,(놓·둘을 tt]]리부서야 한다는깃을 
-L/-회외· -F희의 서로 다른 생활을 통하여 l%해시오.

[.발하기내용i
· V희의 1복한 생활
· h1님V에서 실'고,있{7 ·은희의 비침-'한 셍初-
· 
-k·l·희의 행복한 -V활과 ·은희의 비 찹한 AI휠'의 대비

L.-
. A-촤 <<1 빼기딘 비·위>>에서 까치, 수리개, 비-Y}', 둥근 달의 빌'을 귀71d아吾지 健'各

바위의 신세룰 통하여 조직과 WY들의 비판을 V]'아·둘이지 임']f 혼자만 질·났다고 하는

사림·은 반드시 혁밍1%에서 骨러니.게 포]다는)을 딸하시오. <이하 생라>

4.2.5.2. 북한에서 모t 셍각과 행동의 기준은 김인성과 김정인의 it시다. 따라서 모
' 

든 밀·과 글을 시작하면서 김인성과 핀커인의 교시骨 인용하고 이에 비추이 말과 굴을

전개해 나가도록 교A하고 있다. 이련 데도는 토론, 선진 신동에서부더 핀지, 잎기를

비롯하이 심지이는 관은 글 짓기리· 같은 정우에 이見기집1지 모든 삘'과 골에 헤당된다.

-원리는 한미-디의 발合 하고 한-野의 R-皇- 쓰더라도 인제나 아비지71수님과 ·친에한는 지

i자신Ar님을

� 

높이 우러르미 모하는 말을 꼭 찻아씨이· 한니다.(c1빈3:6)

이런 토론글에서는 민저 무엇 대하이 토p하盛다는짓을 $니다.

[J.디.음에는 아버지윈수님의 교시를 인- · 하겨니· 초1에하는 지도지·신셍님의 필'%올 정중

히 인용하고 - j- A은 뜻올 이이·기합니디·.(인민3:3S)

토론骨올 骨 l%]에는 인제나 아비지원/님의 교 시와 친에하는 지도지·선셍님의 )팔'씀을

자로 하여 자신의 시·업괴· 셍]활을 돌이키보5) 앞으로 할 일을 橋·아이· 하며 이.비지원수닒

의 교시와 친에하는 지도자선생1님의 말骨을 반드시 실친하리는 길의가 79이 니.디·나게

씨야 힙-니다,(인민3:39)

본이야기부관에서는 아비지71수님의 VI(시외· 친애하는 지도지·선A님의 말骨을 징중히

인용하고 2'1에 및'게 풀이야 1다,(고동중3:25)

IV)저 健·은曾은 녜-i이 좋게 지어야 <]p니디·. 우리t'·t 憾-은骨을 히·니. 지이도 아비지원수님

피. 
'召에하는 

지도지·선셍1닙을 Y리러별'드는 띠-음이 니·타니·711 지이야 합니다.(인민1-2거0>

3'
,
L잇보다민저 %CI지내- - 에 깅애하논 아비지 김인성i·1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지. 김정잎션
AI닙에 데한 충성심이 4· 나타니·도m록 씨이· 

'란니다.(인민3:24)

원기를 잘 $ 기 위헤시는 민저 인기쓰기애 잎'시 아니지무1수님의 It(시피- 친에하는 지V

지.선생님의 ly-l-%에 비7어 하5'd휭·음 恒·이리보)< 솔직하게 총촤헤31아아 합니다.($등V

l: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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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일을 위하여
된

5.1. 1996년 8월 한총롄의 연세대 점거 농성 사태는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가지2

있는 태도에서 이른바 
' 

좌경 학생'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차를 단적으로 보 여 주었다.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맹목적있 동조 성향과 거부 성향은 학생들과 일반 국민들로

대변되는 북한에 대한 두 가지 성향일 것이다.

여기서 심각하게 닥아오는 문제는 이들의 성향이 두 가지 모두 다 극단적이라는 점

이다. 이런 극단적인 성향은 그 어느 것도 통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극단적인 태도는 북한 화뱁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상스런 몸짓. 딱딱한 표정,

선동적인 억양, 생경한 어휘 등이 한편에서는 민족적 주체성이 살아 있어서 반미 반제

국주의적인 것이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모 습이라고 보는 반먼 한쪽에서는 코

메디물로서 웃음을 자아내거나 섬懷함을 자아내어 대단한 저항감을 불러 일으킨다. 임

수경의 방북에 관한 영싱- 자료 가운데 어린 유치원생이 통일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글

쩡이는 장면을 보고 한쪽에서는 어린 학생들까지도 가슴으로부터 저렇게 간절히 통일

을 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반면 한쪽에서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도 저렇게 못할 짓을

자행하고 었다고 이야기한 것이 한 에이다.

그러나 본고를 통해 밝혔듯이 북한의 화뱁은 철저하게 이중적인 졍격을 가지고 있

다. 주체사상에 입각한 선전 동을 위한 화법과 지역 방언의 시대적 변천에 의해 자

연스럽게 이어진 일반적인 화법이 그것이다.

선전 선동을 위한 화법은 평양을 거점으로 한 반서울말 언어 정책과 사상성 강화와

적개심 고취를 위한 각종 언어 정책 흥으로 나타난7 두음법칙을 무시한 어두 E ,

의 발음이라든지, 소리마루에 의한 선동적인 억양의 강화라든지, 길일성에 대한 극단

적인 찬양과 
' 

원쑤'돌에 대한 극단적인 적개심과 증오심을 답은 언어적 표현이라든지,

규범적인 감정 형상화라든지, 김일성의 교시와 당성, 인민성, 계급성에 바탕을 둔 사고

판단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션전 선동을 위한 화법적 요소들이다.

반대로 방언의 언어적 표현, 선전 선동과 무관한 일상적인 억양, 자연스런 감정의 표

현, 인간 사회에 존재할 수밖에 엾는 혈연이나 인연에 의한 설득 전략 등이 자연스럽

게 시대적 변看 과정을 거치며 내려온 화법적 요소들이다.

5.2. 투일은 당면한 현싣이다. 이제 통일을 위해서는 어찌 되었든 화법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통일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적합하고 좀더 바람직한 화법의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깨, 학생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북한 화법의 이중성에 대해 정확하계 이해해

야 한다.

코메디울로 등장하는 
'

북한 말'이 북한 화법의 전부가 아니라 이중적 구조의 한 축임

을 일도록 해야 하고, 특히 이런 
'

북한 말'이 일싱- 생활의 화법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었기 매문에 일반 사람들은 북한 화법의 방언적 요소들 마

저도(예를 들어, 
'

어서 가기요, 먹자요* 등과 같은) 모두 선전 선동을 위한, 그래서 거

부감을 가지게 되는 
'

북한 말'로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그럼으로써 
'

북한 말'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 이런 무조견적인 거부감은 통일을 위해서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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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주체사싱-적인 
'

북한 땀'이 신진 신동을 위해 목리지으로 i/-111화되고, il'f

A 훈린(세뇌)뙨 말임을 깨단도록 해야 한다. 통일울 위해 눈믈울 횰리는 어린 -i치윈

생의 만은 그렇게 하도록 교육된 것이기 때2이지(확은 그릴게 진러거서 형식이 내용

을 
-a·정하고1 있는 깃일 따름이지) 그짓이 자연스러운 인간 감겨의 표힌이 아니라는 집

을 깨닫도록 함으로찌 tg%지인 동조 
'昏에서 I;어나도록 해야 한다. 김일싱의 은쩨

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통일에 내해 이야기할 때는 그력게 그빔화되어 있고 길러졌기

때문에 눈물을 骨썽이지만 자신의 쳰아비지나 친이미니의 은해에 데611서는 1 렇게 규
111화되이 있지 않]( 길러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허 그러하지 않다는 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 러기 위헤시는 북한 화빕이 마교 교육의 네용으로서 자리잡아야 하고 북한

방송 네-S- 선닌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야 한다.

북한 화唱의 실체를 아교 교육을 통해 었는 그데로 드 러내 보임으로써 속한 叫16에

데해 올바로 인식하게 하고 이런 올111-른 인식올 미·탕으로 t14목지인 동조보띠.는 2빔지

사고와 감정 형상-화와 깔투외. 언어적 표헌의 심가성을 째音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레

뻔역 효파의 방빕을 사용레야 한다는 d이다.
다음으로 텔레비전파 간은 영상- 매체애서 주로 방거되는 꾹한의 방송이 선전 선동을

위한 장1된, 즉 주제사상젝으로 무장하이 남한과 극직인 차이블 보 이는 내용 그치서

는 안 뒤다, 북한 사람들의 일상 셍판의 내화와 같이 비%적적인 화멍의 장민晋, 즉 남

찬·과 기의 같기나 북한 사투리의 자옌스러운 If1화 정도로 인식되어 주체사상파는 거의

무관한 내-S-이 함께 lg-영뒵으로써 북한 화빕이 코 메디물로만 취骨되거니. 거부감의 내

싱-으로만 취骨되지 않도록 해야 督디·.

셋째, 통일을 위한 비의 파정은 남북한 화1偏의 딘·순한 동질성 회복 차윈에서 그치

e 것이 아니라 骨디 Ill-람직한 우리 민족 화범의 정립 차원까지 나아가야 한다.

북한 화빕의 두 축 가운네 한 축인 방언직 요소의 시데적 번친에 따론 자연스러운
l/1화 과정은 당연히 U-것을 

'

북한 빌"뵤다는 
'

확한 사투리'로 받아들이야 
'알 
것이미, 이

깃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세로운 il-징을 만吾이야 한 것이다. 이깃은 상흐 인정이라는

축민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巷 수 있읕 깃이dI, 북한 사람듭로 하여근 통일로 인한 폐

베김'을 이느 징도 국-吟하)[록 
'曾 
수 있을 젓이다. 자신이 쓰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쓰

는 만'보다 
'

일등한' 말이라는 셍각이 선제로 심가한 사회 &제가 되는 사肉는 얼마든지

있다.

북{f 화1據 가운 문제가 %1는 부분은 칙-한 화14]의 한 축인 주체사상에 입가한 목지

적안 선전 신-R을 위한 화%41이다. 이 화1{1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주체사싱-은 잎·서 骨

핀 데로 걸국 고 - 이를 중심으로 한 W어 )g리, 선전 신동의 인어직 표힌과 소 리마루

피- 김-정의 헝싱-화, 김인성의 교시와 딩-성, 인민성, 게骨성에 마탕을 둔 사고 %l·단J의 6Y-
Il]화 %A 旦 이르이져 있다.

선전 선-W을 위한 인이직 표헌과 소리마루와 감정의 힝싱-화, 1일성의 교시와 당성,

인민성, 게급싱에 비·탕을 둔 사고 판단의 51-II]화 동은 통일 이후에는 그 릴게 큰 문제

를 야기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통있을 통해 선전 선동의 의의와 데상이 省국 사라지게

省 깃이2t(, {]일성의 교 시니·, 딩-성, 인민성, 게%성도 무의미하게 될 짓이기 때분이다.

오히리 문제가 핀다먼 이린 멕싱-의 상-신로 인한 간%에 있을 깃이다. 이런 테도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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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1960년대 중반 주체사상적 언어 정책 확립 이후 교 육 받은 세대들에게서 심각하리

라고 본다. 이런 상실감은 심할 경우 자아 정체성의 상실로까지 이어짇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고유어를 중심으로 한 언어 정리는 남한에서도 대학가를 비롯하여 일반인들

에게 상당한 호응을 엄고 있어서 많은 언어적 표省들을 우리 고유어 중심으로 고치려

는 운동이 일고 있다. 이젓은 통일을 대비하여 우리 민족의 화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릴하려 할 때 긍정적인 일면이 아닐 수 없다.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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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I

본 연구의 목적은 문촤 일반에 대한 문화인류학과 민속학적 관점을 토대로 북한사회의 문화

를 구조적 차원에서 분류하여 봄으로써, 북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 체제의 문화와 구성원들의 가치정향의 관계를 통해 공식적 가치정향와 비공식적 가치정향를

구분하여 북한문화와 주민들의 비교적 최근의 가치정향을 고찰함으로써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

한 시안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문화를 구조적 분화띨식에 따라 이념(체제)문화, 행

동문화, 用具文化라는 3차원적 분석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북한 문화의 여러 측면을 볼 수 있

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이념문화는 사회성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지향의 문화

로서 이는 체제를 구속한다. 반면 행동문화는 사람들역 따르고 있는 규범이나 관습의 문화이다.

그리고 용구문화는 생활용품, 시설 등의 생찰수단에 관련된 문화이다. 여기서 이념문화는 관제

적 정치문화(상위문화)라고 볼 수 있으며 나머지 두개의 하위문화는 주민생활운화와 동일한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에 있어 이님문화를 살펴보면, 이는 김일성 주체사상과, 1980년대에 도입되어 체계

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이 기초가 되어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른으로 나타

나게 된다. 이에 비해 행동문촤는 사람들의 규범이나 관습을 의미한다. 북한에 있억 행동문화는

주로 집단주의 차원에서의 공동체적 유대의식, 사회주의적 대가정이라는 가부장적 귄위주의, 상

부상조의 관습, 금욕주의와 인내의 정신, 배타주의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용구문화는 생활용품과 시설 등 생활수단, 즉 衣 食 住 등의 생활분야를 말한다. 우선

북한사회에서 의생활은 조선옷의 계승과 발전, 양복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발전하여 왔다, 해방

이후 부족한 옷감과 피복 생산시설은 의생할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기왕

에 입던 조선옷을 기반으로 하여 양복(현대복)이 등장하였다. 여기에 C-1하여 작업복이 늘 중요

시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북한사회의 옷 종류의 골간은 조선옷과 양복으로 분류된다.

주민들이 의류를 구입하는 방법은 국가의 의류 공급체계에 따라 배정된 것을 구입하거나 개

인이 자체 조달하는 방법 등 2가지를 들 수 있다. 전자는 배정품이고 후자는 자유판매품이거나

농민시장에 유출된 물건이다. 배정품은 세대별로 지급된 공업품목카드에 기록된 한도내에서 구

입하게 되는데, 공급된 양과 질은 신분에 따라 다르다. 물른 기준량대로 지급되지도 않는다고

한다, 륵히 속옷류의 사정이 심각하다.

두번째로 식생활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면, 북한을 방문한 방문객들의 일치된 결론은 북한의

음식에서 전래 토속적인 입맛을 느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다. 우선 북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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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촤학조미%t를 쓰지 않는다. 그러나 박한 리문회.·는 절뎨생게비의. 공급의 관게에서 많은 어리

$-이 따른다. V[한 북한 7민들이라고 하이 斗망'의 상한선이 21어저 있는 짓이 이,니다. 더욱이
1/ie 문제에 대한 인간의 - rd'-P, 보다 본- 에 기키·-( 깃이다. 일정하게 배고픔이 먼혜지민 보

니. 맛있는 음식을 칠게 퇸디.,

세1친 旦, 주)g督)C제를 보면, 북한을 비롯한 7사회7의7{ 주생활의 기본은 집단살림짐인

이·파트 d님이다. 5한 건축의 호1제도 대개 아파트식의 공동주거양식을 보여준다, 51리한 공동

Y거양식·을 체백하민서도 온돌 같은 민족적 주거양데만은 어전한 것이다, 긴축에서의 민족적
'힝리이리·는 ·분제는 북한 정권 초기- 터 L 준히 X·의q어 -E 과제이다·.

헌제 주텍 보2骨욘 약 6S% 수준인데, 북한은 지방기1%- 간부骨 이상에는 l()0% 주택을 배정

하고 9)으나, 그 이하 특히 노동자의 주텍배정은 57% 수준밤에 인-되고 있어 1주댁 2세대 거주

기· 흔한 소/정이다, IL한 도시지익 대규모 주텍주{열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도시의 경우는 이전히

님'은 아파트와 연립주례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미 이를 뎨체하기 위한 세旦운 아파트 건실도 미

1한 상네에 있다. 특히 농촌의 경우에는 아직도 제레식 초가집을 지붕만 개링·하o]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3차61직 분석을 통해 볼 때, 북한에 있어 문촤는 체제 구성윈들의 기.치정힝·에 절 적

인 엉향을 주고 있으므로, 특히 이넘문촤의 영향이 굴 것이라 보이진다, 그리나 사최주의권의

%괴외. 북한녜의 정치경제적 2제 둥은 체졔가 지향하는 旻화, 특히 이넘문촤가 규정하고 지시

하는 마대로 움직일 수 餓음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이님문촤에 의한 공식적 가치정'팅·이 주민들

에게 수2되고 있지만, 이먼애는 그외.는 빌도로 헹昏문회.와 - 구문촤와 관련된 비공식적이먼서

실제적인 가치 정향이 나타나고 있는 징후를 우리는 발긴할 수 있다.

공식적 가치정향은 우선 사최주의적 이싱'적 인간괸·, 둘째로, 공산주의 各리도닉, 세쩨로, 인정

주의외· 열정적 헌신의 깅-조, 내쩨로, 자본주의와 관료주의 비판을 晋 수 있다, 이에 비헤 북한

사회의 주민의 비공식> 가치정향은 주旦 두 측번에서 공식적 가치징향파 차별성을 L}-타h]다.

히-니·는 이님이나 정치 · ·경제체제에 있이서의 문제점으로 인해 형성되는 가치정향이고, 다른 히.

니·는 1 1의 와해, 동7· 공산권의 骨락, 중국의 계헉파 개빙, 0리고 유학생이나 북한 헤외동포

吾의 방쏴초칭 헌로 .1한 비공시직 가치정향 힝싱이 3-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비공서적 기-치징

힝·의 헝성은 체제네의 일탐으로 표줄필 가능성이 높다.

- (선 진자되. 괸·련하이 비공%적 기·치정향이 힝셩되는 요인으로서는 김일성 릴인독제7.축과

길정일 권력세습 추진과정에서 m)l'셍한 정치적 비·헤, 5%1릭으로부티의 소꾀, 기본권의 박달 등 p{

한제 의 칠지한 익압괴. 통제에 기인한다. YE한 4<[한주민吾의 생활기최의 불평듬파 북한깅제

운1친적인 넉'후성에 기인$ 주민들의 -趾만吟 A%쵤·향싱'에 뎨한 주민욕구의 심촤 兮이디.,

후자려· 관 1하어 비공식적 가치정'힝피 힝성되는 요인으로서는 김일성 일인-3(재의 비인도L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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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민생활의 통제, 만서적인 북한정권의 관료주의적 병폐 및 계층간 차별대우, 일반주민의 노

동동원과 생활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유학생 소환 조치와 방북인사 초청, 그리고 해외교포의

초청으로 인한 자유사회에의 노출이 그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D

북한과 남한의 문화를 비교의 콴점에서 보면, 양문화는 각기 상이점을 지니는 동시에 공통점

을 보이는가 하면, 서로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차이점은 남한에서는 다

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반면, 북한은 획일화된 문화만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라

고 할 수 있다. 반면 남북한 운화는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남한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자

율성이 보장되01 있으며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력이나 홉수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

화의 상품화, 외래 사조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민족문화의 퇴조, 문화의 파편화가 문제라고
된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비교적 균등한 문화의 수용, 민족문화의 적극적인 유지, 통합기

제로서의 문화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정치적 도구화, 획일화, 강제적 문

화수용은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개의 문화의 통합과정을 설명하는 분석의 틀은 두가지 가능성이 인

정된다. 하나는 지배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상호의존모델이다. 물론 남북한 어느 쪽도 지배모델

을 선호하지 않는다. 더구나 체제와 이념에 의해 대립이 두드러질 경우 상호의존적 통합모델을

추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문화적 동질 기반을 바탕으로 앞의 두가지 문

화통합의 모델에서 그 장점을 취하여 보다 포꽐적인 새로운 문화통합의 기틀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하 차원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통합론의 모형은 
' 

나'와 
' L-]'의 통합으로서 

' 

우리' 모형이

다. 즉 남북한 통합의 역사 문화접근 모형이다. 이 통합과정은 쌍방간의 교호작용을 전제로 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전통적인 역사문화속에 우리 의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헌대적으로 개발한다는 의미이다.
' 

우리' 모형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체제에서는 전통문화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결합되었

으나, 공산주의의 이단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전통적인 우리의 식을 이용하여 
' 

우리'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남한체제는 전통문화에 자유자본주의 이데을로기가 결합되어 토착화되었다

기 보다는, 이질적이고 혼합된 상태에서 전통적인 
' 

우리'의삭의 파괴로 이기주의적인 
' 

나'만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양 문화에 있어 전통적 요소와 근대화의 결과에서 많은 공통성을 발견하고, 외

부로부터의 거의 강제적으로 부과된 이념이나 체제의 차이가 주로 이질화의 요인이었다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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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적인 것을 제거힘·으로써 오히러 전통과 근데성이라는 동질성이 입사리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는 논리가 타당하게 보인다, 바꾸어 말헤서 이님적, 체제적 이질화는 인위직인 것이었으므로 비

록 어떤 분야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듯이 보이는 이질화가 일어났다 해도, 그깃들은 또다시 사

림-의 의지로 비-꿀 수가 았는 깃들이다- 이에 비하여 동질적인 깃은 그러한 이넘직이고 체제적

인 차원에서의 변화에도 불구히·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전통과, 근데화를 치르는 시.희라볜 대부

분이 자연스럽게 격어이· 하는 종류의 변촤에서 결파한 공통성이 같디·1천, 이는 의식적으로 비.J[L

고자 히·는 노력의 걸과가 아 맡더러 사회문촤의 기본리이 요소들의 연속성과 변촤인 만큼 잎·

으로 통일후에 동짇성의 회복을 시도할 적극적인 기어를 할 성짇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

디.. 이는 
' 

니.t와 
t 

너'가 아닌 
' 

우리'리·는 통합모델의 힝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기$로 문화통힙·을 준비하는 문화교륨 및 협럭의 개선방향의 측면을 삳피보

먼, j- 논의에 있이 제일 먼저 고러되어야 하는 것은 남북한 문촤헌실에 대한 체 중십키 사고

의 지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징치분야의 논리가 그외 어타 분야의 개별성파 특이성을 니무 제

익·하는 깃은 바람·적하지 못하다는 깃이다.

또한 이러한 기본적 인식을 토 로 남북한 문화교骨 및 힘력을 개선 빙'한을 찾고자 한다면,

co 궁극적인 사최 촤통합을 위해서는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 헌재 남북

한에 존제하고 있는 동질적이 부분을 희-대하리는 시도가 필요하디.는 것과, 卷 부분적으로니.미.

문화적 동질성이 남아 있는 전통적 민족문촤와 의식주의 주민생香문화가 교류의 주요내용이 되

이야 한다는 깃, 그리고 卷 반번 이러한 교류 파정에서 납북간 이질촤의 실상을 확인하는 것 지.

체를 통힙-에의 장에물로서만 이질 깃이 아니라 동질성 최복을 위헤서 메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

다는 점을 인식헤야 한디·는 것이 우선적으로 신헹되어야 한다, 끝으로 卽정치적 영익과 비정치

적 엉역의 교류 및 %력의 시공간적 분리이다. 즉 정치적으로 데결직 의식이 침에촤되는 시공

간지 촨경이 주어졌은 겅.으에, 그로 인헤 모든 교류를 중탄할 것이 아니리· 그외.는 별도로 비정

치적 영익의 교 - 1칫 헙력을 지속 빌·전시키이· 한CI·는 이다.

이치. 아물러 문톼昏힙-은 준비하는 통일교육의 방항은 보번, 먼저 문회.통함各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잉: 분촤를 보아온 우리의 인식의 들을 자긱' · 수정하고, 동짇성을 기반으로 한 
' 

우리'의

* ]을 긍내시키는 동시o]l 이질최-를 극복하며, 잉.문최.의 징·남침을 먼증빕적으i료 동骨할 수 있는

노 럭이 중」요하디Jc 여기지이, 이·울러 이러한 측1친이 통일교육에 빈·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

겠다.

남북한긴-의 동질성을 최복하리먼 -F선적으旦는 민족문화의 1통을 최복하는 노력을 기울어

야 
'한다. -F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 가운데 省대 사최에 적힙·한 내- - 과 방식을 선택적으로 l%·아

·늘이 0것을 실·러 나기·이· 한다,

따라서 -F 인31-는 동질성최복을 위헤 힉·교 통일교-A의 내성 이 지향헤이·힐· 빙·힝·을 전통적 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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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식의 측면, 민족공동체교육의 측면, 평화교육의 측면, 민주시민교육의 측면으로 설정하여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상의 네가지 영역은 서로 독립돤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

완적인 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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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I . 1 연구의 목적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소련연방의 와해, 그리고 넝전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최근의 국

제정세의 변화는 패권화에서 다극화로의 이행, 상호의존에 따른 국제적 경쟁과 협력, 유럽의 국

가통합과 미국주도의 북미경제권 형성 등 블럭화 추세와 이에 따른 대응블럭의 형성이라는 새

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 왔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의 가운데 남북한관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와 화해의 무드가 조

성됨에 따라 남북통일 환경은 미북한간의 핵문제타결를 개기로 새로운 변화의 전환기적 국면을

맞고 있다. 이와 함께 동서독의 갑작스런 통일은 우리에게 부러움과 동시에 놀라움으로 다가왔

으며,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때 보다도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동시

에 이러한 분위기와 더불어 동서독의 통일 이후 발생하고 있는 후유증을 목격하면서, 우리 국

민과 정부는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 통일을 대비한 다각적인 준비가 펄요함을 감지하게 되

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단순한 분단 이전의 상태로의 회귀가 아q며, 또한 정치, 경제

체제와 사회체제간의 통합일 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간의 의식과 가치관의 통합이라는 데에

그 중요성을 두게 되었다.284)

그러나 기존의 통일 연구 및 논의는 특정분야의 학문영역, 특히 정치학이나 경제학적 측면에

서의 접근이 주로 이루어짐으로써 때로는 동서냉전체제하에서 이룩된 남북한의 대결구도에 기

초한 이데올로기 편향적 시각과 접근이 이루어 지는 경향을 보여 致으며, 반면 비정치적이고

비경제적 분야에서는 그 연구 관심이나 연구내용의 축적이 미진한 측면이 많았다.

이러한 과정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 두가지의 왜곡된 형태로 형성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

다. 그 하나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글이나 대중매체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 북조선 사

람들이 
t 

불쌍하다5는 것과 
' 

촌스럽다'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285) 여기서 
' 

불쌍하다'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며, 
t 

촌스럽다'는 것은 이미 남한 안에서 거쳐온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이제야

거치고 있다는 것을 뜻할 戌이다. 즉 근대성을 성취했다는 자의식에서 출발하여 서구 중심적

284) PJ,O pitz와 D.Hcrz는 동서독의 통합문제를 다루면서, 남북한 주민간긔 이질화는 독일의 설례에서 보

듯이, 어려운 점이 많으면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진적 과정으로 우선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

이 본다. 반면 그들은 한반도가 (통일문제에 있어) 독일보다 더 쉽게 동포애라는 관념에 의지할 수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 Peter 1. Opitz an d Dietmer Herz, 
"

The Integration o f East an d West Germany in the

Fost-UtIification Period," Sino-Sovict Affairs, Vol. xvm, No. (Wintcr, 1994 / 5), p. 237 ; 이러한 지적各 한

반도 통일문제에 있어 문화적 통합의 문제가 어려운 과정임을 설명해 주는 동시에, 통일후의 동서독간

문화통합보다 한반도 문화통합문제에 있어 동포애라는 장졈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보여전다.

285) 조혜정, 
t 

남한'과 
' 

북조선'의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서 - 민족주의와 진보주의의 담론을 중심으로-, 통

일사회로 가는 길, 연세대학교 통알연구원 개원 기념 심포지움 (1995, 11. 28),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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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본주의 발전의 척도로 자신듈이 거처< 시대, 60년대를 인상시키는 
' 

낙후된' 북한을 
t 

촌스렵

다'b지 
' 

불씽·하다'리.면서 우윌7.>'과 동정으로, 지배의 대싱'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깃을 의미한다,

아니먼 이들은 더 이싱· 근데회.기. A-토피아의 띵·에 도딛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지점에서, 근

데화 이전의 
' 

A-기.적 분위기'의- 문쇠시 고우-성에 대한 향수를 북한을 통해 달레고 싶(>1한다. 이

때 이들이 들먹이는 북한에 존재히·리라고 믿고 싶어 하는 
' 

민족성'이나 
'

고유 촤'의 정체성은

실재하는 깃이 아니라 이들이 보고 싶이히·는 기·상의 깃일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시선은 민족주의자의 시선이디·. 
' 

장구한 세월'에 비해 40어년의 분단이 무슨 큰 차이

를 가져올 것이냐고 본는 이 시신은 순진한 낙관론으로 차 있다, 이 순진함은 80년대 통일운동

을 지빼循던 
'그날이 오변 어도 좋으리'라는 식의 정서에 헐육과 원초적 집단, 그리고 

' 

순수

한 빈족정기'로 특징지어지는 민족의 존재릍 겯합시킨 것으로 통일을 어진히 신성한 깃으로 보

는 관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시긱'을 형성하게 된 동기는 전술한 비-21· 같이 북한에 대한 사최문촤적

치.윈에서의 그 실체에 대한 접 보디·는 동서냉전 구도히페서 대결상대 내지 경毛상대를 진제로

한 북한체제에 대한 언7가 주를 이루어 왔기 떼문이라고 볼 수 었다.286) 따라서 한국 있어

서 통일언구나 통일졍첵에 있이서 문촤의 역힐·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는 쉽게 마런되지 않았는

데, 이는 무엇보다도 통일을 전략적인 시긱'에서 접근힌· 니·머지 문화를 정치, 군사에 대해 부수

적인 억省·을 하는 것으로만 여지兎·기 I(l]문이다.287>

이러한 필과를 낳게 된 원인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먼, 칫{ 문촤 계넘의 복힙성과 추)g·성 때

문 인구1펀로 개님징의 및 인구의 초집이 다양하다는 짐이다, 우선 통일문제에 있어서 문화분

야의 연구는 문촤예술게 내지 인문학개애 의헤 주도되어 왔으며, 이들은 문촤의 개넘파 언구의

초점을 구체적인 표떰,의 잉7식에 헌· 부문썰 인구에 두고 보다 싣체적이고 싣친적인 측1戒애서

접2하는 겅우가 밀'았다.)闢} 반먼에 사최과학계에서는 문촤의 개님을 부문별 행동양식을 표1괄

a t 

m

286) 이러한 경향은 남한이 보는 북한측 체제외· 통치지·에 내헌· 호칭과 상관판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제1, 2 , 31촤1·l' 시데00 남축은 북측체제블 
' 

북괴' y[는 
' 

김인성 피뢰집단'이라고 불렀으미, 북吟 통

치지.에 대헤서도 
'

A] ]성괴수'라31 불鼓디.. 제4공촤국 초기에는 냄 f괴'외. 
' 

북한'이 魯- - 되다가, 이후 tI

지- 
'·뮤한'이라눈 玄弔이 및반촤되이 이러한 경향은 71제까지 지속되고 있디·. 2:1리고 북측 통치지·에

헤서는 6, 5공화1·[tf11{·:- U-냥 ' 김일성'이라고 불렀다, 그리니- 6공최.국에 들이서는 j,t다 적극려인 북Is·,

동일정책의 추진으로 인헤 북측 제에 데한 호칭도 공식려으보는 
'

& 민7주의인민$L최-]y'리'히. 하고,

븍즉 통치지.에 대헤서V A]인성 뎨헤시는 곰)-]적으로는 
' 

깁인성주셕'이라고 부%는 통 )1니. C7적적

인 민을 )i(이고 있다. 이리한 71식의 전朝-, 즉 긍징적인 2-R-로의 전핀·各 통일언7 씻 동일논의의 번화

를 니.비.내 주는 것이미, 동시에 A-인을 잎'딩'J> 수 있는 ya.한 번수가 필 수 있各 깃이라 보이진다 ;

You Youu g Ock, 
'

밥fOUl01iug 21 Cou·oct Uudcl-strIndiug Aboul Nor61 Korea ; A Shortcut 0 Ullificllliou," Bast

Asiau Review, Vol.V, No.4 (Will, 1093), p.49 71-%,

297) - 9희, 
"]/촤어 
V苟성 최복-위 위한 정첵방향", 민족통인(]/1족통일촉진회), (1卽5. l, 2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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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복합적인 관점에서 가치관, 삶의 양식 등을 초점을 맣추어 조망하려는 노력을 보여왔

다.289) 따라서 통일연구에 있어서도 문화개념이 통일되지 못하고 개념상의 차이가 존재함으로

써 인문학계와 사회과학계가 상호 협조하는 학제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통일과 통합이라는 개념에 대한 혼란이다. 통일이란 un if1Cati이1 또는 reun i5cation이란 영

어 낱말이 시사하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영토통합을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통합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다고 볼 수 았다. 남북한이 한 국가를 형성할 때, 즉 하나의 영토와 하나의

국민을 가진 나라로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통일을 맣할 수 있다. 문화통합은 통일이 만들어

내는 상황이고 통일 이후에 알어나는 과정이다. 통일이 완성되면 문화통합이 시작된다, 반면 통

합은 il1tegradoll이란 낱말이 시사하듯이 두개 이상의 체제가 잘 기능하는 하나의 체제를 이룩하

는 것을 의미한다.290) 동시에 여기서 잘 기능하는 하나의 체제라는 의미에는 체제 구성원의 조

화로운 생활세계의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세째, 기존의 통일관련 문화 연구는 주로 민족사적 정통성 논의를 뒷바침하기 위한 북한 문

화의 이질화 규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아울러 문화 통합의 관점에서 남북한간의 문화

적 동질성의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效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

화 통합의 문제에 접근하는 연구 관심은 어디까지나 헌존체제를 명분화하는 연장선상에서 전개

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것이 수완 좋은 정치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민족의 장래라는 담보물이 걸려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 작품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소수의 정치가들이 연출하는 해결사적인 몸짓이라는 젓은 통일이라는 작품의 전

체적 제작과정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즉 그 과정에서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바로 민족공동체 전체가 살아온 삶 그 자체인 核이고, 이 삶으로부터 통

일을 향한 원동력과 추진력이 생성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민족공동체를 근거로 하고 있는 통

288) 이에 대한 대표적인 저서로는 북한의 문화정보 I, 2 (고려원 간행, 1991j,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

일지향적 공연 구성안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간행, 1995), 북한의 먼족생활풍습 (대

동신서, 1995) 등을 들 수 았다,

289)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저는 주로 통일원 (예 ; 남북한 단일문화권 형성, 발전올 위한 정책적 연구,

남북한 사회문화체계 비교척도 모텔에 관한 연구, 통일문화지향과 문학예술,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

화 동향)과 민족통일연구원 (예 ; 통일문화와 민족공통체 건설, 북한주민의 인서연구,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 남북한 사회 · 문화공동체 형성방안)에서 주로 출간되었다,

290) 차재호, 남북한 문화통합의 심리학적 고찰, 북한문화연구 (한국문화예술진홍원 문화발전연구소), 제1

집 0993), pp.79-SO ; 어러한 측면에서 차재호 교수는 통일의 형태를 완전한 통일을 연방식의 통일, 기

능주의적 통일 등의 몇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으나, 통합은 형태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젓이 아니고,

오직 잘된 통합과 잘 안된 통합, 그리고 그 중간의 여러 수준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화

통합에 있어서 이러한 논의는 통합의 모델 A]컨대 지배적 모델이나 긍존모델에 대한 고려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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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개님일 깃이다.291>

U레서 통인이라는 쟉품은 일최성을 기-지고 있는 작품일 수 없으머, 통일 이후에 %1개될 민

A공동체의 Al·에 j(1'한 충분한 문 의식의 진제위에서 숙고되이야 한다. 징치군시.적으로 헤결된

통일이라는 상毛·이 곧바로 일싱')%管을 실'아기·논 통원<'·[기·의 국민파 시민의 A4활이라는 치-원에

서 믿·생曾 수9)는 모든 15제들을 한꺼빈애 해짇해 骨 수 있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림다. 톡히

상이힌· 분촤직 구조속에서 40이닌간 헝성되이 온 기.치권·의 문제는 심긱·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8적은 분촤 일반예 대한 분촤인류학파 민속학적 관점을 旦대로 북한사최

의 문회.를 3차윈프}으로 분류하미 본으로써, 북한 문최.에 대한 세로운 시긱·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한 체제의 7촤와 7성71들의 가치정'힘의 관 를 통헤 공식적 가치정향와 비공시직 가치정

%·骨 구분하이 북한문촤와 7 )들의 니교직 최H의 가치정향을 고칠·힘·으로써 남북한 문촤통합

을 위한 시안적 논의를 히.고자. 하는데 있다.

1 . 2 개념적 틀

일반적으로 시간 차윈에서 - 리가 향유하는 문촤는 세가지 존제양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7·-리 면족이 전통적으로 힝·유해 오딘 깃을 이어 받은 문화꾀· 외국에서 반아들인 문화, fl리

고 주체적으로 지어8)] 꾜·화기· [J4깃이다. 이처럽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는 전%적인 것(진승<

촤), 수용적인 것(수- - 문화), 칭·조리인 것(창1문촤)이 l·s립적으로 존재한다.292) 또한 문화를 힝·

-7하는 211총이 어떠한 성곤]을 지녔는기-에 따라서 2- 분최.의 존재 양식도 일정하지 않다. 즉 한
%vI·족 짐단 내부01>서 어t 게층이 주로 항유하는 분촤인가에 0거하이 민중문촤, 앨리트 회., 대

중문촤로 분류할 수 있다. 나아기· 문회.기· 셍성되고 - 통, r·1돠리띤 진숭매체가 있어야 한다.

문촤의 전승매체는 실로 다양하지만 크게 1어, 행위, 꿀질 둥으로 대변힐 수 있다. 띠.리-서 말

의 $촤, 글의 문촤, 진파문촤로 분류苟 수도 있다.

반민 우리는 문촤의 통시성과 공시성을 포꽐할 수 있는 측면에서 문촤를 볼 수도 있다. 이러

한 괸짐에서·는 문화개%j이 지니는 어도 7개의 서로 디·旦먼서도 밉접하게 연건되어 있는 측

l$l.을 고러해야 한다. 히·니·는 보다 통상리이고 제한된 의미의 폭면에서 보는 깃으로서, 여기서

문촤란 
' 

상징적 힝식의 영억'이다.$3) 종111직 힝식骨을 포힘·하는 문힉·, 공연애술, 미술, 읍악 등

이 이에 Y함毛다. S/ 하니·의 보다 넓은 의미에서 문촤는 
' 

의미의 엉8'이다. 잎린의 싱·호 정管

적이고 통일된 도, 기·치, 믿음, 45 일 헹]동앙식을 통히·어 사람들은 자신과 세게외.의 관게를

신정한다. 이러한 의미들을 통하여 세게는 하나의 정]/된 - (주로 진서지워지며, C't 인·에서의 인

201 ) 1깅수, 시).9절, 3)시.회의 제민과정 - 1·t l . 베트Id· - (시舍 : 서불데舍핀.부, 1995), pp.4-5.

질2 )林在海, VI< 시론 (시꿀 [ 문디-미 지성사, 1開%, pp.:18-557)-조.

2S:l ) 김이수, 문촤정책의 이님과 방항·, 문촤매會%·<총, 제1%] (1蜀8), l]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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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위치가 규정된다,

이와 유사하게 톰슨은 문화의 개념을 기술적(descriptive) 개념과 상징적(symbolic) 개념으로 분

류한다.294) 전자의 경우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테일러(Tylor)와 말리노프스키(Malinowski)

가 포함된다. 그들의 경우 
"사회 
또는 집단의 문화는 일련의 신념, 관습, 이념 및 가치 뿐 아니

라 물질적 가공물, 대상과 수단이며, 이것들은 집단 또는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획득되어 지

는 것이다"라고 정의된다. 반면 상징적 개념에 있어서는 기어츠(Gofford 0eertz 와

� 

화이트(L. A.

White)가 포함된다. 이들은 
"

문화란 행동, 토론 및 의미있는 다양한 류의 목적을 포함하는 상징

적 형식으로 구체화된 의미의 유형이다. 이는 구성원들 서로간의 의사소통과 경험, 개념, 신념

의 공유를 통해 이루어 진다"고 정의된다.

이와 같이 문화를 두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은 공히 양측면의 문화를 소유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사회주의 국가의 문화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는 당의 얼원적 통제하에서 자

유로운 시민사회나 시민문화가 개념적으로나 실제에서 존재할 여지가 거의 엾다고 보는 것이

공통된 인석이다. 다만 북한에 전통적인 생활방식이 그 변형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남아있

다면 관념적으로 나마 그것을 
'

주민생활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북한문화

의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주민생활문화를 상정할 경우에, 이것과 대칭관계에 있는 또 하나의 문

화구성요소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 

관제적 정치문화'일 것이다.295) 물론 주민생활문화는 하

위문화이기 때문에 것이 아무리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한 삶의 방식이라고 해도 상위문화가

규제하는 테두리안에서 기능할 수 밖에 없다,

반면 이러한 성격을 지닌 북한 문화를 우리는 구조적 분화양식에 따라 이님(체제)문화, 행동

문화, 用具文化라는 3차원적 분석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북한 문화의 여러 측면을 볼 수 있으

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이념운화는 사회성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지향의 문화로

서 이는 체제를 구속한다, 반면 행동문화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규범이나 관습의 문화이다.

J리고 용구문화는 생활용품 , 시설 등의 생활수단에 관련된 문화이다. 이념문화는 앞의 논의와

관련시켜 볼 때 관제적 정치문화(상위문화)라고 볼 수 있으며 나머지 두개의 하위문화는 주민

생촬문화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296)

문화인류학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문화는 학습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즉 인간은 특

정 문화를 가지고 태어t+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학습할 능력만을 갖고 태어난다. 그가 그 런 능력

294) Thompson, John B. , Ideology an d Modem Culture - Critical Social Theory in the Era o f Mass

CommUIIication -
. Stanford. (O(lifom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1990), pp. 127-332.

295 ) 김영준, 통일문화 창조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타개방안, 민족통일연구원펀, 통일문화연구(하),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p.484.

296) 이와 같이 문화를 3분류하고 보면 남북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이질화는 이념문화에서 발견

된다 ; 고영복, 문화와 성격구조의 이질화, 통일정책(평화통일연구소), 제'3권 제4호 (1977),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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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떤 문촤를 힉·습할 것인기.는 성징·과정아서 <:l-가 주]한 문화적인 촨경에 의해 죄.-위된디-,297)

이러한 측변에서 뷴회.기· 인간의 의식구조나 가치정향을 제약한다고 볼 수 9)다. 특히 북한과

간이 진체주의적 속성을 지니는 제제문최.를 가필 경우, 문촤는 인간의 기.치정힝·에 중 한 영힝·

을 미치게 되머 71 반데적인 쟉- - 은 극히 작은 v·모라고 힐· 수 있다, 다시 말하먼 잉·지.기. 고(호

적인 상호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상하관게를 가짐으로써, 이넘분화(상위문화)기. 하위

분화(헹동문화와 벙2/문촤)에 짐정칙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니. 양자기. ]$l·드시 기게

론직 길정론의 관계를 갖는 것은 이.니다.

따라서 본 연구L 이러한 관계에 따라 - 선 북한 문화를 3치·원, 즉 이넘분촤와 헹동7화, -깁-리

고 - 31- 회.로 구분히.이 각격-의 구조외- 양대를 실'퍼旦고, 둘쩨로, 이러한 문화에 따라 영힝·을 방

는 북한 주민의 가치정향을 궁식적 측띤파 비공식적 측11{으로 구분하어 살피보미, 끝으로 이러

한 고省·을 토대로 하이 남북한의 문화를 보는 시각 내지 인식의 틀애 대한 재고를 통헤 남북한
된

의 이질화 양대외- 동질성의 잔존헝 를 산피%으로써 통합을 위한 그 빙·향을 살피보고자 한데,

2. 북한 문화의 차원적 구조와 양태

2. 1 이념(체제)문화의 차윈

북한에 있이 이닙문촤는 킴인성 주체사상파, 1외0닌대에 도입되어 체계촤시있다고 볼 수 있

는 
g 

사회정치적AW명체各'이 기초가 되어 사최주의 문촤긴섣이론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북

한문촤를 이헤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의 이론체계를 정회·하게 이헤헤야 함이 딩·언시 된디·. 페

니·하번 북한사회에서 주체사상의 내용은 /1 자체로 누구나가 습득하고 체촤헤야 하는 사최적

管촤이기 It11문이다. 즉 북한에서 이 이론구조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사최적 실친을 규징하는

71으로 작용하고 있디..

북한에 있어 주체사싱-은 한미·디로 
" 

헉 파 건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1굉파 건설을 추동

하는 힘도 인민데骨에게 있디·는 사상" 혹은 
'니·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머 자기 운명을

게 하는 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으旦 규정핀다.29S) 동시에 
" 

위대한 수렁 김일성동지

의 헉16사상"으로 AL'<:1뇌기도 한다-

이는 구제적으로 L0근본윈리<L서 인간중십론과 인간괸·으로 대널되는 
' 

칠학적 윈리', 勒사최

역사운동의 본질과 성걱 그리At 추진릭을 십3정榮다고 하는 
' 

사최억사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1

리고 그 네역.은 1970VI 1 1윌 조 신1‥y딩' 제5)· 최에서 김일성의 연실을 骨힙·혜 낳 , ce 주체

의 히-y]은 7인다운 테)L의 견지, % 주인디·(/ 도란 자주적 입장과 칭-조적 입장의 견지를 의

,,,, l.,.p,,고·1쇠./],,..,.),,,,Pd-,,弔,>l,%,l.J,,.,,彌,,,,p,,,<,,
'2鈍) 
이-'(석, Al·한의 이-s>) - 사싱', 제z]], 지V자- <시合 : 3사비핑사, 19% ), 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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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여, 卷 당의 
'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사상 체계라는 세항으로 집약될 수 있다. 따라서 주체사

상은 길일서의 혁명사상의 기초가 되어 
"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데 확고히 견지해야 할 최고의

원칙"이라고 하면서 이 
' 

유일사상체계'도 주체사상체계에 입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측

면에서 주체사상은 
'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 원칙'이며 
' 

유일사상체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주체사

상이란 
'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단결하여 수령의 유일적 영도밑에 복종'하는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를 설명,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이념(체제)문화의 기초가 된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주체사상은 T 혁명과 설에 대한 주언다운 태도의 측면에서 자

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卷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지도원칙으로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예서의 자위로 나타나게 된다.299)

그러나 1980년대에 주체사상체계에 
'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도입됨으로써 주체사상은 내용

변화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현재 북한의 이데올로기에서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자기 체제의 이상향인 동시에 수령제를 정통화하고 설명하는 이데올로

겨이다. 또 그것은 대내적, 대외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강고한 단결을 구성원의 내면신조에까

지 깊이 파고 들어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였다.300>

김정일은 
' 

사회정치 생명체론'으로 새로운 논리를 전개하였다. 
' 

수령론'이 권력의 공간구조

를 설명하려는 논리라면, 
' 

정치적 생명론'은 시간적 측면을 해설하였다, 양자가 
' 

사회정치적 생

명체론'에 의해 통합된 것이다.301}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하여 김정일은 
" 

인민대중은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

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

루게 된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육체적 생명은 끝이 있지만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속

된 인민대중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중심적 개념은

혁명적 수령관이 된다.302) 따라서 
"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적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

고 받드는 것은 혁명의 주체, 사회정치적생명체가 이루고있는 본질적 관계의 하나이다. 수령은

과학적연 혁명사상과 옳바른 혁명로선을 제시하고 인민대중을 하나의 혁명대오에 묶어세워 굳

게 뭉처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듦으로써 혁명의 주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생명체

가 헝성된다. 공산주의혁명가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사회정치적생명체에 고유한 중셩의 관계

299) 오기성, 북한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 북한, 5, 6, 7월호, (160), pp, 195-196 참조.

3()O) 스츠카 사아유키,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유영구역 (서울 : 중앙일보사, 1994), p. 158,

301 ) 이러한 측면은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의 
"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조1정일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함께 하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체, 즉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 깅정일,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 제7호 통권 534호 09S7) 참조.

302) 김정일, 상게논문,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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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지는 본질직특성을 0대로 체헌힐· 때 침·다운 것으it 된다5%)1 주장된다. IL한 
‥ ),l-%1정A]z/

A브X체에 고유한 수링에 대힌· 허1-M/W들의 충성 -) 관게는 신념적이고 량심적인 괸.게인 동시에

q·요하게는 도급/의리적+l·게이디.,"303)

따리·서 Y-령은 인1/.i,대1·의 자주직 요구와 이 관게를 반엉하여 11 실'헌빙.<l]을 切히는 혁명

사상을 창'출하는 존제, 딩' · 혁띵조격을 건설하51 인민대중을 단결시키는 존제, 인민대중의 운%T

을 개칙하기 위한 혁16투ZI, 
'·d실사업을 지도하는 존재, 그리고 인면 중의 요구와 이헤관게를

총팔하:11 하나로 통일시키는 단길의 중십인 존제이다. 따라서 수직은 사회징치지 A%멍체를 힝

성하-L 인111c]1중의 
' 

최고뇌수'였다.3()4)

이상의 주체사상을 1대로 하이 북한은 r현 조신말시.진」 에서 문촤름 세 측민에서 다음과

같이 설t핑하고 있다,
" 

칫쌔로, 릭사발7:{의 헹정01]서 인류가 창조한 물질직 닐 정신적 부의 寺체, 특히 사회발진의

메단게에서 이룩된 파아과 기술, 문학과 예술, 사최도넉과 퐁습등을 말한디.. 매개 니.라의 문화

는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가지2 있으머 게급시.최에서 24는 철저한 계if적 섬걱을 띤

디·. 骨쩨로, 
' 

일반지식파 기술 식'을 통틀어 이且는 말, 세쩨로 헌대적 요구에 및.는 문멍한 AI

唱·앙[식305)"이디,

또한 ' 사최주의 분회.건설이론'o]l 의하먼 문최.에 대한 게넘규정은 주체사상에 월긱.하여 분촤

기· 사최적 존제인 사람에 만 고우·의 짓이니 사회적 인간의 밥7·1역사와 함께 발전해왔읍各 넘.

히변서 7촤의 세가지 존제헝테를 다읍과 같이 설1:M하고 있다,306>

칫 로, 문화에는 우신 사람이 창·조한 정신키 7 물릴직 제부가 속한다, 문촤의 발전은 인간

의 
· 조물인 물질적-정신적 부, 문화적 가척의 종대과정이다,

骨찌)旦, 문촤에는 다음으로 자연적 존제차 구일되는 사람의 고유한 활동빙·식이 포함毛다, 12

촤의 쌀전과정은 그리하여 바로 세계를 지1)l)하니 개조히.는 인간의 촬동방식의 띰·진행정이다,

세쩨로, 문최·01]는 El]한 자주의식과 창조적 >럭이 $함된다, 주체사상은 사림-을 자7싱과 칭.

조성을 본질키 속성F-로 하는 사최기 존재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사람의 본질적 속성인

지·7셩과 장조셩이 바로 앞'서 l][IL한 %l-회.의 개hJ적 내· - 을 이무는 사림·의 횔.동닝.켜올 7/-징할

303 ) 백성향, 5'·i>]에 내한 71·다-f -57-/성은 도CI최된 충실성, 
'학인51-, 
제3호 (IT)4), p,26.

304) ·김힝인, 5·링은 사회징치%]셍1-M%1]의 최2%/. 수, , :]·로지., 제]호 통5%54 호 (IPS8), Pl),m-21 찬조.
305) 반민 r문'희-에舍사진. F 분촤를 문진/J·희.외. 정신문촤로 -

'

/분하그f 있다. 
I %

骨질문희.V

개 단게에서 이$ 한 )3신-수단과 기니- -{4-진직-o-로 가지있는깃을 통틸이 이르는깃이고 정<l.문회.-
)짠7']의 메 10계에시 [M·Ii-, 과.힉, ->,!·학, (페술, 3,c넉 l 기다 정신셍횔·분야에서 이룩한제);L를 통b
한다. · 은 의미에서는 정신]V·최·민을 h!-촤.리·고 한다"]( 지적히.고 있다 ; 사최과힉·출A)-사%
사 l. ({12잉C : 사최과힉·舍%l'l-사, 172 ), p,366 사회파학윈 7]이학면/소, 헌데조선말사진 (서물 , )A의,

l%S ) 71·조.

306 ) 3'승씩, 사회주의문촤긴신이론 p·1合 : 조-:·>·, 1볍w, pp. 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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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 아니라 물질적 및 정신적 부인 문화적 부에도 체현되게 된다, 이러한 자주성은 자주의식으

로, 창조성은 창조적 능력으로 인간활동에 작용한다. 그리하여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떼어

놓고는 문화에 대해 생각할 수 없으므로 문화는 그것들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북한 문화건설의 주요 목표는 민족성과 계급성 그리고 혁명성에 그 바탕을 둔다. 민족

성의 차원에서 문화건설의 목표는 
'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험R)는 사회적 존재로 키

우는 것과 민족을 문명화하는 것'307)에 두어진다. 
" 

문화건설이 먼족을 문명화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 낙후성을 없애고 새로운 문화,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을 더욱더 문화적인 사회적 짐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이다."308)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문화를 더욱 더 문화적인 사회적 집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309) 따라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이 결합된 사회주의 민족문화를 주체적으로 건설할 때 인민대중이 자주

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성장하며, 자기 민족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혁명과 건

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적 특성에 맞게 폴어나갇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문화론에 따르면 북한의 문화는 계급성의 차원에서 두 형태로 분류된다. 하나는 근로대

중의 지향과 요구를 담고 그 요구를 실헌하는 수단으로 복무하는 문화로서 진보적인 문화이며,

다른 하나는 착취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담고 그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복무하는 운화로서 반

동적인 문화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노동계급적 문화를

건설하는 것 만이 사랖들을 낡고 받동적인 문화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할 수 였게 된다는 것이다.310)

이러한 민족적 계급적 특성과 함께 북한의 문화는 혁명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문화혁명은

사상, 기술혁명과 함께 3대혁명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다. 여기서 문화혁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혁명이란311) 첫째, 근로연민대중의 일반 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여 그들을 능

력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워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낡은 문화의

잔재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문화견설을 이룩하는 것이며, 세째,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등 사회주

의의 모든 문화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이다, 곧 문화혁명이란 착취사회에서 물러밤은 문화

적 낙후성을 없애고 진실로 인민적이머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하여 사랖들을 자연과 사회의 힘

307) 박승덕, 상게서, pp.28-29.

308) 민족의 문명화는 민족의 물질문명을 이룩하는 사업과 정신문명을 이룩하는 사업으로 이루어 진다.

전자의 중요한 측먼은 자체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발전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것이며, 후

자의 중요한 측면은 자체의 과학을 발전시키는 일, 자체의 예술을 발전시키는 일, 도덕의 진보를 이룩

하는 일이다 ; 상게서, pp. 29-35 할조.

303) 이춘길, 북한문화정책의 이념과 전개에 관한 연구, 북한문화연구, 제1집 (1993), p.14.

310) 이헌경, 최대석, 
41 

남북한 문화예술정책 및 교류현황 분석", 민족통일연구원毛, 통일문화연구(상),

p. 313.

311 ) 김일성저작 집, 7권,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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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조지·, 혁명과 건설의 침·된 주인으로 만들머 인민대중의 행복하고 문밍한 )W쵤·을 l-J]-런하

기 위한 문화분야에서의 번헉을 의미한다,

2.2 행동문화의 차원

전숩한 비.외. 깁·이 헹동문촤는 사람들의 3fl;>1이니. Z·습을 의미한다, 북힌.에 있어 
-행동문화는

Y로 71단주의 차원 서의 공동체적 유대의식, 사최주의적 가정이라는 가부장적 귄위주의, 상

부상조의 관습, if斗주의와 인내의 정신, 배타주의의 측뻔에서 삳퍼볼 수 있다.

우선 집탄주의 차권에서의 1동체적 유내의샥을 실·피보자.

북한에 있어 집탄주의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자아의식을 버리고 개인

의 사상과 헹동은 Y]단에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디·.3)2) 이에 대해 북한은 
"사회주의사회는 

접

딘·주의에 기초하고 E)는 사회이기떼문에 . 집딘·의 운밍파 인의 운명은 뗄수 없이 련결되어 있

으미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은 하니.로 통일피어 91다. 그러므로 <하나는 전체릅 위하여, 전

체는 하니.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서로 g31 이끌먼서 셍1사운멍을 같이헤나가는 집단주의적

생될·빙·식이 지베하게 된다"313)고 주장한다, 반민 
"사최주의사회와는 

달리 자본주의사회는 개인

7의에 기초한 사최이머 거기에서는 부르죠아적 생활방식이 지배한다. 자본주의사회는 개인주

의에 기초하고 있기떼문에 사람들이 하니-의 사최징치적셍]떵체로 결합될수 없으머 이.무리 Ar산

� 

력이 발7:1하고 骨질키 부가 늘0-11도 사람들은 인갼의 자주적 본성에 및·는 AA쵤·을 할수 임

다"3)4)는 것이다. 결<'·[ 사최주의적 /W활양식의 기초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디-d-이 잘살기

위하여 투 하는 사최주의적 근로지·들의 1단주의적 셍활앙식이 된다,315>

이러한 측1io은 헙7, 신의, 7]손, 동il애, 규칙骨수, 공익봉사, 책임감 昏의 덕목에 대한 감조

를 롱헤 집단주의적 가치정향을 깅·조함으로써 칭소넌들을 미리 징헤진 사회진체의 목표에 맞게

조직최-하이 전체사최의 과제를 해견히·는 데 한 %을 담당할 수 있는 인간으로 헝성하는 데 중

7을 %L는 것으로 나타닌·디·.31$>

또한 이러한 집딘·주의 원칙은 김징일에 의헤 사회정치적%명체론을 통헤 더욱 깅·조되었다,
" 

수%에 데한 충실성은 사최정치적 Y]단의 /WIs이 개인의 생명의 모체라는 %f단주의적셍멍

%5·에 ]7하고있습니디·. $멍 가운데서)L - 체리생진보디· 사최정치적AW띵이 뎌 귀중하미 개인
m m m m m r a

312) 이서헹, 남북 
'l· 
사회의 I>1회와 이진·지 가치괸·의 극복괴제, 정신문촤%구, 제]5권 2호 (12Q2), p. 122.

:113) l%·징학, 사회주의적 AW唱·)8-씨·은 혀밍히.는 사림-들이 지너야 할 중요한 횔·동12·허, 근.보자, 제3호

(1989), p, 60.

314) 상)l))%·l, p.60.

315) 김9성저작졉, 세2bI, p.'35.

316) 뼉-성회, :d(과서]1석에 의한 4;l.한 칭소0의 가치%!l- 언3t, 통일75제언/, Al>6권 2호 (IW4, 기울),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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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명보다 사회적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합니다. 사회적 단의 생명이 있고서야 개인의 생명

이 있을수 있습니다"317)

나아가 이러한 집단주의 의석은 집단주의를 신兮화시키고318), 집단주의 신앙심을 유지하기 위

해 교육과 학습을 계속하고 노래와 춤을 동원하고 계속 감동적인 일들을 고취시키는 경향이 있

다.319) 동시에 이러한 감동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북한 사회는 새로운 영응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른바 
'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320)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체적 유대의식이 형성되기도 한

다.321)

다음으로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의 형성이다,

북한체제는 어버이를 수령으로, 로동당을 어머니로, 국가를 사회주의적 대가정으로 변환시켜

가부장적인 유교문화를 체제화시켰다. 즉 
'

나'보다는 
' 

우리'를 강조하여 개체가 매몰담한 집단

성과 전체성을 강조한 
' 

우리'만의 체제라고 볼 수 있다,322) 따라서 힁적 구조인 
' 

나'는 존재할

수 엾으며 종적인 구조연 
' 

우리'만이 존재하는 수령 어버이체제로서의 가부장적 · 가족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를 이룩하였다.

물론 정권수립 초기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가족주의에 대해서 북한은 매

우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주체사상을 강조한 시기부터는 오히려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가족에

대한 의미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의 가족 또는 가족주의는 경로사상

과도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323) 이는 경로사상의 연장이 바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동

시에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사회는 수령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수령의 뜻에 따라 일하고 수령의 뜻에 따라

죽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라고 규정할 수 있을 젓이다. 말하자면 북한은 수령이 세계관의 핵

317) 김정일, 
t;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편, 친애하는 지도

자 김정일동지의 문헌낌 (평양 조선로동닿출판사, 1922), p. 164.

318) 이러한 측면은 북한청소년의 성향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그들의 성향은 주로 7 단결력이 감

하다, 卽 침착하다, 卷 사리분별이 강하다, 卷 잡단을 먼저 생각한다, 卷 멎고 끈는 것이 명확하다, 卷

임무에 충실하다, 2 참을성이 강하다는 보고에서 잘 나타난다 ; 최헌, 김지영, 청소년 성격 형성 과정

에 관한 남북한 비교연구,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한국심리학회 1993년도 통일문

제 학술심포 웅 (1993. 6. 11-12), pp. 187-188.

319) 조광동, 더디가도 우리식대로 살지요 (서울 : 정보믹스, 1994), p.135.

320) 특히 노동신문에서는 항상 3-4면에 각계 각층의 모범적인 노력영웅역 소개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

금 그본을 따를 젓을 강조하고 있다.

321 ) 집단주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려卷, 4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

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온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과업, 근로

자, 제5호 (1991) 참조. .

322) 한정일, 통일국가의 정치체제, 제4회 한국정치 세계학술대회 0994. 7. t9-20), p.11,

323) 고성준, 북한정치이념과 전통정치문화의 상호관련서 연구, 국민윤리연구, 제30호 0991), pp. 15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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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 되는 수링의 나라, 깁일성의 니괴·324)인 깃이다. 이는 왕이나 尋·제가 사최구성의 중삼이 되

고 세게판의 중심이 되던 모습과 다를 바기· 賊디·.

이기예서 우리는 A-교적 전통이 북한의 주민들에게 아같은 개인숭배를 아무렌 꺼리낌입이

%·- . 하도-吟 하는데 일조했디초< 것은 띨빽힐 일'게 된디-, v·지하旻이 유교적 가치판 및 세계관은

善과 함께 무엇보다도 특히 忠(존경, 충성)을 요구한나, 동시에 유교는 혈연적 공동체내에서 友

를 중심에 두v 걔인o]}게 임원의 생1$을 보징·하는 짓이7)디·. 다른 한편 
' 

사최정치적 생인체론'

-S. 그 중1]에 수링에 내힌· 충싱合 두31 개인 싱]1%의 영AW을 셍긱'하고 있는 것이다. 3-러나 그)

은 조상에 인게된 헌71공동체기· 아니라 수직에 35게된 북한사최, 즉 민족에까지 획·대되 )다,325)

민족의 테잉·은 김일성이고 지·신듣이 태양민족이며 따라서 김일성VI족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깃

이다.

마친·가지로 
' 

이버이'리·는 호칭은 북한사최의 기·부징'적 권위주의 문촤를 잘 보어주고 있다, 즉

ry 버이缺�. 자식간의 혈인적 관게를 국가차원으로 확대시지 은헤와 사랑을 네리 주L 부모의 역

할과 인빈 대한 자상함을 지닌 신과 권'은 이가 바로 
' 

이비이'라고 불리우는 김일성이며 이를

바로 김정일이 게승하고 있는]2$> 깃이다,

이것은 국가권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교에 바당을 둔 가부장4 충효관을 
' 

국가가부장제'

에 교]1히 적융시키 
' 

유기체> 가족국가괸·'을 만들고 있는 A!1이다.327) 이것은 즉 인민대중의
"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으로 표헌된 효도의 언징·으로 통합된 하나의 세로운 유교사회, 즉 기·

족1·f가에로의 전환"을 모어하고 있다고 힐· 수 9)다.328)

결국 탁한의 겅우 충성을 표헌하는 방식은 이전까지의 대가족이라는 헙소한 범위애 한징되

이 있딘 충성을 전체국가에로 리·장시兎디싯- 볼 수 있다.329) 즉 북한은 단일의 거대한 가<으로

/성하는 깃을 문촤적으로 계숭되어 온 지베의 안정장치라는 의미에서 이해兎딘 깃이다. 징·요-

에 의헤서든 71렇지 않든간에 모든 북한 주민骨슨. V덕적인 면에서 그 네부집단의 영익에서 살

31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에게는 ·
' 

성이 제]의 계멍이 되고 있는 것이다.330)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w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32·0 도훙릴, 북한시.최 1최.와 주체사상, 동아언3J·, Ai)D집 (198S), p. 159.

323) 스2<-/ ] 1 1[시.유키, 김징일과 수렁 사회주의, >·t게서, p. 184.

326) 비·성희는 가부장01었년 김인성과 V]정인 그리1J- 이에 내한 인민의 끕없<<- 감$]괴. 인징직인 힌신을

지나친 인정주의의 한1긴을 1-).디%고 었다고 본다 ; 뱌성피, Il(기·서포석에 의한 A[한 소<1의 가치괸·
13-/, 7)게4<문, p. l%).

327) - H-IA(문희.가 사최y인·의 9리로서 직-9-히·2%·l- 있1:·t 측];f[에 데한 논의는 이문웅, 
" 

남-t[한 사회의 l%IB

전통-751<문회. : 가족과 l<各 중심으.보", 겅남데 극V-E제언7소V:l, 1)1단 빈·세기 7]'J,

분촤, p,]合 q
· ·/-t·%.y-제언3/·소, IW6), pp. 135-160w·조.

328 ) 0 1'힌김, 최데셕, 
" 

님-->.[ 1 E-회.에舍정첵 및 A'E·h-71심· 분석", VI$통인931-%·l<13, 틀

게서, p,'[ty4,

:{S) 고성)츄, 전게논%, p,163.



세31로, 금욕주의를 들 수 있다. .

귀순자나 북한사회를 방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 

때묻지 않고 순진한 사람들5이라

는 북한사람들에 대한 인상고백과 함께 방문기나 취재기사 속에는 북한사회의 금욕주의적 면모

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상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탐욕주의적 규범과 상대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기도 하지만, 북한사회가 상당할 정도로 금욕주의적 규범이 지배하는 사회

라는 점을 부인할 수 似다,'331

특히 교과서에는 근면과 반성 둥의 가치덕목을 통하여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 특히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발전시키기 보다는 억제하거나 거부하는 금욕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고 있다,332) 물질을 탐하거나 그에 대한 욕망을 가지지 않으면서 항상 검소한 생활가운데서 자

족하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개인,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반성하고 비

판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는 개인 등 마치 중세기의 수도승같은 개인의 상이 가장 부각되

고 있다. 이러한 금욕적연 생활속에서는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적 가치 그 자체보다는 이러한

가치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외현적인 가치, 즉 실질적인 생활규범이 더 중요시 되고

있다.

네째로, 배타주의적 측면이다.

배타주의의 연원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식민지배, 한국전쟁을 통한 미군으로부터의 피해의 경

험이다. 이것이 지배적 이념인 주체사상으로 발전되면서 배타주의적 문화가 더욱 강화된 것으

로 보인다. 배타주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적대감 뿐만 아니라 지주 등의 착취계급, 부르조아

사상. 다원주의 등에 대한 적대감도 동시에 포함된다.333) 이는 김일성에 의해 그리고 북한 지도

층에 의해 더욱 강조된 젓으로 보인다. 즉 김일성은 자신의 신정적 지위를 정당화할 때도 그렇

지만, 대중을 선전선동할 때도 주요 준거집단을 과거에 두도록 한다. 그리하여 현재의 삶이 그

들 준거집단에 비추어 볼 때 보다 나아졌다는 믿음을 지니도록 교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북한의 하층주만에게 있어서 비참한 과거는 봉건사회였던 조선조말의 피폐했던 사회와 일제시

330) 김일성 사후 북한의 
r청년문학」 을 검토해 보면, 김얼성과 김정일 그리고 당에 대한 인민들의 홈

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김은희의 
"문수봉기슭의 효녀"에서 " …… 이는 수령님과 령도자

의 심려를 어떻게 하나 덜어드리려는 충성과 효성의 넋이 골자로 배겨있는 배짱, 당에서 하라고 하면

죽어도 해 다는 무조건성의 신념이 숨배여있는 배짱이다,"라는 구절은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김은희, 
"문수봉기슭의 

효녀", r청년문학」 0995.3), p.56.

331) 유재천, 사회통합의 과제, 한민족공동체의 모색(1)-21세기 위원회 최종보고서-, (1991, Il ), p.71-72 참

조,

332) 박정희. 교과서분석에 의한 북한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 전게논문, p.199.

333) 1960 대부터 1995년까지의 소설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만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비해 IPSO년대와 1990년대의 소설들이 그 비중에 있어 0느 정도

감소되고 있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1는 조용득, 
" 

어느 한 전구에서", f조선문학」 0972. 8-9)와 정

영종, 
"사공령감", 「조선문학」 (1995. 6)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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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와 한<;f진毛의 기긴이다, 특히 진젱은 북한을 미공군의 공격으로 거의 초토촤하다시피 한 것

이다. 이 l 진략의 효과는 군중동윈을 위한 동기화라는 IS에서도 니·타났지만, 데외세릭에 데한

중오심을 헥으로 하는 자페적 민족주의의 자극이라는 데서도 얻어진다,334) 이러한 비교는 주민

읍 심리적으로 통합하는테 유용할 뿐 아니라 데외증오십의 고취를 통해 내적 간둥혜소와 통

합에 이바지한디-.

2.3 용구문화의 차원

전술한 바와 같이 용구문촤는 y%W활용품과 시설 등 AI활수단, 즉 衣 食 住 둥의 싱]활분야를

말한q.

우선 의Ar촬

� 

분야를 살퍼보자. 북한사회에서 의셩1骨은 조신옷의 계승과 발전, 잉·복이라는 두
w

가지 축으로 발전하이 왔다. 헤빙-이후 부족한 온감파 피복 생산시설은 의Ai활에서 씩기죠1인 빌·

전을 기데하기 어리웠으므로 기왕에 입딘 조선옷을 기반으로 하소1 양복(헌대복)이 등장하였다,

이기에 더하여 직·업복이 늘 중요시되었다. 그리하어 오늘낟 북한사회의 옷 종튜의 骨긴·은 조선

옷과 양복으로 분류핀다.

그러나 민족적 헝식을 깅·조한다는 측먼에서 의)W활에서 조선옷을 강조한디.는 빙·향으로 나아

길·디·. 세개에서 서구 중십의 페신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립겅제를 표방한 북한 입장에서 이

들 외레 복식을 무조긴 밭이·들이는 깃은 상상도 骨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의생唱· 문제 헤절이

라는 최소한의 일차 旻제 헤결이 시급헴딘 처지에 폐선 따위의 게넘들은 차선으로 미루어지

고 있었다. L)-러다가 치·츰 현데적 1]1김'이 강조되고 있는 젓으로 보인다.

그들은 사최주의지 셍唱·땅식의 요구에 및'게 조선옷애 닸긴 민족성을 잘 살리는 것이야말로

오%)l 익사파정各 거쳐 발전되어 온 민족옷의 7수성을 1부내먼서 인민들의 문화셍]필· 수준을 높

이는 데서 중요한 7제로 나서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옷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자체의 원

료를 가지고 인민의 체짇파 기호에 맞게 어리 가지 힝 로 만들어 입있음을 지적힌·디.. 그러니.

정직· )9장되는 V-은 어성의 조선옷에 해당한다. 어기서 이자 조신옷만 입고 님·자 조선옷이 입

혀지지 않는 기·징· 혼 이우-는 남자 조신옷이 거추장스럽다는 젓에서 요인을 칠· 볼 수 있0, 이

는 진통적언 깃의 게승도 선빈직 선택으로 이루어주1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북한 의)W필·은 민족 인 것읍 기본으로 하고 헌대 인 미%CI·을 넓게 반이.들이는 빙·

향으로 니-아기·고 있다. 그럼애도 민족적인 t모는 이전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힌·W으로 국제폐

신신-업이린· 측1$에서 볼 떼 -趾힙·리할 W 아니라 입진 남님'한 요인으로 骨장'하는 측1친도 있다.

/i%인· 북힌· 사최기- 기.꾸이 f l;IJ 히인 i]징·을 지키니.가면서 헨대적이민서도 국제김각이 있는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唱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윈

334) 이+m-죽, 식-한사최의 체제와 생苟· (시合 : 헝전출VI·사, 1003), pp,48-되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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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복산업을 이끌어내는 두가지 문제의 병립은 결코 숴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335) .

반면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을 무상 또는 염가로 공금받을 수 있지만, 그의

에 스스로의 개인적 사회적 만족을 위한 의생활은 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336)

여성복의 경우 북한은 毛물생산량의 절대적 부족에 따른 의생활의 통제와 더불어 여성들의

사회주의건설 동원으로 쟉업복 착용시간이 많다. 유행과 디자인보다는 일반적으로 활동적인 옷

차림을 하게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의복 선택의 여지는 있으나 대부분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은 일부 특수층에서만이 의복선택에 대해 약간의 관심을 보일 뿐 대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남성복 보다는 여성복이 그 종류가 많은 편이다.

젊은 세대일수록 이른바 신식양장을 많이 하며 색상도 화려한 것을 입는다. 여자들은 집에서

는 보통 막옷이라고 하여 일하기 편한 옷으로 바지를 입기도 하나 외출복으로는 바지를 입지

못한다고 한다. 여자가 바지를 외출복으로 입는 것은 일제의 잔재라고 하여 당에서 벌금까지

물린다는 것이다.

북한에 있어 남성복은 통상 근무복에 의존하고 있다. 남자의 경우 당원과 사무원은 테크복이

유니폼화되어 있으며 규격화된 낮은 질의 작업복과 내의가 계절에 따라 지급 되고 또 다소 염

가로 지급되기도 한다.

주민들이 의류를 구입하는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項은 국가의 의류 공급체계에 따

라 배정된 것을 구입하거나 개인이 자체 조달하는 방법 등 2가지를 들 수 있다.337) 전자는 배정

품이고 후자는 자유판매품이거나 농민시장에 유출된 물건이다. 배정품온 세대별로 지금된 공업

품목카드에 기록된 한도내에서 구입하게 되는데, 공급된 양과 졀은 신분에 따라 다르다. 물론

기준량대로 지급되지도 않는다고 한다, 특히 속옷류의 사정이 심각하다.

나아가 경공업 분야에서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는 북한 당국이 얼마나 일반주민들의 증가되

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338) 북한은 농어촌의 일반주민들이 양복과 양장을

구입하기가 어렵거니와 착용시에도 세탁 등이 불편하여 아직 인민복과 한복을 계속 입고 있는

실정이다.

두번째로 식생활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면, 북한을 방문한 방문객들의 일치된 결론은 북한의

음식에서 전래 토속적인 입맛을 느兎다는 젓이다, 여기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다, 우선 북한에서

는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는다, 남한에 비해 개방의 정도가 낮고 모든 면에서 주체를 강조하는

북한사회에서 식문화가 전래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일면 이해가 된다. 
"흡사 고향길에

335) 주강현, 북한 주민생활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연구, 통일문화연구(하), 전게서, pp,314-320 참조.

336) 이선재, 북한주민의 복식에 관한 고 찰, 북한문화연구, 제1집 (1993) 참조.

337) 내외통신사宅, 북한실상 종힙자료집-탈북자돌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사회- (서울 : 내외통신사,
1935), p.235.

338) 북한연구소편, 북한총람(1983-1993), (서울 북한연구소, 1994), p,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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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믹는 음> 같다"는 방문 둘의 한결같은 소김을 통하이 진레음써의 입맛이 북한을 통해서니.

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일단 북 
'l· 
식문촤기· 지닌 미녁이라고 후한 점수를 주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그러니. 북한 식 최.는 n·지하旻이 절대 게비외. 공6d·의 관게에서 밀·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

한 북한 주11}吾이러·Jl 하여 斗망의 상한신이 0-어저 있는 깃이 아니다, 더욱이 먹는 문제에 대

한 인간의 斗망은 보다 본능에 가까운 것이디·. 일정하게 배고픔이 먼해지면 보다 맛있는 음식

을 칠·게 된다,

*p/&Al촬이리·는 것의 기초도 따지고 보먼 김제살림의 제이다. 
"경VI]이 
먹다가 이빕- 믹으니

a)복하지요"라는 %·1후 헉띵 Is2세데의 fr 장이

� 

'고생모르고 자란' 3세대에게는 전폭적으로 실감

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사최 역시 많은 고VI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339) 이른 비. 양과

질의 문제이다. fE한 방문자가 맛 본 은씨 맛피.는 닿리 방공장에서 집단적으로 맙을 공급한 것

은 1필로 맛이 임다는 1릴'도 들리01 있디·.

일빈·적으로 북한에서의 식4:배-g은 통싱· 15일마다 실시하며, 각 작장에서 배급빌·은 베%키.됴

에 의해 리, 동 배합소에서 유상으로 배4번-L 것으旦 알리지고 있다, 물론 대상자의 신분과 직

위, 지역 동에 따라 배g랑, 씰·과 잡곡의 비合 등이 달라진다.340) 씰·파 잡극의 비율·은 펑잉·을 비

룟한 데도시는 반반이며 지빙'은 지익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산간오지에서는 쌀 2省·에 잡꼭

8할이라고 한다,

세번쩨로, 주A훤문제를 보떤, 북한을 비롯한 구사최주의고) 주AI활의 기본은 7]딘·싣·림집인

아피·트 개2이다, 북한 긴축의 헌제도 대개 아파트긱의 꽁동주거잉>을 보어준다. 그러한 공동

y/1양식을 체테하먼서도 - 돌 같은 민족적 주거양태민·은 어진한 것이다. 긴축에서의 민족적

힝이이라는 y제는 북한 정권 초기부티 꾸준히 ]t의되어 온 과제이다,

긴축에서도 주체눈제는 중요하다. 긴축에서 주체롤 운다는 것은 7체적 입장에 서서 선계

하고, 긴싣'합으로써 모( 긴축물들을 인1신의 /%4횔·감정에 맞게 창조한다는 점을 밀'한다. 인민대

중에게 복무하는 긴吟, 인민 중의 지.주적이며 창조적인 $필·보징·에 침·딥-게 이바지하는 긴축이

란 다름 이.닌 자기 나라의 조긴과 자기 니키. 인빈의 AI苟·김·정에 맞는 긴축이머, 니.아기.서 주체

가 철저히 신 /축이라고 省· 수 9)다,

북한에 있이 긴 은 힉밍파 v-1설의 수단이지. 인x/]대중에게 생산조긴파 생]쵤·조d, 휴식조긴-

J/[)닌·히 뵤장혜 주L 수VI·이 되3로 인%/1의 2-'/-외. <-t은 시.싱·예술성괴. 실- - 성이 님·보핀 W리'o

2 이-남하<L< 긴3.(한 건,축이 칭·조되어이· 한디..34)> 주 )축가暑은 자기니-리.의 억사외. 지리, 깅제

'3'3% 
<깅·%]l, q·[한의 민족$쵤·풍s, e서, pp. 175-27%l침-조.

340) 통 )연수 ,l%j. A.[한이해, )'1게서. ])p,175-176 7]-조.
'341) 
주깅·헌, 4+힌- 주)171근1닌·에 니.q난 진생.문최.직 인</-, 통있%-화인2h하), ·진게논덛, pp.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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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문화, 인민들의 생활풍습을 잘 알고 그것에 정통하여야 민족적 자존심을 살릴 수 였다고 보

는 깃이다.

문제는 주생管문화에서 주택배정이다. 주택배정은 계층과 직위에 따라 각급 주택을 임대형식

으로 배정함으로써 주택소유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를 배제시키고 있다,342) 일정한 배분원칙

은 없으나 새로 건설되는 비교적 현대적인 문화주택은 시급 이상의 장, 과장, 3급 기엽소 기사

장 등의 간부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그 우선 순위는 유가족세대, 후방가족, 당원 및 간부

가족, 일반노동자, 농민, 월남자가족, 불순계층의 순서로 하고 있다.

현재 주택 보급률은 약 65% 수준인데, 북한은 지방기관 간부급 이상에는 100% 주택을 배정

하고 있으나, 이하 특히 노동자의 주택배정은 57% 수준밖에 안되고 있어 1주택 2세대 거주

가 흔한 실정이다. 또한 도시지역 대규모 주택건설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도시의 경우는 여전히

낡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아파트 건설도 미

진한 상태에 있다. 특히 농촌의 경우에는 아직도 재래식 초가집을 지붕만 개한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343)

3. 3차원적 문화구조에 따른 주민의 가치정향과
' 

실태 분석

이상에서 북한의 문화를 3차원으로 분류하여 개략적으로 알아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

에 있어 문화는 체제 구성원들의 가치정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특히 이념문화의

영향이 클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내의 정치경제 문제 등은 체제

가 지향하는 문화, 특히 이념문화가 규정하고 지시하는 바대로 움직일 수 없음을 보게 된다, 따

라서 이념문화에 의한 공식적 가치지향이 주민들에게 수용되고 있지만, 이면에는 그와는 별도

로 행동문화와 용구문화와 관련된 비공식적이면서 실제적인 가치 정향이 나타나고 있는 징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3. 1 공식적 가치정향과 실태 분석

공식적 가치정향은 우선 사회주의적 이상적 인간관을 吾 수 있다.

주지하듯이 북한에서는 소련의 영항을 받아 집단주의와 사회주의적 가치관 확산에 적합한

소비에트 교육학을 도입하였다. 그 바탕위에 그들의 독특한 사상이라고 자랑하는 주체철학을

가미兎다. 이를 북한에서는 
'

사회주의교육학' 이라고 부르고 1977년 이래 현재까지 그 원리를

團 團 團 團

團

處

342 ) 김헌수,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1서울대대학윈 박사학위논문 , 1994), p. 108.

343) 북한연구소편, 북한총람(1983-1993) (서울 : 북한연구소, 1994), p.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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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에 적셩-해 오고 있디-,344) 
「

사최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북한의 고(육이님과 목표

는 북한주민을 0[) 헉14촤, 卷 )·동계-g叫, $ 공산주의화345)하어 이른비· 
「공산주의적 새인간,

(공산주의적 헉멍인제)을 육성히·는 初으로 집약된다. 또한 이를 실천에 옹기기 위해서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서 0) 딩·성, 노동계骨성의 구힌, 帥 주체의 수립, 卷 교육파 혁밍셜친의 긴합, 7사

최주의 국가의 교육사업에 데한 조씨, 진헹, 첵압을 제시하고 있디.,

이러한 사최주의 교육에 의해 짇러 내는 헉떵적 공산주의 인간은346) T 조신노동딩-의 희밍노

선을 습득하여 깁일성 유일사싱', 즉 주체사 
· 

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曾, 卷 공산주의의 승리를

시·신하고 어떤 억겅<에서도 헉떵적 낙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 햄 자기 개인의 이악은 돌보지

館'고 i.직 사최 진체를 위헤서만 일한다는 접딘-주의를 사랑하는 사람, 2 당성과 게급성이 平

철하고 공산혁떵을 끊입없이 싣천하는 사림', 6> 공산주의L 놀고 먹는 사회기· 아니므로 노동을

사랑하머 즐기머 이에 자자적으로 참어하는 사람, 卷 사최주의적 애국주의를 함양하고 프룰레

티.리아 국제주의를 받아 들이는 사랍, (73 사회주의 준71사상에 투철한 사람, 但) 지식의 허목파

체릭을 골고루 깆·춘 균'형된 사4(이다.

둘찌1로, 공산주의 윤리도덕을 들 수 있다,

북한에 있어 공산주의 윤리도덕은 물론 주체사싱·에 근거하고 있디.. 특히 혁입적 수림관과 사

최정치적 섕]멍체론에 기초呵서 북한문헌들은 사최주의 사회애서 모든 것의 존제와 발전을 규정

하는 겯정적 요인으로서의 헉명의 주체는 수렁, 당, 대중의 통일체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헉밍

의 주체를 이루는 사회정치쟉)A띵체의 존제빙·식이리·는 젓이디·. 바로 이러한 사최정치적생명체

의 존제방식에 기초하어 북한은 자신의 국가를 
' 

사최주의적 대가징이라고 주장한디-, 실제로 북

한에서 51가는 가족의 이미지가 확대된 실체로서 인식된디.. 즉 북한에는 혈육을 구성하는 가정

과 수령을 O-1비이로 하는 사회주의적 대기·정이라는 두개의 가정이 존제한다. 이중에서 사최정

치적 Ai명체로 IE시되는 사회주의 대가정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비서를 화목한 어버이로 모시

고 사는 집인·이다.

한%l 사회주의 대가정대 가족들이 지커야省· 리로서 북한에서 데표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깃은 일심단짐이며 수령의 대중에 대한 믿음과 시·랑', 그리고 수링에 대한 대중의 충성과 효성

이디..

북한에시는 수링에 대한 믿음과 사링', 수렁에 한 인민의 충성파 且성은 수령과 진사사이의

괸·게를 그 7잇으로씨도 꼲을 i 없는 혈언적 A-대로 표호1한다, 그리고 인민에 데한 수링의 믿

읍과 시.링·이 인민의 A-린이 지니는 공신-주의적 인간애, 
'허핑적 
동지에의 최고 표현이라11), 수렁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라 

團 團 團 團

344) 문-9-린, 
"

L

'

d[-8.제V외. 정책", 북한게론 (서펍· : 을Ai.문의.사, 1開0), p.i83.

345) 國 l<統-院編, 
「

사최7의1E-2 <l·한 테제,, 북한게요(서合 : 국토봉인잎, 1983), p,39Q,

346) 김'헝찬, 71일성주체시.싱'과 ]t(·4비%1· [ -
'

[l- 중요 문헌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언</-, 제1집 (1989),

pp.8 so ; 이- 죽, Al· 
'l·시·최의 
제제외· 셍륌·, p.26]에서 제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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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인민이 지녀야 할 혁명적 의리와 도덕의 최고 표현이다.347} .

따라서 북한에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도덕의 정수이며 가장 기본적인 행동규

범이다. 공산주의도덕에서는 가장 깨끗한 혁명적 량심과 의리를 간직하고 수령에게 중성 다할

데 대한 요구가 중심격인 자리를 차지한다. 집단주의, 혁명적 동지애, 공산주의적의리, 사회주의

애국주의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 인민적인 례의도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 등은 공산

주의 도덕의 기본내용을 이룬다"348)고 이해된다.

세째로, 인정주의와 열정적 헌신을 강조한다.349)

인정주의는 사람들 사이의 정의적 . 정갚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감적 반

응은 공동체를 위한 일에도 그대로 연장 · 적용되어 열정과 뜨거운 가슴으로 일에 임하는 헌신

적언 파토스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정향은 상당한 정도 우리의 전통적 문화요소 속에 깊

이 뿌리박혀 있던 정감주의의 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특히 김일성이 대국민 접촉에서 실毛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 그러한 모범에 따라 모든 인민이 이를 실毛하고자 하는 가치

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어버이라는 호칭부터가 이미 그러한 감정적 인정주의를 암시하고 있으며, 
'그이

의 어버이 사랑', 
'크나큰 사랑', 

'뜨거운 사탕', 
' 

봄볕과 같은 따사로운 사랑', 
' 

우리 인민을 가장

사랑하시는 수령님', 
' 

어머니 젖줄인양 가슴깊이 젖어들었던 그 사랑' 등으로 김일성의 인정주

의를 묘사한 보기를 대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도 김일성의 사상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고,

인정주의도 김일성의 본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며, 일에 대한 헌신몰입이나 집단을 위한 자기희

생도 김일성의 은덕에 감복하여 은혜를 갚기 위해 흔쾌히 일어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350)

또한 열정적 헌신의 차원에서는 최용규의 소설 
" 

넓은 구내길"351)에서 잘 나타난다.

' t 

기춘을 자리에 누웠으나 좀처럼 짐이 오지 曾았다.……똑딱똑딱 벽시계소리가 들린다. 그 소

리는 빨리하자1 빨리하자! 하고 기춘이를 재촉하는 것만 같았다."

네째로, 자본주의와 관료주의 비판억다.

347) 이종석, 남북한의 규범적 가치 비교, 남북한의 이질화 현황과 통합모델의 모색, 세종연구소주최 남

북한 통합모델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5. 8. 25), pp. 23-14.

348) 길경숙, 공삳주의도덕에 대한 주체적리해, 사회과학, 제1호 (1986), p.19,

343) 이온죽,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전게서, pp.266-268참조.

350) 이온죽, 북한사회연구-사회학적 접근 (서울 : 서울대출판부, 1988), p.289,

351) 이글의 배경은 닭알목장 설비공장역며, 주제는 수령의 교시관철과 생산속도 증대이다. 그 줄거리는

닭알목장설비 생산을 하는 공장어) 부임한 생샨지도원 깅기춘과 공장의 생산원들이 인宅들의 식섕촬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 수령의 원대한 뜻을 꽃피우기 위해 닭알목장 설비생산에 대한 힘챤

속보를 내걸고 작업기일을 앞당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그린 내용이다 ; 최용규, 
" 

넘은 구내길", r조

선문학」 , 10월호 (1969), p.97. 동시에 이러한 열정적 헌신은 현재에도 북한 소설에 있어 중요한 주제

가 되고 3)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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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3 시·최주의권 %괴叫 더불어 상·딩·히 강조되51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최정치적 )g

l$체론의 +R에서 보1;f-l,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의 h핑로가 더 박히게 되자 비인간적인 수요를

인위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7]·들의 물질생촬을 기힝촤하는 빙·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본가돌

이 시.치와 부촤]-8·팅·한 )g함을 조장시키고 인간의 육체와 징신을 마비시키는 긱·종 수단을 만들

이 넴으로써 인간의 징신셍]힐·을 빈곤촤시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시에 부페한 자본주의 사회의 시·싱-이나 문화가 사회주의 사회로 A투하는 깃을 저지하는

젓이 가쟝 ·중요해 진0-. 히 L.]- 영향을 반기 운 지식인 및 칭년학싱1애 대한 사싱·, 선진공직·

이 기.징· 중시된다. 이에 따라 %]징일은

" 

세IV와 괸·旦주의는 직권을 악성·히·이 권세를 부리머, 인1긴내중의 의사와 리익에 배치되게 헹

동하는 님'은 사 i 빙'W과 %·%입니다."
" 

알군들은 틀을 차리거나 헹세하기를 等아하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검손하괴 소벡·하 헹동

하이야 힘·q디·. 일군吾은 사리를 추구하거나 특전, 특判를 바라지 1살아야 하머, 칭립결백하게

힘·하어약 합니다."352)

라고 깅·조하옜고, 또한 최-3 는 주체사상의 순길성 511.리고 기최주의사싱·과 관료주의에 데한

겅)l]의 치-원에서 다음과 같이 주징·하였다,

" 

주체사상의 순긴성을 고수하는것은 우리 당의 혁lg적싱격읍 고수한는 것이며 당의 위업을 고

수하는 것입니q·. 부4죠이.빈·동시·상과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최주의사상조류의 추]습을 반대

히-3 母엽있이 투젱하머 이색직인 사상조류들이 -(리 내부에 발붇이지 열도록 하여야 합니다."
" 

우리 딩-의 통일딘·겯을 좀먹는 온갖 붊긴 1한 요소들을 반데하고 당대럴의 순겯싱을 省저히

보장하이야 71-니다."
" 

일7晋속에서 세도&j. 관고L주의, 부정부배를 짇저히 반대배걱하고 4손하고 소탈한 품성을

가지고 겁1히.며 칭림건빽한 Arn有기기 을

� 

익·립하살L록 하이야 합니다."353)

3.2 비공식적 가치정향과 싣태 분석354)

북한 사최의 주<11의 비공식적 가치정힘0은 7로 두 측1/j에서 y식적 가치정향과 차빌서을 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352) 김정31., 
" 

인민데중 중심의 . y리히시-회주의는 필승·난패이다", 조 선로동딩-普핀.사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 1동지의 j['/%'1짐, 7'1게시, p.372, 374,

353 ) 김징인, 조신旦동담은 위데한 A-'-링 A>인성X- 의 닝·이다, %ty신문, lgg5. 10. 5.

354) 이하 내- - 은 유)-j ;l, 
" 

인管 : %.[V.l, . 1힝, 통 %-t[l", 겅b]·내학교극WA(제인구소1, 닉.한시.최

치. 1회.(시울 : 
-L-iA'·문제인3Ll, 19147), [)p.62-W 및 이-C죽, 북한사최의 체제아 셍]쵤· (서合 A

· ])1문사,

l%3), pp,273-285, 그리고 昏일Y].정보분석11, 최근 북한주만의 의석3L조 l%tI,촤. (서合 : 동오1윈, 1男2),

pp. lg-41-7 71-고로 叫이 재·/성한 凍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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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하나는 이념이나 정치 · 경제체제에 있어셔의 문제점으로 인해 헝성되는 가치정향이고,

다른 하나는 소련의 와해, 동구 공산권의 몰락, 중국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유학생이나 북한

해외동포들의 방북초청으로 인한 비공식적 가치정향 형성이 그初이다. 동시에 이러한 비공식적

가치정향의 형성은 체제내의 일탈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전자와 콴련하여 비공식적 가치정향이 형성되는 요인으로서는 김일성 일인독재구축과

김정일 권력세습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박해, 권력으로부터의 소외, 기본권의 박탈 등 북

한체제의 철저한 억압과 통제에 거인한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생활기회의 불평등과 북한경제의

원천적인 낙후성에 기인한 주민들의 불만과 생활향상에 대한 주민욕구의 심화 등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비공식적 가치정향이 형성되는 요인으로서는 김일성 일인독재의 비인도적

인 주민생활의 통제, 만성적인 북한정권의 관료주의적 병폐 및 계층간 차별대우, 일반주먼의 노

동동원과 생활고 등을 들 수 었다, 또한 유학생 소환 조치와 방북인사 초청, 그리고 해외교포의

초청으로. 인한 자유사회에의 노출이 그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정향의 구체적인 측면을 최근의 귀순자들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로, 체제 및 정권

비판과 관련하여 현재 대부분의 지도층은 북한의 경제적 낙후, 지나친 사회통제, 주체사상의 맹

점 둥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국 체제 및 정권에 대한 냉소나 좌절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경제체제 개혁 건의 및 기념비적 건축사업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외부세계에 대해 무지했던 일반 주민들도 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외국관광객 유치,

해외동포들의 방북초청, 그리고 유학생 소환 등으로 외부세계로 조금씩 노출되면서 외부세계와

북한의 현실에 대한 비교인삭을 갖게 되였다고 보여진다.

둘째로, 反 김부자 동향과 관련해서 볼 때, 최근 북한 지도충의 길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평가

는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김일성에 대해서는 항일 빨치산 경력, 북한

정권 창건 업적, 초기의 경제재건에 대한 인졍과 친화력 등으로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형성되어

충성셤이 대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김정일에 대해서는 일부 핵심측근들을 제외하고는 그

의 경제정책 실패와 변태적 행실, 비연간적 태도 등 지도자로서의 자질 결여, 그리고 권력다툼

등으로 인해 내부 불만이 상당히 심갹한 젓으로 나타나고 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동구 공산권

붕괴 이후 내부적으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주민들도 김일성에 대한 평가는 맹목적일 정도로 절대적이고 신격화되어 있다. 그

러나 80년대들01 경제난과 지나친 우상숭배, 남북대화를 통한 한국의 경제발전상에 대한 노출

로 인해 신격화의 이미지가 조금씩 격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김정일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의 실패, 지도자 자질 등에 대한 불만 및 비판여론이 일반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비등

해 있는데, 최근에는 그의 퇴폐적이고 等락적인 사생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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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디·.

세 로, 체제위기의식과 괸곡1하여 볼 떼, 북한 지도총은 동구의 사최주의체제 骨락과 구소린

의 외.해, 중국의 개헉과 개방 동 57빈하L <·[제질서 재편과 톄부의 겅제직 궁렸으로 몹시 당촹

하51 있으며 자신갑을 싱·싣하고 있고, 북한체제에 대헤 1스로 문제점을 인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q-.

네째로, 1신·체제 조직 징후와 관린헤 볼 때, 공산주의 국가애서 사상유레가 없는 부지-권럭세습

체제, 그리고 최근들어 더욱 기·중되이 가37 있는 징제난으로 인헤 징제관료, 군부, 학계 骨 중

간 앨리트 중심으로 불민·여론이 형성되고 9)고., 이들의 집단세력촤는 비록 미미한 깃이기는 하

니· 테동되고 있는 깃으로 보인다,

증인에 의하면 소환된 소린, 동구 유힉·셍 중심의 지하조직이 적발되는가 하먼 힘·훙, 신의주

동지에서 식량사정 악촤로 비루된 
'학생데모가 

빌·생하는 등 체제불안 따른 집단힝]동이 가시화
a

되고 있어 주목되54 있다.

다섯째로, 정책변화 징후와 관런해 昏 떼, 북한은 72년 님'북데화 이후부더 추석을 기헤 인근

조상묘소를 히各하51 있으fll, 88년부터는 추석을 휴식일로 지정한데 이어, 89넌부터는 구정과

단오절까지 휴식일로 정하는 동 민족고유 밍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80닌대 들어오띤

서 
' 

시.랑'을 주제로 힌- 영화제직· 및 상영도 허용하는 한편, 84닌 5월 깁일성의 소린 및 동구 순

빙- 이후 킴일성 자신이 양복. 넉>타이를 칙'용한 깃을 게기로 인민복 대신에 섹상과 무늬 동에서

다임·화핀 옷차럼도 허용되었다. 7한 90넌 9월 5일에는 민리을 제징, 가정용품, 문촤용품, 승용

차 등의 개인 소유를 1깅문촤한 項도 중요한 정책1친화의 징후로 보인다.

이싯 , 자유개방풍조의 만연과 권·련句서 볼 떼, 데부분의 북한 긴-부들은 서벵·제품을 선호하

어 양딤·배를 신분 과시용으로 애용하는가 하민, 서빙· 자본주의 물품을 취득하여 시.- . 하거나 남

한기·요를 에창한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핑잉·에서 괸·굉·객을 상대로 한 메춘부를 고용하는가

하1보 A'1정적인 장11:)의 공연을 허용하고, 일부 지도충에서는 願廢쇼를 강요하는 등 자본주의 사

최의 부산물인 퇴페문화를 향띄'하는 겅향도 노징되고 있데,355>

일곱째로, 일1긴-주민의 종교에 한 의식1/[[촤와 관런해 볼 때, 과거애는 북한딩·국의 뱐종교정

책2로 인해 骨교지-체에 대헤 %Y-심을 기·질 수 없있으나 최근에는 방북 종교인들을 통헤 종교에

데한 인서이 서서히 IPl%된으로써, 비록 북힌·사회 전1인에 절친 헌兮은 아니지만 1]A목적으.旦 부

징적인 깃 만은 아닌 깃으로 나타난다. 91한 骨呵의 사최주의의 적으로 간주되딘 운임省학, 무

속초1잉- 동도 당미·의 딘·속왼-촤외· 1국 및 y구우-학생들의 서적반입 骨을 통해 관심이 점차 고조

되고 있는데, <근에는 김징일이 
" 

미신'행위를 d절할네 내히.이"라는 지시를 내릴 정도로 핑양

355) 물7 의·산 75 에 대헤서 최]/· 디-룬 <<분.P21는 l%Il족통인언L,t윈, 북한의 먼희.되. 김2

싱·래, 통.일정세분석 Q4-10의 Pl],14-]q블 참조힌· 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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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에서 점을 보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증언된다. .

북한은 과거에 미선을 
" 

전날에,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사물현상을 어떤 초자연적인 힘과 그젓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맹목

적으로 믿는 것"3t6)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01 주민들이 부적을

소지하거나 쌀 등 생필품을 주고 관상, 손금, 점 둥을 보는 것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357)

여덟째로, 사회일탈 조짐의 측면과 관련해 볼 때, 경제가 피폐해지고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위

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최근 북한에는 여러 측면에서 사회일탈 조짐이 보이고 았다. 증언에 의하

면 최근 북한 전역에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장도가 힁행하고 있으며, 일부 특권층과의 생활격

차는 이들에 대한 증오심, 반발심으로 연겯되어 각종 범죄가 유발하고 있다,

또한 개인간의 顔濯, 급품수수에 의한 업무처리 등 부조리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고, 노동자들

은 노동기피 풍조가 만연, 공산주의 국가에서 강조되고 있는 집단주의, 협동주의 정신이 오히려

극도로 결여되어 있는 등 사회일탈 현상은 여러 측면에서 심화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아홉째로, 북한의 새 세대358)에 있어서는 집단중심의 사회지향적인 인생관보다는 자아중심의

개인지향적인 것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의 새 세대는 당의 공식적 가치정향인 당과 수령의

의지관철,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을 위한 희생, 헌신 등의 원대한 이상 내지 지향보다는 돈

과 물질적인 가치, 일신의 출세 및 안락함, 생계유지 증을 중요시하며, 정신노동의 직업을 선호

하고, 물질적인 충족과 개성적인 삶, 인격적인 존중 등을 행복의 요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4.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인식의 전환

4. 1 남북한 사회 · 문화체제의 기본적 특징

주지하듯이 남한의 사회체제는 민주주의사회에 기초하는 다원주의체계로서 개인주의에 입각

한 합리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비집단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이다.359) 다원주의적 사회체제하에

서는 개인의 역할이 중시되며 창의성과 독립성이 이상적 가치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민생활

에서도 개인중심의 소가족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사회유동성이 높으므로 대가족 중심의 전

통적인 한국사회의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다.

356) 사회과학출판사편, 조선말대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p.1219.

357) 이헌경, 최대석, 
" 

남북한 문화예술정책 및 교류현황 분석", 민족통일연구원편, 통알문화연구(상), 전

게서. p.507.

358) 새 세대란 이른바 혁명의 4세대로서, 현재 20대의 연령층에 속하고 이제 사회의 문턱에 들어서는

세대들을 지칭한다 ; 임순회,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민족통일연구원편,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서울 : 민족통알연구원, 1395. 12), p.80, p.206 챰조.

35Q) 국토통일원, 통일백서 (서울 : 국토통일원, 1994),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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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사적 - 로 볼 때 분단후 남한의 사최번동의 정항은 서5'f 근내문화 번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

근대하'라는 일1但·적인 이상 아레 납한 사최c/-조는 빈주촤, 산업촤, 도시촤, 펑등촤 등

의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일반적인 문촤tP1동의 정향도 진통적인 집단주의로부터 인의

지.아와 i,{리를 헤빙'히-L 개체촤의 이상을 추구'히-여 왔디·.360) /1러나 이러한 
'

근내촤' 라는 물긷

은 11것이 자생적이고 기저로부더의 변회·라기 보다는 외래지 요인의 자캬과 충직애 따라 다분

히 타· 구/이고 위로녁.터의 -/조 1화가 내제해 있VI 진통적 체제를 보존하먼서 신진 지,유진엉국

가들의 데중사회적 문촤가치믈 수용한 한국은 새로운 진통을 겪지 않으먼 안되었딘 것이다.

분촤적 측민에서 볼 때, 남한의 진통직 가치체계는 %-교적 도어관에 바탕을 둔 신분적 위게

질서가 주된 내용율 이루)1 있Al다. 그리나 
'혜빙' 
이후 도입된 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게

인에게 핑동성이 종시되는 지·7-와 7(리骨 히용하였다. t다리·서 인으로 하이금 전통적 유교 가

기관에 바닝·을 7고 칙·림되있딘 부의 개 }, 징치(/1력의 개넘, 전통적 도덕 · 윤리성 등에서 큰

어려-A 없이 이달管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1960닌데부터 시작된 산7]화의 절과로 헌제의 한

국인e]1게는 진통리으로 신성시되었던 도덕성이나 정신직인 깃 보디-는 세속적인 개님으로서의

경 쟉 부가 존중되고 있디·, 겁과직으로 자본주의체제하애서 남한주민의 가치체게의 특징으로

시될 수 있는 것各 본핑-牙구조에 바탕各 둔 개인주의적 이의추구와 진통직 도덕성의 싱·실

서 오는 비인간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헌재 남한 사최에서는 그동안 딛'성呵 -F 겅제성장에 따론 보다 적절한 부의 탈배외.

통치과징에서의 보다 밀은 데중입H여, 그러고 보다 핑동한 3'&육기최의 증진 및 주거, 의료, 고-

긴·各 복지분제 骨이 사회적 요구로 니·티·나고 있어 갈동을 격고 있디·, 힌·편으로는 진통적인 A

교적 가치관인 가족주의, 헐연주의, 귀속주의외. 근데지 · 서구 가치관인 개인주의, V-럭주의간

의 긷·동이 정신직 ·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다,36[) 이러한 측모1에서 한국사최의 담민괴.제는 산

업촤파정에서 야기펀 모순구조틀 청산하jl, 새로운 시데에 적합한 가치힙A를 이묵함으로써 이

를 바탕으로 새로운 )샘횔'공동체를 형성헤 나가는 궐이라2il 할 수 있갰다,362)

이에 비해 북한의 사최와 문화는 남한의 계빙·시·최외.는 진히 다론 체제적 특%T성을 지니V 있

- 

, 昏민· 이·니라 CI 이느 공산사최의 겅우보다 전체주의적 요소가 더욱 강하게 니.티·니.고 있다는

깃이 71반시인 d헤이다. -L[한의 사최외. 분최.의 구조적 특징을 요약해 J;L먼,3(·'3) 첫쩨, 뷰 l·사최

는 J체y의적 독제모힝에 의한 지베체제를 구성하고 있디·는 7이다. 둘쩨, 북한사회는 J]일성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360 ) f<W(A-R'先1塊1觀, i{flU韓:Al:2文)(hJOs%W iPSj/然 - ][!l:·A文<h(y] 7])員1& 1낭大)J'巷 %료1 - , (서·와 [

민족.통인오12/-무1, fr92). p,78, pp, h5-86,

[361) i
'

1種億, 
f

統· 
-

·

-救'肯의 
錄1%i와 . p]'.定<A:')J'16] 擇索,, 3 안%.제언3L, 제471 1호, (]%2), p,203,

362) 베57·한, 
「

세且$ 시·최지 패러다임의 dE섹,, 國家羲/艮의 U標와 - l]l[念 (21세기위원최 제3차 종헙'세미
Li·, ISO.10,25-27 ), p,'373. .

363) l%lTV編, 北韓共産主義 (Ad울 : 대임-사, 汚83), pp. 1區)-ISl 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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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과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획일적인 사회라는 점이다. 세째, 북한

사회는 집단주의 원칙에 준거한 통제적 조직사회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사회체제는 이데올로

기적 무장집단인 노동당에 의한 인조적 사회를 획일적으로 동질화하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북한의 문화는 집단성의 이념에 근거하여 가치론적 차원에서 그 의미

를 강조해 왔다고 볼 수 있다,364) 그러므로 북한의 문화 · 예술은 
'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

조하에 종자론, 주체문예이론 등에 입갹하여 체제유지, 김일성우상화 및 공산주의 있간개조를

위한 철저한 도구적 기능을 하고 있다.365) 결국 북한의 사회 · 문화정책이란 자본주의 사회의

그것과는 달리 정치적 예속물로서 최고 통치이념인 
「

주체사상,(이념문화)이 표방하고 있는 「우

리식사회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66) 이러한

속성 때문에 북한의 사회 · 문화정책은 당규약이나 김정일의 교시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외형적으로는 인민들의 실생활을 향상시킨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세우지만, 내재적으로는 북한의 전주민을 사회주의적으로 교양시켜 새로운 수령인 김정

일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반면 양체제를 비교적 관점에서 보면, 우선 낱한의 경우 권위주의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서 정치적 상징이나 윤리적 의식을 자주 활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회통합의 핵심기제

로 직접 발전할 수는 엾었다. 근대화, 특히 산업화에 의해 샨업구조가 분화되고 사최적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회적 짇등의 증대는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유기적 연대 방식으로 용해되었는데, 그 바탕은 경제적 시장원리와 정치적 다원주의였다. 무의

식과 잠재적인 차원에서 남한의 사회구성원들이 신봉한 것은 시장과 다원주의의 합리성이었

다,367)

반면 북한은 사회 불평등과 사회적 통합 자체를 최고의 체제적 목표 가운데 하나로 셜정함

으로쪄 모든 사회갈등을 비자연적, 반사회적, 비도덕적, 그리고 반윤리적인 일탈현상으로 치부

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는 사회구성원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을 국가가 사회에 일임하지

도 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더불어 分任하지도 않았다.

북한은 종교적 상쟝이나 정서적 의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체제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사

회구성원의 잠재적이고도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負荷하고자 했다. 또한 북한은 사회발전을 위해

서 근대화는 추진하면서도 사회통합을 위하여 근대성을 배격하는 태도를 취했다. 다시 말해 산

364) 권영민, 
「문화 · 예술통합의 과제,, 韓民族共同體의 撲索(1) (21세기위원회 최종보고서, 1991.11),

p.96.

365) 觀元京外, 共産圈體制論 (서울 : 형설출판사, 1987), p.312.

366) 
r

김정일시대의 전망( l . 사회문화정책),, 내외통신, 921호 (1994.10), pp.Al-A2.

367) 전싱·인, 남북한 체제내 사회같등과 사회통합 비교연구, 남북한 이질화와 통합모델 모색, 세종연구소

주최 남북한 통합모델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5. 8. 25), PP.32-33 참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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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촤에 따라 사최주의체제에서도 31-조분화외· 사회 밀도의 骨 는 분가피하게 曾셍했으나 북

한은 사회구성원들간의 유기적 언데 데신 기계적 연데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 떼>(에 북한사최의 통가은 짐차 불인·{1헤 질 수 1사에 없다.366)

또한 북한과 남한의 문화를 비교의 판점에서 보띤, 잉:분촤는 각기 상이%1各 지니는 동시에

공통점을 보이는기. 하뻔, 서로 장0·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차이점을 보1펀369), 칫

째, 납한에서는 다잉한 문화가 존제하는 반IS, 북한은 획일화핀 분촤만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

/(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둘{ 칭·직·의 주체에 있어서 남북한간의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

·

< 국민 누37-나가 자유롭게 칭·작한 수 있으니·, 북한에서는 문촤 에술 창쟉은 특정집단의 진문

가들에 의呵서만 이구이 지고 있다. A喪째, 국가가 문화 에술에 개입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다,

님'한에서도 문화체AJ(기· 문화 에술쵤·동에 관여하고, 공언윤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일

정한 제약을 가하지만, 북한에서는 정부와 딩-이 31구] 문촤 에술활동을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L깃쩨, 예술파 사회의 관게에 있어 남북한간 차이를 보인다. 남한에서는 예숟이 사회에

잉향을 받·고, 사최기· 12한 예술에 잉힝·을 주는 상%괸·게가 성립된디·고 할 수 있으니., 북한에서

는 에술이 사최에 骨속되는 정V기· 강하다. 다섯쩨, 남한에서는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외부

사조의 유입이 삐-且고 굉·l%위하게 이루어지고 있 반면, 북한의 문촤는 폐쇄적인 체제의 특성

상 외부 사조의 빈화에 둔깁·히-다고 힐· 수 있다, 이러한 겯파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술

은 전통적인 요소돌을 유지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낱한에서는 문촤활동이 어

가唱·동의 일종으Y 인식되지만 북한에서는 이가생팔이먼서 동시에 정치적 활동이 되고 있다,

이臧1 에술을 감상하거나 수용하는 대중들各 비교한다번 남한주민들은 디-양한 문회.를 접촉히.

었기 문에 이질적인 문화에 대힌· 적응럭이 높은 반면 북한주민들은 상대 으로 적응릭이 낮

을 짓이라고 A%각된다, 이·홉 , 문최.선 권에 있어서 남한이 지·A-의사에 의헤 정문叫를 선텍

하여 i- - 할 수 있는 빈·띤, 북한 주민들의 선여권은 제한되이 있다,

반번 이상과 같이 남북한 문의·를 비교헤 뵤1괜 각기 장단짐을 가지고 있디·, 낱한은 )q·대)]으

且 문화적 자율·성이 보징·되어 있으띠 새로운 문화에의 직응력이나 횹수력이 높다고 할 수 있

다, 그리나 분촤의 상폼촤, 외e]l 사조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있한 민족문촤의 퇴조, 문촤의 파펀

촤기· -IX·제리·7- 管 수 있디·, 이에 비해 복한 비교지 71등한 문피의 수용, 민족문회-의 적극시인

m

m

'368) 
G·[dg Gilhouu에 의하면, 기게직 인대의 성걱各 가진 사최논 1차적, 직접적 관계가 힝싱된 셍활세게

(Ii(b wor ld)리·고 할 수 있다. 반면 - 8-기적 인네의 성지을 가진 사최는 이차키, 간%]·적 괸-게로 헝성)(l

제게세게(system W[Il' 비)이디· ; Craig GIlhuu)l, 
"

111direct Rcla(io16illips ilIAd 111111gIllcd ComIllUl)hioi :

Ull·gc-ScilIc lIt(egrrnioll aM mc Il'illLS['ormatiou o f Evcryd;ly Ufc", Piel·re BoUl·dicu ilIM Jalntri S. Colemzm,

Sodal Thcory for XI CIlirngiug S]Icicly, (N.Y. : Wc다view Prtris), pp, 99-101 7]·&,

369) 치·제효, 昏"인한51'의 조화끌 위하이", 공성진외, 미리가본 통일한국(서合:동최.各%1씨·, 1994 ),

pp. 1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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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통합기제로서의 문화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정치적 도구화, 획알

叫, 강제적 문화수용은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2 문화통합의 가치 정향 재인식
a

사회 · 문화통힙을 이야기 할 때 이상의 남북한의 사회 · 문화의 상이한 기본적 특정을 서로

배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전다. 남북한 문화통합의 가치정향은 민족 대

다수의 이익을 위한 민족생활공동체의 정립이며, 그 통합의 수행 주체는 남북한 주민 전체, 즉

보수척 일부 기득권층이 아닌 변화를 수용하는 시민대중이며, 그 통합의 졉근방법은 의식 및

태도의 전환을 포함하는 
' 

과정적 작업'에 두어야 할 것이다.370) 다시 말해 문화적 통합의 초점

은 통치체제의 통합보다 호혜적 섕활무대의 형성을 위한 젓이고,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의 정치

역학 관계의 함수 및 그 대웅력만이 아닌 주로 민족주체적인 자율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중장

기적인 뿌리 작업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질적인 이념(또는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지닌 동포들끼리 
' C-1

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물론 정치제도적 통합 후에 사회적 · 심리적 통

합을 기할 수도 있凍으나, 이것은 반세기 동안의 대립적 이질성 때문에 정치제도적 통합 자체

를 희생시킬지도 모르는 사회 · 문화적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의 분단

상태 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지도 모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개의 문화의 통합과 을 설명하는 분석의 틀은 두가지 가능성이 인

정퇸다. 하나는 지배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상호의존모델이다.371> 지배모델은 어느 일방의 붕괴

또는 물락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의 과정 자체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제대로 수습하

지 못할 경우에 엄청난 혼란을 같담하지 않을 수 엾다. 반면 상호의존모델은 두개의 서로 다른

문화의 상호관련성과 영향관계에 기초한 통합을 旻한다. 이는 통합되는 문화가 서로 비슷한 기반

에서 출발하여 그 양식과 가치와 이념이 각각 유사한 양상을 드러낼 경우 효과적이다.

물론 납북한 어느 쪽도 지배모델을 선호하지 僧는다. 더구나 체제와 이념에 의해 대립이 두

드러질 경우 상호의존적 통합모델을 추구한다는 젓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문화적 동

질 기반을 바탕으로 앞의 두가지 문화통합의 모델에서 그 장점을 취하여 보다 포괄적인 새로운

문화통합의 기틀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이 사회주의 정치체계를 건설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극심한 이질화를 초

래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이질화는 북과 남 사회의 공통적이고 동일한 형상이다. 그 변

화가 자븐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제도와 구조적 차이에 기인하건 또는 다른 원인에 결과이긴, 사

370) 이장호, 남북통일의 문화심리적 장애요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骨, 한국심리학회

1993년도 통일문제 학술심포 웅 발표논문 0993, 6. If-12), pp.225-126.

371) 권영민, 남북한 문화통합, 21세기논단 (1992, 겨울호), pp. 16-1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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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납과 북은 서로 상 방이 빈절號다고 AW긱'하는 만骨 자신도 d질하있다.372) 즉 남과 북이
1;fl질의 정을 남한의 힌대를 v·I(잣대)으旦 삼는 까딜·에 모든 111질은 북한의 힌상·으로 보인

디, 소위 촨싱시 번질의려 IL는 변(J-이다. ]'f단 이전의 상테인 과거의 공통격준7]에서 보)/l

북이 납에게 異한 만骨, 북 게는 남이 異 한것으로 비칠 깃이다, 소위 이질화의 상데성이다.

반먼 이러한 이질회.의 상대적 진실을 망지'하거나 무시'하고서, 북한의 상 적 이짇촤를 벤·공

주의 W진의식 -8<리로 절대화하게 된다1건, 북쪽 사최의 이징촤는 실제의 7배(남쪽 사최의 이질

촤의 정도에 따리.서는 3베 또는 그 이상으로)로 卷·상직 인식의 오류에 비.지게 된다, 반민 어떤

빈에서 남한이 민족의 진통적 · 특수적 고유의 생할앙식이나 뚱습 가치관 등으로 포기한 측먼이

닐各 7을 볼 , 복한 사람들의 감거'으.로는 남한 사하들이 북한을 11·긱·하는 거리보다도 r-1 먼

거리에로 남한 사회가 IF하고 떠니·비린 Wy-로 인 A될 것이다.

자본주의외.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의 립은 이들이 신봉하는 개인들의 
' 

인식의 톨5이 다르

기 If)1문예 발생한 깃이다.373) )i다 징학히 발하만 이들의 사최적 위치, 즉 사최구조니- 제도내에

서 ]- 趾의 존제가 서로 다르기 떼문에 발생힌· 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존재에 구속되어 사최

7제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잗骨이 야기된 것이디·.

CI러나 인식의 틀이 상이해도 51리하어 상충피더라도, 만일 그들의 인식이 특정한 인식의 틀

에서 얻이진 산물이라는 깃을 자각할 수 있을 때는 긱·자 지·기의 인식만이 절대 으로 金다고

고집하지는 봇한다. 띠·라서 갈骨을 통힙'적인 41제해결 양식으로 물어나가기 워해서는 민저 걸'

L딩·사자들이 l)]하는 인허의 오류를 거해야 한디·,

사회지 갈昏에서 간등상데의 인식의 틀이 인샥된 인%L에 O 인식의 틀에서 자기를 되돌아 볼

If}l 자기의 인식의 틀이 인식되는 깃이다. 이떼 소위 억할 취득이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이는 Yc

츠가 ' 시걱·의 구1호성'이라고 칭한 것이다. 티.인의 입장에 자신을 위치시키거나 또는 상대방의

d·점을 취하는데 사용된다,374)

질a[ 이러한 역할7득을 통헤, 자신의 간동상대의 인식의 틀인 사최적 정체가 인식의 상이

되어 이를 반성적으로 인식힐· 수 있게 되 
·f, 간동관계에 있는 모든 사최집단의 목12에는 순기

능만 있는 깃이 이·니며 억기y도 힘'께 공존하3(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즉 접대적으로

선V W다는 -8- 께音게 된다. 또한 이·11은 인식을 토 로 사최구조나 제도昏 개'이해 나가게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372) 이잉희, 님'([Al 정치사최상의 이진감피. 
·51복, 남사한 이진갑과 그 극복 진밍·, 효싱이대 힌 사상오

/소 주최 1923년 통일분제 교// 학술 세미니. (IS3. . 23), Pl).5-6.

373 ) 이%·윈, 신d호, 
" 

남북한의 이 온로기 1-k과 사최tA'진", r님·복의 장벽을 넙이서-통일파 심리직 최.
'71'」 

, 힌-:·[심리'야최 주최 IW3V[V 동인-M·제 
'희·舍 
심$지- - 발1)(논& (1093, 6, I l-12), pp. 101-108 참

조.

374) J. H. Tumcr. 
"

Aual yl icxll Thcu]'izillE
"

, An1houy 0비&I]S ill지 J. . Tumor
,
c ls., Socitll Thcory Today,

(SUutfol'cI, CA : Stilnt'ord 0111v. Press, l(]87),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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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갈등관계에 있는 양 제도의 순기능들은 최대한 살리면서 동시에 역기능들은 최소로 만드

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게 된다. 갈등관계에 있는 주 집단이나 사회범주, 즉 정과 반을

함께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합을 낳는 젓이다.

4.3 
'

우리'의식을 통한 문화통합 再考

통합론의 모형은 
' 

나'와 
' 

너'의 통합으로서 
' 

우리' 모형이다.375} 즉 남북한 통합의 역사 문화접

근 모형이다. 이 통합과졍은 쌍방간의 교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전통

적인 역사문화속에 우리 의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현대적으로 계발한다는 의미이다.

현상학에서 논한 바와 같이 사회과학의 대상인 사회적 세계는 인간행위로 환원되며 또한 인

간의식의 세계이다, 즉 
' 

나'와 
' 

너'의 의식의 상호작용체계이다, 사회적 세계는 
; 

나5만의 세계가

아닌 
' 

나'와 
' 

너'의 상호주관적 세계이다.

훗설에 의하면, 생활세계안에서 우리는 관점의 상호교환과 동일한 대상에 대한 관련성의 체

계의 이념화를 통해 나와 타자의 사적 경험을 대신하는 사고대상을 형성한다. 내가 타자와 위

치를 바꿈으로써 그의 <거기)가 나의 4여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사물들을 그와 같은 거

리에서 그리고 동일한 定堅性으로 보게 되며, 우려들의 고유한 성장과정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생기는 관점의 차이에 관계없이 나와 그는 실제로 혹은 잠재적으로 공통의 대상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슈츠는 이 사유작용을 관점 혹은 상호교환의 일반정립이라고 부른다. 내가 당연하다

고 여기는 세계의 일부를 너도 당연하다고 여기고 4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긴다.

생활세계에 있어 풍습, 관습, 그리고 전통적 행태들은 고도로 사회화한 구조의 정형화된 지식

이며, 이것은 나와 이웃의 사 지식을 초월한다. 이 지식은 고유의 역사를 지니며 그것은 우리

의 사회적 유산의 일부이다. .

개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든 사회제도가 마련毛다, 제도는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의 복

합체이며, 생활세계는 바로 이 복합체이기도 하다. 이 세계안에서 나는 다른 개인과 언어 그리

고 기타 상징을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나눈다. 일상어의 낱말과 어구는 사회적으로 유래하는
' 

지 이 전파되는 정형화의 매체이다.376)

결국 생활세계는 
' 

활동적인 것이며 사회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젓'이다.377) 비록 그것들이 개

념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지라도 생활세계회 이러한 특성은 실제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근자에 이르러 일부 학자들온 분단 이후 남북한간에 그 이질화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兎

375) 한정일, 틈일국가의 정치체제, 전게논문, pp.4-$ 참조.

376) 차인석, 사%인식론-인식과 실毛- (서舍 : 毛음사, 1992), pp. 113-116참조.

377) Hwa Yol lun g, Rethi11king Political Theory : Essa y in Phenomenology an d the Study o f Politics, (Athens

: Ohio Univ. ryess , 1993),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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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고 말한다. 51러나 남북한간애 이질화가 11촤되었다는 말은 남북한을 힘적으로 비교했을떼

타당한 만일 >이다.37S) 한국시.최를 종적으로 의사적으로 비교한다먼 절코 국복할 수 但合 정

도로 이질화되6다고 말할 수 없을 깃이다. 즉 이념문촤에 의헤 체색됨으로써 남북한 문촤의

이질촤가 표출되고 있다먼, 징'구한 민족사의 측변에서 볼 때 지금의 분탄사의- 문촤적인 이질성

은 일시적인 :·]싱-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파거와 미래를 섕]긱-한다번, 지

님·의 민족 이질성은 y진성이 강하다고 날 수 있는 헹동문촤와. 됨-구 화를 고리해 볼 떼, 충분

히 3복될 수 있다는 깃이다.

남북한에 있0-1 이러한 측변을 홋설의 $촬세게에 적용시키 보면, 우선 우리는 분단 이전의

한삔족의 싱]힐·셰게와 분단 이후의 남북한간의 A&]활셰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분단 이

전의 셍1활세계는 한민족이 개개인의 상호쟉- - 을 통해서 사회제도를 형싱健으머, 풍습, 관) 및

전통적 毛태가 형성되어 있있다, 즉 문화의 3차윈적 구조가 동일하였디.고 볼 수 있다. 반먼 분
a

단 이후의 단질된 싱1唱·세게는 양측의 지항 이데올로기와 지배직 구성원듭에 의해 서로 성·이한

사최제도를 헝성시컸고 이는 이짇촤의 양상으로 1(출되고 있디.. 말하자면 신정된 싱·위문촤(이

념분촤)에 의해 히.위문촤가 체섹됨으로써 이질화가 빌)g한 것이다.

또한 잎·에서 제시한 통합모형으로서 
g 

우리' 모형의 관%에서 보년, 북한체제에서는 진통문촤

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기· 결합되었으니-, 공산주의의 이난직 성격을 띠고 있01 진통적인 7리

의 식을 이- - 하여 
' 

우리'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남한체제는 진통문촤에 지.우.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결骨되어 토착화되었다기 보다는, 이징적이고 혼합된 상테에서 전통적인 
; 

우리'의

식의 IiI-괴로 이기주의적인 
' 

나'만의 형테로 q.타나2E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니. '나'외- 
' 

너' 21리고 
' 

우리'라는 논리는 사회적 세게요)- )W骨세게의 원'죙이다, 
i 

나'없이
' 

니'기- 존재할 수 없-고 
' 

너'似이 니·暑 인식할 수 似으므로 
' 

니·'는 존제하지 鶴'는다. 
' 

나'가 
' 

너'를

인정하고 
' 

너'가 
' 

니.'를 73정할 떼, 이미 
' -위리'라는 셍쵤·세계외- 사회적 세게를 이루며 그tIll는

하나의 운7공동체속011 들어 9)는 것이다. 
' 

니.'와 
' 

너'의 통합으로서 
' 

우리'는 개인이나 집단 그

리고 사최 t 아니라 분단된 민족 국기씨. 국가 그리고 내립된 이데올로기, 문화 등 그 모든 것

들에 적-1될 수 있다.

띠-라서 파거보다t 
'71제를, 
이%3보다는 t;13족의 이이合, 개%%보다는 십징을, 제공-지윈 헝시보

다는 상호직·- - 적 231를, 그리고 
'그것', '그시·림-'. ' 3-네들'이 아니리· 

' 

나회- 니 그리고 -읜리들'이

라는 발상의 전환과 그.에 따른 태도 번화와 실친적 햄동이 강조되어이· 할 것이다.37S)

4.4 가치정향의 변증법적 통합

m m m m m

378) tI·阿·柱, 民族同質成 回復을 위한 統-敎育, 61%.R‥l·c/, 제12c/) 호(1992.9), p.25.

37[-)) 이장호, J게·(1문,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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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이상 서로 다른 역사관, 국가관, 인간관을 갖고 있는 체제하에서 살고 있던 이산 가족

이 함께 모 여 산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다. 분단 이후 낱북한간에는 1 이질화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兎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문화는 이념문

화를 제외하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 나, 행동문화 및 용구문화적 측면이나, 비공삭적

가치정향의 측면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남북한간의 많은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우기 장구한 역사를 지닌 민족문화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은 민족문화적 배경의 동질

성과 민족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을 갖고 있다. 우리 먼족에게 있어서 먼족문화적 배경의 동질

성은 대체로 민족문화의 하위체계속에 잔류되어 여전히 비공식적인 생활속에서 상당한 영향력

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공통의 문화적 배경속에서 비슷한 사회화 과정

을 거쳐왔기 때문에 공통의 심리적 특성 및 동질적인 의식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

리 민족은 민족의 생활감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공통의 언어구조와 축적된 역사적 전통을 지니

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이절화된 생촬공간을 재통합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메카니즘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380) 따라서 오늘날 남북한 체제가 공식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배치될 수도

았는 이념(체제)문화에 의하여 채색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민족의 삶을 지배하였던 공동생활

의 원리(전통적인 행동문화와 용구문화)는 아직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項이다. 우리는

이러한 민족공동생활의 원리를 제도적인 의미의 총체의 민족문화라고 보아야 할 項이다. 제도

적 의미의 총체연 민족문화는 민족의 이질화된 생활공간을 재통합시컬 수 있는 명분과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민족공동체문화의 하부구조인 項이다, 우리 민족이 한먼족일 수 있는 젓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속에서 형성된 제도적 의미의 총체인 민족문화를 공유하고 있

기 때문이다.

한국문화의 특성을 규명함에 있어서도 북한의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가 모든 북한문화를 특징지우고 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문화적 지표

이며, 그 밑에는 남북한의 동질적인 문화지층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지표의 바로

밑에는 수백년간 형성된 유교문화, 그 밑에는 천여년의 역사를 지닌 불교문화, 그려고 가장 밑

에는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기전 수천넌간 축적된 星敎문화가 池核을 구성하고 있다.381) 따라서

납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체계. 세계관, 그리고 행동양식은 남북한이 표방하는

현행 이데올로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적지 않은 부분은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전통문화와 전통의식, 그리고 행동문화와 용구문화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380) 美懲蟲, 「民族共問體 倫理體系의 喜定立을 위한 統-救育의 接近方向,, 공주대학교 교육언구, 제9집

([993), pp. 130-131. 
'

381) 柳京植, 韓國므敎의 歷良와 構遣 (서울 : 연세대출판부, 1975) ; 鄭骨 L,
'

統-秋育의 實態와 問題

點,,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사회과교육, 제26호 (1393.8), p.24에서 재인용 ; 이는 통열교육에 있어 동질

성의 제고를 위한 중대한 측면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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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깃이다.

r·r 납한이고 북한이고 간에 민족적인 전통( 부분직으로 간디되고 있다고 보이.야 한다, 예

1대 님·한에서 계숨되고 있는 7)족문촤외. 긴'이 북한에서도 민속예절, 고우.인어, 고전의 국역 등

에서 민족분촤暑 게승하리는 노릭의 단편合 이해힘· 수기· 있다, 다만 남한은 자본주의 사최체제

의 영향으로 인하이 11J족(회·가 부분적으로 l/1최·히·있으머, 북한도 사회주의 사최체제의 엉'힘으

로 인하이 빈촤한 점이 7)을 것이다.382> 예컨데 명심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즉 북한에서는

밍접合 두가지 의미 헤석'힌·디.. 하나는 
'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띠 민족적으로 즐기는 닐·t이고,

디-븐 하니-는 
'

나리·피· 민족의 - 성발진에서 매- 의의 깊고 경사스러운 남' 로서 S [기>으로나

사회직으로 경축하는 기노]일이다. 진자는 민속명겯을 旻하고 후자는 사회준의 멍절을 가리킨다,

특히 일빈·주민들의 의식간(에는 -/징, 한식, 딘'S-, 추식과 같은 진 의 음럭 멍절이 열부 X-촌지

억에서는 잔존헤 왔디·, 더우기 근닌에 이旦러 북한은 실날과 추석과 같은 명절을 공식 으로

디·시 살리고 있다. IL한 북한은 면족밈접의 부촬과 합께 섣에는 舍놀이, 연낟리겨, 자치기, 난오

외· 추석에는 CI내뛰기, 닐뛰기, 씨름 등 민속놀이를 권장하고 있으며 긱·긱· 세로운 운엉방식을

개발해 보-g하고 있논 것으로 진해진디·,383)

이리한 측면에서 벅 리는 남북한간에 의외의 동질성이 보존된 측먼이 있고, 이젓이 앞으로의

사회 · 문촤통합에 주요%:l· 기이를 할 깃으로 예견헤 볼 수 있다. 그것은 주로 전통적인 배겅이 동

임하다는 점에서 유레한다, 가힝 위에서 제시된 실베 이외에도 우리사최의 전통적인 의식 가운

데서 7드리진 것 잊가·지릍· 들어 보IS, 인간괸·게니- 사최직 유 에서 받긴할 수 있는 
'

인정주의'

와 
'

인고7의'를 들 수 있다. 또한 가족7의적 Y]단주의가 감하고,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사최질

서-趾 지배한디.. 이E-)'한 Jt소들은 남북한을 IA·론하고 상당한 이질촤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작용하11서, 두사최 모두에서 좋은 旻의 기·족유 강촤, 인정스러운 관게유지 등의 먼 서 순기능

을 히·기V 하는 반먼, 정실주의, 파널주의, 남녜차1철피· 권위주의 둥의 의기능도 히-j( 있다.

가치지향에서도 지·본 의와 사최주의, 개인주의외. 짐단주의, 물질주의와 금욕주의 같은 차이

기· J(민상 있읍에는 들唱없지만, 억시 일상의 헌장애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는 자너에 대

한 부보, 특히 어미니의 지니-친 관심파 과보호, 지·시의 부모에 대한 사링·, 자니교육에 대힌. 省

ru·, 강릴한 7)e)괴. 지위지힝7싱, 관( 1비, 님'존이비 간욘 공통적 ] 깃들이 게속 <i-,에 <V인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링-合 최근 소설븐 에로 들어보1선,

"

(아吾의) V:]지를 밤는 닐'이면 안헤는 ]3·보기吾 드리우고 고작 16절지 한 장에 볼과한 종이장

에서 눈- 1111지 않'고 보51 T 보았으미 최td'-A 쓰<‥-라 온1%·을 뜬눈으로 세우디.싶이하였다. 인·

해는 한빈 71지를 )/1으1;Id 두<+l 회7]·을 하고 소포를 )·(대<-·-라 극성이였다."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고 團 團 團 團 a

'3S2
) 한만걸, 

「민족 제와. V일교-3의 밍림 - Ai육내-9-의 축V:1에시 - , , V)족혼, 6집 (1卽2), p,144,

383) K]기巷·, -(p한의 씽질, 통인한국 (IT)5.0, pp,46-4R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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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옛날부터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십분의 하나라

도 따르면 효자라고 하지않았는가 ‥ - … 자기들도 젊었을 때는 그臧었다. 자식들이 자라면 부

모의 슬하를 떠나가고 세월이 흐르면 부모에 대한 정은 자연히 자기 안해와 자식들에게 옮겨지

기마련이었다."384)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동일민족으로서의 정체의식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분단으

로 인하여 과격하다 할 만큼 강한 민족감정은 더욱 고취되어 있고, 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망나, 가슴을 열기만 하면 동일문화민족의 동질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385) 이러

한 민족감정은 때로 정권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지나친 감정적 접근으로 말미

암아 남북관계의 개선에 지장을 받을 때가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공통성임에는

틀림없다.386)

현대사회는 산업사회라고 부른다. 즉 현대산회란 산업화가 경제조직에 있어서 지배적인 형태

를 지닌 사회구조를 일컷는다. 이는 자본주의체제나 사회주의체제 역시 산업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하나의 유형일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가 전개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국면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양체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측면을 우리는 공산권 사회의 이론적 접근을 위해서 사회변동론 일반에

서 그 틀을 빌어 온 보기로 근대화론, 발전론 내지 수럼론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근본적인 공통

의 관심사는 공산주의사회의 변동도 일반적인 근대화를 경험하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수렴

론의 기본가정에 의하면 공산주의사회의 변동도 비공산권사회, 즉 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사회

와 마찬가지로 공업화라는 변동을 주축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종국에는 이념적 차이를 초월

하여 모든 사회가 세계적인 공업화사회 또는 후기산업사회의 모습으로 변有하여 세계가 동질화

될 것이라고 본다.387)

따라서 이러한 수렴론적 차원에서 볼 때 오늘낳 남북한체제는 상이한 이념에 의하여 셜정된

분단과 대결구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양체제 역시 모두 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에 와있

기 때문에 양체제에서의 사회격 변화로 인하여 이념적인 차이가 극복될 수 있는 사회구조적 동

384) 림병순, 
" 

막내아들", 조선문학, 제3호 (1995), p.34, p.35,

335 ) 소설 
" 

막내아들"에서는 군대에 입대하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의 조국과 통일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

다. 즉 소설의 내용중에서 
" 

최두삼아바이에게 한가지 소원이 있다면 생전에 고향에 돌아가 혈육들을

나고 송아지동7들과 얼싸안고 통일의 기쁨을 나누는것이였다,……몇달이면 통일을 하고 돌아오겠

다고 부모넘들에게 큰절을 하고 나왔건만 백발이 성성해진 오늘까지 고향은 마음 속의 동경으로 남

아있었다."는 項에서 잘 나타난다 ; 상게서, p,34.

386) 李凰竹,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전게서, pp.301-303참조.

387) 이온죽, 북한사회연구, 전게서,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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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이 힉·보된다먼, ho족의 이질촤된 생唱·공간도 쉽게 제통합될 수 있는 토 가 l‥]-련필 깃이라

는 예 이 가뇽하게 딘다. 이易바 양체제는 수 ]론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깃이다.

결국 이싱-의 <·<의애서 낳 때 진 적 요소외. A/·대촤의 결파에서 4은 공꽁성을 발·견하고, 외

平旦%L터의 거의 강제직PA ])t괴된 이님이니· 제제의 치·이기· 주로 이질회.의 ]노인이91디.XI}, 인

위직인 것을 제거 ]-으로써 오히리 진昏과 근대성이라는 동질성이 쉽시.리 조회.를 이骨 수 y)디.

는 논리기. 니·딩-하게 보인다,3SE) lIPd-어 말헤서 이님직, 체제적 이진화는 인위지인 깃이있으므로

비록 어t(i 분야에서는 싱-딩'히 심 
- 

한 旻이 );L이는 이질화가 일어났디- 해도, 그.것들은 또다시

사림'의 의지로 비·꼴 수가 있는 項들이다. 이에 비하어 동질직인 깃은 그러한 이님A이고 체재적

인 차원에서의 V)최.에도 불구하고 끈%기게 살아남은 W파, 근내촤를 치르는 사최라1핀 대부분

이 지·연스y:1게 걱어이· 하L 兮-B·의 번화에시 결피.힌- 공통성이 곁·다먼, 이는 의숴적.으로 바]l'E고

지. 하는 노럭의 정과가 이·닐 <IE더려 사최문촤의 기본직이 요소들의 언속성과 <il화인 만骨 잎·으

로 통일후에 동질셩의 최복을 시도할 It]l 적0d인 기여를 骨 성질의 깃이리·는데 의미가 있다.3卽)

이는 
' 

나'와 
' 

니'가 아닌 
' 

우리'라는 통합모텐의 힝성애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5. 결 l 문화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5. 1 문화통함을 준비하는 문화교류 및 헙력의 개선방향

. I.1 남북한 문파헌실에 데한 체제중심직 사고의 지양

하버마스애 의하먼 Ar촬세섟�'%0>는 의사소통려으旦 헹]위가 연제나 이루어지는 엉억이다. 그에

게 침·의 세게는 싱·호이해 가능성의 조건을 갖는 영역이다, 십·의 세게는 
' 

말'히.는 이'외- 
t

듣는 사

람'이 만나는 선7]적 장소인 깃이다, 그러므로 닙-북한 사림·들은 생)횔세계리.는 장소에서 상호 실·

의 v·1결이 이루이지고 셍苟·통합의 희-고한 기초를 헝성힌·다. 이외. 같은 깃은 납북한 사람들이

한 *A딕-에 둠러앉아 
' 

김치의 맛'을 통일하고, 전통적인 미품양속, 통파의레에서 갖는 공통적인

삶의 양식들인 것이q..

더 나아기· 이 /%혐-세게 개V]은 민족동질성 최복의 첫걷읍이고 통일 후의 세로 사최촤의 ·

십이다. 분단 )/][세기가 지니.는 동안 문화적 u 소吾이 이질촤되입지만, 그래도 분단시회 이전의

A.7·1적 잉속성(genelic COIl (iuuity)에 데한 의사소통헹위는 결국 셔회骨췹·의 이헤지힝·적 
'%위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388) -%慾健, 진게·>·<·E]·, p. 13S,

389) 이-F주, 북한사최의 제제외 셍된·, 진게서, p]],
'302-303.

390 ) 하비마<의 /W인-세계 게넘·C. 의사소통에 침·이히.고 있는 모는 헹위의 배겅이 되1%1 이헤의 파정 .

도외./(는 J어의 l ·61이'이다 ; luf gcu l-ItIhcrmils, The 
'rheor
y o [' ComlITUllicmivc Actioll , (Vol. D, i(]81),

]).15'3-156 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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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것이다.

이러 의미에서 반성적으로 남북한 모두가 과거의 전통, 삶의 세계를 가볍게 나쳐버리거나

스스로의 위치를 비역사적으로 규정했든지 아니면 논의의 회피를 취했는지를 성찰해 보아야 한

다. 남북한이 이런 생촬세계의 가치일반화, 혈연의셕, 민족동질성, 전통문화가 인석되면 의사소

통적 행위는 더욱 구체화될 수 있다. 두 체제간의 가장 어려운 핵심은 정치, 군사문제이지만,

쉬운 것부터, 즉 생활세계의 표상을 회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391)

이와 연장선상에서 사회문화적 통합의 가치 정힝은 전술한 바와 같이 남북사회 구성원 대다 
'

수의 이익을 위한 
' 

민족생활공동체'의 지향이며, 그 수행 및 수혜의 주체는 일부 겨득권충이 아

닌 변화를 수용하는 남북 주민대중이다, 동시에 그 접근방법은 의식 및 행동양식의 전환을 포

함하는 
' 

과정적 작업'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

통일사회'로 가는 길은 면족정체성을 기초로하

o] 단순 대응적 거래가 아년 호혜적 중장기 교류룰 자기중심적이 아닌 이질성에의 개방적 수용

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손쉬운 가시적 실적주의가 아닌 힘든 기초 
' 

뿌리작업'을 착실히 진행

하는 과정이 되억야 할 것이다. 이 뿌리 작업에서는 정치 · 경제 체제 개혁 및 풍토의 개선 뿐만

아니라,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남북한 주민에 의한 자율적 
' 

의식개혁의 틀'이 먼저 조성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개혁의 작업은 과거보다는 현재를, 개체적 이념

보다는 공통적 이익을, 제공 · 지원의 형식보다는 상호적응적 교류를, 즉각적 보답이나 현실적

명분보다는 장기적 충족 및 실천적 과정을 강조하는 발상 및 처리 방식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392)

분단 50년이 지난 지금 남북한은 각기 상극적인 
' 

자족체제'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

회변화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할 정도까지 사회적 성격 또한 대조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남북한의 현실은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양극구조가 형성된 것 이외에 민족의 단절화와

이에 따른 동족의식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문화적 상극성이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남북한 사회의 수렴적 사회변화도 발견毛다.393) 사회주의권 전체의 대변동

에 이어서 북한사회 역시 나름의 자체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체변화(주체적 개조)속

에서 개방적 변화도 내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부터 주목되는 
' 

개방적' 변화가 엿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분단 반세기 동안 남북한 사회변화는 상호 배타적인 변화를 추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상호수렴적 변화의 길로 들어섰음을 김지한다. 즉 이질적

산업화와 사회변화가 일정단계에 도달하면서부터 남북한이 서로 닮아가는 측면이 분명하게 나

301 ) 7 정, 
" 

남북한 체제접근에서의 재구성적 卷실성의 이론화(U), 북한, (1991, 님 ), p. 123.

392 ) 이장호, 
it

문화와 사람의 통일에 대한 논평 및 管변", 송 자외, 통일사회로 가는 필 (서울 : 연세대

통일연구毛, 1996 ), p, 118,

393 ) 도흥렬, 
It 

분단 반세기의 남북한 사회변화의 버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펀,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촤,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96), pp,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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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니.고 있다, 히 1980년 중1신· 이쪽L 이러한 수;f]적 l 1회.조짐이 더욱 짙어지고 y)다, 이는 침

으로 비.랍5한 헌상이다, 북힌·은 사회주의c/1의 빈'힉, 외부세계의 개}$·RI럭, 중산층의 비대에 따

谷 구조적 l/l촤, 내부로부텨 대두된 주체적 시벤문촤 및 실용주의적 사고 등 이리 조 d에 힘입

어 사최체재11화의 조거들이 접차 )/드리지고 ))다,

또한 신중긴·층이 규속히 증가되고 있는가 하면 이외. 더불어 추석이나 단오, 설날 v·은 전통

l'g절이 새롭게 살아horn 지·본주의 분촤의 림정한 요소들까지도 이를 르·체적으로 수- . 하러는 경
'힝페 
>가하고 있다,

이외. 힐-께 진숩한 바와 같이, T늘난 남북한 체제가· -F리 민족의 정서와 베치)1 %· 있는 이

녑(체제)문화에 의하여 체샥되 )기는 하지만, 우리 민족의 Al-을 지배하었딘 공동셍촬의 원리(진

통지인 헹동문촤와 各구본촤3는 이·직도 우리의 한을 지))Ii하고 있다, 이리한 동질적인 문촤지층

合 떠VI·치고 있는 짓이 7벡닌긴' 
'힙성된 
%-교문화와· /이닌의 억사를 지닌 불교문촤, 또한 외

레분촤의 엉향을 받기 
·l 
수친년간 축적된 무교분회.이디·, 특히 이러한 동일한 문화지층은 헌재

에도 인정주의, 인고주의, 가족주의적 집단주의, 기·부징리 권위주의와 상호언짇되이 나타니-고

있다,

J-러니· 이러한 전통히 기·족주의, 권위주의, 접단주의, 계인 1짖 집합 이기주의 骨은 통합을

A-도하는 1화력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분리외· 헤체, 갇동·응 - 밀·히·는 동졀요소로 펑가밤을 수

있다. 물론 가족주의적 · 집단주의적 · 귄위주의적 성항의 분리성' 및 짇'등성은 티·당한 것이지만,

그러한 긴헤는 이들 성향의 통함적 동인으로서 71-제적 요소들을 간과하게 하는 우려를 낳는다.

이늘 성힝·은 /%산적으로-비싱1산적으로, 또 비생산적-/%산서으로, 즉 싱·호연걷적으로 작용한다는

71에 7목'할 필요가 있다.394) 또한 이님(체제)문촤의. 용구 및 행동 촤간의 단순한 기계론적 걸

정론을 가정하는 것도 문제기· 있다고 보이진다. 킨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정치, 사최문제에

관해 질분을 빌·있·을 떼 친펜일률쟉으로 국가의 공식 건헤와 똑같은 1분을 하다고 해서 체제가

치가 주민들 개계인에 l·진히.게 내먼최.피었1'l< 피·신할 수 似디·,395)

귀$ 자들의 骨언을 종호1·하1;t-l -h[한 주1 1들의 속미·음< 비복 표출되지는 않지만 정7)의 y)%

적 복표문촤외. 힝·싱· 일·치하는 깃뇨. 아니리/II 한다. 진술한 바 있는 비공식적 가치징항을 통헤

서 各 때, - 리는 J+한시.회에-L 접권의 이념(체제)y촤9;.는 벌개로 제한적이니.마 의키괴. 햄1[1를

지배하는 디-츰적 정치 · 사최분회.기· 존제히·L·l 2)음을· 려·인할 수 9)다,

이러한 사실을 바팅-으로 남북한의 문회.'힌 1을 비-리냅LIlo 남북한의 7화지 이짇성은 체제중심

적 사고에 의하이 범주촤필 수 임다는 7}이 Ldt 자%A헤전디-, 어느 점에서 외제적 접-iE보]이 이

3·)4) 이상ai., 
‥

문촤와 사y]-의 통인에 매한 A·가·J 
·% ·
i

'

. l‥%I-l.m5, -W- 자외, 론인사최로 가는 )l (서合 , >세대
통인 1구원, IX6), l). 120,

3%) 김학성, 
' " 

통인문최' 7131의 방향", V!족샹·인 IC,*MA'), 통 17회.언3L(상) (서물 : 110족통인)3

l%)4. 12), pp,2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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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연구졀과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나아가 체제중심적 사고를 초래하게 하는 데 큰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외재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운화적 이질성을 체제이짇성에

서만 찾으려는 기존의 인식방법상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적절한 인식방법을 모 색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한이 북한에게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듯이 북한 역시 오랜 세월동안

남한의 적대적인 집단으로 인식해 온 것은 역사적 헌실이다. 그것이 체제내적 정당화를 위해서

이루어져왔든지 아니면 정권차원에서 정통성확보를 위한 정치적 메카니즘에 의해 표출되었든

지 갼에 이제 그러한 차원의 논의는 중단되어져야 한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시각과 인식의 변

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진단과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엿이 허상인

지 무엇이 실상인지 북한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주지하듯이 연구자는 항상 연구대상을 자신이 설정한 가정이나 인식틀로 재구성하기 마련이

다. 인식의 존재구속에서 완전하게 탈피하고자 하는 경우, 즉 사실을 어떤 가치에서 분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가치판단이고 현상의 가치를 묵시적으로 지지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 행태주의자들이 경험적으로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숨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와 외재적 접근방법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코리

고 연구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은 헌상학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연구자 자신은

연구대상을 볼 때 일단 자기 자신의 가치관, 선입관들을 배제하고 연구대상의 주관적 세개에

스스로 위치시키는 것을 중시한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 태도의 판단중지와 꽐호안에 넣는 행위

를 통해 본질직관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접근법은 객관성과 주관성의 이분법을

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북한 문화 교류 및 협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는

북한 문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 현상학적 접근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것에 토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진정으로 통일을 생각한다면 정치와

그외의 경제 및 사회문화적 교류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512 문화교류 및 협력의 개선 방等

남북한 문화교류 및 협력을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한다면, 1) 궁극적인 사회문화통합을 위해서

는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현재 남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동질적이 부분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과, 勒 부분적으로나마 문화적 동질성이 남아 있는 전통적 민

족문화와 의식주의 주민생활문화가 교류의 주요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卽 반면 이러

한 교류 과정에서 남북간 이질화의 실상을 확인하는 것 자체를 통합에의 장애물로서만 여길 것

이 아니라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우선

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卷정치 영역과 지정치적 영역의 교류 및 협력의 시공간적

분리이다. 즉 정치적으로 대결적 의식이 첨예화되는 시공간적 환경이 주어졌을 경우에,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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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 모든 Ii3+를 중단'힐· 것이 아니라 U외·는 명도로 니정치적 엉억의 교류 및 협력을 지속 발진

시키야 한다는 짓이다,

주지하旻이 과거에도 여떠한 깃이 주4·t%이있딘 간에 님'북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3i(류기. 있

어 왔다. L.E러나 과거의 교류는 이러한 인숴를 기초로 이루저지지 않은 조]이 멸은 것으로 보인

다. 남북 
'l- 
촤]]/쥐-의 걸파가 이리한 사실읍 반중헤 준다.

과거 l%5년 예숩VI- 11+촨19'문셔 북한측이 납한측의 >인을 관람하고 복고주의 또는 봉긴4

라고 혹평한 것은 사최주의적 미학의 괸·접에서는 이쩌IF 님-연한 것이라고 할 수 9)다, 즉 딩기

-AL연물의 선덱이 A,[한의 에이론괴. 미학적 71-7]에 한 이.무 
·l 고리없이 오로지 님한의 4짐

에서 신정되었디·는 )이다,396)

반민 7-리今예)fy 는

� 

%한 출'·1자의 독특한 미소에 01헤서 
' 

커일화된 억지 미소7라고 단정짓고,
'그것은 직·품의 내- - 과·는 상A 임는 어느 특정인을 향谷 교데긷·이 어지저서 역겨%u}-저 骨었디.1

고 하든가 심지어 
' 

가슴으且부버 -(리니·오는 예술의 %-]-동은 전혀 없는 삳기어린 똑같은 웃읍1

이리그C까지 표헌하고 있다.

그 웃음이 납한 사람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것을 노1어서서 살기가 어리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

이·말로 부측 체제 대한 반갑파 先認識(싱·상힐· 수 없을 정도의 비인간적인 독재시.회, 숙청과

읍모리인 징치적 살인이 지·행되는 l-이라는 식의)이 길管된 때문일 깃이다,

<IC-1니· 사최예술의 ·진반적 흐름은 애초의 발의외· 멸싱-이 어디에서 니·왔긴 긴페 그 시-최의 예

줄사적인 흐름과 에숩문최. 구조의 분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31 보아야 한다. 띠.라서 CI- 미소

역시 인민의 징서를 께꼿하며 아븜다운 깃으로 M긱'힌·다거니· Al'을 희1'g-적으Y 힝상최.하며 조화

로운 미를 추구하는 북한 에술론과 미김·의 특성으로 섣1:M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예술 L]]적인 1석을 71여한 , 일차적언 거부김-을 그대로 북힌· 독재자 때분이라고

단순하고 손쉽게 실삥해 비리는 것은 아무레도 1문가 71'지 못한 펑가라고 할 수 )-Il-[에 賊다,'y)7>

/A]한 1彌5넌 9월21-·22원 양인긴· 님'북힌· 예舍공연 닝·시, 남한측의 프로9-힐1 구성의도가 설사

이처림 녁한>을 비하하리는 의도기· 이·니었다 헤V 체제 월싱을 과시하리는 순수하지 -%

도가 있있읍은 건V 부인할 i 없는 깃이었니·. 
' 

合산아기·씨'가 불리어짇 베 U 배겅에 울산의

징.6-꽁장이 보이 지는 깃이나 공오1의 피a·레블 정·시하·는 곡으로 
i 

아리랑5이 뵨려질 %q], 지-b-치.

전시징-이 /1 경으.로 )1이지는 깃 은 겨레의 만닙'을 축하하는 것 보다는 북한보다 믿-진된

남한의 경제1di'진상을 보여주먼서 과시하리는 의도로 
' 

에는 설IA될 수 없기 문이다, 분단 40

V{I;l>·에 성사핀 남북한 St(환공인이 이尋旻 칠저하게 비V'( 우월 김-정에서 비롯된 왜곡된 비1'x·논

5

y]f)) 푀데석, 
" 

님북 J):-회.교·If 苟'성촤 tA'안' 7:131·", VI족R인)3·윈빈, 통인문화인3L
'F7) 
>']·-:·1피合4-합학[‥l. /·1페(인//-소V:i, h]-J·i· J·(-8-·공연 E 통인지힝·직 공연 구성

예출1])31·소, l%5. 8), pp. 61-62.



369

리로 일관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공연이 전혀 성과가 없는 참담한 실패였다고만은 할

수 値다.

반면 남북 문화예술교류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면서도 교류의 빈도와 형태면에서 문제

가 많음으로써 미미한 성과였다는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328) 특히 이러한 차원에서

그 동안의 남북 문화예술교류가 상호이해의 구축을 위한다기 보다는 행사를 위한 행사, 이른바,

한건주의로 끝나거나 행사주최측의 공명심 경쟁으로 치닫고 체제중심주의 그릭고 외화내빈의

상업주의적 행사로 전락하기 쉽다는 경고는 주의깊게 성찰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남북 문화예

술교류가 장기적인 안목의 문화예술교류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차원의 경쟁의식의 발로

때문에 교류협력의 성실한 프로그램 작성과 차근한 추진보다는 일단 접촉하고 보자는 자기선전

성이 많았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서는 우선, 정부주도식의 정책에서 벗어

나야 한다는 점이 지적펼 수 있다. 민간차원의 교류 확대는 문화여술인과 국민들의 문화교류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체감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도 펄요한 것이

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 차원에서의 정치·적 및 경제적 교류가 교착상태에 1따져 있을 때에라도

문화교류가 중단되지 않고 물밑 교류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정부는 후원자격으로 남고 민간주도에 의한 문화교류가 활발해질 때, 통일조국의 실현은 그 만

큼 앞당겨 지리라고 본다. 그 것은 통일 이후의 혼란상을 사전에 최소화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결코 무시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졈에서 정부는 자발적인 방북 션청이나 교류

등에 대한 통제의 자세에서 개방의 자세로의 시각 교정이 절실하다.

둘째로, 북한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남북한 문화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공동협

의체로서 
'

문화교류 연구 및 교육 센터'를 설립할 펼요가 있다. 이러한 기구에 있어서는 우선적

으로 남북한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전행되어져야 한다. 또한 문화의 각 영역에서 협력

단체로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공동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원칙으로 삼아 민간부문에서 실

천하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과 교류를 원하는 남한 내 민간 단체돌에게 북한

문화의 실상을 보여주고 그들의 교류에 임하는 속성이나 입장에 대한 교육을 통해 맹목적인 적

대감으로 보는 시각이나 낭만적인 친북적 입장에서 보는 잘못된 인식을 교정시켜줌으로써 바람

직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지속, 발전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 기구에서

교昏 신청의 헌실성과 통일에의 기여도에 대한 기준에 따라 방북이나 교류의 어부를 열차적으

로 파단하는 것이 펄요하며, 정부는 이에 대해 문서상의 승인과 실졀적인 후원을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어진다.

團

團

398 ) 김영준, 
"

통일문화 창조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타개방안", 민족통일연구원편, 통일운화연구

(하),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12), p,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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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로, 님·북한의 리접적인 문화예숩 교·K민·큼이니· 국제적인 촤합에서의 만남의 기회가 적6

적으로 香各되어야 한다는 7'i이 지적될 수 )다. 넘·북한 힙·동의 국제적 문촤宅사는 무잇보다도

정치성과 이님의 
·[/레를 
어느 정도 W어날' 수 있다-L 장접을 지닌다, 그동안 서유.과 펑양에서

일린 님북공연은, 진숩한 비.와 간이 남북한이 기기 자·신의 입장애서 상 방의 분회.를 일방적인

헤석과 펑가-趾 내리는 동 내결구V에서 왼-진히 ly이나지 못하있다. 벤·먼 坤외에서의 합동공인

은 해외11($들에 의해 두 문촤가 공시에 t]句짐으로써 상대1-g· 문화에 대한 펑가에 있어서 어L

정도 객핀.성을 유지힌· 수 있다.399)

힌제 /%-l]계 도처에서는 각종 달촤 및 에술 페 티벌이 일리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최를 십

분 쵤·各曾 수 있어이· 한다. 이는 서로를 객괸·촤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이다, 그리고 아직 충

분한 경7]을 쌓지는 봇雙지만, 국제리으로 인징난을 만한 애술축제들을 우리가 직집 조직하어

그 기회에 문화교류를 벙'&W하는 빙·안도 A&)긱·헤 볼 수 있다, 북한을 단독으로 초칭하는 것 보다

는 다양한 문파들이 자신의 개성을 발취하세 하는 가운데 북한의 에숩도 초弔하고, 또 우리도

그 린 기회기. 스스 럼似이 찹가하게 될 수 있다.

이와 힘·께 2002넌 월드킵을 管용하는 빙쳐1이 있다, 특히 체육을 통한 인적7i(류는 스포츠가

지니는 비정치성과 5 f제성으로 인하이 티.분야 서의 11'(류보다 가시적 성파가 큰. 깃이 특징이

다, 특히 공공겅기를 개최할 경우, 실황보도를 위헤 기자단의 j-g·문과 방송교류가 가능하머, 또

싱·호 힙·의만 되먼 빙·송 및 보도기술 그리고 징·비지윈으로 과학기술분야의 지원35 가능하다. 한

편 체육교류는 수들의 접접촉이 불기·피하고 김-정A-발이 용이한 측번이 있다, 이는 과거의

경험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펑가를 발은 측먼이 或'다. 따라서 스포츠 자체의 숭패보다는 남북

힌· 인적A't류의 苟·성화吾 우선한다는 내부 정첵지초]이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쩨로, 과거에 예술공인 및 작품 중심의 교류가 있어受지민·, 이제부터는 셍촬7화 중심의 교

R가 선행되어야 한c)-고 본다, 과기의 교류의 사레를 1%0-추해 본1/J,에술작품의 경우에는 이념을

1이나지 못하는 겅- 가 많고 또한 자인히 체제겅젱을 %t추길 경우도 발생한다, L1러므로 헌

단계에서는 이러한 간능의 소지가 비교적 적은 / {&]管문화 중심의 프로 램을 적극 개반하어 교

-5-외. 싱-호이혜의 폭읍 h]혀가는 것이 중요히·다,

샌활旻최.의 긷우 격- 지억 산품의 
·1시 
]-< VIA, 히· A< 길치h'F'l.기 진시회, 기- 지빙- 읍시-익

전시 및 A'l·매, 궁예기.구의 진시 l< 핀·매 농이 우신적으로 추진기·능하다. 특히 이러한 셍)管문화

의 교류는 추석, 단$, 섣닐 등을 통혜서 한복, 헌-옥, 힌/·l 음식에 데한 지의띨 공동 전시최, 발

IL최 개최, 장류 iD.기 봉동·자료%1 1身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상에서 대릭 납->·f한 분의JI'(-h·를 위한 개선1-9'향을 시慷지만, 무잇)aL다V 님북한 J

있이 가장 중요한 깃은 뚜 1한 목적의식과 상호<],5)]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39[]) 괴데석, 
" 

남%- id-회.)l%·8. 苟'성촤 방인' 언2/", 민족통인인</-일펀, 통인문화인구(하), (59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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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기 점검과 상대방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 문화교류의 궁극적이 목표는 먼족

화합이고, 근본적인 정신은 문화교류를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느끼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고 통일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라야 한다. 예컨대 목적의식이 결여퇸 채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서 음악회를 열었다는 데에

만 의의를 둔다면 그것은 40여년 동안이나 이질화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남북문화교류는 한민족이 하나였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줄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의 그 매체가 갖는 정시적인 힘 때문에 체제나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민족심성을 바

르게 이해시켜 주며, 한맨족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통일에 도움

을 준다는 것을 재차 인식할 필요가 있다.

5.2 문화통합을 준비하는 통일교육의 방향

이러한 노력과 함께 문화통합을 위해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통

일교육이다. 통일담당세대가 될 수도 있고, 통일후의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에 있어 주역이 될

수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인 것이다,

물론 과거에 한국내부에서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은 젓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교

육현장에서 통일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라고 할 수 9)다. 물론 이전

에도 국가안보교육, 국민정신교육, 민주시민교육, 반공교육, 승공교육, 통일안보교육, 이념교육,

知共敎育 등의 다양한 명칭하에 통일교육을 싣시해 온 것이 사셜이다. 그러나 남북분단 이후에

남한체제하에서 실시되어 온 이러한 통일교육은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을 촉전시킬 수 있는 차

원에서 실시된 것이 아니라, 남한의 이념과 체제 및 정권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이용되bI 온 측면이 격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교육은 민족의 이질화된 생활공간을 재통

합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남북한간의 이질화 및 적대감만을 셤화시키는 결과

를 초래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반성하어 1990년부터 1992년에 걸쳐 실시된 제6차 초중등학교 교과과정개정

에 따른 도덕과와 국민윤리과의 개정방향과 1993년 문교부가 제시한 
7
통일교육 지도자료4는

통일교육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본 교육과정과 지도자료에서 강조된 점은 과

거의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나 경게심 보다는 남북통일이나 북한문제를 합리적이고 이성격인 자

세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민족공동체의식의 형

성과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그 강조점을 두었고 동시에 통일국가의 실험의지를 형성하려는 구체

적인 노 력이 담겨져 았다고 볼 수 있다.

동 교과과정 개정과 r지도자료,에서 31시된 시안은 이전에 통일교육의 목표나 내용에 비해

여러 가지면에서 개 과 전일보한 측면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난점은 통일교육의 핵심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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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 힐- %A 있는 이졀朴극-(p파 동질성회복에 %11한 구체적인 네뎔-이 기의 개省·뇌지 못함고 따

라서 실제로)L 거의 q.루지 못兎디·는 점이다.400)

띠.리.서 이 부터의 통일교v은 민족의 이짇화된 생활$c간을 제통힙·시키는네 촉진제가 필 수

있는 통원지힝·적인 Iq-'향으旦 진헹되어이· 한다는 l/1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의식적인 차Y1의

이실성에 대한 주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協'E 상식·에서 통일에 한 어떠한 졉H이나 논의조

차도 [g·위론쟉인 3 1문제를 헌실로 언4시키는 것온 불가능하다는 깃이다. 그러2로 미래지향

직인 통일J]<A-은 남북분5-의 싱·촹4(에서 A]피.된 님'북한의 이릴화싱페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민

족공동체의식을 헝성시커 주고, 동졀성을 최복시키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5( 너 니.아가 d·일

의 정치공동체로의 이-%)을 가능하게 한 수 있는 통일을 위한 준비교육이 되>이· 힐· 것이다.

특히 통일교육에 관하이 교사들이 제기하L 분제를 보먼,401) 과거 통일교육의 내各은 자본

7의에 대한 포]파적인 미화, 공산주의에 내한 일방적인 부정, 그리고 북한에 데한 부정적 인식

으로 교A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71이다. A 자본주의 괸런 네용에시는 주로 징·접만을 기술하

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분 조]은 거의 디·Y지 種'는다는 W이디·. 반면에 공산주의는 주로 부정적

인 특성만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고 공산주의에 대한 내2이 지나치게 谷 비중을 차지하미 이

네을로기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는 주1이다, 또한 
'

북한 공산체제의 헌실파 번화'에서도 북한의

최근의 1/)叫외. 긍정직인 측띤도 i게해이· 할 깃인데, 이러한 네됨-이 미昏하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힌실에 관하여 민족동질성 최복의 시긱'애서 7]근힘페)L 불구하고 오히려 이질성이 크게

부직·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t신 남북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저양하는 Iv-향에서 교육내용을 설징하는 관점이

수징되이이· 한디., 닙-한의 민주주의외. 지.본주의 이1)]과 f실이 북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보다

입빙·적으로 . 세하다는 식의 편피.적인 시각'은 팀'피헤야 한다, 남한체제의 장점이 있는가 하먼

0접도 있읍을 인정헤이· 하고, 교A에서는 이러한 힌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이· 한

다. 또한 . 돠힌·제제의 단점이 있는가 하면 니·骨대로 장졉을 갖고 있읍을 인정하고 이를 1육헤

이· 힌.디.. 오늘<l· 소런을 비長.힌· 공산국가가 꼴릭·하고 있지만 ]-러한 71상은 공산주의 자체의

문제외. 모순에서 비롯되는 깃이다. 공산주의 S [가의 몰락이 곧바로 지·본주의 국가의 일1%-적인

승리省 의u]히 4 色. 이시디..

이러한 측먼은 납북한 촤해의 괸·접에서 볼 베 이네올로기의 회.힙·과 상호보핀·이 더묵 질싣하

다. 5;(파서에서 남 
'l·의 
자%-d 의의외. 자본7·의의 이5[]파 실제가 모든 짐에서 북한의 시-최주

의외- /y산7·의 이님보디. - 심하게 기%되어 J)는데, 이것을 지관적으로 이해'製· 수 있&f 빙-식으

400) 簡;-!il:)L, 統-·敎育의 
'禽態와. 
問題9!,l[, 사최과]J육, x]]2()호 (l()[-)3.8), {).22,

401) 韓:萬--)(, 2,(y학))( W인61<A· 데정-괴 [IF,사들의 둠인)'l<-B꾄- 분셕各 昏한 토인교·H의 l

북한통인인31-논Al-t](6) (서合 : 통일71, IW2), PP.4이피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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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술되어야 한다. 즉 남한체제가 지향하는 이념의 우수성과 동시에 헌실적으로 나타나고 있

는 문제점을 소개하여야 한다. 반대로 북한체제의 문제점과 동시에 북한체제가 지향하는 이상

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해야 한다,402) 결국 남한과 북한의 장점과 단점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

는 관점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교육에서 남북한의 통일정책이나 통일방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그에 대한 상호비교나 절충방안까지 제시해 줌으로써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고양시키고

동시에 구체적인 통일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습득하게 해야 할 것이다/03> 그럼으로써 풍요와

복지의 원천이며 인간생활의 물질적 보장의 기초가 되는 성장 및 효율지향적인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안정과 평등지향적인 사회주의 원리간의 조화에 바탕을 두고 복지사회의 이념이 통일국

가가 지향하는 복지사최의 이념이 통일교육의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요培대 통일국

가의 복지사회의 이념에 대한 교육은 자유시장경제원리와 평등지향적인 사회주의 원리를 적절

하게 변증법적으로 종합시키는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할 젓이다.404)

결국 문화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양문화를 보아온 우리의 인식의 틀을 자각 · 수정하고, 동잘

성을 기반으로 한 
' 

우리'의식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이절화를 극복하며, 양문화의 장단점을 변증

법적으로 퉁합할 수 있는 노 력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아울러 이러한 측면이 통일교육에 반영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戚다.

우리 민족은 통일과정에서 또한 통일이 달성된 이후에 단계에서도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해

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거쳐오면서 동질적인 문화

와 역사를 형성해 오고 있다. 우리 민족은 문화와 전통, 관습, 언억, 민족정신 등의 다방면에 걸

쳐서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동안 남북분단 이후 이데올로기적 및 체제상의 대립으로 연해 곽거의 통일교육은 북한을
'

경쟁해야 할' 또는 
'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진정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통일교육은 분단 이후 삼화되어 온 이질성을 극복하려는 측면을

지향해야 하며, 아울러 아직까지 엄존해 있는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더욱 굳게 다지고 동시에

발견해야 한다.

402) 한만길, 
「민족문제와 통일교육의 방향 -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 , , 전게논문, p, 146,

403) 이러한 차원에서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吟한다. 그의 사상

은 당시 민족독립운동전선에 나타난 좌우익 노선의 대립을 지양케 하고 연합 및 통합의 가교적 역할

을 수행하였으며, 그의 삼d주의는 한국의 민족주의사상과 서구의 사회주의사상을 적절하게 조화시켤

으로써 미래 한국이 Ai향해야 할 기본 방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조소앙의 삼균주의가 우

리가 살고 있는 이시대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환기시켜 주며, 우리의 지상과제인 민족통일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 鄒鶴雙, 
"

趙素竭의 三均초義", 신용하편, 한국현대사회사상

(서울 : 지샥산업사, 1986), pp.270-271 참조.

404) 美敏偏, 전게논문,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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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북한간의 동4성을 최복하리면 우$적으旦4< 민족 화의 
·{봉을 
회복하는 노력을 기 - 어

야 한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 가운데 힌대 사회에 적힙·한 내용과 병·식을 신61직으로 빌·아

들이 /)-것을 산리 니.가야 한디·.

따라서 본 E구는 동집성최복- 위히1 학교 통일교으-의 내용이 지힝·헤야管 i'A·향을 71통적 윤

리의>의 측면, 민족공동제교육의 측1핀, 핑화교 A 측1친, 민주시민교육의 측민으로 실정하였다.

물론 이상의 네가지 잉악은 서로 독립돤 개빌적인 깃이 아니라 상호 보완 인 관게를 지닌다.

21러1건 우선 71통지 윤리의식의 측면을 알아보지-.

5,2,1 진통적 i리의식의 측면

먼족의 이질촤핀 AA쵤·공간의 제통합·플 기·능게 省· i 있는 가시적이고 상징직인 문촤적 요소

骨 규IA하고 1身전시키t- 일은 바로 통인교육의 제1차적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중예

서 대표적인 요소기· 바로 단일의 억사문화적 토대위에서 형성핀 진통직 윤리의식이다, 이는 -F

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촤적 통합 이진에 먼저 싣헌되0-1야 하는 민족공동체형성의 기반이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 윤리의식의 근간을 이루는 짓은 偏, 佛, 1111 즈敎이다, 이 세가지 사상이

제가기 고대국가의 헝성과 유지에 기여하여 왔으나, 정치 · 사최제도와 사상에 가장 큰 잉항을

미친 섞各 A-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9에 니.신 A-교사상의 이면에는 본교와 도교, 특히

토속> t/1긴·신앙파 환합된 한국씨 도교외. 볼교기· 서민A%횔·율 지1헤 온 짓이다. 이기서 특이한

힐은 한국의 고유신잉'이 도교(仙敎)외· 융힙·되고 fL 그깃이 불교외· - 합되어 한민족의 감정생활

읍 지배하였으미, 동시에 그젓이 유교의 A理主義, t%11主義와 걸부되%11 민족의 정신생촹을 지

毛'하이 왔다는 것이다. 도교는 養氣編生의 힉'분으로서, 불교는 보·陸成佛의 학문으로서, 유.교는

修르治)t의 학문으로서 상호공생하고 뵤완하이 왔다. 이깃은 동양사상의 특징이라고도 하%%으
a

나, 한민족의 펑촤적 성격파 종骨능력 때문이며, 한1 1족의 고유사상各 旦대로 모든 왜래사싱·의
- 힙, 조촤되이 但·다는데 한국사상의 종$성과 독자성이 있을 것이다.405}

이러한 사상직 기<에서 나타니·는 한국의 진骨적 리시·싱·은 c]·음과 V이 제시될 수 있겠

다.406) %)1저 원시신앙 및 古代 
·tr-f에에 [q·른 윤리는 >l'i[i·福'娛神, 敬天짼)L 그리고 셍]면 . 노동럭 .

사-8-재산 중시의 측먼-) 볼 수 있다. 불교에 따-F $리는 Il]聖제G'S · 集 · 滅 · ·道)외- )GL道0L

凰, [1思惟, %Il<語, [1業, If命, AL精進, :l'L念, 1定), L-l-리5t 忠 · 孝 · 1言 · 猶 · L가 
' 

]-께 圓

과 現實(El를 들 수 있다. 또힌· - 7교에 따른 윤리는 五倫과 PA德, 父慈 · T孝 · 兄愛 · 弟敬 . 夫

和 · 秦順 · 君忠 · 接)%,慕 · 朋友信 · 齒宗族厚외· 합깨, 經-壯致用, Il]用厚生, 그w리고 麻享·接物을 들

수 있디..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405) 韓圖園民倫:J]Il,學含編, ,b悲과 倫']]l( (서물 : 힝신출VI·시-, 1男2 ), pp,75-76,

405 ) 鄭1[l:)L, 
"

韓國의 民1il」'民에게 요청되는 倫理 · 道德의 定.i'/:", 韓劉園民倫理學合篇, 民511'民

倫꾀(, · 道德 (서·울 : %설출핀·사, 1勢2 ), pp,%-101 71-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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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전통윤리사상에 나타난 중요한 측면은 )%,問尊重思想과 rp和의 大道라고 曾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전통사상의 정수인 이러한 인간존중사상과 중화의 대도로서 이질화 현상을

동질화하고 분열의 시대를 화합의 시대로 이끌며 보다 차원 높은 사상과 윤리를 창조하여 사회

통합을 기하고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407)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전통 윤리의식은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중요하게 탐구되고 포함됨으로써 민족의 정신적 뿌리로서 통일을 위한 교육의 밑거름

이 되어야 할 것이다. .

5.2.2 만족공동체교육의 측면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의 이념은 이질화된 남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융합하여 공

동체적인 삶을 형성하는데 펄요한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민족공동체교육은 기본적으로 민족주

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민족주의 이념은 민족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성립하는 것읗 지향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남북이 분단된 이후 서로 다른 체제속에 살아오는 동안 민족의 동질성이 파

괴되었음은 물론 적대감과 경쟁으로 일관해온 것이 지난날의 상황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숙원인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동시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반만년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온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의 바탕위에서 省족

구성원으로서의 화합을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 아직까지도 사회

적, 심리적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국민적 갈둥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408)

우리 민족이 민족의 역량과 지혜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자주적인 민족의식을

지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통합적 민족주의라는 삼위의 개념을 통해서

상이한 체제와 이념을 변증법적으로 초월해야 할 것이다.409>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통일교육

은 체제내적인 먼족주의 의식보다 오히려 통합적인 민족주의 의식을 함양시킴으로서 민족의 역

량과 지혜를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승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이질화된 생활공간

을 재통합시키는 측면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을 위한 민족의 개넘을 섣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우선 통

합면족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민족의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시원적인 속성을 역사적인

전통성에서 구축해야 한다. 둘째로, 통합민족주의의 이념적 기반으로서의 민족의 개념은 통합을

위한 사상적 공감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째로, 통합을 위한 민족의 개념은 민족의 현실 즉 분

단사회의 현실성을 극복하려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네째로, 통합의 민족개념은 민

407) 유승국, 
"

고대의 윤리사상", 韓國精神文化硏究院編, 韓國倫理思想皮 (성남 : 한국정섄문화연구원,

1987), p. 50.

408) 현동화, 
「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안,, 교육관리기술 (ISS3.10), p. 132.

409) 姜敏銀, 전게논문,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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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님'전의 미레를 위한 발진의지를 31체적-s-로 인식일파 동시에 이를 실친할 수 있는 성긱을 그

속에서 지니고 있어야 
'l·다는 
깃이다.

이러한 네가지의 요>을 7)제로 힐· 때, 한민족의 개님은 최소한 다음과 권·이 성립될 수 있을

깃이q·.410> 즉 힌하1족은 co V)-군의 자손으모서 伯 삔족의 역사의 공통핀 경혐을 비-탕으로叫여,

Cf 한삔·도에서 오직 VI·일적인 민족국가를 이룩해야 한다는 분단<f복의 의지와, (Io 한민족의 미

래지향적 반7·t 의지에의 실친성合 기·지고 있는 사회구성윈이라 할 수 있다.

힌·d 통일이 민족주의를 비.딩-으로 헤이· 헌-디·는 것은 반분일7의, IPl-게3주의, 빈·외4사싱·을

바당으로 하이 민족정체성에 R]z]-한 통일1·:·기-를 헝셩해야 함을 의미한다, 민족7)통을 부정하는

외레사상이나 게g· 또는 특징세러의 이익을 위한 이질촤외- 분얼은 극복되어야 한다는 젓이다,

주지하듯이 민족공동체라는 깃은 
'

민족국가'의 간능과 분%을 지양하고 민족의식과 국가의

지를 비-팅·으로 히·여 공동체의 기y괴. 문회.骨 통합힘으2써 보다 이상적인 Id1족의 미래상을 제
된

시하는 동질적 d단이다.411> [11리.서 통합·민족주의에 비·팅·을 두는 민족공동체를 헝성하기 위헤

서는 통알에 대비하는 교 A·이 단순히 북한 주민에 대한 동정심의 발로이거나 if강신·파 벡두산

을 관광히·고 싶은 斗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것이어서는 안9다,412) -(리

는 한핏줄을 이어 반은 한 민 이며, 단은 외세에 의하어 이루어 졌으미, 통일은 우리1긴족의

과제라는 사실이 당위旦써 빌·아들여 질 수 있/조록 교육되어야 한다, 이것은 점코 국수주의적

사고의 발상V 아니2, 통일꾸에 정치, 군사적인 힘을 얻어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텨·의에 의헤 분단된 1긴족의 $라린 고통과 한을 이제 운리 손으로 자주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깃이 - 리 IV]족사에 주어진 절데적 과제이다. 겯국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헤서는 넹진시 의 적

대감을 헤i하고, 남파 북의 구성원듈이 주체적으로 서로의 偏·을 이헤하고 서로의 질·못읍 용서
'li 

, 이데올로기의 1저을 노]이서서 최지하는 Al·의 도를 길러 남북한 주밴이 먼족공동체의 성

원으로서 촤기·하고 71릭해야 한다는 인식파 의지를 키7-는 것이 앞으로의 통일${육의 주요 1-s·

힝C이 되이이· 힐· 것이디·.

이러한 측민에서 통힙바3족- 의에 기초를 두는 l ;Il족공동체를 헝성하기 위한 l;ll 공동체의식

의 함잉· Jl'IA4]3)은 - 신 목적인 민족 - 월주의나 민족 지상주의에 빠지지 鶴'고, l&1족공동체

1판5에 장에요소인 조국 분0-의 헌실을 L&)省히.게 시시하고 그 극-$j.방인·을 모세하며, 71·여하는

지.세骨 지니게 헤야 한c)·. <로 로, 납북한간의 이질회.외. t/1족싱'진·의 분행한 吟거暑 이유로 공>

t m

410) 진13규, 
" 

한-:'·>의 민%게님과 민%의 昏71'", T:1'11禹編, 統·-韓國의 撲索 (서을 ; 박영사, 19S7),

pp. 6t니0.

z{I l) )j-'多수, 
"

IV)족주의와 삔 공)&L체의 힝성, 힌·-:·f정신문최.연3(웬)친, 民族意識의 探究 (성님
·뿐·최.4 IC」t원, 1965), p.228.

612) 廊3>'A:, 
f

동일해비 V[-f( 의 12'힘:,, <ltA·힉·>·/, 제31줘 4/ic (1993), p,231.

6 13) ·정세/Il-, 
f -%벼‥난 苟-인판 정7i은 위한 id,-P-,, -

'

·%/,
· f(-윈보 (1922,o, j),30 침-조,



377

체의식의 형성에 회의감을 지니지 않고, 남북한간에 민족적 동질성에 깁은 신념을 갖게 해야한

다. 骨으로, 무조건적인 감상적인 입장에서 통일만을 염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당위성을

냉철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할 것혁다,

5.2.3 평화교육의 측면

일뱐적으로 평화의 의미를 우리는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소극

적 의미의 평화란 전쟁이 었는 상태의 유지, 즉 이제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평화의 개념이

다, 이에 비해 적극적 의미의 평화란 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살의 조건들' 즉 
'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들(환경)' 이 조성된 상태를 의미한다,414) 여기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

이란 1전쟁으로부터의 해방, 卷기근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卷질병으로부터의 해방, 卽무지로

부터의 해방, 卽비참한 주거생활로부텨의 해방, 卷생활환경(자연환경)의 보호, 착취와 억압으

로부터의 해방, 卷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화에 대한 적극적 의미의 차원에서 셀러는 평화의 윤리학적 과제에 대한 해명을 인

간의 삶의 세계의 에토스의 총체적 해명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개별 인간의 구원과 연계시켰

다.415) 셀러의 평화의 이념은 한마디로 국민들과 민족들간의 평화의 이념이다. 즉 국민들간의

평화는 정치가들의 전략이나 전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 국민들의 생명의 존중과 그들의 평화

에 대해서 동경하는 정서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는데서 실현될 수 있다.

평화교육은 근본적으로 나%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사는가를 의식화시키는 교육이다.

그리고 존재하는 갈등관계를 공격성이나 배타성, 폭력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대화와 화해와 합

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교육을 말한다.416>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평화교육은

인간대 인간, 혹은 국가대 국가간의 
'

의로움'을 전제로 한 사회구성원의 개념에서 비롯된다.

화교육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평화의 개념은 자유와 해방에 기초한 사회구성원 정신이어야 한

다. 평화속에 내재한 해방은 
'

- 으로부터 벗어남'을 위한 갈등과정과 활동이머, 더 나아가서 
'

-

을 위한 벗어남' 의 과정이나 활동을 일컫는, 그래서 온존성을 추구하는 총체적 노력을 의미한

다. 
'

- 으로부터 벗어남'의 과정이나 벗어나는 활동으로서의 해방은 평화를 위한 해방의 내적 차

원이 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소외 · 억압 · 지배 ·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반면 
'

- 을

위해' 전개되는 해방의 과정이나 활동은 평화를 위한 해방의 외적 차원으로서 그것의 핵심을

평화추구에 두게 毛다. 여기서 해방은 개혁이나 혁명 혹은 저항만을 위한 해방이 아니라 평화

를 위한 해방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국제적 모순상황이나 국내의 한 면족간에 내재된 모순상황

5

414 ) 강성위, 
"

평화의 철학", 金泰官91-, 現代趾合와 哲學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87), p, 339,

415) 素한勤, 哲畢的 /,間學硏究(l ) (서울 : 경문사, 1924), p.358.

416) 이삼렬, 
"

펑화교육의 철학과 실천방법", 최상용편, 헌대평화사상의 이해 (서울 ! 한길사, [992),

p.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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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히.기 위해 헉t% · 게헉 · 저힝· 骨의 수단이 체택될 수도 있다는 가VA各 시사하기도 한

다.417)

이러한 차원에서 )
' 

촤교육은 펑촤에로의 11[육이기 문에 의식과 헹동의 철저하고도 구체적

인 변촤-趾 꾀하지 엄'으면 인·%1다는 /(통의 기초위에)h·! 대략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E &q·힝·이

제시될 수 있다.4)8) 첫쎄로, 평화2.H온 평촤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省저하게 고/·밍하미 비펑촤적

71 폭릭吾에 항하여 새로 a - 라신들파 헹동힝시들과 인지양식들은 메개해야 할 것이다. 둘w)l

로, 평촤교육은 - (리시대의 술한 핑회.Al대적인 오-E돌과 운동들에 직1편하여 세로운 정치직 행

동의 능릭吾을 메계하어 줌으로써 평회.의 찔인성에 내한 이해를 심화시키v 평촤운동의 V-력各

회-데하어야 省· 이다- 세째로, 펑촤교A은 진젱·울 A·반하는 원인들에 판한 기술적 능력들과 과

힉·히인 지식들을 매계헤야 /- 것이다, 이기에는 양격과 공간파 지식파 노동의 절)이L]. 재화와

기최외. 펑가의 불공핑한 분배 骨이 국기.적이고 긴·국가적 l 차Y1에서 고리되어야 省· 것이다, 분

VI-과 통일도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차원예서 파악되어야 
'힐· 
것이다.

·s화교육의 잉익은 전쟁과 평최페 괸·한 i<육, 촨깅교A-, 통일에 대비한 교육으로 구분하여 제

시苟 수 있다.419) - (신 전 파 펑촤에 11·한 교-H으로서 평촤교-차에시 일차적으로 다루t%1야 
'한

것은 전 이라고 하는 폭릭적 1상에 데한 관심을 갖게하는 것이다. 동시에 전쟁읍 익제하고
%g-지하기 위한 정치적 횔·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킴-어曾 수 있는 의식을 일께워 주는 일이

다. 그리고 다론 한%)으로는 인간의 공 d성에서 기인한 폭릭唯위骨 지지하기 위하이 공걱성의

CI]에 대하여 올비·른 정보를 제공헤 이이· 한다.

다음으로 핑촤를 단순히 전젱]부제의 상태라고 하지 않고 Al-의 전반적 엉억속에서 간듕을 극

복하이 인간의 A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이기는 상·테라고 차대하이 정의한다1편, 자언파 인간과

의 관게를 정상화하고 자언과 인간이 펑화骨게 공존힘으로써 궁극지으로 인간의 질지인 
-헹복을

추<II·하는 촨겅교육은 마띵'히 핑회·)l'(육의 띰주에 듈이와이· 한다. 촨겅교육은 단순히 
'

촨겅' 이라

는 물리적 환경에 국한한 지식과 정보의 7·1담이 이·니라, 인간의 고/·骨체적 쳐·을 지향하고 지.연

과 조화를 이룸으로씨 인간의 성Irv을 보전한다는 펑촤교육의 이념과 궤를 같이 하번서 가치관

괴. 의식의 y-1화에 %Q·'은 비중을 平이야 한다.420) 인위적으旦 파괴되는 자인과의 핑촤문제는 이

w 

m

I w

41 ) 한<h, 남북 이·민정서-趾 하니·로 A·는 평회제1,육, 인한국 (l%3,5), p[).33-34 7]·조,

418) 오인L'>-, 깡촤.교-d·의 이님과 데A-, 기-吟교사싱- (1맛(S,7), p, 103,

41rn 鄒永害, T和敎育의 課題외. )iC望, V-h 미·인3j·, 제31집 5호 (1993), pp. 179.IS5 칩·조.

420) 긴젤비·하·는 
"

S내'야직 위기의 <'·i복괴. 킬젝은 i-']·본적으로 인간의 내<l:1직 세게의 위기의 헤걸

<2- 본가V.하다"고 · .
' 

피.핸다. 니·하s 
"

셍1태헉-리 위기(< 인간이 조성한 깃이미, 따리-시 셍1])]힉·적 위-/
l<· l])-로 인간의 위기라는 것이니-." 니.시 IS'쳰시 AC· 의 ·Cf윈·은 기피·이니. 기舍에 9)는 깃이 아니리. 인

긴·의 진·봇된 A l'에 있디-는 4이다 ; 진교%, 
r

산8]사회와. 쵠·깅 , , )<罰·陸回復음 위한 倫理)·

課題 ('91 국1/1舍리]l(--B 시물 · 인친. · 깅기지익세미니·, t]91,5,25 ), Pl).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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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우리에게 생존을 위입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깨닿아야 하며, 바로 여기에 교

斗적 과제가 있다.

끝으로 통일을 대비한 교육의 차원에서 평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판적 평화교육학의

입장에 의하면 교육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고 사회적 구속상태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과제를학고 있다. 지금까지 사 를 지배하 있던 반공 올로기와 북한의 폐
쇄적 주체사상은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우리를 전쟁의 위협속으로 몰고 갔던 구조

적 폭력중의 하나임에 틀럼없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조직화되고 구조적인 갈등과 폭

력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성장세대에게 길러 주어야 한

다,421)

평화란 갈등관계와 대립관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를 이루며 신뢰를 회복함으로써만 획

득될 수 있기 때문에, 적대관계에 있는 남북한이 화해를 이루고 어떤 형태든 민족공동체를 형

성하지 않으면 평화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 된다. 오늘날 남북한과 같은 분단체제에 있어서

외세에 대한 종속과 독재체제의 억압과 수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때문에 평화는 통

일을 통해서 평화롭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인간적 사회가 수립되었을 때 가능하다.422) 따라서

평화교육은 남북한간의 갈등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통일된 한국사회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

편, 한반도와 주변국가의 평화정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

다도 분단구조하에서 남북한간에 심화되어온 적대감, 적개심을 해소하려면 이해와 화해를 추구

하는 자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내에 또 다른 폭력과 전쟁을 방지하려면 국내

외적인 평화 저해요인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주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필요한 의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423)

5.2.4 민주시민교육의 측면

통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값어치 있는 추구대상인 까닭은 그것이 민족격 측면에서나 국가
· 사회적 측면에서나 

'

보다 격상된 삶'을 워한 전제조毛이 되기 때운이다. 보다 격상된 삶이란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자유, 기회의 균둥, 복지가 충분히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민주시민사

421) 오인탁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 

평화적대적' 교육환경온 입시준비 일변도의 교육, 교사와 학생간의

기능적 관계, 학생상호간의 비정한 경쟁, 전인교육의 이념의 증발, 자율 아닌 억압의 교육, 국수주의교

육, 기성세대의 물질만능과 답습, 대화를 잃은 폐쇄된 생활, 삶의 의미 사색의 기회미진, 이읏과 역사,

인류 등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보았다 ; 오인탁, 
「

청소넌교육에 있어 평화문제,, 청소년평화의식

개발 (YMCA, 1986 , PP.17-29 ; 김정환, 
「

평화교육의 이본과 실제.. 교육관리기술, (1988,7) p.164에서 재

인용,

422 ) 이삽렬, 
"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책임", 소홍렬외, 가치 - 윤리 · 가치관의 혼란과 새 윤

리 정립 (서울 : 우석, 1989 ), pp.296-298 참조.

423 ) 한만길, 
「

학교통일교육의 사회과학적 접근모색,, 통일문제연구, 제6권 2호 (1994 겨울), pp. 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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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서의 실·이다. - 리 t/1족01>게 있어 닙'북통일은 이러한 진징한 빈주시민사최 힝셩이 곧 그

지름 L>이라는 의니인 A 이디·. J-러니· L/. 반 로 통%은 fl[한 민주시민적 지·길의 1숀휘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는 측민도 있디·. 풍일을 {<의힘페 있어 아집, 독선, 폭릭 등의 비민주직 힝테는 가

징· (<. 저헤요소이기도 한 매문이다.

이런 짐에서 통일교육과 빈주시민J)'(육은 싱-ii 긴T破히 인길되어 3)다, 싱'호 의존적 성격이 깅·

한 것이다. 통일을 앞딩-기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이 요구되고, 밍실싱'부한 민주시빈사최를 헝성

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을 잎'딩'기기 위한 노 력도 필요한 것이다, 이 두 차윈의 교육을 상호 건밀

히 연질시키는 교 A-이 요구된다.4기 즉 민주시141의 육성은 우리 국민의 통띨역링0合 강촤하는

기여힐· 1민· 아니라 릴과정과 통일 이후의 민주국가 건설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425) 이와

동시에 함께 사는 A]·, 지.유로운 삶, 그리고 인간다운 Al-을 구현할 수 있는 민주공동체는 다윈주

의, 공공싱, 그리고 곱·징성의 가치를 지녀야 한디·. 공-k체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싱·힁·

속에서 그 모든 구성우]들이 공정한 내)j合 빌-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울 1111, 그리하어 모두

기- 모든 다른 이들의 입징·을 이해하고 존骨함<로써 시A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공공복리에

관심各 가지게 필 깃이다. 더 니·아가시는 A%의 문제해질에 적극 참어하는 데도가 보핀화 省

Ir]l 정치는 비.로 시.림·이 추구하는 헹복의 형테가 팀 수 있다,426)

민7시민고(%-의 치.윈에서 볼 때 %L엇보다도 이넘적 색체를 달리 하는 환겅속에서 성장해 F

시.람듣이 새1고 신비스러운 하나의 <·f가暑 형성하고 1속에서 서로의 싱1존을 보장헤주는 가운

데 진실로 더各이 실'아기·기 위해서t 平잇보디·도 민주적안 생管-])Ll%이 체질화되어 9)o-1야 한

디., 4딘·에서의 V모y적인 의사결징, 통일 제에 뎨 
'l- 
) f민들의 의사질정릭과 문제해견능럭을 고

임·하는 깃이 지3의 우리에게 8)어 매우 접싣한 과 기· 핀다. 더구나 통일교육의 대상인 동시

에 징·차 통일의 주의이 省 칭1년들이 통일국가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시 첵임있게 찬어할 수

있는< 인간으로 육성하는 것은 통일교육의 중요한 과제리· 省· 수 있다,427) 따라시 민주시민교육

은 인간의 존엄성에 한 신71을 내11촤함은 骨론 공동A&1활에서의 짇서와 먼주적 질차를 거치

는 힙-리찬] 의사길정 V-럭을 
'힘·잉: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깃은 吾 우

리사최를 먼주주의원리o]> 의헤 지배되는 성숙한 민주지 공동체로 %회.시키는 기어할 수 있는

:‥'t-i]-이다, <9주주의-祖 기치있>2· Al·의 %.>리 신님촤히·<·/- 니-되어 신-아기‥는 %·애 있이서 빈주적

인 셍한3-/-W을 지키는 임은 27 통알교욱·의 비·팅·이 된다고 보기 Iq]문이다.428)

424) 文臨講, 「통7>음 내비히.는 :Il<A·, 성신이대 사회과학논各, 제2% (l%O), p,22,

425 ) 신상조, 
「학-교봉인)Il,-H 의 세旦운 과· , , -

'

il /.
-R 윈)It (1292.3), p.43.

4126) 박<·s·7, 므 主共1;'巷豊의 理念.괴. 價値,, 民51심02]體의 洞1.念, 課題, 發展7jl%j( l ) (21세기위원최 최종-

I<서, l%l.I l ), p. 15.

427) 추)9안, 
r

청소%/l. j/d)]l<V-의 전개1B'힝:에 A!]-한 인·/,, 한국%소VI인구, 9호 (]%3.어름), p.65.

428) 
' 

1동촤., 진개X·문,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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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사회에 있어 어느 정도 역설적으로 사회규범들을 비판하려는 의

지와 문제시 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反趾合化 특징들을 소유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429> 반사회

화로 연해 시먼들은 충분한 이유들이 있으므로 군중에 저함하여 자기의 입장을 지킬 행동이 기

대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사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향상시키는 과정

에 의욕적으로 그리고 능숙하게 참여하는 시민을 길러 내는 젓이다. 더구나 통일사회를 대비한

는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성원간의 갈둥을 해결하고 사회내부의 화합과 단결을 추구

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간의 갈등

을 해소하고 민족사회의 융화와 단결을 추구하려면 민주사회의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를 형

성해야 할 項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한 차원으로서의 맨주시민교육은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다.

J

423) 정세구역, 民초市民敎育 (서울 ! 교육과학사, 1989), pp.26-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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